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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역사란 흔히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여 미래를 대비하

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

던 6․25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한반도

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

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진정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간 내전(civil war)이자 20

여 개국이 참전한 미니－세계대전(mini-world war)이었던 6․25전쟁에 대해 그 실상

을 규명하고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와 저술활동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 활동의 하나로 지난 1967년부터 13년간에 걸쳐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 (전11권)는 6․25전쟁의 배경과 원인, 전쟁경과, 교훈 등을 담

은 전사(戰史)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이 경과되면서 6․25전쟁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의 비밀 기록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전쟁사의 

재편찬(再編纂)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軍史編纂硏究所)에서 새로운 국내외 사료(史料)와 지금

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6․25전쟁사  재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등 전환기적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전쟁체험세대가 점차 감소되고 국민들

의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6․25전쟁사  재발간 사업



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첫 단계로 금번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1집은 광복으로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남북분단 과

정과 통일노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리고 북한정권의 수립 및 남침 준

비 과정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한 귀중한 역사서로 평가될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본서 발간에 진력해 온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

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제1집에 이어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한강선 방어 이전까지의 내용을 

담은 6․25전쟁사  제2집도 새로 발굴된 북한문서 및 구소련의 외교문서, 참전자

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추가하여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 군사편찬연구소의 큰 역

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매우 힘들고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런 노력은 현재 

우리 군이 미래의 안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천하

고 있는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민족 전쟁사와 대한민국 국방사 연구의 산실인 군사편찬연구소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각고 끝에 출간된 6․25전쟁사  제1집이 6․25전쟁 배경과 원인을 제

대로 이해하는데 군내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안보전문가와 정책수립가들

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군사편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6월

국방부장관  조  영  길



발  간  사  

2004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54주년이 되

는 해입니다. 

8․15광복을 맞은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 6월 25

일 북한의 남침으로 비롯된 이 전쟁은 3년 1개월간이

나 지속되었으며, 수많은 동족의 희생속에 1953년 7월 

27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전쟁의 종결이 아닌 휴전으

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남북한간의 민족전

쟁의 성격과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으며, 비록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남침 이후 20개국의 전투부

대가 참전함으로써 양대 진영간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띤 전쟁이었습니다. 아울

러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통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

로 참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전쟁사의 편찬은 당시 동서냉전 속에 국제관계와 민족수난의 참상을 사

실대로 기록하여 후세에 길잡이가 되게 하는 동시에 국방을 담당한 장병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교훈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6․25전쟁의 역사를 비교

적 이른 시기인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을 발간하여 국내

외적으로 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발행부수가 

제한된 데다 시기가 오래되어 군을 비롯하여 참전원로, 관련학자 등 각계에서 

증보판 편찬을 요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당 연구소는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의 증언자료 등에 의거하여 기존의 전쟁사를 총 18권 규모



로 10여 년에 걸쳐 증보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연구편찬 중에 있습니다.

그 첫 결실로 이번에 발간되는 6․25전쟁사  제1권은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여 광복 직후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의 상황을 서술하였습니

다. 여기에는 광복 직후 각종 군사단체의 조직, 미ㆍ소군의 남ㆍ북한 진주 상황

을 비롯하여 미국ㆍ소련ㆍ중공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남ㆍ북한의 창군, 국군의 

방위태세와 북한의 남침준비 과정 등 전쟁의 배경 내용을 소상하게 다루었습

니다.

본 전쟁사의 편찬은, 미ㆍ소와 남ㆍ북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

점에서 추진되고 또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

개된 시점에 추진되어,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전쟁사가 북한의 남침의지와 준비 과정, 소련, 중공의 전쟁지원, 

한ㆍ미 관계, 우리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정부의 전쟁지도, 그리고 국군의 용

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며,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

행복ㆍ양영조ㆍ남정옥ㆍ조성훈ㆍ박동찬 연구원 등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하고,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소 자문위원(백선엽 위원장, 김

동호, 정용근 위원)을 비롯하여 군 원로와 관련학자 등 많은 자문위원님들의 조

언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학제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랍

니다.

2004년  6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안  병  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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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

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

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

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

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

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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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9.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 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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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광복과 미⋅소 군정

1.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38도선 획정

1) 일본의 침략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한반도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구 열강과 청국, 일본 등의 문호개방 압력

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외세에 대항하여 조선왕

조는 한동안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수하였으나, 국제정세의 조류를 더 이상 막

아내지 못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1882년에는 미국, 

1883년에는 영국 및 독일, 1884년에는 러시아 및 이탈리아와 차례로 통상조약(通

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열강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호 개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청

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였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던 이들 국가들은 한국 문제

가 자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우

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들 세 나라의 대립은 마침내 전쟁으로 비화되어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

1895)과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1905)이 발발하였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

리한 일본은 러시아⋅미국⋅영국 등 열강과 일련의 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조약

(乙巳條約)1)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에는 고종(高宗) 황제의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1910년에는 한국의 국권(國權)을 완전히 빼앗아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

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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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자주성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

서는 의병(義兵)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국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

고, 국권 피탈 이후에는 독립군(獨立軍)이 일본에 대한 항쟁을 펼쳤다. 이런 항쟁

은 윌슨(Woodrow T. Wilson) 미국 대통령 민족자결주에 고무되어 1919년의 3⋅1

독립만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으나 일제(日帝)는 이

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

후 국내에서의 항일독립투쟁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지고,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

은 해외로 나가게 되어 그 활동 무대는 미국, 소련, 중국 등으로 분산되었다. 특

히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지도자들은 그 해 4월에 중국 상해

(上海)에서 대한민국의정원(大韓民國議政院) 회의를 열고 국호(國號) 및 관제(官

制)를 의결하여 그 해 4월 13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2)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한층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항일투쟁을 시작하였다.3)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크고 작은 항일운동은 

일제의 막강한 무력 진압에 의해 그 성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반면에, 국

외에서의 무장독립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 일본군과 직

접 교전을 벌인 독립군 부대들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김좌진(金佐

鎭)을 사령관으로 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임시정부 휘하의 서로군정서(西路

軍政署) 및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등이 대표적인 부대들이었

다. 이들 독립군은 만주지역 혹은 한만(韓滿) 국경지역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습격하는 등의 유격항쟁을 펼쳤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와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자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내외부적으로 어려

움이 많은 중에서도 1940년 8월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공

인받았다. 또한 동북 만주와 중국 대륙 여러 곳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애국

투사들을 규합하여 1940년 9월 17일 중경(重慶)에서 광복군4)을 창설하여 항일투

쟁을 펼쳤다.

이처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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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對日宣戰)성명서

(1941. 12)

일본은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을 일으키고 곧 독일 및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

은 후에 1941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는 이를 국권 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고 연합군과 협동으로 대일전(對日戰)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중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중국군과도 연합작전을 하였

다. 또한 1943년 6월에는 영국군 총사령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미얀마

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주로 대적선전(對敵宣傳), 포로 심문, 적지(敵地) 정찰 등의 

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였다. 전쟁 기간동안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인력과 물자를 충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극도의 억압과 수탈행위를 자행하

였는데,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이런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2) 전후(戰後) 처리를 위한 국제회담과 한국문제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독

립 달성의 가능성 여부는 연합국과 일본의 전쟁 결과에 달려있었다. 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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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회담에 참석한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초기 일본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고전하던 연합군은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

난 1942년 중반부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

작하였다. 이처럼 전황이 바뀌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측은 최종적인 승리

를 예상하면서, 차후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과 종전(終戰) 이후의 평화 및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게 되었다.

1943년 3월에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헐

(Cordell Hull) 국무부장관, 그리고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외무부장관이 회담

을 가졌다. 이들은 전후 아시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일본이 점령하

고 있던 만주, 대만(臺灣) 등의 반환과 한국 및 인도차이나에 대한 신탁통치를 

논의하였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수뇌들이 한국문제를 공식적으로 

취급한 최초의 회담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Winston S. Churchill) 영국 수상 및 장개석(蔣介石) 중화민국(中華民國) 총통

이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종전 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전후 일본 점령지 처리에 대한 기본 구상과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카

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 11. 27)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

한 태평양 상의 모든 도

시,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와 강압적으로 

탈취한 그 밖의 영토로

부터 일본을 추방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은 한

국인이 처해 있는 노예상

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

차를 거쳐서(in due course)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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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 이 선언으로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

적인 보장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원칙

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그것을 시행할 순서와 절차는 명기되지 않았으며, 한국

의 신탁통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내에서는 대전 후 한국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의 절대다수가 문맹 상태이며 가난하고 정치적 경험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후진

적이고 미개할 뿐 아니라, 일제 지배에 의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

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독립과 신정부 수립에 대한 역량 및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일본 점령기의 강압정책 때문에 지도력 부족으로 재조정 

기간이 필요하며, ‘한국이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에 의해 보호⋅

지도되고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 평가되었다. 국무부장관 헐은 소련의 영향력

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문제 해결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위해서 소련, 중국, 그리고 영국을 위시하여 미

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6)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일정 기간 정치적 수습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구에 의한 제국주의가 종식되기를 희망

하여 일본 패망 후 구 식민지를 회복하려는 서구제국의 의도를 봉쇄하고자 했

다. 그의 세계전략적 구상은 특정 국가가 한반도를 자신의 독점적 지배 하에 종

속시키려는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연합국의 공동관리 아래 두려

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반도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경쟁국들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예상되는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미국 자신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나

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세력균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었다. 그 결과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후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 정책이 성공

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에 자체 방어능력과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안정된 정부의 출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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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회담에 참석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

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이곳에서 한민족의 지도력을 말살하고 자치능력 생성의 

뿌리를 철저히 제거하였으므로 자주적인 지배 구조가 형성되는 데는 큰 어려움

이 예상되었다.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들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배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이 재

현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후에 이 지역이 긴장과 갈등의 잠재적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신탁통치를 제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적절한 절차를 거

쳐서’ 한반도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카이로 선언으로 문서화되었던 것이다.

당초 카이로 회담에는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미⋅영 수뇌들은 이 

회담이 끝난 직후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을 별도로 이란의 수도 테헤

란(Teheran)에 초청하여 카이로 회담 내용을 알리면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스탈린은 카이로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

고, 특히 한국을 신탁통치한 후에 독립케 한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찬

동을 표명하였다. 이로서 카이로 및 테헤란 회담은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연합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장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회담이 되었으며, 

카이로 선언의 관련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문제 처리의 기본전제가 되

었다.

카이로 선언의 한국 관

련 조항 중에서 ‘적당한 

절차’로 해석되는 구절

은 한국에 ‘즉각적인 독

립’을 부여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

쳐서’ 그 독립을 보장한

다는 의미로 인식되었

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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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타회담에 참석한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과 동시에 독립이 되기를 

갈망하던 한민족에게는 불

만족스러운 내용이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즉

각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의 패망 즉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4년 후반에 접어들면

서 일본군의 패배와 연합군

의 승리가 가시화되자 그 다

음해인 1945년 2월 미⋅영⋅

소 3국 수뇌들이 소련 남부

의 크림반도(Krym Peninsular)

에 있는 얄타(Yalta)에서 회

동하여 패전국의 처리, 식민지의 독립, 이권의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다. 이 얄타 회담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년 후에 공표된 협정문에

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시기와 그에 따라 소련이 확보할 권익이 명시되어 있을 

뿐,7) 한국문제를 비롯한 기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정서 상으로는 한국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회담 중 루스벨트와 스

탈린이 전쟁 후의 한반도 신탁통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탁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루스벨트가 필리핀의 자치 준비

에 약 50년이 소요되었던데 비해 한반도에서는 20∼30년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 한다.8)

얄타 회담이 끝난 후에 미 국무부는 얄타 협정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李承晩)에게 협력을 요

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1905년 미⋅일간에 맺은 태프트－카츠라 비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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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회담에 참석한 처칠, 트루만, 스탈린

정(TaftᐨKatsura Agreement)의 

분노가 한국민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매도하기 위

한 비밀협상을 벌였다고 신

랄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에

게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

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

구하였다. 그렇지만 강대국

의 전략과 협정 내용은 바

뀌지 않았다.9)

얄타 회담 후 5개월이 지

난 1945년 7월 하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이 된 연합국 수뇌회담이 포츠

담(Potsdam)에서 열렸다. 이 시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하였고 일본만

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었다. 연합국측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종전을 

달성하려는 목적 아래 이 회담에서는 주로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방침의 설정, 

소련의 대일전 참전 시기와 미⋅소간의 작전 협조,10) 미국이 실험에 성공한 원

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멸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

tion)을 발표하였다.

일본국 정부가 즉시 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

이 있을 뿐이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본

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小島)

들에 국한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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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영⋅중 3국이 서명한 최후통첩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교섭의 

여지가 없는 이 선언을 즉시 거부하는 동시에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선언

하였다.

3) 북위 38도선에 의한 분단

1945년 5월 초 독일이 항복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일본이 연합국측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미

국은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8월 6일과 9일에 일본 본토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岐)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소련도 8월 9일 선전포고와 더불

어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광복군의 일부를 미국전략정보처(OSS)의 훈련반에 참가시키고 대일공작반

(對日工作班)을 설치하였다. 또 광복군 정진대원(挺進隊員)들은 미 육군성의 지원

으로 중국 부양(阜陽)과 서안(西安)에서 공수작전 등의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한국 

국내로의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인 8월 10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의사를 표시하였다. 연합군측의 

총공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항복은 그동안 원

폭을 투하하고 일본 본토 진격까지를 준비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

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황의 급속한 진전에 대처해야 할 부담감과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다. 특히 일본에 선전포고한 소련의 군대가 급속히 한반

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한반도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전개라는 종래의 계획을 

바꾸어 이곳에서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사적 점령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주체와 극동에서의 작전 한계선을 신속히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은 스팀슨(Henry S. Stimson)의 지시에 의해 

1945년 8월 11일 국무ᐨ육군ᐨ해군부 3부조정위원회(StateᐨWarᐨ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서 착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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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일본군의 항

복을 접수하는 미․소

간의 분할선으로 북위 

38°선을 획정한 지도

실무를 담당한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Geographic)｣지의 1942년판 지

도를 보고 한반도에서의 미⋅소 작전 담당 구역의 분할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정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이 시기에 소련군이 이미 북한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

음에 반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미군은 1,000㎞ 떨어진 일본의 오키

나와(沖繩)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만일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군이 이 선까지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군이 현실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선으로서 그 지역 내에 서울⋅부산⋅인천 등

의 주요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시했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선을 

가능한 한 북상시키려는 희망을 의식하면서도, 그 선이 미국의 군사 능력을 크

게 넘어서는 경우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미국 군부는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과 현실적 능력의 한계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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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漢字), 러시아어, 영어로 표기된 ‘북위 38도선’ 

표지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딘 러스크 대령은 뒷날 미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45년) 8월 10 13일 사이에 몇 차례 긴 회의를 열었다. 의제는 일본 항복의 

수락에 관한 논의였다. 국무부는 미군이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가 항복을 접수

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군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고, 또 시간

적⋅공간적 조건으로 보아도 소련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더 이상 북

쪽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웠다.12)

한반도에 있어서의 작전지역 분할에 대해서는 이 시기 이전에도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포츠담 회담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관리

들이 소련의 대일참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육상분계선을 고려해 

본 것과,13) 1945년 여름에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미국의 합동전쟁계획위원회

(Joint War Plans Committee)의 비밀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때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소련의 참여

를 전제로 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일

본이 갑자기 항복한 시기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라 판단하고서 우선 그 절반만

이라도 확보하려 하여 38도선을 고

려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작전한계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해군측 대

표는 요동반도(遼東半島)의 여순(旅

順)과 대련(大連)을 포함할 수 있는 

북위 39도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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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감격과 영광의 광복을 맞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독립투사들과 

이들을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는 군중(1945. 8. 16)

이 선을 확보하기 위한 점령군이 한반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곤란하다

는 육군측의 의견과 대련보다 한반도가 더 중요하다는 국무부측의 의견을 참작

하여 3부조정위원회(SWNCC)는 38도선을 극동에서의 작전한계선으로 선정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을 

확보할 수 있고 신탁통치 시에 영국과 중국에 할애할 지역적 공간이 있다’는 합

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의 논평과 승인을 거치고, 국무⋅육군⋅해군장관

의 동의를 얻은 후에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의 결재를 상신하게 되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전역과 만주의 공업지대를 미군이 점령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당면한 기회는 장기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판단하여 그 건의를 채택하지 않고,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에서 

분단하는 건의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15일 이 

내용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장군에게 하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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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시에, 이 명령의 내용은 연합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영국과 중국, 그리

고 모스크바 주재 미군 사절단을 통해 스탈린에게도 전달되었다. 미국의 제안에 

대한 소련의 회답은 다음날인 8월 16일에 돌아왔는데 예상 외로 38도선 획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것은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되는 일이었다. 이

로써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방침이 양국 간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곧 이어, 일본군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일

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가 신속하게 작성되었으며, 9월 2일 동경만(東

京灣)의 미주리(Missouri)호 함상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은 후 발표되었다. 요

컨대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연합국의 동의를 받아 일본에 제

시한 것이며, 대본영(大本營)이 일본 국내와 국외에 있는 일본 군대 및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군대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또한, 이 명령에 언급된 38도선

은 단지 ‘일본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책임구역의 할당’을 목적으로 선

정된 것일 뿐이었다.

38도선과 관련된 일반명령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帝國) 대본영(大本營)은 ……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의 결과로서 

일본국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지휘관에 대하여 …… 적대행위를 즉시 정지하

고 무장을 해제하고 현위치에서 다음에 지시하는 …… 각 지휘관에 대하여 무조

건 항복할 것을 명령한다.

1) (생략)

2)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 사할린,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

과 모든 육군⋅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하라.

3) 일본국과 일본국 본토에 인접한 모든 소도(小島),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유구열도(琉球列島) 및 필리핀 제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군⋅

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

4) 위에 지정한 각 지휘관만이 항복을 수락할 권한이 부여된 연합국 대표자이며, 

모든 일본국 군대는 이 지휘관 또는 그 대리자에게만 항복하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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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호 함상에서 실시된 일본 항복 조인식(1949. 9. 2)

이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국과 소련 당국이 내면적으로 38도선을 군사점령지역

의 경계선으로 할 것을 이미 합의한 바 있었지만,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進

駐)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다. 독일 항복 이후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소련이 

일단 점령한 지역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성향을 간파한 미국으로서는 그 소

련의 전진을 38도선에서 일단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 미칠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으므로, 소련군의 진격을 일본으로부터 가

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추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공산

주의 세력의 남하를 일단 저지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외관상으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회담에서 한

반도의 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항복 접수를 목적으로 지역을 구분한 일이 결국 한반도의 분

할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때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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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된 북위 38도선이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

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경계선으로 변하여 이 선의 양편에 각각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력에 의해 

점령하려고 북한이 남침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38도선에 의한 분할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2. 소련의 북한 군정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포고와 동시에 소⋅만 국경선으로부터 만주

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태평양함대의 해군 항공기는 소련 국경에 가까운 한국

의 나진․청진․웅기 등을 이미 폭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소련 극동군총사령

관 바실리예프스키(A. M. Vasilevsky)가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 극동군총사령

관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소련군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하면

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일투쟁(反日鬪爭)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대일전에 참전한 부대 중에서 장고봉(張鼓峰) 부근의 소련군 선발대는 두만강 

방면으로부터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였고, 한편 8월 13일에는 1개 사단 병력이 

청진에 상륙하였으며, 이들은 기갑부대를 증강시켜 점령지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 무렵 미군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소련군은 미군의 선두부

대가 한국에 도착하기 거의 1개월 전에 북한 지역에 진입한 셈이었다. 전차를 

앞세운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면서, 또 항복한 후에도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남하하였다.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15) 대장이 지휘하는 제1

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16) 5개 사단, 1개 여단의 12만 명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의 태평양함대의 해군 시설부대와 기타 부대 병력 3만 명을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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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7)

8월 15일, 당시 만주에 주재하고 있던 제25군사령부는 종전(終戰)과 동시에 ｢해

방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 극동군 제1전선 제25군사령관 호소문｣을 발표하

였다. 소련군 제25군사령부는 만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

을 나타내 보였으다. 이 호소문의 내용은 ‘조선은 자유국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새로운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 소련 군대는 조선 인민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업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 조선 인

민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치스챠코프의 그 성명은 소련군이 아직 한반도의 어느 곳도 점령하기 이전에 

소련군의 지휘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한국인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그는 한국에 진주할 때 내린 명령에서 ‘붉은 군대는 

조선에서 우리 질서의 주입과 조선 영토의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

다. 이때까지 공포된 소련군 당국의 포고문에서 읽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북한 주민을 극진히 존대하고 북한의 자유와 자주적인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1주일 전에야 참전함으로

써 일본을 패망시키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스스로의 입장을 의식하고, 

소련군 및 공산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었

다. 또 그들의 북한 점령정책과 의도는 어느 포고문에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실상은 곧 이어서 실시된 강력한 북한 통제와 정치권력 장악의 과

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소련군의 북한 지역 진입은 8월 15 17일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함경남

도에 소련군이 최초로 도착한 시기는 8월 21일이었다. 동해안으로 흥남에 상륙

한 소련군 선발대 1개 여단 병력은 전차를 앞세우고 다음날 함흥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제17방면군 참모부장과 무장해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어서 24일에는 

치스챠코프가 그의 참모들을 이끌고 비행기로 함흥에 도착하였다.

평양에 소련군 선발대가 처음 들어온 날은 8월 24일이었다. 치스챠코프는 평

양 도착 연설에서 소련군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한국에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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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질서를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과 당신들 인민이 이 나라의 주인’

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8월 26일에는 약 3 4,000명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

였다. 그날 밤 치스챠코프 장군은 조만식(曺晩植)과 현준혁(玄俊赫), 그리고 일단

의 일본인 현지 간부들을 모아놓고 ‘26일 오후 8시 부로 평안남도의 일본 행정

은 소멸하며,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정권을 인

수한다. 모든 기관들은 인민정치위원회에 의해 접수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서 평안남도의 도정(道政)이 조만식 주도의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 넘겨졌다. 그

리하여 8월 27일부터 이 기관이 도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경

찰관서, 경제기관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한국인 기관장과 간부

들이 임명되었고, 여기에 실권을 행사하는 소련군 장교가 고문관의 이름으로 배

치되었다.

평안북도의 경우 신의주에 소련군 선발대가 도착한 날은 8월 27일이었고, 치

스챠코프는 8월 30일 이곳에 들어왔다. 다음날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유력자 및 한국인 유력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일본인들에게 ‘평안북

도의 행정 기타 일체를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18)

한편, 소련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하면서 본대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8월 25일에는 38도선을 넘어 개성

까지 진출하였다.19) 또 26∼28일에는 해주⋅신막⋅복계⋅김화⋅화천⋅양양까지 

이르러 38도선 이북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20) 이때 소련군의 1개 소대 

병력은 38도선 이남인 춘천에까지 침입하였고, 이 지역 주민들이 환영회를 베푸

는 등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정 이양 공작을 하기까지 했다. 또 평강 및 화

천에 진주한 소련군은 미군이 춘천에 들어오기(9월 20일)까지 매일 이곳에 내려

오곤 하였다.

38도선에 이른 소련군은 이 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

여 남북으로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남행 열차 운행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소련군이 38도선 북부의 남단인 금교와 신막에

서 경의선 운행을 정지시킨 날은 8월 25일이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남북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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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원선 등 철도와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 및 통신을 제

한 및 정지시켰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원선(서울－원산) :원산ᐨ금곡까지 운행 제한(8월 24일)

경의선(서울－신의주) :신의주ᐨ신막까지 운행 제한(8월 25일)

토해선(토성－해주) :운행 정지(8월 26일)

사리원선(사리원－해주) :운행 정지(8월 26일)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통이 차단되는 발단이 되었는데, 

광복으로부터 38도선 폐쇄까지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미군이 아직 한반도에 진주하기 이전에 전격적으로 북한 지역 일대에 

진출한 소련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방으로 진출하고, 그들의 영향

하에 자치단체를 조직케 하여 그 지방의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로마넨코(A. 

A. Romanenko) 정치사령부는 은밀히 그들 단체를 감시 또는 조종함으로서 이 때

부터 그들의 본색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북한에 진주할 때 소련측은 한국

인 2세를 대동하였으며, 그들을 이용하여 북한 내의 세력 교체를 점진적으로 추

진해 갔다. 이런 기미를 탐지한 북한의 유력 인사들은 이때부터 38도선 이남으

로 피신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점령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대가 진주하였는지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전투부대가 왔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

위원들이 왔으며, 세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뒷받침할 소련계 한인 집단이 들어왔다. 4단계 점령이었던 것이다. 또 그

들이 기도했던 바는 북한에 진주한 직후 치스챠코프 소련군사령관의 이름으로 

공포된 다음과 같은 포고문에서 읽을 수 있다.

조선인민에게

조선인들이여! 소련 군대와 동맹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침략자를 구축하였습니

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만 조선역사의 제1페이지에 불과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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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행복

도,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도 근면한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입니다. 일

본 통치하에서 살아온 고통의 시일을 추억합시다.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

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당신들은 일하

였습니까.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압니다.

(중략)

조선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을 발휘합시다. 조선인의 

훌륭한 민족성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합시다. 진정한 사업에 의해

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계획하는 자만이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인이 됩니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21)

도처에 나붙은 이러한 포고문은 당시의 북한 주민에게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통상적인 선전⋅선동 술수가 그러하듯

이, 이 포고문은 그들의 본 의도를 은폐하려는 한낱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

다. 왜냐하면, 북한을 조직적으로 적화하려는 소련의 계획은 애초부터 고도의 방

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실상이 곧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2) 북한에서의 소련 군정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8월 26일 평양에 군사령부를 설치하

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군정실시 기관으로 로마넨코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에는 정치⋅경제⋅

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도⋅사법 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

도부가 있었으며 군사회의(정치사령부)의 별도 통제를 받았다.

소련군은 군정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

하는 한편 38도선 일대에 초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통

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통신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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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했다.

소련군은 가는 곳마다 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각 도에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

으며, 그 곳에는 반드시 치스차코프 장군이 직접 나타났다. 8월 25일 소련군 선

발대의 진남포 진주에 뒤이어 진남포 인민정치위원회가 결성되고(9월 2일), 소련

군이 의주에 진주한 며칠 뒤인 30일에 치스챠코프 장군이 신의주 철도호텔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지역에서도 

도민(道民)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던 민족주의자 이유필(李裕弼)이 위원장으

로 추대된 데 반하여, 부위원장에는 공산주의자가 임명되었다. 그후 치스챠코프

가 해주에 나타난 것은 9월 8일이었다.22)

북한에 진주해 온 소련군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지방마다 자연발생적

으로 자치위원회가 조직된 것처럼 가장하고, 한국인을 진심으로 일본의 압제에

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애썼다. 각 지방마다 자치 단체의 명

칭을 조금씩 달리하게 한 점이나 치스챠코프 장군이 반드시 참석하여 일본인 

대표들에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소개한 점에서 그런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해방과 동시에 이미 다수의 자치단체들23)이 결성되었는가 하

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24) 그 중에서도 

먼저 조만식25)을 중심으로 평양에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가 결성되어 해

방 이후 정부 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 도의 중심 도시에 속속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북한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동안 치스챠코프 장군은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여 평안남도에 설치

된 인민정치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어서 각 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26) 이

것은 소련 군정이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기도를 숨긴 채, 한민족이 주

인이 되는 조직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고도의 술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8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도별(道別)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도별 인민위원회는 일본인 관료로부터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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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한지역의 소련 군정 조직27)

스   탈   린

국방성군사회의

극동군총사령부

극동군군사회의

제1전선군사령부

제1극동전선군사회의

제25군사령부

제25군군사회의

참  모  국 민정관리총국

5개 사단, 1개 여단 정치고문회의

보
건
위
생
지
도
부

재

경

지

도

부

교
육
문
화
지
도
부

출

판

지

도

부

신

문

보

도

부

보

안

지

도

부

사

법

지

도

부

정

치

담

당

관

정

치

국

국가기관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인민위원회 위원장

에는 한국인을 기용하였지만 소련군 장교를 고문역에 임명하였는데, 그들이 입

북시 함께 들어온 소련계 한인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군정 당국에 의해 지배

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 세

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소련 군정 당국은 10월 14일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

(金日成)을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웠으며,28) 이때부터 김일성이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산당으로 하여금 민족주

의자들을 말살하게 하려는 공작을 진행하자, 이에 분노한 조만식 등 북한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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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세력 대표자들은 북조선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11월 18일,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

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의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조만식의 지도하에 두었다가, 그 후 12월 

17일에는 김일성을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그를 정점으로 하는 체

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의 군정이 실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38도선 이

북에서는 소련 군정의 하수인 역을 담당하는 김일성을 제1인자로 한 공산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 군정 당국은 이 세력으로 하여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게 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

주려는 전략을 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공산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포섭

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여기서 소련 군정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포섭하고, 비협조

자들에 대해서는 남한 탈출을 방조하거나 이들을 구금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

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숙청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경제문제와 북한으

로부터 남하하는 피난민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하는 미 군정 당국의 요구를 무시

한 채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진력하였다.

3. 미국의 남한 군정

1) 미군의 남한 진주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일반명

령 제1호를 통보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John 

R. Hodge) 중장 지휘하의 미 제24군단(제6⋅제7⋅제40보병사단)을 한국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진주시켜 이 곳의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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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서

울에 입성하는 미군

(1945. 9. 9)

미군 진주후에 서울에서 

철수하는 일본군

(1945. 9. 9)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남한지역 점령군사령관으로 제7보병사단과 함께 9

월 3일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9월 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30)

미 제24군단 제7사단이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그리고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으로 진주한 이후인 9월 말에는 미 제40사단이 경

상도 지방 일원에 배치되었으며, 10월 16일에 도착한 미 제6사단은 전라도 지방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 남한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7,600명이었으

며, 그 편성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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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한 미 육군사령부 기구표(1945. 9. 8)31)

주한미육군사령부

×××

주한미육군지원사 ⅩⅩⅣ 주한미육군군정청

×× ×× ××

6 7 40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1 20 63 108 160 185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7 32 184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 대한 지휘계통은 맥아더 장군32)을 거쳐 워싱턴의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연결되었으며, 한국 군정에 관한 정책지침은 원칙적

으로 국무⋅육군⋅해군 조정위원회로부터 합동참모본부를 경유하여 하달되었다.

2) 남한에서의 미군의 군정

미국측은 1945년 8월 20일 주중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중장 명의로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것임을 알리는 삐라를 공중 살포하였

다. 이어서 9월 7일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는 포고 제1호⋅제2호⋅제3호를 

동시에 발표하여 남한에 군정을 실시할 것임을 공포하였는데, 이때 공포된 제1

호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33)

한국민에 고함

태평양 미국 육군최고지휘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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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일본 국왕, 정부 및 대본영의 명에 의하여, 또한 이에 

대신하여 서명된 항복문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지역

을 점령한다.

오랫동안 한국민이 노예화되어 있었던 사실과 한국은 불원 해방 독립될 것을 

결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의 조항 실행과 한국민

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의 보호에 있는 것을 깊인 인식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와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하여 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망한다.

본관은 본인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으로써 여기 한국

의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 내지 동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한다. 따라

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제1조 한국의 북위 38도 이남 지역 및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당분간 본

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명예직원 및 모든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

을 포함한 모든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및 고용인은 유급 또는 무급을 

불문하고 그밖에 모든 중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이 없는 한 종래

의 직무에 종사하고 모든 서류 및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으로 발하는 명령에 즉시 복종할 것. 점령군

에 대한 반항행동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한다.

제4조 주민의 소유권은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없는 한 일상 업무에 종

사할 것.

제5조 군정 기간 중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로 한다. 영어와 한국

어 또는 일본어간의 정의의 해석의 불명, 불일치한 것은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되는 포로⋅법령⋅규약⋅고시⋅지시 또는 조례 등은 본관의 권한

하에 발표되며 주민의 이행 사항을 명기함.

이와 같이 포고함.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橫濱)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

미국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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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점령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9월 9일 아래와 

같은 최초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군정에 임하는 그의 기본 태도를 밝히고 한국민

에게 대하여 협력과 각성을 촉구하였다.

한국민에게 고함

미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이행하며 한국의 재건과 질서있는 정치를 실행코자 

근일 중 귀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엄격히 실행코자 하오니 불행한 

국민에게 자비심 깊은 민주국인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확실한 것입니다. 주

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어 재

건이 지체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은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장래의 한

국을 위하여서는 평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국내에 동란을 발생할 행동

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래의 귀국의 재건을 위하여 평화적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지시함을 충실히 지키며 귀국은 급속

히 재건되고 동시에 민주주의 하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시기가 속히 도달될 것입

니다.34)

이러한 포고와 성명에 뒤이어 군정 실시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순차적

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며칠 후 하지 장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

들을 연합국의 후원 아래 중국에서 귀국시켜 정치가 안정되고 선거가 실시될 때

까지 명목상의 지도체제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맥아더 장군에게 제안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해방 직후인 8월 17일에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

중 미 대사를 통해 트루만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대표를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과 

한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바 있었다.35) 결국 미 군정 당국은 38도선 이남에서 미 군정이 유일한 정

부이며 다른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주도해 온 대한

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한 후에도 상부로부터 군정에 관한 지침

을 받지 못한 하지 장군은 일본 총독부 체제를 잠정기간 유지시키고 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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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포고문(1945. 9. 19)

감독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국인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점차 한국인으로 대체시켜 

군정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韓國化 Koreanization)을 수립

하였다. 미군 선발대인 해리스 준

장 일행이 9월 7일 일인(日人) 정

무총감과 대담할 때에도 이 구상

이 논의되었다. 9월 9일 항복 접

수식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阿部信行) 총독과 다른 일본인 관

리를 당분간 현직에 유임토록 하

겠다는 하지 중장의 발표는 이러

한 의도에서 취해진 결정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일본인 관리들은 그대로 유임되었

다. 미 군정청은 전(前) 조선총독

부에 자리를 잡고 9월 11일에 비로소 한국에서 반세기만에 일장기(日章旗) 강하

식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을 배제한 채 일본인 관리들을 유임시킨 이러한 처사는 한국인

들로부터 일본식민통치를 연장하려 한다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지 장군은 9월 12일 아베 총독을 해임함과 동시에 제7사단장 아널드

(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 쉭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경무국장에 

임명하고, 국무부 관리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를 정치고문으로 지원 받

아 미군이 직접 관장하는 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정업무를 시작하였

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새로운 군정청 기구를 출범시키고 각 국(局)의 국장을 

임명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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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미 군정청 기구표37)

군 정 장 관

군 정 차 관

각도 및 군정반 민  정  관 총  무   처 8  개   과

광

공

국

농

상

국

체

신

국

교

통

국

문

교

국

재

무

국

법

무

국

공
공
안
전
국

보

건

국

미 군정 당국은 한국민의 반대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기는 하였으나 그렇

다고 현지 실정을 알지 못하는 미군이 직접 행정사무를 관장하기가 어려웠으므

로 일본 총독부 기구를 모방하고 국장에는 미군 장교를 임명하면서도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보좌를 받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잠정적이나마 유지시키려 했던 미 군정 당국의 의도

는 한국의 실정을 외면한 중대한 착오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후 한국 문제 처

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던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군정정책을 한국 사

정에 어두운 현지 군사령관에 일임한데서 연유하였다. 한국 점령 후 미국 정부

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하지 장군의 입장도 곤란할 수밖에 없었으

며, 정책의 미비와 불일치로 인하여 워싱턴－도쿄－서울로 이어지는 군정 지휘 

체계에는 계속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하지 장군은 확실한 정책지침

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 밖에도 미군의 군정에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당시 한국의 산

업은 위축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

여 좌⋅우⋅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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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나 산업체의 자격이나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 한국인을 거의 기용치 않은 일본 식민정책이 남긴 유산이었다. 하지 장

군은 이러한 정치적 복잡성과 일본 잔재의 어려움을 처리할 방도에 대해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베닝호프는 미 군정이 한국의 장래에 관

한 미국 및 연합국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 병력이 부

족하고 유능한 군정장교 및 전문적인 장교가 적어 효율적인 군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38)

이런 현상이 초래된 원인은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태

평양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에게는 전후 일본

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고도 복잡한 문제

들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들의 주요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될 수가 없었으

며, 한반도의 사태 수습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은 소련의 입장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한반도 문제를 서양식 논리와 사고에서 풀어가려고 했던 데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있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 부재와 남한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미 군정 당국이 남한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자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월 5일에 이

르러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11명의 지도급 한국인 인사39)를 

임명함으로써 한국인이 참여하는 군정으로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 군정 당국은 10월 9일에는 일제 시대의 악법들을 폐기하였으며, 미 군정하

의 사법기관장인 대법원장에 김용무를 임명(10. 12)하는 등, 각 행정기관장을 한

국인으로 대폭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군정청 행정기구에 미국

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양국장(兩局長)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

국인이 군정청에서 일하게 되어, 1945년 말에는 그 수가 75,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군정기구가 정비되고 있을 무렵인 10월 17일 다음과 같은 미국의 기본 

군정지침이 맥아더 장군을 거쳐서 하지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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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는 자유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 나아가 책임 있고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

에 있어 귀하는 미국의 대한정책, 즉 미⋅소에 의한 잠정 군정기로부터 미⋅소⋅

영⋅중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독립국가에 이

르는 단계적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유념해야 한다.40)

이로써 미국의 정책은 군정－신탁통치－독립국가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분명해

졌다. 이즈음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환국(還國)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6일에는 이승만(李承晩)이, 11월 23일에는 김구(金九)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

하였다. 그러나 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수임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좌⋅우

익을 망라한 모든 정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는 크게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심각하

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여 공산체제가 확실하게 형성

되어 간 북한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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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1.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 미⋅소 대립

미⋅소 양국은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신탁통치

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미 1945년 10월 20일, 미 국무부 극동과장 빈센트(John 

C. Vincent)는 “조선이 다년간 일본에 예속되었던 관계로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신탁관리제를 실시하여 그 간 조선

민중의 독립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41)

이에 대해 우익정치세력은 물론 좌익세력도 반대했다.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

회’는 “조선민족은 4천년의 장구한 역사와 혁혁한 문화를 가졌고 완전한 독립국

가를 유지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열의를 가진 것은 각 국이 충

분히 인식할 줄 믿는다. 일본의 통치하에서도 우리는 해내외에서 수많은 동지가 

혈전고투하여 해방에 노력해온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원조까지 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신탁통치 운운함은 조선민족을 모욕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통치의 절대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 때, 조선공산당 정태

식은 “신탁관리문제의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선민족으로

서는 절대로 찬성치 못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42)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남북을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

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상회의

를 열었다. 삼상회의에서 “조선 주재 미소 양국군사령관은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 조선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원조한다. 또 미⋅영⋅소⋅중 4국에 의한 신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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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케 하여 조선의 장래 독립 준비, 

신탁통치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조선 각종 

민주적 단체와 협력하여 정치적 경제적 발달을 촉진하고 독립에 기여하는 수단

을 강구한다”는43)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는 한국에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함으로

써 통치능력을 향상시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신탁통치의 비보를 접한 서울의 유흥업체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는 기사처럼 

국내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군정청에도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신탁통치 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44) ‘중경 임시정부’에서는 긴급히 회의를 

열고, 신탁통치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민족의 총의에 절대로 위

반된다”고 결의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

성하였다.45)

삼상회의 결정 직후에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조선신탁통치가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이제 막 읽고 너무나 의외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조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신탁통치를 실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공산당에서도 탁치반대 전단을 살포하였다.46)

그런데 1946년 1월 초, 좌익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

한 결과 세계 민주주의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라고 평가하면서, “신탁제

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순서,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그것은 을

사조약이나 위임통치와는 전연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

과도 아주 판이할 것”이라고 이를 지지하였다.47)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그들의 

위신과 지지는 크게 추락하였다.48)

좌익의 태도변화 후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좌우익이 각각 ‘민주

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정치세력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

다. 좌익은 한국의 해방이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여 탁치안에 대

해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중요성을 내세워 탁치안을 적

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즉시 독립을 주장하여 왔던 한국민족의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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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 결사반대(1945.12)

을 바탕으로 한 김구(金九)

와 이승만(李承晩) 등의 우

익세력은 “신탁통치가 웬말

이냐, 반탁운동은 제2의 독

립운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반탁운동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해방직후

의 정계 상층부만의 대립과 

분열이 민족의 대립과 분열

로 확대되었다.49)

국내세력의 양분 속에 미⋅

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공

동위원회는 미⋅소 양 주둔

군 대표들이 삼상회의 결정

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남북

통일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과도적인 임시정부를 수립

하고 신탁통치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1946년 1월 16일부터 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이 소련측 위원으로 스티코프

(Terentii F. Shtykov) 중장, 로마넹코 등과 미국측 대표로 하지(John R. Hodge) 중장,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소장 등이 참가하여 1개월 안에 미⋅소 양군으로 조

직된 공동위원회를 서울에 두고, 위원회는 미군측 5명, 소군측 5명으로 조직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50)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다. 당시 한 언론은 “동 

회의가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자못 

3천만 민중의 주목의 집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천만의 감격과 흥분은 

격앙되고 있다”고51) 공동위원회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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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할 조

건, 순서와 실천에 관한 순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기구와 조직원칙 등 제

안, 장래 임시정부의 정강, 법규문제에 관한 준비토의 등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

를 설치하여52) 미⋅소가 협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회담의 진행절차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결

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의 의도는 제5호 공동성명의 해석을 둘러싸고 드러났다.53)

1946년 4월 18일 발표된 제5호 공동성명에서 공동위원회 사업의 첫 순서인 민

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할 조건에 대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과

도정권으로서의 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원조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협의의 대상을 삼는 조선민주주의 정당급 사회단체는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이번 결의문에 포함된 선언서를 시인하여야 한다. 선언서에는 

막부삼상회의결의문중 조선에 관한 제1절의 목적을 지지하고, 제2절의 협의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제3절 정치적 경제적 진보에 대한 원조(신

탁)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는데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54) 

즉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하였다.

이는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중장이 공동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회의 

과업은 조선인민들이 국내의 부흥과 민족민주주의화 실천사업을 능히 실행할 그

런 민주주의적 조선림시정부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각 민주주

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단결의 토대 위에서 창설되어야 할 것”55)이

라고 연설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소련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서명하였다.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는 ‘제5호 성

명’ 속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후 하지 장군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에게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보장한다는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우익세력의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되 탁치를 



제2절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37

전제로 한 일체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고 결정하였다.56) 그러나 소련은 탁치반

대세력의 공동위원회의 참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

는 휴회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후 1946년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정부이며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

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승만에게 제의하였고, 1947년 초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신정부수립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미 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57) 이미 

1946년 6월 초, 이승만은 정읍에서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여건에 비추어,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조직을 수

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58) 1946년 12월초, 그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

치의 폐기와 유엔이 한국문제를 떠맡아 한국의 즉시 독립을 미국정부와 여론에 

호소하였다.59)

한편, 미국과 소련은 휴회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을 

계속하였다.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소련 주둔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중장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

고, 하지 중장은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대상에서 참가시

키도록 하자고 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

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에 조성환(曺成煥), 조소

앙(趙素昻), 김성수 등이었다.60) 이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개 단체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미⋅소간의 교환서한에 

대하여 신탁통치를 반대해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끝까지 배제시켜야 한다고 성명하였다.61)

이러한 갈등 속에 과거에 반탁운동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

다는 약속을 하는 단체를 임시정부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다는 선까지 소련이 양

보하면서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6월 7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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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에게 ① 모스크

바결정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

하며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신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하여, 11일 공동성명 제11호를 발표하였다. 공동위원회

는 선언문과 자문서 등을 정당 사회단체에게 배포하였다.62)

이에 따라, 남한에서 425개, 북한에서 38개 등 모두 463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를 신청하였다. 이를 정파별로 구분하면, 우익 158개(51.3%), 좌익 108개(35.1%), 

중간파 42개(13.6%)였다. 북한에서 제출한 단체는 전부 좌익이었다. 각 단체들의 

회원 수를 살펴보면 모두 7,5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남북한 총인구 

3,000만 명을 훨씬 넘어서 과장과 중복이 심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를 재정리한 

소련측 분석에 따르더라도 좌익 1,445만 명, 우익 1,248만 명, 중간세력은 1,151

만 명에 이르렀다.63)

그러나, 여전히 미⋅소 양측은 협의대상이 될 정당사회 단체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음을 자문단체의 명부작성에서 드러냈다. 소련은 정당사회 단체 

가운데 삼상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와 삼

상회의 결정을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1947년 6월 27일 회의에서 300만 명의 회원을 가졌다는 8개 우익

정당을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28일에는 1947년 1월에 조직된 

반탁위원회에 속한 35개 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다시 주장하였다. 

7월 12일에도 반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익정당의 배제를 요구하였다.64) 이

는 앞으로 구성될 임시정부에서 좌익주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만일 우익을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게 되면 한

반도에 좌익정권이 수립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였다.65) 1947년 9월,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J. Jacobs)는 국무장관 마샬(George Marshall)에게 “한국

에 좌익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진척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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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

의 대소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66) 즉 미국입장에서는 소련안으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과도정부를 과연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지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협의대상 선정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미⋅소 

협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편의 이익도 

침해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분할 통치’에 의한 세력균형을 

선택하였다.67)

2.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협의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미⋅영⋅중⋅소 4대국 회담으로 한국문제를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중국

은 4개 국 회담 초청을 받아들였으나 소련은 그 회담이 모스크바 협정을 벗어나

는 것이라며 거부하였다.68)

미국은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947년 초부터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남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7년 2월, 민정합동위원회(JCAC)에서 한국문제를 해결

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유엔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7월 하순, 국무부⋅육군부⋅해군부 대표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

(SWNCC)에 의해 설치된 한국문제특별위원회에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

이 제안되었다.69) 9월 l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

하였다. 이는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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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철군 후 남한의 

안전보장도 가능한 방안이었다.70)

미국안에 맞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은 한국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문제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조선인민이 자유의사를 표

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동시 철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1948년 초 동

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의 감시 하

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후 

그 치안군이 전 한국의 치안을 보장하기를 기다려 미⋅소 양군이 철퇴할 것을 

주장하였다.71)

미⋅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남북협상을 앞두고 문화인 108인 성명에서 

“미소양군은 동시에 철병하여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에게 맡기라고 한 소련의 제

안은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작위가 아닌 한에서 반대가 있을 수 없겠거늘, 미

국의 묵살하에서 소련의 일방적인 성명에 그치었고,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의 수립을 기한다고 한 유엔의 경정도 명정언순(明正言順)이라 소련의 참가

하에서 이대로 추진되는 한 이의가 있을리 없겠거늘, 필경 소련의 불참으로 유

엔 자신의 기록에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72) 그러므로 이는 방법론상

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었고, 국내에서도 정치세력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랐다. 이 때문에 조소앙은 좌찬탁(左贊託) 우반탁

(右反託)의 대립으로 좌철병(左撤兵) 우주병론(右駐兵論)의 미론(迷論)을 재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73) 그러나 1947년 하반기부터 국내 세력은 유엔감시하의 총

선과 선철군 총선론으로 대립하였다.

미 군정측은 소련안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한국인의 자주적 정서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우려하였지만 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철수에 신중

한 입장이었다.74)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

하자는 안을 지지하였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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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세력 가운데, 김규식(金奎植)은 주둔군의 철퇴가 원칙적인 것이지만 아무

런 선결조건의 언명도 없이 철퇴만 하자는 것은 우롱이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미국이 북한군대에 상응하는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면 북한군대가 침입하여 공산

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으로 요망하였

다. 박건웅(朴建雄), 원세훈(元世勳) 등은 외국군 주둔이 진정한 완전독립이 아니

므로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외군철퇴를 주장하면서 철병 후 걱정은 민족내부의 

결정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등은 공동성명서를 발

표하여 선철병(先撤兵) 후총선거를 주장하였다.76) 이러한 양상은 중간세력의 노

선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좌익측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남한 단독정부를 강제로 수립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 한국전역에 걸

쳐 실시될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라고 강조하였다.77)

유엔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미 군정은 이제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드골, 중국에서 장개석(蔣介石) 등과 같은 우익지도자들과 함

께 남한만의 정권이라도 세우려고 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

을 부결시키고, 유엔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

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정부수립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정당한 한국대표를 

초청하고, 이를 위하여 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설치하며, ②대표자들이 국

회를 구성하고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며, ③

수립된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고, 점령당국의 군대 

철수를 위하여 점령국가와 협의하며, ④위원단은 사태진전에 따라 유엔 소총회

와 협의할 수 있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

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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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 반대하였다.78) 한반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선거

를 실시하는 데에 소련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

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했다. 위원단은 오스

트렐리아⋅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

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

시하였다. 1948년 1월 8일,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덕수궁 석조전에서 동 위원회를 

열고 인도대표 메논(Crishna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3일에는 

한국인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전 한국의 총선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

의하였다. 메논 의장은 하지 중장을 요담하고,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도 면

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소련점령하의 북한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

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

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임시위원단 중 캐나다와 시리

아, 오스트렐리아 대표들은 남한만의 선거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

라고 우려했으나, 결국 유엔소총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79) 1948년 2월 

28일, 유엔위원단은 5월 9일 이전 선거시행을 발표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위원단은 총선거에 대해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전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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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주민을 가진 한국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하였다.80)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을 떠났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양대 진영이 날로 대립되어 가는 정세 속에서 자유진

영은 한국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을 재조직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한에서 위원단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남한 전복활동을 억

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미국은 미군의 철군 후 유엔을 남한방어의 최소한

의 기제로 간주하였다.81)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반대를 일축하고 48 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동

시에 ‘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신한국위원단(新韓國委員團)은 7개국으로 

결성되었다. 이전 ‘임시한국위원단’ 가운데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나

머지 국가는 동일하였다. 다만, 일부 대표만 달라졌다. 이 위원단의 역할은 1949

년 1월 31일자 신한국위원단 공보 제1호에 따르면, ①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조항에 준하여 모든 한국의 국방군을 

통일하도록 조력한다. ②남북한의 물자교류, ③대표정부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협의, ④점령군의 실지철퇴를 감시하며, 또는 이미 실현되어 있을 때에 철퇴사

실을 확증할 것 등이었다.82) 그 후,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중

국, 필리핀, 오스트렐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단은 전쟁직전까지도 한국 내에 군사충돌 사태를 감시하고, 한국통일과 남

북 교역장벽 제거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83)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창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내

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유엔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

은 “진정한 통일의 길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민의 길”을 

강조하였으므로 이전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듯이 신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부인하였다.84) 위원단의 보고처럼 전 세계에 걸친 미⋅소간의 대립은 그들의 활

동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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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남한 정부 수립

1. 광복 직후 한국사회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왕이 목멘 소리로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은 36년간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졌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이 날을 온 민족이 얼마나 애타게 바랬던 것인가. 이제 온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바쳐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1945년 해방은 오랫동안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한국사회를 활성화

시켰다. 1년도 채 못되어 정당이 300여 개에 이르렀고, 수많은 노동단체, 청년단

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이 분출하였다. 그 수는 1945년 10월에서 

1947년 5월까지 총 2만여 개가 등장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국가권력의 공백, 미 

군정 시기 결사운동의 허용정책, 일제시대의 활발한 단체활동의 영향 등이 있었

다. 그 외에도 8월 16일 1만여 명이 넘는 정치범의 석방,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 등으로 활발한 사회운동의 배경이 되었다.86) 많은 청년

들이 일제시대 관제단체, 노동수용소, 탄광 등지에서 돌아오거나 사회로 복귀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사체 가운데 비정치적인 것으로 한글을 가르치거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육과 문화운

동단체도 있었으나, 정치적 단체가 주를 이루었다. 정치적 단체들은 일본신사 파

괴를 비롯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관공서 접수, 치안 확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점

차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다.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소의 대립은 좌우익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당시 언론도 정치이념의 지향에 따라서 우익, 좌익, 중도로 3분되었다.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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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 조선인민보 , 독립신보  등 좌익언론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면서 다

른 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일보 나 동아일보 는 우익

적 성향이었다. 경향신문 , 자유신문 , 한성일보  등은 당파성을 띠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 신문이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실정이었다.87)

이 시기는 미⋅소의 냉전구조 아래 좌우익세력의 이념적 투쟁 속에 시민사회

의 다원성, 민주적 타협, 관용성,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배양되기 힘들었다. 여러 

정치세력은 자주적 민족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 보다는 이해 갈등 속에 매

몰되어 자율적인 행위의 영역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해방공간

이 정치적 시민권을 고양시켰지만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거나 발전시키지 못했다.88)

정치사회의 활성화 혹은 다양화와는 달리, 경제 형편은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식량마저 부족하였다.89) 일제시기 독립된 경제구조가 아니라 일본경제를 유지하

기 위한 식민경제 체제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해방 후 남한 경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미 군정시기 일제재산과 귀속사업체에 대한 일부 불하조치가 있었

으나 경제정책은 기아와 질병의 방지 및 치안에 주안을 둔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한 현상유지적이고 무계획적이었다. 또한, 원료와 자재 공급지였던 북한과 분

리됨으로써 공업이 크게 후퇴하였다.

공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실업자가 범람하고 물가가 폭등하여 일반대중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다. 1943년 6월 현재, 8,998개였던 공장수가 1946년 11월에

는 4,996개로 줄어들었고, 대다수 공장이 종업원의 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영세한 

수공업적 단계였다.90) 1947년 당시 귀속공장 1,202개 가운데 42.6%인 512개가 적

자상태였고, 1948년에 귀속공장 1,719개 가운데 17.4%인 299개가 운휴상태였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실업자의 수는 1946

년에 105만여 명이었고, 1947년에는 110만여 명에 이르렀다.91) 그 외에도 일본, 

중국, 소련 등지에서 많은 동포들이 귀환하여 경제적 압박은 가중되었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백만 명이 넘은 인원이 귀환하였다.92) 이들은 오랜 기

간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호물자를 배급받기 위해서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

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정착했다. 또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북한에서 월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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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통계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194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48만 명이 넘

었다.93)

2. 정치세력의 분열

1) 정치세력의 분열과 정당 통합운동 좌절

일제의 핍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여 왔던 독립운

동세력들은 ‘중경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어느 단체도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얻

지 못했고 효과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경 임시정부’는 해방 후

에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독립운동 세

력은 통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로 인해 단일한 통합조직을 이루지 못한 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은 김구의 표현처럼 기쁜 소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한탄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던 독립군이 

조국탈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측의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 속에 빠져있을 겨를

이 없었다. 당장에 36년간의 식민지 억압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초래한 혼

란을 극복해야 했다.

해방의 흥분 속에서도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여운형(呂運亨)이 조선총독 아베

의 요청에 의해 일본인의 생명보호를 조건으로 연합군의 진주까지 치안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활동 등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엔도(遠藤陸作) 정무총감으로

부터 권한을 받았다. 당시 일제하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세력은 한반도 

내에 기반이 없었고 귀국이 지연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은 일제말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방과 동시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치안위원회,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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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치안대, 보안대 등 각종 단체들을 규합하여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

員會)를 결성하였다. 

1945년 8월말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이미 도 단위에 전부 지부가 결성되었고, 

군 단위를 비롯하여 일부 면 단위까지 설치되어 그 지부의 수가 145개에 이르렀

다.94)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치

안질서를 유지하고, ‘사실상의 정부기구’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지

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95) 건국준비위원회가 점차 ‘조선공산당’ 세력이 주도하게 되자, 안재홍(安

在鴻)은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탈퇴하였다.

미군 진주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

자회의를 개최하고 서둘러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으로 개편하는 동

시에 인민위원 55명을 선출하고, 9월 14일 내각을 조직했다. 이는 미군이 입성한 

후 ‘인민공화국’을 기정사실로 인정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이에 맞추어 지방에서도 행정기관의 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96)

이들과 대립적 입장을 띠고 있던 송진우(宋鎭禹), 김성수(金性洙) 등 보수 우익

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

았다. 그들은 ‘중경 임시정부’의 귀환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

하다가 미군이 진주하는 날 비로소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창당하면서 ‘조선

인민공화국’의 타도를 외쳤다. 한국민주당은 648명의 발기인을 내세워서 결성한 

후 서울에 5천 명, 지방에 5만 명의 지지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97)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국민들은 각 정

치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국외지도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이승만의 귀국과 ‘중경 

임시정부’의 환국을 기대하였다.

1945년 10월 5일, 각 정당의 통합운동의 일환으로 양근환(梁槿煥)의 중재 아래 

‘각 정당 수뇌간담회’가 열렸다. 10월 10일에는 건국동맹, 한국민주당, 국민당 등 

32개 단체대표 50여 명이 ‘각 정당 긴급문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38선 문제, 

일본인 재산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고 상설기관으로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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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했다.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자 각종 우익 사회단체들은 이승만의 지도

아래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처

음에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한국민주당, 국민당 등 주요 정당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에 대한 취임을 거부하고 공산당에 대

한 비난을 하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보수진영 연합체로 한정되었다가 이승

만 지지세력으로 변하였다.98) 협의회는 이승만의 지방순회를 계기로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945년 11월 23일, ‘중경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등 15명이 먼

저 돌아오고, 12월 2일, 외무부장 조소앙, 의정원장 홍진 등이 귀국했다. ‘임시정

부’는 귀환을 위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이 개인자격으

로 입국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늦어졌다. 김구는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

이어(Albert C. Wedemeyer)에게 “어떠한 공적 위치로서가 아닌 완전히 개인 자격으

로서 귀국을 허락받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99)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을 환영하는 시민들(194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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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김구가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국제적 합의에 의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 군정 이외는 여하한 정부라도 인정하지 않는 미 군정의 발표로 ‘중경 

임시정부’는 개인의 자격만을 갖게 되었다. 비록 개인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들의 귀국으로, ‘중경 임시정부’는 정치세력의 통일운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허헌 등이 김구와 김규식을 방문하고 ‘인민공화국’의 중앙위

원의 취임을 요청하였으나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거부하고 ‘중경 임시정부’ 주

도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치세력들은 ‘중경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의 지지를 둘러싸

고 대립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임

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웠다. 인민당의 여운형은 ‘중경 임시정부’를 조선독립동맹

과 같이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인식하여 배타성을 띤 법통론에 동의하지 않았

다. 그는 먼저 국내의 정치세력을 규합한 후 과도적 건국준비 조직을 결성하여 

해외의 혁명세력을 포용해서 거국일치의 과도정권을 세우려 하였다.100)

이상과 같이 국내 정치세력들은 모두 통일된 단일정부의 수립을 바랬지만 그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했다. 그들이 서로 대립한 이

유는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데에 있었다.101)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

이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점령한 사실이 남북분단의 결정적인 

근거였지만, 또한 해방 후 모든 정치세력이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향해 함께 노력할 좋은 기회였으나, 통일된 운동노선을 형성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의 실패

좌우합작운동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좌

우익의 편파적 노선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이 필요하다는 여운형과 김규식의 논의

와, 소련과 협상을 재개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 군

정의 의도가 맞물려서 추진되었다. 1946년 6월 30일, 미 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좌우합작노력에 공식적인 지지를 나타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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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승만이나 김구 등 우익세력은 신탁통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일으켰

고, 소련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띠었다. ‘중경 임시정부’는 탁치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자율적인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좌익세력 또한 미 군정과 우익

세력의 견제를 받아서 쇠퇴되어 갔다. 그러나, 중간세력들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를 계기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와 미⋅소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주노선을 내세

우면서 민족적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에도 민족주의와 협동전선을 

표방한 경우가 있었다. 1920년대의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과 국내의 신간회운

동,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대일전선통일동맹, ‘임시정부’ 등의 성과로 나타났

다.103) 이러한 여러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익이나 세력내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

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해방 전까지 단일한 통일전선의 결성에 실패하

고 말았지만 각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념적 수렴이 이루어져서 해방 후 재차 좌

우익의 통합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46년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 5원칙104)과 우익 8원칙105)을 절충하

여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 

수립,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유조건 몰수⋅체감매상, 친일파 처리안은 입법기

구에서 처리, 입법기구 구성 등 7원칙을 발표하였다.106)

‘합작 7원칙’에 김규식, 여운형, 박건웅, 장권, 원세훈, 안재홍, 김붕준, 최동오

가 개인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산당은 ‘합작 7원칙’이 단독정부를 

향한 입법기구 수립이라고 비판하였고, 한국민주당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재미한

족연합회, 신한민족당, 건민회, 천도교청우당, 조선대중당, 한국청년회 등 많은 

군소정당 사회단체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구도 좌우합작 성립이 “8⋅15 이후 

최대의 수확”이라고 지지하였으나 정당적 지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107)

좌우합작운동에 이러한 지지는 이 시기에 좌우이념 대립과 미⋅소갈등이라는 

냉전질서를 벗어나서 민족 스스로가 단결하여 정치적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중간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했다. 이 때, 반드시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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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더라도 좌우합작이나 중간노선을 모색하는 지식인도 등장하였다.108) 

좌우익과 구별되는 독자세력으로서 인민당이나 신민당 및 국민당은 지지세력

으로 노동자, 농민, 양심적인 인텔리나 자영업자 소시민 등 이외에도 민족자본가

까지 포괄하였다. 안재홍은 해방 후 한국사회가 일제의 질곡으로 지주와 자본가, 

노동자, 농민 등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굴욕과 피착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

에 엄정한 경제적 토대에 의한 계급대립, 분열이라는 기본조건이 소멸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초계급적 통합국가론을 주장하면서도 우익주도하의 

좌익의 협동연합을 의도하였다.109)

미 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가 중간정당으로 발전하기를 원해 입법의원을 설치

하여 그들의 세력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군정장관의 토지개혁법안의 부결, 

부일협력자법안 인준거부로,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론이 대두할 정도로 존재이

유가 없어졌다.110) 미국은 중간세력의 연합정책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한

국문제의 해결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던 세력과 그 지지세력이 독

자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이 되어서 정당 

사회단체의 통합을 모색하고 1947년 12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민족자주연맹은 당시 한국사회에 중간계층의 미발달로 지지기반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111)

한편, 반탁을 주장했던 우익진영은 한반도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자, 유엔의 

감시아래 총선거가 실시되면 그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될 것으로 여겨서 크

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총선거의 의미를 두고,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다른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승만은 남한만의 선거를 뜻한 반면에, 김구는 남북한 총

선거를 상정하였다.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의 주장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서 그를 

지지하였다.112) 이로써 반탁진영이 분열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위원단을 방문하고 남북협상 방안과 양군철병 조건 및 

시일의 협정 공포 등을 제안하였고, 유엔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2월 6일, 김

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안을 유엔한국위원단에 제출하였다. 2월 10일, 김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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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동포에 읍소하노라”는 성명에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미

소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지도자회담을 소집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

의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라고 사상을 초월한 단일민족의 정

신으로 행동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와 달리 2월 3일, 이

승만은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전 한국민은 민족자결정신을 발휘하

여 가능한 지역에서의 단독선거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지역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미소대립

이 커지고 남북총선의 실현이 좌절되자,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7인은 공동성

명에서, “우리 문제를 미소공위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국제연합도 해결 못할 모

양이니 이제는 우리민족으로 자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협상을 

구체화하였다.113)

이에 대해서 이승만 등은 김구의 견해가 소련의 충실한 대변인이라고 비판하

면서 서로 대립하였다.114) 1948년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두봉에게 보낸 서

한에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의사를 전달하였다.115)

1948년 3월 8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에 관한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5일, 김일성이 이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북한측은 ‘전조선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평양에서 4월 14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남한 

지도자 15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116)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 지도자회담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

을 보내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김구와 홍명희가 4월 19일에 출발하였고, 조소앙 등은 20일, 김규식은 21일에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미 19일에 북한은 연석회의를 개막하여 김일성이 제시

한 “유엔임시위원단을 몰아내고 유엔총회와 소총회 결정의 무효화, 단정단선반

대, 소미 양군의 즉시 동시철퇴의 실현, 양군 철퇴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위에서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117)

이어서 4월 30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과의 요인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118) 서울에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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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한 단선단정(單選單政)을 반대

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일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119)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이유처럼 미⋅소 양국간의 냉전은 한국인

의 자결에 의한 통일독립의 꿈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120) 이미 국제화된 한국

문제를 미국과 소련의 합의없이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3. 남한 정부수립

1) 정부 수립과 유엔의 승인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내세력 가운데 선거참여를 거부

한 중간세력이 배제되고, 이미 1946년 6월 통일정부가 여의치 않으면 남한만이

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였던 이승만과 이를 지지하였던 한국민주당은 미국

의 지지를 받아 남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오랜 독립운동으로 대중적 명망을 지

닌 이승만은 미⋅소와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현실적 국가건설노선을 추구하였

다. 그는 공산주의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국가의 건설에 장애가 된다는 반공

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북한에 공산당 중심의 정권이 기능을 하고 있

었고, 남한에서 좌익세력이 벌인 수많은 투쟁으로 이들과 협의하여 정부를 세우

는 일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121)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은 우익세력과 협조하여 선거준비를 진행하여 국회

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선거권이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

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선

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

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총 의원수 300명 중 북한

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남한지역의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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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구(區)를 단위로 인구 15만 명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명 미만

은 2개구 등으로 200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입후보자의 총수는 948명으로 평균 4.7 :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당 사회단

체 중 10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낸 정당이 43개나 되었고, 1인의 입후보자를 내

세운 정당과 사회단체도 26개였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이 총 입후보자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 총 13,272개 투표구 중에서 폭동이 일어

난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

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

로 직접 대표를 뽑는 주권을 행사하였다. 선거에는 좌익세력과 남북협상에 참가

했던 김구세력과 중간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민주당, 조선민주당 등이 참여

하였다. 4월 14일 국회선거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선거등록률은 전체 유권자 

882만 여 명 가운데 모두 805만 여 명이 등록하여 91.7%였다. 이는 좌익과 중간

파의 선거불참을 고려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였다.122)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표 1－4>

에서처럼 무소속이 85명(42.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

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5%),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5⋅10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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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분포도 및 득표율

구    분
득표율
(%)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무 소 속

독립촉성국민회

한 국 민 주 당

대 동 청 년 단

조선민족청년단

기 타 단 체

38.1

24.6

12.7

 9.1

 2.1

13.4

 2

 1

 4

 2

 ᐨ
 1

16

 7

 2

 3

 ᐨ
 1

 8

 2

 1

 1

 ᐨ
 ᐨ

 8

10

 ᐨ
 1

 ᐨ
 ᐨ

 8

 6

 4

 1

 2

 1

 9

 5

10

 1

 1

 3

11

11

 5

 2

 ᐨ
 3

17

 6

 3

 ᐨ
 3

 2

 5

 6

 ᐨ
 1

 ᐨ
 ᐨ

 1

 1

 ᐨ
 ᐨ
 ᐨ
 1

 85(42.5)

 55(27.5)

 29(14.5)

 12( 6.0)

  6( 3.0)

 12( 6.5)

합 계 100 10 29 12 19 22 29 33 31 12  3 200(1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 1973, pp. 616ᐨ617.

등이었다.123)

이에 따라 1948년 5월 20일, 미 군정시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

議院)이 폐원되었으며, 같은 달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

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 김동원(金東元)이 각각 선출되었다. 7월 

12일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후, 20일 이승만과 이시영(李始榮)을 정⋅부통령

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7월 24일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내각으로 국무총리 이범석, 외

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문교부장관 안호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방장

관은 국무총리가 겸임하였다.124) 내각구성에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3년간의 군정기간을 거

쳐 비록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

만,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125)

이미 1948년 8월 13일, 미국정부는 “신정부를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사실상 

승인하였다.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8월 15일부터 미 군정이 폐지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정부에 정부기능을 이관했다. 신생 정부가 이들 기

능을 완전히 인수한 것은 1948년 12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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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공포와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1949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한

민국 승인을 방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8 대 6이란 압도적 다수로 유엔한국위

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 된 총선을 통해 수립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었다.126) 

이러한 국제적인 지지의 획득은 전쟁이 발생할 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어서 미국 외에도 교황청을 포함한 오스트렐리아⋅벨기에⋅볼리비아⋅브라

질⋅캐나다⋅중국⋅코스타리카⋅쿠바⋅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프랑스⋅그

리스⋅아이티⋅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터키⋅영국⋅미국⋅칠레 등이 법적 

승인을 하였고, 그 중 수개 국과 외교기관을 교환하였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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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항하여 북한도 그들이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진정한 총의를 대표하는 

조선 최고인민회의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통일적 중앙정부의 수립이고, 

조선인민이 가지는 유일한 합법적 조선 중앙정부”라고 맞섰다. 북한은 미 군정

하의 남한과 비교하면서 “북조선이 걸어 온 길은 조국발전의 유일한 길이다”이

라고 주장하였다.128)

해방 후 우리 민족은 통합과 독립을 갈망하였으나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

지 못한 가운데, 남한은 강력한 반공⋅반소주의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하였고, 

북한은 무력통일론까지 정당화하는 적대적 갈등관계로 이어졌다.

2) 정부수립 후 국내정세

(1) 정치⋅사회 정세

이승만 정부는 신생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민주주의 발전, 민생안정, 경

제건설 등과 남북통일의 과제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남한 내 좌익이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북한이 38선 충돌을 야기하면서 남으로 게릴라를 파견하는 등 남한사

회의 불안을 조성하였다. 여기에 정부수립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

당과 갈등을 빚었고, 남북협상파 세력들의 움직임도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초래

했다.

총선거 후부터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둘러싸

고 갈등을 일으켰다. 한국민주당은 내각제를 채택해 이승만을 상징적인 대통령

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내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

령제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한국민주당의 기대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또 한번 

대립하였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이승만이 추천한 국무총리로 이윤영을 인준하

지 않고, 그 대신 이범석을 인준했다. 

제헌국회의 정파별 의원구성에서 이승만 계열인 독립촉성국민회는 55명에 불

과하여 정당정치에 기초한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승만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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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소속 50여 명이 구성한 이정회(以正會)가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으로 이

어졌다. 이에 맞서 1949년 1월 26일,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독립당 계열이었던 신익희 세력과 대한청년단 세력 등을 규합하여 민주국민

당(民主國民黨)을 창당하였다. 1950년 1월, 민주국민당은 내각제 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승만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129)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고 김구가 암살되면서 중도세력들은 약화되어 갔으

나 남한에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은 제헌국회 내 소장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무소속의원 85명 가운데 소장파 집단은 의회 내에서 진보적 혹은 급진적 성향을 

띠었다. 민주국민당이 결성되자, 한국독립당계를 중심으로 한 동인회(同仁會)와 

진보적 색채의 성인회(成仁會)는 동성회(同成會)로 통합하였다.130) 이들은 각종 

법안 처리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국유화, 무역과 주요 공장의 국가관리, 부의 집

중방지, 분배정의 등을 강조함으로써 반독점자본의 입장을 표현하였다. 국가보안

법의 제정을 반대하였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김구⋅김규식의 노선을 대변하면

서 보수세력의 반공주의적 통일관에서 벗어나 미군철수와 남북협상을 위한 새로

운 시도를 모색하였다.131)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

가 잘 드러났다. 이 선거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

된 첫 의원선거로 2년간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냉전의 제1선인 한

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된다는 극적인 증거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132) 또한,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1952년에 실시될 제2대 대통

령을 뽑는 중대한 의무가 있었다.

당시 제헌국회의 임기가 끝날 즈음, 선거에서 승산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연기를 원했으나 미국측의 압력으로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했다. 선거 방식

은 소선거구제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가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의원 정수는 제헌국회 때보

다 10명이 늘어난 210명이었다.

총유권자 수는 843만 4,737명으로 이 가운데 775만 2,076명이 투표에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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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공산당을 제외하고, 제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

지 않았던 남북협상파와 중도 계열이 선거에 참가해 평균 10.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5⋅10선거를 반대하던 중도세력들의 출마는 이들이 

남한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133) <표 1－5>에서 보듯이, 대한국민당 

후보가 165명, 민주국민당 154명, 국민회 113명, 대한청년단 60명 등 39개 정당⋅

단체와 1,513명에 이르는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표 1－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사회단체 입후보 현황 (단위 :명)

정당 단체 후보자 수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대 한 국 민 당

민 주 국 민 당

국 민 회

대 한 청 년 단

대한노동총연맹

사 회 당

일 민 구 락 부

한 국 독 립 당

민 족 자 주 연 맹

독 립 노 농 당

유 도 회

조 선 민 주 당

대 한 부 인 회

대한농민총연맹

불 교

독 립 노 농 당

재일동포거류민단

여 자 국 민 당

대 한 노 농 당

신 생 회

독 립 당

무 소 속

165

154

113

60

41

28

19

13

10

20

9

8

5

3

3

3

2

2

2

?

12

1,513

정 경 연 구 회

대 동 청 년 단

삼 민 회

신 강 회

우 국 노 인 회

반 공 연 맹

3⋅1혁명동지회

천 도 교

대 한 의 열 단

신 사 회

천 주 교 총 연 맹

신 문 기 자 협 회

농 민 회

대한기독교침례

선 랑 동 지 회

노 농 청 년 연 맹

기 독 교 청 년 회

민 보 단

애 국 단 체 연 맹

노 총 해 상 연 맹

농 민 연 맹

민 주 당

2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 1973, p.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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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1948년 선거보다 더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134) 선거

결과, “서울시 개표 결과, 1명 이외는 모두가 신인”이라는135) 기사 제목이 시사

한 것처럼 무소속이 총 정원의 60%인 126석이나 당선되어 두드러진 강세를 보

였고,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11.4%), 국민회가 14석(6.6%), 대한청

년당이 10석(4.76%), 대한노동총연맹과 일민구락부가 각각 3석, 사회당이 2석, 민

족자주연맹이 1석, 기타가 3석을 차지하였다.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을 보면, 

무소속은 1,513명이 출마해서 126명이 당선되었고, 대한국민당은 165명이 출마하

여 24명 당선되었으며, 민주국민당은 154명이 입후보해서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가늠할 수 있게 여야를 구분하면, 여당적 

입장인 대한국민당 24석, 국민회 12명, 대한청년단 1명 등 총 57명에 그쳤고, 나

머지는 야당 세력인 민주국민당 24석, 사회당 2석, 민족자주연맹 1석 등 총 27석

이었고, 그 외 2/3정도가 무소속이었다.136) 한국민주당이나 제헌의원들이 다수 

낙선되고 무소속이나 중간파에서 다수 당선되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

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던 성북구에서는 조소앙이 3만 4,035표를 획득하여 조병옥

의 1만 3,498표에 비해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원세훈․장건상 등이 ‘뜻밖에 

다수표’로 당선되었다.137)

당선자의 분포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선거에서 이

승만 정권이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이 

크게 패배하였다. 5⋅10선거에서 민주국민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은 입후보자 

90명 중 29명이 당선되었지만, 무소속까지 포함하여 60여 명에 이르러 원내에서

도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5⋅30 선거에서 민주국민당의 명의로 

당선된 의원과 무소속 중에서 민주국민당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40

여 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민주국민당의 주요 인사이며 구 한국민주당 계열인 

백남훈⋅조병옥⋅김준연⋅함상훈 등이 낙선하였다.138)

선거 결과, 중간파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중간파 당선자

는 10명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139) 다만, 이들 중간파들은 남북협상이 남북통일

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자들로 지지를 많이 획득하고 있었으므로,140) 특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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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5⋅30선거에서 자신이 졌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

지만141) 우파세력이나 이승만의 패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지지세력과 

민주국민당 사이의 양자대립구도가 다정파 대립구도로 전환되어 정치적 불안정

이 확대 재생산되었다.142)

한편, 해방 후 일제시대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처벌 문제는 농지개혁과 함께 

건국 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다. 이는 단순히 친일파 개개

인의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형성된 식민지 잔재를 함께 

청산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과제였다.143)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친일파의 숙청을 원하였다. 각 

정치세력은 친일파 처리를 표방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1945년 9월 3일, 중경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발표한 당면정책에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賣國賊)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단할 것”을 주장하

여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좌익세력의 결집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의 

공민권박탈을 물론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그들의 물적 기반을 

박탈할 것으로 주장했다.144)

이에 대해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국권 회복을 우선한 후, 즉 정부 수립 후

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145) 미 군정은 친일파를 처벌하라는 여론을 무시하면

서 그들을 등용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 군정을 불신하게 한 요소가 되

었다.

미 군정시기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은 과도입법의원의 노

력으로 나타났다. 일부 친일파 의원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1947년 7월 2일 제102차 본회의에서 전문 12조로 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146) 그러나 제

177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군정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부일협력자등

의 법안’을 인준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로 부일한 현존의 우수한 관리가 제거되므

로 인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47) 군정장관이 인준을 해야 비로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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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수립 후, 미 군정기간 해결하지 못한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가 재

론되었다.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

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

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반민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동의로 제안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좌익이 도전하는 건국 초기 남북분단 

상황이므로 반민족행위자의 처리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 문제 보

다 먼저 정권을 회복하여 정부의 권위가 내외에 확립되도록 가장 힘쓸 것을 강

조하였다.148)

그러나, 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제59차 본 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재석 141

인 중 찬성 103, 반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정

시기 입법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전문 3장 32조로 이루어졌

다. 법안의 내용은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

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

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

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 등이었다.

특별법안이 공포되자, 반민족행위자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

기 위해, 김인식 의원 외 19인의 긴급동의로 곧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

민특위’)를 구성하였다.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

법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

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

자에 대한 처리기구를 완성하였다. 특별조사위원장 김상덕(金尙德) 의원, 특별재

판부장 김병로(金炳魯), 특별검찰부장 권승렬(權承烈) 등을 비롯해 경기도 이기룡

(李起龍), 충청남도 윤세중(尹世中) 등 각도 조사책임자를 임명하고, 40명의 특경

대를 조직했다.149)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열었다. 같은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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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초로 화신재벌 박흥식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을 체포하였다. 또한 노덕술, 김태석, 김덕기 등 일제하의 경찰, 헌병 등과 뒤이

어 전 대동신문 사장, 대한일보 명예사장이었고 한국방공단장인 이종형이 체포

되었다. 이종형은 1948년 10월 서울운동장에서 반공대회를 열었을 때 반민법은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주장한 반민법 반대의 대표자였다.150) 

당시 여론은 “반민자 처단의 역사적인 사업은 진정 3천만의 부르짖음에 호응

하였고 민족정기는 푸른 산맥처럼 줄기차게 소생하였다”고 반겼다.151) 그러나 친

일파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미 국회에서 처벌법이 거론되자, 친일파들은 반민

법을 ‘망국법’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공

산당의 주구’이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반민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친일세력들은 법의 시행을 반대하기 위해 ‘친일세력 처단 반대’가 아

닌 ‘반공구국총궐기대회’를 열었다.152)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

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

고 특별위원회 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시켰다. 경찰당국에 무장해제를 당한 특

경대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약체화되었다. 더욱이,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되고, 친

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이 간첩혐의로 체포됨으로써 ‘반민특

위’는 크게 위축되었다.

1949년 7월 6일, 국회에서는 곽상훈 의원 등이 1950년 6월 20일까지였던 ‘반민

법’의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0일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6명, 

찬성 74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153) 그 결과, 해당자의 체포와 공소를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8월 31일로 그 종지부를 찍었다.154) 1949년 9월 5일, 위원장 

김상덕 이하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하였다.

‘반민특위’가 다룬 반민족 행위자 682명(남 676, 여 6) 가운데 408건에 대해 영

장을 발부하였고 305명을 체포하였다. 그중 221건을 기소하여 이 가운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41명이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 1명, 무기 1명, 2년 6

개월 1명, 1년 6개월 1명, 1년 3명 등 7명에 그치고 말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덕기도 전쟁 전에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자격정지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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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56건이고 보석된 자는 64건이었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미 군정기 과도입법의원에

서 친일파로 추산한 규모에 비추어 보면155)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

이었다.

(2) 경제 정세

미 군정기간의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산업생산력이 80%까지 감

축되었다. 예컨대, 탄광은 실질적으로 휴면상태였으며, 어업은 해방 당시 일본인

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어구를 가져갔으므로 크게 위축되었고 납세는 

제반 경제활동의 무정부상태로 말미암아 고갈되었으며, 상품부족은 인플레를 낳

아 물가가 급등하였다. 그리고 400만 명의 난민이 운집하여 주택난과 실업은 심

각하였다. 거기에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측이 남한경제의 타격을 주기 위해 단

전을 감행하여 남한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윤번제 송전을 실시하고 가정용 전등

은 하루 1∼2시간으로 줄여야 했다.156)

따라서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성립 2년째인 

1949년에도 여전히 정부 세출의 60%가 적자 세출이었고 통화량이 미 군정 말기

보다 2배나 팽창함으로써 물가도 2배나 뛰었다. 서울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1945

년 100으로 할 때, 1946년 470, 1948년 1,392, 1950년 2,974로 폭등하였다. 공업생

산 실적은 일제말기(1944)의 18.6%에 지나지 않았다.157) 그러므로 제1공화국의 

기본정책 중 국가안보태세의 강화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국민경제의 안정이었

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이 미약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이 취약했다.

1949년 정부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전 예산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순사건 이후 좌익들의 무장투쟁과 38선 무장충돌이 늘어나면서 국방비의 비중

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므로 국가경제 자립의 근원이 되는 산업부흥자금이 약 

15% 밖에 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외국의 40% 또는 50%에 비할 때 크게 부족한 

규모였다.158) 정부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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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귀속재산 불하와 농지개혁을 도모했다.

해방 당시 한국 내에 일본인이 축적해 놓은 공유 및 사유재산을 일컫는 귀속

재산은 1948년 9월,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미 군

정청에서 한국정부로 이관되어 국가재정의 주요한 세입원이 되었다. 정부가 인

수한 귀속재산은 기업체 2,203건, 부동산 287,555건, 기타 2,151건 등 모두 

291,909건이었다.

 이는 국내 재산의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가로 따진다면 5억 달러 규모로 

조선은행 발행고 700억 원에 200억 원을 더 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였다.159) 전 

공업 생산시설면에서 70% 이상으로 추산되었고, 공업부문 전 종업원의 45%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귀속공업 사업체의 1948년도 생산실적은 공업 전 생산액의 

35%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필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귀속사업체 처리가 시급하였다.160)

194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여 비료를 제외한 전 귀

속재산을 경매방식에 의하여 일반에게 불하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했으므로,161) 재정수입의 확대와 토지

자본의 산업자본화 과제는 전후로 이관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많은 사람들은 농지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희망했다. 

더욱이, 북한에서 1946년 초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었

다. <표 1－6>에서처럼 해방 당시 농지소유관계는 총경지면적의 63.4%가 소작

지이고, 36.6%가 자작지였다. 한국인 지주 가운데 5정보 이상을 소유한 규모는 

24.6%이고, 이 가운데 논은 33.6%에 이르렀다. 일본인의 토지 소유는 거의 10%

를 차지하였다. 1946년 미  군정 당시, 남한 전체 인구 1,960만 명 가운데 농민 

수는 1,4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70%였다. 농민 가운데 67%가 순 소작농이고, 

또 1정보 미만의 자작농을 합하면 거의 90%가 소작농이었다.162)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경제안정을 확립하지 않고는 국가재건, 산업재

건을 도모할 수 없었다.

미 군정은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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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남한의 토지소유 현황(1945년 말)

(단위 :만 정보, %)

구      분 논 밭 계

1. 총경지면적

2. 소작지면적

  1) 구일본인소유

  2) 한국인 지주소유

  3) 5정보 이상소유지주(5만호)

  4) 5정보 이하 소유지주(15만호)

3. 자  작  지

128(100.0)

89(70.0)

18(14.5)

71(55.5)

43(33.6)

28(21.9)

39(30.0)

104(100.0)

58(56.6)

5(5.0)

53(51.0)

14(13.5)

39(37.5)

46(44.0)

232(100.0)

147(63.4)

23(9.9)

124(53.5)

57(24.6)

67(28.9)

85(36.6.)

자료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 , 1948, pp. 1ᐨ29.

2월 5일, 구 일본인 소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과도입원의원의 미온적이며 회피적인 태도 때문에 지연되었

다가 1948년 3월 22일 귀속농지를 불하계획을 발표한 후, 20만 여 정보를 65만

여 농가에 분배하였다. 당시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의 주생산물의 연간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 하고, 연간 생산량의 20%씩 15년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했다.163)

정부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48년 11월 23일, 농림부는 국회에 농지개혁

법 초안을 제출했다. 그 목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타파하고 농가경제의 자립, 농민생활의 향상, 농업생산력을 증진

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164)

그러나 농림부안이 농지보상액과 농민상환액 사이의 차액을 정부재정으로 감

당하기 어렵다는 점, 지가보상율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쳤다. 새

로 정부 기획처안과 국회 산업위원회안을 절충하여 1949년 6월, 지주보상율을 

농림부안의 경우처럼 150%로 낮추었고, 농민상환율은 125%로 낮추었으며, 농지

강매를 금지한 규정을 신설한 법안이 통과되었다.165)

그 후 1950년 3월,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주보상과 

농민상환율을 150%로 동일하게 관철시켰다. 결국,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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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씩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

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지개혁의 실시 시기는 ‘농지분배예정지통지서’가 분배대상 농가에 발부되는 

1950년 4월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1950년 4월, 분배농지예정지통지서가 발부되

어 분배농지일람표 작성은 1950년 3월 15일까지, 일람표의 농민확인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농지분배예정통지서 발송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이루

어졌다. 그리고 6월 22∼23일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의 이의 신청에 대한 

2차 심의까지 하였다.166)

농지개혁의 결과, 실제로 분배된 농지면적은 32만 정보로 1949년 6월 당시의 

분배대상 면적 60만 정보 중 55.2%에 불과하였다. 1945년 12월 남한 총소작지와 

비교하면 39.8%에 지나지 않았다.167) 또한, 지가보상을 통한 지주의 산업자본가

로 전환도 인플레이션과 불투명한 정치정세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토지를 매수

당한 지주의 경우, 총 지주 17만 명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4만여 명이 겨우 

50석 미만의 지가보상을 받은 군소지주여서 지가보상만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

이 어려웠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가증권을 액면가의 30% 정도의 헐값으

로 매각 처분하여 소비자금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전쟁이 발

발함으로써 지가증권의 발행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의 심화로 대부분의 

지주들은 자본가계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다.16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5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대상농지의 70∼80% 

정도에 대한 분배가 단행되면서 전쟁 당시 점령한 지역에서 토지개혁 실시에 대

한 완충작용을 했다. 북한은 전쟁 중 자신들의 주도 아래 농지개혁을 실시함으

로써 남한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남한의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의 지

지를 확보하는 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169)

국내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미

국이 계속 원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붕괴와 혼돈이 일어날 형편

이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므로 신

중하게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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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조협정(ECA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생문제의 해결과 전반적인 경제운영을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 왜냐하면, 미 군정하의 경조원조가 긴급구호용이라면, ECA원조는 한국경

제의 자립과 부흥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아래 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계시설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물자로 구성되었다. 즉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원조물자 사

무취급을 개시한 이래 1949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비료 71.5만 톤(총 입하량의 

34.7%), 석탄 62.9만 톤(30.5%), 석유류 22.3만 톤(10.8%), 소금 17.7만 톤(8.5%), 식

량 8.1만 톤(3.9%), 시멘트 7.6만 톤(3.7%) 등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

억 1,103만 8,000달러이며, 월평균 1,057만 7,000달러로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534

억 6,493만 원으로 월평균 약 50억 9,189만 원이었다.170) 이를 토대로 기획처에서

는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5개년 물동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 각 부처는 중장

기 증산계획을 수립하였다.171)

그 후 1950년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안정 15원칙’은 미국측이 제

시한 일본 경제안정을 위해 시행 중이던 닷지 라인(Dodge Line)으로 알려진 ‘경제

안정 9원칙’을 참고하여 재정 및 금융의 균형화와 건전화를 위한 통화최고발행

제, 조세체계의 합리화, 정부관리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독립채산제, 수송능력의 

정비 강화, 노동생산성제고 등이었다. 

이 원칙이 시행되면서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사회혼란이 수습되어 갔다.172) 

그러나, 정부예산의 균형, 통화량 수축, 물가안정, 소비재 공업부문의 생산 증진 

등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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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북한 정권 수립

1. 초기 공산주의 세력의 성장

일본군이 항복하고 소련군이 진주할 때 북한지역에서는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173) 이들 단체들은 주로 광복 직후 권력 공백 상태에

서 자생적(自生的)으로 생겨난 것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참여하는 인물의 성향에 

따라 대체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

로서, 대체적으로 서북지방(西北地方 :평안도 방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모임

이 활발했던 반면에, 동북지방(東北地方 :함경도 방면)에서는 공산계의 활동이 현

저하였다.

이들 중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로는 평안남도 치안유지위원회가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곧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필요시 ‘건준’으로 

약함)174)로 개칭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추대되었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자 현준혁이 부위원장이 되었다. 평안북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요인으로서 민족

주의자인 이유필(李裕弼)이 중심이 되어 ‘신의주치안유지회’가 결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황해도 해주에서는 김덕영(金德永)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황해지구위원

회’가 결성되었고, 이형택(李瀅澤)을 대장으로 하는 ‘해주보안대’, 김응순(金應珣)

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 황해도지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청 내

에서는 별도로 한국인 직원들의 단체도 생겼다.175)

한편, 8월 16일 함경북도 함흥에서는 정치범으로 석방된 인물들이 모여서 ‘함

경남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10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으

로서 ‘함경남도 공산주의자협의회’로 발전하였다. 흥남화학노동조합을 위시하여 

각 공장에는 조합이 생기고 농촌에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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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함경남도지부’가 결성되어 위원장에는 공산주의자인 도용호(都容浩)가 추대되

었다.176)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치스챠코프 장군이 8월 24일 평양의 도청사(道廳舍)에 

사령부를 설치한 바로 다음날 참모를 데리고 급히 함흥으로 날아간 것도 이 지

역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함경남도 공산주의자협의회의 

송성관(宋成寬), 건국준비위원회 도지부(道支部) 위원장 도용호와 부위원장 최명

학(崔明鶴) 등 3명의 좌익계 인사들과 회합하고, 일본인 도지사를 비롯하여 행정, 

산업, 경제, 교통, 신문사 등 각계의 대표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오늘 도용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민족 함경남도집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소련군의 명령하

에 이 집행위원회는 함경남도의 치안․행정의 일체를 담당하며, 헌병 및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관공서 기타 공공물은 이 위원회가 인수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소련군은 그들의 저의(底意)를 은폐하고 한국인 주도의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듯

이 하면서 공산계열의 단체를 앞세우는 데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 지휘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화를 실현하려고 하였

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에 비해 미약

한 편이었으며, 더구나 소련과의 연계도 거의 없었으므로, 점령 초기단계에 북한 

정권의 구성을 지역공산주의자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런 상황

에서 점령 초기 소련 군정 당국은 지역공산주의자들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적

극적으로 친소(親蘇) 그룹을 만드는 한편, 권위 있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제휴를 

도모하는 등 인위적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광복 직후 북한에서 중요한 그리고 널리 알려진 민족주의자는 당시 ‘한국의 

간디’로 불리던 조만식이었으며, 그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지방자치조직인 평안

남도 건국준비위원회는 상당한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소련군 사령

부는 그를 북한 정권의 책임자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공산주의 운동과는 긴밀

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했

던 상황을 고려하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활용하는 일이 매우 바람직하

다는 판단하에서 그를 선택했던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민족주의 인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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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소련군 지휘부와 건준의 접촉은 일찍이 소련군 제25군 사령부가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평양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8월 28일(또는 29일)의 회담에서 

건준 대표들은 소련군 지도부에 당면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으

며, 상호친선을 도모하였다. 당시의 회합에 치스챠코프가 직접 참가하여 건준 구

성을 변경하고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으

나, 이 주장에 대한 이견도 있다.

어떻든 이 과정에서 건준 평안남도 지부가 해체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 민

족주의 진영의 인물 16명,177)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소속 인물 16

명,178) 도합 32명을 임원으로 하는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같이 위원회가 민주․공산 양파의 동수 비율로 구성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동등

하게 세력균형을 이루었으나, 사실은 우익측의 위원 중에서 좌익에 접근하는 인

물이 나타남으로써 점점 좌익측이 우세하게 되어 갔다.

소련군 당국은 조만식에 대한 북한 대중의 신망(信望)을 무시할 수 없고, 급격

한 공산화정책이 그들의 과업수행에 예기치 않은 장해와 반발을 초래할 것을 두

려워하여 좌익의 우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좌․우 양측을 안배하는 형

식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중요 부서를 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배로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의 제반 난관이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매사에 있어

서 양측의 대립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좌익측이 우익측을 꺾으면서 점차 

득세하게 되었다.

황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주에 들어온 소련군 정치장교들은 기독교도인 

김용순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족진영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국준비

위원회 황해도지부를 이름만 ‘황해도 인민정치위원회’로 고치게 한 다음, 이 기

구에 행정권을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9월 13일 행정권 이양 절차가 이루

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우파 인사들을 격분시켰다. 그리하여 이형택을 대장으로 하는 

해주보안대는 9월 16일 황해도 인민위원회 본부를 습격하였고, 곧 바로 시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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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어졌다. 소련 점령군 치하에서 우파의 보안대쪽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간부들은 서울로 피난하게 되었다. 좌파의 인민위원회 쪽은 곧 자파 중

심의 치안대를 조직했다. 어떻든 황해도에서 벌어진 이 좌우익 유혈투쟁은 곧 

이어 북한 전역에서 발생할 좌우익의 유혈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을 강행하면서 남북한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조처들을 취하였다. 철도의 차단, 전화와 통신의 단절은 물론, 사람과 물자의 이

동을 금지시켰다. 이로서 북한은 점점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변해

가게 되었다.

2. 김일성의 등장과 인민위원회

광복 직후 북한에서 군정을 시작할 때 각 지방 소재 소련군정 대표들은 위수

사령관들이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순수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이나 준비 상

태의 측면에서 정치․경제 문제의 처리에 적합지 않았다. 따라서 10월초 소련민

정부(蘇聯民政府)가 구성되어 이 기구가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전반을 통할하기 시

작했다. 공식적으로 소련민정부는 1945년 10월 3일에 구성되었다. 그 책임자는 

로마넨코(A. A. Romanienko)였으나 모든 활동은 슈티코프(T. F. Shtykov)의 직접적

인 통제를 받았다. 소련민정부에는 10개의 국(局 : department)이 설치되었는데, 각 

국의 인원은 대부분 북한인들이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경험 있는 일본인 전문

가들도 있었다. 이 국들이 북한의 각 분야를 관리하면서 각 지역에서 소련 군정

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였다.179)

한편 소련 군정 당국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조만식을 자기편으로 끌

어들이기 위해 당시 구성 중이던 행정기구의 책임자 자리를 맡아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그 기구는 1945년 10월 8일 소련군사령부가 주최한 5개 도(道) 인민위원

회 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5도행정국(5道行政局)’으로서 그들 나름의 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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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 진주 환영대회(1946. 

10. 14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북한 주

민에게 소개되었다.

이며 북한 정부의 시초가 된 것이다. 조만식은 이 기구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1945년 9월 말에 이르러 조만식 중심의 현지 민족주

의 세력에 의존해서 전개하려는 대북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가 소

련 군정의 지시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만식과의 갈등이 증대해 

가는 상황에서 소련 군정 당국은 새로운 정치적 제휴 세력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만식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 공

산주의자들 중에서 대상을 물색하기도 곤란했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의 공산주

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남한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

헌영(朴憲永)에 대해서는 소련측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초 소련 당국이 선정한 인물이 김일성이었다. 그는 9월 말에 평양에 도착

해 있었는데, 소련 군정 당국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진보세력의 지

도자’라는 자리에 잘 어울리는 후보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1945년 10월 14일 치스챠코프 장군은 평양에서 열린 ‘소련 해방군 환영’ 군중

대회에서 당시 33세인 김일성을 ‘빨치산 지도자’인 동시에 ‘민족의 영웅’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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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다.180) 이것은 물론 과장된 것으로서, 소련군 지휘부는 한국 공산주의 운

동의 혁명적 전통을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해 ‘항

일유격대’의 전설을 이용했던 것이다. 거기 모인 대다수의 참가자들에게 그는 완

전히 생소한 인물이었다. 이 대회에서 5도행정국의 위원장이면서 당시 공식적인 

지역 행정지도자였던 조만식과 더불어 김일성도 소련군을 환영하는 연설181)을 

했는데, 그가 이 대회에서 군중들 앞에 출현한 일은 북한 권력의 정상으로 향하

는 첫걸음이 되었다. 다음 단계로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18일의 기간 중 ‘조

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로 임명되었으며, 이

로서 그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1946년 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

려졌으며, 이 사실이 발표되자 남과 북의 민족주의자들 및 그 동조세력들의 대

중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다른 한국인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으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주민들이 반탁시위에 참가하였다.

1월초 소련군 사령부가 5도행정국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을 때 조만식을 대표로 하는 5도행정국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조만식은 사직하였으며, 민족주의적 입장

을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위원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만식은 체포되어 ‘남조선 반동분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제와 은밀히 협

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련군 사령부와 공산주의자들을 한편으

로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정치 세력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182) 

해산된 북조선 5도행정국 대신에 1946년 2월 소련 군정 당국의 결정으로 사실

상 소련의 위장 정권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김일성이 이 

위원회를 지휘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은 각 도별

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일성이 

위원장직에 앉게 된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북한 내에서 민

족주의 세력이 제거되고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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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하게 되었다. 

각 도의 인민위원회는 소련 점령군의 지시에 의해 수립되었고, 이것이 뒤이어 

1946년 11월에는 시․군․면의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로 그 조직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인민의 자발적이며 민주주의적 기관’이라

는 인민위원회가 소련 점령군의 전반적인 명령과 엄격한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

다. 결정적인 정치권력은 역시 소련 군정 당국과 고문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1946년 11월에 각 도․시․군 단위의 제1

차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곧 이어 부락단위 인민위원회 선거까지 실시하

였다. 이때 모든 선거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단일후보를 추천하였으

며, 흑백투표183)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의해 인민위원들이 선출되어 1947년 2

월 17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소련 점령군은 소련식 정치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정치조직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초기 단계에서 소련 점령군이 정당으로 인정한 것은 공산

당 밖에 없었다. 그들의 시책과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은 어

김없이 소련 점령군 헌병대에 의해서 그 활동이 제한되거나 정지되었다.

3. 공산정권의 수립

1946년 여름에 이르러 신탁통치를 거쳐 한반도에 단일 국가를 건설한다는 모

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소련 정부는 

38도선 이북에 공산주의자를 내세운 단독 정부의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 지휘부는 북한의 ‘소비에트화’ 또는 ‘공산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즉 최고의 수준에서 소련지도부의 마음에 드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었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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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가 한국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소련 정부는 

북한에 공산 정권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인민헌법’

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48년 3월 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전 한국의 주권을 주장한 인민헌법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북

조선인민위원회는 남한의 5․10선거와 때를 같이 하여 5월 1일에 이 헌법 초안

을 통과시키고, 이 해 7월에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이 헌법을 북한지역에서 

실시할 것’과 ‘이 헌법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발표하

였다.185)

이 결정에 따라 그들은 8월 25일 북한 전역에서 소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이 해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성립을 선포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같은 날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었으며, 그가 임명한 내각이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그가 내각 성립 다음날인 9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언’이다. 그는 이 선언에서 북한 정권

은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되었으며, 중앙정부는 ……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통일과업’을 제1차 목표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또 그는 현재 대한

민국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하여 유효한 모든 법률이 ‘무효’이며 ‘위법’이라고 선

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였다.186) 이 선언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에 대한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 당국은 그들이 원하기

만 하면 언제든지 소위 조국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48년 10월 12일 소련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

인하였다. 이때 소련 수상 스탈린은 “공화국 정부가 조선 사람들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으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남침’의 

별칭인 ‘조국통일과업’을 북한 정권의 ‘주도’로 추진하라고 하는 공개적인 지령

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스탈린이 이때 사용한 ‘통일’이라는 말은 ‘평화적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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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무력적인 통일’이거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 당국이 그것을 주도하라는 

뜻이었다. 소련 정부가 북한 정권을 승인한 이후 다른 공산국가들도 그 뒤를 따

랐다. 

한편, 소련 정부는 10월 18일 전 소련 점령군사령부의 군사위원이며, 미․소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수석대표로 활약한 슈티코프 장군을 초대 주(駐)북한 소련

대사로 임명하였다.187) 슈티코프는 ‘특별군사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해 1월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그는 대사와 군사령관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띠고 있

었다. 이러한 임명은 소련의 외교 관례로서는 매우 드문 일로서, 그에게는 분명

히 어떤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리하여 한민족에게는 광복과 함께 단일국가를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는 듯했

으나, 소련의 남진(南進)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점령지 분할과 한반도에 위성국

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확고한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

에는 대한민국 민주 정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산 정권이 수

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 고정화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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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

1) 전시 동원체제 해제와 안보체제 개편

(1) 동원체제 해제와 군사력 감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신속히 단행되었던 동원해제와 국방비의 대폭 

감축은 결과적으로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러왔고, 이는 소련의 사주를 받

은 북한 김일성(金日成)으로 하여금 6⋅25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주요 요인의 하

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쟁 중 사상최대로 증원되었던 대규모의 

전시동원체제를 급속히 해제해 나갔다. 미국의 이와 같은 동원해제는 전쟁이 끝

나자,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라(Bring Boys Home)”는 사회 각계 계층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회 및 여론이 합세함으로써 더욱 가중되어 재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종전 당시 미국의 총 병력은 해외주둔군 750만 명을 포함하여 1,200만 명의 병

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

동원해제가 끝날 무렵인 1947년 6월말 미국은 육군 684,000명, 육군 항공대 

306,000명, 해군 498,000명, 해병대 93,000명 등 158여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2)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의 병력은 146만 명으로 소련군의 430

만 명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소련은 전후 군사력을 1/3 수준으

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75개 사단에 병력 430만 명,3)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155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불과 5년만에 제2차 세계대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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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축됨으로써 소련과는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군사력 

면에서 모두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미국의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에서는 소련의 이러한 군사정책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은 소련과 싸울 수도 없고,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발칸(Balkans) 지역

⋅터키⋅남한, 그리고 미⋅소의 잠재적인 대립지역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동참모본부에 경고하였다.4) <표 2－1>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병력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폭적인 동원해제는 국방비의 삭감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군사력 감축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을 1948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한데 이어 계속해서 1949년, 1950년, 그리고 1951년 회계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

영하여 적용시켰다. 미국의 1948년도 국방예산은 109억 달러였다가 미⋅소의 대

립이 격화되면서 국방예산을 1949년도에 135억 달러, 1950년도에 145억 달러로 

약간 증액이 되었으나, 이 예산으로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

족한 액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30일 현재 미국 육군은 인가병력 837,000명에 실제병력은 

약 70%에 해당하는 593,167명이었다. 미국 해군⋅해병은 인가병력 666,882명에 

실제병력은 70%에도 못 미치는 456,908명이었다. 미국 공군도 인가병력 502,000

명에 실제병력은 82% 수준인 411,227명이었다. 따라서 전체 미군의 인가병력은

<표 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5)

연 도 총병력수 육  군 공  군 해  군 해병대

1945 12,123,455 8,267,958 ᐨ 3,380,817 474,680

1946 3,030,088 1,891,011 ᐨ 983,398 155,679

1947 1,582,999 991,285 ᐨ 498,661 93,053

1948 1,445,910 554,030 337,730 419,162 84,988

1949 1,615,360 660,473 419,347 449,575 85,965

1950 1,460,261 593,167 411,277 381,538 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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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82명에 비해 실제병력은 70% 수준인 1,461,352명으로 544,530명이 부족하

였다.6) 이를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그 중 미국 육군은 병력 59만 명 중 36만 명이 미 본토에 있었고, 나머지 23

만 명은 해외에서 주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외 주둔 미군 중 극

동군은 1949년 1월 1일 120,000명에서 1950년 6월 108,50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해외 주둔군중 가장 많은 병력이었다. 해외주둔 미군으로는 독일에 80,000명, 오

스트리아에 9,500명, 트리에스테에 4,800명, 태평양 지역에 7,000명, 알래스카에 

7,500명, 카리브지역에 12,2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7)

미국 육군 사단 가운데 본토에는 제2기갑사단, 제2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2

공수사단, 제11공수사단 등 5개 사단과 제3기갑연대, 그리고 하와이에는 제5연대

전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8) 미국 극동군사령부 지역에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

전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유럽에는 1개 사단, 1개 연대전투단, 3개 기갑연대, 1

개 독립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알래스카에는 1개 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리브지역에는 2개의 독립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9)

미국 해군은 병력 337,000명에 함정 670척과 항공기 4,300대를 보유하고 있었

고, 미 공군은 병력 411,000명에 48개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 

해병대는 병력 74,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10)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미국 극동군의 전체 병력은 1947년 300,000명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에는 그 1/3 수준인 105,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즉 1947년 1월에는 300,000명에서 1년이 지난 1948년 초에는 1/2 수준인 142,000

<표 2－2>  1950년 6월 현재 미국의 각 군별 병력

구  분 인가병력 실제병력 과부족 1951년 회계연도 목표

계 2,005,882 1,461,352 544,530 1,507,000

육       군 837,000 593,167 243,833 630,000

해군/해병대 666,582 456,908 209,674 461,000

공       군 502,000 411,277 90,723 4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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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쟁 발발 1년 6개월 전인 1949년 1월 1

일에는 120,000명으로 축소되었다가 전쟁 발발 당시인 1950년 6월에는 105,000명

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에서는 “극동군사령부의 전시 전투능력은 

정상적인 편제와 비교해 볼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에도 못 미치는 능력 밖

에 없다”라고 평가하였다.11) 미국의 극동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의 한국 지

원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부로서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 국가 안보체제 개편과 통수체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건군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국방체

제의 모델로 1947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과 1949년의 개

정법에 나타난 국방기구를 대부분 반영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국방관계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1948년 11월 30일 제정하여 공포된 국군조직법 상에 나타난 

한국의 국방체제는 육⋅해⋅공군의 3군 체제, 연합참모회의,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군참모총장제, 대통령 국방자문기구로 설치된 최고국방위원회, 중앙정보국 설

치 등은 미국의 3군 체제,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앙정보국(CIA) 등과 그 기능 및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체제(National Defense System)는 1947년 국가안전보

장법과 1949년 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그 근간(根幹)이 형성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새롭게 개편된 미국의 군사기구는 오늘날 세계 강대국 미국의 국방

조직 및 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을 맞이하여 처음

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신설된 미국의 ‘국방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는 기존의 육군 및 항공대를 관장하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와 

해군 및 해병대를 관장하는 해군부(Department of Navy)의 상위 통제부서로 신설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군사기구는 오늘날과 같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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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4대 대통령

트루만(Harry S. Truman, 1884-1973) 

미국 제2대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1891-1966)

방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국방군사기구는 제도

상으로 국방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체제였다. 그 당시 미국의 육⋅해⋅공

군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각(Cabinet)의 구성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소속 군에 대한 군정 및 군령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단순히 육군⋅해군⋅공군간의 업무를 협조하거나 조정하는 합의체의 장

(長)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을 개정하여 각 군 장관

을 내각에서 제외시키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

게 되었다. 그리고 국방군사기구의 명칭을 오늘

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개칭하고, 국방부 장관이 모든 군령권

과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관우위

의 군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최고 군령기

관인 합동참모본부를 신설하고, 의장직을 상설화

함으로써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에 대한 군령권

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1949년 국가안전보장

법에 의해 새로운 국방체제 속에서 한국전쟁을 

지도하였다. 미국의 국방 수뇌부는 임기 5년째를 

맞고 있는 대통령 트루만(Harry S. Truman)을 정

점으로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합참의

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 육군장관 

페이스(Frank Pace Jr.),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해군장관 매튜(Francis P. Mathews), 

해군참모총장 셔만(Forrest P. Sherman), 공군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 공군참모총장 반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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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Hoyt S. Vandenberg),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등

이 있었다. 극동군사령관에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General of the Army)

가 일본 점령연합군사령관 겸 미 극동 육군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6⋅25

전쟁기 국가 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미국 합동참모본부(JCS)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군사자

문을 위한 합의체로서 군의 전략계획 수립 및 전략지시 준비, 합동군수계획 수

립 및 계획에 의한 주요 군사력 소요 검토, 전략지역 내에 설치된 통합군사령부

에 대한 지휘통제였다.12)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는 모두 6개 사령

부로서, 여기에는 극동군사령부(FECOM : Far East Command), 알래스카사령부(Alaskan 

Command), 카리브해사령부(Caribbean Command),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 유

<표 2－3>  6⋅25전쟁시 미 국방 수뇌부 현황13)

구  분 이  름 재임 기간 비  고

대 통 령
트루만(Harry S. Truman) 1945. 4. 12∼53. 1. 20 1945. 4. 12 대통령직 승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953. 1. 20∼61. 1. 20 1915년 육사 졸업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1949. 3. 28∼50. 9. 19 변호사 출신

마샬(George C. Marshall) 1950. 9. 21∼51. 9. 12 육군참모총장(1939ᐨ45)
러베트(Robert A. Lovett) 1951. 9. 17∼53. 1. 20 ᐨ
윌슨(Charles E. Wilson) 1953. 1. 28∼57. 10. 8 ᐨ

육군장관
페이스(Frank Pace Jr.) 1950. 4. 12∼53. 1. 20 변호사 출신

스티븐스(Robert T. Stevens) 1953. 2. 4∼55. 7. 20 ᐨ

해군장관

매튜(Francis P. Mathews) 1949. 5. 25∼51. 7. 30 변호사 출신

킴볼(Dan A. Kimball) 1951. 7. 31∼53. 1. 20 ᐨ
앤더슨(Robert B. Anderson) 1953. 2.  4∼54. 5. 2 ᐨ

공군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 1950. 4. 24∼53. 1. 20 변호사 출신

탈보트(Harold E. Talbott) 1953. 2.  4∼55. 8. 13 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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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사령부(European Command)가 있었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 

및 지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

하였다.14)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합참의장직이 신설되자, 합참의장은 미군 현역 

장교 가운데 최선임으로서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보좌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군사적 자문을 하게 되었다.

6⋅25전쟁기 미국 합참의장은 1949년 1월 16일 임명된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였고,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은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대장,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대장, 해군참모총장 셔

먼(Forrest F. Sherman) 해군대장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것은 1952년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해병대장 때부터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구성요원

좌로부터 해군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대장, 공군

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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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6⋅25전쟁시 미 합동참모본부 구성요원

구  분 계 급 이  름 재임 기간 비  고

합동참모의장 육군 원수 브래들리(Omar N. Bradley) 1949. 8. 16∼53. 8. 15 1915년 육사 졸업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1949. 8. 16∼53. 8. 15 1917년 육사 졸업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셔먼(Forrest P. Sherman) 1949. 11. 2∼51. 7. 22 1918년 해사 졸업

해군 대장 페치텔러(William M. Fechteler) 1951. 8. 16∼53. 8. 16 1916년 해사 졸업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1948. 4. 30∼53. 6. 30 1923년 육사 졸업

공군 대장 트윈잉(Nathan F. Twining) 1953. 6. 30∼57. 6. 30 1917년 육사 졸업

해병대사령관
해병 대장 케이츠(Clifton B. Cates) 1948. 1. 1∼52. 1. 1 1917년 해병소위 

해병 대장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1952. 1.  1∼55.12.31 1917년 해병소위 

이렇듯 6⋅25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1947년과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새로 구성된 국방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비록 미국이 제2

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전후 신속한 복원과 국방비 삭감으

로 미군의 전력은 미국에 의한 평화유지라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수행하기에는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2)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과 핵무기 의존 전략

(1) 소련의 팽창과 봉쇄정책 수립

① 봉쇄정책 수립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 이전 세계 강대국이었던 독일⋅이탈리아⋅일본을 포함

하여 전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2등 국가(a power of second rank)’로 전락시

키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왔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일찍이 인류

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 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대량살상,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자포자기와 같은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다.15)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를 체험한 세계는 전쟁재발 방지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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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필요한 국제평화기구 구성에 노력한 결과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 : United Station)을 창설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

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침략행위나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국제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16)

그러나 전후 세계는 사실상 이러한 국제협력이나 평화유지 보다 오히려 미국

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체제로 분열되어 갔다. 전후(戰

後)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공헌도를 앞세워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대외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련은 그들의 국

경과 맞대고 있는 동독(East Germany),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루마니아

(Rumania), 불가리아(Bulgar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알바니아(Albania) 등 동유럽 국가와 만주 및 북한에 소련군을 주둔시키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소련의 이러한 팽창 위협에 대해 영국의 전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은 

1946년 3월 5일 미국의 미주리(Missouri)주 풀턴(Fulton)의 웨스트민스터 대학

(Westminster College)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리에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

(Iron Curtain)｣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철의 장막｣ 연설에서, “소련은 팽창

주의 국가이다. 발트(Baltic)해(海)의 슈제친(Stettin)에서부터 아드리아(Adriatic)해(海)

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철의 장막이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 있다. 이 장막의 

뒤에 고대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수도가 모두 들어있다. 바르샤바(Warsaw), 

베를린(Berlin), 프라하(Prague), 비엔나(Vienna), 부다페스트(Budapest), 베오그라드

(Beograde), 부카레스트(Buchrest), 소피아(Sofia)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든 도시와 

시민이 소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소련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Moscow)로부터 고도의 정치적 통제 및 조정을 

받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의 성과와 그들 세력 및 [공산주의] 이론의 

무한한 확장뿐이다”라는 말로 전후 소련의 침략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했다.17) 이

에 대해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은 처칠을 ‘전쟁의 선동가(firebrand of wa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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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1>  동서진영을 양분한 소련의 철의 장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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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는 한편, 철의 장막 연설에 대해서는 ‘소련과의 전쟁을 요구하는 행위’라

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18)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1946년부터 소련의 스탈린이 세계적화를 노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미국의 고위 정책수립가들은 전후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

력, 그리고 책임감만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였다.19)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전체주의(全體主義) 독일

에 맞서 싸웠던 유럽은 전쟁 동안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0만 명의 인명

손실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산업시설의 파괴, 그리고 석탄 등 원자재의 부족으로 

제한생산이 불가피하였고,20) 그 결과 기아와 빈곤, 달러(dollar)의 부족으로 인한 

생필품의 수입제한, 경제회복의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전시 연합국의 분열, 독일 문제의 미해결, 소련 공

산주의 세력의 위협 및 확산으로 서유럽은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총

체적 위기(omnious crisis) 국면을 맞게 되었다.21)

이렇듯 전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동유럽과의 대결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 미국이 이러

한 전후 유럽의 총체적 위기 상황과 소련의 팽창주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

립한 것이 바로 트루만 선언(Truman Doctrine)과 마샬 플랜(Marshall Plan)이었다.22)

②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

트루만 독트린의 직접적인 배경은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소련의 위협에서 비

롯되었다. 전후 산유국인 이란은 영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소련은 1945년 9월 런던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1946년 3월까지 모든 외국군

을 이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란의 점령지역에서 철수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병력을 증강할 뿐만 아니라 이란 국경지역인 터키(Turkey)

로의 진출을 획책하였다. 소련은 흑해에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다르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터키에서 분할하여 이곳에 소련군을 주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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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스는 전후 영국의 점령지역으로서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대항했던 그리스 공산당이 그리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동유럽 공산국가의 무장지원에 힘입어 이른바 민족해방전선(民族解放戰線)을 결

성하고,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그리스를 내전상태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에

서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이 전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1946∼1947년 유럽에 

몰아닥친 혹한(酷寒)으로 대외원조능력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를 지원할 

수 없음을 미국에 통보하게 되었다.23) 그리스는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이 없으면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이 고도의 정

치적⋅전략적 차원의 해결책이 바로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이다.

트루만 독트린은 1947년 3월 12일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와 대한 미국의 원

조를 요청하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영국의 입장과 터키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

히 하였다.

또한 트루만은 “소련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한 향후 미국이 지향해야 될 정책

은 소수의 무장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

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원조는 경제적 안

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재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

며, 미국이 이러한 긴박한 사태를 맞아 세계 강대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지도 위태롭게 될 것이

다”24)라고 경고하였다.

지금까지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정부도 [1947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가 없다 ……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터

키는 민족적 통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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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나는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

다 …… 또한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

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 나는 1948년 6월 30일까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다.25)

트루만 독트린은 공화당의 반덴버그(Arthur Vandenberg)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을 

비롯한 양당으로부터 초당적 외교정책(bipartisan foreign policy)이라는 호응을 얻었

다. 그 결과 그리스⋅터키 법안은 4월 22일에는 상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어 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터키에는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실시했고, 그리스에는 3억 달러의 경제 및 군사원조와 함께 군사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원조는 지중해 해역(海域)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봉쇄

정책임을 입증하였다.26)

그러나 1947년 미국의 지도자들은 트루만 독트린이 지닌 정치적⋅군사적 성격

만으로는 현재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근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1947년까지 미국은 유럽국가들에

게 약 9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유럽 경제는 회복되지 않은 채 소련의 

위협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27)

마샬 계획(Marshall Plan)은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되었다.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1947년 4월 29일 소련 문제 전문가인 케난(George F. Kennan)에게 유럽의 위

기적 상황을 해결하고 소련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28) 

케난은 1947년 5월 5일 미 국무부의 정책기획 부서로 새로 설치된 정책기획국

(PPS : Policy Planning Staff)의 국장으로 취임하여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 

정책으로 유명한 마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29)



제 2 장  미⋅소⋅중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02

미국 제51대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 1880-1959) 장군

마샬 계획은 1947년 6월 5일 마샬 국무장관에 

의해 하버드(Harvard)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공포

되었다. 마샬 국무장관은 유럽의 경제구조를 재건

시키는 일은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 경제

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안정도 확실한 평

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의 정책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

도록 다시 소생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미국의 

지원은 여러 위기들이 조성될 때마다 조금씩 단

편적으로 지원하는 일시적인 완화책이 아니라 완

전한 치료책의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30)

마샬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 소

련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유럽은 마샬 계획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무역에서도 놀라운 신장세를 보여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함

으로써 전후 만성적인 달러 부족에서 허덕이던 유럽 국가를 구제하였다.31)

그 결과 서유럽은 전후 유럽에서 강대국의 쇠퇴로 생긴 힘의 공백을 소련 공

산주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게 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베네룩스 3국 등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만일 그 당시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을 통해 그리스⋅터키를 비롯하

여 서유럽에 막대한 원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련의 공산화는 중동 및 서유

럽에 이어 극동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한국전쟁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32)

③ 봉쇄정책의 수립과 적용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소련 주변부를 막아

야 한다는 개념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수립하였다. 봉쇄정책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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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전문가로서 봉쇄정책을 수립했던 케난이 1946년 2월 소련의 외교정책에 대

한 의도와 방책을 담고 있는 전문보고서(long telegram)를 수정하여 1947년 외교

평론(Foreign Affairs)  7월호에 기고한 ｢소련 행동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이라는 논문에서 제시되었다.33)

케난은 이 논문에서 소련 팽창주의 정책을 막을 방도는 봉쇄정책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소련의 행동은 전통적인 팽창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

롯된 것이라 단정하고, 소련의 침투 징후가 보이는 모든 곳에서 그것에 맞서도

록 설계된 봉쇄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련 외교정책은 태엽을 감고 작동을 시키면 어떤 막는 힘에 의하여 멈출 때

까지 오직 한 방향으로만 계속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 [따라서] 미국

의 소련에 대한 정책은 소련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표시를 보이는 모

든 곳에서 변함없는 저항력을 갖고 소련에 대결하도록 의도된 강력한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이어야 한다 …… 또한 미국의 대소 정책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결코 방심하지 

않는 봉쇄정책이어야 한다.34)

전후 전시 연합국이었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미국

의 위치 확립과 확고한 대소(對蘇)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946년 처칠

의 ｢철의 장막｣에 관한 연설은 미국 내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

공연히 확산시켰고, 터키 및 그리스 사태, 그리고 서유럽의 위기적 상황은 미국

으로 하여금 대소 봉쇄정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

자들은 봉쇄정책만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미국 봉쇄정책은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계획처럼 주로 경제원조와 군사고문단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점차 소련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군사적

인 지원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5) 6⋅25전쟁 이전까지 봉쇄정책이 반영된 

미국의 주요 조치로는 대소(對蘇) 정책문서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20/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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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ᐨ68, 그리고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었다. NSC(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정식명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로서 이는 1947년 국가안전보

장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의 안보자문기관으로 미국의 안보문제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그 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20/4는 1948년 11월 24일 트루만 대통령의 승

인을 받은 것으로, 이 문서에서 “미국은 장차 소련만이 미국의 위협대상이며, 소

련은 전제적⋅전체주의 국가로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지배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소련은 평시에도 전쟁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측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36)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봉쇄정책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후에 허용되었던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소련의 지배

를 차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37)

1949년 4월 4일 미국은 1778년 이래 처음으로 평화시 동맹기구인 미국과 서유

럽간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사활적 이익지대

인 서유럽의 방위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반공지도자로

서 태평양동맹(太平洋同盟)을 구상했던 이승만 대통령,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국

민당 총재, 필리핀의 퀴리노(Elpidio Quirino) 대통령 등을 자극하여 유럽에서의 집

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군사동맹 기구를 태평양에서도 결성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그러나 이승만과 장개석이 주도한 태평양동맹안은 미

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39)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68은 6⋅25전쟁 이전 수립되었다. 이 문서

의 작성배경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정부수립과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이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은 그때까지 유럽에 진행되었던 냉전이 아시아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소련이 원

폭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소련의 재래전력 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의의를 가졌다

는 점에서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은 1950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68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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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기존의 냉전정책의 적용 대상지역인 서유럽과 중동의 아

시아를 추가하면서 소련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군사력 증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위협 증대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

상의 예산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6⋅25전쟁 이전에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40)

2) 핵무기 의존전략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소 봉쇄정책을 택하였다.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

은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정책과 전략적 배경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한 원자폭탄이 

있었다.41) 미국은 1945년 신무기인 원자폭탄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힘입어 제2

차 세계대전을 훨씬 빨리 종결시킴으로써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42) 미국은 1945년 7월 생산된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전후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대규모 전쟁에서 핵무기는 방어작전과 공격작전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43) 그 결과 미국의 봉

쇄정책은 핵무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채택하는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

었다. 트루만 행정부가 군사전략으로 수립했던 주변기지전략도 대소 우위인 미 

공군력과 핵무기를 결합시켜 소련 주변지역에 전략공군기지를 설치하고, 핵무기

를 이용하여 소련의 세력확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었다.44) 미국이 제2차 세계대

전시 대규모로 동원했던 막대한 병력에 대한 동원해제를 단행하고 군비를 감축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략적 배경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전후 미국은 일본을 조기에 패전으로 이끈 핵무기(核武器)가 미래의 전장을 지

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큰 핵무기 개

발과 함께 핵무기의 투발(投發) 수단인 전략공군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채택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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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대폭 감축과 함께 국가동원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종전 당시 재래식 군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비 삭감과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적 안보환경 

상황하에서 장차 대소(對蘇) 전쟁을 수행해야 할 미국의 정책 및 군사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과 전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사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군부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인 전략공군에 의

존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1946년 여름 미⋅소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가자 핀셔

(PINCHER)라는 암호명의 대소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45) 이 전쟁계획은 소련이 

세계전쟁을 일으킬 경우, 소련군은 유럽과 중동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

고 가정하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재래전과 함께 20개 도시에 50개의 핵무기

를 투하하여 소련의 산업시설을 50% 파괴한다는 것이었다.46) 그러나 그 당시 미

국은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

며, 핵무기 운반 수단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격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작성된 미국의 전쟁계획인 문라이즈(MOONRISE)에 의하면, 전쟁 발발 후 

소련은 20일 이내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이며, 대부분의 만주지방과 북중국

(北中國)을 전쟁 개시 40∼50일 사이에 점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47) 문라이즈 

계획에 의하면 지상군 병력수에 있어서 소련에 비해 열세인 미군은 소련의 한반

도 진격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전쟁개시 20

일 이내에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주일미군(駐日美軍)의 한반도 

배치는 일본의 방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조치는 베링해(Bearing Sea)ᐨ동해(East Sea)ᐨ황해(yellow Sea)를 따라 연결된 선에서 

방어를 취할 것이고, 이 방어선 안에 일본과 류큐열도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문

라이즈 계획에서는 전쟁이 발발되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중국 주둔 미군은 그곳에 남아 보다 취약한 지역으로 전개시키거나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곳에서 철수시킨다고 명시하였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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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가 1948년 3월말에 작성한 대소작전계

획은 건파우더(GUNPOWER) 계획이다. 이 계획은 극동군사령부의 극동지역에서

의 전시 작전계획으로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인 문라이즈 계획을 거의 그

대로 반영하고 있었다.49) 이후 작성된 미국의 대소 전쟁계획인 오프태클

(OFFTACKLE)계획에는 미⋅소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경우, 수세적 입장에서 일

본ᐨ오키나와ᐨ대만ᐨ필리핀 선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이 아시아 대륙으로 총 반격

시 한반도는 우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50)

이렇듯 미국은 대소 전쟁 계획 및 극동군사령부의 전시 작전계획에서 보듯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군사기지를 설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시 아시아 지역

에서 공세이전의 기회가 주어져도 한반도는 우회하여 중국 대륙을 공격한다는 

전략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극동에서의 군사전략은 핵무기 및 해⋅

공군력에 의존하는 도서방위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2. 미국의 극동전략과 군사력 현황

1) 도서방위전략과 극동방위선

미국이 극동방위를 위해 채택한 도서방위전략(offᐨshore defensive perimeter 

strategy)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도서방위선(島嶼防衛線)상의 

도서들이 제공하는 해⋅공군기지를 활용하여 전략공군과 핵무기로 전쟁을 수행

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극동군은 소련과 전면전 발생시 최초에는 수세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다가, 태평양 지역의 일본 및 필리핀에 산재해 있는 미국의 

해⋅공군 기지를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이 선에서 격퇴한 후, 공세이전으로 전

환하여 아시아 대륙으로 공격을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부가 극동에서 도서(島嶼)를 연결하여 방위선을 구축한다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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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중반 대소 전쟁계획에 반영되었다. 맥아더는 1948년 3월 일본 동경을 방

문한 소련전문가 케난에게 극동의 안전보장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방위전(防衛戰)은 남북아메리카 서해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대륙의 동

해안에서 싸우는 것이며, 필리핀에 있는 방위거점을 북쪽으로 더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U자형(Uᐨshaped Area)으로 알류산열도ᐨ미드웨이ᐨ마리아나 군도ᐨ
필리핀의 클라크 기지로 연결되는 선이다. 이 방위선에서는 오키나와의 미 공군 

비행장이 그 전진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51)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어진은 미국 대륙 서해안에 근거하고 있

었다. 태평양은 가능한 한 적의 접근로로 간주되었다. 이제 태평양은 앵글로ᐨ색
슨의 호수가 되었고, 우리의 방어선은 아시아 대륙의 해안을 둘러싼 섬들의 연결

선을 지나가고 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주요한 요새인 오키나

와를 포함하여 류큐열도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는 일본과 알류산 열도로 휘어지

고 알래스카로 이어진다.52)

맥아더는 일본 본토에는 미군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북위 29도 이남의 류

큐 열도에 대해 미국이 영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53) 맥아더가 도서방

위선을 강조한 것은 그곳에 미 국방의 제1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

시아대륙을 방어할 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상의 이점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1949년 1월 19일 주한미군 철수연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회신에서 

최근 중국정세와 관련하여 “해군력과 공군력에 의한 해양수송선(Sea Lane)의 완전

한 지배야말로 일본을 미국에 붙들게 하는 장기적 포석”이 될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도서방위선을 중심으로 해⋅공군력을 이용해 그 방위를 보장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하였다.54)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 도서 방위개념에 동의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태평

양 지역의 방위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외의 기

지를 사용하여 전략적 항공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지하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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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52대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 1890∼1971)

미국 국무부도 도서방위선 구상을 지지하였지만, 맥아더나 합동참모본부의 주

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 국무부는 중국대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청산

된 후, 도서방위선은 아시아 대륙의 민족주의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할 받침

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56)

미국의 국무부⋅맥아더⋅합동참모본부는 아시아대륙에서 소련의 확장에 대처

해야할 지상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동방위는 일련의 도서방위선 상에서 해⋅

공군의 우위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도서방위전략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전국

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에

서 행한 ‘아시아의 위기(Crisis 

in Asia)’라는 연설에서 미국

의 방위선(defensive perimeter)

은 알류산 열도ᐨ일본본토ᐨ오
키나와ᐨ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대만

(臺灣, Formosa)을 이 방위선

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Aleutian)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

되는 선에서 다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한다. 이 방위권내의 태평양지

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한 한 이 방위권외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이를 보장할 사람은 없다 …… 먼저 공격을 받

는 국가에 대해서는 차후 UN헌장에 의하여 전 문명세계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57)

애치슨 선언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

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최초의 저항은 당사국 국민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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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2>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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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차후에는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전 세계가 개입할 것이라는 연설 내용에서

처럼 이 두 지역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북한을 비롯한 공산측

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의문은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16개국이 한국을 적극 지원하게 됨으로써 풀리게 되었다.

2) 극동군사령부와 군사력 현황

1950년 6⋅25전쟁 당시 극동지역에서 작전책임을 맡고 있던 미군 부대는 1947

년 1월 1일 창설된 극동군사령부였고, 사령관은 맥아더 원수(元帥)였다. 극동군사

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맥아더의 남서태평양사령부(Southwest Pacific Command)

를 모체로 재창설되었다.58) 극동군사령부는 통합군사령부로써 그 예하에 육군⋅

해군⋅공군 등 3개 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는 일본, 한국, 류큐

열도(Ryukyu Islands),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 볼케노(Volcano) 및 보

닌열도(Bonin Islands) 등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극동군사령부 예하 지휘관으로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육군 

중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공군 중장, 극동해군

사령관 조이(Charles Turner Joy) 해군 중장이 있었다. 제5공군사령관에는 패트리지

(E. E. Patridge) 공군 중장, 제90기동함대사령관 도일(J. H. Doyle) 해군 소장, 류큐

<표 2－5>  6⋅25전쟁 발발 당시 극동지역 미군 지휘관

구  분 계 급 이    름 재임 기간 

극동군총사령관 육군 원수 맥아더(Douglas MacArthur) 1947. 1. 1∼51. 4. 11

태평양지역사령관 해군 대장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1949. 4. 30∼53. 7. 10

극동공군사령관 공군 중장 스트래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1949. 4. 26∼51. 5. 21

극동해군사령관 해군 중장 조이(Charles Turner Joy) 1948. 8. 26∼52. 6.  4

미제8군사령관 육군 중장 워커(Walton Harris Walker) 1948. 9. 3∼50.12.23

제7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1950. 5. 6∼51. 3. 28

제90기동함대사령관 해군 소장 도일(J. H. Doyle) 1950. 6. 25∼50. 9. 27

제5공군사령관 공군 중장 패트리지(E. E. Patridge) 1948. 10. 6∼5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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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당시 미 극동군 지휘관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arris Walker) 장군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Turner. C. Joy) 제독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George E. Stratemeyer) 장군

지역 사령관 쉬츠(Joseph R. Sheetz) 육군 소장 등이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59) <표 2－5>는 맥아더를 포함한 극동군사령부의 지휘관 현황이다.

일본 요코하마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제8군은 1944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시 뉴기니아(New Guina)와 레이테(Leyte) 전투에서 미 육군 전투부대를 통합지휘

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이다. 제8군에는 혼슈(本州) 중부에 있는 제1기병사단, 

홋카이도(北海島)에 있는 제7보병사단, 큐슈(九州)에 있는 제24보병사단, 혼슈의 

남부에 있는 제25보병사단,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9방공포병단(Anti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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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llery Group),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독립 류큐사령부(RYCOM) 소속의 제29

연대였다.60)

제8군은 1950년 6월 25일경 인가된 병력의 93%를 유지하고 있었다. 각 사단은 

전시편성 18,900명에 평시 12,500명이 인가되었으나 완전편성된 사단은 하나도 

없었다.61) 각 사단은 병력이 약 7,000명이나 부족했고, 편제상으로는 3개의 소총

대대, 6개의 중전차중대, 3개의 105밀리 야전포병 포대, 3개의 대공포대가 부족

하였다.62)

제8군은 1949년까지 주임무인 점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훈련을 실시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에는 병력부족과 빈번한 병력교체로 인해 1949년까지는 주

로 기초훈련 및 예절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었다.63)

미국 극동공군은 1944년 6월 15일 호주 브리스밴(Brisbane)에서 창설되어 미 극

동군총사령부의 일부로서 태평양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

할 당시 미 점령군의 일부로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력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ᐨ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

ᐨ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로 

편성되었다.64) 극동공군의 주요부대로는 일본 나고야에 주둔한 제5공군(Fifth Air 

Force),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13공군(13th Air Force), 오키나와 카데

나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20공군(20th Air Force)이 있었다.

미국 극동해군은 해군 중장 조이(Charles Turner Joy)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다. 

극동해군에는 상륙부대의 핵심인 제90기동부대와 소수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제96기동함대가 있었다. 이들 극동해군의 전력으로는 1척의 경순양함, 4척

의 구축함, 그리고 6척의 어뢰정, 보조함 및 상륙용 주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필

리핀 해역에는 해군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지휘하는 미 제7함

대가 있었다. 미 제7함대는 1척의 항공모함, 1척의 중순양함, 8척의 구축함, 그리

고 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극동해역에는 영국과 오스트레일

리아의 함정들이 활동하고 있었다.65)

한편 1950년 6월 미 극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품의 전투예비량은 약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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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지나지 않았다. 극동군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 및 차량 등 주

요 전투 및 기동장비에 대한 보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4개 보병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중 90%와 차량 가운데 75%는 극동사령부에서 재생산한 것이었다.66)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전차(medium tank)나 4.2인치 박격포, 무반동총 등 중

요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동장비 가운데 1/4톤 지프차는 18,000대 

중 55%에 해당하는 10,000대가 가동이 불가했고, 21/2톤 트럭도 13,780대 중 

4,441대만이 운행이 가능했다. 탄약 및 식량에 대한 전투예비량은 45일분, 유류

는 180일분67)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극동군의 평균 전투예비량은 30일분

의 부대 보유량과 60일분의 비축물자 등을 고려할 때 약 90일분에 해당되었다.68)

이렇듯 태평양 지역 및 극동지역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극동군의 전력은 

병력 105,000명으로 지상군이 1개, 야전군에 4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군

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4척, 중순양함 1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8척, 잠수함 

3척, 어뢰정 6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

ᐨ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ᐨ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
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투예

비량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90일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미국 극동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6⋅25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3.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철수정책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단행한 대폭

적인 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과 관련이 있다. 1950년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세

계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16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군 병력 146만 명은 전후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한 미국으로서

는 14만 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



제1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15

는 주한미군 45,000명에 대한 재배치 문제는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세계전

략을 수행해야 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분배

라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전후 미국이 채택한 핵무기와 전략공군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대소 전쟁계획

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유럽

이었던 반면, 한반도가 위치한 극동지역은 미국의 안보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지상군보다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도서방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이러한 병력의 제한과 미국의 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미군을 어느 곳에 먼저 배치하느냐 하는 우선 순위에 크게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최종적

으로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했던 미 합동참모

본부의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 사절단(Wedemeyer Mission)의 비밀보고서가 많

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평가와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보고서

(1)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

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산하의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가 작성한 ｢국가안보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을 주변지역(peripheral)과 핵심지역

(vital)으로 구분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대외 원조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은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도에서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

다. 그 결과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8개국 가운데 5

위,69) 미국 안보의 중요성에서 본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5위, 그

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3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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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70)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낮게 평가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군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기 때문

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평가는 1947년 9월 15일 국무부가 ｢미국의 군

사안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 주둔의 이익에 관한 견해｣를 요청하면서 ‘한국의 군

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71)를 합동참모본부에 요구하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9월 26일 국무부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은 군사 전략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군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만약 극동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발생

할 경우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국에게 오히려 군사적 부담이 될 

것이고, 적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지 않고는 

현재의 주한미군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장차 미국이 아

시아 대륙에서 수행하게 될 어떠한 지상작전(land operation)도 한반도를 우회(by 

pass)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2)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만일 소련이 한반도에 강력한 해⋅공군기지를 설치하여 

동중국⋅만주⋅황해⋅동해, 그리고 연안 도서에서 미국의 작전을 방해할 경우, 

이들 소련 기지는 미국의 공군작전에 의하여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

므로 이러한 작전은 대규모 지상작전 보다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극동지역 전문교수와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라이샤워(Edwin O. 

Raischauer) 박사는 한국은 군사적인 견지에서 미국에게 불필요한 국가라고 단정

하면서, 한국의 공군기지는 소련지역과 가깝지도 않고 오키나와 기지처럼 안전

하거나 편리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는 어느 정도의 육군만 있으면 공군력과 

절대적인 해군력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 육군으로 한반도의 38선이나 두만강

을 방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하였다.73)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군 병력과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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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계획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의 45,000

명에 대한 병력을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는데 보다 긴급한 지역으로 보낸다

고 해도, 소련은 한국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현재 미국은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너무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군의 현 병력수준이 명백히 부족함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 

2개 사단의 총 4만 5,000명의 군단병력은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

이다. 한국에서 이만큼의 병력을 철수시켜도 그 결과는 소련이 남한과 일본본토

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집결시키지 않는 한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

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점령은 역병과 폭동을 방지한다는 주목적에 

너무나 많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안전에 대한 도움이 

적은 반면에 미국의 점령군을 위험 속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74)

또한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데에는 미국의 대

소(對蘇) 전쟁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차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은 국지전

이 아니라 소련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은 소련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략공군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수세작전을 실시한다는 대소 전쟁계획에 의해 한반도에서 지

상군을 이용한 작전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을 종합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동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군사적 부

담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지상작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

도를 우회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군작전에 의한 적 기지의 무력화는 한국에 의

한 지상군에 의한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 의존전

략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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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보고서

1947년 7월 초순 트루만 대통령은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육군 중장

에게 2개월에 걸친 중국과 한국에 대한 현지 실정의 파악과 조사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주둔 미군 총사령관 겸 

장개석(蔣介石)의 참모장을 역임했던 웨드마이어 장군은 국무부⋅전쟁부⋅해군부

⋅재무부에서 파견된 그의 보좌관들과 함께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1947년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조사를 마친 후, 8월 25일 일본 동경에서 맥아더와의 회담을 위해 체

류하였다. 8월 26일 오후에 서울에는 도착하여 한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9월 

3일 서울을 떠났다. 이 때 웨드마이어 조사단(Wedemeyer Mission)은 모두 9명으로, 

여기에는 단장인 웨드마이어 장군을 비롯하여 전쟁부의 보일(James J. Boyle), 앵

(Horace L. Eng) 대위, 허친(Claire E. Hutchin) 대령, 해군부 소속의 트렉설(Carl A. 

Trexel) 제독, 재무부 소속의 젠킨스(David R. Jenkins), 국무부 소속의 스프라우즈

(Philp D. Sprouse), 워커(Melville H. Walker), 볼티모아 선(The Baltimore Sun)지의 왓

슨(Mark S. Watson) 기자가 있었다.75)

웨드마이어 장군은 1947년 여름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에 관하여 그 자신

이 직접 조사 연구한 것을 1947년 9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비밀보고서로 작

성하여 제출하였다.

웨드마이어 장군은 그의 보고서에서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한 미국은 

남한에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

데올로기적인 패배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입

장은 극동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가상적국이 한반도를 점령함으로써 부동항을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한반도에 강력한 해⋅공군 기지를 확보할 기회를 저지한

다는 이유를 빼놓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그 부대와 기지를 유지한다 하여도 군사

상의 이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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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서 현재의 병력은 유지할 수 없으므

로 하나의 군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

에 있어서 미국이 취할 군사행동에는 세 가지 방책이 있는데, 이중 최선의 방책

은 소련군의 철수와 동시에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

국은 되도록 소련과 협상을 해서 이에 따라 철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건의하였

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원조와 한국인으로 편성된 방위부대를 창설하여 훈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76)

2)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1947년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대립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미 국무부는 1945년 9월 미군정 수립

부터 1947년 초반까지 국방부의 조기철군 주장을 적극적인 한국 개입 논리로 맞

섰으나, 1947년 이후에는 미 군부의 철군요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30일 500여 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한 데에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의 보고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검토는 주로 국무부⋅전쟁부⋅해군부의 

대표가 모여 구성되는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 : StateᐨWarᐨNavy Coordinating 

Committee) 산하의 한국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에서 담당하였으나,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공군부(空軍部)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3부정책조정위원

회가 국무⋅육군부⋅해군부⋅공군부의 4부정책조정위원회(SANACC : StateᐨArmyᐨ
Navyᐨ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로 확대되면서 이곳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

(SANACC)에서 작성된 4부정책조정위원회의 문서 SANACCᐨ176/35와 SANACC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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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9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은 뒤, 1948년 4월 2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되어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NSCᐨ8)로 채택되어 1948년 4월 
8일 트루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8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적, 경제적 공약의 경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에 대한 지

원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

한군이나 외국군의 침략행위 이외의 다른 침략행위로부터도 한국의 안전을 수호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철수에 앞서 한국 군대의 훈련 및 장비에 관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77)

그리고 나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시한을 소련군이 주장한 바 있는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할 것을 규정하였다.78) 또한 이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로 미국은 한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의 50,000명에 대한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장비 이양 문제도 규정하였다.79)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8/2는 1949년 3월 22일 제36차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되어 다음날인 3월 23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80) 그 당시 미국은 베를린 

사태 등 유럽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

다. 이러한 문제들에 입각하여 새롭게 미국의 정책을 검토한 것이 1949년 3월 

22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NSCᐨ8/2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ᐨ8/2는 NSCᐨ8이 규정한 주한미군 철수 완료 일자
를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수정하였다. 수정하게 된 동기는 

1948년 10월 19일 한국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여순 10⋅19사건 등 한국 국내에

서 발생한 좌익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이 충성심으로 단결되고, 대내외적인 어떠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때

까지 미군 철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81) 이범석 국방장관도 194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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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철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군의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자, 국회에서는 ｢현하(現下) 

국내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함을 결정함｣이라는 결의를 하였다.82) 또한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총

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과 점령군의 철수결의｣에서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결의하였

다.83) 이로써 미군은 유엔에 의해 철수시한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무부 차관 러베트(Robert A. Lovett)는 1949년 1월 17일 NSC

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하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1949년 1월 25일 미군 철수에 대한 완료시

한을 연기해 줄 것을 미 육군부(Department of Army)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미 합

동참모본부(JCS)도 맥아더에게 철수 완료시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맥

아더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이 도발하

는 국내 소요와 전면적인 침략에 대처할 정도의 수준까지 장비 및 훈련 면에서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에 있는 잔류미군을 1949년 5월 10

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8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한미군의 최종

적인 철수시한은 국무부가 제기한 철수 연기 요청에 따라 그 완료시한을 NSCᐨ8
이 규정한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연기하게 되었다.85)

NSCᐨ8/2에서는 군사적 공약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된 65,000명의 병력을 갖춘 
한국 정부가 내부질서 유지와 국경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

사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86) 이는 국가안전보장회

의 문서NSCᐨ8이 규정한 것보다 15,000명이 더 많은 육군병력에 대한 무장과 훈
련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SCᐨ8/2는 NSCᐨ8이 규정하고 있지 않
은 경찰 35,000명, 해안경비대 4,000명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원조를 규정하였

다.87) 그러나 NSCᐨ8/2은 한국이 독자적인 공군과 해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였다.88)

주한미군은 NSC에서 결정한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따라 1948년 10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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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월 15일 만 4년간 주한미군사령부 역할을 했던 

미 제24군단이 정식으로 해체되고, 7,500명의 1개 연대전투단(RCT : Regiment 

Combat Team)과 임시군사고문단(PMAG)만 잔류시킨 채 미군은 철수하였다. 연대

전투단도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KMAG)으

로 정식 발족되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까지 한국에 있는 미군은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에 관해 지원과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활동하

는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 뿐이었다.89)

4.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목표와 지원

1) 미국의 한국군 육성 목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남한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

와 치안유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통일된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돕기 위해 남한

에 들어왔던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문제는 1947년 한국 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본

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 국무부와 육군부(陸軍部)는 주한미군 철

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의 

성격과 한국의 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내

부의 치안유지와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여순 10⋅19사건과 38도선에서의 무

력충돌 등과 같은 소규모 국경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군 육성이 그 

당시 미국 군부의 한국군에 대한 군사목표였다.

미국의 고위 정책 및 전략가들은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외부에 의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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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군사적 침공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상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전복활동

이나 침투와 같은 문제를 더 우려하였다. 이는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연설

에서, “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나라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보다는 내부의 경

제적 곤란, 사회적 혼란 때문에 공산권으로부터의 전복행위, 침투행위에 취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90) 즉 애치슨은 태평양상에서 한국

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의 침략위협 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혼란과 전복 및 침투 등과 같은 국내의 내부혼란을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렇듯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군사원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군사

적 공격이 아닌 내부의 혼란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두게 되

었고, 이에 군사력도 소규모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적합한 방어형 성격의 

한국군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

국군의 훈련을 돕는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게 되었고,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원조

도 전투기나 전차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위주의 군사원조를 실

시하였다. 미국은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해서 철수한 한

국에 대해 소련이 장차 미국과의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를 침략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소련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국

을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

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2)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주한미군사고문단 창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대한민

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방위

군의 통수권을 점차적으로 장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 즉 ｢대한

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1948년 8월 24일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미군이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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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하여 조선경비대와 해안 경비대를 훈련시키

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지역을 계속 사용

하도록 규정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

하는 대한민국 국방군(國防軍)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주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 군대의 한국 철수와 동시에 종료한다.91)

한국 정부는 한⋅미간에 체결된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군의 군비증강 대책이 시급하게 되자, 미군이 군사고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초대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무쵸(John. J. Muccio)는 1948년 8월 24일 

｢한미군사잠정 행정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국임시군사고문단(PMAG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을 설치하고 한국군의 훈련을 돕는 기구로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 후 임시고문단은 1949년 7월 1일 주한미군의 최종 병력이 철수하자 

주한미국군사고문단(KMAG)으로 발족되었다.92)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50년 1월 26일 한⋅미 양국 대

표가 서울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주한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협정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일자를 1949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시켰다.93) 미 군사고문단의 설치 

목적은 대한민국 경찰을 포함한 국방조직 및 훈련에 있어 한국정부를 조언하고 

보좌하는 것이었다. 미 군사고문단의 목적과 정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대와 국립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방조직 및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조언 및 원조하며, 또한 국방군이 미

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군을 한국경

제력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주한미군사고문단]은 양국 정부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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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미국정부군 및 민간인으로써 구성한다. 단, 해단의 국방부 인원수는 양국 

정부의 상호합의가 없는 한 장교 및 병원(兵員) 도합 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94)

이처럼 한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군정청은 해체되었으나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계속하였다. 주

한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 감독은 맥아더가 작전지휘권을 거부함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의 극동사령부의 한국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사실상 상

실되었다. <표 2－6>은 역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사단에 배치되어 한국군을 훈련하고 육군사관학교

를 포함한 군사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한국군 장교의 미국에서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고문관들은 공군 및 해안경비대에 파견되어 훈련을 

지원하였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과 참모장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대령에게는 전용 사무실이 제공되었고, 각 부대에 파견된 군사고문단은 

한 사무실에서 한국군 장교와 함께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

군 총참모장실에 소속된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연락장교에는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가 파견되어 한⋅미 양측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6>  역대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 현황, 1949∼1953년95)

구 분 기  간 계급 성  명

제1대 1949. 7. 1∼1950. 6. 15 준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대 리 1950. 6. 15∼7. 25 대령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제2대 1950. 7. 25∼1951. 5 준장 파렐(Francis W. Farrell)

제3대 1951. 5∼1951. 9 준장 데이비슨(Garrison H. Davidson)

제4대 1951. 9∼1953. 5 소장 라이언(Cornelius E. Ryan)

제5대 1953. 5∼1953. 10 준장 로저스(Gordon B. Ro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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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기갑부대 지휘

관으로 싸웠던 전투경험을 토대로 한국군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여러 면에서 한국

군의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로버츠 장군은 6⋅25전쟁 발발 열흘전

인 1950년 6월 15일 정년 퇴임함으로써 6⋅25전쟁 발발 당시인 6월 25일에는 고

문단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 참모장인 라이

트 대령도 퇴임한 로버츠 장군을 일본까지 배웅한 관계로 전쟁 당일 한국에 없

었다. 그는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6월 26일 한국에 돌아와 고문단장 대리

를 맡아 미 군사고문단과 함께 가장 어려운 한 달간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하며 한강에서 낙동강까지의 지연작전을 도왔다.96)

3)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한국 정부는 

외교방향을 미국의 군사원조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

미외교활동을 위해 1949년 3월초 조병옥(趙炳玉) 박사를 대통령 특사(特使)로 임

명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조병옥 특사는 1949년 3월 24일부터 애치슨 미 국무

장관을 비롯하여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보, 놀랜드(William F. Knowland) 상원

의원, 키(John Ke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대한(對韓) 군사원

조를 요청하였다.97)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국군의 국내방위를 위해 대한(對韓) 군사원

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한국 방위유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군사원조였다. 주한미군철수정책을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NSCᐨ8/2)에 포
함된 군사지원 내역은 육군은 항공대를 포함한 65,000명의 병력과 소요장비를 

제공하고, 해군은 약간의 무기와 함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6개월분의 정비보

급품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계획은 자유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원조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졌고, 1949년 통과된 공법 제329호의 상호방위원조법에 따

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안은 트루만 미대통령이 1949년 10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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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서명함으로써 1950년 회계연도의 대외군사원조총액은 1,314,010,000달러에 

달하였다. 이 원조 중에서 10,200,000달러가 한국에 할당되었으나, 주로 정비품과 

부속품이 제공되었다.98)

그러나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초 계획

은 65,000명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한국군의 규모는 

10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정비품과 부속품의 재고량도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그

리고 각종장비 및 무기 등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게릴라 침투와 38도선 상의 무력 충돌, 그리고 북한군이 전차나 

항공기 등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에 한국군의 중무

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전차를 비롯하여 155㎜곡사포와 기타 중장

비에 대한 원조는 당초부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미국 정부가 거절한 것은 미국의 대외 원조자금액에 대

한 한계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의 지형은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전차가 기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9년 4월에 북대서양조약(NATO)에 가입하고 동년 10월에는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을 제정하여 북대서양조약

기구 회원국가에 대한 군사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북대서양조약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제공되었는데, 미국은 이들 

국가와 상호방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1949년 

12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관계관과 주한미군

사고문단 및 미국대사관 요원들과 협의한 후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 양국 대

표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99)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하여 유엔 가맹국의 합의 아래, 

안정과 국제평화를 해치려는 범법자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으로 하여

금 무력을 준비, 자위책을 강구하고 이 능력을 발전시켜 외부침략에서 오는 공

포와 불안전을 제거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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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호방위원조협정의 기본 취지는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

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

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

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조약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100)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UN헌장의 범주 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

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적절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조성하기를 원하며 …… 침

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여 ……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 협정을 

체결한다.101)

한⋅미 양국간에 상호방위원조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병참지원을 비롯하여 무

기 및 장비 등 주요 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원조계획에 책정

된 장비의 보수와 정비도 사용 불가능한 것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주한미국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장군이 무쵸(Muccio)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대

한군사원조는 한미상호방위지원계획에 의하여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7,500만 

달러 가운데에서 재정비 보충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1949년 

12월 31일 각종 비행기(Fᐨ51, Tᐨ6, Cᐨ47 등)와 해군용 포(3인치),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 기관총, 박격포(4.2인치) 등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02)

이렇듯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무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데 

방어 위주의 소극적 지원에다가 이러한 지원마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

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차 및 항공기 등 공격용의 현대식 무기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면서, 중공으로부터는 중공군에 소속된 한인의

용군 출신 간부를 포함하여 약 50,000명의 병력을 그들의 정규군인 인민군에 편

입시키는 등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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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방어형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소극적인 군사지원

과는 달리, 북한은 현대식 장비 및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전쟁준

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전쟁을 앞두고 군사적인 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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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소련의 정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전쟁 그 자체의 종결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국제세력 

판도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소련의 세력지배 하에 있던 동독,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루마니아(Rumania), 불가리아(Bulgar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알바니아(Albania) 등 동유럽 제국은 소련의 주도하

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전쟁의 종결과 동시에 동유럽 공산국가의 등장으로 

소련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103)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외형적으로는 연합정권을 형성하였으나 실제 소

련식의 정치형태를 취함으로써 동유럽 전역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었다. 소

련은 동유럽제국을 소위 철(鐵)의 장막(帳幕)의 틀을 형성하여 서구의 자본주의 

제국에 도전하는 하나의 동구세력을 형성하였다.

소련은 동유럽권에서 서유럽의 시장을 폐쇄시켰을 뿐 아니라 그 세력을 점차 

자본주의 제국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특히 군사 면에서 소련은 영국과 함께 이

란(Iran)에 주둔한 외국군대를 전후 반년 간 더 주둔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런던에서 영국ᐨ소련 외상(外相)회의를 개최하여 

1946년 3월까지 모든 외국 군대를 이란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후에도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소련의 태도에 대해 열강제국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소련은 오히려 그

곳에 병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또한 소련군은 다시 이란 지역을 거쳐 터키

(Turkey)를 포위하였다. 그것은 다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분할하여 하나

의 독립권을 수립하고 소련군과 독일군이 공동 방위한다는 구실 하에 소련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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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장차 그리스(Greese)에서 연결하고 극동지역

에까지 그 세력권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리스는 전쟁 중에 대독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던 그리스 공산당이 전후 동구

권의 지원과 책동에 의하여 소위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정부군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감행함으로써 전 그리스를 내전(內戰) 상태로 몰아넣었다. 전후의 경

제부흥은 고사하고 날로 팽창되는 인플레로 인해 그리스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

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그리스는 그러한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제전문

가의 조언 제공에 관한 미국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미국이 조사사절단을 파견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는 경제적으로 피폐된 데다가 소련을 비롯한 공산 

세력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서구를 위협함으로써 다시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도 공산권내에서 크게 제고된 비중과는 달리 국제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동

맹국이었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진영 사이의 양극(兩極) 대결이 구조

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종전이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간의 대결, 동서냉전(東西冷戰)의 국면으로 전환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서유럽은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승국인 여러 국가에 있어서도 전화로 말미암아 국가경제가 피폐되어 전쟁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일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승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전쟁 중에 직접 전화를 입지 않았지만 전쟁을 통

하여 전시의 생산력이 거대하게 팽창하여 악성 경제공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

리하여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의 경제 원조를 증대하여 소련의 침투를 막는 한편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에 서둘게 되었다.

결국 종전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동서냉전은 양 진영간의 정치, 군사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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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초래하였다. 우선 이 시기 미국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위기를 

느끼고 소련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채택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유럽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방위조약(防衛

條約)과 동맹체제(同盟體制)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47년 3월 

12일 있은 트루만 독트린의 선언 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동년 6월 

5일에는 마샬 국무장관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샬 플랜도 발표되었다.104)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 비난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바

르샤바에서 국제공산당 정보기관인 코민포름(Cominform)을 창설하였다. 여기에는 

소련⋅폴란드⋅체코⋅헝가리⋅루마니아⋅유고 등 동구 6개국과 프랑스, 이탈리

아 등 2개국의 서유럽 공산당이 참가하여 미국과 서유럽 국가간의 단결에 대항

하였다.

소련은 코민포름 회의에서 “각국의 공산당간에 연락을 도와서 강건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공산당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활동

조정을 꾀한다”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당면한 활동목표는 서유럽의 경제부흥을 

방해하는데 두었다. 이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즈다노프(A. A. Zhdanov)

는 ‘서방에 대한 영원한 냉전을 선언’하는 이른바 즈다노프 노선을 발표하였다. 

또한 다음 해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Comecon)을 발

족시켜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집시켜 미국의 봉쇄정책에 적극적으로 대

항하기 시작하였다.105)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 위성국들과 서유럽의 공산당이 창설한 동 기

구는 공동선언에서 “트루만 독트린, 마샬 플랜이란 세계의 모든 지방에 미국의 

손이 뻗치고 있는 세계적 팽창을 기도하는 정책을 위해 일반적 계획 속에 포함

된 것과(중략)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럽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계획(중략)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는(중략) 제국주의자의 침략계획을 약화시

키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민주적 반제국주의자의 능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

요한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로 서유럽에 대한 정면대결 태세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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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유럽은 완전히 동서로 분열되었고 두 개 진영간의 대립은 격화하게 

되었다. 이때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정치적 파업을 통해 경제 혼란과 파괴 공작

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대규모적인 노동공세를 취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공산당의 노력은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 선언 이래 소

련세력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마샬 플랜에 의한 긴급원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었기 때문에 거의 효력이 없었다. 다만 1948년 2월 철의 장막 가운데 유일한 서

구식 민주주의국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당 쿠데타로 인해 전복되어 공산독재

정권이 수립된 사실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자유진영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노동당 내각조차도 반공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베빈(E. Bevin) 

외상이 주도하여 공산주의세력 확대에 대항하고 서구제국의 공동방위를 위해 대

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1948년 3월에는 영국⋅프랑스⋅베네룩스(벨기에⋅네덜

란드⋅룩셈부르크 등 3개국) 등 5개 국가가 서유럽연합 부루셀 조약기구를 결성

하였다. 한편 트루만 대통령도 소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대하여 

서구부흥계획의 촉진, 징병제도의 채용 등을 의회에 요청하고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 자체를 공동방어하기 위해 1947년 9월에 체결한 리오조약에 이어 1948년 4

월에는 아메리카기구 헌장을 조인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마샬 플랜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되어 서구제국에 대한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원조까지도 확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코민포름의 

활동은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자 마샬 플랜에 반대투쟁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세계평화 옹호운동으로 전환시켰다. 1948년 6월 코민포름은 유고의 공산당이 농

촌에 대한 골호즈(Kolkhoz :소련의 집단농장화)화를 촉진하지 않고 있다고 부르조

아적 민주주의의 편향에 대해 비난하는 결의를 행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대전 중 대독 게릴라전의 영웅 티토(Tito)가 전후 소련의 지지

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모든 것을 소련과 협조해 왔

다. 그러나 티토는 유고의 민족적 이익을 강조하고 소련이 민족적 불평등과 지

배주의를 위하여 위성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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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판단하고 암암리에 소련의 대국주의(大國主義) 정책을 비판하고 코민포름의 

결정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동구제국의 공산당은 코민포름의 결의에 따라 일제히 당내숙청을 감행

하여 각 공산위성국 내에 있는 티토주의자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감행하였다. 이

어 동년 6월 유고를 코민포름에서 제명하는 동시에 대(對)유고 경제봉쇄를 단행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유고는 재건 5개년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 직접적

인 원조가 절실하였으므로 서구에 의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코민포름의 활동과 마셜 플랜의 진행으로 미⋅소 양대진영의 대립

은 한층 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은 동서독의 통치문제를 절박한 사태로 몰아

갔다. 서구측은 서독점령 지역을 유렵경제협력기구(OEEC)에 가입시키기 위한 준

비로서 1948년 6월 서독에서의 마르크 통화개혁(通貨改革)을 감행하여 통화안정

을 꾀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서독에 적용한 마샬 플랜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동독 점령지역 내에 있는 미⋅영⋅불⋅소 등 4개국 관리 하에 있는 베를린

(Berlin)을 봉쇄하여 유럽와의 관계를 차단하여 고립시키려고 함으로써 양 진영간

에 일대 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서독에서 단행한 통화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생산율을 상승시켜 동독의 경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나 유럽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공수(空

輸)로 베를린에 대대적인 물자보급을 계속하여 소련의 지상봉쇄에 대한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역보복(逆報復) 조치로 이미 유럽에서 영, 불, 베네룩스 등 5

개국이 체결하였던 부루셀조약기구를 반공방위체제로 정비하였다. 동시에 미국

은 1947년 9월에 양 아메리카대륙 제국 간에 체결된 공동방위조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48년에 열린 보고타 회의에서 기구를 발전시켜 아메리카제국의 안

전과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능력을 제고시켰다.

그 후 1949년 4월에는 다시 이들 유럽동맹제국과 아메리카 공동 방위제국을 

결속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체결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

하여 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루트

칼⋅아일랜드 등 12개국이 이에 가맹하고 서독을 포함한 유럽과 양 아메리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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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에 있는 가맹국(加盟國) 중에서 어느 한 나라,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방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가맹국은 이에 필요한 군사훈련 전략 군수생산 등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여 반공 전초(前哨)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정치적 반공체제를 강화

시켰다.106)

한편 소련은 현실적으로 국제 관계에서의 문제보다 국내문제로 훨씬 더 심각

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세계 제2의 강국으로 부상한 소련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는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난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엄

청난 인적 손실과 물적 피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를 면한 것

이었다. 전쟁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산업 

시설은 철저히 파괴되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침체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림 

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 전쟁을 통해 소련은 

국부의 약 30%를 상실하였다고 하였다.107)

소련은 경제회복을 위해 제4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

다.108) 이때의 조달된 재원(財源)은 주로 패전국 독일 등으로부터 받아 낸 배상

금과 기타 지불금, 그리고 소련군이 주둔한 국가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낸 주

둔지원비 등이었다. 그 액수는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소련 정부의 전체 수입가

운데에는 상당 부분이 그러한 형태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109)

냉전의 격화와 국내 경제력의 피해상황은 전쟁 직후 소련의 군사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소련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된 자국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군사력 감축을 위시한 다양한 경제수단을 동원하는 동

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와의 군사력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군

사력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후 소련은 전쟁 중에 점령하였던 동유럽 지역을 그의 위성국으

로 만들어 완전 장악함으로써 철의 장막을 치고 서구지역으로 그의 세력을 팽창

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서유럽제국의 공고한 결속과 미국의 적극지원으로 말미

암아 그 세력 확장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소련은 베를린 봉쇄에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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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응한 미국과 서방측의 봉쇄정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렇듯 소련은 서구세력의 강화로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유럽에서의 진출이 완전 봉쇄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대한 집념을 결국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대신 소련은 목표를 아

시아지역으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특히 극동지역과 동남아지역은 서구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소련은 이 지역이 미국이나 서구제국의 저지

정책 내지는 봉쇄정책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세력 확장에 가장 적합한 장

소로 설정하였다. 극동에 있어서 제정러시아 시대 이래의 남진정책이 러일전쟁

에서 실패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다시 가능하게 되

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전후에 있어서 중국과 한반도 지역은 소련의 극동

진출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은 전쟁 중 연합국의 4대강국으로서 전후처리에 직접 참여하여 미국과 함

께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킨 후 북한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만주를 비롯한 중

국대륙의 진출에 있어서도 중국내전의 결과 중공군이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몰아

내고 중국대륙을 석권함에 따라 극동지역으로 향한 팽창정책은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2. 군비감축에서 재무장정책으로의 전환

1) 군비감축 정책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재

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감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종전 직후 소련은 군비 

감축의 일환으로 1945년 5월 현재 1천 1백만 명에 달하던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

하기 시작하였다.110) 이와 관련된 소련 최초의 공식적 움직임은 종전직전인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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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23일 전후 최초의 소련최고회의에서 제정된 현역(現役)으로 편성되어 있

는 노병을 동원해제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군사력의 감축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이 법률과 관련하여 당시 러시아 연방공화국 인민위원소비에트 

의장이었던 코시긴(A. N. Kosigin)의 발언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백해진다. 

즉, 그는 “수백만 명의 군 병력이 군으로부터 민간 경제분야로 복귀하였다. 우리

의 공업과 농업분야는 군에서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전문성을 보유하게 된 인력

의 확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데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소련군 병력의 동원해제는 법률에 따라 1945년 7월 5일 시작되어 소련 최고회

의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48년까지 약 850만 명의 

사병과 하사관이 동원해제되었으며, 소련군 병력이 총 287만 4천명으로 감소되

었다.111) 동원해제 결과 경비군은 약 1/3 규모로 감축되었으며 후방 방위군도 대

폭 해체되었다. 장정들에 대한 동원해제와 함께 주로 동원에서 해제된 자들로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으로 군에 소집된 자, 중등 혹은 고등 농업교육을 받은 자, 소

집 전에 교육자로 근무한 자, 전쟁 기간 3급 이상의 부상을 당한 자, 계속해서 7

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그리고 계속적인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 사병 

및 하사관 등이 동원 포함되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다른 한편 양질의 기간병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급 군사교육, 고급군 정치교육, 고

급군 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장교의 경우에는 예비군으로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

았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모든 병과 장교들 가운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교는 불과 2.5%만이 동원해제되었다.

한편, 군에서 전역한 인력은 대부분 민간 산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노동인력이 대규모로 증가되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시와 비교하여 

1947년 초 현재 노동인력이 약 25만 명 증가하였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13만 

7천 7백 명이 해제되었으며, 스탈린그라드는 6만여 명이, 로스토프는 11만 6천 1

백 명이, 북오세티야는 1만 2천 1백 명이, 그로즈니는 1만 5천 9백 명이 각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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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산업분야에 투입되었다.

소련군은 병력감축과 아울러 군 장비도 대대적으로 감축하였다. 즉, 1946년 9

월 현재 군용차량 약 15만대와 군마 약 1백만 필이 민간 경제분야로 이전되었

다. 해군의 경우에는 1,500척 이상의 선박을 민간분야로 복귀시켰으며, 수송항공

부대들 역시 민간 항공으로 전환시켰다. 당시 동원 해제된 군 인력 가운데 상당

수는 공산당원이었으며, 1945년 중반부터 1946년 1월까지에만 군내 공산당원의 

수는 297만 4천명에서 181만 5천명으로, 그리고 기초 당 조직의 수는 8만 4백 

개소에서 5만 9천 4백 개소로 각각 감소되었다.112)

결과적으로 1947년 1월 1일 현재 소련군 내에는 118만 7천명의 공산당원 혹은 

전체 당원의 19.6%만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군으로부터 각 지역 민간조직으로 2

백 6십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과 콤소몰요원이 복귀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 

조직의 경우 전체당원의 2/3에 달하는 46만 명의 당원과 후보당원들을 군으로부

터 동원 해제된 병력 가운데 영입하였다.

2) 재무장 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던 미⋅소의 관계가 1948년 말을 

고비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냉전이 표면화되면서 소련의 대외(對外)정책도 1920

년대로 회귀했다. 소련 내에서 소위 “적에게 포위된 신생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

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대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총력 국방사상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전과의 차이는 그 범위가 종전 소련 일국에서 동

유럽과 중국⋅몽골⋅북한을 포함하는 신생 사회주의 진영으로 확대되었을 뿐이

었다.

소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복구와 경제력 회복을 위해 군비를 대규

모로 감축시켰으나 다시 재무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2월까

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군사정책 계

획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정치국 특별위원회는 군의 재조직과 군사력의 

지속적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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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2월 2일 당 중앙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하여 전후 당 군사정책의 기본원

칙을 천명하였다. 당시 선언문에 제시된 소련 군사정책의 기본원칙은 국방력 강

화를 위한 물적, 기술적 기반의 지속적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성과를 이용한 국

방력 강화, 대외 상황을 고려한 군의 감축 및 재조직, 유사시 군의 동원 및 대처 

능력 향상 등이었다. 당시 수립된 계획의 주요 방향은 소련의 방위에 적합한 무

장과 인원 확보, 강력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규 상비군 건설, 각 

군종 및 병과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4월에 개최된 최고 군 지휘관회의에서 군사정책의 세부

사항이 규정되었다. 이 시기 소련당국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재래식 병기의 성능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

편,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서방국가들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113)

당시 소련 당국은 제4차 국가경제부흥 발전 5개년 계획(1946ᐨ50)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련 방위력의 강화와 신형 병기(兵器)의 보급지원” 활동을 제시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 특히 중공업의 발전과 군사력의 강화가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잇다는 것을 재차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이 소련군사력 강화의 결

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한 것이었다. 소련당국

은 경제 특히 국가의 생산력 수준이 군사력의 원천으로 보고 과학에 기반을 둔 

군사 경제정책과 국가경제의 성공적 발전만이 소련 군사력의 물적, 기술적 기반

의 질적 변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련은 국가 경제력의 강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 시책을 추진한 결

과, 산업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성취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

련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우선 군수산

업과의 연관성이 깊은 에너지, 자동차 산업, 화학공업, 철강산업, 건설 등의 새로

운 영역이 개척되었고, 항공기 제작, 함선 제작, 트랙터 생산, 차량생산 공장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 영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

력이 전개되어, 군수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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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 결과 소련군의 무기와 군 장비 수준은 사실상 급속

하게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소련 군사기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핵

무기의 개발이었다. 당시 서방 국가들에서는 소련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

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수많은 외국 군사전문가들은 핵에너지

를 이용하는데 10ᐨ15년 심지어는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15) 하

지만 이러한 예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즉, 소련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에 이미 소련 과학아카

데미로 하여금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1943년 초부터는 학자인 쿠르차토프(I. V. Kurchatov)의 지휘 하에 원자력 에너지

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학 실험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소련은 1946년 

말 우라늄 흑연반응기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우라늄의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되

었다.116) 이와 관련하여 소련정부가 1947년에 이미 “핵 폭탄에 대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17)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소련은 결국 1949년 8월 최초의 핵실험을 행하였고, 그 실험 결과는 동년 해 

9월 25일 타스통신에 의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즉, 타스통신은 소련이 

핵무기와 핵무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후 

소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신형 핵

무기들이 속속 생산되었다.118)

소련은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핵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당시 소련 군사이론에서는 핵폭탄을 목표물까지 운반하

는 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적 항공기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던 미국과는 달리 미사일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119)

결과적으로 소련은 1947년 소련 최초의 미사일(Rᐨ1) 제작을 완료하여 같은 해 
10월 18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으며, 그 후 즉시 군에 미사일을 보급하였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보다 강력한 로켓용 엔진이 개발되어 1951년부터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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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된 미사일(Rᐨ2)을 보유하게 되었다.120)

3. 소련군의 개편

1) 지휘부의 개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평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력 감축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만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후 소련 당국은 결과적으

로 2차에 걸쳐 군 지휘부를 개편하였다. 즉, 1차 편성은 종전 직후 군을 평시체

제로 전환시킴에 따라 이루어졌고, 2차 편성은 재무장정책으로 전환된 후 이루

어졌다.121)

소련 지도부와 총참모부는 총력국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영 내 총 가용자원의 

파악과 효율적 운용을 검토하였고 사회주의 진영의 재무장과 역할 분담도 논의

하였다. 서구진영과의 접점 지역은 만약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증강할 필요가 있

었고 또 적전 분열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친소(親蘇)정권의 확립도 절실하다고 판

단하였다.

종전 직후 1차편성에서 소련 당국은 먼저 군 지휘기관들을 대폭 개편하였다. 

1945년 9월 4일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 국가최

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국가방위위원회(GKO)를 해체하였으며 최고총

사령부 역시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1946년 2월 25일 소련인민위원소비에트

의 포고령에 따라 방위인민위원회와 해군인민위원회를 ‘무력인민위원회’라는 단

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 무

력인민위원회는 무력부(武力部)로 개칭되었다. 무력부 산하에는 협의체기관 성격

의 최고 군사소비에트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된 1950년 2월 무력부는 지상군⋅공군⋅방공군 등이 속하

는 군사부와 해군부로 재분할되었으며, 1950년 3월에 설립된 최고 군사소비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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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력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국가기관으로 기능 하였다. 군사부와 해군부는 

스탈린 사후인 1953년 3월 재차 소련 국방부로 통합되었으며 국방부 산하에는 

통합군사소비에트가 설립되었다.122) 또한 일부의 중앙 군 정치기관들도 개편하

였다. 즉, 1946년 2월말 전군에 대한 지휘권이 단일의 무력인민위원회로 통합된 

것과 관련하여 전군 통합의 정치 총지휘부를, 그리고 각 군종별로는 정치지휘부

를 설립하였다.123)

아울러 육군⋅해군⋅공군 등에 대한 지휘권은 해당 군종의 총사령관 및 총참

모부에 귀속시켰으며, 각 군종 총사령관 산하에는 협의체 기관인 군사소비에트

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군 건설과정에서 해당 총사령관 산하의 군사소비에트를 

협의체 기관으로 개혁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1950년 중반 

각 군종, 군관구, 집단군, 군 등에 해당 부대의 지휘를 위한 군사소비에트를 부

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부대에 설립된 군사소비에트의 권한은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강

화되어 부대의 동원과 훈련, 정치교양 활동, 규율통제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

었다. 하지만 일원적 지휘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군사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해서

는 해당 부대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권이 발휘되었다. 즉, 군사소비에트에서 채

택된 결정은 해당부대 지휘관 및 참모장의 서명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지시로서

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포병사령관에 속하는 방공군사령관 직책을 부활시켰으며, 각 군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참모장, 각 군종 총사령관 및 후방사령관 

등은 모두 무력부의 차관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각 부대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부대에 대한 규칙적인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이 끝난 직후 각 군종 

내에 총감찰국을 설립하였으며, 1947년 초에는 무력부내에 총감찰부를 설립하여 

모든 군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124)

한편 소련당국은 1945년 7월부터 9월까지 각 전선군과 일부군의 지휘부를 군

관구 지휘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관구의 수를 증가시켰으

며, 시베리아군관구, 백러시아ᐨ라트비아군관구 등 기존의 일부 군관구는 해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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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새롭게 창설되거나 과거에 해체되었다가 다시 설립된 군관구로는 바쿠

(Baku)⋅바라노비치(Baranovich)⋅보로네즈(Voronezh)⋅고리키(Goriky)⋅돈(Don)⋅서부 

시베리아⋅동부 시베리아⋅카잔(Kazan)⋅쿠반(Kuban)⋅레닌그라드⋅민스크(Minsk)⋅

프리발틱(Pribaltik)⋅프리카르파트(Prikarpat)⋅스몰렌스크(Smolensk)⋅스타브로폴

(Stavropol)⋅스텝(Step)⋅타브르(Tavr)⋅투르케스탄(Turkestan) 군관구 등이 있었다.125)

종전 직후 극동지역에서 자바이칼전선군을 근간으로 하는 자바이칼ᐨ아무르군
관구, 제1극동전선군을 근간으로 하는 프리모르예군관구, 제2극동전선군을 근간

으로 하는 극동관구 등 3개의 군관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소련은 자국 내에 

총 32개의 군관구를 보유하게 되었다.126)

1946년 초에는 방공활동과 관련하여 바쿠관구와 모스크바관구 등 2개의 방공

관구를 설립하였다. 방공관구의 경우에는 일반 군관구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 군사위원회 활동의 지휘, 군 징집활동, 관구내 동원 활동 

수행 등 일반 군관구의 고유한 행정적 기능들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부터는 

군관구의 수가 수차례에 걸쳐 감소되었다.127)

동유럽에 주둔한 소련군의 경우에는 각 국가를 기준으로 수 개의 집단군으로 

통합되었다. 우선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부대들이 북부 집단군으로 통

합되었다. 1947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로부터 소련군 부대들이 철군함에 

따라 이미 조직되어 있던 남부 집단군은 해체되었다. 또한 1949년 독일에 주둔

하고 있던 소련군 부대들은 독일점령 집단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각

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집단군들은 이후 결성된 바르샤바조약군의 근간이 되

었다.

2) 군의 재편성

소련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히틀러의 침공 8개월 후인 1942년 2월 

23일 스탈린 지시 55호를 통하여 제창한 바 있는 ‘항상적(恒常的) 작전요인’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후에도 계속하여 “전쟁은 

지상군을 주축으로 하는 모든 군종 및 병과의 통합된 노력, 효율적인 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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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용 및 엄정한 협조 하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소련 군사이론에 입각

한 군사력의 재편과정이 진행되었다.128)

당시 소련의 군사력은 크게 육⋅해⋅공군의 3개 군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공군과 공정군은 독자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

로 국가안전위원회(GPU) 소속 국경수비대와 내무부 소속 경비대가 소련 군사력

의 일부를 점하고 있었다.

소련 육군은 완전한 기계화, 화력과 기동력의 강화, 전투 시 각급 부대의 독자

적 작전능력 강화 등에 입각하여 건설되었다. 지상군의 최고 전술단위인 보병군

단은 기계화사단과 수 개의 새로운 군단 포병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화력과 

기동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각종 포와 박격포가 21%,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가 20배 이상 증가하여 1953년 

현재 보병군단의 일제 사격량은 전차, 고사포 및 자주포를 제외하고는 37톤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독⋅소 전쟁 말기 군단 일제(一齊) 사격량의 7배를 상회

하는 것이었다. 당시 1개 군단의 일제 사격량은 약 5톤이었다. 또한 소련 군사전

략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시기 보병군단의 기동성은 독⋅소전 시기의 기갑군

에 뒤지지 않았으며 전투임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었다고 한다.129) 

한편 지상군의 기본 전술단위인 보병사단 조직도 대폭 개편되었다. 사단에 1

개 자주 기갑 연대가, 그리고 각 보병연대에는 SUᐨ76포대(중대)가 편입되어 화력

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1946년의 경우 사단포병의 일제사격 화력은 3,500톤으

로, 그리고 1분당 사격량은 65만 2천 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차, 자주포, 일반

차량, 견인차량, 장갑차량 등의 보급에 따라 보병사단의 기동력이 대폭 강화되어 

일반 보병부대와 기계화부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1948년 소련

군 편제에 의하면, 1개 보병사단은 일반차량, 견인차량 및 장갑차를 포함하여 총 

1,488대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30)

그러나 기동력과 화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도 보병사단은 고사포, 

공병장비, 통신장비 등의 면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기병은 그 효

용성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축된 끝에 1954년 마침내 해체되었고 기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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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부대 역시 개편되었다. 우선 기갑군을 주축으로 기계화군이 새로이 창설

되었다.

기계화부대는 통상 2개 전차사단과 2개 기계화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보병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전차와 자주포, 강력한 일반포와 고사포 장비를 보

유하였다. 전차군단과 기계화군단은 전차사단과 기계화사단으로 축소 편성되었

다. 하지만 이 사단들은 2차대전시의 전차군단 및 기계화군단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전차와 포병 장비를 보유하였다.131)

포병은 일반포병뿐만 아니라 최고총사령부 예비포병의 화력도 강화되었다. 포

병소속의 대전차부대와 로케포부대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지상군부대들이 

보유하는 각종 포 및 포격유도장비가 급속하게 강화, 발전되었다. 즉, 먼저 포병

부대와 박격포부대는 신형 85㎜ Dᐨ48 대전차포, 대전차무반동포, 122㎜ Dᐨ74포, 

130㎜ Mᐨ46포, 152㎜ Mᐨ47포, 240㎜ 박격포, 육상목표물에 대한 탐색 및 측정을 

위한 레이다기지, 파편축적기뢰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1944년형 85㎜ 포와 100㎜ 야전포, 1938년형 122㎜ 유탄포, 120㎜와 160

㎜ 박격포 등이 개량되었다. 셋째, 적 항공기에 대한 공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낙후된 고사포들이 신형 57㎜와 100㎜ 고사포로 교체되었다. 넷째, 로켓무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BMᐨ14 및 BMᐨ24체계의 도입으로 사거리, 정확성 등이 향상되

어 카튜샤(Mᐨ8, Mᐨ13)의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력의 강화와 함께 포병의 기동력도 크게 증강되었다. 즉, 이 시기 신형 견인

장비의 도입으로 중포(重砲)장비까지도 시속 25ᐨ30㎞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
다. 과거에는 시속 6ᐨ10㎞를 넘지 못하였다. 공병, 화학 등 여타의 병과의 경우 

새롭고 보다 현대화된 기술병기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부대 화력이 강화되고 장

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전쟁말기와 비교하여 1953년 보병군단 내 대포병중

대의 수가 1.5배로 증가하였으며, 화학병과의 경우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에 대비

하여 방사능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도 강화되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전략 폭격기 및 핵무기에 의한 공격능력이 

강화되자 소련 방공군의 역할과 의미도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시기 소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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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는 방공군의 강화에 상당히 주력하였다. 즉 서부전선, 남서부전선, 중앙전선, 

자카프카즈전선 등의 방공군을 방공관구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48년에는 마침

내 방공군을 소련군의 독립 군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전 국토를 국

경에 연한 지역을 관할하는 국경대와 내부지역으로 다시 구획하였다. 국경대의 

방위임무는 각 해당 관구사령관에게, 그리고 해군기지에 대한 방위임무는 각 해

당 함대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내부지역은 독립군종인 방공군으로 하여금 방

위하게 하였다.

또한 방공군의 무장체제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방공군의 강화는 우선적으로 

고사포부대의 강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사포부대들은 큰 구경과 빠른 발

사속도를 지니는 고사포를 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방공군 항공이 강

화되어 이 시기 소련 방공군은 최초로 초음속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952

년에는 대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132)

방공군 체제의 강화와 아울러 공군도 대폭 강화되었다. 과거 소련공군은 전술

항공과 전략(장거리)항공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 시기 전술항공 소속의 강습

항공이 전투폭격항공으로 교체되고 1946년 전략항공이 조직상 독립되었다. 또 

같은 시기 공정군 소속의 수송항공이 창설됨에 따라 이후 소련공군의 편성체제

는 전술항공, 전략항공, 수송항공 등 3개 분야로 크게 대별되었다.133)

각 항공부대의 편성체제는 독소전 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련공군은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1945년과 비교할 때 1953년 말 현재 소

련 군사력에서 공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이시기 제

트기가 실전 배치됨에 따라 제트기 조종사로의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정들이 

개설되었으며, 그 결과 1947년 말에는 약 50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제트기를 조

종할 수 있게 되었다.

1946년 6월 공정군은 공군으로부터 독립하여 무력부에 직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령관 직책이 도입되는 등 공정지휘부가 새롭게 조직되었으며 독립근

위공정여단과 일부의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낙하산공수와 착륙공수부대들이 창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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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군은 조직체계상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병기로 재무장하게 되었다. 즉 먼

저 각 공정부대들은 ASUᐨ57 자주포, 85㎜ 포, 120㎜ 박격포 등 보다 많은 수의 

자동화기, 포, 박격포, 대전차 및 고사포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중형(重

型)글라이더와 화물낙하산이 공수부대들에 도입되어, 57㎜와 85㎜ 포, 경자주포 

장비 및 소령차량 등이 공중낙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신형 수송기의 도입

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도 공정군은 속도가 느리고 화물탑재 능력이 적은 Liᐨ2
와 같은 많은 수의 노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글라이더의 견인과 무거

운 화물의 수송을 위해 공군이 퇴역시킨 TUᐨ2 및 TUᐨ4 폭격기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환경에 처한 소련 지도부

는 해군력의 강화에 주목하고, 제4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을 통하여 소련 해군력

을 신속하게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52년 제작에 착수한 선박의 총 

배수량은 1940년 제작된 함선 배수량의 3.5배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신형 선박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953년에 이르러서는 전후 제작된 신형선박이 전체 

해군 선박의 약3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소련해군은 연안지역

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쟁 시와 비교할 때 이 시기 해군의 편성체제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즉, 

당시에도 해군은 함선, 잠수함, 해군항공, 연안방위부대, 해병 등의 병과로 구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지로부터 멀리 위치해서 전

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소련 해군은 이후 잠수함과 

해군항공의 지속적인 강화에 주력하였다. 평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일부 독립 

소함대들이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해체되었다. 당시 해체된 소함대는 

백해 군사 소함대, 도나우 및 드네프르 군사 소함대 등이었다. 또한 연안 방위지

역과 해외에 설치되었던 임시 해군기지들도 해체되었다.134)

또한 국경수비군 및 내무경비군의 활동과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다. 우선 현역

군 후방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전쟁시 현역군 후방의 방위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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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고 있던 내무인민위원회군 총지휘부가 해체되었다. 내무군은 대폭적으로 감

축되었으며 철도 및 주요 산업체 방위부대들도 해체되었다. 소련 국경이 일부 

변경되자 과거 현역군 후방을 방위하던 부대들은 새로이 국토로 편입된 지역으

로 이동 배치되었다.135)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소련군의 군사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

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징후는 1946년 8월 2일 당 중앙위원회에 의

해 선포된 ‘당 및 소비에트 활동가 지휘요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포고령’이

었다. 이 포고령에서는 기존의 장교 및 지휘관 속성 양성과정을 “계획적이고 엄

정하게 조직된 양성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련 군사교

육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

먼저 중급 군사교육기관의 교육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입교대상은 전

쟁에 참전했던 일반병사와 하사관, 그리고 장교가 되기를 원하는 8ᐨ9학년 이상
의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입교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중

급일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일반교육과정이 포함되

었다.

그리고 전쟁시 빈번한 직책 변경과 급속한 계급 상승 등으로 충분한 일반교육 

혹은 군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당수의 장교들을 위하여 새로운 고급 및 중급

군사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으며, 새로운 장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수

의 재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즉, 1946년 방공군 최고군사학교가 포병 레이더 군사아카데미로 재조직된 것

을 시작으로 1947년 레닌 군정치아카데미와 군사물리체육연구소가, 1949년에는 

방공군을 위한 2개 고사포학교와 1개 레이더 학교가, 그리고 1953년에는 통신지

휘 아카데미와 포병지휘아카데미 및 방공군을 위한 2개의 무선기술학교가 개설

되었으며, 이외에도 수 개의 공병기술과정의 고급 혹은 중급군사학교들이 설립

되었다.136) 또한 전쟁종료 후 고급군사교육기관인 군사아카데미에 입교하고자 

하는 장교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소련군지휘부는 군사아카데미의 입교 자격요건

을 강화하여 그 수효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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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지도부는 군 교육기관의 개편과 아울러 당정 활동체계도 개편하였다. 전

쟁종료 후 소련지도부는 ‘군내 당정활동의 강화, 군내 소장 공산당원들에 대한 

이념과 정치교양의 주입, 신형병기에 대한 군 인력의 적응력 향상, 일원적 지휘

체계와 군기의 강화 등 평시 군내 당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시책들

을 추진하였다.

우선 당 중앙위원회는 군내 공산당원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1945

년 12월 8일 군 인력을 당에 영입한다는 일반조항의 재도입을 규정하는 포고령

을 선포하여 전쟁시 전투에 참여했던 유능한 전사들을 당에 영입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동원 해제에 따른 군내 공산당원의 급감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포고령 선포 후 3년이 지난 1948년 말 현재 보병중대의 40%이상과 포병중대의 

25%가 당 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치를 통

한 영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어떻든 당 중앙위원회는 군내 공산당원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

편, 전후 군내 당정활동의 개편을 위하여 1946년 7월 ‘당의 확장에 대한, 그리고 

당에 재영입되는 자들에 대한 당 조직화활동과 당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포고

령’을 선포하였다. 이 포고령에는 특히 ‘당 규범에 제시된 당 원칙 및 규정의 엄

격한 준수,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 공산당원에 대한 이념 및 정치교양활동 강화, 

공산당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자율성 향상’ 등의 과제가 강조되었다.

군내 정치교육체계의 강화 결과 1947년의 경우 약 50%의 장교요원이 지휘관 

정치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으며, 13%는 야간대학과 야간 당 학교에서, 약 30%의 

장교는 자습을 통하여, 7%의 장교는 일반학교 혹은 고급군사교육기관의 불출석

수업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군내 정치교육체계가 광

범위하게 확산되어 1948년 현재 소련군내에는 정치학교 2,640개, 레닌 생애 연구

모임 4,250개, 공산당역사 연구모임 6,200개, 대대 정치학교 690개, 마르크스ᐨ레
닌주의 야간대학 162개 등이 있었으며, 총 27만 명의 공산당원과 콤소몰요원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1951ᐨ1952년에는 각급 부대 지휘관 가운데 74%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야간대학을 수료하였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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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소련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군 교육기관과 또 새롭게 체계화된 

당정 활동체계를 통해 대규모의 군 인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고 재무장계획에 

의해 재편된 병력을 기반으로 유사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을 육성

하고 있었다.

4.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과 군사전략

1) 북한 점령정책

(1) 소련군의 북한점령

해방 직후부터 미⋅소 공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렬되기 이전까지 소련은 한

반도내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기본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소위 ‘사회주의 구축(構築)’이라는 차원에서 한

반도가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前哨) 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역시 소련이 북한건설 초기부터 군사물자와 장비지원은 물

론 군 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소련 

군사고문관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북한의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45년 8월 8일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예프스키(Vasilebvsky)는 대일전쟁에 

참전하면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극동군총사령관의 호소문’을 통해 “소련군

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조선인들의 반일(反日)투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서울의 상공에는 자유와 독립의 기치가 휘날릴 것입니다”라

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8일 소련의 한국진주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명령(一般命令)｣ 제1호의 결정 및 전달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

울 상공이라는 문구는 아직 38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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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북한으로 진주하기 시작한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상장139)이 지휘

하는 제1극동전선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 5개 사단, 1개 여단의 12만 명을 주축

으로 하고 그 밖의 태평양함대의 해군 부대와 기타 부대병력 3만 명 등 모두 15

만 명으로 구성되었다.140)

소련군은 제1극동전선군 병력을 동해 연안을 따라 남진시키면서 북한지역에 

있던 일본군을 괴멸시켜 만주에 있던 관동군과의 연결을 차단하는데 전략목표를 

두고 있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동해내의 일본 해상 보급선과 북한의 항구 

이용을 차단하고 일본군의 소련 연해주 상륙을 예방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양군은 합동으로 “조선을 해방하려는 임무를 영광스럽게 완수하기 위하

여”, “북조선의 제 항구를 점거하여 관동군을 보급기지로부터 차단시키고 일본 

본토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을 지향하였다.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는 소

련군의 관할구역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울러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의 경계로 삼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정

권(新政權)이 각도에 성립된 후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동해안의 소전투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의 특별한 저항 없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진주하고 평양에는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를, 각 도 및 군에는 ‘위수

사령부’(衛戍司令部)를 설치하여 군정 업무를 개시하였다.

소련군 진주(進駐) 직전 북한에서는 먼저 평양에서 조만식(曺晩植)이 중심이 

되어 국내 공산주의자들까지 포함한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支部)를 결성

하고 해방이후 정부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도 중심 도시에서 속속 건국준비위원

회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북한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정부수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소련군은 진군에 박차를 가하였다.141) 당시 소련

의 북한정책 결정은 <표 2－7>과 같은 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명령｣ 제1호의 접수 이후 모스크바의 지침은 연해주 군관구를 통하여 제

25군에 내려 왔으며, 당시 소련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연해주 군관구의 주요 지

휘계통은 <표 2－8>,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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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소련군의 지휘체계142)

부르체프(소장)

스탈린⋅몰로토프⋅쥬다노프

장관 :몰로토프

차관 :비신스키⋅로조프스키

당중앙위원회

정   치   국

서   기   국

대외정책부 선전선동국

무   력   성외   무   부

극 동 2 부 총 참 모 부

총 정 치 국

정 치 7 국

7국  동방부

연해주군관구사령부

군 사 회 의

정 치 7 부

정   치   국

정 치 7 과

25군사령부

군 사 회 의

민 정 기 관

25군 산하고문

주서울영사관 정   치   부

수술로프 알렉산드로프

장관 :스탈린, 차관 :불가닌

안토노프(대장)

게네랄노프

쉬킨(상장)

바이코프(대좌)

메레츠코프(원수)

스티코프(상장), 그루쉐비(소장)

칼라쉬니코프(중장)

그로모프(대좌)

발라사노프 치스챠코프(상장)

레베데프⋅로마넨코⋅루소프(소장)

그로모프(대좌)

폴란스키

발가록(소좌)

사령관 :로마넨코(소장)
부장 :이그나체프(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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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소련의 대북 정책결정 인물

성 명 주 요 직 책 주 요 역 할

스 탈 린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의장, 무력성장관 정책 최고결정자

몰로토프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부의장, 외무성 

장관

한반도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와 미소교

섭을 주도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

권 행사

쥬다노프 당 정치국원, 당서기 대북한 이념작전을 지도

불 가 닌 당 치치국 후보위원, 무력성 차관 대북한 군사정책에 지도 및 영향력 행사

수술로프 당 중앙위 대외정책부장,당서기
정부기관과 상급 군정치기관의 보고와 

건의를 접수하고 정책판단 수행

<표 2－9>  연해주 군관구 지휘부143)

부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 령 부 사령관 메레츠코프 원 수 비류초프(상장)

군사회의 위  원
스티코프 상 장

그루쉐비 소 장

정 치 국
국  장 칼라쉬니코프 중 장 소로킨⋅두봅스키

부국장 바빌로프 대 좌 이바노프

정치국7부 7부장 메클레르 중 좌 마르모르쉬체인

제25군 군사회의 위원인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에 의하면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스티코프(Terenth F. Shtykov) 상장에 대해 “그가 조선에 있건 관구 

참모부에 있건 또는 모스크바에 있건 간에 그의 참여 없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스티코프는 북한에는 1946년 2월말에 왔

으나 이미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기 이전인 8월 12일 소련군이 한반도 북단지

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조선의 주민들이 소련군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소련군이 현지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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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는 “소련은 조선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독

립적인 국가가 되어 소련에 우호적인, 그리하여 장래에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정과정에 따라 소련 제25군은 가장 먼저 1945년 8월 8일 한반도 북

단 함경북도를 통하여 1개 보병여단과 1개의 기갑여단 등 2개 여단병력을 투입

하였다. 이들은 이날 야간 조선인 약 80여명과 함께 쾌속정을 이용하여 두만강

을 건너 일본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군은 일본경찰서를 기습한 후 소

련령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에게 “9일 정오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

고할 것”이라고 경고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련군의 최초 두만

강 도하공격은 소군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미 8월 8일 소련군은 치스챠코프 장군 휘하의 제25군(제1극동전선군 예비였

던 제88저격군단 산하)의 제393사단 중 1개 여단 규모의 기갑부대가 소⋅만 국

경을 건너 만주 영내의 수타오포즈에 있던 일본군 1개 연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진격하였고 그보다 스틸로 남쪽에서 1개 보병여단이 새벽 2시경 만주령의 토문

(圖們)을 지나 조⋅만국경의 경흥교(慶興橋)를 건너 경흥으로 진입하였다. 연길에 

있던 일본군의 제3군사령부는 소련군이 회령(會嶺) 혹은 웅기(雄基)의 2개 행로뿐

인 기로에서 남향의 웅기쪽으로 행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은 적

중하였다. 남하하던 소련군 지상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1개 혼성여단으로부터 가

벼운 저항을 받았을 뿐이었다.144)

소련군의 경흥, 웅기 진출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미⋅소간에 지상군 작전구역

에 대한 합의가 포츠담회담시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소련군이 어떤 근거로써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10월 17일 스탈

린145)ᐨ해리만 회담과 2월 9일 얄타회담시 미⋅소간 참모총장회의에서, 소련측

에서 북한 북변제항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계획을 통고하였

고 미국측이 그를 묵인하여 양측간에 묵시적 양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전과 동시에 8월 9일 새벽 소련 태평양 함대의 해⋅공군기들은 북한의 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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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웅기와 나진에 있던 일본군 부대에게 강력한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전폭기들

도 일본의 해상수송선들에 파상 공격을 감행하였다. 9ᐨ10일 양일간의 레미스코 
장군이 이끄는 소련 항공기들은 504대가 출격하여 20ᐨ30회에 걸쳐 공격을 가하
였다. 이 공습으로 수송선 19척 유조선 3척을 격침시켰다. 또한 9ᐨ10일간의 야간 
나진(羅津)과 청진(淸津)을 공격한 소군 초계정 부대들은 일본군 군함 11척을 격

침시켰다.146)

일본군 최고사령부인 대본영은 8월 8일 야간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와 관동군으

로부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방어작전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천황의 재가를 얻

은 다음 8월 9일부 <대본영(大本營)제1374호>로 8월 10일 6시를 기하여 한반도

에 있던 제17전선군을 관동군의 전투서열(戰鬪序列)에 넣어 관동군 총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였다. 일본군은 관동군의 주공작전을 대소작전으로 지향하되 

“황토 조선을 보위”하는데 주력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동안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던 함흥 소재 제34군은 다시 제17전선군 산하로 

복귀되었다. 이로써 일본관동군의 주 임무는 종래의 대소작전에 의한 만주국의 

방위라는 임무에서, 조선군을 예하에 넣어 조선을 방어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

다. 이러한 대본영의 작전지침은 확전(擴戰)된 본토결전(本土決戰)전략에 입각하

여 조선을 일본과 똑같이 취급하여 만주를 포기하더라도 조선을 사수하라는 명

령이었던 것이다. 관동군의 최초 방어전략은 통화지역에서 최후까지 옥쇄작전으

로 항전한다는 것이었는데 최후의 보루를 경성지역에 형성하여 저항한다는 것이

었다.

대소(對蘇)작전 준비에 대해서는 8월 9일의 최고 전쟁지도(戰爭指導) 회의에서 

미처 거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초 수립된 대소 작전계획에 따르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있던 일본군을 총동원하여 대소작전에 투입하려는 

의도였으나 편성부대들의 임전태세 미비로 전력상 명령의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하였다. 8월 10일 북한 해안에 대한 소련군의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공함에 따

라 메레츠코프 사령관은 제25군에게 북조선의 중요 제항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

고, 태평양함대도 웅기⋅나진⋅청진의 여러 항구에 대한 상륙작전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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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2－1>  소련군의 웅기⋅나진 작전(1945년 8월 9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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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의 기갑과 보병부대들은 남진을 계속하였으나 폭우로 인한 악천후와 기동

로의 제한 때문에 다소 둔화되고 있었으나 계속 철로를 건너 웅기(현재 선봉)를 

향하였다.

그리하여 소련군은 8월 11일 저녁 무렵에도 해군 제13여단 제75대대가 웅기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웅기는 일본과 만주간의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남

만주와의 철도 연결점이라는 위치상의 요충지였다. 제393보병사단도 전진부대들

을 후속하여 크라스키노 남서의 조⋅소 국경으로 대거 쇄도함으로써 8월 12일 

웅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전날 이미 상륙한 제140정찰대 및 해병대대와 합류

하였다. 8월 12일 오전 소군 태평양함대는 제354해병대대로 하여금 호위함 2, 수

뢰정 8, 감시정 2척의 엄호 하에 나진항에 대한 제2차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소련군은 처음에는 약 150여명의 해병 선발대를 상륙시켰는데 일본군의 나남

(羅南) 요새 수비대는 1개 연대병력으로 방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13일 아침 소

련의 해병대대 본대 병력 약 1천여 명이 상륙하였는데 이 무렵 남하 중이던 지

상군 부대인 제393보병사단이 도착하였다. 일본군 수비대는 나진(羅津) 교외 고

지에서 저항하려 하였으나 제393보병사단 병력이 쇄도함에 14일 서방의 고무산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며 그날 나진이 점령되었다. 8월 12일 웅기 점령의 경우와 

같이 14일 나진 점령 때에도 해병부대가 상륙하여 교두보를 구축할 무렵 해안을 

따라 남하한 소련 지상군 부대들이 북쪽 배후에서 때를 맞추어 병행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소련군측은 당시 나진항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47)

다음 청진(淸津)공격에도 소련군은 비슷한 전술이 적용되었다. 소련군은 8월 

13일 정오 무렵 청진에 대한 해병 공략을 시작하였다. 이미 이틀 전부터 태평양

함대의 공군기들은 청진의 일본군 방어시설과 진지 일대에 맹폭격을 가하였으

며, 아울러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 집중되었다. 상륙작전의 엄호를 위해 구축함 

1⋅기뢰부설함 1⋅상륙용 주정 12⋅감시함 8⋅소해정 7⋅수뢰정 18⋅수송선 7척 

등이 동원되었다. 상륙부대로는 함대 참모부 소속의 제140정찰대 해병 제355 

및 제390대대, 해병 제13여단, 제1극동전선군 소속의 제335저격사단 등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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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때 상륙한 선두부대를 전투함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서둘러 상륙작전을 하였

다. 청진 상륙작전에서 소군은 미군 공군기들이 투하하였던 기뢰(機雷)들을 소해

(掃海)하지 않고 서둘다가 나진항 입구의 대초도 부근과 청진 회항에서 전투용 

함정 수 척과 전투 병력들을 상실하였다. 이 상륙작전에 동원되어 엄호임무를 

수행한 해공군의 총 전폭기의 숫자는 261여대에 달하였다.

소련군은 결국 청진에서 일본군으로부터 치열한 저항을 받음으로써 남하의 속

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일본군은 18일에 들어서서야 종전소식을 

듣고 항복하게 되었다. 소련군 작전에서 북한 상륙은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측

면공격에 불과하였다. 스탈린이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하기 전에 만주와 

한국에 친소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조선인 공산당원들을 그곳에 이동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요원들은 소련군이 진주한 후에 만주에서 지방 

인민위원회를 수립하는데 동원되어 활용되었다.148)

한편 나남 방면에는 최초 소련의 해병 제390독립대대 선발대와 제140정찰대가 

13일 오후에 상륙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일본군 약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실제 요새(要塞) 방어에는 1,5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련군은 이날 야간 제

62독립기관총대대, 14일 새벽 해병 제355독립대대가 각각 상륙하여 교두보 확보 

작전을 수행하였다. 일본 수비대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옥쇄(玉碎)작전으

로 무려 7차에 거쳐 역습을 전개하였다. 14일 오후에는 나남에서 내려오던 소련

군의 기갑부대가 청진 북방으로 진출하였다.

소련의 항공대는 상륙부대에 대한 공중엄호를 강화하고, 해군 함대들이 해병 

제13여단의 상륙작전을 지원하였다. 일본군의 항전으로 소련군의 희생도 늘어갔

다. 나남 요새의 일본군은 종전소식을 전연 모르는 채 대소항전을 지속하고 있

었다. 북에서 내려오던 소련 제25군의 지상군도 청진공략에 나섰다. 전투는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격렬하게 지속되었고 16일 14:00에야 소련군은 청진시와 항

구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149)

이 작전에서 소련군이 입은 피해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군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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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2－2>  소련군의 청진⋅나남 작전(1945년 8월 13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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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포로로서 약 3천 명에 달하였다. 제25군의 주력은 4일간의 전투 끝에 16일 

청진을 완전 점령하여 만주의 제3군과 조선의 제17전선군 간의 연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일본이 항복하던 8월 15일에도 청진에서는 전투 중이었다. 청진

은 조⋅소(朝蘇) 국경에서 불과 90㎞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일본이 

항복을 공표한 8월 15일 이후 약 20여 일간에 걸친 소련군의 진격은 거의 무혈 

내지 평화적 진주였다. 청진 점령으로 관동군의 해안 방어망을 돌파한 소련군은 

제25군의 주력부대인 제258⋅384⋅386보병사단과 제209전차여단을 훈춘⋅왕청⋅

도문⋅연길 지역으로부터 8월 17일∼18일 대거 남진시켰다.

이것이 북한지역에 대한 제2단계 공격작전이었다. 그들은 18일에 나남 점령을 

위해 남하하였다. 19일에는 육군 제335사단의 제205연대도 드디어 청진에 상륙 

주둔하였다. 일본군의 퇴로를 막기 위하여 해병 제13여단의 제77대대는 18일 아

침 어대진에 상륙하였고, 제383사단도 어대진과 원산을 향하여 남하하였다. 8월 

18일 제25군사령관은 일본군의 제3군사령부에서 그들의 정전 대표들과 투항절차

에 관하여 토의하도록 지령하였다. 8월 20일 11:40시에는 약2천명의 소련 제13해

병여단이 청진을 출항하여 다음날 21일 원산에 상륙하였다. 6천명의 병력을 가

지고 있던 원산요새의 일본군 부대는 이에 항거하다가 22일에야 투항하였다. 같

은 날 소련 해군의 공수 기동타격대가 원산비행장을 점거하였고 제393사단의 선

발대는 26일, 주력은 28일에 각각 원산으로 진입하였다.

소련군 제25군 일부병력은 8월 22일 함흥에 진주하였고, 24일에는 공수부대의 

일부병력이 평양에 들어갔다. 8월 29일 제1극동전선군 사령관인 메레츠코프 원

수는 치스챠코프 제25군사령관에게 예하 부대를 연합국간에 합의된 분계선인 38

도선을 따라 북조선의 중부지역으로 진주하여 배치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88군단은 9월 3일, 제10군단은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그 일부가 38분계선

에 도착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평양에 주둔하였다.150)

함경남도에서의 소련군의 초기 활동은 사실상 조선에서의 최초 활동으로서 앞

으로의 소련군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었다. 8월 21일 소련군 선

발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함흥에 도착했고 같은 날 원산에서도 소련군 함정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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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점령했다. 이들은 일본군 모두 무장해제를 실시하였고, 8월 23일에는 원

산과 평양을 운행하는 평원선이 소련군에 의해 운행이 중지되었다. 이어 평양에 

진주하기에 앞서 24일에는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가 참모들을 이끌고 비

행기로 함흥에 도착하였다. 그는 함흥이 38선 이북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였으므

로 평양이 아니라 그곳으로 도래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본측과 행정교

섭에 들어갔다.151)

소련군이 평양에 최초로 입성한 것은 8월 24일이었다, 이날 오후 일단의 소

련군(카멘슈코프 소령)이 3대의 대형수송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다. 또한 거의 

같은 시각 원산에는 평원선을 타고 들어온 다른 일단의 소련군이 입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선발대였다. 8월 26일에는 약 3ᐨ4,000명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
였다.

그날 밤 치스챠코프 대장은 조만식(曺晩植)과 현준혁(玄俊赫) 그리고 일단의 

일본인 현지 간부들을 모아 놓고 “각 기관은 인민정치위원회에 접수 된다”고 발

표하였다. 그는 또한 “신정권이 각도에 성립된 후 통일 정부를 세운다. 단 신정

부의 소재는 경성에 한하지 않는다.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의 경계로 삼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여 이외의 지역에서도 통일정부가 들어설 수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152)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계속 진행되어 8월 23일 개천(价川)에, 26일 순천에 각

각 진주했고, 진남포(鎭南浦)에는 선발대가 8월 25일에, 본부대는 9월 2일에 진주

하였고 곧바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평양북도의 경우 소련군 선발대가 신

의주(新義州)에 도착한 것은 8월 27일이었다. 이에 앞서 8월 25일 소련군이 트럭

에 분승하여 평북지방인 후창, 강계(江界), 희천을 거쳐 평양으로 남하해 갔다. 

치스챠코프가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8월 30일이었다. 31일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한국인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일본인들에게 행정권을 넘길 

것을 명령하였다. 소련군은 9월 6일 정주(定州)에, 9월 11일 선천에 진주하여 평

북의 주요지방에 대한 점령을 마쳤다.

소련군의 황해도 점령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양상을 띠었다.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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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은 해주(海州)로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일본군으로

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고 있었으나, 이곳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인 지사(知事)

에게 “소련군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행정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9월 2일 소련군은 도(道) 행정을 인계하도록 명령하였다. 소련군은 8

월 25일 분계선 북부의 남단인 금천과 신막으로 진주하여 그날로 신막에서 경의

선의 운행을 정지시켰다. 철도운행을 정지시킨 것은 분할선으로서의 38선에 대

한 합의 내용이 지방 점령군에게도 시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치스챠코

프가 함흥에 있는 동안 제1극동군사령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38도선 봉쇄를 위

한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 부대들은 25일부터 양일간 38도선을 폐쇄하고 주요 

도로상에 차단벽을 설치하였다.

황해도 지역일대에 9월 3일부터 소련군의 후속부대가 계속 진출하여 점령하였

다. 9월 8일 해주(海州)에 내려온 치스챠코프는 점령된 모든 도시를 순회하였다. 

9월 11일에는 소련군 대부대가 해주로 진주했다. 이후 도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인 고위관리들이 체포되어 평양의 소련군형무소로 보내졌다. 겸이포에는 9

월 2일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이밖에 사리원(沙里院)은 9월 4일, 재령은 11일, 안

악은 14일, 장연은 15일에 각각 진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련 점령군은 

9월 중순까지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다.

한편, 소련군은 미군이 남한에 배치되기 전에 38선 이남지역까지 내려와 주둔

하고 있었다. 개성(開城)방면에는 소련군이 8월 23일 주둔하다가 미군이 개성

에 진주하기 몇 시간 전인 9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38선 북쪽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또한 동두천 지역에 9월 4일 진주했다가 되돌아갔다. 소련군은 황해도에 

진주하면서 38도선에서 경의선 철도를 차단하였다. 

소련군은 당시 전 북한지역에 걸쳐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10월 21일 

소군은 자생적 치안조직으로부터 체계적인 경찰 보안기구로의 이행조직이랄 수 

있는 적위대(赤衛隊) 마저 해체하였다.153) 보안대는 지방수준에서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경찰체제의 중앙 집중화를 계속해 나갔다. 평양학원(平壤學院)도 건설

되어 군사부분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수준에서는 경찰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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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2－3>  소련군 북한 입북 상황(1945년 9월 초순)

＊ 당시 북한은 총 89개의 군이 있었으며, 소련군은 북한 전역에 4만명의 병력을 113개의 

위수사령부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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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기 시작했고 이를 시발로 각도에 도보안대를 창설하여 각도의 치안유지와 

시설경비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11월 15일 경에는 최용건(崔庸健)의 제의로 경찰기구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당 관계자 합동회의가 열려 보안 사법 경찰기구의 통일이 결정되었다. 여

기에서 보안국 창설이 결정되었고 각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보안부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경찰조직의 구축 및 물리력의 중앙 집중화와 초기의 자생적 

초기 단체들이 해체되었다.154)

소련의 북한 점령은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 상장, 제25군사령관 치

스챠코프 상장, 제25군 정치부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군사회의 민정사령관 로마넨

코(Andrei Alekseevich Romanenko) 소장, 민정부사령관 이그나체프(Alexander Mateevich 

Ignatiev) 대좌, 제25군사령관 정치고문 발사노프 등 7인이 초기 북한 점령정치의 

중심이었다. 여기에 소비에트 민정사령관 참모장 이그나토프 대좌와 정제문제를 

지휘한 코스톨로프스키가 추가된다.

(2) 북한 점령정책

소련의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는 1945년 8월 24일 함흥으로 들어가면서 조

선인민에게 낸 포고문에서 “당신들 수중에 행복이 있다”고 해방을 선언하면서도, 

38선 분할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평양에 입성한 

후,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최초로 “38도선이 소⋅미양군의 진주의 경계

로만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것이 북한에서 38도

선에 대하여 최초로 나온 성명이었다.155) 소련 점령군은 계속하여 26ᐨ28일 경에
는 해주⋅신막⋅복계⋅김화⋅화천⋅양양까지 전개하여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동년 8월 24일 전후로 평양 함흥에 소련군이 투입되면서 제25군 부대들은 메

레츠코프의 명령을 받아 38도선 부근으로 접근하였다. 8월 24일 함흥으로 비래

(飛來)하였던 치스챠코프는 8월 25일 메레츠코프와 함께 군참모부를 평양으로 옮

기기로 결정했고 치스차코프는 다음날 평양으로 날아갔다. 치스챠코프는 메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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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의 동의를 얻은 후 “미군이 아직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5군에게 38선

을 넘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치문제를 담당할 군사회의의 필요를 절감하여, 연길에 위치한 제25군사령부

에 레베데프를 수석으로 하는 군사회의 위원들을 평양에 데려오도록 하였다. 8

월 28일 25군 군사회의 위원인 레베데프를 비롯한 일단의 장교들이 평양에 도착

하였다. 군사위원은 정치장교로서 소련 명령체계상 전투 지휘체계의 명령을 받

지 않고 군내 당 조직 군사회의 지휘체계의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다.

그러므로 레베데프는 치스챠코프의 명령이 아니라 스티코프의 명령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군사 외적인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의 점령작업에 착수하여 북한

지역의 공업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병사령관 니콜라이예프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치스챠코프는 메레츠코프에게 보고하여 민간문제를 처리

할 사령부내 “소비에트민정사령부”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였다. 그 책임자는 제

25군의 군사위원인 로마넨코 소장이 맡았으며 제25군 부사령관을 겸임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함께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대거 도착하였다.

따라서 소련군의 행로는 최초에는 전투부대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군사위원들

이 왔으며 세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뒤이어 이들을 받쳐줄 

소련 한인집단이 들어왔다. 소비에트 민정은 명백히 소련 제25군 산하의 점령정

책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였다. 직접적인 명령은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의 군사

위원 스티코프의 통제를 받는 군사조직이다. 민정이라는 명칭은 비군사적인 문

제 즉, 정치적 민간 문제를 다룬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미군정이 제24군단사령부 

산하의 직접적인 점령 담당기구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제25군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군정실시 기관으로 로마넨코156) 소장이 사령관인 민

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정치⋅경제⋅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

도⋅사법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를 갖추고 군사회의(정치사령부)

의 별도 통제를 받았다. 소련군 민정부(民政府)는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와 연

해주군관구 정치위원 스티코프 상장의 지도 하에 로마넨코 소장이 지휘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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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는 각 도의 고문(소련군 정치위원)과 도 위수사령부의 협조로 활동했다.157)

이 때 소련 제25군의 지휘계통은 치스차코프 사령관이 참모장 켄코부스키 중

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북한 점령군 업무를 관장케 하고, 특히 점령에 수반되

는 정치적 문제는 제2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인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소장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당시 제25군사령부 지휘부는 <표 2－10>과 

같이 구성되었다.

소련군대는 민주진영의 군대와는 달리 이원적 조직이기 때문에 레베데프 소장

은 정치문제에 관한한 제25군의 상급부대인 제1극동전선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

인 스티코프 상장(후에 대장 진급)의 지시를 받아 소련군의 북한 점령 정책을 시

행하였다.158)

스티코프 장군은 북한을 공산화, 소비에트화 하는 점령 정책의 입안자이며 감

독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탁통치 준비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수석대표역을 맡았다. 그는 1941년 독⋅소전쟁시는 북서부(레닌그라드)전선군, 

서부방명군, 남서부(볼프)전선군 등의 대부대의 구사회의 정치위원으로 활약했었

고, 1945년 6월에는 대일전을 준비 중인 제1극동전선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이 

<표 2－10>  제25군사령부 지휘부159)

부  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 령 부 사령관 치스챠코프 근위상장 코르트코프

군사회의

의  장 치스챠코프

위  원

레베데프 소장

로마넨코 소장

프루소프 소장

참 모 부 참모장 팬콥스키 중장 샤닌

민정기관 부  장 이그나체프 대좌

정 치 부 부  장 그로모프 대좌 볼디래프

정치 7과 7과장 바가록 소좌 코비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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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1945년 9월 3일 제1극동전선군이 ‘연해주군관구’로 전환될 때 역시 연

해주군관구 정치위원이 되었다.

그는 후루시초프의 회고록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직

업적 군인이 아니었고, ‘레닌그라드’ 작전 시 레닌그라드 지역 중앙위원회의 제2

서기(부위원장)로 부상한 인물로서 전시에 부여하는 임시 계급 중장이었다. 그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의 정책을 북한 공산당에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당시 소련의 

군정조직은 <표 2－11>과 같다.

소련군의 전술군 부대 본대가 평양에 진주한 1945년 8월 26일 점령군의 사령

관 치스챠코프 대장의 북한에 대한 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160)

조선 인민이여. 소련군대와 동맹국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일본의 침략자를 구축

하였다. 조선은 자유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새로운 조선의 한 페

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심의 결과이다. 그것과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근면한 노력에 의해 달성된다. 

일본 통치하에 암울했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중략) 조선인이여. 기억하라. 행

복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은 자유와 독립을 취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당신

의 노력에 달려있다. 소련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에 창조적인 노력에 착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조선 인민 자신이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해

야 한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의 경영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일본인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하라. 새로운 생산기업을 개시하라. 소련군사령관은 

모든 조선기업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기업소의 정상의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협의를 할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

을 발휘하라.(중략) 해방된 조선인민만세.

이 성명문의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 독립을 희구

(希求)하는 한민족의 감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었지만, 점령군의 포고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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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소련 군정 조직161)

연해주군관구사령부

정   치   국

정 치 7 부

25 군  사  령  부

정   치   부

정 치 7 과

민     정     국

출     판     국

군   검   열   부

라디오방송 편집부

조선신문 편집부

정치고문기관

총

무

부

주

민

사

업

부

출

판

지

도

부

농

업

지

도

부

산

업

지

도

부

교

통

지

도

부

산
업
조
달
지
도
부

통

신

지

도

부

보

건

지

도

부

재

정

지

도

부

사
법
보
안
지
도
부

교

육

문

화

부

간

부

부

행

정

경

리

부

도 경무사령부 고  문  관

군경무사령부시 경무사령부

사령관 :비류조프(상장)⋅부사령관 :스티코프(상장)

라사노프⋅사브쉰

볼디래프(대좌)

소로킨(중장)⋅이바노프(대좌)

레베데프(소장)⋅이그나체프(대좌)

마프모르쉬체인(중좌)

코르트코프(중장)

코비젠코(소좌)

는 다른 단순한 문학적인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적어도 성명에 의

하면 소련군의 진주는 조선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금후 모두는 조

선인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처럼 포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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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은 그 성명을 통해 조선인을 표면에 세워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할 방

침이었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주군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할 것을 표명하여 한

국민에게 해방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였다. 제25군사령관 치스챠

코프 대장은 또한 일본인들에 대한 식량배급, 포로문제 등에 관해 언급한 후 

“새로운 정권이 각도에 성립한 후에 통일정부를 세울 것이나 신정부의 소재지는 

반드시 경성에 한하지 않으며, 또한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 진주의 경계선

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162)

그러나 소련군은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는 보안대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

를 맡도록 승인하고 기본적인 일체의 무장부대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치안

유지는 소련군사령부가 각지에 설치한 소련군 위수사령부의 관할이었다. 위수사

령부는 각도⋅시⋅군에 망라하고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하며 

또는 그 감시의 역할을 맡았다. 사실 그 임무는 아직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지 않

은 지역에는 경찰 군사조직으로서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위수사령부는 1945년 9월말 시점에서 북한의 주요한 지역 54개소에 설치되어 있

고 그 후 수는 더욱 증가하여 113개소에 달했다.163) 각지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정책방침을 내기도하고 행정면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0월 3일 수립된 

소련군 민정부였다.164) 

이를 통해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점령정책을 가시화해 나갔다. 그 이

전까지는 아직 순수한 군사적 점령이었다. 민정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점령이 시작되었다. 1945년 9월 23일 스티코프 장군은 평양을 방문하여 제25군

사령관 치스차프 대장, 군사 부사령관 라구치 중장, 참모장 펜코프스키 중장, 제

25군 군사회의 정치위원 레베데프 소장 등 군사 및 정치 장군들과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티코프 장군은 평양에 소련 민정관리국(민정사령부, 또는 로마

넹코사령부)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장에 로마넨코(Romanenko) 소장을, 부국장 겸 

정치지도부장에는 이그나체프(Ignatiev) 대좌를 임명하였다. 새로 기용된 로마넨코 

소장은 만주지역 갈림에 있는 제3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이었다. 1945년 9월 

말경 로마넹코 소장과 이그나체프 대좌는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에 대한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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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에트화 정책을 위한 정치공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인 레베데프 소장은 해방 직후 혼란한 북

한의 정치정국을 스티코프 장군의 지시를 받아 ‘인민정치위원회’의 발족 등 북

한의 초기 점령군 정책을 시행했고, 후에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위원으로 

참가, 수석대표인 스티코프를 보좌했다. 새로 부임한 로마넨코 소장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을 소비에트화하고 친소 

정부를 수립하는데 항상 스티코프의 지시를 따랐다.

민정관리국의 부국장 겸 정치지도부장인 이그나체프 대좌는 항상 김일성 일

파(빨찌산파)를 뒤에서 직접 조종하고 후원한 인물이다. 스티코프 장군이 후에 

초대 북한 주재 소련대사로 부임하자, 이그나체프 대좌는 대사의 자문관으로 

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정치  및 각 분야에 걸쳐 대사(大使)를 자문 및 보좌

하였다.

스티코프는 당시 연해주 군관구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으로, 북한 주둔군인 제

25군 군사회의 정치위원의 상급기관으로서 북한지역에 스탈린의 공산화정책 수

행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어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스티코프는, 한국은 장차 대소 공

격의 기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소련에 대하여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 바 있는데, 이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소련군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

었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주장대로 회담이 

진행되자, 이미 계획된 바에 따라 1947년 9월 26일 스티코프는, “한국에서 미⋅

소 양군대가 철수하여 외국군의 아무런 협조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

할 기회가 주어야 한다고 본 대표는 생각합니다. 미⋅소 양군이 1948년 초에 

철수하자는 본인의 제의를 만일 미국 군대와 합동으로 동시에 한국을 떠날 준

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의 철군제의를 발표

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철군하자는 최초의 공식 발언이다. 사실상 스티코프 장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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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을 발언했을 당시(1947년 9월)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예하에 2개 보병사단, 1개 혼성여단을 만들어 놓은 지 4개월 후이고 

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7개월 후의 일이었다. 이렇게 사실상의 

친소(親蘇) 정부와 군대가 조직된 이상 10만이 넘는 소련 점령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민정(民政)은 각 부분의 점령정책을 담당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

부분 소련군 장교였다. 이들의 총 숫자는 1945년 9월에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점차로 줄어들어 12월에는 60명으로 줄어들었고 1947년 7월에는 30명 정도로 축

소되었다. 소비에트민정의 내부구성은 임시인민위원회와 완전히 똑같이 10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소비에트 민정은 지방정부는 갖지 않았다. 지방은 위수(경무)사령부를 직

접 통제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 위수사령부는 어디까지나 제25군사령부 소

속이었다. 지방수준의 소비에트 민정의 활동은 포고문들과 북한에 진주한 직후

에 도와 군에 설치되었던 위수사령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레베테프에 의하면 

소비에트 민정은 도의 고문들을 통하여 위수사령부의 활동을 지도했는데, 고문

들은 소비에트 민정에 직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도에서는 소련군사령부를 대표

하여 도의 위수사령관을 예하에 두었다.

제25군 군사회의의 명령에 따르면 제25군은 전 북한지역에 113개의 위수사령

부를 설치하여 점령정책을 집행해 나갔다. 따라서 소련군정은 지방 소비에트민

정조차 설치하지 않고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군사 통치를, 나중에는 한국인 인민

위원회를 통한 통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9월 28일 현재 54개의 지방 

위수사령부가 가동되고 있었다.

위수사령부는 최소한 시⋅군 수준에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북한

은 총 89개 군이 있었는데 위수사령부가 군의 숫자보다 더 많아 도와 시를 포함

하더라도 113개나 되었던 것은 큰 도시에도 독자적인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군은 대략 4만 명 정도가 북한의 전국에 걸쳐 주둔하였다. 

지방에는 위수사령부를 구성하여 거기에 소비에트 민정 담당 장교를 배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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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위수사령부 조직편제와 도별 담당관165)

단 위 조직 구성 인 원

도 위수사령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전투부대담당 

부위수관, 위수관 고문 2인, 교관 2인, 급

식소장, 사무장, 통역원 등

총 22명 외 경비소대

군 위수사령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전투담당고문, 

통역원, 사무원 등

총 6명 외 경비소대(이후 분대

로 축소됨)

시 위수사령부 업무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구성됨

도 별 고문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평안남도

븨고르키(중좌)

후임 :코발료프(대좌), 아가

르코프(중좌) 

무르진(대좌)

후임 :얌니고프(대좌)
둘킨(중좌)

평안북도
그라포프(대좌)

후임 :모스칼렌코(대좌)

기르코(중좌)

후임 :표도로프(소좌)
모스칼렌코(중좌)

함경남도
세묘노프(중좌)

후임 :제민(대좌)
스꾸바(중좌)

함경북도 구레비치(중좌) 꾸트라브체프(중좌)

황 해 도 꼬뉴호프(대좌) 노간(중좌)
찔리코프(대위)

후임 :삐라르스키(소좌)

강 원 도

솔로비예프 (중좌)

후임 :사로프(중좌), 스쿠스

키(중좌), 꾸츠모프(대좌)

울리아노프(중좌)

후임 :이가르코프(소좌)

브가예프(소좌)

후임 :뿔루힌(중좌), 로진스

키(소좌)

것이다.

소비에트 민정은 군사편제로는 제25군의 편제에 있으나 치스챠코프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제25군 군사회의의 통제를 받는다. 제25군 군사회의 구성은 레베데

프,166) 로마넨코, 샤닌,167) 체렌코프, 프르소프 등 5명이었다. 이 군사회의는 제25

군의 직속 상급부대인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의 지휘를 받았다.168) 따라서 사실

상의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정부를 통솔한 로마넨코 소장과 그 보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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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이그나체프169) 대좌 등 2인이 사실상의 소련군에 의한 민정을 통괄한 인물

이었다.

한편 이것과는 별개의 기구로서 사령관 직속의 정치고문부가 설치되었다. 정

치고문부에 있어서 점령통치 전반에 관한 정책작성 등을 담당한 것은 동경의 소

련대사관의 근무경험을 가진 발라사노프170)였다. 또 정치면에 있어서 소련군을 

총지휘하고 민정부의 지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군사평의회 위원 레베데프 소

장이고 실질적으로 소련군의 부사령관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레베데프의 상

관은 쉬티코프 대장이었다.

이러한 소련군사령부는 민정부⋅정치고문부 그리고 각 지역의 소련군 위수사

령부를 가지고 점령통치를 행한 3위 일체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주지하듯이 소

련군 당국은 “북조선에 소비에트질서를 수립할 생각은 아니고 조선을 일본의 지

배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것 그리고 민족자결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에 그 

진주목적이 있는 것”이라 재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북한을 착실하게 소비에트 구축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171)

소련군은 군정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

하는 한편 38도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여 남⋅북으로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남⋅북을 잇는 경의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는 등 교통통신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인민위원회의조직에 착수하였다.172) 

소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평안남도에 설치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한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어 각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앞으로 통일정부

를 만들되 신정부의 소재지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173)

이는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었으며 한민족이 주인

이 되는 조직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여 북한지역의 인민위

원회 결성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8월 24일부터 9월말까지 도별 인민위원회가 결성

되었다. 각 인민위원회는 일본인 관료로부터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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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기관을 접수하여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인을 기용하되 소련군 장교를 고문역에 임명하고, 그들이 입북

(入北)시 대동한 소련계 한인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정 당국에 의해 지배

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이러한 공작은 10월 14일 소련군정 당국이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김일성

을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움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174) 그는 이때부터 소련군정

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소련군정이 김일

성을 권력전면에 내세우고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들을 말살하려는 공작을 진행하

자 이에 분노한 조만식 등 북한 5도 민족주의 세력 대표자들은 북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군정 당국은 11월 18일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의 10개

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한 후 김일성을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그를 북한 공산당의 제1인자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소련군은 북한에 군정을 실시하면서도 남한과는 달리 공산당 조직

으로 노동당 결성을 조장하였으며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접적 행정을 실시하

였다. 소련의 북한 정책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위성정권을 수립하여 소련 국경의 

항구적 안전보장을 확보하여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175) 소련의 군정이 실시된 지 약 4개월만에 38도선 이북에

서는 소련 군정에 의한 공산화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에 소련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소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케 하

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 반동세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요소를 타파하고 민

주국가로서 전 한국의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소련은 

과거 3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장차 더욱 발전

하리라고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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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38선 이북지역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하면서, 미국보다 먼저 

소위 ‘확보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176)을 위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면, “북한의 민간행정에 대한 지도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에서 수행”177)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소련군의 대북한 정책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78)

그리고 소련은 ‘한반도내 우호적인 국가수립’이라는 기본목표를 이행하게 되

는데, 이것은 소련 극동과에서 작성된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한국이 장차 일본만이 아니라 극동으로부터 소련에 압박을 가하려는 임의의 

다른 강대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독립은 효과적이어야 된다. 소련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

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소련 극동지역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올

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179)

소련의 대한정책 방향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된 것이었으며, 소련

에 對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되

며 장차 수립될 정부는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0)

2) 북한군 증강계획

(1) 소련군 철수

한반도에 출현한 38도선은 한민족을 가르는 남북의 분단선인 동시에 동북아시

아에서 양대 진영의 분단선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구

체화하려는 제1⋅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

엔에 상정하였다.181)

소련은 “유엔은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외국군은 통일정부 수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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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령국은 ‘즉시 군대를 철수 시킨다’는 대안으로 

응수하였다.182) 소련은 이미 북한에 소위 민주기지를 구축하여 공산기반을 강화

하였음은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육성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를 압박하고 나

섰던 것이다. 소련은 미소 공위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1947년 7월부터 북한의 

38경비대에 경비임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였고 북한군이 전술상의 요지를 장악하

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문제로의 유엔 상정(上程)은 신탁통치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유엔

주도하에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뜻하며 미국은 유엔의 도움을 얻어 소련

의 의도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이관과 단독정부안이 가시화 

되자 소련은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설 선언과 함께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

고 북한군 총사령부의 설치를 발표하였다.183) 북한군 창설 발표와 곧 이은 북한

의 헌법안에 대한 선거 발표는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단독선거 실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소련군은 ‘북조선인민집단군’이 창설된 1947년 9월 시점 북한에 약 4만여 명 

정도를 잔류시키고 있었다. 1947년 4월 5일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치코프 

대장이 교대되어 그 후임으로 코로트코프(G. P. Korotkov) 중장이 부임하였고, 

1948년 6월 7일 소련군 축소 발표와 동시에 메르쿠로프(Merkulov) 소장이 부임하

였다. 이처럼 주둔군 사령관의 계급구조가 대장에서 중장, 소장으로 낮아지는 것

은 병력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련군의 철수는 스티

코프 장군의 공식 철수발표 이전에 이미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북한에 공식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에는 증강된 1개 사단 규모 정도가 

잔류하고 있었다.

소련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북한군의 훈련

에 주력하는 동시에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에 대비하여 1948년 12월에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파견을 결정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이듬해 1월말부터 북

한지역에서 정규 공산군의 편성과 전투훈련을 도와주는 동시에 각종 소요장비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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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북한군 건설초기부터 군사물자와 장비지원은 물론 군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하였다. 각 사단에는 대좌급 사단장 고문관을 비롯하여 중대

급까지 150명을 배치하고 전차⋅항공부대에도 전문고문관을 파견하여 전술훈련

과 장비교환에서부터 정비분야까지 담당하고 있었다.184)

이들 군사고문관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북한의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남한의 정부수립 직후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공포와 더불어 북한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격상시키고 작전국 등 11개국

으로 편성하여 각 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185)

북한은 정부수립직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소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를 희

망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186) 이에 1948년 10월 12일 스탈린이 “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소련의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그 

후 15일에는 그의 특명전권대사로서 스티코프 대장을 임명하게 되자 김일성은 

주영하를 소련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였다. 뒤이어 10월 15일 몽골인민공화

국, 17일 폴란드, 22일 체코스로바키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의 승인이 이어졌다.187)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자 이후 주한외국군 철수문제는 중요한 문제

로 부각되었다.188) 소련은 1948년 9월 북한정권의 외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소련군이 12월말까지 철군 완료할 것이라 발표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12월 25일 소련은 북한에 주둔한 소군의 최종 철수를 보도하였다. 그

후 북한 내부에서는 ‘소련군 철퇴는 전 세계인민의 평화를 실현하고 미 제국주

의의 야망을 폭로하는 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군중집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

다.189) 또한 북한주둔 소련군 철수 보도를 접한 남한의 상당수 지도자들도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만큼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

후의 주한외국군 철수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철수시 북한군에게 장비를 이양하여 1948년 9월 이후 4개 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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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편하고 소련군 전차사단의 지원 하에 제105전차대대를 창설하였고, 또한 민족

보위성 산하의 항공대대를 항공연대로 증편하였다.

이때 북한의 군사업무는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군은 민족보위성에서, 

보안대와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에서 각기 관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련

군의 철수 때까지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련군사사절단이 북한의 군사업무에 관여하였다.190)

이렇게 군사업무 체계를 정비한 북한은 소련점령군의 장비를 인수받고 이어 

중⋅소의 군사지원을 받아 급속히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 소련 군사고문관은 

1948년 말 2천 명 정도까지 증강되었으나, 소련군 철수와 동시에 대대급까지만 

고문관을 유지함으로써 1949년부터 군사고문관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장성 5명을 포함한 40여명 규모의 특별군사사절단이 파견되어 북한군의 전력증

강을 지도하였다.

소련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북한과 소련 당국간의 명분을 위한 절차상의 진

행과정을 보면 사전의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48

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북한은 8월 25일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1948년 9월 2∼10일)가 평양에서 개

최되었을 때 의안으로써 ‘미⋅소 양 정부에게 미⋅소 양군은 한반도에서 철수

할 것을 요구한다’는 요청서를 1948년 9월 10일자로 미국과 소련정부에 발신하

였다.191)

이 요청서를 받은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쉬페르닉(N. Shevernik)

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두봉(金枓奉)에게 1948년 9월 18일

자로 회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소련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에서 보내온 요청

서를 검토하고 소연방 내각에서 1948년 12월말까지 소련 군대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답신이었다.

이어서 1948년 9월 20일자로 소련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의 요청에 의한 소련연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련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북한 영토에 주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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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련군대의 소련 영토로 철수한다. 둘째, 소련 군대는 1948년 10월 중순 이후

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1949년 1월까지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소련 외무

성의 철군 발표(1948년 9월 20일)가 있자, 그 이틀 후인 9월 22일자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 외무성의 철군 발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사의 서한을 보내게 

된다.

경애하는 이 오씨프 위싸리오노위츠!(스탈린의 본명) 북조선에 남아 있는 소비

에트군대의 철거에 대하여 소비에트정부가 채택한 결정에 관한 보도를 듣고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전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써 각하와 또는 각하를 

통하여 위대한 전 소비에트인민에게 나의 무한한 경애와 감사에 넘치는 뜨거운 

충정을 표하는 바입니다.(중략) 소비에트군대를 철거함에 대한 소비에트정부의 결

정(중략) 각하께서 주신 고귀한 기여로서 어느 때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위

대한 소비에트인민의 진정한 원조와 동정을 힘입어 조선 인민은 우리조국의 완전

한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중략) 결정적인 투쟁을 하여 왔으며 또한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소비에트련맹과 친히 당신 이 오씨프 위싸리오노위츠께서는 우

리가 민족적 및 자주적 권리를 수호함에 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발전 

강화함에 있어 지지와 원조를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인민은 믿어마지 않습니다.(중

략) 조선 인민의 가장 친한 벗이며 해방자이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192)

이와 같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군 철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조국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남북통일의 뜻)을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하겠으니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잔류 소련군의 북한 철

수는 공식적으로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당초 소련 외무성이 발표한 철수 완료

시한인 1949년 1월보다 1개월이나 빠른 1948년 12월 25일 철수가 완료되었다.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소련 타스통신은 내각의 발표를 인용 보도하기를 “북

한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는 12월 25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

의가 요청한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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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련군의 북한 철수는 사전에 미국과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된 절

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남북한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에 대한 보장도 없

었음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단독으로 철수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배경

이 있었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

북한 당사자들끼리 통일문제에 대한 처리에서 북한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확신하

고 있었고, 또 북한에는 친소 공산정권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

으므로 한반도는 더 이상 대소 공격기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철

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소련의 통제기능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남북한간의 어떤 문제이건 소련군의 철수

와 소련 군정의 종식으로 소련이 책임질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소

련군의 단독철수는 세계 여론상 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계산되었다.

소련은 김일성이 수상으로 취임한 다음날 발표한 8개 정강 중 군사관계의 2개 

정강의 그 첫 번째 정강인 ‘양군의 철수’는 우선 소련군의 단독철수로서 김일성

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성사되었고, 마지막 정강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

여 발전시키겠다’는 정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193)

따라서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는 장차 미소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에 남

한방위가 미군의 철수로 완전공백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상하여 비밀리에 추

진시켜 방위력이 약한 남한의 국군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소련군 철수발표와는 달리 소련군 최근에 공개된 소련 국

방문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소련군이 북한에 잔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문

서에 의하면 군사고문단과 별도로 북한에 머물면서 전쟁준비를 지원한 소련의 

군사전문가나 군무원은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 군사전

문가 잔류상황은 소련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1949년 2월 18일자 보고서 ‘군 철수 

이후 잔류인원 보고’에 총 4,298명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중 4,020명은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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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273명은 군무원임을 밝히고 있다.194) 당시 같은 시점 국제적으로 철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주한미군이 1개 연대(제5연대전투단) 7천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숫자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소련사이에 체결된 의정서에서도 북한이 소련군의 잔류

를 요청하였으며 소련군의 일부가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정서 

제1조에 “소련정부는 남한에 미군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해군부대

를 청진항에 잠정적으로 주둔시켜 달하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소련정부는 해군부대의 주둔과 관련하여 모든 경비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195)

북한주둔 소련군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군 보고서에 의해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미 육군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12월 25일 북한으로부터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2천의 군사고문 요원과 천여 명의 

경비병력이 북한에 잔류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196) 또 다른 정보보

고서에 의하면, 1949년 2월 소련군 1,500명이 평양에서 확인되고, 이반 메시코프

의 지휘를 받는 소련 공군요원 211명이 주둔하고 기타 신천⋅차령⋅양양⋅철원⋅

원산⋅연포⋅함흥⋅나남⋅청진에서 소련군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97)

당시 남한 국회에서도 소련군 철수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

며,198) 이승만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또 월남자들

의 진술을 통해서도 일부 소련군 잔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99) 그러나 당시 이

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소련은 1948년 12월 25일 북한에 주둔한 소군의 최종 철수보도로서 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군 전력증강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소련 국방상 주제 하에 북한⋅소련⋅중공의 군사대

표자 전략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 회담에서 향후 18개월 내에 북한군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육성하기로 합의하였다.200)

이에 따라 소련은 초대 주북한 대사로 임명된 스티코프 대장을 단장으로 5명

의 장성과 12명의 대령 그리고 20여명의 중령⋅소령⋅대위 등 총 40여명으로 구

성된 군사사절단을 12월말에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된 소련군 장군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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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기갑전문가였다. 이 사절단은 도중에 하얼빈에서 조⋅중 실무진과 만나 

동북의용군의 입북가능성을 확인한 뒤 1949년 1월에 평양에 도착하였다.201) 이들

과 함께 세계대전 당시 참전경험이 있는 소련군출신 한인병력 약 2,500명이 입

북하여 민족보위성과 북한인민군 사단에 배치되었다.202)

이러한 사실은 소련의 대북정책이 같은 시점 미국의 대남정책의 목표가 전형

적인 국내 치안확보에 있었던 점과는 달리, 북한군의 상대적인 우세 또는 적어

도 열세하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2) 한반도 군사전략

① 북한군 증강 지원

소련군의 철수발표 직후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 일행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

다. 그의 소련행은 명목상 북한 경제지원과 군사지원문제로 논의한다고 하였지

만 주목적은 무력통일론에 대한 스탈린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즉 1949년 

2월 22일 평양을 출발한 김일성을 비롯한 사절단 일행은 3월 3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스탈린과 회견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 등 북한대표들과 북한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203) 1차 모스크바 회담에서 소련과 북

한은 경제협력과 무역, 1949ᐨ50년도 무역협정,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ᐨ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한 광범한 협

의를 가졌다.

경제문화협력협정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간이었다. 

양자는 평등호혜의 원칙 하에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1년 이상에 걸친 무역고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하는 동시에 문화⋅과학⋅

예술 등 각 부분에 걸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과 전문가를 파

견하고 기술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1949ᐨ1950년도 무역고 및 지불방법에 관한 협정은 김일성정권이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 기계 및 부속품 원유 기관차 면화 등을 소련

에서 수입하고 금속제품 화학제품을 소련으로 수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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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회의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일행이 제의한 무력통일안에 대한 스탈린

의 반응이 주목된다.204) 스탈린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

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

었다. 즉 “북조선 인민군은 남조선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치 못하고 있고, 

또 수적으로도 불리하며 남조선에 아직 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침을 하면 

당연히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아직은 소련과 미국의 38선 분할에 관한 협정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위반하면 미군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었다.205)

스탈린은 이 시점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38도선에서 한국군이 공격

해 오는 경우 반격만을 허용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 소련이 추

진하고 있던 대북한 군사정책은 북침에 대비한 방어력에 비중을 두어 북한군을 

증강시킨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경제부흥발전 계획을 위해 북한에 4,000만 달러의 

차관 및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의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때의 차관액 거의 

대부분이 무기 및 장비구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206) 이후 북한은 소련으로

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ᐨ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많은 군사

장비를 인도 받게 되었으며, 특히 항공기와 전차 등의 지원은 이미 남한과 현격

한 전력 격차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스탈린은 회담에서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북한의 해군과 공군 지원, 북한군중 일부를 소련군사학교에 위

탁 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곧이어 3

월 12일 개최된 김일성과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과의 회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207)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골격으로 3월 17일에는 소위 ‘지원의 성격, 소련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소협정’이 체결되었

다. 당시 이들간에는 ‘경제⋅문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을 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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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당시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일

부의 추론만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

의 중점이 군사력 지원에 있었음이 밝혀졌다.208)

김일성이 대남 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군사장비를 보유하

게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4월 7일 모스크바방문

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김일성은 “우리정부 대표단은 소비에트 동맹과 경제⋅

문화협조에 관한 모든 교섭을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화국 남반부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속한 조국통일과 완전독립을 얻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광범하게 전개할 것을 나는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

써 소련과의 회담에서 큰 성과를 얻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209)

스탈린은 김일성 일행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는 양국간의 회담을 통

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스티코프가 스탈린에 보낸 보고서

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북한ᐨ중국과의 회담에서도 무력통일론이 협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10) 즉 1949년 4월 28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 겸 북

한군 정치지도부 대표자 김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고강(高崗), 주덕(朱德), 

주은래(周恩來) 뿐만 아니라 모택동(毛澤東)과 3월의 스탈린과의 합의내용 및 북

한의 무력통일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공군 내의 한인사단의 북한군 편입

문제를 확정지었다.

모택동은 이때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지구전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

이다. 일본이 끼어들어 남한정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

들 바로 곁에 소련이 있고 우리들이 만주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

하고, 이 경우 “중공군을 파병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

나 그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행동을 일정기간 유보하도록 김일성에게 권고하

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인사단에 대하여는 2개 사단의 이관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단은 중국남부에서 국민당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후에 인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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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택동으로부터 회담내용을 통고 받은 주중소련대사관의 코발

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모택동과 김일 회담에서 중국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면 한인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지만, 아직 남침시기

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만약 1950년 초 국제정세가 유리해지면 남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요약 보고한 내용에서도 재확인된다.211) 이 회담은 만약 

일본군이 투입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중국군도 파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천명

된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모택동과 김일

성이 각각 1949년 5월 14일과 17일에 소련 대사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전달되었

다. 이로써 북한, 소련, 중국간에는 1949년 3ᐨ4월 일찍부터 한반도 무력통일 방
안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다만 그것의 이행은 북한군 전력의 미비,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중국내전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유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인 1949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한 

이후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북한군의 전력이 우세하며, 더욱이 남한이 조국전선

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을 바탕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다”는 무력남침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

세웠다.212)

현 상태로는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남침에 필요 불가결한 우월한 군사

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남침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시각에서 이를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투

쟁을 위한 현안의 과제는 반동체제의 파괴와 전 한국의 통일과제 달성을 위한 남

한에서의 전 인민 무장봉기 확산전개와 향후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한의 힘을 집

중시켜야 한다.213)

이와 같이 소련은 남침을 위한 군사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향후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확산시키고,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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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소련은 남침을 단행할 정도로 군사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었

다. 또한 소련측은 곧이어 북한의 삼척 ‘해방구’ 건설 문제와 옹진반도 점령 계

획 등 제한적인 공격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214)

그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중 남한은 미

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남한에 무기 탄약 공

급뿐 아니라 일본군의 파견을 통해 남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의 대

남 공격은 미국에 의한 대소련 모험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북

의 공격은 남북한 인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직 남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상

당히 강한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였다”는 것이었다.215) 이를 통해볼 때 이때까지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이 승리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었고 반면 김일

성은 남한전력을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이 당시의 상황을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자칫 대남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군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9월 24

일 스탈린은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소위 민주기지를 강화, 즉 남한 내에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소위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한군

의 증강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전달하였다.216) 이는 당시까지 소련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본시각이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편, 1949년 3월 모스크바회담 이후 북한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고 있었다. 

이에 고무된 김일성은 1949년 8월 12일 일시 귀국하는 스티코프 대사에게 대남

선제 공격을 준비해야겠다는 문제를 제안하였다.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또 38도선 분계선 충돌로 인해 북한군의 전력이 우세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더욱이 남한이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

로 무력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217)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인 작전으로는, 즉 옹진반도의 남한측 군대를 격

파하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2개의 연대를 격파하고 옹진반도를 점거하며 그곳을 

기점으로 동쪽 개성(開城)까지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이었으며, 만약 남한측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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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측의 기습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면 남쪽으로 계속 진격해도 무방할 

것이고, 여전히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있다면 방어선을 단축하고 경계선의 방비

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것이었다.218)

그러나 소련은 이에 반대의 입장이었다. 즉 스탈린은 “다음은 8월 12일 면담

에서 당신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의 입장이다. 현 상태로는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남침에 필요 불가결한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남침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시

각에서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투쟁을 위한 현안의 과제는 

첫째, 반동체제의 파괴와 전 한국의 통일과제 달성을 위한 남한에서의 전인민 

무장봉기 확산전개와 둘째, 향후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한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

다”고 스티코프 대사에게 지시하였다.219)

김일성은 대남 공격이 소련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자 38도선에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 건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역시 소련의 반대에 부딪히

자, 또 옹진반도 점령 계획을 제시하였다.220) 옹진 지역의 확보는 장차 공격작전

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선을 120㎞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 역시 북한의 전력이 아직 미비하다는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

다. 그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중 남한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남한에 

무기 탄약 공급뿐 아니라 일본군의 파견을 통해 남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북의 대남 공격은 미국에 의한 대소 모험전에 이용될 수 있고, 셋째, 정치

적 측면에서 북의 공격은 남북한 인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은 아직 남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남한은 이미 상당히 강한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였다”는 것이었다.221)

소련은 군사 작전 면에서 전쟁이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

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소위 민주기지를 강화, 즉 남한 내

에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

한군의 증강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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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련 공산당은 중앙인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1949년 9월 24일 남한공격 시기

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222)

이상을 통해 볼 때 소련은 1949년 9월 시점까지도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소련은 이 시점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

한의 공세로 인하여 미국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단히 유의하고 있

었다.

② 남침지지로의 정책전환

194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서진영은 소련의 원폭 보유, 중국공산정부 수립, 

중⋅소회담 등의 문제로 큰 변화를 맞는다. 미국은 심각한 대공 위기감을 갖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급격히 재무장정책과 대소 강경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

사원조 계획으로서 상호방위원조안을 확정한다. 이 시점 미소관계가 급격히 악

화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때문이었다.

미국은 1949년 9월 3일 미 공군정찰 편대가 일본에서 알레스카까지 정찰하여 

소련의 방사능실험 흔적을 탐지하였고, 그 실험은 8월 29일 무렵 실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223) 소련의 핵 개발은 미국이 더 이상 핵무기의 독점국이 아님을 의

미하는 것이었으며, 소련과 동북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전반적인 대

외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

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소련 중앙인민위원회는 

스티코프에게 옹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하달하였다.224)

질책을 받은 스티코프는 “내무상 박일의 지령에 따라 제3국경경비여단장이 남

한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북에 위치한 주요 두개의 고지를 탈취할 준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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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보자긴 대령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며, 또 10월 31일 

보자긴 대령이 감제고지이며 38선으로의 유일한 연락로인 은파산을 탈취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아울러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련 중앙위는 11월 20

일 재차 스티코프에게 “38선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본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225)

1949년 말의 시점은 미국과 소련이 각기 유럽과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전

략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소련의 대북

한 방침은 선급한 북한의 국지적인 공세로 인하여 사태를 그릇 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복안을 검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소련은 내부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장차 다가올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

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북조선에 있는 해군기지와 공군부대를 폐쇄할 

것.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한 적을 심리적으

로 무장 해제시키며 전쟁이 시작될 경우 우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226)

소련은 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외

적 명분상 소련의 개입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소련은 전

쟁에 대비하여 대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과도 그 문

제를 협의를 하였다. 스탈린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모택

동과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회담을 가지고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장춘 철도⋅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227)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

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 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역할 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

되고 있으며, 또한 소련외교문서에 나타난 선제공격에 관한 김일성의 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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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북한의 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

모택동 회담은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중국 공산정부 수립에 따른 세계전략 재편

과 깊은 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소⋅중 회담 직후 스탈린이 스티코프에 하달한 전문에 의하면, 즉 “모택동 동

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군사력과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도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통보했다”228)고 한 것으로 보아 소⋅중

간에 긴밀하게 북한군의 병력 증강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은 1950년 2월 북한의 추가 3개 사단용 각종 장비, 탄약, 

기재재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1951년도 차관 1억 3,000만 루블을 1년 앞당겨 집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으며,229) 이들 장비의 도입은 1950년 4월 김일성

의 제2차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더욱 촉진되었다.230)

1950년 4월 스탈린은 김일성과의 비공개회담에서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때 스탈린

의 입장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

한 선제 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 하였으며,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

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 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었다.231)

스탈린의 조건적인 수용에 따라 김일성은 5월 13일 모택동을 방문하여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미군과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

하였다. 이날 김일성 일행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모택동은 스탈린에

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232) 모택동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다

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한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리포프(스탈린의 가명) 동지와 그의 측근들은 현 

국제상황이 변하였으므로 남북한 통일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중국동지와 북한 동지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약 북한측과 중국측이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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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미루어 두어야 함. 회담내용

에 관한 사항은 북한측에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임.233)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

의하지만,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김일성 일행은 스탈린의 조건사항인 모택동으로부

터 합의를 얻었으며 그밖에 조⋅중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

기로 합의하고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234)

이렇게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편성 훈련되고 소련에서 공급한 장비로 무장하

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1950년 전쟁직전까지 육군 10개 보

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 규모의 군대로 성장하였다.235)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

록 총참모부에 지시하였고, 결국 총참모장 강건(姜健)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이를 완성하였다. 실전 경험이 풍부

한 바실리에프 중장은 1950년 2월 23일 북한에 도착하여 ‘조선인민군’ 수석군사

고문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236) 예하에 고문단 본부요원과 총참모부 

담당 고문 십여 명이 선발대로 먼저 도착하여 전쟁계획과 북한군 운용계획을 수

립하였다.237) 남침 작전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일자는 6월 25일로 정

해졌다.238)

이 결정과정은 바로 북한이 왜 1950년 6월에 공격하기로 하였는가를 시사해주

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의 보유, 중국과의 유대

강화 문제 이외에도 당시 논의되던 미국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에 자극을 받았

을 것이며, 전 한반도로의 공산통제 확대로 미⋅일 동맹체제의 전략적 가치를 

상쇄하려고 의도하였다.239)

소련이 북한⋅중국과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

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문제였다.240) 북한정권과 소련고문관들은 8월 15일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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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 한국 새 공산정부를 수립하는데 시기적으로 알맞

게 남한 점령을 완료하고 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즉 1950년 6월말에 전면 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

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증원되는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며, 8월 15일 해방 5주

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된 인민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이다.241)

따라서 바실리예프 중장을 비롯하여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공격 직전까지 북한

군에 배속되어 전쟁준비에 참여하다가 북한군의 공격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소련의 개입흔적을 지우기 위해 후방으로 잠적하였다. 이후 1950

년 말까지 평양과 소련 외무성간의 전보교신은 최소한으로 자제되고 있었다.242) 

이를 통해볼 때 소련 역시 전쟁을 통한 대한반도 공산혁명의 의지를 분명히 갖

고 있었고 또 전쟁의 최종결정 단계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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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중국 정세와 중공의 동북아 전략

1) 내전과 중공정권의 수립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극동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중국을 세계 4대강국

의 위치로 끌어올려 전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개입 없이 장개석(蔣介石) 정부가 공산세력을 물리

치고 민주주의에 가장 만족스런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43)

1945년 8월 당시, 중국은 하나의 통일정부라고 할 수 없었다. 국민당 정부의 

권한은 일본이 점령했던 남부 중국과 동부, 서남 지역에 한정되었다. 북부 중국

지역은 공산당이, 동북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어서 양자강 이북으로는 중앙

정부의 거점이랄 것이 없었다.244)

1945년 8월 9일, 모택동(毛澤東)이 일본군 항복 후 그들의 점령지역을 먼저 장

악하려는 의도를 선포한 이래, 주덕(朱德)이 도시 및 교통중심지를 장악하여 일

본군 투항과 군사 장비를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임표(林彪)는 동북지역으로 진입

하여 공산군이 장악하는 지역이 늘어났다.245) 이러한 공산당 측의 조치에 대하

여 장개석은 공산당에 독자적 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항의하였고, 1946년 1월 10

일, 국민당정부와 공산당 사이에 정식으로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국민당 군대가 사평, 장춘, 길림 등의 도시를 점령했고, 6

월 26일 장개석은 정전협정과 정치협상회의의 결의를 파기한 후 공산당의 점령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서 공산당이 반격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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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은 본격화되었다.246)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합의된 정전협정에 의하면 국민당군이 만주의 항복을 

받게 되었다. 1946년 2월 1일, 소련은 국민당 정부와 협정을 맺고 만주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했다.247) 하지만, 소련은 국민당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공산당에 대한 간접적･묵시적 원조를 감행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미 군함의 수송을 받아 대련(大連)항으로 상륙하려 한 국민당군을 막아 

주었고, 1945년 12월 3일 완료예정이었던 자국군의 철수를 1946년 4월 29일까지 

지연시켜 공산당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이러한 작전은 소련이 만주를 떠나

면서 이 지역을 중공에게 넘겨주려는 공작이었으며, 중공의 권력장악을 도와주

는 사회주의 종주국의 역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1946년 4월에는 만주의 90%가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가 결국 장개

석의 즉각적인 만주진공⋅휴전파기를 낳게 했다. 6월 26일 전국적인 내전이 마

침내 시작되었다.248) 중국공산당에서는 항일전쟁기간에 동북지방에 국민당 병사

가 한사람도 없다가 일본이 항복한 후 국민당이 ‘중⋅소우호동맹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하여 동북지방을 접수하려 한다며 이를 “동북인민들의 항일투쟁의 

전취물을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249)

1946년 봄, 동북으로 들어 온 팔로군, 신사군과 동북항일연군은 동북민주연군

으로 재편되었다.250) 동북민주연군은 51만 명으로 병력이 늘어 1947년 9월부터 

50일간의 추계공세를 전개하여 국민당군을 길림, 장춘, 사평, 심양, 금주 등 도시

로 밀어냈다. 이어서 12월부터 3개월간, 동계공세를 취해 사평, 용양, 안산 등 도

시를 점령했다. 1948년 4월 중순, 한국독립당 동북특별당부 위원장 김학규는 만

주가 중공군에게 함락될 형편이라고 전했다.251) 1948년 1월 1일, 동북민주연군은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칭했다.

1947년초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의 대결은 심화되었

다. 내전은 중국전역을 휩쓸어 공산당이 본토를 지배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臺

灣)으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민당군은 중공보다 두 배나 많았고, 병력 

수송에서 미 해군의 지원과 천진과 북경지구 미 해병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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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비와 보급품까지 도움을 받았다. 국민당은 주요 도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252) 국민당군은 훈련과 장비, 기동성과 전투력에 있어서 중공군에 비하면 

훨씬 우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에서 화북으로, 화북에서 화중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 밀려났다. 그 원인은 관료정치의 부패와 군벌제도의 모순이 낳은 

결과로 중공의 기적이 아니었다.253)

국민당군은 미군이 훈련시킨 정예부대를 동북으로 이동시켰으나 이곳에서도 

패배했다. 동북을 둘러싼 전투는 중공의 기동전 전문가인 임표가 지휘했다. 그의 

부대를 송화강을 건너 동북부 만주로 퇴각시킨 후, 1947년 대여섯 번이나 강을 

건너 국민당군을 기습하고 차단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국민당군은 도시 내에서 

고립되었다. 공산군은 화북에서처럼 농촌을 최대한 동원하여 동북을 차지했

다.254) 1948년 10월 19일, 장춘을 점령했다. 이 때 조선의용군 제3지대가 전투에 

참가하고, 장춘 점령 후 이 곳의 위수를 담당했다. 11월 2일 공산군이 심양을 점

령함으로써 만주에서 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다.

1948년 11월 중순, 모택동은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의 역량대비에 근본적인 변

화가 일어나 공산당군이 질적면 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세하다고 선

언하였다. 전국적인 전세는 국민당군이 290만 명으로 약화되고, 중공군이 300여 

만 명으로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9년 1월 21일, 공산군이 북평을 점령한 

후 국민당의 패배가 현실화되었다. 1949년 말이면 공산당 군이 400만 명, 1950년 

450만 명에 이르렀다.255) 스탈린이 중공군의 도강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4월 23일, 모택동군이 양자강을 넘어 남경을 함락시켰다. 국민당이외교 

면에서 아직도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국민당군의 장거리 폭격이 때때로 상해

를 진동시켰으나, 1949년 5월 27일 공산군은 상해를 장악하였다. 장개석이 대만

으로 피신함으로써 국공내전이 사실상 공산측의 승리로 종결되었다.256)

중국의 곳곳에서 미국인들과 군사고문단이 서둘러 떠났다. 이제, 중국에서 미

국과 소련의 지위가 거의 정반대로 바뀌었다. 1949년 8월 5일, 미 국무부의 ‘중

국백서’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서 실패하였음을 반영한 것이었다.257) 1949년 12월 

8일, 장개석 정부는 대북(大北)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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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지도자들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9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평에

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 준비회를 개최하였다. 9월 21일부터 중국 각지 대표 

662명을 참가시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북경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

위원회 선거, 정부조직법, 국기, 수도 제정을 논의했다.258) 1949년 10월 1일, 모택

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주석에 취임했다. 10월 19일,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를 창설해 인민해방군과 기타 무장집단에 대한 관할과 지휘

를 담당케 했다.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고강(高崗)이었다.259)

결국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모택동은 1949년 4월 양자강 도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자 자신감을 가졌으며 미국을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간주했다. 중국 공산당은 내전을 통해 형성된 모택동의 인민전쟁전략이 강대국

의 군사개입 없이 중국혁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공산화는 물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김일성이나 박헌영 등이 

6⋅25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260)

2) 중공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인식

1949년 10월 2일, 소련은 중국정부 승인을 발표하고, 광동(廣東)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하

였다. 국민당 정부는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다.261)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공산정권을 승인한다면 민주주의 진영에 정신

적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262) 1950년 1월 6일, 영국정부는 중공을 승

인했다.

공산당은 거대한 중국을 장악했지만 이를 통치하는데 있어 군사적으로나 정치

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였다. 아직 내전이 종결되

지 않았고 국가적 기틀이나 경제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광동, 광

서, 사천, 귀주(貴州), 운남, 서강(西康) 등의 대부분 지역과 산서, 호남, 호북성 일

부지역, 대만과 해남도를 비롯한 연해 도서지역 등 전 중국의 약 1/3 가량이 국

민당 정부 아래 있었다. 공산당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국민당 잔여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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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항을 하고 있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4월까

지 전쟁을 수행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물가가 폭등해서 국가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중공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켰기 때문에 1949년 12월, 모택동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

린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 회담하면서 평화를 보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이 전쟁 전 수준의 경제회복과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3년 내지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63) 이처럼 중국은 

공산정부가 수립된 후 경제복구, 토지개혁, ‘대만해방’, 반공세력 토벌, 티벳 점

령264) 등의 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경제복구였다.265)

중공군은 ‘대만해방’을 위해 1949년 10월 25일, 제3야전군 예하의 제10병단 소

속 제28군단, 제29군단의 1만여 명으로 하여금 국민당 전진 방어기지인 금문도

(金門島)를 공격했지만 국민당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중공군의 수송수단 미비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이듬해도 중공은 국가전략의 목표로 ‘대만해방’을 삼았다. 

이를 위해 1950년 3월 1일, 화동군구(華東軍區)를 새로 창설하였고, 1951년 하반

기쯤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었다.266) 이러한 구상이었으므로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모택동은 중공이 대만

을 해방시킨 이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중공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49년 5월, 주은래(周恩來)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에게 원조요청을 포함한 사실

상의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공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방문하기 

직전 모택동은 외교정책에서 소련측에 ‘의지할’ 것을 발표했다. 1949년 6월 30일, 

‘인민민주전선에 관하여’라는 연설에서 모택동은 “우리는 일방(소련)으로 경사해

야 한다. 모든 중국인은 예외없이 사회주의나 제국주의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제3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

다”고 대소일변도 노선을 선언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달성한 공산주

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내적 필요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즉 그

는 중공이 분명히 소련진영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외교노선의 제1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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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우호관계를 기초로 공산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다.267)

내전을 거치면서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중국대륙은 여전히 각 지방에서 활동

한 군부의 영향력이 컸다. 동북지방에서도 동북군사령관 겸 정치위원이었던 고

강은 내전 당시부터 만주지역에 세력기반을 구축하여 중앙당을 무시하고 소련과

의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산당 정부수립 후 중앙집권화 정책에 

도전하는 세력들이었다.268) 그렇지만 고강, 요수석(饒潄石)를 중심으로 한 만주

지역 세력들은 친소 경향을 띠었기 때문에 중공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다르지 않

았다.

1949년을 지나면서 중⋅소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 초

청인사들에게 국민당과 투쟁할 때 지원하지 못한 소련의 실수를 사과하고, 중국

의 경제재건과 공군력 증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에 합의했다. 1950년 2월 14일 

모택동 중공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지 2개월 후, 주은래 수상 겸 외상이 모스

크바방송과 북경방송을 통해 중⋅소조약 체결을 정식 발표하여 미국과 극동 각 

국을 비롯 전 세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269) 중국측 입장에서는 5년간 3억 달러

의 차관, 방위공약을 얻어내는 대신 몽골뿐만 아니라 북부와 서북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속적인 반식민지적 활동을 감수하는 굴욕적인 것이었지만,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연대, 미국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270)

이러한 소련일변도 정책은 중공의 대외정책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련은 중공을 강력한 위성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271) 그 결과 1950년 5월 1일, 유소기(劉少奇)의 메이데이 연설에서처

럼 중⋅소동맹조약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은 국내건설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272)

다만, 중공측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일본과 북중국을 잇는 

교두보로 이해했다.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오랜 꿈을 가졌다고 인

식했다.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공이 베트

남을 지원했던 것처럼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항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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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북지역에서 9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과 함께 투쟁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

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

이 군사고문단을 보내고 군수품을 지원하는 데에 중공은 불개입 입장이었다.273) 

소련이 북한과 몽골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 중공은 동남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 중공은 북한에 개입하기보다 베트남의 호찌민을 지

원하여 경제원조, 무기원조,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다.274)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측의 승리가 한국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고 말하였지만,275) 중국이 소련의 정치 혹은 군사, 경제적인 범위 내에 들어간 

사실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동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월 말경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유엔에서 중국대표로 대만정부를 대신해서 중

화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나, 중소동맹협정 체결로 세계 냉전이 본

격화되었고 아시아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 곳이 한반도였다.

소련이 한국을 아시아에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서 이용하

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상황은 북한측이 남침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한국

은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내에서 지반을 다지기 전에 한국의 분단상

태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6)

2. 중공과 북한과의 군사관계

1) 군사교류와 조선의용군 입북 경위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과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리적 정치적, 군사

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일제시기에도 좌우익세력을 포함한 한국

의 독립운동세력은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직접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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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에서 국공내전

을 거쳐 중공정권이 수립된 후에, 그들이 친북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남한측은 

중국과 유대가 상실되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중국에는 일제시대 일본의 핍박을 피해 이주해 

살고 있던 많은 동포들 외에 ‘중경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이나 모택동과 같이 

항일투쟁을 하였던 조선의용군, 일본군으로 복무하던 한인 병사가 있었다. 이들

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중경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 중국에 있는 일본군에 학병

이나 징병으로 끌려간 한적(韓籍) 사병들을 광복군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때 한적 사병의 우대와 이들을 무기와 함께 광복군

으로 인계해 달라고 국민당측에 요청했다. 이후 1945년 10월말에 이르면 한구

(漢口), 남경, 항주, 상해, 북평 등 주요 도시에 한국 광복군잠편지대(光復軍暫編

支隊)를 설치하였다.277) 나아가서 건국 후 만주지역의 군관학교를 통해서 국군

장교를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에 참가하여 만주

에서 근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김구는 그를 따르는 청년 8명을 국

민당군 북평행영(北平行營)으로 파견하여 만주에서 소련화한 조선인활동에 관한 

현지 정보를 획득하거나 또는 북한인을 중공군 휘하로부터 귀순시키려는 국민

당군의 선전전을 원조하려고 하였다.278) 그러나 미군정이 ‘중경 임시정부’를 공

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좌익과의 대결 속에 그 역량이 중국지역으로 미치

지 못해 큰 성과는 없었다.

만주군에 복무했던 자들은 원용덕, 정일권을 중심으로 교민의 보호를 위해 동

북대한민국보안사(東北大韓民國保安司)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이한림⋅최창언⋅

최주종 등은 1945년 말에 귀국했고, 김석범⋅이규동 등은 1946년 4월 제2진으로 

귀국했다. 열하에서 해방을 맞았던 박정희⋅신현준 등도 미 군정의 개별입국 방

침에 따라 1946년 6월 귀국했다.279) 이처럼 광복군이나 일본군 출신은 국내로 귀

환하였으나 조선의용군 출신의 경우는 만주지역에 남아 있는 인원이 많았다.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북한입북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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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과 김일성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북한으로 입국했다. 1945년 8월 11일, 화북

에서 대일항전을 하고 있는 조선의용군은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으로부터 조선진

군을 명령하는 연안총부 명령 제6호를 받았다. “소련 붉은 군대에 배합 …… 조

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나는 ……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 부사령원 박효삼, 

박일우에게 즉시 …… 동북으로 출병하며 …… 조선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수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에 따라 조선의용군은 무정의 인솔 아래 동북으로 향했

다. 연안에 있던 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조선혁명군 군정간부학교 요원들은 고북

구, 열하를 걸쳐 심양에 도착했고, 태행산에 있던 의용군 300명, 신사군에 있던 

70여 명 등은 산해관을 넘어 10월말 심양에 도착했다.280) 김두봉, 무정 등 일부 

간부만 압록강을 넘어, 12월초 평양에 도착하였다.281) 당시 북한에서는 연안파들

이 언제 귀국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김일성 세력에게 견제를 받았다.282) 

북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조선의용군은 입북이 지연되는데다가 제2차 국공내전

이 발발하면서 입북을 미룬 채 부대를 몇 개의 지대로 확대 개편되어 만주지역

에서 ‘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기반으로 동북지역에 세력

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조선의용군이 모두 중공 산하인 동북민주연

군과 동북군구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그들의 독자성이 제한되자, <표 2－13>처

럼 박일우, 이상조 등 많은 간부들이 입북하였다.283)

<표 2－13>  1945∼1946년 조선의용군 입북자284)

시  기 입    북    자 비 고

1차 입북자

명단

(1945년말)

김두봉, 최창익, 한빈, 방우용, 고봉기, 김민산, 진반수, 박부, 

홍순관, 하양천, 장진광, 허정숙, 김영숙, 장수련, 무정, 박효삼, 

김창만, 이춘암, 주춘길, 유신, 김세광, 손달, 양계, 이림, 김한

중, 이지강, 이철중, 장중광, 장중진, 장지민, 장지복, 진국화, 

최봉록, 최영, 하진동, 왕련, 김철원, 풍중천 등

2차 입북자

명단

(1946년)

박일우, 이익성, 이권무, 조렬광, 김웅, 이상조, 김연, 이근산, 

공호, 박훈일, 최명, 한경, 김택, 장평산, 이덕무, 이대성, 김신, 

김흥, 이명선, 최계원, 이동호, 윤지평, 구재수, 김오진, 김수만, 

유원천, 김종원, 김병권, 김병헌, 이원영, 조병룡, 채국반, 이명, 

이유민, 왕자인 등

개별 입북

(소수병력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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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한 연안파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득세하기를 바라지 않은 소련군

정이 견제해서 밀려나 있었으나,285) 북한 정규군 창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안

파로 북한군 요직에 앉게 된 자는 무정(보안간부훈련대대부 포병사령관), 박효삼

(보안간부학교장), 유신(보안간부훈련대대본부 작전처장), 김세광(내무성 국장), 이

림(민족보위성 간부국장), 장지복(동해안 방어사령관), 하진동(포병학교장), 김철원

(탱크사단 참모장), 이익성(나남보안훈련소 참모장), 김웅(1사단장), 김연(766부대 

참모장) 등을 들 수 있다.286)

조선의용군계열 외에 만주지역에는 일부 한국독립당 계열로 활동한 조선인들

도 있었으나 1946년 4월말, 하얼빈 시내에 있는 국민당계통의 조선족 무장부대 

1개 중대가 조선의용군 제3지대로 넘어온 것처럼287) 점차 공산당 측에 가담한 

경우가 늘었다. 국공내전이 공산당에게 유리해짐에 따라 만주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 규모가 한 때 중공측에서 20만 명에 

이른다고 선전하기도 하였으나 최소 3∼4만 명, 최대 1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288) 1949년 3월, 미국 측은 만주에서 중국 공산군에 복무하거나 훈련 

중인 여타 조선인 부대가 당시 북한군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들을 능가한다고 평

가하였다.289)

한 때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중국내전을 전투경험의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는 기사도 있었고, 1947년 6월부터 1948년 6월까지 10만 명 가량의 북한 병사가 

내전에 참가하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부인되고 있다.290) 

국공내전시기 북한은 만주지역의 중공군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기지 역할로 중

공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1946년 7월 하순, 중공의 동북국(東北局)은 주치리(朱治

理)와 초경광(肖勁光)을 평양에 파견하여 평양에 동북국주조선판사처(東北局駐朝

鮮辦事處)를 조직하였다.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 평양리민공사(平壤利民公司)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했다. 이 기구는 경제, 북한거주 중국인문제 등을 다루었지만 군

사적 역할도 컸다. 1946년 하반기 국민당 군대가 남만주로 진격해 오자, 중공군

은 안동과 통화에서 철수하면서 18,000여 명의 부상병, 군인가족, 군수지원 병력

을 북한 영내로 철수시켰다.



제3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203

1946년 국민당군이 심양⋅장춘에 이르는 철로변의 대도시와 주요 교통로를 점

령하자, 안동→신의주→남양→도문, 통화→집안→만포→도문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로와 대련→남포, 나진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선을 통해 1947년 7개월 

동안 21만 톤, 1948년 30만 톤 이상의 물자를 만주로 수송하였다. 또한, 북한이 

2만 톤 이상의 물자를 직접 지원하였다.291)

1948년 11월 2일, 중공군이 심양을 점령함으로써 만주지역 국공투쟁에서 공산

당이 승리하였다. 이 무렵부터 모택동은 북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겼다. 마

침,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철수할 무렵이어서, 북한도 무력 증강을 크게 강조한 

시기였다. 국공 내전이 끝날 무렵, 김일성은 조선인이 국민당군과 전투에 참가했

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292) 

모택동은 중공군이 중국을 완전 장악하기 전, 그리고 병력을 재편하기 전, 중

국에서 활동하였던 한인병사들을 북한으로 넘겨주었다. 동북지역에서 공산정부

의 수립은 1949년 8월 26일, ‘동북인민대표회의’에서 정식 발표되었고, 고강(高

崗)을 비롯한 정부위원 52명이 함께 발표되어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293)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그들은 정규군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1949년 10월 중순, ‘중공중앙동북국’에서 동북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시정방침에 

관한 건의에서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정규군대를 건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 내

용으로 당시 각급 군사조직을 신속히 정규군화하고 근대화할 것, 군대조직상의 

정규 편제와 제도를 확정해 무조직과 유격습성을 극복할 것, 각급 정부에서는 

잉여 군인과 제대군인의 안치에 주의하여 그들을 조직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할 것 등이 있었다.294) 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북경에

서 중국공산당 7기 3중전회를 개최할 때, 섭영진은 “인민해방군 재편문제에 관

하여” 보고하고 전국적인 군대감축을 추진했다.295)

중공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북한과 이미 통상조약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는 설이 제기되어, 유엔한국위원단도 중공이 한국문제에 개입하여 만주에 있는 

중공군이 북한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설을 지적하였다.296) 심지어 중

공이 소련과의 비밀협정을 통해 북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을 인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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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94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의 기간

중 만주로부터 무기 및 병력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주장되었다.297) 실제

로 그러한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북한군을 강화시키려는 방안 가운데 만주에 

있는 조선족 5개 사단을 북한군의 기간 병력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구체화하여 1949년 1월 하얼빈 회담에서 ‘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인 부대를 1949

년 9월말까지 3차에 걸쳐 28,000명을 북한으로 송환시킬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298)

중국에 있는 조선적 병사의 입북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49년 4월말,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대사에게 무기 장비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김

일을 중국에 보내 모택동에게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인 부대를 북한으로 파

견해 줄 것을 요청할 때부터로 보인다. 1949년 5월, 김일성의 특사 김일이 북경

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조선족부대의 북한군 편입을 제기하였다.299) 

모택동은 각각 1만 명 규모의 조선인 2개 사단을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그 배경에는 내전 중에 방대해진 군대를 해산할 필요도 있었다. 또한, 

당시 중공군 가운데 조선족이 비율이 다른 소수인종보다 높았다. 동북 지역에서 

전체 소수인종의 경우 32명 중 1명이 중공군에 입대하였으나 조선족은 17명 중 

1명이었다.300)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합의에 따라 중공군에 참가하여 봉천과 장춘에 배치되어 

있는 2개 조선인 사단 사령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연락 수단이 확립되었다. 그리

고 봉천과 장춘에 있는 조선인 사단은 김일성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투입한다

는 것이다.301) 그 후 1949년 7월 중순, 김일성은 중공군의 조선인사단을 북한지

역으로 전환배치한다는 결정을 수용했다.302) 이들의 북한군으로 편입은 ‘조선인

민군’ 창건 후 북한군의 양적 팽창과 전투력 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미군측은 북한군과 만주 주재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연락이 꾸준히 있었고, 

군사 장비가 압록강을 넘어 유입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303)

1949년 7월부터 조선족 부대가 입북하기 시작했다. 제164사단에 소속된 병사

는 7월 24일, 함경북도 나남시에서 북한군 제615군으로 편입되었다.304) 6월 29일, 



제3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205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후 이동한 것이었다.305) 입북한 조선족 병사들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조국 앞에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에 입대한다”고 선서를 했다.306) 이미 1949년 9월 초, 1949년 8월 1일

까지 약 10만 명의 무장한인이 중공에 의하여 만주로부터 북한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307)

1950년 1월 22일, 김일성은 김광협 등을 중국에 보내 항일전쟁과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조선국적의 병사를 추가로 귀국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섭영진(聶榮臻) 

참모총장 대리가 김광협과 이를 협의하고 중공 중앙의 비준을 거쳐서 중공군 중 

14,000명을 무기와 장비를 휴대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308) 1월 31일, 중공은 

티벳을 제외한 중국 본토의 해방을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공이 군사비 지

출과 군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다.309) 

1950년 4월, 북한군 제12사단은 중공군 15사단과 156사단으로 입국한 한인병사

들로 원산에서 편성되었다.310) 북한으로 입북한 중국공산당원들은 1950년 5월 17

일부터 6월 5일까지 북조선로동당으로 전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311) 이러한 북

한군의 증강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증대시켰다. 이들의 규모는 63,000명에 이

르러,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전쟁 도발 결심과 전쟁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결

정적 요인이 되었다.”312)

2) 북한의 남침 계획지지

중국의 전통적인 방어전략을 이어받아서 모택동은 “타국이 침범하지 않으면, 

이를 치지 않고, 타국이 침범하면 반드시 친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

必犯人)”는 방어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였다.313)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한반도통일문제가 한반도 내부 사안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통일을 

실현하든지 이는 모두 남북한 인민들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며 외부세력은 한반

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314)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 그들은 북한정부

가 남침하려는 계획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1945년부터 전쟁시기까지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혹



제 2 장  미⋅소⋅중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206

은 경제적으로 소련 중심이었다. 그러나 중공의 역할도 중요한 변수였다.

중공 정권이 수립되자 1949년 10월 6일, 북한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북

한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군이 북한으로 귀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인민

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어서 중국인민이 미국을 몰아내듯이 조선

에서도 그들을 쫓아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15)

이미 1949년 5월, 김일과의 회담에서부터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적극

적으로 지지하였다. 물론, 그는 그 해 남한에 대한 공격은 삼가하도록 권했고, 

다음 해라면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국내문제로 매

우 바쁘고 어수선한 상태이므로 북한에 대해 성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중국의 중요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316) 

그러나 모택동이 한인 병사를 인도하는데 동의하였고, 그들의 ‘중요한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은 김일성의 남침의사에 대해 아직 확실한 지지

를 나타내지 않았던 스탈린보다 김일성에게 적극적인 것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다. 그 후에도 모택동은 “북한이 한국 전체를 해방하고자 하는 염원을 지지했으

며, 또한 중국 혁명이 완성되면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북한을 돕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러한 지지는 중국이 전쟁 이후 참전 명분으로 사회주의적 

연대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군이 북한영토를 침범한다면 중

국안보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317)과는 달리 적

극적인 전략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모택동의 독자적인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949년 8월 진해에서 열린 

이승만․장개석 회담에 근거하여 국민당 정부에 공군 혹은 해군기지를 제공할 

것이나 협약설이나 극동지역에서 반공기구로서 태평양동맹의 추진이 구체화되는 

시점 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318)

이러한 모택동의 지지 약속은 남침을 계획하는 김일성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

다. 1950년 1월 17일, 북한 외상 박헌영이 주최한 소련과 중국대표와의 만찬석상

에서 김일성은 남침문제를 제기하면서 모택동이 중국에서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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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19) 1950년 3∼4월에 스탈린도 김일성과 대담에서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해방되어 조선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긴급사태 때에는 군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

한의 남침전쟁을 승인하였다. 이 때 스탈린은 남측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

려면 중공지도부의 지지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미군이 개입하면 

반드시 모택동과 상의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강조하

였다.320)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에게 

스탈린과 회담 내용을 보고하면서 남측에 대한 침공계획을 알렸다. 비록 모택동

은 이에 대해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14일 김일성에게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음날인 15일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제1단계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2단계로 평화통일에 대한 대남제의를 하며, 3단계로 남한측의 평화통

일 거부 후 전투행위를 개시한다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북한군이 속전속결로 행동해야 하며, 주요 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되며, 각 사령관과 병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도시를 우회하지 말고 군사력을 집중하여 적군을 신

속하게 궤멸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해방시킨 이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중국

과 북한 양국의 공동의 혁명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의하며 아울러 필요

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택동은 만약 미군이 직접 참전을 하게 된

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 중공군을 배치하는 것과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

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모택동의 의견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받아들

이지는 않았다.321)

김일성은 모스크바가 이미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북

경에 온 것은 단지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모택동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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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겼다. 김일성은 북경을 떠난 이후 모택동

과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소련의 원조 물자가 중국 동북철로를 통해 

북한으로 운송되지 않았고,322) 중공 측에 전쟁의 시작 시간마저 알리지 않아 심

지어 모택동은 외국 신문을 통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했을 정도

였다고 한다.323)

그러나 1950년 5월 회담에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동북부에 군사력을 증강시

킴으로써 미군이 개입시 군대를 보내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1950년 초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하고 있을 때, 모택동은 중공군 제4군 산

하 10만 명의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서둘러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월과 4월에 각각 중국의 남부지역과 해남도의 점령임무를 완료한 제4야전군 산

하 제42군단 6만 명과 제5기갑사단 1만 명을 중국 동북부지역으로 배치하였다. 

1950년 4월 동북지역을 순시하면서 주덕이 “장병들에게 경계를 결코 늦추지 말

라, 여러분들은 항상 침략자들을 쓸어버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324)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다시 6만 명의 병력이 동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에 40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였다.325)

이러한 병력증강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과

의 국경선을 지키려는 데 있었으나 중공이 북한이나 소련에게 북한을 지원할 준

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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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성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117) ｢프라우다｣(1949년 9월 25일자),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 349 재인용.

118) 스탈린은 1951년 10월 6일 프라우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계획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다양

한 폭발력을 지니는 핵폭탄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프라우다｣(1951년 10월 6

일자),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 349 재인용.

119) 乾一宇(譯), 앞의 책, p. 34. 소련도 최초의 핵폭탄 운반수단은 TUᐨ4폭격기였다.

120) 당시 군사조직 개편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정책 영역의 최고입법기관은 소련최고회의, 그리고 

최고 집행기관은 소련장관소비에트였다.

121) 이하 소련군 지휘부 및 군 조직의 재편 내용은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52ᐨ369의 내용
을 중심으로 정리 보완하였다.

122) 1947년 3월까지 무력부 장관에는 스탈린이 재직하였으며, 1947년 3월부터 1949년 3월까지, 그리

고 1953년 3월부터는 불가닌이, 1949년 4월부터 1953년 3월까지는 바실리예프스키(Vasilebvsky)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123) 1945ᐨ1953년 정치 총지휘부장은 쉬킨(Shikin), 크라이뉴코프(Krainyukov), 쿠즈네쪼프(Kuznetsov) 등

이었다. 각 군종별 정치지휘부는 1953년 국방부로 통합된 이후 해체되었다.

124)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52ᐨ253.
125) 독소전 개전 직후 소련내 군관구는 프리발틱, 서부 키예프, 레닌그라드, 오데사, 아르항겔스크, 

북카프카즈, 자카프카즈, 모스크바, 프리볼즈예(볼가), 중앙아시아, 우랄, 시베리아, 자바이칼, 하

리코프, 아룔(오를로프), 극동전선 등 총 16개였다.

126) 소련극동군은 제1극동전선군, 제2극동전선군, 자바이칼전선군, 태평양함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5군은 제1극동전선군의 동측방을 담당한 조공부대로 동만주 일대의 일본군 방어지대를 돌

파한 후 왕청(汪淸)⋅도문(圖門)⋅연길(延吉) 방면으로 진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1947년 5월 

자바이칼ᐨ아무르 관구를 근간으로 극동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극동군총사령부에는 극동 군

관구, 프리모르예 군관구, 태형양 함대, 아무르 군사소함대 등이 소속되었다. 1953년 4월에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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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전체가 단일의 극동 군관구로 통합되었다.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53ᐨ354.
127) 1946년 2월 바라노비츠군관구와 민스크군관구가 백러시아군관구로 통합됨에 따라 군관구의 수

가 31개로, 그리고 군사력 감축과 관련하여 일부 군관구들이 해체되어 1946년 10월에는 총 21

개로 감소되었다.

128) 항상적 작전요인이란 후방의 안정, 군대의 사기, 사단의 양과 질, 군대의 장비, 지휘관의 조직 

능력 등이었다.

129)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55ᐨ356.
130) 1944년 1개 사단은 총 419대의 차량, 견인차량 및 장갑차를 보유하였다. 

131) 이 시기 전차사단 및 기계화사단들은 보다 강력한 장갑력 및 화력, 기동력을 갖춘 신형 中型 및 

重型 전차와 과거에는 보유하지 않았던 수륙양용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소련군사정책, 1917

ᐨ1991 , pp. 357ᐨ358.
132)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58ᐨ360.
133) 폭격항공부대로 구성된 장거리항공은 다양한 기종의 폭격기들을 보유하였는데, 상당수의 폭격

기들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고 실전 배치되었다. 공정수송항공은 수송공정항공으로, 그리고 

그 후 수송항공으로 개칭되었다.

134)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60ᐨ363.
135) 전쟁결과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등 발트3국, 핀란드의 일부 영토, 몰다비아 

등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김학준, 러시아사 , pp. 304ᐨ306.
136) 이 시기 장교요원 양성에 공헌이 컸던 교육기관으로는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레닌군정치아카데

미, 기갑아카데미, 제르진스키 포병아카데미, 주코프공군기술아카데미, 모자이스키 공군기술아

카데미, 공군아카데미, 키비세프공병아카데미, 군통신아카데미, 해군아카데미 등이 있었다. 한편 

작전 수준에서의 지휘관 및 참모요원의 양성은 총참모부아카데미에서 담당하였다. 소련군사정

책, 1917ᐨ1991 , p. 365.

137) 소련군사정책, 1917ᐨ1991 , pp. 366ᐨ369.
138) 李景珉, 朝鮮現代史の岐路ᐨ八.一五から何處へ , 平凡社, 1996, pp. 321ᐨ322.
139) 치스챠코프는 1900년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볼세비키 혁명때 적군병사로 가담하였으며, 독⋅

소전쟁시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제25군사령관으로서 북한점령 초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1947년 3월 코르트코프로 교체되어 북한을 떠났다.

140) U.S.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1946. 6. 20일자).

141) 소련군 북한 진주 상황은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ᐨ미소일간의 전략대결과 전시외교 비사
(1941ᐨ1945) , 1994, 동산출판사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ᐨ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분
석 :해방ᐨ1948. 12｣, 현대북한연구 , 1999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본 항에서는 이들

의 연구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142)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13, p. 117.

143)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29.

144) 38선 분할의 역사 , pp. 237ᐨ238.
145) 스탈린이 보유한 주요직책들로는 당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정치국원, 인민위원회의 의장, 국가

방위원원회 의장, 국방인민위, 무력성장관, 소련군최고총사령관 등이었다. 이러한 지위와 위상

이 말해주듯 소련의 모든 대외정책은 그의 절대적 권한 내에서 결정 집행되었다. ｢소련의 대한

반도 정책｣, p. 115.

146) 38선 분할의 역사 , p. 238.

147) 38선 분할의 역사 , pp. 239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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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8선 분할의 역사 , pp. 240ᐨ241.
149) 38선 분할의 역사 , p. 243.

150) 38선 분할의 역사 , pp. 244ᐨ245.
15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고려대학교 정외과박사학위논문, 1994. p. 209.

152) 국토통일원(역), 치스챠코프, ｢제25군의 전투행로｣, 조선의 해방 , 1987, p. 58.

153) 소군은 이에 앞서 10월 12일 치스챠코프와 참모장 펜코프스키 연명으로 ‘북조선주둔 소련 제25

군사령관의 성명서’로 북한의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키고 모든 무기를 압수하였다.

154)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p. 223.

155) 38선 분할의 역사 , p. 336.

156) 로마넨코는 제25군부상령관 겸 소비에트민정의 사령관으로서 구체적인 점령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제25군 군사회의의 군사위원이다. 1946년 7월에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비

밀리에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한다.

157) 국토통일원(역),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ᐨ1980 , pp. 124ᐨ126.
158) 스티코프는 1907년에 출생하여 레닌그라드의 노동자로 일라면서 1929년 직업기술학교를 졸업

하고 1929년에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39년 스탈린이 레닌그라드 시찰 때에 

발탁되어 일약 승진하였고, 1938년 소련⋅핀란드전쟁 시 제7군 군사회의 정치위원으로 참전하

여 정치공작원으로서의 수완을 인정받았다. 그는 미⋅소공위 소련측 수석대표를 역임하였고 북

한정권 수립이후에는 주북 소련대사로 북한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159)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33.

160) 치스챠코프의 포고문 일자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편이다. 미군이 발행한 최초의 포고문이 

9월 7일부라고 되어있는 것도 진주직후 9월 8일에 의한 것처럼 치스챠코프가 평양에 도착한 8

월 26에 최초 포고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 pp. 57ᐨ58.
16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30, 소련 제25군 사령부내에 설치된 기관은 ‘소비에트민정사령부

(Soviet Civil Administration)’였으며, 이점에서 미 군정(U.S. Military Government)과는 달리 ‘소군정’

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으나 민정이라는 개념은 군대에서 민간 관련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정 역시 군정장관 밑에 민정장관을 두고 있었다. 서주석, ｢한국 국가체제의 

형성과정 :제1공화국 국가기구와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1996, p. 68.

162) 치스챠코프는 이날 “1) 8월 26일 20:00시를 기하여 평안남도에 대한 일본통치권은 소멸하고 조

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 정권이 인계된다. 방송, 통일, 전화, 철도, 

공장, 은행의 각 기관은 즉시 인민정치위원회에 접수된다. 2) 일체의 일본인 관리는 물러날 것

이며 당분간 관사에 거주함은 상관없다. 일본인들 중에서 조선인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자

나 기술자는 현상을 유지하며 일본인들의 거류문제와 취직은 동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발

표하였다.

163)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ᐨ1947(N. Y. : Berg, 1989), p. 96.

164) 소비에트민정을 지칭할 때는 소비에트민정으로 25군, 소비에트민정 그리고 지방의 위수사령부

를 포함하여 북한주둔 현지 소련점령기를 통칭할 때는 소군정이라 한다. 당시 북한 문헌들에는 

쏘련민정⋅쏘련민정부⋅쏘련군 민정사령부⋅쏘련 민정관리국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pp. 224ᐨ225.
165)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p. 141ᐨ142. 이 사령부 직위표상에는 후임자들 가운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66) 레베데프 소장은 치스챠코프 밑에서 소련 적군 제25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겸 참모직을 수행했

다. 제25군 군사회의 군사위원이었고 정보조직 내무성 및 사법기구를 관장하였다. 1947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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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로마넨코에 이어 소비에트 민정의 사령관을 맡았으며, 소련측 대표로 1, 2차 미소공위 회

담에 참석하였다. 그는 소련측 수석대표 겸 제25군 정치위원인 스티코프의 주요 참모였다. 

167) 샤닌은 펜코프스키에 이어 제25군 사령관 참모장으로 있었다. 또 제25군 군사회의 의원이자 미

소공위대표였으며, 스티코프의 참모장을 맡았다.

168)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p. 226.

169) 이그나체프는 소비에트 민정의 부사령관으로서 정치담당이었다. 북한 정치의 상당부분이 그에 

의해 전개되었고, 민주당의 창달을 허용하고 주도하였다. 스티코프와 함께 점령이 끝난 다음에

도 북한에 남아 소련대사관의 참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170) 발라사노프는 제25군 사령관의 정치고문으로서 소련정보기관의 평양 책임자임였다. 미소공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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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광복 직후의 무장세력

1. 치안대와 적위대

해방 직후 북한에는 치안유지를 자처하면서 자생적인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

다. 즉, 민족주의 계열의 ‘자위대’(自衛隊),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치안

대’(治安隊), 소련군 진주 후 각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성 된 ‘적위대’(赤衛隊) 

등 3계파의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자파의 세력 확장과 주도권 쟁탈을 벌여나

갔다. 각 지역의 무장력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북한에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무

장력이 필요하다는 공산당의 기본 정책노선에 따라 무장조직에 착수하게 된다. 

2년 6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소련의 지원과 지도로 대규모의 북한 정규군을 창설

하였다.1) 소련군은 친소세력을 위주로 치안을 담당하면서 38도선 경비임무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북한 무장병력의 정비와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소련군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등의 빨치산파는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면

서 군대 장악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정권과 국경을 유지한다는 임무외

에 정권장악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을 중심으

로 하는 정치체계의 주요 기반이었으며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 

소련 군정이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조만식(曺晩植)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북한 지방에서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사회 질서와 치안 확보를 위하여 

자위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현준혁(玄俊赫)을 비롯한 국내 공산주의자들도 소련

군에 호응하여 공산당의 조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제 3 장  북한군의 창설

226

민족진영의 활동은 해방 초기부터 좌익계인 치안대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련군정의 직접적인 방해 공작에 부딪치게 되었다. 무장단체들은 서로 대립하

여 주도권 쟁탈을 야기하는 등 정국은 극도로 혼란해졌다. 

소련 군정은 자생 무장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金日成)

이 소련에서 각 도청 소재지마다 적위대를 편성하여 무장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소련군정을 대리하여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3) 이들은 소련군 정치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경찰관서를 접수하여 일본 경찰의 무기를 소지하고, 

각 도․시․군․면․리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우익계의 활동에 압력을 가

하여 짧은 기간 안에 북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적위대는 소련군 정치사령부의 

지시아래 소련파 공산세력을 확대하자 모든 민족주의 우익세력은 약화되어 

갔다.

김일성 등 빨치산파는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국내 공산

주의자들보다도 소련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그는 하

바로프스크(Khabarovsk) 시절 제1극동전선군 사령관 메레츠코프(Meretskov, M.A.), 

군사위원 스티코프(Shtykov, T.F.)와 자주 만났으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나 집단군 레베제프(Nikolai. G. Lebedev)와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

다. 김일성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 쥬다노프와의 토론에서 “우리

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지이다. 소련이 앞으로 국

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조선문제가 조선인민의 이익과 의사

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4)

소련군사령부는 소련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지역에 새로운 당 중앙 지도기관

과 정규군을 구성하여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에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김일성 등 빨치산파들이 ‘공산주의의 핵심’을 자처하며 급부상 하였다. 그들은 

해방 직후 북한사회에 등장하였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결속력과 응집력

이 강한 단체이었다.

국내파 세력은 1945년 9월 28일 현준혁이 적위대원에게 암살되면서 급격히 약

화되었다. 소련 정치사령부의 조종과 국내파 공산당 지도자 장시우(張時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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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받은 적위대원에 의해 피살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공산당을 조직하는 한

편 민족진영과 합작하여 조만식을 지도자로 추대하였고 자신은 배후로 물러나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일성 일파가 입국하기 전에까지 그의 국내 지

지기반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당시 현준혁의 정세인식은 다음의 성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지식과 능력이 없는 노동자나 빈농들이 정

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건

국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민족문제 해결과 독립국가 건설에 유용한 식견과 경륜

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계급과 당파를 초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다음 단계에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었다.5)

현준혁은 초당파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혼란된 북한정국을 바로 잡고 독립국

가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는 현

준혁의 대중적인 인기가 소련 군정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의 주변의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기도하였다. 즉, 그에게서 국내파 공산주의

자들 중에서 지명도가 있는 김용범(金容範)․장시우(張時雨)․박정애(朴正愛)․최

경덕(崔璟德)․이주연(李周淵)․장종식(張鍾植) 등을 분리시켜 김일성에게 연결시

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김일성과 연결된 국내파들은 현준혁 살해를 모의하였고 당시 평안남

도 사법국장 장시우 수하의 적위대원으로 하여금 그를 암살토록 한 것이다.6) 

1945년 9월 28일 그는 조만식과 함께 소련 점령군 정치사령관인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 소장을 만나고 같은 차로 돌아오는 도중, 평양 시청앞 백주 대로

상에서 적위대에 의해 저격당하여 조만식의 가슴에 안긴 채 목숨을 거두었다.7) 

이로써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치안대는 김일성과 함께 입북한 소련파에 흡수되

거나 약화되고 말았다.

한편 해방직후 북한에는 김두봉(金枓奉)을 비롯한 중국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출신들이 9월 중순경 입북(入北)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중국 연안(延安)에서 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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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두봉은 자기 수하의 조선의용군(중공군에 종군한 한인부대) 약 4,000명을 

입북시키기 위해 신의주(新義州) 맞은편 안동(安東: 지금의 丹東)에 이들을 대기

시켜 놓고 소련 군정 당국과 이들의 입국 교섭을 하였다. 이들 조선의용군은 당

시 중공군 예하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중국 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규

합하여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이라는 정치결사대를 조직하고 모택동(毛澤東)

의 비호를 받으면서 중국 연안에 그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은 군정학교를 설립하여 정치군사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간도(間島)와 남

북 만주(滿洲) 일대에 공작원을 보내 모병과 아울러 지하조직에 착수하고 있었

다.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들과 협

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김두봉(金枓奉)․최창익(崔昌益)․무정(武亭)․김창만(金昌滿)․

윤공흠(尹公欽) 등이 입북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공 당국은 일본군과의 

항일전투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한인 간부들을 기간으로 하는 조선의용군의 조직

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성격을 띤 무장 세력이었다.

이들은 소련군사령부의 보류로 입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로 동년 11월 중순 소련군 제25군 참모장 밴꼬프스키 중장의 입국허가를 통

해 입북하게 되었다. 그는 평안북도 위수사령관과 정치사령관 그라꼬프 대령에

게 “조선의용군을 입국시키되 신의주(新義州)에서 한 걸음도 더 남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강 당일 무장해제 시켜라”고 지시를 하달하였다. 정치사령관 그

라꼬프 대령은 공산당 평북도당 제1비서실에서 김일성 일파인 김일(金一), 이희

준(李熙俊) 등과 더불어 조선의용군 무장해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는 이미 

국내파는 소련파에게 실권을 완전히 빼앗긴 뒤였고 소련파 김일성 일당이 실권

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입북한 조선의용군은 공산당 평북도당이 지정하는 신의

주 중학교에 숙소를 정하고 각계각층의 환영도 받았으나 그날 밤 평안북도 보안

부장 한웅이 지휘하는 보안대에 의해 기습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다시 안동

으로 축출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련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을 장악하게 하여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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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 정치공작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 이로써 김일성은 단시일 내에 국내파 연안파를 각기 흡수하여 소련파가 적

위대의 무장조직으로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2. 보안대와 철도보안대

북한주둔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은 1945년 

10월 12일 북한의 사설 무장단체인 치안대와 적위대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하고 

그들이 무장했던 일제 병기와 군용물자는 소련 위수사령부에 압수하도록 조치하

는 한편, 동 사령부에서는 동년 11월초에 새로이 제한된 병력의 ‘보안대’를 조직

하였다. 즉, 치스챠코프 대장은 김일성을 위시한 소련파를 위해 국내 각종 무장 

세력의 해산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소지한 무기를 전부 반납할 것을 아래와 같은 

요지의 명령으로 하달하였다.

① 북조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부대를 해산시킬 것

② 모든 무기, 탄약 및 군수물자를 소련군 위수사령부에 바칠 것

③ 평민 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도민위원회는 소련군 사령부와 

협의 하에 지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함.9) 

동 명령의 목적은 소련군이 새로운 강력한 중앙 지도기관을 수립하고 지방의 

분권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첫 조치로써 군사조직부터 정비하고자 했던 것

이다. 이는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전후하여 ‘한반도내 우호적인 국가 수

립’이라는 기본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즉 소련은 한반도가 그들을 공격하

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수립될 정부는 소련에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목표였다.10) 

이를 통해 김일성을 등장시키고 기타 우호 세력을 흡수한 후에 보안대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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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북한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기도했다. 이 명령에 따라 치안

대, 자위대, 적위대가 모두 해산되었고 대신 새로운 군사조직의 보안대가 편성되

었다.

보안대는 1945년 10월 21일 진남포(鎭南浦)에서 2천명을 선발하여 창설되었고 

각 도에서도 ‘도 보안대’가 조직되었다. 보안대는 초기 국내치안용 무장 세력으

로써 후에 북한의 정규 무장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11)

이를 시작으로 1946년 초까지 북한 6개 도(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

원도)에 ‘도보안대’가 설치되었고 이들이 치안과 시설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각 도의 도 보안대가 창설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충과 훈련 문제가 제기되어 동

년 6월에는 ‘보안훈련소’를 개천(价川)에 설치하였다. 이어 신의주(新義州)에 ‘보

안훈련소 제1분소’, 정주에 ‘보안훈련소 제2분소’, 강계(江界)에 ‘보안훈련소 제3

분소’를 각각 설치하여 보안대원의 모집․훈련을 실시하였다. 보안대는 국내 

치안용 무장력으로 운용되었으며 후에 북한군과 더불어 군사력의 근간을 이

루는 부대의 하나로 성장해 갔다.12) 

신설된 각 분소에서는 각 지방 청년들을 입소시켜서 보안대원과 철도경비원을 

육성하였는데 당시 훈련과정은 미약한 것이었으며 장비도 일본제 99식 소총뿐이

었다. 초기에는 2주간의 일본식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훈련이 끝나면 각 지

방의 보안서와 각 역의 ‘철도경비대’(鐵道警備隊)로 배속되었다. 이러한 훈련과정

에 의하여 다수의 병력이 양성 배출되었다.

보안대 요원을 일반민으로 선발한 것은 노동자, 빈농 그리고 공산주의를 옹호

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뜻한 것으로 곧 공산주의자만으로 

<표 3－1>  보안훈련소

보안훈련소 (개천)

제 1분소 (신의주) 제 2분소 (정주) 제 3분소 (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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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세력을 조직하겠다는 소련 군정당국의 계산된 조치였다. 또 소련 군정당국

은 그들이 신임할 수 있는 자들을 보안기관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다시 소련계 

한인 또는 소련 비밀경찰의 북한지부를 통해 감시하였다.13)

이와 같이 해방직후 북한의 무장 세력들은 시초에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등장하였으며 정권장악을 위한 도구로서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가 계획한대로 김일성을 위시한 소위 ‘항일유격대’ 출신들이 정권

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14)

한편 소련 군정장관과 김일성은 국민당 군대에 대한 대비와 수풍발전소 시설

보호, 그리고 신의주 등지에서의 반동분자들의 책동 방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보안대만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1945년 11월 27일 이를 보완할 것을 지

시하였다.15) 당시 이를 추진하던 인물은 당 조직부장으로서 항일유격대 출신 정

치위원 김일(金一)이었다.

그리하여 북조선 분국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안부대 창설이 결정되었으

며, 이 결정에 의거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한만국경과 38도선, 그리고 철

도 등의 경비를 위한 보안대 창설을 추진하였다.16) 따라서 1946년 1월 11일 장

차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목적 아래 본부를 평양에 둔 각 도별 철도보안대가 창

설되었다. 이들은 철도․터널․역 등의 경비를 전담하였으며, 일본제 99식 소총

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철도보안대 간부들은 소련군 출신인 한경수(韓景洙)․박우섭(朴禹燮)․박영순

(朴英順)․김문섭(金文燮)․전문욱(全文郁)․김창봉(金昌鳳)․최창덕(崔昌德)․안영

(安英) 등과 연안 출신 주연(朱然)․유용구(劉龍九)․조소향(趙小鄕)․백낙칠(白樂

七)․김만영(金萬永) 등 항일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

다. 당시 철도보안대의 지도체계는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직속하여 각 도에 

도 보안국을 두고, 군에 군 보안서, 면에 보안지서를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철도보안대를 창설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먼저 치

안 및 경비 목적으로 창설된 보안대가 전국에 산재된 철도 시설과 교량, 터널 

등을 담당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원활한 철도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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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북한 인민의 사유 및 

공유 재산은 소련군 당국의 보호 아래 둔다”는 포고문과는 달리 일본군에 대한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압록강 수풍발전소의 발전기를 비롯하여 각 주요 

공장시설 등을 소련으로 운반해 갔고, 이런 시설물을 소련 극동지방으로 운반해 

가기 위해서는 주로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경비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7)

철도보안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병력과 기구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동

년 7월 13일에는 각도에 설치된 철도보안대를 통합하여 ‘북조선 철도경비대’로 

개편하였다. 이때에 신규로 증편된 북조선 철도경비대 예하부대의 분포 상황을 

보면 사령부는 평양에 위치하고 강계(江界)․양덕(楊德)․원산(元山)․함흥(咸

興)․신포(新浦)․단천(端川)․성진(城津)․상삼봉(上三峰)․사리원(沙里院)․신성천

(新成川) 등지에는 각각 1개 중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철도경비대는 사령부를 평양 역전에 설치하고 예하에 13개 중대를 편성하여 

북한 전역의 주요 도시의 철도, 교량, 터널 등을 경비하는 한편, 정규군 편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남(羅南)과 개천(价川)에 각각 ‘철도경비대 훈련소’를 설치하

고 대규모로 대원을 모집하여 충원시켰다.18)

<표 3－2>  철도경비대 편제표

사  령  부
위  생  대

각 중대 주둔지

강

계

양

덕

원

산

함

흥

신

포

서

천

성

진

상

삼

봉

사

리

원

신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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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 제3소가 평양에 위치한 철도경비사

령부내에서 발족하여 동 철도경비사령부를 흡수하고 예하 13개 중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철도경비사령부의 병력과 장비는 보안대와 무장 세력

에 비하여 우수한 편이었으며, 북한은 철도경비사령부를 훈련소로 개편하여 신

병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렇듯 김일성 일파는 소련 군정의 지원 아래 정규군 창설 이전의 무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국 산하에 보안대와 철도경비대를 설치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경찰수준의 보안대 창설에 머문 이유는 미․소 합의에 의

한 임시정부 수립이전까지 정규군대를 창설할 수 없었던 상황에 고려한 것이었

다. 북조선 철도경비대는 그 후 1946년 8월 15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예속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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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부양성기관 

1. 평양학원

북한군의 초기 간부양성은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등 전문기

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정규군의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군과 정

치 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의 창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김일성대학 전신인 평양학원이 1946년 2월 23일 정식으로 개

교하였고, 그 1기생들이 이미 1월 3일에 입교하여 개교식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19) 이 학원은 진남포(鎭南浦) 동쪽에 일제시 소화전공(昭和電工)회사가 있

었던 곳인 도학리(島鶴里)에서 위치하여 강의실, 훈련장,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

고 있었다.

평양학원의 설립 목적은 김일성, 김책 등 빨치산파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제

반 민주기지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간부

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것은 개교식에서 김일성은 현대적 정규군을 창

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부가 필요하므로 학원을 창설하고 여기에 “정규무

력의 핵심 골간이 될 군사 정치 간부들을 많이 키우라”고 지시한데서도 보다 분

명히 드러난다.20)

이리하여 북한의 정당 정치기관 민중단체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

에서 선발된 600여명으로 출발하였고, 이와 함께 군 간부의 양성과 계열 및 출

신을 달리하는 소위 당․군․정 간부들에 대한 통일적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였

다. 교과과정은 국제정치, 조선문제, 당군정, 공작, 체조 등이었고 이 학원의 교

육방침은 이론을 실천에 연계시키고 배우는 것을 실행에 연계시키자는 것이었

다. 학생들의 중심구호가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라고 한데서도 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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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치 간부 양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학원의 초대 원장에는 김책, 부원장겸 교무주임에는 기석복(奇石福, 소련 

타슈겐트주 중학교사 출신), 참모장에 김동수(소련 출신)를 임명하여 처음에는 4

개월 코스의 단기과정 교육부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명예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창설 작업에 김일성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고 항일유격대출신 안길(安吉)과 정치

부교장 조정철, 교무주임 심태산, 김증동 등 30여명이 주동이 되었다.

그 외 김일성의 부관인 주도일도 평양학원 간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에 지휘성원으로 차출되었다. 군의였던 류한종은 1940년대 초 항일유격대에

서 의료를 담당했던 자로 해방 후 김일성과 다시 만나 평양학원에서 일하였다. 

최용건(崔庸健)은 북만유격대 출신으로 평양학원의 기틀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

였으며 뒷날 수산상과 부수상을 역임하였다. 평양학원 당 단체는 당 중앙본부에 

직속하였다. 평양학원에서 당증 수여사업을 위해 구성된 반심사위원회는 기석복 

외에 위원으로 조정철과 전창철 등 항일유격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1)

특히 평양학원은 북한군 건설의 기초 작업으로 1945년 11월 17일부터 구체적

으로 준비되었다. 김일성은 동년 12월 26일 직접 평양학원 건설장을 방문하고 

각 도당에 파견했던 항일유격대집단을 통해 이른바 ‘혁명가 유자녀’들과 노동자 

농민의 자녀 및 청년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원에 보낼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22)

평양학원은 개인에의 충성을 기준으로 맺어진 항일유격대집단이라는 조직에 

의해 육성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절대 지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평양학원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 출신들이 장악하고 그들 세력의 확

장을 위한 저변확보를 위해 각 지방을 돌면서 각 인민위원회에서 핵심 분자들을 

선발하여 입교시키고 소련군출신 한인 교관들이 정치교육을 군사훈련과 병행 실

시하였다.

평양학원의 교육은 소련군 출신 한인과 소련군 교관에 의하여 노어를 비롯하

여 정치학, 공산당사, 소련군 군사교리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사교육보

다는 정치 사상교육에 정점을 둔 정치군사학교라 할 수 있다. 군사훈련에 있어

서는 신체단련, 사격술, 소련군 군사교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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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학 노어․공산당사 등을 교육하되 사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교육에 중

점이 두어졌다.

그들은 해방직후에 각지에서 입북한 군 출신들을 입교시켜 단기적으로 공산주

의 사상과 정치교육을 하여 사상통일에 주력하였고 이들을 보안간부와 당 간부 

및 각급 임시인민위원회간부, 각 양성기관의 교관 등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북한

군의 창설 대행자로서 육성하였다. 1946년 6월초 단기교육을 마친 이들의 일부

는 군 간부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는 철도경비대의 간부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일부는 개

천(价川), 나남(羅南), 평양(平壤)에 위치한 보안훈련소에 배치되어 북한군 전신인 

보안대원 양성에 진력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단기교육과 병행하여 정규과정으로서의 장기교육을 실시했

다. 한편 당시 각 기관의 간부들을 순차적으로 입교시켜 단기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통일은 물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제를 수립하고

자 노력하였다. 평양학원의 초기편성을 보면 노어중대, 통신중대, 항공중대, 여성

<표 3－3>  평양학원 편성

원        장 김    책

부  원  장 기 석 복

참  모  장 김 동 수

노

어

중

대

여

성

중

대

항

공

중

대

대

남

반

통

신

중

대

문

화

부

교

무

부

200명 300명 100명 100명 100명



제2절  간부양성기관

237

중대와 대남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관들은 주로 소련군 출신 한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간부양성 기관의 교관 등

으로 배치되어 북한 정부기관에 핵심 분자로서 등용되었다.23) 이러한 교육내용

의 편성은 단순히 군 간부를 양성한다기보다는 북한 공산체제와 김일성을 중심

으로 하는 빨치산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분야별 핵심요원의 양성에 중

점을 둔 것이었으며, 장차 이러한 요원을 양산하기 위한 각급 학교와 기관을 증

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46년 6월 26일 15개월 코스의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정규과정 제1기생 800여명

을 선발하여 입교시켰다.24) 이들은 노어중대 200명, 통신중대 100명, 항공중대 

100명, 여성중대 300명 그리고 대남반 100명으로서 도합 8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선발된 20명은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극동군관학교에 파견

하여 소련 군사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은 1947년 

10월 26일에 졸업25)하였다. 

졸업생들은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노어중대 출

신은 소련고문관들의 통역관과 각 군 조직에서 정치부를 담당하였고 통신중대 

출신은 통신기술 및 시설 등을 담당하였다.26) 항공중대 출신은 비행기 조종과 

정비교육을 받은 후 북한군 공군 창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담당하

였다. 여성중대는 정치교육만을 하였으며 당과 각 지방 인민위원회 및 여성단체

에 등용될 여성 간부들을 육성하여 배치하는데 주력하였다. 

대남반은 주로 남한출신인 남로당원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정치교육과 유격전

술을 훈련하여 대남간첩과 유격대원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후 1949년 

초에 표문이, 육남오, 강철 등 남로당원이 주동이 되어 유격대 양성학교인 ‘강동

정치학원’을 신설하였다. 동 학원은 남한에서 입북한 남로당원들을 입학시켜 남

한에 대한 적화공작 방책과 유격 훈련을 6개월간 실시한 다음 남한에 다시 침투

시켜 입산공비와 합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무려 10차에 걸쳐 

총원 2,385명을 양성하여 남파하였다.

그 후 평양학원의 일부인 대남반(對南班)은 강동정치학원으로 흡수되었으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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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대는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이동하여 북한 공군의 모체가 되었다. 평양학원

은 1949년 1월 북한군 제2군관학교로 개칭하여 평양 만경대로 이전하였다. 만경

대는 김일성의 출생지이며 소위 ‘혁명군’ 유가족 자녀들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만경대(萬鏡臺) 학원’을 세운 곳이다.

그들은 제2군관학교로 발족하면서 주로 정치군관 양성을 위한 군사부 훈련과 

정치부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정치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의 정치사상과 

민족해방사,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사 등을 교육하였으며 군사부에서는 분대에

서 대대에 이르는 전술훈련과 지휘관훈련 등을 실시하여 소위 문화부 정치군관

을 양성하였다.

제2군관학교를 졸업한 군관들은 인민집단군사령부 인사처로부터 보직을 받았

다. 그들은 주로 개천과 나남 훈련소 등에 많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문화부 대대

장, 중대장으로 보직되었으며 각 부대 내에서 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대내

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숙청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은 1948년 초까지 제1, 2기생을 배출했으며 ‘제2군관학교’로 

개칭된 후 1950년 6월 남침직전까지 제3, 제4, 제5기생을 배출하여 총 2천 5백명

을 양성하였다. 평양학원의 제2대 교장에는 안길이 취임하였고 만경대로 이전하

여 1949년 1월 제2군관학교로 개칭된 후 제3대 교장에는 기석복이 임명되어 남침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평양학원은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군대 양성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군대 성격을 띠지 않고 진남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개교하였고, 학원이라는 명칭하에 비밀리에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설

되었다. 또한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유격대 출신들은 당시 정치적 실권 장악 문

제로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으로 알력이 있을 때였으므로 이들을 전부 동 학

원에 입교시켜 사상통일은 물론 지도체계까지 확립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창설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평양학원 출신들은 이후 북한군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인민

군 창립 2주년 경축대회’에서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김일성 장군 빨치산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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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생을 반일유격투쟁을 바쳐 온 진정한 애국자, 혁명자들은 우리 인민군대 

창건의 골간으로 되었으며 그들의 고귀한 혁명전통과 투쟁경험과 애국정신은 인

민군대 창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김일성은 ‘김

일성정치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창립 30돌에 즈음하여’라는 연설에서 평양학

원이 북한에 있어 최초의 정규 군사정치학교라고 하였다.

또한 평양학원은 “정규의 혁명무력 창건을 위한 당의 독창적 건군사상과 (중

략)새로운 군사정치 간부로 훌륭히 육성함으로써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

민군을 적시에 창건하였다”라고 밝힌 것을 통해 볼 때 평양학원은 창군의 간부

들을 양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이 형성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27) 

2.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북한은 정치 간부 양성기관으로 평양학원을 발족시킨 후 5개월여만인 1946년 

7월 8일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서군(江西郡) 성암면(城岩面) 대안리

(大安里) 지역의 대안전기공장 합숙시설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였

다.28) 이는 평양학원 군사반과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합하여 군 초급간부(소대장)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29)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보병, 포병, 통신병, 

공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의 지휘관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창설하였으며 

북한 정규군 건설에 속도를 더해 주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직계인 항일유격대 출신 손종준, 최병열, 김준동, 박승철 

등, 중국 연안파 출신 박효삼(朴孝三), 김강 등 30여명, 그리고 평양학원 단기과

정 출신 10여명이 주축이 되었다. 이어 8월 10일에는 김일성․김책․안길․강건

(姜健)․최용건․최충국(崔忠國)․박영순(朴英順)․오백룡(吳白龍)․무정․박일우

(朴一禹)․주연(朱然) 등이 회합하여 군 창건 준비를 결정하였다. 이 학교의 정치

부 교장과 교무부장 등 핵심적인 자리에 모두 항일유격대 출신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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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 의하면, “정규무력 건설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일무장투쟁에

서 단련된 동무들을 우선 무력건설 부문에 많이 보냈다”고 하였다.30)

이때 학교 편성은 학교장 아래 군사 및 정치 부교장 그리고 전술, 포병, 사격, 

통신의 4개 학부를 두었다. 학교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 부교장은 김웅, 

군사부교장은 최용진이 보임되었다.31) 전술학부장에는 박성철(소련군 출신), 포병

학부장은 전학준(소련군 출신), 사격학부장은 박길남(소련군 출신), 통신학부장은 

이종인(소련군 출신) 등이 각각 임명되었고 그외 지휘관으로 이두익, 최병열, 오

찬복 등이 임명되었다. 소련군사고문은 스베레주크 소좌였다. 이때까지는 보병중

대, 포병중대, 통신중대로 구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각 중대장들은 전

부 소련군 출신 한인이었다.32) 

이 학교의 정원은 500명이었고 수업기한은 12개월이었다. 입학자격은 각급 인

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체 건강한 30세 이하의 자로서 중등학교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였다. 학생모집은 무정, 최용건, 김책, 김웅, 장종식 등 5

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학과 공부는 7월 20일 시작되었다. 교과과

정은 소련 국방성 총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25군 정치부가 작성했고 군사회의가 

승인했으며 교원은 소련군사령부 소속인원 가운데 초빙하였다.33)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프 대장의 구상대로 설립된 것이었다. 1946년 6월 

12일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 대장은 스탈린에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을 결산 보고하며, 향후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결정 초안

을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9항은 향후 창군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9항 

연해주의 북한인 부대설립 제안을 채택할 것. 철도경비를 위한 철도경비여단, 만

주와의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경비사단, 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500명), 철

도경비여단, 국경경비사단과 군관학교의 무장에 필요한 양의 무기를 북조선 인

민위원회에게 판매할 것” 등이었다.34)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프가 계획했던 

원안대로 개교한 것이었다.

이 무렵 19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로 스탈린의 소환을 받았다. 

이 회담기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 통역으로 배석한 샤브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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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영사는 회담의 요지와 분위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북한지도부를 압도하

는 스탈린의 절대 카리스마와 특유의 화법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샤브신의 

기록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군이 얼마안가 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유지가 곤란하다고 스탈린이 

지적하자, 북한대표들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앞으로 도와주게 됩니까?”라고 크

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스탈린은 흡족한 표정으로 “배워야죠. 러시아에 배

우러 와도 좋소. 당신들이 더 많이 배우지 않으면 상어 밥이 될 수 있소”라고 하

였다. (중략)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 공산당 관련문제이다. 스탈린은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는 말을 아꼈으나 그 한마디가 천금과도 같은 무게를 지녔다. 

당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북한동지들은 특히 간부

양성, 신문과 잡지 발행, 의료분야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묵묵히 집무실을 왔다 갔다가 일순간 멈칫하더니 “당신들에게는 이

에 필요한 모든 토대가 있지 않소”라고 말했다. 그 토대라는 것이 바로 소련을 

염두에 둔 말임을 다들 알고 있었다. 북한동지의 당 행동강령이 없다는 지적에 

스탈린은 “도와주겠소”라고 말했다 (중략) 남한 정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

다. 스탈린은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한, 말로 안될 

경우 힘으로라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 또한 분명치 않았다. 하지만 누구 한사람 

되물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샤브신은 전했다. (중략) 스탈린은 “조선공산당

이 스스로 사회민주당 내지 노동당으로 선언하고 이에 상응한 과제를 제지해도 

안될 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운을 뗐다. 북한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채 되지 않은 듯,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민들에게서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

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내뱉듯 “인민은 무슨, 인민이야 흙이나 파는 거

고,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하오”라고 했다.

요컨대, 스탈린은 북한지도부에게 소련군 철수 후에도 상어 밥이 되지 않으려

면 소련을 토대로 열심히 소련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담의 분위기도 시사

하는바 적지 않다. 스탈린은 말수가 적고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하나, 그가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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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한마디는 당시로선 정곡을 찌르며 되물어 확인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지

령이었다.35) 

위와 같은 샤브신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

프가 계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구체화된 것이었다. 이 학교는 창설 후 4

개월간은 이 곳에 보직된 교관들에 대한 교관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교육훈련 

준비가 완료된 1946년 10월 22일 보안간부 제2기생 300명을 입교시켰는데, 이들

은 각 지방의 보안대 및 인민위원회의 요원 중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엄선

한 청년들로서 투철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제1기생의 학생은 3개 중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중대는 보병중대, 제2중대는 포병중대로 각각 120명으로 구성

되었고, 제3중대는 60명으로 구성한 통신중대였다.36)

각 중대의 중․소대장은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었는데 교관도 겸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중 전술훈련은 소총소대로부터 연대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는데 높은 제대의 전술훈련은 소련 고문관의 지도를 받아 소련군 출신 

교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제1기생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1947년 10월 26일 

졸업하였는데 졸업시 대부분 본교의 교관 및 소대장(일부 우수자는 중대장)으로 

잔류, 보직되었다.37)

1947년 5월 27일 북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장병에게 일제히 계급장 수여

식이 있은 후 이어서 인민집단군이 편성되어 군 체제로 개편되자, 동학교의 간

부들은 인민집단군 사령부의 각 기관장으로 보직되고 그 후임으로는 제1기생 출

신들이 소대장, 중대장, 교관 등에 임명되었다. 제1기생이 배출된 후, 동학교의 

편제는 종합군관학교의 규모로 확장되어 위생중대, 경리중대, 통신중대가 각각 

증편되었다. 

1948년 12월 초순경, 규모가 확장되자 동학교는 해방 전 일본군 99부대 자리

인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가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정식으

로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는데 이미 이때는 북한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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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제1군관학교) 편성

교    장

총고문관실

정  치  부 후  방  부 군  사  부 포  병  부

고문관실 고문관실 고문관실 고문관실

사  무 주  임
민  청  위  원 군  사  주  임

당    위    원 식          당 포병 주임 교관

벽  보  주  필 사    진    과

도    서    관 군    의    과

노  어  주  임 수    의    과

조선 역사 주임 재    정    과 기          사

정치 역사 주임 수    리    과 무기수리부 소장

당  사  주  임 화    업    과 포병공급부 소장

주    택    과 사 격 과 교 관

중    대 피    복    과 전  술  조  교  관

통         신 식    량    과

ꠁ ∙∙∙ ꠁ ꠁ ꠁ ꠁ ꠁ

군  의 군  악 경  리 공  병 중  기 포  병 보  병

기 밀 실 주 임

보병 주임 교관

체
육
과
교
관

지
형
과
교
관

통
신
과
교
관

제
식
과
교
관

공
병
과
교
관

대
열
과
교
관

사
격
과
교
관

전
술
과
교
관

위
생
과
교
관

화
학
과
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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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확대된 편제를 보면 정치부, 후방부, 군사부, 포병부를 두고 동학교에는 

소련군 고문관들이 배치되어 총 고문관 1명, 정치 고문관 1명, 보병 고문관 1명, 

포병 고문관 1명, 지휘관 고문관 1명, 전술 고문관 1명, 도합 6명이 동학교 전반

을 운영담당하고 있었다.

훈련과정은 소대, 중대, 대대와 연대 훈련에 이르는 전술학을 교육하고 있었

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군관학교의 편제로 개편되면서 북한군에 필요한 각종 병

과를 증설한 종합군관학교로서 보병과를 중심으로 포병, 공병, 중기병, 통신, 경

리, 군의, 군악병과까지 양성하였다.

특히 포병부에서는 1949년 3월경에 소련제 122㎜ 포가 도입된 후부터는 본격

적인 포술훈련이 실시되었다. 군관학교 포병시범훈련은 1949년 4월 22일에 실시

되었는데 동 시범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각 상(장관)들과 소련고문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소련제 122㎜ 포 시범사격이 실시되었다.38)

이 때 참관하던 김일성이 그들의 사격술을 격찬하면서 “이 122㎜ 포는 우리 

인민군 사상 처음 쏘는 포다. 이 포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 포병 군관 동무들은 이 포의 사격술을 잘 배워서 보다 나

은 포병군관이 되기 바란다”라는 격려사까지 아끼지 않았다. 소련고문관들과 각

상들도 그들의 사격술에 만족의 뜻을 표하면서 격려하였다.

이러한 시범사격은 비단 포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병과별로 졸업기를 앞

두고 실시되어 그들의 실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1군관학교는 약 2

년이라는 기간 내에 양적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실하게 성

장되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이 북한군 확장시 주요 간부로 보직되었음은 

물론이고 남침시 북한군 장교의 대부분이 이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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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군 창설 준비

1.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설치

소련군정 당국과 김일성 일파는 보안대와 철도경비대가 증편되고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훈련소 등에서 군 인력이 양성되자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할 것을 검토하였다.

1946년 7월과 8월, 2차에 걸쳐 김일성을 비롯한 최용건(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 김책, 강건, 안길, 오백용, 박영순 등 소련파와 무정, 박일우, 주연 등 

연안파들이 한 곳에 모여 군사력 건설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그 결과, 군사력 건설과 유관한 부대들을 통합 지휘할 기구로 ‘보안간부훈련대

대부’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고 해방 1주년이 되는 1946년 8월 15일 평양 서기

산(瑞氣山) 무덕전(武德殿) 자리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였다. 이는 명칭

상 보안간부훈련소의 지휘부인 것처럼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정규군대의 위장

명칭이자 북한군의 최고 참모부였다.39) 이 때 훈련대대부(사령부)의 주요 간부진

은 다음과 같다.

훈련대대부 사령관 : 최용건

부사령관겸 문화 부사령관 : 김  일

포병 부사령관 : 무  정

총참모장 : 안  철

후방부사령관 : 최홍극

작전 부장 : 유  신

간부 부장 : 이  림

통신 부장 : 박영순(통신부 부부장 :이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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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부장 : 황호림(공병부 부부장 :박길남)

정찰 부장 : 최  원

사령관 총고문 : 스미르노프 소장40)

이들은 당시 북한내 최고 실력자이자 군사 경험자들이었다. 그런데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주요 간부 가운데서도 항일유격대집단의 최용건, 김일(金一), 안길, 

박영순 등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의 1947년 보고에 따르면, 보안간

부훈련대대부 창설은 김책이 주도했다고 하였다. 간부대대부의 최초편성은 대대

부 본부와 경위대,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철도경비대, 보안훈련소를 예하

에 두고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였다.

이후 김일성 등은 항일유격대집단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정규무력에 대한 통

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문화부소장에 서철(徐

哲)을 임명하였으며, 1946년 초가을 중국 동부지방에서 최광을 소환해 참모장에 

임명했다. 최광은 200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하여 함께 북한으로 귀환하였다.41)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소장은 강건(姜健)이 맡았다. 1946년 9월에는 소련 군사고

문단(스미르노프 소장)이 북한에 도착하여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의 임무는 군 장교들을 훈련시켜 정규군 편성을 촉진시키는데 

있었다.42)

김일성은 46년 10월 7일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

간부훈련소가 “인민의 참다운 무장력이며 앞으로 건설될 인민군대의 핵심부대”

라고 지적하면서 항일유격대집단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강조하였다.43) 항일

유격대집단은 김일성에게 충실한 정수분자만을 간부로 선발한 결과 보안대는 점

차 항일유격대집단의 상설 무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44)

대표적으로 강계(江界)에 설치된 제3분소 최현은 훈련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

고 강계군의 간부인선까지 전횡(專橫)하였지만 지방당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최현의 비서 장창호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장 탈영하여 월남한 사건에 대해

서도 최현은 아무런 책임추궁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진하였다. 사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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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물어 강계(江界)군당 위원장 리동림이 해임당하고 군당상무위원회가 해체된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45) 

훈련대대부는 사령부 예하에 교도중대, 위생소대와 3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대대는 다시 4개 중대로 구분되어 해주, 사리원, 강계, 신성천, 성진, 길주, 서천, 

상삼봉, 함흥, 심포, 양덕, 원산 등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편성을 완

료한 후에는 우수한 병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간부양성기관에서는 더욱 충실

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 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

였다.

예하부대 중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는 몇 차례의 통합, 증․개편을 통해 정

규사단의 모체로 변모해 갔다. 1946년 11월 10일에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를 

<표 3－5>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8)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대부본부 경 위 대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철도경비대 보안훈련소

(개천)

참  모  부  
개천훈련소 나남훈련소 13개 중대

작 전 부

정치문화부

통 신 부

포  병  부 제1분소 제2분소 제3분소

공 병 부 (의정부) (정주) (강계)

후  방  부

간 부 부

정  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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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11)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대부본부 경위대 평양학원 보안간부학교 훈련제1소 훈련제2소 훈련제3소

(개천) (나남) (평양)ꠁ 

교  도 ↓

(원산)∙∙∙ ꠁꠁ ꠁꠁ ꠁꠁ

위  생 1 2 3

ꠁ ꠁ ꠁ

해  주 성  진 함  흥
ꠁ ꠁ ꠁ

사리원 길  주 신  포
ꠁ ꠁ ꠁ

강  계 서  천 양  덕
ꠁ ꠁ ꠁ

신성천 토삼봉 원  산

통합 개편하였는데, 개천에 있는 보안훈련소(제 1, 2, 3분소 포함)와 개천과 나남

에 있는 철도경비훈련소를 통합하여 개천에 보안간부 훈련 제2소를 그리고 철도

경비대를 해체 흡수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 제3소를 설치하여 철도경비 13개 

중대는 3개 대대로 개편하여 훈련 제3소의 예하 부대로 되었다.46)

당시 개천의 훈련 제1소를 개천사단 또는 제1사단, 나남의 훈련 제2소를 나남

사단 또는 제2사단, 평양의 훈련 제3소는 철도경비사령부라고 호칭하였다. 1947

년 3월 철도경비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었던 평양의 훈련 제3소는 해체되어 본부

는 훈련대대부 사령부로 통합되고 예하의 3개 대대는 종래의 철도경비 임무를 

각 도 보안대에 인계하고, 3개 훈련소에 분산 배속되었다.

즉, 제1대대는 훈련 제1소, 제2대대는 훈련 제2소, 제3대대는 훈련 제3소로 각

각 배속 전환되었다. 그리고 해체된 평양의 훈련 제3소 대신으로 원산에 새로운 

훈련제3소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신병훈련 기관인 3개의 훈련소가 모두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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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북한군 보병사단 편제표

(위생)

교도

본부

본부
76㎜×12

76㎜×4 45㎜×4120㎜×6

61㎜×4
경기관총×2

(LMG)

본부

자주포
(SP)

대전차
(AT)

(통신)

(수송)

(기동정찰)

(공병)

☓☓

•••
대전차
(AT)

•••
박격포
(MOT)

●

●

●

●

중기관총
(HMG)

●

정보

•••

••••••

대전차
(AT)

박격포
(MOT) ●

본부

화기

중화기

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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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를 주축으로 증․개편되었는데, 이 3개 훈련소는 북한 정규군건설의 중요

한 모체가 된다.

이들 3개 훈련소와 제1, 2, 3대대의 부대배치를 보면 북한 전 지역을 3개 지역

으로 분할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양 개천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1

소는 서부 지역인 해주, 사리원, 강계, 신성천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고, 함북 나

남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2소는 동북부 지역인 성진, 길주, 서천 상삼봉에 중대

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함남 원산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3소는 중동부 지역인 

함흥, 신포, 양덕, 원산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3개 광역으로 분할 배치된 각 훈련소에서는 신병을 대량 모집, 훈련하

여 이들 중대를 모체로 하여 하나씩 부대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

로 북한 정규군 건설을 위한 출발인 것이다. 이 3개 훈련소는 얼마 후 각 지역

별로 사단 및 여단으로 확장하게 된다. 최초 훈련병의 모집은 각 지역별로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지원병 형식으로 모집하다가 훈련병 소요가 증가

되자 공산당원이나 민청요원 등을 집단적으로 훈련소에 입소시켰다.

이들에 대한 훈련은 최초에 일본군이 사용하던 38식 소총으로 장비시켜 제식

훈련과 소총훈련을 위주로 하였으나. 그것도 소총이 부족하여 세 사람당 1정씩

의 비율로 휴대하였으며, 기관총은 중대에 1정 정도가 배당될 정도로 빈약한 장

비를 갖추어 훈련을 시작하였고, 복장은 북한에서 면사로 급조한 군복이었다.

1947년 1월 소련 당국과 북한당국(당시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사이에 무기인도

에 대한 협정이 맺어져서 북한은 주로 농산물로 소련무기와 장비에 대한 대금을 

치르게 되었다. 1947년 1월 군 장비를 실은 소련 화물선 2척이 진남포항에 입항

하여 하역하였는데, 그 내용품들은 소련제 기관단총을 비롯한 소총과 경 및 중

기관총, 그리고 각종 박격포였고, 소련군이 2차대전시 노획한 독일 군복도 포함

되어 있었다. 1947년 4월까지에는 전차나 자주포 등의 중무장을 제외한 기본화

기 및 장비들이 소련제로 구비되었으며 전반적인 무장수준은 소련군의 경보병사

단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각종 소련제 무기들은 평양학원, 북조선보안간부

학교, 각 훈련소, 각 대대에 보급되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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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하여금 북한군의 모체가 되도

록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군의 창군이었으며 단일 체제를 형성

하게 되었던 것이다. 훈련대대부는 군사시설을 점차 확충하면서 병력증강과 군

사훈련을 병행하였으며 각 훈련소들은 사단편성시 그 모체가 되었다. 대대부의 

병력은 18세 이상 25세까지의 청년으로 모병하였으나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강제

징집을 시행하여 민청원과 당원을 집단적으로 입소시켰다. 장비는 초기에는 일

제 38식 소총으로 무장하였으나 점차 소련제 소총과 탄약을 확보하고 소련군 장

교를 고문관으로 두어 조직적인 체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에서

의 공식적인 창군은 시간 문제였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부대는 개편과 통합을 몇 차례 거치며 정규군의 모체

로 변모해 갔다. 보안간부훈련소가 신병을 대거 모집하여 각 지역별로 사단 및 

여단으로 확장되면서 북한 정규군의 원형이 완성되었다.48)

1946년 12월 25일 현재 북한의 경보병사단의 현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미 이 시점에 사단사령부 병력은 100% 충원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군관 충원

비율은 총 정원 815명에서 146명의 결원을 보여 82.09%였다. 반면에 병사의 충

<표 3－8>  제1경보병사단 현황49) (1946. 12. 25 현재)

부대명칭
군관 하사관 병사 총계 충원

비율

 말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정수 현재

사단사령부 71 71 － 24 24 － 63 63 － 158 158 － 100 6 6

1보병연대 170 138 32 620 178 442 1,734 650 1,084 2,524 966 1,558 38 190 182

2보병연대 170 134 36 620 180 440 1,734 729 1,005 2,524 1,043 1,481 41 190 182

3보병연대 170 134 36 620 175 445 1,734 754 980 2,524 1,043 1,461 42 190 183

포병연대 105 86 19 223 102 121 646 293 353 974 481 493 49 － －

훈련대대 26 22 4 51 51 － 316 316 － 393 389 4 99 6 6

특수부대 103 84 19 202 104 98 555 248 307 860 436 424 51 20 14

총    계 815 669 146 2,360 814 1,546 6,782 3,053 3,729 9,957 4,536 5,421 46 602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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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제2경보병사단 현황50) (1946. 12. 30 현재)

부대명칭
군관 하사관 병사 총계 충원

비율

말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정수 현재

4보병연대 170 155 15 620 235 385 1,734 1,129 605 2,524 1,519 1,005 60 190 47

5보병연대 170 163 7 620 267 353 1,734 723 1,011 2,524 1,153 1,371 46 190 185

6보병연대 170 165 5 620 78 542 1,734 521 1,213 2,524 764 1,760 30 190 183

포병연대 105 94 11 223 87 136 646 152 494 974 333 641 34 － －

특수부대 200 171 29 227 121 106 1,134 382 752 1,561 674 887 43 32 31

사단총계 815 748 67 2,310 788 1,522 6,982 2,907 4,075 10,107 4,443 5,664 45 602 446

원비율은 총 정원 6,742명 가운데 3,053명만이 충원됨으로써 45.02%에 머물렀다. 

여기서 병사 충원이 100% 완료된 훈련대대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42%로 떨어진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래 병사를 집중 징모하여 부대를 확충하려는 조치였다.

제2경보병사단의 전체 군관보충비율은 815명중 748명으로 91.78%, 하사관 충

원 비율은 2,310명중 788명으로 35.11%, 병사 충원비율은 6,982명중 2,907명으로 

41.64%를 보였다. 군관의 충원비율이 92%에 이른 것은 향후 정식 군대 창설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전문훈련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장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대대부의 창설 이후 증․개편 과정에서 나타

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당시 북한에 산재된 무장부대들을 통

합하여 훈련대대부라는 군사적 단일 지휘체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일성 직계인 최용건, 안길, 김일(金一) 등으로 하여금 이 무장부대들을 장악하

게 한 점이다.

둘째, 이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라는 위장 간판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미군을 의식하여 창군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셋째, 이 훈련대대부는 장차 

북한군의 모체로 발전시킬 계획에 따라 정규군 편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

실이다. 넷째, 소련군이 많은 무기와 군복을 때맞추어 보급하고, 소련 고문관을 

각 군사학교와 훈련소에 배치한 사실은 장차 북한군 창설을 위해 소련군이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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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점이다.

1946년 8월 15일을 기하여 창설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막대한 병력증강과 군사시설의 확장을 완수하였으나 아직도 

북한군에게는 정식계급이 없었다. 다만 군관(장교)과 전사(사병)로 구분되어 있었

으며 직책에 따른 상하 구별만 있었다. 여기서 그 때까지 소련군사령부에 의한 

그 북한군 편성의 배후조종이 비로소 표면화되었고 그 후부터는 소련 군사고문

관들이 각 훈련소 및 간부양성기관, 사령부에 배치되어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

게 되었다.

2. 인민집단군으로 개편

보안간부 훈련대대부의 창설과 거의 때를 같이 한 1946년 9월 소련 군사고문

단이 북한에 도착하여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훈련과 간부교육을 

지도하였다. 1947년 초에 소련의 무기와 군복을 북한으로 수송해 와서 훈련대대

부 예하부대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소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인 1947

년 5월 17일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사령관 최용건)

로 개편하였다.51) 

지금까지 위장간판을 사용해 오던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명칭을 인민집단군이

라는 정규군의 명칭으로 바꾸고 정규군화한 데는 당시 남북한간의 정치적 정세

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년 3월 20일∼5월 8일)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스탈린의 대 북한 공산화정책 등의 정략적 배경이 내재되어 있었다.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

최되기까지의 공백기(1946년 5월∼1947년 5월) 동안 소련측이 기대하는 ‘민주임

시정부 수립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북한을 남한 공략

의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보안간부 훈련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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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 기구를 일원화하고 1947년 초에는 북한에 장비를 대량 

지원하는 등 군사력을 확장해 오면서 군사력의 실체를 위장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 군정당국은 ‘민주임시정부 수립’에 유리한 조건이 남한에서 조성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가능 쪽으로 기울어짐이 판단되자, 당초의 민주기지노선 

정책방향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1947년 5월 17일에는 ‘인민집단군’이라는 정

규군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창군을 선언(1948

년 2월 8일)하기 전까지 인민집단군이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는 노출시키지 않

았고 대내적으로만 사용해 왔다.

1947년 9월 17일 미 국무장관 마셜은 유엔사무총장(트리그브․리)에게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1947년 9월 24일 유엔총회 운영위원

회에서 46 : 6(기권 7)으로 한국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자 

동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인 스티코프 대장은 “1948년 초

에 미․소 양군이 한국으로부터 동시 철수하여 한국민 스스로가 정부를 수립하

도록 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 통일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이고, 소

련은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이 철수하여 남북한 당사국간의 해결에 맡기자는 

주장이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주장의 배경에는 1948년도에 소련군이 북한

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고, 철수하기 이전에 강력한 북한군을 

창설하여, 장차 미․소 외국군이 모두 철수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한반도 공산

화통일’을 무력으로 단행하고자 하는 레닌의 혁명전술이 배태된 무장력 건설로 

표출된 것이 바로 정규군 편성인 인민집단군이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와 군사원조의 획득에 박차를 가하

였으며, 이들 사단들은 소련군으로부터 76.2㎜ 야포, 82㎜ 박격포, 120㎜ 중박

격포, 45㎜ 대전차포와 각종 기관총과 다발총, 소총 등을 장비하였다.52)

김일성은 자신의 생일인 1947년 4월 1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련군 제25군사령관에게 북한군 전력의 강화에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

다. 전문내용 가운데 알려진 것은 1946년 창설된 수상보안대 구성원의 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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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강습소 조직 협조와 비행사와 항공기술자 

120명의 비행훈련과 연구를 위한 비행기 양도를 요청하는 것이었다.53) 소련으로

부터 무기와 장비가 새롭게 도착한 것에 맞추어 북한 무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북한 당국은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로 모든 군사력을 통합하였다.54)

이렇듯 병력과 무기가 증강됨에 따라 고위 간부들은 1947년 5월 17일을 기하

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 전 장병에게 일제히 계급장을 수여하였다.55) 지금

까지는 상․하의 계급이 없이 다만 간부(장교)와 전사(병사), 그리고 직책으로만 

상․하 구분이 있었다. 계급장 수여식이 거행되면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위장

은 완전히 걷히게 되었고 정규군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때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북한 군대의 계급구조를 보면, 병과 하사관은 

병, 전사, 하사, 중사, 상사, 특무장의 6개 계급으로 분류했고, 장교는 위관급, 좌

관급, 장관급 장교로 구분하고, 위관급 장교는 소성 하나(소위), 소성 둘(중위), 소

성 셋(상위), 소성 넷(대위) 등 네 계급, 좌관급 장교는 중성 하나(소좌), 중성 둘

(중좌), 중성 셋(상좌), 중성 넷(대좌) 등 네 계급, 장관급 장교는 대성 하나(소장), 

대성 둘(중장), 왕성 하나(대장) 등 세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계급장(견장)의 모양은 아래에서와 같이 소련군 계급장을 거의 그대로 모

방한 것이고, 계급에 대한 호칭은 소위, 중위 등의 계급을 사용하지 않고 소대장

(동무), 대대장(동무) 등 직책을 부르고 있었다. 다만 기록상에는 소성 1(3급) 등으

로 기록하였는데, 괄호 속에 있는 급수는 봉급 지불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새로

운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군관들은 계급장을 달기 전에 비해서 걸음걸이로부

터 갖가지 행동에 대해서 제법 위엄을 갖추려는 모습이었다.

계급장 수여식과 함께 예하 각부대도 고유명칭이 부여되고 확장 개편되었다. 

즉, 인민집단군총사령부는 구 일본군 제97연대가 주둔하던 평양 해방산에 위치

하고 인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개천 소재), 인민집단군 제2경보병사단(나남 소

재), 인민집단군 제3혼성여단(원산 소재) 등을 확장 개편되었다.56) 제3독립혼성여

단은 완전한 사단 규모였으나 증강된 장비 보충 없이 장비를 혼합 편성했기 때

문에 여단으로 편성되었다.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400명 정도이고 제3독립 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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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군 직급과 급수

구  분 직  급 명  칭 급  수 직  책

위  관

소성1

소성2

소성3

소성4

소위

중위

상급중위

대위

3급

4급

5급

6급

소대장

좌  관

중성1

중성2

중성3

중성4

소좌

중좌

상좌

대좌

7급

8급

9급

10급

장  관

대성1

대성2

왕성1

소장

중장

대장

11급

12급

13급

사단장

군단장

<표 3－11>  북한군 사단의 창설표(1947. 5. 17)57)

부 대 병 사령부 지휘관 창설 경위 및 예하부대

보병제1사단 개 천
소장

전승화

개천 보안간부훈련소(제1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1․제2․제3연대, 포병연대

보병제2사단 나 남
소장

강  건

나남 보안간부훈련소(제2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4․제5․제6연대, 포병연대

제3독립혼성

여       단
평 양

소장 

최민철

원산 보안간부훈련소(제3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7․제8․제9연대, 포병연대

여단은 3천 400명 정도로 총 병력은 약 3만여 명 정도에 달하였으며, 그밖에 약 

1만 7천명의 훈련병이 있었다.

그리고 경위대를 경위연대로, 위생소대를 중앙직속병원으로 개칭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평양학원에 배속되어 있었던 항공중대를 1947년 8월 20일 배속 해제시

키고 정식 비행대로 독립 창설하여 집단군 총사령부 예하로 배속시켰다.58) 각 

훈련소가 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족 병력의 보충을 위하여 민청원과 당원의 

강제추천으로 대량 모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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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간부양성기관도 군관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시

작하였다. 진남포의 평양학원은 평양만경대로 이전하여 제2군관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1947년 9월 10일 새로이 군관훈련교사를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강서군 대안

리에 있던 ‘북조선보안간부학교’를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여 ‘제1군관학교’로 개

편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각 군 기관이 정규체제로 개편 

확장하였다.

인민집단군 총사령관에 최용건이 유임되면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부 간부

진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그리고 사단에는 신임사단장이 각각 배치되었으며 인

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장에는 김웅(金雄) 소장, 제2사단장에 강건(姜健) 소장이 

임명되었고, 제3독립혼성여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59) 나

아가 군의 주요간부는 항일유격부대, 소련군, 조선의용군 출신이었지만, 중대장

과 소대장은 해방 후 양성된 사람들이 대부분 맡았다.

인민집단군은 장비에 있어서는 종래에 사용하던 일제 무기를 전부 회수하여 

보안대와 경비대에 주었고, 새로 소련군에서 지원해 준 장비로 편성하였다. 여기

서 각 사단에 편성된 장비를 보면, 76.2㎜ 야포, 45㎜ 대전차포, 14.5㎜ 대전자포, 

122㎜ 중박격포, 82㎜ 박격포, 그리고 각종 기관총과 다발총, 보병소총 등을 인

<표 3－12>  인민집단군 편성60)

인민집단군총사령부

비  행  연  대 경 비 연 대

평  양  학  교 중앙직속병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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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각 사단의 장비를 일신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함

과 동시에 소련제 신무기를 갖게 되었고 그 신무기의 조작훈련을 소련군 고문관

들의 지휘하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각 군관학교와 사단에 배치되어 약 3개월간에 걸

쳐 소련식 제식훈련과 각개훈련, 소대․중대․대대의 전투훈련을 비롯해서 병기

학, 전술학, 공산당사, 참모학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공산제국의 청년절 기념일인 1947년 7월 27일 공산제국의 친선운동경

기인 국제 민청대회에 파견하기 위해서 군관학교 선수들과 북한 대표선수들의 

환송경기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하였다. 북한군은 평양 시민들

에게 정식 북한군 복장과 계급장을 부착하고 신식무기를 갖추고 정식 사열과 분

열을 실시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이날 처음으로 군관학교와 북한군의 실체를 알

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고위간부들은 군관양성과 병력증강을 비밀리에 강행해 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군관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학원이니 보안학교, 훈련소 등

으로 사칭하여 북한군을 은밀히 육성해 왔다. 북한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한지 

약 9개월 만에 완전히 북한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강력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

해서 1948년 2월 8일을 기해 소위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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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군 창설과 확장

1. 내무성 경비대

북한의 내무성(內務省) 관할 부대로는 38선 경비대와 철도경비대, 그리고 한․

만 (韓․滿)국경경비여단 등이 운영되었다. 이들 경비대는 통상 공산국가들에서 

독특하게 운용되는 부대로서 민족보위성에 소속된 부대들과는 달리 주로 국내 

치안이나 국경수비를 담당하였다. 

북한은 북한군의 증강과 더불어 내무성 관장하의 보안대도 강화하여 치안은 

물론 38도선 및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1947년 7월에는 보안대를 중심으로 사

리원(沙里院)에 38경비대를 창설하여 38도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1948년 

초에 38보안여단으로 증편되었고 1949년에 접어들어 38도선 경비부대를 3개 여

단으로 증편하여 죽천(竹川, 제3여단), 시변리(市邊里, 제7여단), 간성(杆城, 제1여

단)에 전개하고 38도선 경비를 분담시켰다. 

북한의 ‘경비대 예산(豫算)’ 자료에 의하면, 1947년에는 병력 2만 5천명 규모, 

총예산 1,566,133,140원이었으나, 1948년에는 1,989,854,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948년 5월부터 병력으로 5만명으로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3,577,497,342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었다.61) 

먼저 38선경비대는 38선경비보안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다. 38선 경비를 책임

진 38경비보안대는 1946년 중반 김창봉(金昌鳳)을 대대장으로 38선 경비 임무를 

위해 사리원에서 창설되었고 이후 3개 연대로 확장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1947

년 5월 17일)가 창설될 무렵 미․소 군정 당국은 북한의 광공업자원 및 일부 공

산품과 남한의 농산물에 대한 상호 교역(交易)을 합의하여 1947년 5월 22일부터 

남북교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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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6)

☓
38경비여단

•••

여단본부 본    부 대전차포 경    비

(위생) (수송) (정찰)

(6)

•••

대대본부

(3)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포 근무대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38선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38선 경비를 

담당할 전담부대를 창설하기로 하여, 내무국(당시 내무국장 박일우) 예하의 보안

대를 주축으로 하여 1947년 7월 사리원에서 2,000명 규모의 38선 경비대를 창설

하고, 경비대장에는 연안파인 윤공흠(尹公欽)을 임명하였다. 내무국은 1948년 1월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경비대를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군대의 기능을 갖추어 사

리원에 ‘38보안여단’을 편성하였다.

동년 9월에는 진남포에 있던 보안대대가 철원으로 이동하여 새로이 2개 대대

를 편성하였는데 이로써 3개 대대의 병력으로 강원도 정면의 38선 접경의 경비

에 임하였다. 이어서 1949년 2월 다시 1개 대대를 증설하여 도합 4개 대대가 되

었고 1949년 5월 1일에는 이들 4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는 38선 경비 제1여단을 

신설하여 본부를 강원도 간성(杆城)에 두고 철원에서 동해안까지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62)

같은 시기(1949년 5월)에 사리원(沙里院)에 있었던 38선 보안여단도 38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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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여단으로 개칭하여 철원 이서(以西)지구의 38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후에 다

시 38선 경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변리에 38선 경비 제7여단을 추가로 창설하

여 철원으로부터 해주까지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리원에 본

부를 두었던 38선 경비 제3여단을 황해도 죽천으로 이동시켜 해주에서 38선 경

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서 북한은 240㎞에 달하는 38선 경비는 내무상 박일우(朴一禹)의 관할하에 

있는 3개의 38선 경비여단에 의하여 경비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내무

성에는 내무성 관할하의 경비대를 관장하는 경비국이 있었는데, 이때 경비국장

은 박훈일(朴勳一, 연안파)이었고, 제1여단장은 오백룡(吳白龍, 빨치산파), 제3여단

장은 최현(빨치산파), 제7여단장은 경비국 참모장으로 있던 이익성(연안파)이 부

임하고 경비국 참모장은 황성복(소련군 출신)이 새로 부임하였다.

각 여단본부의 위치를 보면 제1여단이 강원도 간성에, 제3여단이 황해도 죽천

에, 제7여단이 황해도 시변리에 각각 두고 38선 경비에 주력하였다. 이들 38경비

대는 38선을 경비하는 한편 수시로 38선을 침범하여 국군과 충돌을 야기 시키고 

동시에 아군의 전력을 탐지하여 전투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38경비 제3여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성 경비국 

직속 기마대를 편입시켰다. 즉 주요 도시에 배치하여 보안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해주 제1기마대와 철원에 제5기마대가 38경비 제3여단에 배속되었던 것이다.

38선 경비여단의 편성은 여단본부 예하에 6개 보병대대와 본부중대, 위생중대, 

수송중대, 정찰중대, 45㎜ 대전차포중대, 경비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

대는 대대본부와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 대전차포소대, 근

무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1개 여단의 정원은 8,312명이었으나, 인원 부족으로 완전보충을 못하고 6․25 

직전 병력은 제1여단이 5,000명 선, 제3여단과 제7여단은 각각 4,000명 선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전쟁 직후 제1여단은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제3여단

은 북한군 제9사단(사단장 박효삼), 제7여단은 북한군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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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3－1>  북한의 38경비여단 배치

증편하여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전선으로 투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철도경비대는 초기에 북조선철도보안대로 발족하여 북한의 철도를 

경비해 오다가 보안간부훈련소에 흡수되어 보안간부훈련대대에 편입되어 있었

다. 1947년 보안간부훈련대대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되자 북조선철도보안대는 

다시 평양에다 철도보안대대를 창설하여 철도경비에 임하였다.

그 후 1948년 9월에 철도보안대대를 철도보안여단으로 증편하였고, 1949년 1

월에는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개편하여 전국의 철도를 경비하고 있었다. 제5여단의 

<표 3－14>  북한 경비여단의 창설(1949. 5- 9)63)

부 대 구 분 사령부 창설시기 병   력

38경비 제1여단 간  성 1949. 5 5,000

38경비 제3여단 죽  천 1948. 9 4,000

38경비 제7여단 시변리 1949. 1 4,000

철도경비 제5여단 평  양 1949. 1 3.000

한⋅만 국경경비 제2여단 · 1949. 9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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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는 4개 대대(병력 3,000명)로서,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들 경비여단들도 소련제 기관총․박격포 등으로 장비 하였고, 편성․훈련․감독

은 소련군 군사고문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정치교육이 특별히 강조

되었다. 

또한 1948년 9월 이후 ‘선․만 국경경비대’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700㎞

에 걸친 한․만, 한․소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었다.64)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이 관

할하는 경비대중 가장 늦게 창설되었는데, 북한 정권이 수립(1948년 9월 9일)된 

직후인 1948년 9월 중순경에 한․만 국경경비대 3개 대대를 창설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 배치하였다. 그 후 동 경비대는 7개의 위수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개 위수사령부의 편제는 1개 대대 300명을 구성하여 총 2,600명의 병력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따라 소만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경비하고 있었다. 장비는 

박격포, 기관총을 가진 경장비의 경비대였다. 그 후 경비대는 7개 위수 사령부를 

7개 대대로 다시 개편하였고 이를 통합 지휘하는 여단이 창설되어 국경경비 제2

여단으로 개칭되었다. 내무성은 이상의 경비대 외에도 해안경비대와 각 도, 시, 

군 보안대의 무장병력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 외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회령에서 제766부대

를 편성하여 유격대를 육성하고, 1950년 4월 청진에서 모터사이클을 주장비로 

기동정찰용 제12모터사이클연대를 창설하였다. 

2. 조선인민군

1) 육군의 확장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당시 임시인민위원회

에 14개국 중에 보안국(국장 최용건)을 두고서 보안국장이 북한의 무력부대인 보

안대와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관장해 오다가,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임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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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을 때는 18개국으로 확장되었으나 보안국은 

없어지고 내무국(국장 박일우)이 신설되었다.

내무국장은 보안대를 관장하였으나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인민위원회의 관장

기구(국)없이 훈련대대부 사령관(최용건)이 인민위원회 위원장(김일성)을 직접 보

좌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북한군을 창설(1948년 2월 8일)하기 

직전인 1948년 2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군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부서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초대 보위

국장에 김책(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족보위국은 그 설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도 않고 당시 인민위원회 조직표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건설과 운용 업무를 담당하되 대외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조직이었다.65) 

이는 그 동안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군을 관장하는 행정기구 없이 훈련대대부 

사령관(후에는 집단군사령관)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던 것을 

분리하여 행정기구로 민족보위국을 신설한 것이었으며 또 후에 북한 정부가 수

립(1948년 9월 9일)될 때 조직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도 있다. 여하튼 민족

보위국이 신설되긴 했으나 민족보위국과 북한군 총사령부와의 상하관계나 행정

지시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 역사기록부장을 했었던 최태환은, “민족보위국이 설치

되었다는 기록 보고는 있었으나, 북한군 총사령부와는 종적이든 횡적이든 어떤 

지시 사항이나 보고 사항 등 상호 연락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 존재를 의식

하지 못했다. 아마도 민족보위국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

된다”고 회고하고 있다.66)

한편 북한은 1948월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7개월 전의 일이었다. 당시 인민집단군 예하 각 사

단의 병력은 1만 400명 정도이고, 제3독립혼성여단은 3천 400명 정도로 총병력 

약 3만명 정도에 달하였으며 약 1만 7천 명의 훈련병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되고 나서 소련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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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역전에서 창군식을 끝내고 시가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1948. 3. 8)

중장비로 교체되었고 소련군 고문관들의 지도하에 1947년 5월 17일 이후 1948년 

2월에 이르는 9개월간에 걸쳐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자 무력수단에 의한 공

산통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무력의 기초가 완료되자 그는 북조선인민위

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통수권을 발동하여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에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여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조선인

민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고, 예하 각 사단의 명칭은 북한군 제1보병사단, 북한

군 제2보병사단, 북한군 제3혼성여단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예하의 비행대대는 

항공대대로 증편하였고, 그 외 중앙보안간부학교, 중앙직속병원, 평양학원, 경위(警

衛)연대 등은 그대로 북한군총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날 평양역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는 열병식이 거행되었

고, 이 행사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67)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조선 완전 

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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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조선인민군총사령부 편성(1948. 2. 8)68)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본  부 비행대 경위연대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중앙직속병원

        ×× ××         ×

1 2 3

ꠁꠁꠁ ꠁꠁꠁ ꠁꠁ

1 4 1

ꠁꠁꠁ ꠁꠁꠁ ꠁꠁ

2 5 2

ꠁꠁꠁ ꠁꠁꠁ ꠁꠁ

3 6 36

ꠁꠁꠁ ꠁꠁꠁ ꠁꠁ

포병 ● 포병 ● 포병 ●

ꠁꠁ

통신

모든 성과들을 무력으로 보위할 조선인민군대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국가를 물론

하고 자주 독립 국가는 자기의 군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 

조선인민은 어디까지든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들어 쥐고 자기가 주인으로 되

는 완전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통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조선인민군 창설 이유에 대해 김일성은 1947년 말∼48년 초에 조성된 정

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창설한다고 하였고, “오늘 조선인민군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방위하는 성벽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정부 타도

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희망을 줌과 동시에 원쑤들의 침공을 미연

에 방지하며 그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거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고 하여 

‘도발에 대응하고 통일을 위한 인민정권의 무력기관’이라고 창설취지를 밝히고 

있다.69) 요컨대 북한에서 인민군의 창설은 그전의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님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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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설을 표면적으로 민족문제의 자주 자결의 해결방법에 

입각하여 제시된 것으로 되풀이 설명하였고, 남한의 미 점령군으로부터의 도발

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인민정권의 무력기관으로 합리화하였다. 즉, 창군의 목

적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당의 군대로

서 인민군을 창설할 필요성에 부닥쳤다”고 말하고, “조선인민의 혁명적 무장력인 

것이다”라고 내세우고 있다.70) 

그들의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획득물을 수호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

는 것이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재삼 강조한 것은 남한을 무력으로 공산화하자

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지역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

가 달성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

으며 소련의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 역시 더욱 강화되

었다.

1948년 2월 8일은 아직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북조선인민위

원회가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던 것이

다. 정권 수립 이전의 창군이라면 오히려 1946년 8월 15일 김일성이 북한 내의 

무장 세력을 통합하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한 날짜가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조선인민군’ 창설 이후 북한당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에 대한 훈련

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

여 필승불패를 호언하던 강대한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적을 과소평가하고 

전투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공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항상 준비된 태세로 있지 않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면 당황망조 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에 대한 경각

성을 높이고 적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격파할 수 있도록 준비된 태세를 견지하며 

적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적의 음모와 책동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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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창설 직후의 열병식 광경(1948. 5. 1)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훈련을 적극 강조하였다.71) 

북한군의 창설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정책과 결부되었으며, 김일성 항일유격

대 출신 인물들을 기간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군 편제를 모방하여 

문화부를 설치하였다. 6․25 당시의 문화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의 정치위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은 이들 정치위원들을 통하여 

북한군의 정치사상 통제를 담당하여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군대를 육

성함에 사상과 정치교육에 치중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에는 최용건이 유임되었고 총사령부를 평양시의 구 일

본군 제44부대 자리로 이전하였다. 즉, 총사령관에 최용건, 부사령관 겸 문화부

사령관 김일(金一), 포병사령관 무정, 후방부사령관 최홍극(崔弘極), 총참모장 강

건(1947년 12월 안길 사망 이후), 부총참모장 황호림(黃虎林, 새로 보임), 통신부

장 박영순(朴英順), 공병부장 박길남(朴吉南, 부부장에서 황호림 후임), 작전부장

에 유신(柳新)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인민집단군 제1보병사단은 ‘조선인민군’의 

창설에 따라 북한군 제1사단으로 발족하고 예하부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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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병사단사령부 개천(사단장 김웅 :金雄, 참모장 최광 :崔光)

제1연대   신의주(연대장 미상)

제2연대   재령(연대장 미상)

제3연대   강계(연대장 최현 :崔賢)

포병연대  개천(연대장 이기건 :李奇建)

인민집단군 제2보병사단도 ‘조선인민군’ 제2사단으로 개편하여 사단사령부를 

나남에 설치하고 있다가 1949년 초에 동북의용군이 들어오자 함흥으로 이전하였

다. 따라서 나남에 주둔하고 있던 제5연대만 평양 평천리로 이동하였고 제6연대

는 나남에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제4연대는 회령(會寧)에 설치하고 포병연대

는 강덕(康德)에 설치하였다. 

제4연대장에 유경수가 부임되어 있다가 제195전차연대장으로 전임되어 갔고 

제5연대장에 최용진이 부임한 후 동 연대가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이인철이 부임

하였다. 그리고 제6연대는 이영호, 포병연대는 한진덕 등이 부임하였으며 제2사

단의 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보병사단사령부  함흥(사단장 이청송 :李靑松, 참모장 이익성 :李益城)

제4연대   회령(연대장 유경수 :柳京洙)

제5연대   평양(연대장 최용진 :崔容鎭)

제6연대   나남(연대장 이영호 :李英浩)

포병연대  강덕(연대장 한진덕 :韓鎭德)

인민집단군 제3독립혼성여단은 인민군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발족하였다. 여단

본부는 원산(여단장 김광협, 참모장 오진우 :吳振宇)에 위치하였다. 여단 예하의 

3개 보병대대와 포병대대는 연대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948년 9월 북

한군 총사령부가 민족보위성으로 승격될 때 제3혼성여단은 북한군 제3사단으로 

증편하게 된다.

이 여단은 1948년 9월 9일 소위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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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으로 승격되었고, 동년 10월 제2사단에서 제6연대를 편입시켜 제8연대로 개

편하고 사단 직할부대와 3개 보병연대 그리고 1개 포병연대로 사단편성을 완료

하였다. 사단사령부를 처음에 평양에 두었다가 함흥으로 이동하고 다시 원산(元

山)의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이동하였다. 사단장에 최민철이 부임하여 전투훈련에 

치중하였다. 제7연대는 덕원(德源)에 주둔하고 있었고 제8연대는 평강(平康)에, 제

9연대는 흥남(興南)에 그리고 포병연대는 원산에 각각 배치하여 화천(華川), 철원

(鐵原), 복계(福溪), 양양(襄陽) 등지의 38선 경비에 대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

었다.

제3사단사령부   원산(사단장 김광협, 참모장 오진우)

제7연대         덕원

제8연대         평강

제9연대         흥남  

포병연대        원산

1948년 10월 15일 북한군 제4독립혼성여단을 창설하고 여단본부를 대동군(大

同郡) 유사리(柳沙里)의 이연(理硏)공장 자리에 두고 직할부대와 3개 보병대대로 

편성하였다. 제1대대와 직할대대는 진남포에, 제3대대는 신의주에, 제3대대와 포

병대대는 평양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 후 1949년 말 동 여단은 북한군 제4사단

으로 승격되어 보다 강력한 사단으로 육성되었다.73)

2) 병과별 부대 창설

북한은 먼저 전문적인 유격대를 양성하기 위해 제766보병연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4월 함경북도 회령에 유격대원 전문양성 기관으로 통상 제766

부대라 하며, 대외적으로는 제3군관학교라 했다. 부대장(학교장)은 김일성과 같은 

빨찌산 출신인 오진우(吳振宇)을 임명하였고, 참모장 겸 군사 부교장은 강동정치

학원의 군사 부원장이며 같은 빨찌산 출신인 서철(徐哲) 소좌를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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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창설 당시는 강동정치학원 출신 53명과 민청 소속 학생 100여명으로 약 

200명에 불과한 대원이었으나, 같은 해 5월 말경은 중국으로부터 중공군 소속이

었던 1,000여명의 병력이 도착하였고, 7월에 북한군 정규군 2개 대대 300여명이 

전속되어 왔는데 이들 양개 대대는 1949년 5월에 남한에서 월북한 표무원과 강

태무가 인솔하는 대대였다.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1,000여명의 중공군 소속 병

력 및 포병 병력이 도착하였고, 이 때 부대의 편성은 3개 보병대대와 포병대대, 

통신대대, 그리고 월북한 강․표 대대로 구성되어, 제766부대의 총 병력은 약 

3,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말경 함북 유선으로 이동하여 훈련하였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원산 호도반도로 이동하여 상륙전 훈련을 1개월 전 실시 후 같은 해 6월 21일 

수십 대의 어선에 분승하여 원산항을 출항, 6월 24일 속초(束草)로 와서 속초 부

두에서 정박 대기하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다시 출항하여 6월 25일 02 : 00에서 

03 : 00시경 동해안의 주문진 앞바다를 지나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하여 아군 

후방을 위협하는 남침 대열에 참가하게 된다. 상륙전에 참가하지 않은 부대는 

양양지역에서 6월 25일 이전에 38선을 넘어 상륙 예상지역에 도착, 상륙부대의 

상륙을 엄호하였다.

다음으로 북한군은 제12모터싸이클 정찰연대(일명 제603모터찌크 연대)를 창설

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8월 중국으로부터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의 전투 경

험을 가진 약 2,000명을 병력을 기간으로 1950년 4월 청진에서 창설된 부대이

다.74) 54대의 모터찌크와 각각 16문의 45㎜ 대전차포와 120㎜ 박격포로 장비된 

총 병력 3,500명에 달하는 북한군 유일의 기동화 된 독립 연대이다.

1950년 5월 23일 김일성이 이 부대를 방문하여, “모터찌크는 추격전과 시가전

에 큰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중략) 동무들은 지난날에 중국 혁명을 위하여 잘 

싸웠다면 이제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잘 싸워야 합니다”라고 격려한 바 있을 만

큼 김일성이 비중을 두는 기동성 있는 부대이다. 이 모터찌크는 오토바이 측면

에 1인용 보조좌석을 부착하고 그 곳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기동하면서 기관총사

격이 가능한 장비로, 소련군이 제2차대전시 추격전과 시가전에 유용하게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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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곡사포에 비해 사정거리가 

배나 되었던 북한군의 122㎜ 곡사포

장비이다.

또한 1949년 중순 북한군은 122㎜ 야포연대를 창설하였다. 1949년 7월 15일 

개성(開城) 북방 송악산(松嶽山) 488고지 쟁탈전에서 북한 북한군이 처음으로 122

㎜ 야포를 사용하였다. 당시 한국군 제11연대장은 그 위력에 놀라 불발탄을 수

거하여 즉각 새로운 병기의 출현을 보고하였으나 육본에서도 122㎜ 야포의 존재

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122㎜ 야포는 소련군의 신형장비로 1949년 3월말 제1군관학교 포병부에 보내 

교육하도록 하였다. 122㎜ 포를 인수한 군관학교에서는 1949년 4월 22일 김일성

이 참석한 가운데 실탄사격시범을 실시하였다. 이 시범을 참관한 김일성은 “122

㎜ 포는 인민군의 보배다. 이 포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최대의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 포병군관동무들은 이 포의 사격술을 잘 배워서 보다 나은 포병이 

되기 바란다”는 격려사를 보낼 만큼 122㎜ 야포의 도입은 북한군 포병에게는 

최대 성능의 신무기였다.75)

당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구경 포는 105㎜ 포로 사거리가 6,252미

터인데 비해서 122㎜ 포의 사거리는 배나 되는 11,710미터의 장거리 포였다. 122

㎜ 야포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며 1개 대대는 122㎜ 포 12문으로 장비되

어 연대는 총 36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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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이외에도 새로이 공병연대를 창설하였다. 1949년 3월경 평양 북방 

15.6㎞ 지점에 있는 간리에 총 병력 1,000명 수준의 공병연대가 창설되었다.77) 

연대장에는 장인호 대좌가 임명되었고, 연대 예하에는 공병 1개 대대(약 250명), 

중(重)도하대대, 경(輕)도하대대, 전기중대, 급수(給水)중대, 자동차수리소, 기계수

리소 등이 있었다. 장비는 트럭 20대, 발전기 2대, 항타기 1대, 모터보트 4척, 조

립식 주정 몇 십 정 등이 있었고, 불도저나, 덤프트럭도 없는 취약한 공병연대였다.

1950년 4월에 소련으로부터 공병장비 일부가 도착하여 보강되었으나, 경도하

장비 1개 세트를 비롯하여 조립식 철주, 발전기, 지뢰탐지기, 폭파기, 유자철조

망, 위장망 등 일부가 있었다. 연대는 공병여단으로 증편되었으나 남침시 한강 

도하작전이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병여단의 장비 부족에 있었다. 이

외에도 1949년 9월 평양에 방공포연대가 창설되었고78), 1950년 6월초 나남에서 

새로운 독립전차연대가 별도로 창설되었다.79) 

3) 조선의용군 사단의 입북 재편 

1949년 4월 조․중(朝․中) 회담에 따라 중공군 제166사단(방호산 :方虎山), 중

공군 제164사단(金昌德) 그리고 중공군 독립 제15사단(全宇)과 중국 각지의 조선

의용군(韓人義勇軍) 약 50,000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 북한지역으로 

입북하였다.80) 먼저 북만주에 있는 중공군 제4야전군에 소속된 2개의 한인계 사

단(제164, 제166사단)이 1949년 7월에 북한으로 이동하였다.

중공 동북군구 제166사는 1949년 7월 입북(入北)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人民

解放軍)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중공군 제166사는 당시 사단에 편성되어 있던 

사단 정치위원 방호산의 지휘하에 심양을 출발하여 1949년 7월 25일 신의주에 

도착하여 북한군 편제에 따라 사단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제166사가 도착한 직후 크게 고무된 김일성은 1949년 7월 27일 신의주의 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제655부대 장병들은 프롤레타리아 제국주의에 참으로 충실

하였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조하였다.81)



제 3 장  북한군의 창설

274

<상황도 3－2>  간도 지방

사단은 신의주에서 제166사(제6사단), 제496단(제13연대), 제497(제14연대), 제

498(제15연대)로 개편되어 소련장비로 무장한 후 10월 제13연대 재령(載寧), 제14

연대 사리원(沙里院), 제15연대가 신의주(新義州)에 각각 주둔하였다.

제166사는 사단장 방호산 소장, 참모장 노철룡 총좌, 문화부사단장 홍림 총좌, 

포병부사단장 심청 총좌, 후방부사단장 박민 총좌, 작전과장 표구서 상좌 등 

제13연대는 연대장 한일해 상좌, 참모장 장훈 중좌, 문화부연대장 최진작 중좌

제14연대는 연대장 황석상좌, 참모장 김성일 중좌, 문화부연대장 주룡 중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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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연대는 연대장 조관 상좌, 참모장 현파 중좌, 문화부연대장 신학균 중좌, 

포병부연대장 이빈 중좌, 후방부연대장 김성춘 중좌, 사단포연대장 장우철 상좌, 

문화부연대장 지기철 중좌 등82)

또한 동북군구 제164사는 1949년 7월 하순 북한으로 입북하라는 중국인민해방

군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당시 제164사의 부사단장이었던 김창덕(金昌德)이 약 

7,500여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장춘을 출발 열차 편으로 함북 회령을 경유 1949

년 8월초 나남에 도착하여 인민군 제5사단, 제10, 제11, 제12연대로 재편성한 후 

소련장비로 무장하게 되었다.

사단장 김창덕 소장, 문화부사단장 장복 총좌, 포병부사단장 박송파 총촤, 후방

사단장 관건 총좌

제10연대 연대장 박정덕 상좌, 참모장 계우섭 중좌, 문화부연대장 정길운 중좌

제11연대 연대장 김봉문 상좌, 참모장 정범 중좌

제12연대 연대장 와후 상좌, 참모장 윤명환 중좌, 문화부연대장 김도룡 중좌 등83)

이리하여 1949년 후반에 들어서자 북한군의 지상병력은 기존의 3개 사단(북한

군 제1, 2, 3사단)과 새로이 편입된 2개의 전 중공군계 사단을 합쳐서 도급 5개

의 전투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중 나남에서 개편된 제5사단과 2개의 기존사

단은 수백 대의 트럭과 모터찌크 등으로 장비된 기계화부대로 등장했다.

중․소의 지원에 따라 북한은 1949년 말까지 제4독립혼성여단을 제4사단으로 

완편 하고, 제5․제6사단을 추가 창설하여 6개 사단으로 증편하였으며, 제115전

차연대도 제105전차여단(1949. 5. 16)으로 개편하였다. 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1

개 연대 전차 40대), 기계화보병연대, 교도연대, SU-76대대 등으로 편성되어 사실

상 사단급 전력을 보유하였다.84) 이러한 내용은 1948년 말 모스크바 전략회의 

결정내용과 평양에서 조․소 제2차 회의내용을 보완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1950년 1월 김광협(金光俠) 소장을 중공에 파견하여 아직도 중

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 장병 1만 4천여명을 추가로 입북시켜 줄 것을 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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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게 요청하였다. 이때는 대체로 이미 국공 내전이 종료되고 모택동은 당시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장 대리로 있던 섭영진(攝榮臻)에게 지원해 줄 것을 지

시하였다. 모택동의 지시를 받은 섭영진은 중공군 각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인 장병들을 하남성 정주로 집결할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1950년 3월 중순경 정주에 집결된 병력은 대부분 중국 인민해방군 제156사 8

천여명, 제113사 1천여명, 제15병단 2천 5백여명 등 총 1만 2천여명이었고, 제4

야전군 제47군 각 사단 한인 5천여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들 병력의 사

단편성은 김광협 소장의 지휘하에 북한군 편제대로 편성하였다. 3월 20일 정주

에서 원산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12사단, 제30, 제31, 제32연대로 개편하였다. 

제12사단은 3개 보병연대, 1개 포병연대, 경위중대, 통신, 반탱크공병대대 등을 

갖춘 완편 사단이었다.85)

사단장 전우, 참모장 지병학, 정치주임 약근, 작전과장 최봉준, 공급부장 김윤식 

제1단장 최학훈, 참모장 이모출, 정치주임 계홍

제2단장 이원성, 참모장 김철, 정치주임 이성진

제3단장 황동화, 참모장 장준, 정치주임 김하석

또한 제4야전군 제47군 한인독립단도 북한군 제18연대로 개편되었다. 제139, 

제140, 제141사에 소속되었던 한인 총 5,400명이 정주에 도착하여 1개 독립단과 

독립대대를 편성하였고, 이들은 4월초 황해도로 이동하여 독립단은 제18연대, 독

립대대는 기계화연대로 각각 편성되었다.86) 

이외에도 남침직후 한인 약 4천여명으로 편성된 철도병단 조선독립단이 6월 

27일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1950년 7월 5천여명의 동북군구(東北軍區) 심양 한인

혼성단이 입북 후 제17기계화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이 남침 전까지 중국

에서 입북한 마지막 부대였다.87) 

중공군에서 편입된 고참병들은 전 북한군 군관의 1/3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북

한군의 골간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북한군 제1, 제4, 제5, 제6, 제12사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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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고 제5, 제6, 제12사단에는 대부분이 동북의용군들이 많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1사단과 제4사단은 각각 의용군 출신 1개 연대씩을 가지고 있었다. 북

한에 들어온 대부분의 의용군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소련군의 전술교범에 의하여 

재훈련을 받았다.

중국군 출신 한인부대인 제5․제6․제12사단․제4사단 18연대 등 5만여명의 

병력은 부대검열시 일반전투훈련, 즉 사격, 소대공격, 백병전 등의 전술을 포함

하여 결함이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시기 실전이 없는 사단과는 비교

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88)

이와 같이 무정을 필두로 한 조선의용군 출신은 김웅․방호산․이권무․김창

덕․박일우․장평산․박훈일․김창만․이상조․박효삼․이익성․김강․전우 등

으로 대표되며 이들은 중국 국공내전시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핵심사단의 사단장직에 있었다. 중공이 중공군에 소속되

어 있던 한인부대를 대거 입북시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즉, 첫째, 국공 내전이 종료하게 되자 한인부대를 북한으로 파북시키는 것은 

중공으로서는 전후 처리(복원)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고, 둘째, 군사비 삭감이라는 

중공의 이익과도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셋째, 북한과의 혈맹의 관련을 고려하고 

북한군 내부에 친중 인사를 부식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조선의용

군이 참전하여 남한을 무력 통일하게 되면 친중파의 비중이 높게 될 것이고 그

것이 결국 중공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넷째, 공산권내 중국의 비중(국제

주의)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89) 

북한군은 급속도로 군비를 강화하고 재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한의 청

장년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제2보충 병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모든 고급중학

교 이상에는 배속장교를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

며 당 열성분자들은 소위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강제 헌납하게 

하면서 만 17세 이상 만 40세까지의 남녀를 총동원하여 이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북한군은 10개의 보병사단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북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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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목표가 북쪽지역에서 공산주의 체제 수립의 기반강화에 있었고, 이는 북

한에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민주기지’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무력통일

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전략은 물론 

소련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 역시 더욱 강화되어 

갔다.

4) 민청훈련소의 사단 편성 

북한은 1949년 초부터 북한군 확장과 국민 총동원을 위하여 군 징집제도를 자

원입대에서 공개 강제징집으로 전환하여 보안대의 주관 아래 병력을 취합하였

고, 모든 북한의 고급중학과 대학에 배속장교를 배치,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

시하는 한편, 17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북한 주민에게는 기본 군사훈련을 실시하

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민청훈련소를 개편하여 3개 예비사단으로 편성하였는데 신의주에 

제13예비사단, 숙천에 제10예비사단, 평강에 제15예비사단을 각각 신설 배치하였

다.90) 즉, 1949년 10월 북한은 3개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17세부터 30세까지의 

청장년을 강제 징집하여 이들 예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 청년훈련소에

서 신병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훈련소는 실질적으로 보병사단에, 훈련지소는 

보병연대에 상당하였다.91)

제1민청훈련소는 평안북도의 징집자를 대상으로 신의주에 본부를 두고 예하에 

제1훈련소(신의주), 제2훈련소(남 신의주), 제3훈련소(용암포)를 설치하여 신병을 

훈련, 1950년 3월에 여기서 양성된 병력과 중국에서 조선의용군 출신 1개 대대

를 인수받아 사단편제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중순에 정식으로 북

한군 제13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빨치산파의 최용진이 보임되었다.

제2민청훈련소는 평안남도의 황해도 지역의 징집자를 대상으로 숙천에 본부를 

두고 예하의 제4, 5, 6훈련소에서 신병을 훈련, 1950년 3월부터 사단편제로 편성

하기 시작하여 1950년 6월 중순에 사단편성을 완료하여 북한군 제10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이방남이 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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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민청훈련소는 함경북도의 회령에 본부를 두고 예하의 제7, 8. 9훈련소에서 

신병을 훈련하였고, 1950년 3월부터 사단편제로 편성하기 시작하여 1950년 6월 

중순에 사단편성을 완료하여 북한군 제15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박성철(朴成

哲)이 보임되었다.

신편된 3개 사단은 모두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 및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

어 타 전투사단에 비해 편제는 동일하나, 장비와 병력 수, 훈련면에서 전력이 떨

어지는 예비사단 수준으로 남침작전 초기에는 직접 참전하지 못하고 7월 이후에 

참전하게 된다.92)

한편 1948년 10월 15일 진남포(鎭南浦)에서 창설되었던 제4독립혼성여단은 

1950년 4월 제2사단에서 1개 연대와 조선의용군 출신 1개 연대(중국 정주에서 

중공군 독립 제15사 편성시 별도로 1개 독립연대를 편성 입북한 연대)를 인수받

아 북한군 제4보병사단으로 승격하였다. 예하에는 제16, 17, 18연대와 포병연대

로 구성되어 완편 사단이 되었고 사단장에는 연안파인 이권무(李權武)가, 사단 

참모장에는 허봉학(許鳳學)이 보임되었다.

이리하여 북한군은 증강되었고 특수부대인 제105전차여단, 122㎜ 포병연대, 고

<표 3－16>  북한군 사단의 증편표(1948.10-50. 6)93)

부  대 사령부 지휘관 창설 시기 창 설  경 위 예속 부대

제 4사단 진남포 이권무 1948.10 총사령부직할부대 제16·17·18연대

제 5사단 나남 마상철 1949. 8 중국 제164사 제10·11·12연대

제 6사단 신의주 방호산 1949.10 중국 제166사 제13·14·15연대

제12사단 원산 전  우 1950. 5 중국제15사 동북의용군 제20·31·32연대

제10사단 숙천 이익성 19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와 평

남지역 병력

제25·27연대·

제107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최용진 19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지역 병력
제19·21·23연대

제15사단 화천 박성철 19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

북지역 병력
제45·49·50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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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연대, 기동보병연대, 공병여단, 통신연대를 비롯하여 제1, 제2군관학교 및 북

방유격대 등 그 병력은 총 14만 8,680명에 달하였고 그밖에 내무성의 각종 경비

대와 보안대의 병력이 34,000명에 이르렀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3개 사단의 신편과 4사단의 완편, 중공군에서 1개 사단

(제12사단)이 추가 편입됨으로써 북한 인민군은 총 10개의 보병사단(제1․2․3․

4․5․6․12․10․13․15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군 보병사단은 제5, 제6, 제12사단 외에도 중공군이나 소련군에서 입국한 

자들이 보충되어 전체 병력의 1/3이 전투유경험자들이었고, 완전 편성은 11,000

명이었다. 이들은 소련제 61㎜ / 82㎜ / 120㎜ 박격포, 76.2㎜ / 122㎜ 야포, 45㎜ 대

전차포, SU-76 자주포 등으로 장비되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였다.

5) 전차부대의 창설과 확장 

해방 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제25군 예하에는 10기계화사단이 있었다. 이 

사단은 평양 사동(寺洞)에 주둔하면서 북한군 기갑부대 창설의 모체 역할을 하였

다.94) 1947년 5월경 소련군 제10기계화사단은 북한군 전차 승무원의 훈련을 위

해 북한군 각 부대에서 선발된 요원 400명을 소집하였다.

북한군의 전차부대의 창설은 북한군의 건설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평양에 

배치된 소련 제10기계화사단에 전차장, 운전병, 포장, 기술병 등과 자주포 분야 

및 전차 전문군관 등의 전문분야에 따라 전차병 양성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들은 장차 북한에 창설될 전차부대의 기간요원으로써 3개월 훈련

을 수료하였고 이 병력을 근간으로 1947년 12월 북한군 최초의 전차부대인 제

203독립교육전차연대를 창설하였다.95)

북한군은 1947년 말부터 각 지방당과의 연락 하에 주요도시 고급중학교에 체

육교원 명목으로 전차 기술병을 위장 침투시켜 유능하고 체격이 좋은 재학생들

을 선발했다. 이 학생은 전차운전, 포 조종, 수리, 지휘, 통신 등 전 분야에 걸친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5월에는 제203교육전차연대에서 최초의 교육생

들이 배출되어 전차부대 창설에 투입되었다. 제203연대는 전차부대 병력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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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각 보병사단을 위한 6개 자주포대대 병력과 차량화연대 운전병들도 배출하

였다.96)

이때 잔류한 소련 전차연대는 150대의 T-34전차97)와 3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

되었으며 한인 2세인 뾰돌(최표덕 :崔表德) 중좌가 지휘하고 있었고, 동 연대내에

는 약 70명의 통역관(모스크바 동양대학 조선어과 출신)을 배치하고 있었다. 소

련군 전차연대장 뾰돌 중좌는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 및 동만주, 대일전에도 참

가하여 소련정부에서 전투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후에 북한군으로 편입되어 소장

까지 승급된 인물이었다.98) 

한편 북한군은 1949년부터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1948년 12월 3

일 뾰돌 전차연대가 군사고문관 15명을 잔류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할 때 T-34전

차 60대, 76㎜ 자주포 30대, 사이드카(모터찌크) 60대, 차량 40대를 북한군 제105

전차대대로 인계하였다. 이 장비를 인수한 북한군 제105전차대대는 제115전차연

대로 증편 및 개편된다. 이때 연대는 2개 전차대대와 1개 자주포대대를 중심으

로 하여 공병, 통신, 수리중대와 군의소(軍醫所)가 편성되어 있었다.99)

1948년 12월 25일 모스크바 전략회의에 따라 소련 특별 군사사절단이 입북하

여 전차부대의 창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사절단의 대부분이 기갑전술의 권위

자들로 남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

일전에서 기갑부대의 활약에 의한 전과가 컸었기 때문에 지상군에 있어 기갑의 

비중을 중시하고 있었다.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군 사절단 40여명은 대

부분이 기갑분야 전문가였다. 스티코프 대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절단은 장군 5

명, 대령 12명, 중령∼대위급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군 5명 중 자하로프

를 제외한 나머지는 카투노프와 쿠바노프(Kubanov) 등은 모두 기갑전문가였다.

1949년 5월 초순에는 군관강습소 졸업생을 대량으로 임관시키는 한편 전차연

대를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으로 개편하여 유경수(柳京洙)를 소장으로 승진시켜 

여단장에 보임하였다.100) 교육연대 교육생들을 바탕으로 3개 전차연대로 편성된 

제105전차여단, 1개 차량화연대 및 수색대대(모터사이클) 등이 창설되었다. 

전차반입과 장비문제는 쿠바노프가 지휘하고 연료문제는 크리크프와 코트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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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하였다. 소련 군사사절단은 북한군 기갑부대를 무력 남침의 주력부대로 

육성하고 전차부대를 비롯하여 자주포 싸이드카, 자동차, 수송부대와 해군선박, 

그리고 공군에 이르기까지 전군의 원활한 기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료문제 해결

을 서둘렀다.101)

그러나 북한에 도착한 이들은 한국 지형을 분석하여 산악과 하천이 많아 전차

부대 운영이 부적합하며, 또 한국군의 대전차 장비가 빈약하므로 구태여 많은 

전차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계획했던 전차 500대를 그 반으

로 감소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소련군 철수시 인수한 장비로 편성된 전차연대(2개 전차대대＋1개 자주포대대)

는 부대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 동 연대내에 군관 및 전사강습소를 개설하여 전

차병 및 전차군관을 대량 양성하여 1949년 5월초에 졸업시키는 한편, 1945년 말 

현대전의 기술훈련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유학 보낸 약 1,000명의 인원이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자 이들을 전차연대의 기간요원으로 배치하였다.

소련군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차를 지원 받아 1949년 5월 16일에 전차연대를 북

한군 제105전차여단으로 증편하게 되어 3개의 전차연대, 1개의 기동화연대, 1개

의 자주포대대를 주축으로 편성하고, 120대의 전차와 병력 6,000명을 갖는 여단

으로 증편하였다.102) 

여단의 편성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34전차 40대씩을 보유하는 3개 전차연대

(제107, 제109, 제203연대)와 2,500명의 병력과 차량으로 구성되는 제603차량화연

대, 76.2㎜ 자주포(SU-76) 64대로 구성되는 자주포대대, 200대의 모터싸이클로 구

성되는 모터사이클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운수대대(수송대대), 그리고 전차 수

리소와 군의소가 추가적으로 창설되어 배속되었다.103)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은 

예하부대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다.

여단본부 및 직할대대 :평양 사동

제107전차연대 :평양 사동

제109전차연대 :황해도 남천



제4절  군 창설과 확장

283

제203전차연대 :강원도 철원

제603차량화연대 :평양 사동

제105전차여단의 편제상 전차 대수는 120대로 1개 전차중대 편제상 4대의 전

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1개 전차대대는 3개 전차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중대 전차 12대(3개 중대×4대)와 대대장 전차 1대로 총 13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1개 전차연대는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대대 전차 39대

(3개 대대×13대)와 연대장 전차 1대로 총 4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

므로 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연대의 전차 총 대수는 

120대(3개 연대×40대)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 편성된 제208교도연대는 전차

교육연대로 잔여 30대의 전차를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 이 교도연대는 

새로운 전차부대 창설의 모체가 되었다.

제105전차여단은 날로 병력과 장비가 증강되어 1949년 8월초까지는 모터찌크 

300대, 트럭 200여대, 지프차 100여대가 새로 소련에서 반입 증강되었고 동월 말

에는 여단직속 교도연대가 신설되어 각 사단에서 고급중학 중퇴이상 건강한 자

들을 차출하여 훈련시켜 동 여단에 배치하였다.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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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모터 싸이클 정찰대

동 여단은 1949년 10월에 동 여단 주력부대인 제109전차연대가 황해도 남천 

38선 접경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제203연대는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게 되었다. 

평양 사동에는 여단본부와 주력부대인 제107연대와 제208교도연대만이 남게 되

었고 제105전차여단은 1949년 8월 이후 학술적인 실내교육을 대폭 줄이고 주로 

야전에서 전술훈련에 치중하였다. 1949년 10월 하순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실시

한 전군 대기동 작전훈련에서 동 여단이 가장 우수하다는 표창을 받았고 전투부

대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 4월말에 소련에서 장비가 청진항을 

통해 도입되었다. 즉, 중형전차 100대, 싸마호

트 60대, 트럭 150대 그리고 각종탄약, 부속

품, 유류 등이며 동시에 병력보충도 대대적으

로 이루어졌다. 1950년 4월말까지 제105전차

여단은 8,800명의 병력과 T-34형 전차 258대, 

싸마호트 154대, 모터찌크 560대, 트럭 380대 

등의 막강한 병력과 장비로 증원되었다. 이 무

렵인 동년 5월 장갑차량 및 모터사이클 등으

로 장비된 제603경기계화(모터사이클) 연대가

북한군 장갑차 싸마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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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되었다.104) 

그리하여 1950년 6월 초 나남에서 T-34전차 30대로 독립전차연대를 창설하였

고.105) 이후 약 90여대의 전차로 제16, 제17전차여단 등 2개 여단을 추가로 창설

하게 된다. 1950년 6월 6일 철원에서 제16전차여단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이 여

단은 각각 21대의 T-34를 보유한 2개 전차대대, 각각 450명의 병력을 보유한 2개 

차량화 저격대대, SU-76 8문을 보유한 1개 포병대대, 76㎜ 대전차포중대, 자동소

총중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전차 여단의 병력충원은 전차병

은 제204교육전차연대에서, 차량화저격병은 징병자들로부터, 포병 및 박격포병은 

23일에서 30일간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연대에서 각각 충원되었다. 제16전차여단

에는 T-34 전차 44대가 동년 6월 16일에 지급되고 7월 28일까지 단계적으로 조

직되었다.106) 

T-34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 육군의 표준 중형 전차로 그 제원은, 

중장갑 철판으로 보호된 중량 32톤(완전 탑재시 35톤)이며, 85㎜ 전차포 이외에 

7.62㎜기관총 2정이 장착, 전차포탄은 55발을 탑재, 전차 엔진 출력은 디젤기관 

493마력, 속도는 시간당 30∼40마일, 전차승무원 탑승은 5명 등이다. 이 T-34전차에 

<표 3－17>  북한군 전차여단 편성

☓
105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

107 109 203 206 208 ●

(기동화) (교도) SU-76

ꠁꠁꠁ ꠁꠁ ꠁꠁ ꠁꠁ ꠁꠁ

303 506 수리소 군의소

(3) (기동정찰) (통신) (공병)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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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제 SU-76 자주포

대해서 당시 한국군이 장비하고 있었던 대전차화기인 57㎜ 무반동총과 2.36˝로

켓포로 이 전차의 전면을 명중시켜도 파괴되지 않았다.

북한 기갑부대 운용은 소련군 개념을 모방하였다. 이에 한반도의 지형여건, 기

갑여단의 규모, 소련군의 보전협동 전술개념 등을 고려하여 보병사단의 지원개

념으로 사단에 배속 운용되었다. 그러나 이 여단은 소련군 편성에 비하여 50% 

이하의 수준이었고, 중전차연대, 박격포연대, 대공포연대, 로켓발사연대가 없는 

상황이었다.107) 전쟁개시 전까지 북한은 T-34전차 총 258대를 비롯하여 자주포 

142대, 모터찌크 560대, 트럭 380대의 기동화 장비를 보유하게 되어 제105전차여

단에 추가하여 새로운 전차부대를 창설할 능력을 보유하였다.108) 

6) 해⋅공군의 창설과 확장

(1) 해⋅공군의 창설

1945년 10월 하순 이후 각 보안대 창설과 함께 북한의 동서해 각 해안지대에

는 북한 해군의 모체인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46년 7월 원산에 수

상보안대 사령부를 정식으로 설치하면서 동서 양 해안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동해 수상보안대, 서해 수상보안대를 예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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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보안대 사령부는 창설 1개월 후인 1946년 8월에 동서 해안통제를 강화하

기 위해 평양으로 이동하여 사령부를 확장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동해 수상보안대 예하에 속초(束草), 장전(長箭), 서호

진(西湖津), 신포(新捕), 고저(庫底) 등의 7개소에 동해 수상보안지대를 설치하였다

가 원산․경비위수사령부로, 서해 수상보안대는 진남포 경비위수사령부로 각각 

개칭하고, 청진에 추가로 청진 경비위수사령부를 신설하였다.

해안경비대의 초기 간부 충원은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출신자였

으나, 해상 근무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근무 중에 많은 기술적 문제가 야

기되자 1947년 7월 8일에 해안경비대 간부를 양성하는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창설하여 항해, 기관, 함상포, 해안포 등에 대한 전문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

다. 이 학교가 장차 인민해군 군관학교의 모체가 된다. 해안경비대는 북한군이 

아닌 내무성 관할하의 해안경비대로서 존속하고 있다가 1949년에 가서야 민족

보위성 예하로 예속변경(1949년 8월 20일부)되면서 북한군 해군으로 발족하게 

되었다.109)

해안경비대는 내무국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의 

창설시 6천여명으로 증강되었다. 교육기관은 1947년 6월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

가 설치되었으나 ‘조선인민군’이 창설되면서 북한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병력보충은 지방당원 또는 당 간부의 추천에 의하여 모집하였고 교도대에 입대

시켜 사상교육과 제식교련 전투훈련, 사격술 등을 연마시켰으며, 1947년 5월에는 

대원을 20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동안 해안경비대의 간부들은 평양학원 단기출신과 북조선중앙간부학교출신

들을 임용하여 배치하였으나 기술문제가 대두하게 되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1947년 6월 16일 원산에 신설하였다. 이것이 다시 발전하여 1948년 2월 8일 ‘조

선인민군’의 창설에 따라 병력도 6,000명으로 증가되고 간부학교도 북한군 해군

군관학교로 개칭되면서 원산에다가 훈련소만 남기고 청진시 신암동으로 이전하

였다. 초대교장에 김광연 소장, 부교장에 김원무, 기술부교장(성명 미상), 군사부

교장(성명 미상), 후방부교장(성명 미상), 정치부교장 소정철 총좌가 각각 임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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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해군군관학교 내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하고 초대소장에 김엽 중좌, 후방부소장

(성명 미상), 교육부소장 서덕철 중좌, 군사부소장 김명호 총위, 정치부소장 김웅

빈 상위가 각각 임명되었다. 1949년 9월 제1기생 250명이 1950년 5월에, 제2기생 

750명이 각각 졸업하고 기술병도 배출되었다.

한편 북한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로 출발하였다. 실

제, 신의주 항공대의 시발은 1945년 9월부터였고, 1945년 10월 25일은 신의주항

공대 제1기생의 입대일을 기준한 것이다. 신의주항공대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항공학교 출신인 이활(李闊)과 중국 비행학교출신 왕연(王連)이 중심이 되어 임운

봉(林雲峯), 김명하(金明河), 강대용(康大鏞), 윤응열(尹應烈), 이세영(李世英), 이영

일(李英一) 약 50여명을 규합하여 일본 항공학교 출신 20명과 중국 비행학교 출

신 약 10명, 만주군 출신 및 기타 각 항공계에서 근무한 기술자 20여명을 포함

한 약 50여명이 주동이 되어 당시 소련 점령군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민간조직 

기구로 신의주에서 발족하였다.

이활은 신의주에 소년항공대(少年航空隊)를 조직하면서 평양 대동문 옆에 민간

항공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과거 항공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규

합하여 입대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였다. 이활은 제2차대전 종전 당시 비행시간 

2,000시간의 기록을 가졌고 북한 항공계에서는 가장 비행기록이 많은 인물이었

다. 신의주비행장 소련공군 주둔사령관 막시노프 소좌는 북한의 각 비행장에 있

는 사용 가능한 95식 고급연습기(구 일본군비행기)를 모아 신의주항공대에 인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평양을 비롯한 함흥, 청진, 회령 등 여러 곳에 조선항공협

회(朝鮮航空協會)를 결성하였는데, 이를 북한의 공식 전사기록에서는 항공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공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

는 자들을 규합하여 신의주 항공대에 입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조직체인 

신의주 항공대를 장차 북한 공군의 창설 모체로 이용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110)

신의주항공대의 편제는 조종교육대, 정비교육대, 통신교육대로 편성되었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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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계에 경험이 있는 자와 학력이 우수한 자 80명을 선발하여 입대시켜 본격적

인 교육에 임했다. 이들이 인계받은 일본제 95식 고급연습기 3대를 수리하여 동

년 11월에 신의주, 평양, 정주, 진남포, 청진간 비행훈련을 개시하였다.

당시 이 신의주항공대는 공산당과 소련군사령부와는 관계없이 이활을 중심으

로 한 순수한 민간성격을 띤 항공대였다. 신의주항공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년

항공대는 이미 흡수되고 말았고, 한편 소련 군정당국과 북한 공산당은 점차 정

치적으로 개입하여 신의주항공대 간부들에게 민청에 가입토록 강요하였을 뿐 아

니라 북한에 진주하고 있던 소련공군 맥심 소좌를 신의주항공대에 초대 고문관

으로 취임시켜 이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제1기생으로 입대한 인원은 전국 각지의 조선항공협회 회원 및 열성분자 중에

서 학력이 우수한 80명을 선발하여, 조종과에 30명 정비과에 30명, 통신과에 20

명을 각각 입대시켰으며, 동년 2월 23일에 제2기생 160명을 모집하였다.

그간 일본, 중국, 소련 등지에서 귀국한 항공관계자들이 입대하여 인원이 400

명에 이르게 되자 훈련장소와 경비관계로 1946년 5월에 신의주에서 평양비행장

으로 이동하였다. 평양으로 이동한 신의주항공대는 1946년 6월에 제2기생이 졸

업하고 이어 제3기생을 모집하였다. 1946년 2월 23일 제2기생 160명이 입대했을 

때는 신의주 항공대 총 인원이 400여명으로 늘어나 시설과 훈련장이 부족하여 

1946년 5월에 평양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평양 비행장으로 이동한 신의주 항공대는 그 다음 달인 1946년 6월 26일에 제

2기생을 졸업시킨 후 평양학원의 항공중대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간단

체 성격의 신의주 항공대는 군사조직의 평양학원 항공중대로 변모하였다.111)

신의주 항공대가 평양학원에 편입된 직후인 19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

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500명을 대량 입교 졸업시켰다. 평양학원내에 훈

련용 활주로가 있었고, 종전에 사용하던 일본제 95식 고급연습기 3대만으로 훈

련하였다. 그들은 주로 이론교육에 치중하였고 자연 1기생 졸업이 늦어졌다.

1947년 5월 17일 인민집단군 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평양학원 항공중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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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요원과 항공과 요원들을 기간으로 하여 1947년 8월 20일 정규 비행대를 창설

하고 평양학원에서 독립하여, 집단군 총사령부 예하의 항공학교 체제에서 정식 

항공부대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항공과장에 왕연, 부과장에 이활이 부임되었다. 

비행훈련은 연습기의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반면에 사상교육과 기술이론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 날을 기념하여 1982년 이래로 8월 20

일을 ‘공군절’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북한군이 건군되던 

1948년 2월 8일 비행대대로 증편되었다.112)

(2) 해⋅공군의 확장

북한 해군은 북한군이 창설된 후 일년이 지난 1949년 8월까지도 내무성 산하

의 해안경비대로 존속하다가 1949년 8월 20일 민족보위성으로 관할이 이관되면

서 북한군 해군으로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113) 

청진기지에 제1위수사령부를, 원산기지에 제2위수사령부, 진남포기지에 제3위

수사령부를 두었고, 해군군관학교, 기술훈련소 등을 총사령부 산하에 두었고, 소

련의 지원으로 30여 척의 대․소형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병력은 총사

령부에 약 1,000명, 원산기지에 4,750명, 청진기지에 3,920명, 진남포기지에 5,000명, 

해군군관학교에 500명, 기술훈련소에 200명, 정대에 200명, 총 15,270명이었다.

장비도 초기에는 일본 경비정 및 발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49년 12월

에는 소련군의 군사원조로 대․소형 35척(5,560톤)의 소형함정을 보유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이 해군의 면모가 갖추어지자 해군장비와 해군기지를 경비할 목적으

로 1950년 5월 중순 원산과 진남포에 각각 1개 대대병력으로 육전대를 신설하

였다.

원산기지에 있던 제2위수사령부 직속 육전대는 원산 송도에 1개 대대병력으로 

원산기지의 경계업무를 맡아 왔으며 남침이 개시되자 남해여단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진남포기지에 있던 제3위수사령부 직속 육전대도 진남포 기지를 경비하는 

임무에서 남침 직전에 북한군 제4사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50년 5월 1일부터 원산과 진남포의 2개소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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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북한 해군 편성

총  사  령  부

참  모  장

문

화

부

정

치

보

위

부

통

신

부

공

병

부

정

보

부

전

투

훈

련

부

기

전

부

간

부

부

재

정

부

수

로

부

대

열

부

작

전

부

방

위

사

령

부

군

위

부

후

방

부

제
1
위
수
사
령
부

⌢
청

진

기

지
⌣

제
2
위
수
사
령
부

⌢
원

산

기

지
⌣

제
3
위
수
사
령
부

⌢
진
남
포
기
지
⌣

해

군

군

관

학

교

기

술

훈

련

소

육전대(한국의 해병대와 동일)를 창설함으로써 총 병력은 15,27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북한군 해군은 6.25당시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그리고 남해안의 

백령도에 제549 육전대와 유격대를 해상으로 침투 상륙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

하였다. 

한편 북한 공군은 ‘조선인민군’ 창군 이후 평양학원 내에 속해 있던 비행대대

는  공군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수립되

면서 민족보위성에 배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이 1949년 1월에 도학리에

서 평양 만경대로 이전하면서 제2군관학교로 개편되자 평양학원에 속해 있던 비

행대대도 독립하여 평양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 

평양학원에서 완전 독립한 비행대대는 비행연대로 증편하여 습격기대대,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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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북한 해군군관학교 편성

 

교    장

교  육  부 기  술  부 군  사  부 후  방  부

항법과
천문⋅지리⋅조선
⋅충돌예방법

기관과 외연기관⋅내연기관 경

비

중

대

항

법

과

기

관

과

경

리

중

대

군

의

소

포술과 사격이론⋅포병기학

통신과 무전공학⋅신호조직

수뢰과 어뢰기
  

전리과 전기공학
ꠁ ꠁ ꠁ ꠁ ꠁ

1 3 5 2 4

ꠁ ꠁ ꠁ ꠁ
2 4 1 3수물과 수학⋅물리

어학과 노어

 ∙∙∙     ∙∙∙    ∙∙∙ ∙ ∙      ∙ ∙

1 2 3 1 2

정

당

위

원

민

정

위

원

회

소
련
볼
세
비
키
당
사
료

세

계

정

치

지

리

과

조

선

역

사

과

현

행

정

치

과

구

약

부

도

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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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YAK-9 전투기

기대대, 교도대대, 후방지원대대 등으로 재편하였다. 비행연대장에 왕연, 지휘부

연대장에 이활이 임명되었고, 정치부연대장․기사부연대장 김영수 등은 과거 소

련공군에서 복무하던 소련 2세들이 임명되었다. 참모장에는 김만용, 습격기대대

장은 최현옥 등이 배치되어 조종사 양성에 주력을 두었다.

소련군 당국은 본격적인 북한공군의 육성을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였는데 연대

에 수석고문을 두고 각 대대에 2명의 고문관을 배치하여 비행연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였고 소련군 정비하사관들은 정비사들을 양성하였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소련 방문시 총 150대의 항공기(정찰기 20대, 전투기 100

대, 폭격기 30대)를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항공부대를 확장하였다. 또한 교육요원 

40명을 소련으로 재 파견하기도 하였다. 

북한 공군은 먼저 1차분으로 1949년 8월 중순 IL-10형(전폭격기)과 YAK-9형(전

투기) 항공기 총 30대를 지원받아 같은 해 12월에는 항공연대를 항공사단으로 

증편하였다. IL-10 전폭격기는 승무원 2명, 중량 6,350㎏ , 최대속도 456㎞/h, 무장 

23㎜ X 2, 폭탄 1,000㎏의 제원을 갖고 있었다.114) 그리고 공군부대에서 주로 사

용한 무선통신은 RAF 무전기, 폭격기용 무전기, LBM 무전기, US 무전기, 충전기, 

TAI-43 무전기, 야전전화, PK-30, K-10 무전기 등이었다.115)

이리하여 장비증강과 병력증가로서 드디어 1949년 12월에 비행연대를 항공사

단으로 증편하기에 이르렀다. 

사단편제를 보면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 공병대대

로 편성되었고 각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공

병대대는 3개 중대로 조직되어 

주요 항공기지에 배치되어 있었

다. 사단사령부는 평양비행장, 

습격기연대는 연포 및 평강기

지,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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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교도연대는 연포기지 등에 각각 배치되었다. 사단장에 왕연, 비행부사단장

에 이활이 각각 임명되었다.

습격기연대의 임무는 야전 비행장으로부터 2대씩 이륙하여 편대를 이루고 단 

전투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순환 전투대형으로부터 항공기 1대씩 

급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총사격을 실시하며, 통상적이 기상조건하에서 

주간에 중․저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추격기연대는 제한된 규모의 비행장에서 2대씩 편대를 이루어 집단 전투대형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폭격기들을 동반하여 항로비행을 실시하며 편대단위

로 중고도에서 육안정찰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인 기상조건하에서 주간에 

중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비행 및 공중전 수해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비상출격을 실시하고 매복 비행장으로부터 적 비행기에 대처할 

작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116)

사단사령부를 평양비행장에 두고, 비행 행동반경을 넓히기 위하여 대남공격기

지를 38선 근처인 평강 및 신막에 비행장을 신설하여 습격연대는 연포 및 평강

기지에 배치하고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 기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교도연대는 습격기연대와 같이 연포비행장에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시키는 훈련부대인 것이다. 그래서 동 연대 내에 이론교육대대와 

YAK-18 교육대대가 있어 전투병력 증가에 주력을 두었다.

동년 12년 월말에 비행사단으로 확장하는데 따르는 항공관계병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소련에서 북한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양성하였다. 동년 10월에 졸업한 

제1기생들은 비행시간이 40시간 정도였으며 겨우 조종할 정도였다. 이들이 졸업하

자 성적이 우수하고 소위 당의 열성분자 40명을 선발하여 소련 우라실로프에 유

학을 보내어 습격기 조종과 추격기 조종훈련을 받았다. 한편 교관들도 소련 키

에프(Kiev)에 있는 연합공군사령부에 보내어 지휘관과정을 받고 1949년 말 입북

(入北)하였다.

이리하여 1950년 4월부터 IL-10, YAK-9 등 약 60대를 새로 소련에서 지원을 받

아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배치하였고, 동년 6월 18일 남침을 1주일 앞두고 



제4절  군 창설과 확장

295

6⋅25당시 운용된 IL-10 전폭기

소련에서 연포비행장에 IL-10, 60대를 소련군조종사들이 직접 몰고 와서 인도해 

주었다.117) 주공격전력인 야크전투기와 일류신폭격기는 제트기의 출현 이전에는 

상당히 우수한 항공기로 평가되고 있었다.118) 

1950년 4월에 들어서 북한의 비행사단에 소련제 작전용 항공기가 대거 지원되

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1949년 

3월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는 공군전력 지원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북한 공군은 1950년 봄까지 편제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군병력도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되었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이 소련의 공군기지와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당시 이들은 평양을 비

롯하여 신의주․안주․청진․연포․평강․신막 등 10여개 기지를 운용하였다. 

북한 공군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IL-10 62대, Yak-3 Yak-7B 70여대, 전투기 132

대, 수송기 3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포(신포)비행장에 YAK-7B, 10대, YAK-11 12대, IL-10 18대 그리고 신막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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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YAK-7B 10대, IL-10이 2대, 평양비행장에 YAK-7B 20대, YAK-11 2대, IL-10 

48대 총 122대가 배치되었다. 습격기연대는 연포비행장에 배치되었고 추격기연

대는 평양 및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전투비행사단의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로 

훈련은 신의주비행장에서 YAK기로 전투비행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 비행군관학

교 생도들의 훈련은 평양비행장에서 소제연습기 Y-2형과 YT-2형으로 조종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군 공군의 전투기 총 수를 보면 YAK형 100대 중 60대는 훈련기(물론 전

투기로 사용도 가능하다)이고 40대가 전투기이다. 그리고 전폭기(IL형) 70대와 정

찰기 10대를 합하면 실 전투기 총 수는 120∼180대 정도의 규모이다. 이 전투기 

총 수가 지상군의 전차와 보병 10개 사단에 비교해 보면 소련이 북한 공군에 대

해서는 제한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공군의 열세한 전력(연락기 22대 보유)에 비해서 그 이상의 공

군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차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지상군만으로도 

충분히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은 북한 공군이 

막강한 공군력을 갖춘다면 일본까지 공격하게 되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의 자칼로프 장군의 지적에 잘 드러

나 있다. 즉, 그는 북한에 강력한 공군을 창설하지 않은 이유를 “만일 인민군이 

<표 3－20>  항공사단 편성

항 공 사 단 사 령 부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

추 격 기 습 격 기 교    도 공    병

ꠁꠁ ꠁꠁ ꠁꠁ

1 2 3
ꠁꠁ ꠁꠁ ꠁꠁ

1 2 3
ꠁꠁ ꠁꠁ ꠁꠁ

1 2 3
ꠁ ꠁ 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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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공군력과 유수한 기갑부대를 함께 보유한다면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해협

을 건너 대마도 나아가 사세보까지 갈 지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

지 않는다”고 기본입장을 밝혔다.119) 

3. 민족보위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구체적인 침략방식을 내부

투쟁에서 무력침략으로 방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한은 1948년 9월 9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공포와 더불어 북한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

성으로 격상시키고 작전국 등 11개국으로 편성하여 각 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날 김일성은 민족보위성 장관에 총사령관 최용건을 임명하였다.

이때 북한의 군사업무는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어 북한군은 민족보위성에서, 

보안대와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에서 각각 관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련

군의 철수 때까지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련군사사절단이 북한의 군사업무에 관여하였다. 민족보위성의 창설시 편성과 

각 부서장은 <표 3－21>과 같다.

북한정권 수립 후 민족보위성이 조직되면서 북한군 전투서열은 민족보위상 최

용건 대장, 부상겸 문화부 사령관 김일(金一) 중장, 포병부 사령관 무정 중장, 총

참모장 강건 중장, 부총참모장 최인(崔仁, 왕자인) 소장 (황호림 : 黃虎林 후임), 

전투훈련국장 김웅 소장, 총후방국장 최홍극(崔弘極) 소장, 작전국장 유성철(兪成

哲) 대좌, 정찰국장 최원 대좌, 통신국장 박영순 대좌, 공병국장 박길남 대좌, 간

부국장 이림(李林) 대좌, 군의국장 이동화(李東華) 대좌, 문화부국장 김일(金日) 소

장, 포병부국장 김봉률(金鳳律) 대좌, 전투경험연구부장 유신(柳新) 대좌, 정치보

위처장 석산(石山) 대좌, 민족보위성 고문단장 스미르노프(Smirnov) 소장 등이

었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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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민족보위성 편성

민족보위성

해군사령부

진

남

포

육

전

대

청

진

육

전 

대

원

산

육

전

대

진
남
포
기
지
사
령
부

청
진
기
지
사
령
부

원
산
기
지
사
령
부

해

군

군

관

학

교

중

앙

병

원

45
미
리
전
차
포
대
대

항

공

학

교

특

별

경

찰

학

교

기

계

기

술

학

교

기

마

학

교

통

신

학

교

군

의

학

교

제

1

군

관

학

교

제

2

군

관

학

교

자
동
차
교
도
대
대

운

수

대

대

교

사

포

대

대

통

신

연

대

중

앙

경

비

연

대

122

미

리

포

연

대

모
타
지
크
603
연
대

206
기
계
화
보
병
연
대

공

병

여

단

항

공

여

단

105

전

차

여

단

제
일
중
앙
정
치
학
교

××× ×××

1 2

  ××   ××   ××    ××     ××     ××    ××    ×× ×    ××    ××

1 3 4 6 10 13 2 5 12 15

민족보위성으로 승격하면서 부참모장과 작전국장도 바뀌었다. 부참모장 황호

림 소장(소련군 대위 출신)은 강건 총참모장과 소련 고문관들과의 마찰로 소련으

로 귀국 당하고 그 후임으로 최인 소장(조선의용군 출신)이 임명되었다. 작전국

장에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 시부터 류신 대좌가 작전부장에 보직되어 오다

가 전투경험연구부장으로 전보되고 작전부장은 황호림 소장(부총참모장)이 겸직

하고 있다가 소련으로 귀국함에 따라 겸직하고 있던 작전국장이 공석이 되자 당

시 보안간부학교 군사부교장 겸 전술학부장 유성철 대좌가 1948년 9월 작전국장

으로 보임되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석상에서 김일성은 정부의 

시정방향인 소위 ‘정부의 정강’을 발표 하였는데 그 중 첫째 정강과 마지막(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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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정강이 주목된다. 즉, “그 첫째 정강(과업)으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

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 조선인민들을 정부 주위에 튼튼

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 완정과 민족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 철거에 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정강으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

여 북한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21)

이와 같이 김일성은 수상으로 취임 후 첫 과업으로 급속한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소 양군을 철수시킬 것과 북한군대를 최우선으로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 시정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렇게 군사업무 체계를 정비한 북한은 소련점령군

의 장비를 인수받고 이어 중․소의 군사지원을 받아 급속히 군비를 확장해 나가

시 시작하였다. 소련은 전쟁물자와 장비의 지원은 물론 북한군 건설초기부터 군 

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하였으며 각 사단에는 대좌급 사단장 군사

고문관을 비롯하여 중대급까지 150명을 배치하고 전차부대․항공부대에도 전문 

고문관을 파견하여 전술훈련, 장비교환에서부터 정비 분야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한군은 소련 군사교리로 무장되어 갔고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에트화로 촉진되어 갔다. 소련 군사고문관은 1948년 말 2천명 정도까

지 증강되었으나, 소련군 철수와 동시에 대대급까지만 고문관을 유지함으로써 

1949년부터 군사고문관을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특별군사사절단이 파견되

어 북한군의 전쟁준비를 직접 지도하였다.122) 이들 군사고문관들은 평양의 소련

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한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위원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북한의 무력증강과 전쟁 구상은 김일성 정권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

성․스탈린 ․모택동 3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당초 군정을 실

시하면서 북한을 공산기지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한의 민중봉기와 폭동 및 반

란을 유발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하였으나, 이러한 폭력적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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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력수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로 전략을 전

환하였다. 그 사전 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소련군 철수문제였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한 이래 1948년 말까지 3년 여간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굳히기’ 내지 소비에트화 하고 친소(親蘇)정부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

력을 7만 7천명 수준으로 확장하고 탱크, 자주포, 항공기 등 현대화된 장비를 지

급해줌으로써 북한을 대남한 무력혁명 기지로서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 놓고 북

한을 떠나게 되었다.

사실상 소련군은 1947년 9월을 전후하여 은밀히 철수하여 약 4만명 정도 유지

하였으며, 북한주둔군사령관으로 치스차코프 대장에서 코르트코프(G.P Kortkov) 

중장(1947. 4. 5), 메르쿠로프(Merkulov) 소장(1948. 6. 7)으로 각각 교대되었고, 

1948년 9월 현재에는 증강된 1개 사단 정도가 잔류하고 있었다.123)

1948년 12월초 소련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자 국립예술극장의 소련군 환송 기

념식을 비롯하여 각종의 환송행사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소련군의 철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회고담이 참고가 된다. 소련군 철수시 가장 마지막으로 철수한 

소련 제25군 정치위원 레베데프 소장과 초대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간의 

있었던 회고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치스챠코프 :북한은 우리 소련군을 어떻게 환송했습니까?

레베데프 :문자 그대로 모든 주민이 깃발과 꽃을 가지고 나와 소련군을 환송했

습니다. 마지막 제대가 1948년 12월 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역 광장에 소련군을 

환송하는 수 만명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환송대회는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되었습

니다. 1948년 12월 31일 마지막 제대는 한․소 국경도시인 홍의에 도착하였습니

다. 이 곳에 또 하나의 집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2시 30분 공식적으로 국경

을 닫는 마지막 동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의 중간에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최용건이 서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단기를 내

리고 있었습니다. 한 편에는 우리 국경 수비대원들이, 맞은편에는 조선의 국경 수

비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동지들이 꽃으로 가득 채운 차에 올라 

조국의 강가를 향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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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스챠코프 :도로변에서도 우리 부대를 환송했습니까?

레베데프 :수 천명의 주민들이 나오고 모든 것이 꽃에 묻혔습니다.124)

이와 같은 소련군의 북한 철수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배경하에서 이루어

졌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통일문제에 대한 처리에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으로 확신했다는 점이다. 소련군의 철수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

여 무력통일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의 공식 철수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12월말까지 이

루어졌는데, 이때 소련군의 장비를 북한군에게 이양함으로써 북한군은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다.125)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당시 2개 사단, 1개 여단, 항

공대대를 보유했었는데, 1948년 12월말까지 10개월 사이에 북한군은 소련군 철

수시 인수한 장비로써 제3독립혼성여단이 제3사단으로 증편되고 제4독립혼성여

단이 창설되었으며, 항공대대가 항공연대로 증편되는 등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북한군의 전력증강은 소련의 사회주의 구축 또는 소비에트화의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으며,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즉, 1948년 12월초 김일성은 소련군 완전철수를 

앞두고 북한 군비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스티코프 대

사를 통해 스탈린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스티코프 대사는 동년 12월 9일 김일

성의 요청 내용을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26) 

1) 기존 1개 보병여단은 1만명 병력 수준의 사단으로 확충. 

2) 경비여단을 토대로 6천명 병력 수준의 보병사단 신설. 

3) 38선 경비여단을 각 3천 6백명 수준의 2개 보병여단으로 재편. 

4) 정원에 맞춰 독립 탱크 및 자주포연대와 혼성비행연대에 물자 보충. 

5) 북한 해안(동해와 황해) 경비부대 편성지원, 이를 위해 필요한 물자와 경험

이 풍부한 소련 해안 경비군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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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3－3>  북한군 지상군 배치(1948.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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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김일성은 “당신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북한군에서 복무중인 217명

의 소련 군사고문과 기술 인력을 잔류시키고, 새로 확충될 부대준비를 위해 182

명을 추가로 증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일성은 확대, 재편되는 부대의 보충에 

필요한 무기 탄약 차령 기술 및 통신장비 마필 짐마차와 개인장비에 대한 유상 

양도를 요청했다.

위의 스티코프 보고서에는, “현재 남한정권의 결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 남조

선군 수를 10만명으로 확충하기 위한 추가 군대소집이 진행 중이며, 남한은 해

군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와 무기에 대한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김일성 수상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북한군 부대

를 위해 요구되는 무기와 동산에 대한 세부자료와 결산은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

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스탈린의 결정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127)

이 전문에 스탈린이 여단급 부대를 사단으로 확대할 것을 염두에 둔 듯한 간

단한 자필메모도 확인된다. 즉, 그는 소련군 총참모장 쉬체멘코 대장에게 “1개 

여단을 사단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개 여단을 편성하며 자주포연대, 탱크연대, 

비행연대를 각각 보충하고 이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고 지시하

였다.128)  

스탈린은 김일성의 군사지원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쉬쩨멘코 총참모장이 

즉각 이 지시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물론 주요 사안의 경우 차후에 소련공산당 정치국

이나 내각회의에서 추인 혹은 결정문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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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개전 직후인 7월 초 제7사단이 창설된다(｢여정수기｣, 동아일보  1990년 4월 29일자). 3

개의 국경경비여단이 개전 직후 3개의 사단으로 각각 증편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6⋅25전쟁보고서  제1권, 신오성, 2001, 참조.

86)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154.

87)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 pp. 156-158. 1951년부터는 북한군 장교들이 직접 만주한인

지역에 가서 병력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1951, 1952년 각 5∼7천명 정도 모병 하였다.

88) 내가 겪은 조선전쟁 , p. 167.

89) 염인호,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75-194 ; 북한인민군대사 , p. 117 ;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41-52.

90)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18-119.

91) 민청훈련소 3개 예비사단 개편에 관해서는 ｢제3지소 1950년도 하기전투정치훈련계획표｣ 참조,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북한노획문서 ; 북한인민군대사 , pp. 117-118. 사단으로 창설되기 이전 제1

민청훈련소장으로 이익성이 보직되어 있었다.

92)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21-25, pp. 69-75. 민천훈련소의 사단화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

란이 있다. 훈련소가 사단으로 지정된 시기는 그 이후부터 전쟁이전 사이(6월 18일 무렵)이며, 그 

후 제1․제2․제3 민청훈련소는 제13․제10․제15사단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9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9-75.



제 3 장  북한군의 창설

308

94) 기갑부대는 전차를 주축으로 기계화 보병 등 제 병과가 통합된 부대를 의미한다. 기계화부대는 

기계화 보병이 주축이 된다. 차량화부대는 도보보병을 차량으로 기동화 시킨 것이다. 전차부대는 

순수한 전차로 편성된 부대이다. 한국전시 북한군은 기갑부대, 기계화부대, 차량화부대, 전차부

대가 혼합 운용되었다. 박기련, ｢북한군의 기갑부대 운용｣,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

운 연구  2, p. 193.

9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0.

96)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1.

97) 북한 제105여단에 지원된 T-34형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군의 표준장비였으며 이것은 

1941년 6월 대독전 당시 최초로 사용하였다. 주포 85㎜, 중량 32톤, 속도 55㎞/h, 포탄휴대량 56

발, 항속거리 200㎞, 보조무장 7.62㎜ 기관총 2정, 승무원 5명 등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라주바

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7.

9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

99)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79-80 ; 내가 겪은 조선전쟁 , pp. 165-166.

100)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196.

10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p. 195-196.

102) 소련군 뾰돌(최표덕) 중좌가 지휘하는 1개 전차연대가 잔류시 보유했던 총 150대의 전차 중 잔

여분을 인계하였다. 

103)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p. 11-12 ;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91-692.

104)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 12.

105) 북괴 6⋅25남침 분석 , p. 348.

106)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p. 27-28 ; 북한인민군대사 , pp. 128-129.

107)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198.

108) 1개 연대에 36대의 전차를 보유하였으며, 64대의 자주포로 장비된 대대와 모터부대인 제206연

대, 경기관총으로 무장된 모터찌크 200여대를 장비하고 있는 제303기동정찰대․제506통신대

대․공병대대․운수대대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 

109) 조선전사  제24권, p. 127.

110) 조선전사  제24권, p. 131.

111) 1946년 3월 17일 신의주항공대는 평양학원으로 흡수되었다. 19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

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졸업하였다. 사회과학원, 조선통사   하권,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675.

112) 평양학원이 창설되면서 항공반이 설치되었고 1946년 3월 17일 신의주항공대는 평양학원으로 흡

수되었다. 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

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졸업하였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14 ; 북한인민군대사 , p. 68.

113) 북한 해군에서는 이 날을 해군절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북한인민군대사 , p. 130 ;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20. 북한 해군 함대는 1949년 12월 소련으로부터 지원된 4척의 어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 초계정과 수송선들이었으며, 병력도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보병대대 병

력들이었다.

114)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6.

115)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43.

116)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8.

117)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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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47.

119) ｢모스크바가 소련대사에게｣(1949. 6. 4),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28 ; 북한인민군대사 , p. 133.

120) 내가 겪은 조선전쟁 , p. 126 ; 북한인민군대사 , pp. 90-91 ;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p. 51.

121) 김일성선집  제2집, pp. 263-271.

12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 28.

123) 서대숙, 김일성 , 청계연구소, 1989, p. 56 ;북한총람간행위원회, 북한총람 ,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1925.

124) ｢제25군의 전투행로｣, p. 78.

125) 타스 통신은 1948년 12월 25일 철수 완료하였다고 하였고,  김일성의 신년사에는 1948년 12월 

26일 소련군이 최종 철수하였다고 하였다.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2권, p. 305.

126)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07.

127)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p. 407-408.

128) ｢스탈린이 쉬체멘코에게｣(1948. 12. 20),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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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광복 이후 건군 활동

1. 자생적인 군사단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군사 

경력자들은 모두 13만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과거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

으로 자생적(自生的)인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치안을 유지

하면서 정부가 수립되면 건군(建軍)에 참여하고자 활동하였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각종 정당․사회․군사단체는 모두 205개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군사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자생적인 군사단체의 수는 약 30개에 달했다.1) 

그러나 광복 이후 날이 갈수록 좌․우익 진영간에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광복이후 건군의 꿈을 안고 자생적인 군사단체에 참여

일본군의 학병 출신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학도대가 결성됐으나 곧 학병동맹(좌

익)과 학병단(우익)으로 갈려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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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지역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군정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

인 한국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군사경력자들은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경력자들은 정치적 성향 및 이데올로기의 편향에 따라 좌

우익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는 무력 충돌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군사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남한지역에서 조직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들 가운

데 좌익 성향의 대표적인 군사단체로는 학병 출신의 이혁기(李赫基)2)가 이끄는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왕익권(王益權)3)이 주도하는 조선학병동맹(朝

鮮學兵同盟)이 있었다. 우익 성향의 자생적인 군사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로

는 이응준(李應俊)4) 장군 등 일본 육사출신의 친목단체인 계림회(鷄林會)가 주도

한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와 우익 학병들이 결성한 학병단(學

兵團)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광복군 출신이 뒤늦게 결성한 군사단

체로는 임시정부 군사부 참모총장을 역임한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주도한 대한

국군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 조성환(曺成煥)이 총재로 활동한 대한민국

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가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해군 창설을 위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로는 손원일(孫元一)5) 제

독이 이끄는 해사대(海事隊)가 있었고, 공군 창설을 위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로는 

최용덕(崔用德)6) 장군이 주도한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 등이 있었

다. 이들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그러나 이들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은 명분과 이념의 차이로 대립과 분열, 유혈 

충돌 사태를 일으키자, 주한 미 군정청은 국방경비대 창설을 계기로 이들 군사

단체들에 대해 해산령을 내리게 되었다. 군사단체 해산령 이후 이들 단체에 소

속되었던 우익 성향의 군사 경력자 가운데 많은 인원이 건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건군 운동에 참여한 군사경력자들은 군사영어학교 및 경비사

관학교를 통해 장교로 임관된 후 건군의 초석을 마련했고,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 활동하여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조국을 수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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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8․15 광복 이후 자생적인 군사단체7)

단 체 명 대  표 설치일자 주요 내용

조선임시

군사위원회

(우파)

위원장

이응준

1945년

8월말

∙일본 육사출신 친목단체 계림회 중심(원용덕 

등 만군 출신 참여)

∙국군편성초안 기초하여 미 군정청에 제출

∙치안대총사령부를 결성하여 활동

조선학병동맹

(좌파)
왕익권 1945. 9. 1

∙좌익계열이 대부분

∙ 1946. 1 삼청동 반탁학생연맹 습격사건 야기

학 병 단

(우파)

총사령

안동준
1945.12.16

∙학병동맹에서 탈퇴한 우익 37명이 동지 3,000

여명을 모아 결성

∙민기식, 안동준, 김형일, 최홍희, 김완용, 임선

하, 백남권 등이 주도

∙미 군정청 톰슨 중령에게 창군요원으로 동 단

원 추천

조선국군준비대

(좌파)

총사령

이혁기
1945. 8.17

∙간부들이 북한출신 공산당원으로서 좌익계열

∙각 도별 지대(6만여명), 태릉에 국군준비대 훈

련소 설치(15,000명 군사훈련)

대한국군준비

위원회(우파)

유동열

(오광선)
1945.11. 1

∙광복군계 중심으로 결성

∙군사단체 해산령 이후 광복청년회로 변신

대한민국군사

후원회(우파)

총  재

조성환
1945.12. 9

∙광복군계인 조선군사후원회(1945. 9월 결성), 

한국광복군후원회(1945. 11월초 결성), 한국광

복군군사원호회(1945. 11. 27일 결성)를 통합

해사대(우파)
손원일

정긍모
1945. 8.21

∙손원일과 정긍모가 중심이 되어 해군 창설을 

위한 군사단체

∙해안경비대 모체

한국항공

건설협회

(우파)

위원장

최용덕
1946. 8.10

∙ 1946년 8월 10일 조선항공기술연맹(朝鮮航空技

術聯盟), 중앙활공연구소(中央滑空硏究所), 조

선학생항공연맹(朝鮮學生航空聯盟)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군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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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는 일본군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응

준, 김석원(金錫源),8) 신태영(申泰英),9) 백홍석(白洪錫),10) 이대영(李大永),11) 박승훈

(朴勝薰),12) 김준원(金俊元), 유승렬(劉承烈),13) 안병범(安秉範)14) 등이 발족시킨 친목

단체이다.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응준, 부위원장에 김석원, 병기부대에 채병

덕(蔡秉德), 주계부장(主計部長)에 이영순(李永純)을 선출하였는데, 김석원은 시기

상조라고 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당면한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대총사령부(治安隊總司令

部)를 설치하고 서울의 치안을 목표아래 과거 장교 출신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편성한 후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이 때 치안대총사령부에서 조선임시군사위원

회의 행동대 역할을 했던 창군 요원으로는 이치업(李致業),15) 김창규(金昌圭), 강

문봉(姜文奉) 등이 있었다.16)

한편 조선임시군사위원회가 치안 유지 등 눈부신 활동을 하자 건국준비위원회

(建國準備委員會)의 위원장인 여운형(呂運亨)이 동 위원회를 그 산하단체로 흡수

하고자 이응준과 몇 차례 만나 논의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불순하다면서 여운형의 요구를 거절하였다.17)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일본육사출신 장교들의 친목단체인 계림회의 중요 멤버

들이 모여서 학병․지원병출신들의 치안활동을 지도하였다. 이들은 국방의 중요

성을 깨닫고 미 군정당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金九) 선생의 군

사자문을 받고, 이응준, 김석원, 신태영, 최경록(崔慶祿)18) 등이 국군편성안을 작

성하여 미군정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조선학병동맹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은 1945년 9월 1일 조선학도특별지원병(朝鮮學徒

特別支援兵) 출신의 귀환 장병들이 서울 종로 한청(韓靑) 빌딩에 모여 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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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단체이다. 이들은 위원장 왕익권(王益權), 부위원장 이춘영(李春榮)19)을 지도

부로 선임하였다.20) 

조선학병동맹의 강령에는 치안 유지에 협력하고 장차 있을 국가 건설에 참여

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학병동맹에는 많은 학병출신들이 참가하여 

당면한 치안유지에 협력하였다.21)

그러나 조선학병동맹 간부들이 점차 좌익 성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우익 진영

의 학병들과 반목을 빚게 되자, 김완용(金完龍)22)을 비롯한 우익 학병을 대표하

는 37명이 왕익권․이춘영 등의 좌파와 결별하고 새로운 학병단(學兵團)을 결성

하면서 학명동맹은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단체로 남게 되었다.

3) 학병단

학병단(學兵團)은 학병동맹과 결별하고 나온 우익 성향의 학병(學兵) 대표 37명

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 대표로는 최영희(崔榮喜)23)․안동준(安東濬)24)․

김완용(金完龍)․임선하(林善河)․백남권(白南權)․김병휘(金炳徽)․김형일(金炯

一)․김종갑(金鍾甲)․이희권(李喜權)․민기식(閔機植)․김영환(金永煥)․김익열(金

益烈)․김계원(金桂元)․함준호(咸俊鎬)․심언봉(沈彦奉) 등 37명이었다.25)

학병들은 일제말기에 강제로 전쟁에 끌려 나간 전문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

이었다. 학병들이 학병동맹에 참가하게 된 것은 같은 이념아래 건국과 건군의 

역군이 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학병동맹이 점차 공산당의 전위부대로 

좌경화 되어가자, 1945년 12월 16일 우익성향의 학병들이 그들과 결별하고 새로

운 학병단을 결성하였는데, 그 인원수가 3,000명에 달하였다.

학병단은 국가의 승인을 촉구하고, 국방의 간성(干城)과 국내건설의 초석이 될 

것을 맹세하는 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았다.26) 

학병단은 대표로 총사령에 안동준(安東濬), 참모장에 김근배, 참모에 박성화와 

김학천을 선임하였다. 조직 개편 후에는 위원장에 김완용, 부위원장에 김근배와 

박성화, 총무부장에 안동준을 선임하였다.27) 학병단 소속의 학병들은 미 군정청

이 군 간부육성을 위해 설치한 군사영어학교에 많은 인원이 입교하여 건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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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장섰고, 6․25전쟁 당시에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서 활약하였다.

4) 조선국군준비대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는 광복 이후 귀환한 일본군 출신 장병들이 치

안유지를 위해서 1945년 8월 17일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가진 귀환장

병대(歸還將兵隊)와 그 해 8월 30일 발족한 귀환군인동맹(歸還軍人同盟)을 통합한 

것이었다. 총사령에는 학병출신인 이혁기(李赫基)가, 그리고 부사령에는 박승환

(朴承煥)이 맡았다.

조선국군준비대는 서울 명동에 본부를 두고 과거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 자리

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남한 각도에 지대

를 설치하고 60,000여명의 대원을 포섭하여 일제시대 일본군 부대막사인 태릉 

훈련소에서 15,000명을 훈련시키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광복 이후 설립된 어떤 군사단체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갖

조선 국군준비대

광복을 맞아 귀환한 장병들을 중심으로 국군준비대가 결성되었고, 1945년 12월 26일

에는 중앙학교 강당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미 군정은 1946년 1월 21일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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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었다. 간부들은 공산당의 전위대인 ‘남한인민항쟁유격사령부(南韓人民抗

爭遊擊司令部)’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김두한(金斗漢)의 대한민청 

청년대원들의 조직적인 습격을 받고 조직이 분쇄되었고, 여기에 미 헌병대가 김

두한 부대의 무장 해제와 함께 국군준비대의 무기를 압수하면서 와해되었다.28)

조선국군준비대에 속했던 대원들은 미군정 당국에 의해 군사단체가 해산된 이

후 남로당의 지시에 의해 많은 인원이 경비대를 창설할 때 사병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 제6연대 및 제14연대 반란의 불씨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군준비

대 출신으로 군에 침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종석(金鍾碩),29) 하재팔(河載八),30) 

표무원(表武源)31) 등이 있었다.32) 

5)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韓國將校團軍事籌備會)는 1945년 12월 27일 결성되었다.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는 건국 이후 국방과 치안을 책임질 사관(士官)을 양성하고 

병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항식(李恒植)․신하균(申河均)․김사억(金思億) 등이 

조직한 군사단체이다.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는 회장에 이항식을 선임하고, 총무부장에 신하균, 군무

부장에 김사억, 교육부장에 오승근(吳承根), 참모부장 윤병호(尹炳皓), 기획부장 

신진균(申晉均), 경리부장 한학수(韓學洙), 지방부장 민영재(閔泳宰), 선전부장 허

곤(許璭), 그리고 고문에 조성환(曺成煥)․황학수(黃學洙)․성두헌(成斗憲) 등이 있

었다.33)

6) 대한민국 군사후원회

대한민국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는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결성한 군사

단체이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임

시수도 중경에서 창설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도처에 흩어

져 독립운동을 하던 대한의용병들과 중국군내에 편입되었던 이들을 통합하여 한

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이청천(李靑天)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한국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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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에 항전하는 

등 조국 광복을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최초 5개 지대로서 총 5,000명이었으나, 8․15 광복 후에는 20,000

명으로 늘어났다. 광복후 남한에 수립된 미군정이 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대원들은 모두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오광선(吳光鮮)34)이 광복군 국내지대를 결성하고 광복군에서 복원

된 이들과 기타 출신들을 규합하여 장차 국군의 편입을 준비하였다. 광복군 출

신들은 1946년 2월 9일 대한민국군사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는 1945년 

9월에 조직된 조선군사후원회(朝鮮軍事後援會), 11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후원회

(韓國光復軍後援會), 12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사원호회(韓國光復軍事援護會) 등 

3개 단체를 통합한 군사단체이다. 총재에는 조성환, 부총재는 안재홍(安在鴻), 그

리고 회장에는 서정희(徐廷禧)를 선임하였다.35) 

7) 해사대

해사대(海事隊)는 광복 직후 귀국한 손원일(孫元一)과 정긍모(鄭兢謨)36)에 의해 

설립된 군사단체이다. 이 두 사람은 광복 직후 해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갖

고 각각 동지를 모집하던 중 1945년 8월 21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해군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1945년 8월 16일 중국 상해(上海) 중앙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활동 

한 후 만주에서 귀국한 손원일은 윤치창(尹致昌), 민병증(閔丙曾), 한갑수(韓甲洙),37) 

김동준 등과 함께 서울 안동교회(安東敎會)에서 해군 건설을 위해 동지와 대원을 

모집하였다. 

이때 일본에서 일등기관사의 자격을 획득하고 해방 전에 귀국해 있던 정긍모

는 서울에서 홍순진, 서상웅,38) 오학철 등과 함께 뜻 있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

던 중 권태춘, 이시정, 민흥기 등을 알게 되었다.

양측은 서로 같은 취지의 벽보를 부친 것이 인연이 되어 손원일과 정긍모는 

1945년 8월 23일 안동교회에서 해사대를 조직하고 해군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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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게 되었다. 8월 30일에는 해사대 본부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구 표

훈전(表勳展)39)으로 옮겼다. 그 후 해사대는 80여명을 선발하여 70일간의 해양기

술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로 하고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손

원일은 항해과(航海科)와 해사대 전체 운영을 맡고, 정긍모와 한갑수는 기관을, 

윤치창은 영어를, 김동준은 훈련을, 민병증은 행정을, 김영철40)은 항해술을 각각 

분담하였다.

해사대는 일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입하였으나, 1945년 9월 9일 남한에 진주

한 미군이 군정을 선포하자, 9월 30일 건국준비위원회와의 관계를 끊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교통국 해사과 산하단체였던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保國

團)의 대표인 석은태(石銀泰)와 상의하여 두 단체를 합치기로 하고 명칭을 조선

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로 정하였다. 새로 발족한 조선해사협회는 본부를 관훈동 

구 표훈전에서 회현동(會賢洞)에 있는 조선해사보국단 사무실로 이전했다. 그 후 

조선해사협회는 미군정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약 20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조직할 것과 본부를 진해에 설치할 것에 합의하고, 1945년 11월 11일 해안경비

대를 창설하고 그 명칭을 해방병단(海防兵團)이라 하였다.41)

8) 한국항공건설협회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는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 국내․외 항공계

에 종사하던 항공인들이 공군 창설을 위해 1946년 8월 10일 조직한 군사단체이

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조선항공기술연맹(朝鮮航空技術聯盟)42), 중앙활공연구소

(中央滑空硏究所)43), 조선학생항공연맹(朝鮮學生航空聯盟)44) 대표자 및 관계자들

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후 중국 공군 출신으로 공군의 원로인 최용덕(崔用德) 

장군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결성하였다.45)

광복 직후 한국인 항공인력은 비행경험을 가진 조종사 100명 정도를 포함하여 

약 500여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항공대 출신인 박범집(朴範集),46) 김창규(金

昌圭),47) 이근석(李根晳),48) 장덕창(張德昌),49) 김정렬(金貞烈)50)을 비롯하여 중국에

서 귀국한 최용덕, 이영무(李英茂), 미국에서 귀국한 김신(金信),51) 그리고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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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 출신의 김영환52) 등 항공계 간부들이 협회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 항공계 지도자들은 공군 창설을 위해 군정청 당국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46년 9월 유동열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의 미 고문관 프라이스(Terill E. 

Price) 대령을 만나 공군 창설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48년 5월 5

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통위부 직할부

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53)

2. 군사학교 

광복 이후 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학교에는 김구(金九) 주석이 

교장으로 있는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가 있었다. 좌파 성향의 군사학교로는 

임시정부의 좌익계인 김원봉(金元鳳)이 주도하는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

學校), 그리고 오정방(吳正邦)이 이끄는 육군예비사관학교(陸軍豫備士官學校)가 있

었다.

1) 대한무관학교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1945년 11월초에 

서울 창신동(昌信洞)에서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학교이다. 교장에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金九)를 추대하였고, 부교장에는 전성호(全

盛鎬),54) 교관에는 이춘경(李春景)55) 등이 임명되었다. 대한무관학교는 1946년 1

월 25일 제1기 사관에 장경석(張庚石)56)과 남철(南鐵),57) 하사관 등 334명을 입교

시켰다.58)

2) 조선국군학교(중앙육군사관학교)

조선국군학교(朝鮮國軍學校)는 1945년 8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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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한 군사학교이다. 이 학교는 확대강화를 위하여 학교 건물을 서울 광장리에 

있는 일제시대의 일본군 병사(兵舍)로 이전하여 1,000여명을 훈련시켰다. 1946년 1

월 10일에는 학교 명칭을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學校)로 개칭하였다. 교

장에는 상해임시정부 군무부장(軍務部長)을 지낸 김원봉을 추대하였고, 부교장에

는 임철재(任喆宰), 총무부장에는 심재은(沈在殷), 교무부장에는 박만(朴萬), 연구

부장에는 권태형(權泰衡), 경리부장에는 전덕원(田德元), 고문에는 이병희(李炳熙)

을 선임하였다.59)

3) 육군사관예비학교

육군사관예비학교(陸軍士官豫備學校)는 1946년 11월 초 조선건국청년회(朝鮮建

國靑年會) 회원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서울 당인리에 설치된 좌파계 군사학교이

다. 조선건설치안대 총본부는 광복과 함께 치안유지를 해오다가 미군이 진주하

자, 이를 해산시키고 1945년 9월 29일 조선건국청년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엄

홍수(嚴泓銖), 부위원장에 오병철(吳炳哲)을 선임하였다. 1946년 1월 11일에는 기

증 받은 800만원과 전답 2천만원 상당의 돈으로 육군예비사관학교를 당인리(唐

仁里)의 전문학원(前文學院) 자리에 설립하고 교장에는 건국청년위원장 오정방(吳

正邦)을 임명하였다.60)

이들 군사단체 및 군사학교는 민족의 정치적 구심점을 제시할만한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던 현실에서 설립되어 좌우익으로 갈라져 대립하다가 1946년 1월 21일 

<표 4－2>  광복당시 군사학교 현황

학교명 대표 설치일자 내용

조선국군학교

(좌파)
김원봉 1945. 11월초

∙임정의 좌파계 학교, 1,000여명 훈련

∙ 1946년 1월 10일 중앙육군사관학교로 개칭

대한무관학교

(우파)
김  구 1945. 11월초

∙임정의 우파계 학교, 

∙ 1946년 1월 25일 제1기 사관/하사관 334명 입교

육군사관예비학교

(좌파)
오정방 1946.  11. 1 ∙조선건국청년회 회원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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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청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내려진 군사단체 해산령에 따라 해체

되었다. 이들 군사단체들 중 학병단과 대한무관학교 출신들은 군사영어학교 및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 임관한 후 창군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활동한 군사경력자들 중 귀국이 늦어지거나 북한에서 뒤늦

게 월남한 군사경력자들이 군사단체나 군사학교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곧바로 

군사영어학교나 경비사관을 통해 건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

사로는 정일권(丁一權), 백선엽(白善燁), 김백일(金白一), 원용덕(元容德), 이한림(李

翰林), 최주종(崔周鍾) 장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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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부양성기관

1. 군사영어학교(MLS)

군사영어학교(MLS : Military Language School)는 경비대 창설을 앞두고 미 군정청

이 군 간부요원을 확보하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학교였다. 미 

군정청의 군사담당 기구의 책임자인 국방사령부의 초대 부장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경비대를 창설하기에 앞서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가

르칠 학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

대문구 냉천동 31번지의 감리교신학교(監理敎神學校)에 설치된 것이 바로 군사영

어학교(軍事英語學校)이다.

군사영어학교의 모집은 한국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 군

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병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한국인에게 일반 영어를 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군사영어를 가르쳐 창군에 필요한 장교와 미군지휘

관의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군사영어학교의 입교 자격은 과거 군사경력을 지닌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

신 장교 및 준사관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영어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구비한 자를 선발하였다.61) 최초 계획은 각 출신별로 20명을 선발하여 

총 60명을 입교시키려고 하였으나, 좌익계 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한국광복군은 법통을 고집하여 응시 자체

를 기피했기 때문에 추천을 의뢰 받은 중국군 대좌 출신 조개옥(趙介玉)62)은 이

성가(李成佳)63)와 유해준(兪海濬) 등 2명만을 추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만주군 

출신의 원용덕64)과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이 대부분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 출신

간에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였다.65) 특히 미 군정하 ‘경비대창설계획’인 뱀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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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영어학교

군사영어학교는 서대문구 냉천동에 소재한 감리교 신학교에 위치했다가 1946년 2월 27일 

태릉의 현 육군사관학교 자리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의 일부 병사로 이전하였다.

(Bamboo Plan)에 의해 경비대 창설이 진행되어 장교소요가 급증하게 되자, 최초 

계획과는 달리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될 때에는 입교생이 200명에 

이르렀다.

개교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교장은 그린(Green) 중령이 임명되었는데, 리스(L. 

W. Reese) 소령이 그를 보좌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만주군 중좌 출신의 원용덕

이 부교장으로서 보좌관 역할을 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2월 27일 교사

(校舍)를 태릉(泰陵)에 있는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 제1연대의 서쪽 건물로 이동

하였으나, 그해 4월 30일 폐교되었다. 학교가 폐교되자 임관하지 못한 학생들은 

경비사관학교(警備士官學校) 제1기로 편입되어 임관하였다.66)

군사영어학교에서는 영어회화 수준을 참작하여 A∼D 4개 등급으로 편성된 학

급을 운영하였다. 교육과목은 군사영어, 한국사, 자동차 교육, 소총 분해 등이 있

었고, 교재는 미국의 초등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영내생활을 하였

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의 교육을 그리고 토요일에는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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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시험을 치렀다.67)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한 자는 200명의 입교자 중 

110명이었다. 이는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익간의 충돌 속에 

발생한 탈락자, 재학 중 신분이 불분명한 자에 대한 퇴교자, 그리고 졸업 후 임

관을 포기하고 군정청 관리로 진로를 바꾼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68)

군사영어학교 수료자는 원칙적으로 참위(參尉)로 임관했다. 그러나 예외로 창

군 주역인 이응준(李應俊)은 정령(正領), 군사영어학교의 부교장으로 있던 원용덕

(元容德)은 참령(參領), 군번 1∼5번 임관자인 이형근(李亨根)69)․채병덕(蔡秉德)70)․

유재흥(劉載興)71)․장석륜(張錫倫)․정일권(丁一權)72)은 정위(正尉)로 임관하였다. 

중국군 참령 출신 이성가(李成佳)와 연대창설요원으로 부임한 백선엽(白善燁)73)․

김백일(金白一)․최남근(崔楠根)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곧 바로 부위(副尉)로 임

관하였다.74) 그리고 연대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임관

한 자로는 오덕준(吳德俊), 박진경(朴珍景), 송요찬(宋堯讚),75) 함병선(咸炳善), 유

흥수(劉興守) 등이 있었다.

이들 임관자들의 연령은 23∼30세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최고령자

로는 대령으로 임관한 이응준이 56세, 대위로 임관한 장석륜이 54세였고, 최연소

자로는 소위로 임관한 정래혁(丁來赫)76)과 오일균(吳一均)77)이 20세였다. 이들 대

부분은 전쟁 이전에는 건군의 주역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는 연대장급 이상의 고급 지휘관 및 참모로서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백척간

두에 선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군사영어학교의 출신자들은 

준장(准將)으로 추서(追敍)된 5명의 장군을 포함하여 모두 78명이 장군으로 진급

하였다.78)

그 중 대장(大將)까지 오른 분으로는 이형근, 정일권, 장창국(張昌國), 민기식

(閔機植), 김종오(金鍾五), 김계원(金桂元), 백선엽, 김용배(金容培) 등 8명이고, 중

장(中將)에는 양국진(楊國鎭), 최경록(崔慶祿), 강문봉(姜文奉), 박병권(朴炳權), 백

인엽(白仁燁), 김종갑(金鍾甲), 함병선, 정래혁, 원용덕, 최영희(崔榮喜), 이한림(李

翰林), 민병권(閔丙權), 김상복(金相福), 장도영(張都暎), 김일환(金一煥), 최창언(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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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彦), 송요찬, 강영훈(姜英勳), 박경원(朴璟遠), 이응준 등 20명이다. 육군의 정상

인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분으로는 이형근, 채병덕(蔡炳德), 정일권, 최경록, 민

기식, 김종오, 김계원, 최영희, 백선엽, 김용배, 장도영, 송요찬, 이응준 등 13명이

다. 합동참모의장에는 이형근, 정일권, 유재흥(劉載興), 백선엽, 최영희, 김종오, 

장창국 등 7명이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으로는 유재흥, 장도영, 박병권, 최영

희, 정래혁 등이 있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의 태릉으로 이

전하여 60여명을 교육하고 있던 중 4월 30일 폐교되어 20여명은 소위로 임관되

었고, 40여명은 5월 1일부로 명칭을 바꾼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南朝鮮國防警

備學校)의 제1기생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다. 

2. 조선경비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는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폐교

된 후 1946년 5월 1일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태릉에 설치한 사관학교이다. 조선

경비사관학교의 당시 명칭은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Korean Constabulary Academy)

였다. 그러나 1946년 6월 15일 국방부의 명칭에 대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소련 대표가 미국 대표에게 항의함에 따라 ‘국방’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조선경

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로 부르게 되었다.79) 그 후 조선경비사관학교는 정

부가 수립된 한 달 후인 1948년 9월 5일 학교 명칭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Korea 

Military Academy)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 조선경비사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출된 장교는 10개 기

(期)에 총 4,962명이 임관하였다. 이중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임관한 자는 제1기부

터 제6기까지 6개기에 총 1,254명이었고, 육군사관학교로 임관한 기수는 제7기에서 

10기까지로 총 3,708명이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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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관학교 입교자의 성분을 보면, 제1기부터 제4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군사

경력자 출신으로써 귀국을 늦게 하여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

다. 제5기부터 제8기까지는 대부분 단신으로 월남한 이북 출신 반공 청년들이었

다. 제5기는 초기 순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력이 5년제 중학졸업 이상인 자로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교문 정경(위)과 초창기의 학교 전경(아래)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된 후 그 해 5월 1일 현 육사가 위치한 태릉에

서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하였다. 경비사관학교는 군사영어학교에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그리고 1948년 9월 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 교장

참령(參領) 이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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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규정하였는데도 이북 출신이 대거 입교하였다. 제6기는 각 연대 우수하

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는데도 대부분이 월남한 이북 청년들이었다. 제

7기도 절반을 민간인을 모집하였는데도 많은 인원이 북한 출신 청년들이었다. 

제8기도 3/4를 민간인으로 모집하였는데도 절반이 남한의 우익 단체에 속했던 

청년이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북한출신 청년들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입교했던 

제7기 특별반과 제8기 특별반은 군사영어학교와 제1기 및 제2기에 입교하지 못했

던 군사경력자들이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군 창설을 계기로 대거 입교하였다.81)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제1기생은 45일, 제2기부터 제6기생까지는 3개월, 그리고 

제7기부터 제9기까지는 6개월, 그리고 제10기는 1년이었다. 교육내용도 제1기부

터 제7기까지는 군사교육 위주였으나, 제8기부터 일반학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제1기는 1946년 5월 1일 88명이 입교하여 40일간의 단기교육을 받고 그 해 6

월 15일 40명이 참위로 임관하였다.82) 입교생 중 60여명은 군사영어학교에 입교

했다가 학교가 폐쇄된 관계로 뒤늦게 들어왔고, 나머지 20여명은 각 도의 8개 

연대 하사관 중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들이었다. 

당시 교장은 이형근 참령이었다.

군사영어학교에서 제1기로 들어온 사람은 이상근(李尙根), 예관수(芮琯壽), 우병

규(禹炳圭), 김학림(金鶴林), 남철(南鐵), 안영길(安永吉), 이창정(李昌禎), 황엽(黃燁) 

등이었고, 연대하사관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는 임부택(林富澤), 김종원(金宗

元), 임충식(任忠植), 서종철(徐鍾喆), 김용주(金龍周) 등이었다. 이중 20여명은 해

군으로 갔는데, 남철, 김교식, 김세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한국전쟁시 제1기생은 

대부분 중령으로 진급하여 연대장 또는 사단 참모장 등으로 군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제2기는 1946년 9월 23일 263명이 입교하여 80일간의 교육을 받고 그해 12월 

14일 196명이 소위로 임관하였다. 제2기생은 각 연대의 우수사병과 민간인을 대

상으로 처음으로 공개 모집하였다. 전국의 8개 연대와 군사경력을 가진 민간인 

등 500여명이 추천을 받아 지원하였다. 이들은 국사, 영어 등 필기시험과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제2기생으로는 박정희(朴正熙), 한신(韓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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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암(石柱岩), 문형태(文亨泰), 이세호(李世鎬), 심흥선(沈興善), 송호성(宋虎聲), 

서정철(徐廷哲), 김희덕(金熙德) 등이 있었다. 한국전쟁시 제2기생은 소령 및 중령

으로 대대장 또는 사단참모로 활약하였다. 특히 제2기생부터 1946년 12월 1일부

로 시행된 계급 호칭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4－3>은 1946년 12월 1일부로 시

행된 계급 호칭이다.

제3기는 1947년 1월 13일 338명이 입교하여 그 해 4월 19일 296명이 임관하였

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소령으로 진급하여 대부분 대대장이나 사단 또는 연대

참모로 활동하였다. 제3기에는 군사경력자로 중국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83) 

출신인 박시창(朴始昌),84) 박기성(朴基成),85) 최덕신(崔德新),86) 그리고 일본군 출

신인 김진위(金振暐) 등이 있었고, 전쟁 중 활약한 분으로는 김종수(金鍾洙), 노재

현(蘆載鉉), 고광도(高光道), 송호림(宋虎林), 송대후(宋大厚) 등이 있었다.

제4기는 1947년 5월 16일 120명이 입교하여 그해 9월 10일 107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중대장이나 연대 참모로 활동하였다. 제4기의 대표로는 김종환과 

<표 4－3>  국군 계급 현황

구분
1946년 12월 1일 

구분
1946년 12월 1일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장

교

준사관 － 준위

사

병

병
이등병사(二等兵士) 이등병(二等兵)

위관급

참위(參尉) 소위
일등병사(一等兵士) 일등병(一等兵)

부위(副尉) 중위

하사관

참교(參校) 하사(下士)정위(正尉) 대위

영관급

참령(參領) 소령 부교(副校) 이등중사

부령(副領) 중령
특무부교(特務副校) 일등중사

정령(正領) 대령

정교(正校) 이등상사

장관급

- 준장

참장(參將) 소장 특무정교(特務正校) 일등상사

부장(副將) 중장 
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 특무상사

정장(正將)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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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형이 있다. 

제5기는 1947년 10월 23일 420명이 입교하여 1948년 4월 6일 380명이 임관하

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대위로 중대장 또는 대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5기생

으로는 정승화(鄭昇和), 채명신(蔡命新), 이용(李龍), 최대명(崔大明), 김용배(金龍

培), 김학원(金學洹), 장경석(張庚石), 장철부(張哲夫), 손관도 등과 육군항공대 창

설요원으로 왔다가 공군으로 간 박원석(朴元錫)과 장지량(張志良)이 있다.

제6기는 각 연대 우수 하사관과 사병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1948년 5

월 5일 282명이 입교하여 그 해 7월 28일 235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이

들은 중대장 또는 대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6기에는 박경원(朴敬遠), 박현식, 김

판규, 박태준, 박정인 등이 있다.

제7기는 정기(正期)와 특별 및 후기로 구분하여 총 1,096명이 임관하였다. 정기

는 1948년 8월 9일 602명이 입교하여 561명이 임관하였고, 특별은 이주일(李周

一), 윤태일(尹泰日), 방희(方熙), 김풍익, 고정훈, 문중섭, 유양수, 유병현, 조문환, 

이기건(李奇建),87) 안동준, 홍국선, 김관오, 김국주, 김묵(金黙) 등 군사경력자 190

명이 1948년 10월 12일 임관하였고, 후기는 각 연대 하사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

과 의무, 법무, 통신 등 각 특과 분야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1948년 12월 21

일 345명을 임관시켰는데, 여기에는 김태청(金泰淸), 박영수 등이 있다. 전쟁 발

발시 이들은 중대장 또는 연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7기에는 이대용, 이훈섭, 김

영선, 이건영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수립된 후 뒤늦게 귀국한 군사경력자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임관 

형식을 빌어 장교로 임관시켰는데, 김홍일, 이종찬, 신응균(申應均), 이형석(李炯

錫), 박승훈(朴勝薰), 이용문(李龍文), 이선근(李瑄根), 김동수(金東洙), 김응조(金應

祚), 박창암(朴蒼岩),88) 손성겸(孫聖兼), 이호(李澔) 등이 있었다.

제8기는 정기와 특별 제1․2․3․4기로 구분하여 총 1,848명이 임관하였다. 이

중 정기는 1949년 5월 23일에 1,264명이 임관하였고, 특별기수는 4개기로 구분하

여 임관하였는데, 이때 특별 1차로 임관한 사람은 김석원, 유승렬(劉升烈), 안병

범(安秉範), 백홍석(白洪錫) 등 일본군 출신과 안춘생(安椿生), 이준식(李俊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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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吳光鮮), 권준(權畯), 전성호(全盛鎬) 등 광복군 출신의 군사경력자들이 있었

다. 특별 제4차에는 백석주(白石柱), 박임항(朴林恒),89) 강태민, 박영준(朴英俊), 신

학진, 장호강, 엄주명, 안광호, 이대영(李大永), 유원식(柳原植) 등이 있었다. 제8기

에는 김종필, 차규헌, 진종채, 유학성, 윤흥정, 이재전, 이희성 등이 있다.

제9기는 1949년 7월 15일 674명이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580명이 임관하

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중위로 소대장이었다. 제9기에는 윤성민, 문홍구, 정병

주, 천주원 등이 있다.

제10기는 2년제 과정으로 모집되었으나, 입교 후에 다시 1년으로 교육과정이 

단축되었다. 제10기생은 생도 제1기생으로 1949년 7월 15일 313명이 입교하여 

전쟁 발발시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1950년 7월 10일에 134명이 임관하였고, 7월 

15일에 50명이 임관하였다. 생도1기에는 황영시, 김윤호, 채항석 등이 있다. 생도 

제2기는 4년제 정규과정으로 모집되어 1950년 6월 1일 330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전쟁을 맞이하였다. 이들은 입교한지 20여 일에 밖에 안된 생도 2기생

들은 1950년 8월 15일 경남 동래에 설치된 육군종합학교에 175명이 편입되어 종

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임관하였다.90) 

3. 해군병학교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는 미 군정기 해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군

사학교로서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 해군 장교 양성의 요람지인 해군사관하교

(海軍士官學校)의 전신이다.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는 1946년 1월 17일 해군의 

장교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1946년 6월 15일에는 해안경비대사관학교(海

岸警備隊士官學校)로, 그리고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으로 개칭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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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해군병학교 명칭 개칭 현황

해군병학교 해안경비사관학교 해안경비대학 해사대학 해군대학 해군사관학교

1946. 1. 14 1946. 6. 15 1946. 8. 10 1946. 8. 14 1948. 11. 16 1949. 1. 15

그 후 1947년 8월 14일 대학령에 의해 해사대학(海士大學)으로 개칭하였다.91) 해

사대학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 16일 다시 해군대학(海軍大學)으로 개칭

되었다가, 1949년 1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로 정식 발족되었다.

해군병학교는 손원일(孫元一), 정긍모(鄭兢謨), 한갑수(韓甲洙) 등 해사협회 요

원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11일 창설된 해방병단(海防兵團)이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자, 1946년 1월 17일 진해기지에 간부양성을 위해 설치하였

다. 해군병학교는 1946년 2월 8일 제1기생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113명을 입교

시켜 1년간 일반학 및 해양술 등을 교육시킨 뒤 1947년 2월 7일 61명이 임관하

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163명의 간부를 배출하였다. 제1기생으로는 김

영관(金榮寬), 장지수(張志洙), 이맹기(李孟基), 김광옥(金光玉), 함명수, 현시학(玄

時學), 김상길, 김윤근 등이 있었다.

제2기생은 1947년 2월 7일 입교하여 1년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1948년 12월 25일 48명이 임관하였다. 이들이 임관할 때 학교명칭은 해군대학이

었다. 제2기생으로는 김규섭(金圭燮), 고경영, 차수갑, 이상호, 박승도, 홍관식 등

이 있었다.

제3기생은 1947년 9월 2일 입교하여 2년 6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1950년 

2월 25일 54명이 임관하였다. 이들이 졸업할 때 학교 명칭은 1949년 1월 15일부

로 해군사관학교로 바뀌었다. 제3기생으로는 황정연(黃汀淵), 오윤경, 유병봉, 신

태영(申泰榮), 안병기, 정태석 등이 있었다.92)

해방병학교의 교육은 기술교육과 일반교육 그리고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본래 

교육기간은 4년으로 규정되었지만, 장교양성의 긴급성에 비추어 교육기간을 단

축하여 3기생까지 배출하였다. 이들 3개 기수는 병과․기관과로 나누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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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데, 이들은 정부수립 전후로 점차 완전한 정기교육과정을 목표로 졸업 후 

장기간에 걸친 함상훈련(艦上訓練)을 받았다.93)

1946년 6월 17일 해군병학교는 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해안경비대사관학교의 교육내용은 병과, 기관과, 통신과 등 3개 과목을 강의하였

다. 병과에는 포병학, 기상학, 측기학이 있었고, 기관과에는 박(舶)운용기관학, 전

자공학이 있었고, 통신과에는 전기공학, 자기학, 군법이 있었다. 일반 공통학과로 

개설된 과목은 해병학, 대수학, 물리학, 국사, 국어국문학, 영어, 훈육, 지정, 군

사, 통신, 항해, 항해기업, 운용학, 체육, 기관학 등이었다.94)

또한 1948년 6월 29일 정부수립을 목전에 두고 해군의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과정인 특교대(特敎隊)를 설치하였다. 특교대는 하사관을 포함한 군

사경력자와 항해유경험자를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임관시키는 군사학교 기능을 

하였다. 특교대는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9개기에 거쳐 총 415명을 임관시켰다. 

특교대 출신으로는 정긍모, 정광호(鄭光鎬), 김용국(金龍國), 이봉출(李鳳出), 오범

식, 오원선, 이수봉, 여현수, 문석수, 조남철 등이 있었다.

1949년 5월에는 해병대가 창설되자 그 해 7월 15일 해병간부후보생 과정을 설

치하여 보병교육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수료케 한 후 해군단기교육을 실시하여 임

관시켰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해병 장교는 2개기에 거쳐 71명

이었다. 이들은 이병문(李丙文), 김연상(金然翔), 이동호(李東湖), 이동용(李東用) 

등이 있었다.95) 

특히 사관학교나 간부후보생 교육을 거치지 않고 군사경력 및 항해경험만으로 

특별 임관한 해군 장교로는 손원일, 박옥규(朴沃圭), 이성호(李成浩), 이용운(李龍

雲), 김성삼(金省三), 김일병(金一秉), 김영철(金永哲), 김충남(金忠男), 남철(南鐵), 

김교식(金敎植), 한갑수(韓甲洙) 등이 있었고, 해병 장교로는 강기천(姜起千), 김대

식(金大植), 김동하(金東河), 김두찬(金斗燦), 김석범(金錫範), 김성은(金聖恩), 신현

준(申鉉俊), 고길훈(高吉勳) 등이 있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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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군항공사관학교

육군항공사관학교(陸軍航空士官學校)는 1949년 10월 1일 발족한 공군사관학교

의 전신이다. 1948년 12월 1일 육군항공부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정식 개편되자,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김포에 설치하게 되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에 따라 1949년 2월 15일 초대 교장에 김정렬(金貞烈) 

중령이 임명되었고, 그 해 3월 15일 제1차 소집학생에 대한 입교가 있었다. 입교 

학생은 육군 이등상사(二等上士) 민영락(閔泳洛) 등 45명이었다. 이들은 부대 현

역 하사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들 가운데 선발되었다. 항

공교육에 소집된 학생들은 1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4월 15일 42명을 육군

항공소위로 임관시켰다.

이로써 육군항공의 장교 수는 150명으로 늘어났다.97) 항공사관학교는 김포에

서 5월 31일 김포비행장 내에 있는 병사로 이동한 후인 6월 10일, 제1기 간부후

보생으로 김중보(金重寶) 등 97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다. 교수부장에는 박원

석 대위, 생도대장에는 서한호 대위, 중대장에는 전명섭(全明燮) 중위와 이갑록 

중위가 보직되었다. 

간부후보 제1기생으로는 최용덕(崔用德), 김정렬, 장덕창(張德昌), 박법집(朴範

集), 이근석(李根晳), 김영환(金英煥) 등이 있었고, 제2기에는 김신(金信), 장성환

(張盛煥), 박원석(朴元錫), 장지량(張志良) 등이 있었고, 제3기에는 전명섭, 오점석

(吳占石), 윤응열(尹應烈) 등이 있었고, 제4기에는 김성룡(金成龍)과 김병택 등이 

있었고, 제5기에는 김두만(金斗萬), 김성배, 전봉희 등이 있었다.98)

정부 수립 이후 육군항공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전신)는 1949년 6월 10일 입교

한 제1기 및 그 후 입교한 제2기는 2년제, 1951년 11월 10일 입교한 제3기는 3

년제, 그리고 1952년 5월 5일 입교한 제4기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4년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제1기 사관생도들은 20세 미만의 중학교 6학년 졸업생 및 재학생 중에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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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를 선발했다.99) 6․25전쟁이 발발하자, 교육 중이던 제1기 사관생도 36명은 

1949년 6월부터 3차에 거쳐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F-51 지상교육을 받았다.100)

육군항공사관학교는 정부수립 이후 항공부대가 대한민국 공군으로 독립되면서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정식 개칭되었다.101) 

당시 공군사관학교 교장에는 이근석(李根晳) 대령이 임명되었다가, 1950년 5월 

14일 최용덕 준장으로 교체되어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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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 군정기 경비대 창설

주한미군정청(駐韓美軍政廳)은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朝鮮總督)과 주조선일

본군사령관(駐朝鮮日本軍司令官)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1945년 9월 7일 미 태평

양 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에 따라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최초 

미 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남한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조직에는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이는 일본이 조

선총독부에 주조선 일본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고, 대본영(大本營)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였기 때문에 군사기능을 담당할 군무국(軍務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정 초기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였

던 미군정청은 국방기능을 담당할 군사기구를 다른 부서보다 늦게 편성되었다. 

미 군정청 내에 군사담당 기구로 설치된 국방사령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 군

정법령 제28호에 따른 조치였다.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하면, 주한미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ODND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와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군무국(軍務局) 내에는 육군부(Army Department)

와 해군부(Navy Department)를 두고, 기존의 경무국과 군무국은 국방사령부의 지

휘 감독하에 두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사령관의 지시 없이는 어떠한 자도 경찰 

또는 군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102)

국방사령부는 이후 국방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였는

데, 이는 명칭만 바뀌었지 임무나 기능 면에서 달리진 것이 없었다. 미 군정청에

서는 통위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IS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하였으

나, 창군 주역들이 대한제국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을 본떠 통위부(DIS)로 

호칭하면서 이는 정부수립 이후 국방부가 설치될 때까지 사용되었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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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 군정하에서 군 창군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통위부에서 이

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방업무를 인수할 때 통위부의 편제

와 인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통위부는 미 군정하에서 

실질적인 ‘국방부’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통위부는 1946년 6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어 국방부가 정부의 중앙행정부서로 정식 설치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미 군정청과 협력하며 남한에서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기구의 역할을 하

였다.

1. 통위부(統衛部)

통위부(DIS : Department of Interior Security)는 미 군정기에 설치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통할(統轄)하는 국방에 관한 최고 군사기구였다. 통위부는 미 

군정청의 중앙행정부서로서 국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104)

통위부의 전신은 1945년 11월 3일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

령부였다. 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다시 국방

부(DND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로 개칭되었는데,105) 이는 1946년 6월 서

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가 미국 대표에게 국방부라는 명칭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이 러치

(Archer L. Learch) 군정장관과 의논한 끝에 군사기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

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1946년 6월 15일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국방부를 국내경비부

(DIS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군 주역들은 대

한제국(大韓帝國) 시기 군제(軍制)였던 통위영(統衛營)을 본떠 통위부(統衛部)로 호

칭하였다.106) 이와 동시에 군무국을 폐지하여 조선경비국(Bureau of Constabular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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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위부장(統衛部長)

유동열(柳東悅) 장군

통위부청사와 간부들

1946년 6월 통위부는 서울 중구 남산동 2가에 위치한 청사로 이동하였다. 그 위치에는 현

재 ‘퍼시픽 호텔’이 들어서 있다. 통위부 간부들은 국군이 발족하면서 간성이 되었다(1946. 

6. 15).

조선해안경비국(Bureau of Coast Guard)으로 분리하

고, 모든 군사조직에서 ‘국방’이란 명칭을 없앰으로

써 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조선국방사관

학교는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107)

통위부에는 오늘날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통위

부장(統衛部長)이 있었고, 그 밑에 경비대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참모총장(參謀總長)이 있었다. 그 당

시 참모총장은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편제상의 국

군참모총장(國軍參謀總長)과 오늘날 국군의 합참의

장(合參議長)과 같은 직위(職位)였다. 통위부 내의 

부서 편성은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재정

국, 의무국 등 6국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본부사령실이 있었다. 통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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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선경비대총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오늘날 육군과 

해군의 기능을 가진 경비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였다.

통위부의 지휘를 받는 조선경비대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사령부에는 각각 총

사령관과 총참모장이 편제되었다. 통위부의 편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

방부의 편성과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위부의 편성은 

<표 4－5>와 같다.108)

통위부장(統衛部長)의 명칭도 국방담당 군사기구의 변천에 따라 바뀌었다. 국

방사령부 시기에는 국방사령부장이었고, 국방부 시기에는 국방부장, 그리고 통위

부로 개칭된 후에는 통위부장이었다. 통위부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부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1946년 9월 12일 임명되었다. 그 동안 

국방사령부장과 국방부장에는 미군 장교가 임명되었다. 즉, 국방사령부장으로는 

미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hick) 준장이 1945년 11월 14일 취임하

<표 4－5>  통위부 편성

(1947. 6. 24 현재)

통 위 부
1946. 9. 12

참모총장
1946. 12. 17

본부사령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재정국 의무국

조선경비국
(미편성)

조선해안경비국
(미편성)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1946. 6. 15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

1946. 6. 15

총 참 모 장
1947. 4. 8

총 참 모 장
1947. 6. 24



제 4 장  국군의 창설

342

였고,109) 후임으로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이 1945년 12월 20일 취임하

였다.110) 국방부장에는 베르나드(Lyle W. Bernard) 중령이 1946년 4월 11일에,111) 

톰프슨(Loren B. Thompson) 대령이 1946년 5월 18일 각각 취임하였다.112) 통위부

장에는 프라이스(Terrill E. Price) 대령이 1946년 6월 8일에 취임하였다.113) 

그러나 1946년 9월 12일 통위부 고문으로 있던 유동열 장군이 통위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프라이스 대령과 부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다가, 1947년 2월 15일 

프라이스 대령이 해임되면서114) 유동열 장군이 단독으로 부장직을 수행하게 되

었다. 

유동열 통위부장은 경비대 창설이래 군내에 잠입한 공산주의자의 제거와 군․

경간의 대립으로 발생되는 불상사를 해소하려 노력하면서 창군을 서둘렀다.115) 

통위부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군의 지휘권이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미군은 

고문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를 비롯한 각 연대의 지휘권

도 한국인이 행사하였다.116) 미 고문관은 통위부내에 약 20명, 조선경비대총사령

부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원을 배치하였고, 연대급에는 2개 연대에 고문관 1명

을 두어 모병․행정․조직․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에 의해 한반도에서 점령군 

철수문제가 제기되자,117) 미군측에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주관이 되어 맥

아더 장군이 하지 장군과 함께 한국의 국방과 국방군의 창설 방안을 검토하였

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의 경제사정, 신병의 훈련, 유능한 지휘관의 확보, 언

어장벽,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감소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고 경비대를 50,000명

으로 증원하되 필요시 보병․포병 화기 및 장갑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내치안 유지능력의 개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통위부는 장차 정부수립 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1947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9

개 연대를 3개 연대씩 묶어 3개 여단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모병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4월과 5월에 추가로 연대와 여단을 증편하였다. 이렇듯 국군의 

건군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자 각종 군수품의 보급과 군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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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대의 설치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6년 7월부터 통위부의 보급지

원을 원활하기 위해 병기, 병참, 공병, 의무, 통신 등의 지원부대를 편성하면서 

전투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위부는 1946년 7월 1일 이후 제반 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대를 창설하였

다.118) 보급부대로는 1946년 7월 1일 서울 영등포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연

대 보급중대 중 1개 중대를 근간으로 통위부 직할부대를 설치하고, 부대장에는 

채병덕 참령이 임명되었다. 1947년 4월 1일 이 부대는 다시 병기부대사령부(兵器

部隊司令部)로 개칭된 후 예하에 병기․자동차․창고 및 보급중대 등을 두었

다.119) 1948년 1월 1일에는 부대명칭을 통위부 후방부대사령부(後方部隊司令部)

로 개칭하고, 그 예하에 제1병기대대, 제1병참대대, 제1공병대대를 창설하였다. 

사령관에는 채병덕 대령이 유임되는 한편 초대 참모장으로 유재흥 중령이 보임

되었다. 그해 5월 1일 후방부대사령부를 다시 통위부 후방사령부(後方司令部)로 

개칭하였다가, 7월 10일 특별부대사령부로 다시 개칭한 후, 예하에 제1병기단, 

제1병참단, 제1의무단, 제51통신대대, 제1공병대대, 통신학교, 수색단 등을 창설

하거나 증편하였다.

특별부대사령부는 1948년 10월 23일 초대사령관인 채병덕 대령이 해임되고 소

병기(蘇炳基) 중령이 사령관직을 대행하다가 1949년 1월 7일 제2대 사령관으로 

백홍석(白洪錫) 대령이 취임하였다. 그 후 6월 30일 부대는 주둔지를 서울 영등

포구 대방동에서 경기도 인천시 부평(富平)에 있는 미군의 군수사령부(ASCOM) 

지역으로 이동한 후, 1949년 7월 30일 특별부대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예하 부대

는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시켰다.

이렇게 경비대가 군의 모습과 체제를 점차 갖추어 가게 되자 통위부는 정책수

립을 전담하고 경비대총사령부는 작전통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분담하

게 되었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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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의 공로자 이응준 장군

2. 조선경비대

1) 국방군 창설 계획안과 뱀부(Bamboo)계획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으

로 최초 창설의 목적은 국립경찰의 보조였다. 조선경

비대의 명칭도 최초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

防警備隊)였다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대표

가 국방이라는 용어 사용에 항의하자, 국방부를 통

위부로 개칭할 때 조선경비대로 변경하였다.

조선국방경비대는 1945년 11월 3일 미군정법령 제

28호에 의해 군정청내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국방

사령부가 창설되고, 미 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 준

장이 초대 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창설의 기틀을 마

련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8일 국방사령부는 한국의 군사지도자 이응준(李應

俊) 등이 제시한 국방계획안을 기초로 국방군(國防軍) 창설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국방군 창설 계획안에 의하면, 국방군은 국립경찰의 보강을 위해 창설하여 발

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병력 수는 전체 50,000명 수준으로 하고, 그 중에서 육

군과 공군은 45,000명으로 하되, 육군은 3개 보병사단으로 된 1개 군단규모로 편

성하고, 공군은 1개 수송비행중대와 2개 전투비행중대 및 근무부대로 편성하도

록 계획하였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5,000명으로 제한하였다.121)

미 군정에서는 한국군 창설계획을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하였다. 맥아더 장군

은 군 창설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를 ｢국무․전쟁․해군부의 3부

정책조정위원회(SWNCC)｣에 회부하였다. 이에 대해 동 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

회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 창설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으

며, 그 대신 점령군의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을 미군 무기로 장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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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

장은 신임 국방부장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보다 규모를 축소시킨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게 되자, 참페니 대령은 군 기

능 보다 경찰기능에 가깝게 병력과 장비를 축소

한 경찰예비대(警察豫備隊) 창설안을 작성하여 

건의하였다.122) 이때 건의한 경찰예비대 창설계

획안이 바로 ‘뱀부계획(Bamboo Plan)’이다.

뱀부계획(Bamboo Plan)123)은 국방군 창설 계획

안보다 그 규모 면에서 훨씬 축소된 계획이었다. 

뱀부계획에 의하면, 국방경비대는 각 도에 1개 연대씩 모두 25,000명 규모로 8개 

연대를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있던 이응준 

장군은 뱀부계획 수립시 각도에 1개 사단 규모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였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뱀부계획에는 경비대의 창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남한

의 각 도에 1개 중대씩 먼저 8개 중대를 설치하되, 편성은 중화기가 없는 미군 

보병 중대를 기준으로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편성하고, 장교는 중앙에서 양

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 중대를 편성할 때는 정원의 20%를 초과 편성

하도록 하여 그 중대의 편성이 완료되고 훈련이 끝나면, 그 초과병력을 기간으

로 다음 중대를 추가 편성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연대를 편성하여 각도에 1개 연대

를 편성한다는 계획이었다.124)

2) 조선경비대 창설과 편성

뱀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비대 창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초 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였으나, 한국의 입장에서

는 국군의 모체라는 의미에서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라고 불렀다. 조선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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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이 시작되면서 광복 이후 설립된 30여 개에 달하는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은 

해산되었고, 그 단체에 소속된 요원들은 조선경비대로 흡수되었다.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의 예하로 창설된 조선경비대는 뱀부계획과 미군정법령 

제42호(1946. 1. 14)에 기초하여 최초 국방군계획안 보다 25,000명이 적은 규모의 

조선경찰예비대 25,000명과 조선해안경비대가 설치되었다.125) 전국에 8개 연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1946년 4월 1일 춘

천(春川)에서 제8연대가 창설되어 뱀부계획에 의한 경비대 창설이 완료되었다.

제1연대는 1946년 9월 18일 편성을 완료하였고, 다른 연대도 1947년 초까지 

편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구에 있던 제6연대만은 1948년 6월 15일에 

가서야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126) 

이렇게 부대편성이 지연된 것은 초창기의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의견의 대립과 입대 전 소속 군사단체와 군 출신별 간의 상호대립 및 

갈등 등으로 탈영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127)

연대 창설시 간부는 주로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배치하여 병력을 모집하고 

충원하였으나, 미군정의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에 따라 좌익계 인원이 다수 입

대하여 군내 큰 문제로 남게 되었다. 조선경비대는 대대 및 연대순으로 점차 부

대를 확대해 나가 1947년 3월까지 당초 목표한 부대와 추가로 도(道)로 승격된 

제주도의 제9연대를 포함하여 8개 연대를 완전 편성하였으나, 대구의 제6연대는 

구성원 중 좌익세력이 물의를 일으켜 편성이 늦어졌다.128) 다음 <표 4－6>은 뱀

부계획에 의한 각 도별 연대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대는 3개 대대, 대대는 3개 중대 등 3각 편제였으며 계급 구조는 장교․하

사․병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장교는 만 단위의 군번을, 사병은 백만 단위의 군번

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최초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일본군 38식 및 99식 소총

으로 무장하였고 복장은 일본식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1946년 9월 이후 점차 미

국제 병기와 피복으로 전환해 갔다. 교육훈련은 전투훈련이 아닌 주로 총검술, 

집총훈련, 폭동진압법 등 치안유지 위주로 실시하였다.129)

한편 남한에서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경비대 병력을 50,000명 수준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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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뱀부계획에 의한 조선경비대 창설 현황130)

구 분 창설일 지휘관 창설 요원 주둔지

제1연대 1946. 1.15 정위 채병덕 정일권, 장석륜, 강문봉, 백인엽 경기도 양주

제2연대 1946. 2.28 정위 이형근 심언봉, 정진완, 신상철 충남 대전

제3연대 1946. 2.26 부위 김백일 김종오, 이한림, 정래혁, 백인기 전북 이리

제4연대 1946. 2.15 부위 김홍준 조암, 최홍희 전남 광산

제5연대 1946. 1.19 참위 박병권 이치업, 오덕준 경남 부산

제6연대 1946. 2.18 참위 김영환 하재팔, 김완용, 장도영 경북 대구

제7연대 1946. 2. 7 참위 민기식 문용채, 오일균, 이희권, 최창언 충북 청주

제8연대 1946. 4. 1 부위 김종갑 황헌친, 김형일 강원 춘천

제9연대 1946.11.16 부위 장창국 안영길, 윤춘근, 김득룡, 김복태 제주 모슬포

하고 미군 철수에 따라 제한되었던 무기와 장비가 이양되자, 조선경비대 증강계

획을 추진하였다.131) 미 국무부는 1948년 말의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경비대를 무장하고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32) 경비대를 군대로 전환

하는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을 앞두고 취해진 조치였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조선경비대는 통위부 일반명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이미 편성된 9개 연대를 근

간으로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편성한 후 3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이들 3개 

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제1여단), 대전(제2여단), 부산(제3여단)에서 창설되

었다. 여단사령부는 미군의 보병사단 사령부 편제를 모방했지만 병력은 감소 편

성되어 운용되었다.133) 1948년 4월 29일 서울(제4여단)과 광주(제5여단)에 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5월 1일부터 4일 사이 제10연대(강릉)를 비롯하여 제11(수원), 

제12(군산), 제13(온양), 제14(여수), 제15(마산)연대 등 6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하

여 여단에 편입시켰다. 당시 여단창설 현황은 <표 4－7>과 같다.134)

이렇게 신설된 여단사령부는 당시 미군의 경보병사단 사령부 조직을 모방하였

고, 병력이나 장비는 남한 실정에 맞도록 감소 조정된 것으로 3개 연대를 통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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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조선경비대의 여단창설 현황

구분
역대 지휘관

창설일자 비고
역대 계급/성명 재임 기간

제1여단

초대

2대

3대

준장 송호성

대령 이응준

대령 김석원

1947.12. 1∼48. 2. 5

1948. 2. 5∼49. 1. 7

1949. 1. 7∼49. 5.12

1947 12. 1
1947.12.28 수색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제2여단
초대

2대

대령 원용덕

대령 채원개

1947.12. 1∼49. 1.15

1949. 1.15∼49. 5.12
1947.12. 1 1949. 5.12 사단 승격

제3여단

초대

2대

3대

대령 이응준

대령 채원개

대령 최덕신

1947.12. 1∼48. 2. 9

1948. 2. 9∼49. 1.14

1949. 1.14∼49. 5.12

1947.12. 1
1949. 2.24  대구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제4여단

(제6여단) 

초대

대리

2대

3대

대령 채병덕

중령 김종석

중령 유재흥

대령 김백일

1948. 4.29∼48. 8.16

1948. 8.16∼48. 9.12

1948. 9.12∼49. 1.24

1949. 1.24∼49. 5.12

1948. 4.29

1948.11.20 여단해체, 

제6여단으로 개칭

1949. 5.12 사단 승격

제5여단

초대

대리

2대

대령 김상겸

중령 김백일

대령 원용덕

1948. 4.29∼48.10.23

1948.10.23∼49. 1.15

1949. 1.15∼49. 5.12

1948.  4.29
1948. 5. 4 광주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지휘기구였다. 조선경비대는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된 후 후방지원부대가 

보강된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9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

으로 잠정 편입되었다. 당시 조선경비대의 병력은 장교 1,430명에다 사병 49,087

명으로 총 50,490명이었다.135)

그렇지만 당시 국군은 부대 편성에 치중했을 뿐 실제로 장비는 1947년 9월부

터 지급된 M-1 소총과 일본제 99식 소총이 전부였다. 물론 미군 당국은 미군 철

수에 따른 장비이양에 대비하여 대구(제1훈련학교), 서울(제2훈련학교) 및 진해(제3

훈련학교)의 3개소에 훈련학교를 세우고, 이미 6월 27일부터 조선경비대 화기요원

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양도할 지원화기 즉, M-3 105㎜ 야포, 57㎜ 대전차포, 2․36˝ 

로켓포, 60㎜ 박격포, 81㎜ 박격포 및 경기관총 등의 운용 요령을 교육하였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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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비대총사령관 대리

참령  원 용 덕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의 군

사안전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던 화기들이 점차 이양되기 시작

하여 그 해 11월까지 M-3 105㎜ 야포 90문 중 52문이 양도되었다. 그러나 전량 

양도된 57㎜ 대전차포는 쌍안경 및 조준기 등의 부속품이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박격포와 중기관총은 인계되지 않았으며, 지급된 소

총과 자동화기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이 20∼40%를 차지하고 있었다.137)

3)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설치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최초 당시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였다가 조선

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바뀜에 따라 조선경비대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경비

대총사령부에는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이 있고, 그 밑에 참모부가 있었다. 참모부

로는 최초 고급부관실․인사과․정보과․작전과․보급조달과 등 과(課)로 출발하

였다가, 1946년 후반기에 참모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각 과는 처(處)로 승격되

었다. 당시 참모부로는 고급부관실․인사처․정보처․작전교육처․군수처가 개

편되었다. 참모부는 다시 국(局)체제로 확대되면서 고급부관실․인사국․정보

국․작전교육국․군수국으로 개편되었다.

경비대 초대 사령관에는 1946년 2월 7일부로 마

샬(John T. Marshall) 중령이 임명되었다. 이어 2월 

22일 원용덕(元容德) 참령이 임명되었다. 제2대 사

령관으로는 바로스(Russell O. Barros) 중령이 1946

년 4월부로 임명되었다. 1946년 6월 15일에는 조

선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개칭되면서 조선경

비대총사령관 대리로 이형근(李亨根) 참령이 1946

년 9월 28일로 부임하였다가 1946년 12월 23일 송

호성(宋虎聲) 중령으로 교체되었다.138) 다음 <표 4

－8>은 조선국방경비대 및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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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비대총사령관

중령  송 호 성

<표 4－8>  역대 경비대 총사령관

구    분 역대 계급 및 성명 재직기간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관

(1946. 2. 7)

초 대
중령 마샬(John T. Marshall) 1946. 2. 7- 2.22

참령 원용덕(元容德) 1946. 2.22- 6.24

제2대 중령 바로스(Russell O. Barros) 1946. 4.

조선경비대총사령관

(1946. 6. 15)

대 리 참령 이형근(李亨根) 1946. 9.28-12.23

제2대 중령 송호성(宋虎聲) 1946.12.23-1948.11.20

육군총사령관 제3대 대령 이응준(李應俊) 1948.11.20-1948.12.15

육군총참모장 초 대 준장 이응준(李應俊) 1948.12.15-1949. 5. 9

이로써 초대 원용덕과 이형근 참령에 의한 

총사령관 대리직 수행에 이어 제2대 총사령관

으로 송호성 중령이 정식 취임하게 되었다. 이

형근 참령은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대리에서 

조선경비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송호성 사령관은 경비대총사령부가 육군본부

로 개칭되고 육군본부에 총참모장제가 시행되

자, 그 직책을 초대 총참모장 이응준 장군에게 

물러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송호성 사

령관은 1948년 11월 20일까지 총사령관으로 

재직하였다.

경비대 총참모장에는 1947년 4월 8일 초대 김상겸(金相謙) 대령이 취임한 이

래, 제2대에는 정일권 대령, 제3대는 이형근 대령이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인사

국(人事局)은 1946년 2월 9일 인사과로 시작하였는데, 과장은 김현수 참위였다. 

1946년 9월 인사처로 개편되었고 처장에는 김종석 중령, 박진경 중령, 최영희 중

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1948년 8월 20일 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

장에는 강영훈(姜英勳) 대령과 신상철(申尙澈)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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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情報局)은 1946년 1월 14일 정보과로 시작하였는데 과장에는 미 육군의 

가스 소령이었다. 1947년 6월 1일 통위부 정보국과 총사령부 정보과가 통합되어 

정보처로 개편되어 처장에는 최홍희 소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9월 15일 정보

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백선엽 대령, 이용문(李龍文) 대령, 

신상철 대령, 장도영(張都暎) 준장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작전교육국(作戰敎育局)은 1946년 1월 14일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시 국방부사

령부내에 작전교육국을 설치하였는데, 국장은 미군 장교가 맡았다. 1946년 2월 7

일 국방부사령부의 작전교육국을 경비대총사령부 작전교육과로 이관하였고, 과

장에 김종석 대위가 보직되었다. 1947년 2월 1일 작전교육처로 개편되면서 처장

에는 김종갑(金鍾甲) 소령과 장창국(張昌國) 중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12월 8일 

작전교육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강문봉 대령과 장창국 대

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군수국(軍需局)은 1946년 1월 14일 경비대총사령부 내에 군수조달과를 설치하

였고, 과장에는 양국진(楊國鎭) 정위가 임명되었다. 1946년 8월 1일 군수처로 개

편되면서 처장에 유재흥 대위가 보직되었다. 1948년 5월 1일 군수국으로 개편되

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김동영 중령, 최홍희 중령, 양국진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고급부관실(高級副官室)은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내에 설치되었다가 1946

년 2월 7일 경비대총사령부로 편입되었다. 전쟁이전까지 역대 고급부관에는 임

선하(林善河) 참위, 황헌친(黃憲親) 대령, 최경만(崔慶萬)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헌병감실(憲兵監室)은 1946년 3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 내에 군감대

(軍監隊)를 설치하였고, 군감대장(軍監隊長)에는 이병주 소령이 보직되었다. 1947

년 7월 20일 경비사관학교에 군기과를 설치하고 군기병을 양성하였는데 과장은 

김종갑 소령이었다. 1947년 10월 30일 경비대사령부 내에 군기사령부를 설치하

였고, 군기사령관에 김종갑 소령과 이형근 대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3월 11일 

통위부의 군기사령부를 조선경비대의 군기사령부에 통합하여 개편하였는데 사령

관에는 최석(崔錫) 소령, 신상철 중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1949년 3월 1일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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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를 헌병사령부로 개칭하였고, 전쟁 이전까지 사령관에는 장흥(張興) 대령, 

전봉덕 대령, 최영희 대령, 송요찬(宋堯讚)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139)

3. 해안경비대

해군 창설의 원로인 손원일(孫元一)과 정긍모(鄭兢謨)는 1945년 8월 21일 군사

단체인 해사대(海事隊)를 조직하였다. 해사대는 미 군정하에서 일시 조선건국준

비위원회에 가담하였으나, 해안경비와 해양발전에 목표를 두고 순수한 군사단체 

편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1945년 9월 30일 해사대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의 관

계를 끊고 석은태(石銀泰)가 대표로 있는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報國團)과 통합

하여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를 만들었다.140) 조선해사협회에는 미 군정청 

내에 해사국(海事局)이 설치되자, 해사국을 방문하여 군정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

였다. 조선해사협회는 이후 미 군정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약 200명 규모의 

손원일과 정긍모는 해사대를 조직하여 가장 먼저 창군활동에 나섰다. 손원일은 해방병

단 및 해안경비대 총사령관(1945. 11. 11∼1948. 9. 4)을 거쳐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 해군

총참모장(1948. 9. 5∼1953. 6. 30)이 되었다. 정긍모는 3대 해군참모총장(1954. 11. 1∼

1959. 2. 23)을 역임하였다.

손원일 제독

            

정긍모 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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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경남 진해에 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945년 11월 11일 군사단체인 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는데, 해군 창설 요원들

은 그 명칭을 해방병단(海防兵團)이라 하였고, 미 군정청에서는 이를 ‘코스트 가

드(Coast Guard)’라고 하였다. 해방병단은 1945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손원일과 

단원들은 이동근(李東根) 고문과 미군정청 운수부(運輸部) 해사국장인 카스텐

(Carsten) 육군소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18번지에 위

치한 구 표훈전에서 창설식을 가졌다.141) 해방병단은 1894년 7월 15일 조선 수군

(水軍)이 폐지된 지 51년 3개월 27일만의 일로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이며 

해군 역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해방병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6년 1월 14일 미 군정법령 제42호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방병단은 합법단체로 인정받고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해방병단은 손원일 단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였는데, 일반

행정에 민병증(閔丙曾), 항해교육에 김영철(金永哲), 기관교육에 정긍모(鄭兢謨)와

석은태, 군사훈련 변택주(邊宅周)와 김정주(金廷柱)가 있었다.

그 당시 해방병단 단원으로는 김동준, 이춘영, 신만균, 노진석, 임우빈, 김명진, 

남영출, 김순기, 오세동, 박정기, 조길광, 이덕환, 안인규, 서상태, 채수항, 노찬숙, 

이능래, 연정흠, 백창평 등 62명이었다. 

해방병단 단원들은 창설된 지 약 3개월 후인 1946년 2월 1일 미 군정청 국방

사령부로부터 장교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았다. 해방병단의 장교 계급은 조선경

비대와 동일한 위관급(參尉․副尉․正尉)과 영관급(參領․副領․正領)으로 구분되

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병단 총사령관인 손원일은 소령 계급인 참령(參

領)과 해군 군번 ‘1번’인 80001번을 부여받았다. 

하사관과 병 계급은 4개월 후인 6월 1일부로 제정되었다. 하사관과 병은 견습

수병(見習水兵 :이병), 이등수병(二等水兵 :일병), 일등수병(一等水兵 :상병), 이등

병조(二等兵曺 :병장), 일등병조(一等兵曹 :하사), 상등병조(上等兵曹 :중사), 병조

장(兵曺長 :상사/원사)으로 제정되었다. 이 계급제도는 1946년 12월 1일 조선경비

대의 계급 명칭 변경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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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병단(海防兵團)

조국광복 직후 손원일을 중심으로 해사대와 해사보국단이 통합, 해사협회로 개칭한 후 대한민국 해군으

로의 발전을 목표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을 결성하였으며,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

었다.

미 군정청은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1946년 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진해

(鎭海)에 해방병단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초대사령관에 손원일 참령이 취임하였다. 

1946년 6월 15일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해 해안경비대는 1946년 1월 14일부로 

소급 적용되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되었다.142)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1946

년 10월 1일 진해에서 서울의 통위부내로 이전하였다.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사령부내에 일반 및 특별참모부를 편성하고, 예하에

<표 4－9>  해안경비대 변천과정

해사대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 국군으로 편입 해군으로 개편

1945. 8. 21 1945. 11. 11 1946. 6. 15 1948. 9. 1 194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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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부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143) 임무는 경찰권을 행사하여 해상과 해안경

비를 담당하였다. 인천, 묵호, 목포 등의 각 기지와 진해에 훈련소를 설치하고 

군정 당국의 위관급 미 육군장교들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1946년 9월 1일 미

국 해안경비대 장교와 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이 맥케이브(George E. 

McCabe) 대령을 수석고문관으로 하여 한국에 도착했다. 군사고문단은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5명, 하사관 7명 등 15명이었다.144) 미 고문단 가운데 맥고윈

(Gordon McGowan) 중령과 대위 3명, 하사관 5명 등 9명은 조선해안경비대 총사

령부가 있는 진해로 내려가고, 맥케이브 대령 등 6명은 서울에 배치되었다.  

해안경비대는 미 고문단 요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946년 9월 15일 미 해

군으로부터 최초로 상륙정(LCI) 2척의 인수를 비롯하여 진해, 인천 및 묵호기지

에서 디젤함과 증기함 수 척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

다.145) 함정 인수를 시작으로 1948년까지 상륙정 외에도 유조선(YO-1)과 소해정

(JMS․AMS) 등 모두 36척의 함정을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았다.146)

해안경비대사령부는 1946년 9월 12일 미 군정 당국이 행정권을 남조선과도정

부에 이양하자 총사령부를 서울로 이전하고 진해에 특설기지사령부(特設基地司

令部)의 설치 문제를 추진하였다.147) 그해 10월 1일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진해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의 기구 편성은 다음 <표 

4－10>과 같다.148)

1946년 10월 10일에는 특설기지사령부를 진해기지에 설치하였다. 특설기지사

령부는 해안경비대 총사령부 편성에 준하여 1946년 11월 1일 기구를 개편했다가 

1947년 1월 20일 다시 개편하였다. 초대 사령관에는 김성삼(金省三) 부위가 보직

되었다. 그해 9월 1일 특설기지사령부는 진해특설기지의 7개 교육대를 항해, 기

관, 공작, 통신, 위생학교 등으로 개칭하고, 1948년 3월 11일에는 진해기상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149) 

해군 기지 설치는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와 진해 특설기지사령부가 설치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1946년 8월 16일에는 김포에 저장된 유류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기지에 김포파견대를 설치하였다. 8월 18일에는 목포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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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 기구

(1947. 10 현재)

총사령관

부사령관 공    보

각

기

지

사

관

학

교

본

부

사

령

시

설

인

사

행

정

경

비

계

획

경

리

법

무

식

사

관

서

무

시
설
․
기
공

통

신

공

문

관

인

사

군

인

인

사

모
병
․
교
육

서
무
․
의
무
․
후
생

표

지

통

신

경
비
․
병
기

총

무

보

급

재

무

피
복
․
수
송
․
식
료

정

보

법

무

감

찰

설치하고 사령관에 왕홍경(王弘慶) 부위를 임명하였다. 8월 22일에는 묵호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정긍모 부위를 임명하였다. 1947년 1월 6일에는 군산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이상열(李相烈) 대위를 임명하였다. 2월 8일에는 포항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한갑수 중위를 임명하였다. 9월 24일에는 부산기지를 설치하

고 사령관에 박진동(朴鎭東) 대위를 임명하였다.150)

또한 1947년 3월 26일에는 묵호기지 소속으로 주문진 파견대를 설치하고, 6월 

21일에는 목포기지 소속으로 제주도에 제주수영(濟州水營)을, 7월 11일에는 여수

수영을 설치하여 부산기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151) 

이렇게 조선해안경비대는 대소 함정과 함께 동․서․남 해안에 7개의 기지, 2

개의 수영(제주․여수), 2개의 파견대(김포, 주문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해

안경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해상방위력을 증대시키면서 1947년 

8월 30일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대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해상 경비임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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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해안경비대의 임무 수행이 확대되자 그 해 10월 15일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제1특무정대(特務艇隊)를 편성하고, 정대사령관(艇隊司令官)에 이희정(李熙

晶) 대위를 임명하였다. 그 해 12월 9일에는 여수를 근거지로 하여 제2특무정대

를 편성하고, 정대사령관에 최용남(崔龍男) 소령을 임명하였다.152)

해안경비대는 1946년 11월 30일 장교 165명, 사병 1,026명에서 정부 수립 직전

에는 3,000명의 병력에 함정 105척으로 발전하였다. 해안의 경찰권이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197호｣에 의거하여 해안경비대에 부여되었다.153) 조선해안경비

대에도 조선경비대와 마찬가지로 총참모장제(總參謀長制)가 실시되었다.154) 이렇

게 조선해안경비대는 통위부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총사령부 산하에 총참모장제

를 신설했는가 하면 그 예하에는 특별기지를 포함하여 7개 기지와 2개의 특무정

대를 보유하면서 해상방위와 정규 해군창설을 위한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정부 

수립 후에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조선해안경비대의 병력 및 

함정수는 병력 3,000명과 대소 함정 105척(1만 3천톤)에 달하는 수준이었다.155)

1948년 8월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은 손원일 준장이었고, 사령부 참모장은 김영

철(金永哲) 대령이었다. 통위부 해안경비대참모장은 김성삼(金省三) 대령이 보직

되어 있었다. 진해특설기지사령관은 김일병 대령, 인천기지사령관은 연정(延楨) 

소령, 목포기지사령관은 정긍모 중령, 부산기지사령관은 김장훈(金長勳), 묵호기

지사령관은 김석범(金錫範) 소령, 포항기지사령관은 이상열 중령, 군산기지사령관

은 계병락 소령, 제1정대사령관은 최용남 소령, 제2정대사령관은 황운서(黃雲瑞) 

소령이었다.156)

4. 항공부대

1945년 11월 13일 설치된 미군정 군사담당기구인 국방사령부 내에는 공군 창

설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광복 이전부터 항공계에 종사해 왔던 항공인들

이 뜻을 모아 1946년 8월 10일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를 조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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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청과 교섭하였다.157) 1946년 9월 김정렬과 최용덕을 비롯한 항공계 지도

자들은 먼저 유동열 통위부장을 방문하여 공군 창설을 위해 교섭하는 한편, 통

위부 정보국장 대리로 있던 김영환(金英煥) 부위(副尉)에게는 미 고문관 프라이스 

대령을 만나 공군 창설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군정 당국도 

장차 조선경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락기나 경비행기가 필요할 것이라

는 점에 동의하였다.

미 군정당국은 항공계의 지도급 인사들은 과거 일본군에 종사하였거나, 중국 

공군 출신임으로 미국식 훈련을 위해 먼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1948년 4월 1일 최용덕(崔用德)158)․김정렬(金貞烈)․박범집

(朴範集)159)․이근석(李根晳)160)․장덕창(張德昌)161)․김영환(金英煥)․이영무(李英

茂)162) 등 항공부대 창설요원 7명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1개월간의 기초군사훈

련을 마친 후 다시 5월 1일 육사 6기생과 함께 입교하여 2주간의 훈련을 받고 

5월 14일 소위로 임관하였다.163)

공군 창설요원들은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였다. 항공부대 사령

관에는 육군 소령 백인엽(白仁燁)164)이 보직되었다. 같은 해 6월 23일 항공부대

는 통위부 직할에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로 예속 변경되었다.

항공부대에는 이미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였던 일본항공사관학교 출신인 

박원석(朴元錫)165)과 장지량(張志良)166) 소위가 전속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항공 

출신 하사관도 추가로 보충되었다. 이로써 항공부대는 장교 9명과 일본군․중국

군 출신, 그리고 민간항공 출신자 105명을 주축으로 육군항공기지사령부를 확장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항공부대가 통위부에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에 예속되고 나서 항공병 모병이 

실시되었다.167) 항공부대 사령부는 조선경비대 내의 항공계 출신 장병을 전입시

키면서 사회의 항공분야 경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105명을 선발하였다. 

1948년 7월 12일에는 이들 가운데 78명이 선발되어 육군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

훈련을 받은 후 항공병 제1기생으로 정식 입대하였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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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덕  창 이  근  석 김  영  환 이  영  무

김  정  렬  최  용  덕 박  범  집

항공부대 창설요원 7명

항공병력이 확충되자 1948년 7월 27일 항공부대는 부대 명칭을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로 개칭하였다. 부대도 경기도 수색에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다.169) 사령관에는 최용덕 중위, 부사령관에는 이영무 중위가 보직되었

다. 다음 <표 4－11>은 항공기지부대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사령관 최용덕 대위는 1948년 8월 16일부로 국방부 

차관으로 전임되었고, 항공총감(航空總監)으로 있던 이영무(李英茂) 대위가 제3대 

사령관이 되었다. 1948년 9월 1일 항공기지부대가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면서 

김포기지는 한국 공군의 발상지가 되었다. 

항공기지부대는 1948년 9월 8일 미군으로부터 L-4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9월 

13일 여의도기지(汝矣島基地)에서 편대비행을 실시하였고,170) 9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L-4 연락기 10대의 전시비행(展示飛行)을 실시하였다. 

1948년 9월 13일 항공기지부대는 연락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육군항공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여의

도 기지)와 항공기지부대(김포기지)를 새로 창설하고 비행부대장에 김정렬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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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항공기지부대 편성

(1948. 7. 9 현재)

사령관

(중위 최용덕)

 부사령관 

(중위 이영무)

인사참모

(중위 김영환)

정보참모

(중위 김영환)

작전참모

(중위 박범집)

군수참모

(중위 이근석)

훈 련 대장

(중위 장덕창)

근무대장

(중위 김정렬)

항공기지부대장에 장덕창 대위를 임명하였다. 비행부대는 2개 소대로 편성하고 

제1소대장에 장성환 소위, 제2소대장에 김신 소위를 임명하였다.171)

비행부대는 ‘여순 10․19사건’이 일어나자, 부대장인 김정렬 대위 등 19명이 

L-4 10대를 비행하여 10여일 동안 공중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172) 1948년 말 항

공부대는 L-5형 경비행기 1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후방지역의 게릴라 소탕작전

에 투입하였는데, 주로 영남지구, 제주도, 옹진반도, 개성, 송악산 지구 등 38도 

분계선과 공비출몰지역에서 관측․통신․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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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건군과 발전

1. 국방부

1) 국방관계 법령 제정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국방부장

관 취임식은 정부수립 다음날인 8월 16일 조선경비대사령부 영내에서 거행되었

다. 또한 이날 통위부 건물에서 국방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식이 있었는데, 인

계하는 쪽은 통위부장 유동열과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육군 대령이었고, 인계

를 받는 쪽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범석 장군, 국방부 차관 최용덕 장군, 

국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채병덕 육군 대령이었다.173) 국방부 창설은 1948

년 8월 31일 이루어졌고, 미군으로부터 조선경비대에 대한 지휘권 인수도 9월 1

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해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

국 육군과 해군으로 편입되면서 국군도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군관계법령에 

대한 제정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나왔다. 즉, 1948년 국군조직법과 국

방부직제령, 그리고 1949년 병역법이 그것이다.174)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날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됨에 따라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구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은 총 6장 19조로 이루어졌다. 정부조직법에 나타난 행정부서는 국방

부를 비롯하여 총 11개 부(部)로, 국방부에 대한 설치는 제3장(행정각부) 제1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제3장 제17조에,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악한다”라고 규정하였다.175)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국군조직법(國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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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직후 국방부 청사

현 외환은행(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이 위치한 지역에 있던 당시 국방부 청사인데, 서쪽을 

국방부가 동쪽을 육군본부가 사용하였다.

組織法)이 법률 제9호로 제정되었다. 국군조직법은 총 6장 23개조로, 그 편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편으로 이루어졌다.176) 그 후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는 공군이 추가됨에 

따라 총 7장 23개조로 이루어졌고,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공군, 제6장 군인의 신분, 제7장 기타로 나누어졌다. 국군조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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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각

각 발족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7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37호로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을 공

포하고, 국방부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의 직제(職制)를 규정하였다. 국방부직제

령은 총 3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국방부에는 국방부본

부․육군본부․해군본부․연합참모회의(連合參謀會議)를 두고, 국방부본부에는 

비서실, 제1․2․3․4국 및 항공국을 두었다. 육군본부에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

교육국, 군수국, 호군국 및 11개 감실을 두며, 해군본부에는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 호군국 및 5개 감실을 두었다.177)

정부 수립 이후 창설된 해병대와 육군으로부터 독립된 공군에 대한 법적 근거

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해병대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공포

된 해병대령(海兵隊令)에 따라 창설되었다.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254호로 공포된 공군본부직제령(空軍本部職制令)에 따라 창설되었고, 공군본부에

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및 3개 감실(監室)을 두도록 규정하였다.178)

정부는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으로써 국군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1949년 7월 15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兵役法)이 법률 

제41호로 1949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국민 개병 병역의무제를 확립하였다.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게 

되었다. 병역은 상비병역(현역 및 예비역), 호국병역(護國兵役), 국민병역(제1 및 

제2국민병역) 등으로 구분되었고, 상비병역의 복무연한은 현역은 육군이 2년, 해

군이 3년이고, 예비역은 육군이 6년, 해군이 5년으로 규정되었다.179) 다음 <표 4

－12>는 병역구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병역법에 의하면, 징집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8월 31일까지를 

징집연도로 정하여 실시하고, 징집연도에 만 20세에 달한 남자는 징병검사 결과

에 따라 실역(實役) 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순서에 따라 징집되었다. 소집은 호

국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시에 동원

하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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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병역 구분180)

역  종
(役種)

복무 연한
내              용

육군 해군

현    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

무한다. 현역병은 재영한다.

예비병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후비병역 10년 10년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호국병역 2년 3년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로서 특별한 명

령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연소요(年所要)의 현역 및 호국병

역의 병원수(兵員數)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

무한다.

제2보충병역 14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

에 복무한다.

제1국민병역 － －
후비병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역으로 해병역을 필한 자.

제2국민병역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

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

2) 국방조직의 편성과 국방부 본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정부조

직법이 공포되자 이에 따라 국무원과 행정부가 조직되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

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의 직무는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掌理)하는 것이었다.181)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고, 이어 11월 30일 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이 법률 제9호로 통과되

어 국방조직이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되었다.182)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은 전문 24조로 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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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군조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그리고 제7장 부칙으로 이루어졌다.183)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

자가 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

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내에서 최

고국방위원회(最高國防委員會)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국방자원관리

위원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을 설치할 수 있었다.

국군조직법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해군본부의 편성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국방부에는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군참모총장 및 참모차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

어 통할하도록 하였다.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이범석 장관과 육군 수뇌들이 초도 순시를 위해 용산역으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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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국무총

리를 겸직한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李範奭) 장군이 임명되었고, 국방부 차관에는 

중국 공군 출신으로 광복군에서 활동한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임명되었다.

국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국군 현역장교 중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

통령이 임면(任免)하였다. 국군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 최고 장교로서 대통령 또

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

(指揮統轄)하였다. 국군참모차장은 국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였다.184) 정부수립 이후 국군참모총장 후보로 채병

덕․이응준․김석원 장군 등이 거론되었으나, 채병덕 장군으로 낙착됨에 따라 육

군총참모장에는 이응준 장군이 임명되었다. 해군총참모장에는 손원일 제독이 임

명되었다. 다음 <표 4－13>은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방기구의 편성을 나타

내고 있다.

<표 4－13>  대한민국 국방기구 편성185)

(1948. 11. 30 현재)

대 통 령

국방자원관리위원회
최고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군사참의원
중앙정보국

국방부차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육군본부 해군본부

총참모장 총참모장

각학교 부 대 각학교 함 대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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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구의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이 대

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편제를 규정

하였다.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에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

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그리고 별도로 항공국을 두었다.186) 

특히 적극적인 대북 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해 설치된 특수정보국인 제4국

의 설치는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밖에 국

방부는 육군․해군의 작전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

합참모회의를 설치하였다. 연합참모회의에는 국군참모총장이 의장이 되고, 참석 

대상은 국군참모차장, 육군․해군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국방부 제1국장․제2국

장․항공국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육․해군 장교가 참석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기구편성은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 작업으로 국군참모총

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됨으로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육․해군 총참모장으

로 직접 연결되는 군령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1948년 12월 10일 정부는 이응준․채병덕․송호성 육군 대령과 손원일 

해군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곧 이어 정부 수립 이후 뒤늦게 귀국한 김홍

일도 특별임관 형식을 거쳐 곧바로 준장으로 임관시켰다. 그리고 이들 5명의 준

장(准將) 진급자에 대한 승진식이 1948년 12월 22일 중앙청 광장에서 이승만 대

통령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또한 1949년 2월 24일에는 송호성 준장을 제외한 

이응준․채병덕․김홍일․손원일 준장 등 4명의 장성(將星)이 소장으로 진급하였

다. 이때 육군에서는 정일권․이형근․원용덕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초대 공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김정렬 대령은 전쟁 불과 1개월을 앞 

둔 1950년 5월 준장으로 진급하여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 직전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을 제외한 육․해․공군 총참모장은 모두 장성급으로 

보직되었다.

3) 국방 목표와 방향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는 건군(建軍)의 이념적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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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자주독립정신, 의병․독립군․광복

군의 민족 항쟁정신, 그리고 반공정신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범석 국

방장관은 군이 나아갈 방향으로 국방군(國防軍)을 지향하며 진충보국(盡忠報國)과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건군이념은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군 지도지침으로서 정병양성(精

兵養成)을 위한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로 제시되었다. 사병제일주의란 사병 

개개인의 자질을 조속히 향상시켜 국군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준화함으로써 선

진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대와 대등한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187) 이를 위

해 반공민주주의의 군대로서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훈국(政訓局)을 설치하

였다.

이범석 국방장관은 국군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장교의 질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를 우선으로 사병제일주의와 정신면에서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

며, 강병 육성의 장래를 학병 출신의 장병에게 건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188)

이범석 장관은 군내부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발호로 여순 10․19사건이 터지자 

숙군(肅軍)을 단행하면서 정신전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는 1948년 12월 1일 

여․순지구 전몰장병 합동위령제에서 전장병들에게 실천구호로 반포된 ｢국군3대

선서문｣이었다. 국군3대선서문은 죽음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지키며, 우리의 상관

과 전우를 죽인 공산당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국군3대선서는 1949년에 국

군맹서(國軍盟誓)로 개칭되어 시행되었다. 195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282호로 

｢군인복무령｣이 제정되어 군인복무에 관한 정신적 토대가 법제화되었다. 군인복

무령은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며, 군인생활의 군기유

지, 상호간의 신의와 군인으로서의 무용, 그리고 청렴 정신에 뜻을 두도록 군대

윤리와 실천강령을 명문화하였다.189)

또한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국을 중심으

로 하는 민주진영과의 연합을 뜻하는 연합국방(聯合國防)이었다. 연합국방은 국

제공산주의 세력을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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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해․공군의 건설에 있어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쟁상태가 발생하면 작전상 미군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190)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밝힌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국제간의 친선유지

와 평화애호의 국시(國是)를 중심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문과 합치되는 것이

었다.191)

연합국방은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의 취임사에서 국방의 정책적 목표로 강조

되었다. 이 장관은 장관직 취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국제적인 공산세력

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국방을 기본 축으로 한 지상군 육성이라고 말했다.192)

연합국방이란 개념은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대강(大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

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우방들의 

호의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한․

미간의 친선이 민족생존의 관건이라는 인식이었다. 국제공산주의를 가상적으로 

상정한 만큼 이에 대처하려면 미국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국방이 절실하였던 

것이다.193)

국방부 제2국장을 지낸 김홍일(金弘壹) 장군도 그의 저서 국방개론 에서 현대

전의 특성을 단순한 무력전(武力戰)이 아니고 정치․경제․무력․문화․외교․사

상의 전체성 총력전이라고 하면서 현대 국방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그는 국제적으로 침략전선이 생기면 반침략 전선이 생겨 경제․정치․군사 

세 가지를 종합한 대립적 국제연합전투체제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현대전쟁은 2

개 국가간의 단순전쟁에서 집단과 집단간의 연합전쟁(聯合戰爭)으로 변천하여 일

국의 총력국방(總力國防)은 국제간의 연합국방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194)

이렇듯 건국 직후의 국방정책은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행정적인 

조치와 연합국방을 토대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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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되었다.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군과의 공

동작전을 고려하여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정병배양(精兵

培養)과 사병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반공정신을 토대로 한 전력육성에 힘썼다. 

2. 육  군

1) 육군본부 설치

대한민국 육군은 미 군정하 조선경비대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

법에 따라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의 11개 부서가 구성될 때 국

방부가 설치되었고, 8월 15일 국방부장관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경비대의 

국군 편입과 국군조직법의 공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수립 직전까지 국

군의 지위는 경비대라는 명칭과 같이 공식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수준에 머물

렀지만,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

어 대한민국으로 군의 통수권이 이양되었다. 통수권의 이양과 함께 9월 1일 조

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

으로 개칭되었다.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그 

명칭을 육군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에는 보병 5개 여단(15개 연

대)과 지원부대가 편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 총 50,490명이

었다.195)

육군총사령부는 다시 1948년 12월 15일 육군본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육

군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된 후에는 육군총사령관도 육군총참모장으로 개칭

되었다.196) 다음 <표 4－14>는 육군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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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육군 편성

(1949. 5. 31 현재)

총 참 모 장

작전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

인

사

국

정

보

국

작
전
교
육
국

군

수

국

고
급
부
관
실

재

무

감

실

법

무

감

실

감

찰

감

실

정

훈

감

실

후

생

감

실

의

무

감

실

병

기

감

실

병

참

감

실

통

신

감

실

헌
병
사
령
부

포
병
사
령
부

×× ×× ×× ×× ×× ×× ×× ×× ꠁꠁꠁ ꠁꠁꠁ
수경 11 22 3 5 6 7 8 17 기갑○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을 두되, 육군총참모장은 국

군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육군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본부를 통리(統理)하며 예

하 육군관아학교(陸軍官衙學校)와 부대를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였다. 육군본부

에는 육군총참모장(초대 이응준 육군준장)과 참모부장(參謀副長 정일권 육군대령) 

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의 일반참모부와 호군국, 그리고 고급부

관실, 감찰, 법무, 헌병, 재무, 포병, 공병, 병기, 병참, 의무의 각 감실(監室)이 설치

되었다. 1949년 5월 9일부로 제2대 총참모장으로 채병덕(蔡秉德) 소장이 보직된 데 

이어, 그 해 10월 1일 채병덕 소장이 해임되고 총참모장에 신태영(申泰英) 소장

이 보직되었다. 채병덕 소장은 1950년 4월 10일 제4대 총참모장으로 다시 기용

되어 한국전쟁을 맞이하였다.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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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 부대 증편

육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

다.198)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으로 이루어지는데, 육군 정규군은 전․평

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의미하고, 호국군은 예비

군을 의미한다. 육군의 병종(兵種)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기갑병, 항공병, 방

공병, 통신병, 헌병으로 구성되고, 육군에는 참모, 부관, 감찰, 법무, 병참, 경리, 

군의, 병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평시에 사단(師團)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

를 두도록 규정되었다. 육군은 사단 단위로 편성하며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

로 대한민국을 수 개의 사단 관구로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육군은 육군본부의 편제가 완성되고 군 수뇌부 인사가 이루어

짐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연대의 증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여단(旅團)체제

를 확대하면서 사단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육군의 부대 증편은 초대 이범석 국

방부장관의 재임 기간중에 6개 보병연대(제16, 17, 18, 19, 20, 21연대)와 기갑연

대의 전신인 육군특별부대수색단을 비롯한 6개 특수부대를 증설하였다. 

1949년 1월 육군은 제7여단을 창설함으로써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되었

다. 예하 여단을 지원하는 부대편성도 급진전되어 1949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

직법｣에 의거하여 각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었고, 6월20일에는 제8사단과 수도

<표 4－15>  정부수립 이후 연대증편(1948. 8. 15∼1949. 6. 10)

연  대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연  대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6연대 1948. 10. 28 마산 중령 박시창 제21연대 1949. 2.  1 광주 중령 박기병

제17연대 1948. 11. 20 시흥 중령 백인엽 제22연대 1949. 4. 15 대구 중령 오덕준

제18연대 1948. 11. 20 포항 중령 최  석 제23연대 1949. 4. 20 마산 대령 김종평

제19연대 1948. 11. 20 광주 소령 민병권 제25연대 1949. 6. 20 대전 중령 유해준

제20연대 1948. 11. 20 광주 중령 이성가 기갑연대 1948. 1. 1 수색 소령 이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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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하여 육군은 전쟁 직전 총 8개 사단, 22개 연대 체제

를 갖추게 되었다.199) 

전쟁당시 보병사단은 3각편제 개념으로 3개 보병연대 및 1개 포병대대, 각 연

대는 3개 보병대대, 각 대대는 3개 소총중대 및 중화기중대, 각 소총중대는 3개 

소총중대 및 중화기소대로 편성되었다.

편제상 사단병력은 10,561명(장교 : 625명, 사병 : 9,936명)이고, 연대병력은 2,809

명(장교 : 153명, 사병 : 2,656명), 대대병력은 786명(장교 : 76명, 사병 : 710명), 중대

병력은 166명(장교 : 6명, 사병 : 16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16>과 같다.

이 중 제1․6․7․8사단과 제17연대가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밖에 사

단은 후방지역방어, 특히 공비토벌작전에 임하였다. 육군은 지원부대 증편에도 

노력하여 통위부 당시의 대대급 후방지원부대를 포병단 등 단급(團級) 병과부대

로 발전시켰으나, 장비의 부족으로 기능상 많은 제약을 받았다. 

육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비병력 확보를 위해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

령령으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군 복무를 희망하는 애국

청년들을 근간으로 육군호국군도 창설하였다. 이로써 제4․9․12연대를 제외한 

제1연대∼제13연대는 호국군고문부(護國軍顧問部)를 설치하여 그해 연말에 편성을 

완료했으며, 다음 해인 1949년 1월 10일 호국군은 총 10개 연대에 약 2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200) 그밖에 대북 첩보수집을 위해 육군수색학교, 호림부

대, 그리고 보국대대 등 특수부대를 창설하였다.201)

특수부대는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의 ‘인민유격대’가 남한의 후방지역에서 교란

작전을 전개하자 이에 대비하여 당시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이들 특수부대는 일종의 유격부대로서 그 규모는 연대급 병력 수준이었다. 

육군수색학교로서 발족한 독립 제1대대는 주로 서북 출신 장병들로 편성되었

다. 1948년 11월 25일 서울의 수색에서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창설된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은 김용주(金龍周) 소령이었다. 북한의 대남(對南) 정치공작대원들을 소

탕하기 위해 그해 11월 6일 독립 제1대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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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국군 보병사단 편제표(1950. 6. 25 기준)

57㎜×5

●

본부

본부

•••

중기관총

•••

박격포

●

장교 : 76
사병 : 710

장교 : 56
사병 : 194

××
장교 : 625
사병 : 9,936

장교 : 153
사병 : 2,656

장교 : 34
사병 : 492

장교 : 15
사병 : 192

장교 : 31
사병 : 545

장교 : 10
사병 : 234

장교 : 11
사병 : 201

장교 : 9
사병 : 110

105㎜×5

장교 : 6
사병 : 160

CAL 30×8 81㎜×6

CAL 30×2

•••

경기관총

2.36RKT ×2

••••••

본부

•••

중화기소대

••

박격포

60㎜×3

대전차포본부

중화기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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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6․25전쟁 당시 사단 현황202)

사 단 창설일 사단장 예속 연대 비   고

전

방

사

단

제1사단 1949. 5. 2 대령 백선엽
제11, 12, 13연대, 제6포병대대, 

공병대대
제1여단의 승격

제6사단 1949. 5.12 대령 김종오
제2, 7, 19연대, 제16포병대대, 

공병대대
제6여단의 승격

제7사단 1949. 6.20 준장 유재흥
제1, 9, 25연대, 제8포병대대, 

공병대대
수도사단 개칭

제8사단 1949. 6.20 대령 이성가
제10, 21연대, 제18포병대대, 

공병대

후

방

사

단

제2사단 1949. 5.12 준장 이형근 제5, 16연대, 포병대 제2여단의 승격

제3사단 1949. 5.12 대령 유승렬 제22, 23연대, 보국대대, 포병대 제3여단의 승격

제5사단 1949. 5.12 소장 이응준
제15, 20연대, 제1독립대대, 

포병대
제5여단의 승격

수도경비

사령부
1949. 6.20 대령 이종찬 제3, 8, 18연대

지구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1949년 5월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을 끝내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그해 6월 4일 옹진지구에 출동하여 통상명

칭을 ‘38선 부대’라고 불렀다. 6월 20일 육본일반명령 제7호로 육군수색학교를 

독립 제1대대라 개칭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하였다.

그해 7월 5일 다시 옹진지구에서 수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달 15일부로 육일

명 제44호에 의해 제5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어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그해 12월 

다시 제주도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하고 육본특별명령 제42호로 초대 대대장 김

용주 소령이 전출과 동시에 제2대 대대장으로 조재미(趙在美) 중령이 보임되었

다. 1950년 3월 5일 제3대 대대장 박승일 중령이 보임된 데 이어 6월 15일 김종

순 중령이 제4대 대대장으로 보임되었는데, 이때부터 제5사단에서 제3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호림부대(虎林部隊)는 서북 출신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비 토벌 등에 참가

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2월 25일 367명의 서북 출신 장정들이 서울의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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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으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에는 육본 정보국 특무과

장인 한왕용 소령이 임명되었다. 부대는 창설과 동시에 영등포에서 경북 대구 

주둔의 제18연대 건물로 이동하여 부대 편성을 완료하고 그해 5월 2일 유격전술 

교육을 위해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육군수색학교에 입학하였다.

호림부대 대원들은 육군수색학교에서 약 5개월간의 유격전훈련을 받고 2개 대

대로 편성되어 북한의 침투루트인 설악산지구에 투입되었다. 대원들은 제5대대 

180명, 제6대대 13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복장은 전부 북한군의 복장을 

하고 무장은 일본군 99식 장총을 가지고 작전을 제5대대와 제6대대가 분산하여 

수행하였다. 1948년 8월경 대대장 백의곤의 지휘하에 해발 1,700m의 고지인 설

악산 천봉에서 북한의 대남 공비 근거지를 습격하고 결사전을 벌였다. 약 1개월

간에 걸친 전투를 통해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호림부대는 북한의 38선 경비여단

에 포위되어 제6대 대원들과 함께 심대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호림부대는 다

시 영등포 학원으로 재편된 후 호국군에 편입되었으며, 잔여병력은 현역으로 정

식 입대하였다.

보국대대(제803독립대대)는 북한에서 귀순한 장병(장교 52명, 사병 약 500명)들

로 구성되었다. 초대 대대장에는 예비역 소령 안병식이 보임되었다. 부대는 보병 

제3사단에 배속되어 주로 영남지구 공비토벌작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선무활동 

및 심리전 활동을 주로 하였다. 보국대대는 1950년 5월에 1개월간의 대북 침투

훈련을 마치고 그해 6월초 침투할 계획이었으나, 미 군사고문단에서 이를 알고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계획이 좌절되었다. 대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해 7

월 10일부로 해편되었고, 그 병력은 제1군단에 편입되었다.

그밖에 특수부대로서는 1948년 12월 31일 반란군 및 공비소탕작전을 위해서 

잠정편성으로 각 여단 예하에 1개 유격대대를 편성했으나, 각 여단별 유격대대

는 1949년에 해체되었다.

3) 육군 교육훈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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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선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도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군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에서 무기와 전투장비가 크게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에 가까운 3개 사단은 후방작전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949년 1월경에 이미 태백산․옹진․지리산 등에서 제

3․제5․제7사단 등 3개의 사단이 공비소탕을 위한 게릴라전에 투입되었다. 그

러므로 1949년 말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암약하던 공비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전개한 공비소탕작전으로 대부분 섬멸되었

지만,203) 그러한 작전으로 국군은 정규작전 능력을 배양할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 1월 ｢교육각서(敎育覺書)｣(제1호)가 하달되어 8개 사단의 육군부대는 분

대전술로부터 시작하여 대대전술훈련을 그해 3월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전에 전군에 대한 군사훈련이 모두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보병 8개 

사단 약 9만 8천명의 병력 가운데 6만 5천명이 소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게다가 우리 군은 38도선과 후방에서 동시에 북한군과 공비들의 위협에 대처해

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각 연대에서는 산을 이용하여 1개 대대씩 훈

련을 실시했다.

｢교육각서(敎育覺書)｣(제1호)의 교육계획에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되자, 1950년 3

월 14일 육군본부는 ｢교육각서(敎育覺書)｣ 제2호를 하달하게 되었다. 교육각서 

제2호에 의하면, 각 부대는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연대훈

련을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6월 15일에 가서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

개 연대와 제7사단 2개 연대 제8사단의 1개 대대만이 대대훈련을 완료하였다. 

다른 연대의 30개 대대는 중대훈련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17

개 대대와 5개 연대의 참모들은 대대지휘연습을 실시했고, 다른 14개 대대는 1

주일간의 기동훈련을, 그리고 6개 대대가 57㎜ 대전차포훈련을 실시하였다.204)

한편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군사교육과 훈련은 주로 미 군사고문단이 담당했

다. 고문단들은 정부 수립 당시 100명 정도였으나 그해 말에는 약 240명으로 증

원되었고, 그 이듬해 1월 미 제24군단이 철수하고, 이어 마지막까지 잔류하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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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대전투단이 6월 29일 떠나게 되자 1949년 7월 1일을 기해 임시 군사고문단

은 그 명칭을 바꾸고 5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의 공식기구로 출범하게 되

었다.205)

고문단은 정보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단 수준의 교육 내용으로 한 군

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전투정보학교를 1949년 6월 25일 설치하였는데, 이는 

남산정보학교로 개칭하여 6개월 기간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다. 정보국에 있

던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에게 정보업무의 교육을 실시하

였다. 정보교육을 받은 한국군 정보장교들은 각 사단에 배치되어 군에 침투한 

좌익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국방부는 고급지휘관과 사단급 이상의 참모들을 위해 참모학교

를 설치하였다. 참모학교는 1949년 7월 1일 미 군사고문단측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일종의 지휘참모대학(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이었다. 교육 내용

은 지휘관과 참모를 8주간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초 3주간은 보

병학교의 고급간부반에서 미 보병학교 과정의 미국식 전술과 화기학을 배우고, 

나머지 5주간은 참모학교로 돌아와 전술교리 및 참모업무 교육을 받았다.206)

국군 장교의 해외 군사교육을 위한 유학은 미 군사고문단이 주선하여 이루어

졌다. 1948년 8월 6명의 영관급 장교가 미국의 포트 베닝(Fort Benning)에 있는 보

병학교의 고급과정에 입학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은 이형근 대령을 선임으로 한 

민기식, 이한림, 임선하, 김동영, 장창국 중령이었다. 1949년 6명의 영․위관급 

장교가 포트 릴리(Fort Riley)에 있는 지상군학교(Ground Forces School)의 6개월 과

정을 마치고 포트 베닝의 기초과정을 교육받았다.207) 최덕신 대령과 최홍희 대

령을 비롯하여 심흥선(沈興善) 중령, 장은산 소령, 강관용 대위, 이승호 중위가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심흥선 등 5명은 다시 포트 실(Fort Sill)에 위치한 미 포병

학교 고급과정에 곧바로 입학하였다.208) 

미국 국방부는 1950년대 들어와서 상호방위원조에 의해 보병, 포병, 일반 참모

대학 등 총 27개 군사교육기관에 한국군 유학생에 대해 할당제를 적용하였고, 

미 점령군의 행정, 훈련방법 등의 숙지를 위해 옵저버 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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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33명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유학팀은 1950년 4월 15일 일본 요

코하마에 도착하여 일본 주둔 미군 4개 사단에 배치되어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

갔다. 그밖에도 병과학교로서 육군보병학교를 비롯하여 포병․병기․병참․통

신․헌병․군의․정보․수색․군악학교에서 병과교육을 실시하였다.209)

3. 해  군

1) 해군본부 설치

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해안경비대가 해군으

로 재출발한 법적 근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군의 개편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9호(국군조직법)에 이어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국방부 직제령)에 의거하여 해군 기구의 강화로 나타났다. 

해군 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군의 용병작전인 해상작전을 통할

하고, 예하부대․학교․함대를 지휘 감독하며 군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하는 것이 임무였다.210)

초대 해군총참모장으로는 해군 준장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임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해군총사령부(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었고, 다시 

12월 15일 해군본부로 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해군본부의 편성은 다음 

<표 4－18>과 같다.

해군본부의 조직편성은 1948년 8월 31일 인사교육국 신편으로부터 시작되어 

1949년 4월 1일 호군국(護軍局)과 헌병감실을 편성함으로써 완료되었다. 해군총

참모장 밑에 참모부장을 두고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艦政局), 호군

국과 병기․의무․헌병․법무․감찰감실 등 5개 감실(監室)로 편성되었다. 그리

고 해군본부 예하부대에 대한 편성은 해안경비대의 기구 및 편제를 그대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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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해군본부 편성

(1948. 12 현재)

총 참 모 장

참 모 부 장

인
사
교
육
국

작

전

국

경

리

국

함

정

국

호

군

국

병

기

감

실

의

무

감

실

헌

병

감

실

법

무

감

실

감

찰

감

실

하였다. 인사교육국은 해군의 군인과 군속의 보임, 상훈과 기타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작전국은 해군의 작전․정보․통신․수로(水路)․보도, 

기타 해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여 수행하였다. 경리국은 해군의 재정, 군수, 

의류 및 의량(衣糧), 재산관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함정국은 해군 소속의 

함정, 선박과 항만시설에 관한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그리고 

호군국에서는 해군 호국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그밖에 감찰감실을 비

롯한 5개 감실은 별도로 기능을 분장하여 운용하였다.211)

그 후 해군본부는 조직을 일부 신설하거나 개편하여 운용하였다. 총참모장 밑

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두고, 작전참모부장 밑에는 작전국, 함정국, 

정보감실, 병기감실을 두었고, 행정참모부장 밑에는 인사국, 경리국, 호군국, 교

육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헌병감실, 정훈감실, 시설감실, 의무감실, 총무실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한 명으로 된 참모부장을 2명의 참모부장으로 증원하고, 인

사교육국은 인사국과 교육감실로 분리했으며, 정훈감실, 시설감실, 총무실, 통신

감실을 신설하였다.

2) 해군 부대 증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해군부대들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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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1949년 5월 5일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

(대통령령 제87호)을 비롯하여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 5월 7일 해군기지설치

령(대통령령 제100호), 그리고 6월 25일 통제부직제령(대통령령 제135호)212)과 경

비부직제령(대통령령 제136호) 및 1950년 3월 2일 해군기지법(법률 제102호) 등 

해군 관련 법규였다.213)

1949년 2월 14일 해군은 인천기지에 제1정대, 부산기지에 제2정대, 목포기지에 

제3정대, 진해기지에 훈련정대를 설치하였다. 제1정대는 서해 38도선으로부터 군

산, 제2정대는 동해 38도선으로부터 진해, 제3정대는 군산으로부터 여수, 그리고 

훈련정대는 여수에서 진해에 이르는 해상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해 

4월 15일에는 인천에 제2해군병원이 설치되었다가 5월 15일 인천 해군병원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6월 1일에는 진해특설기지(鎭海特設基地)를 진해통제부(鎭海

統制府)로 개편하고, 각 해군기지도 해군경비부로 개편하였다.214)

해군의 요람지였던 진해특설기지에는 통제부가 설치되어 사령장관이 취임하였

다. 진해통제부 예하에는 진해해군병원, 조함창, 항해․기관․통신․공작․경

리․위생학교 등 6개 학교를 두었다.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구역의 방어를 위하

여 진해만 해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와 출사(出師)에 관한 임무를 수행

하였다. 해안경비대 이후 해군기지로 사용되던 목포․포항․묵호 등 각 기지에 

설치된 경비부(警備府)에도 경비부사령관이 임명되어 부대를 지휘하였다.215) 경

비부사령관은 육상과 해상으로 경비책임구역을 확정하여 맥아더 라인 내 불법 

선박의 침입방지 등 연안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해군은 194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군본부 예하에 진해통제부

를 비롯하여 인천경비부․목포경비부․묵호경비부, 부산기지․군산기지․포항기

지, 제1정대․2정대․3정대․훈련정대, 해군사관학교, 인천해군병원, 해병대를 두

게 되었다. 1950년 4월 15일에는 부산기지와 포항기지를 해체하여 부산경비부와 

포항경비부를 창설했다.

한편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고유명사로 된 함정 이름을 1948년 8월 30일부로 숫

자로 된 번호명칭을 추가 제정하여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LCI와 YO 함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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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경비부

진해 해군통제부

목포경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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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단위, JMS 함정은 300단위, 그리고 YMS 함정은 500단위를 부여하여 운용하였다.

6․25전쟁 당시 해군은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미국 출장 중)을 비롯하여 총참

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216) 인사국장 김일병 대령,217) 작전국장 박옥규 중령(미국 

출장 중),218) 작전국장 대리 김용호 소령, 경리국장 김경선 중령, 함정국장 이종

간 중령219) 등이 보직되어 있었다. 예하부대 지휘관에는 진해통제부사령관에 김

성삼 대령,220) 인천경비부사령관에 유해거 중령, 목포경비부사령관에 정긍모 대

령, 군산경비부사령관에 김종기 소령, 포항경비부사령관에 남상휘 중령,221) 묵호

경비부사령관에 김두찬 중령222)이 보직되어 있었다.223)

3) 해군 교육훈련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과정 외에 장교,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양성 및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해안경비대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

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는 특별교육대(特別敎育隊)를 설치하였다. 1948년 

6월 29일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의 제1차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별교육대의 교

육은 처음에는 병조장(兵曹長)으로서 병과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설

치한 것이었으나 후에는 점차 일보진전하여 특과의 장교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되었다. 당시 특과(特科)로는 법무․경리․군의․선박기술․정훈․항해․기관․

시설․병기․통신․수로․기상 등이 있었다.

특별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목적은 특과에 해당되는 특기를 가진 인재를 

장교로 임명하기 직전에 해군장교로서 필요한 군사지식과 지도능력을 단기간에 

교육하여 습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1950년 전쟁 직전까지 제9기까지 배출하였고, 

제10기는 교육 중에 있었다.

하사관교육을 위하여 1947년 9월 1일 항해교육대(航海敎育隊)를 비롯하여 기관

교육대, 공작교육대, 통신교육대, 위생교육대, 경리교육대, 표지(標識)교육대 등 

각 교육대를 학교로 승격시켰다. 당시까지 실시해오던 해군하사관의 교육을 정

비하여 기술분야에 치중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능을 세분화시킨 것이었다. 그 

후 1949년 11월 포술학교(砲術學校)와 12월 신호학교(信號學校)를 증설하여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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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였다.224)

사병교육을 위해 설치된 신병교육대(新兵敎育隊)에서는 입대 지원자 중에서 신

체가 건강하고 두뇌가 명석한 자를 선발하여 기초학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

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신병들의 소질과 희망을 고려하여 수병(水兵)들을 갑판과

(甲板科), 기관과(機關科), 통신과(通信科) 등으로 구분하여 3개월간의 교육을 실시

하여 1950년까지 16개 기 6,137명을 배출하였다. 그밖에 간호장교후보생(看護將

校候補生) 교육대가 설치되어 1950년까지 2개 기의 장교 27명이 배출되었다.225)

정부수립 직전까지 설치된 해군의 군사학교는 해군병학교, 항해학교, 기관학

교, 공작학교, 통신학교(해안경비대), 위생학교, 경리학교, 표지학교, 통신학교(조

선경비대), 군기학교, 보병학교, 자동차학교, 제1훈련학교, 제2훈련학교, 제3훈

련학교 등이 있었다.226)

해군의 부대훈련인 함정편대훈련이 1947년 8월 17일 인천 근해에서 실시되었

다. 훈련 지휘는 이희정(李熙晶) 대위가 맡았고, 훈련에는 기함(旗艦) 충무공정을 

비롯하여 각 기지에 배속된 함정들이 참가하였다. 묵호기지에서는 ‘강계(江界)’, 

포항기지에서는 ‘김해’․‘춘천’, 부산기지에서는 ‘개성’, 진해특설기지에서는 ‘충

무공’․‘광주’․‘강릉’, 목포기지에서는 ‘청주’․‘진남포’, 인천기지에서는 ‘경주’․

‘금강산’ 등 여러 함정이 동원되었다.227)

1949년 8월 16일 인천 외항에서 함정편대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 이

희정 중령이 탑승한 기함 509정을 비롯하여 502․505․506․507․510․512․513․

516정 등 각 함정이 다양한 편대행동과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228)

해군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대부분 소해정(掃海艇)이었고, 함정에는 

포․장비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 없었다. 이에 1949년 6월 해군은 자체적으로 함정건조기금 갹출위원회(醵

出委員會)를 결성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1949년 10월 17일 구잠함(驅潛艦) 1척을 

구입하였다.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입항한 구잠함은 4월 27일 백두산호(白頭山

號, 701艦)로 명명되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제702함, 제703함, 제704함을 추가

로 구입하였는데 이들 함정은 6․25전쟁 이후인 7월 14일 진해에 입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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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호(PC-701)

백두산호(PC-701)는 우리 해군이 최초로 구입한 전투함으로서 6․25전쟁 기간중 한국 해군의 주

력함으로 크게 활약하였다(1949. 10. 17).

이로써 해군은 함포(艦砲)를 장비한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이 6․25전

쟁 초기에 기함(旗艦)이 되어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해권을 담당하였다.229)

4. 공  군

1) 공군본부 설치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

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

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

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230)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육군과 해군이 개칭을 

하게 되자, 육군항공사령부 간부들도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31)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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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필요성은 정부 고위층까지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측과 일

부 군 수뇌부에 의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증강된 공군과 대등한 수준의 공군력 필요성을 역설

하면서 공군 독립을 강조하였지만,232) 미 군사고문단측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

했다. 미 군사고문단측은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의 초안작성을 위한 회의에서 

당시 육군항공사령부가 공군으로 독립할 정도로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

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233)

국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육군의 채병덕 장군도 공지합동작전(空地合同作戰)을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 예하에 두는 것이 작전에 효과적이라면서 반대하였다. 그

러나 한국 정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은 국군조직법 제23조에 별도의 유보조항을 

두어 필요한 시기에 공군으로 독립하는 절충안에 합의하게 되었다.234)

그 결과 1949년 10월 1일 공군은 국방부의 항공국(航空局)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하여 공군본부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공군은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

기를 갖고서 정식으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공군총참모

장에는 육군항공사관학교장을 지낸 김정렬(金貞烈) 대령이, 참모부장으로는 항공

국장을 지낸 박범집 대령이 보직되었다. 

독립 당시 공군의 편성은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그리고 인사국․정보국․작전

국․군수국 등 4개의 일반참모부와 고급부관실, 재무감실, 법무감실 등 3개의 특

별참모부로 구성되었다.235) 육군의 항공병과로 존속해오던 항공부대가 공식적으

로 공군으로 독립함에 따라 국방조직은 육․해․공군의 3군 체제를 이루게 되었

다. 1949년 10월 1일 독립 당시 공군의 편성은 <표 4－19>와 같다.236)

6․25전쟁 당시 공군은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을 비롯하여 참모부장 박범집 대

령,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 정보국장 김형진 대위, 작전국장 김신(金信) 중령, 군

수국장 박두선 소령, 고급부관 한해남 소령이 보직되어 있었다. 예하 부대 지휘

관에는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 공군사관학교장 최용덕 준장, 항공기지사령관 장

덕창 대령237), 여자항공대장 이정희 대위, 공군 헌병대장 김득룡 중령이 보직되

어 있었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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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공군 편성

(1949 10. 1 현재)

총  참  모  장

참    모    장

인
 
사

국

정

보

국

작

전

국

군

수

국

고
급
부
관
실

재

무

각

실

법

무

각

실

공
군
사
관
학
교

비

행

단

항
공
기
지
사
령
부

여

자

항

공

대

보

급

창

공

군

병

원

2) 공군 부대 증편

공군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예하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미 설치된 육

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육군항공비행부대는 공군비행

단(飛行團)으로, 육군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되었

고,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女子航空隊)로 개편되었다.239) 육군항공사령부

의 의무처는 공군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육군항공사령부 보급중대와 자동차중

대가 통합되어 보급창이 신설되었다.240)

1949년 12월 17일에는 공군본부 청사를 서울 용산 소재의 국방부 별관 내에서 

서울의 중구 회현동으로 이동하고, 비행부대의 증편에 따른 항공작전지원(航空作

戰支援)과 유사시의 기동성 유지를 고려하여 수원․군산․광주․대구․제주 기

지 등 총 7개의 기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항공사령부는 여순 10․19사건의 작전경험과 북한의 공군력 

증강을 감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공기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승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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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고문단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49

년 12월 7일 군사고문단장은 무초 대사를 통해 미 공군이 한국에 있는 고문단에 

2명의 조종교관과 8명의 전문기술자를 할당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내의 반응은 군사고문단측의 견해와 달랐다. 한국 정부는 국회, 언

론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아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힘으로 

구입하자”는 구호 아래 항공기 헌납운동(獻納運動)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정

부는 모금한 3억 5천만원으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T-6 10대와 0.5˝ 기관총 20정, 

실탄 5,000발, 1년 분 부속품 3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무기를 구입

하였다.

모금으로 구입한 항공기에 대한 명명식이 1950년 5월 14일 여의도기지에서 이

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항공기의 

명칭은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건국기(建國機)로 명

명(命名)하였다.241) 즉, 건국 제1호(교통 제1호), 건국 제2호(전남학도 제1호), 건국 

제3호(전북 학도 제1호), 건국 제4호(전매 제1호), 건국 제5호(충남 제1호), 건국 

제6호(체신 제1호), 건국 제7호(국민 제1호), 건국 제8호(농민 제1호), 건국 제9호

(전남 제1호), 건국 제10호(경북 제1호) 등이다. 

이렇듯 1948년 4월 육군항공부대로 출발한 공군은 정부수립 이후 건국기를 도

입하는 등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하였다. 건국기(T-6)는 한국전쟁 당시 그나마 부

족한 국군의 공군력을 메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건국기는 전쟁 당시 대전

기지 2대, 제주기지 2대, 대구 동촌기지 1대, 서울기지 1대씩 각각 배치되어 주

로 한국지상군의 전선 정면 및 적 후방공격, 전투기에 대한 공격목표유도, 긴급

한 작전연락, 지휘관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 정찰한 내용을 육군본부

와 미 제5공군사령부에 보고하는 등 작전도 지원하였다.242) 전쟁 발발 당시 공군

은 뒤늦게 창설되고, 또 미국의 공군전력 증강에 제한을 두는 등 정부의 예산부

족으로 인해 북한 공군처럼 전투기나 전폭기를 갖추지 못했다. 그 당시 공군은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L-4와 L-5 연락기 22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군병력도 

1,800여명으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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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 명명식

국민이 헌납한 충남1호, 전매1호 등 T-6기 10대의 건국기 명명식이 여의도기지에서 거행되었다.

(1950. 5. 14)

T-6 훈련기(건국기)

건국 초기 1950년 5월 14일, 전 국민의 헌금으로 10대를 캐나다에서 도입한 2인승 훈련기로서 전술정찰, 대지

공격 및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62년 12월 1일 퇴역하기까지 588명의 조종사를 양성한 역사적 항

공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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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병대

해병대 창설 시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사건에 출동

했던 해군 임시정대의 실전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여․순작전에 참가했던 이상규 

소령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보고한 작전결과보고서에서 육전대(陸戰隊)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해군 간부들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했고, 특히 이상규 

소령과 교체하여 잔당 소탕작전에 출동했던 신현준(申鉉俊) 중령도 같은 내용을 

손원일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손원일은 해병대 창설에 관한 임무를 진해

특설기지사령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에게 부여하고,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창설

안을 갖고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1개 대대 규모의 해

병대 창설에 대한 결재를 받게 되었다.

해병대는 이러한 여순 10․19사건의 교훈에 따라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에 의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

륙작전을 담당하고, 필요시 일반 지상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며 수륙

해병대 창설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군 장병 380명의 병력으로 해병대를 창설하였다(194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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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244) 1948년 10월 19일 여순 10․19사건 당시 해군

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월 22일부터 해안봉쇄 및 해안공격임무를 맡게 되

어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창설 작업은 1949년 2월 21일 진해특설기지사령부 참모장으로 있던 신현준(申

鉉俊) 중령245)을 해병대사령관에, 진해특설기지사령부 교육부장인 김성은(金聖恩) 

중령246)을 참모장에 각각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49년 4

월 15일에는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그리고 병 300명 등 총 380명의 병력을 

근간으로 하여 1개 보병대대를 편성단위로 하여 해병대를 창설하였다. 해병대가 

창설된 장소는 진해 덕산비행장(德山飛行場)이었다.247)

해병대 창설의 법적 근거는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의 공

포였다. 해병대령의 공포로 1949년 4월 15일 이미 창설된 해병대를 국군의 한 

조직으로 추인(追認)하였다. 해병대령은 총 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

령의 조항에는 해병대의 임무와 소속, 편성과 배치에 관한 지휘권 문제가 규정

되어 있었다. 그 법령의 제1조에 의하면, 해병대는 해군에 설치되어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 전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둔지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해

병대의 수장은 해병대사령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해군

        

해병대 창설의 산파역할을 한 신현준(좌)과 김성은(우)

신현준은 초대 해병대사령관(1949. 4. 15∼1953. 10. 15)을 역임하였고, 김성은은 제4대 해병대사령관(1960. 6. 

25∼1962. 7. 1)을 맡아 해병대를 지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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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모장에게 있었다.248)

창설 당시 해병대는 사령관 신현준 중령 참모장과 김성은 중령을 비롯하여 인

사참모 소령 강대형, 정보참모 대위 김용국(金龍國),249) 작전참모 소령 김동하(金

東河),250) 군수참모 대위 이병희(李炳喜), 헌병대장 중위 정광호(鄭光鎬), 제1중대

장 대위 고길훈(高吉勳),251) 제2중대장 대위 김재수(金載洙), 정보대장(情報隊長) 

강점복 소위 등으로 편성되었다. 창설 당시 해병대 편성은 다음 <표 4－20>과 

같다.252)

해병대는 창설 초기 해군으로부터 편입한 장교 및 하사관 80명과 신병 300명

으로 소총 2개 중대와 사령부(15명), 경리대(15명), 근무중대(70명), 정보대(10명)를 

편성하고 비행장의 격납고를 수리하여 막사로 사용하면서 강력한 해병대를 육성

하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그 후 1949년 8월 1일 다시 해군 신병 제14기 중

에서 440명을 해병대 신병 제2기생으로 특별모집하여 훈련함으로써 2개의 소총 

중대를 3개 중대로 증편하였다. 편성과 훈련은 육군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미 해

병대와 같은 부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전대(陸戰隊)라고 하지 않고 

해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253)

부대를 증편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은 대구에서 1949년 8월 26일 육군 총참모

장 채병덕 소장과 군사협의를 갖고 경남 진주에 소총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지리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함으로써 해병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254) 그 해

<표 4－20>  해병대 편성

(1949. 4. 15 현재)

사   령   관

참   모   장

본    부 근  무  반 정  보  대 경  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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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편성된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던 부대 역시 8월 29일 병력 550명으로 진

주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1949년 12월 27일에는 2개 대대로 구성된 

제주도부대(濟州道部隊)가 편성되어 4⋅3사건 이후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작전과 

치안유지를 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전쟁 당시 해병대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고, 편성도 작전에 필요한 제주읍

부대(濟州邑部隊)와 모슬포부대로 편성되었고, 제주읍부대는 해병대사령관 신현

준 대령과 참모장 김성은 중령을 지휘부로 하여 본부와 하사관교육대, 제3중대, 

대전차포소대, 근무중대로 편성되었다. 모슬포부대는 부대장 김동하 소령의 지휘

하에 제1대대(대위 김병호)와 제2대대(대위 김재주)로 편성하였다. 병력은 장교 

66명과 사병 1,100명으로 총 1,166명이었고, 장비는 소총(99식, 38식, 칼빈)과 권

총을 제외하면 경기관총 6정, 중기관총 3정, 60㎜ 박격포 4문, 80㎜ 박격포 2문

을 보유하고 있었다.255)

6. 호국군과 청년방위대

1) 호국군의 창설과 편성

호국군(護國軍)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

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된 예비군(豫備軍)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되자 이범석 국방장관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필

요한 병력증강에 노력했다.256) 

호국군 창설은 1948년 11월 30일 국군 조직법 제12조(법률 제9호)에 육군과 해

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조직한다는 법규에 의거 창설되었다. 호국군 지원절

차 등 세부규정은 1949년 1월 20일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제정된 대통령령 제52호

인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에 명시되어 있다. 호국군의 신분은 장병(將

兵) 공히 예비역으로서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거주지에 주둔



제 4 장  국군의 창설

394

하고 있는 연대에 소속하여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호국군 장교는 

특별채용과 보통채용으로 구분되고, 연령은 대대장급 이상은 60세까지 중대장급

은 50세까지, 그리고 소대장급은 40세까지로 제한하였다. 현역장교의 특별채용에 

대한 연령은 장관급이 65세, 영관급은 60세, 그리고 위관급은 50세까지로 제한하

였다.257)

호국군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로 각 지역별 현역 연대에서 6주간

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호국군사관학교(護國軍士官學校)에 입교하여 6주간의 교

육을 이수한 후 호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258)

호국군 편성은 시․군․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중대․대대를 편성하고, 그 조

직을 현역부대에 준하여 1개 연대에 3개 대대,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4개 소

대, 소대는 4개 분대, 1개 분대는 12명으로 편성되었다. 연대․대대에는 일반참

모부로 인사․정보․작전교육․군수 등을 두었고, 연대에는 일반참모부외에 특

별참모로 부관, 정훈관, 재정관, 수송관, 의무관 등을 두었다.

연대장 및 대대장은 주로 군사경력자를 임명하였고, 연대장 요원은 호국군사

관학교 이수 후 보직을 받고 곧바로 현역 중위로 진급하였다. 기타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요원은 호국군 소위 또는 사관학교 입교 대기 중인 간부후보생들

이 보직되었다. 일반 병사는 1949년 1월 20일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거 본

인의 지원에 의하여 초모구(병사구사령부 전신)에서 신체검사 후 합격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 및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다.

호국군 창설과 더불어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 내에 호국군군무실(護國軍

軍務室)을 설치하고 호국군 창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초

대 실장에는 신응균 중령이 보임되었다. 1948년 12월 29일에는 12월 7일 공포된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제10조에 따르면 육군본부에 호군국(護軍局)을 둔

다는 법규에 따라 호국군무실을 호군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 호국군군무실 설치와 동시에 현역 10개 연대에 

호국군고문부(護國軍顧問部)를 두어 편성에 착수하였다. 고문부의 활약으로 1948

년 말까지 호국군의 편성은 거의 완료하고 1949년 1월 7일까지 제101, 102, 103, 



제4절  건군과 발전

395

호국군 창설(1948. 11. 20)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병력 

확보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106여단 등 4개 여단을 편성하였고, 1949년 1월 10일에는 제101․102․103․

105․106․107․108․110․111․113연대 등 10개 연대를 창설하였다.259)

호국군 여단장은 1949년 1월 1일 육사 제8기 특별 제1반 출신인 일본 육사 제

26기인 유승렬 대령이 제102여단장에, 안병범 대령이 제103여단장에, 그리고 광

복군 출신인 오광선 대령과 권준 대령이 각각 제101여단장과 제106여단장에 보

직되었다. 1949년 5월 24일 제2대 102여단장에 박시창 중령이 보직되었다. 1949

년 4월 22일 제105여단이 전남 광주에 창설되고, 여단장에 김관오 대령이 임명

되었다. 그러나 그 해 6월 16일 제2대 105여단장에 김정호 대령이 보직되었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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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군의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국방부는 지휘체제의 강화책으로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호군국(護軍局)으로 승격시켰다. 1949년 3월 4일에는 호국군간부훈

련소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설치하였다. 1949년 4월 1일에는 호군국을 해체하고 

육군총참모장 직속으로 호국군사령부(護國軍司令部)를 설치하였다.261) 호국군사

령부는 사령관(초대 사령관 송호성 준장) 밑에 참모장을 두고, 예하에 군수처, 교

육처, 정보처, 인사처 등 4개 처를 두었다. 또한 동일부로 호국군간부훈련소를 

호국군간부학교로 개칭하고, 7월 16일에는 호국군사관학교로 다시 개칭하였다가, 

호국군 해체에 따라 8월 15일 폐교되었다. 호국군사관학교는 4개기에 걸쳐 1,080

명의 호국군 장교를 배출하였다.262)

그러나 호국군사령부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자, 호국군 장병들이 현역으로 편입하였는

데, 이중 호국군 장교의 현역편입은 전체 임관자 1,080명중 60%에 해당하는 640

명이었다.263)

2) 청년방위대의 설치와 편성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

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었다. 병역법 제77조에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

을 실시한다”264)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어 리(里) 단위까지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편성하여 1950년 4월 조직을 완료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청년방위대는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 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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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청년방위대의 지역별 편성

구  분 도(道) 군(郡) 면(面) 리(里)

편       성 방위단(사단급) 지대(연대급) 편대(대대급) 구대(중대급) 소대

지휘관 계급 방위 중령 방위 소령 방위 대위 방위중위 방위 소위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되 그 간부요원은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해체된 호국군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보수교육을 필하

게 한 다음 임명하였다.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

하는 방위단(防衛團)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郡) 단위로 지대(支隊, 연대급), 면(面) 

단위로 편대(編隊, 대대급), 리(里) 단위로 구대(區隊, 중대급) 또는 소대를 편성하

였다. 지구별 방위단장에는 방위중령을, 지대장에는 방위소령을, 편대장에는 방

위대위를, 구대장에는 방위중위를 소대장에는 방위소위를 각각 임용하였다.

육군에서는 1949년 12월 15일 청년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교도국

(敎導局)을 청년방위국(靑年防衛局)으로 개편하고,265) 각단, 지대, 편대에는 고문

단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에 임하였다. 이리하여 청년방위대 기구 편성은 1950년 

3월 15일에 완료되었으며,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17개단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靑年防衛團)의 창설 함께 이들을 지도할 현역 소령∼대령급

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했다.

청년방위대 각 시도의 방위단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 지방단부의 단장급이었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방위대 편성과 별도로 대한청년단 총단부를 비롯하여 

20개 단(團)에 소령∼대령급 현역장교를 훈련지도관으로 임명되어 훈련을 지도하

였다.266) 

청년방위단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9년 12월 1일 충남 온양(溫陽)에 설치

하였던 청년방위대간부훈련학교를 1949년 12월 22일 경기도 수원에 있던 구 육

군보충대 건물로 이전하였다. 방위대간부훈련학교의 교장에는 박승훈 대령이 보

임되었고, 대원을 훈련하는 이외에 보수반을 설치하고 방위대 고급간부가 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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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 장교들을 2주간 교육 후 방위 장교로 배출하였

다.267)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는 6․25전쟁 발발 2주전인 1950년 6월 10일 폐교되

었다.268)

이렇듯 청년방위대는 1950년 6월에 이르러 겨우 편성을 끝내고 훈련에 들어갔

으나, 6월 25일 전쟁 발발로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었다. 그러나 간

부요원과 일부대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현역에 편입되어 싸웠고, 전쟁 중 국민

방위군 창설시에는 기간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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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1. 남로당의 군내 침투

광복 직후 좌익세력은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조선학병동맹(朝鮮學

兵同盟) 등을 통해 자체의 무력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내에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 예

하에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가 창설됨에 따라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해체되

었다. 이는 미 군정청이 1946년 1월 21일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모든 ‘자

생적 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1) ‘자생적 군사단체’의 

해산은 곧 좌익세력의 독자적인 무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이하 ‘남로당’)은 국방경비대가 점차 군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자 군에 대한 침투 공작을 시도하였다.2)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 공작은 1947년 7월 당 중앙에 군사부(軍事部)3)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어 1948

년 5․10선거 과정에서 좌익세력의 피검자가 많아지자 본격화하였다. 지역적으

로 좌익 활동이 왕성했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4)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방법을 달리하였

다. 장교의 경우는 주로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내에 이미 침투해 

있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하여 남로당 추천자를 입교시키는 방법과 임관된 장

교를 통하여 지인(知人)들을 포섭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5)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인 실력으로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방법, 둘째 

정부․군․정계의 유력 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아 경비사관학교에 입교시키

는 방법, 셋째 남로당 수뇌부가 군내 당조직에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침투

시키는 방법, 넷째 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당 세포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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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입교시키는 방법, 다섯째 기성 장교의 신원과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 

접근할 소지나 잠재 성분을 내재하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방법, 여섯째 기성 장

교들의 대인 관계, 지연, 혈연, 인연, 동기동창 관계 등 다양한 인적관계를 이용

하여 포섭공작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었다.6)

한편 국방경비대의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출신으로 광복 후 좌익단체에 가담했

던 자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겨 경비대에 들어

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비대 사병층에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로당에서는 경비대와 경찰간의 반목대립을 적극 활용

하였다. 당시 경비대에는 미 군정청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원칙에 따라 모병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익청년들이 대거 군문(軍門)에 들어올 수 있었

다.7) 사병의 경우 첫째 부락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

로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둘째 좌익계 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리․면․군․도

당을 거쳐 각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셋째 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켰다. 넷째 기성 사병의 경우 부대 내의 남로당

원인 장교나 하사관을 통해 포섭하도록 했다. 다섯째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시키

지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가 있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군내의 조직원들이 인간적

인 관계를 형성해 동조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8)

이와 같은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만한 것

은 당 중앙 군사부가 장교를 관리하고, 각 지방 당부가 사병을 관리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장교의 경우 선발과 교육, 배치 등 모든 인사

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보직관계로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당 중앙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섭된 장교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병의 경우에는 각 도당위

원회에서 직접 공작했다. 각 도(道)에 있는 연대는 도가 모병단위였고 부대 이동

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9) 

당시 남로당은 미군과 맞설만한 군사력을 가질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언젠가

는 미군이 철수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국방경비대가 권력 쟁취의 결정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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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교두보로서 경비대내에 좌익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은 장교조직과 사병조직간, 그리고 도당 

지도부와 장교 조직간의 분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 군내 좌익세력의 활동

1)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은 1946년 5월 23일 제1연대 제1대대 사병들이 연병

장에 모여 데모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등포 보급중대

에서 차량 2대 분량의 보급품을 부정처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좀더 근

본적으로는 경비대 창설이래 누적되어 온 각종 불만과 사상적 대립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었다.10) 

제1연대는 창설 초기부터 대내에 계급 불만과 함께 대원간의 좌․우파 대립이 

존재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었다. 계급 불만은 사병들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병 모집은 일본군 하사관 출신자나 군사경

력자, 구제(舊制) 중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제

각기 긍지를 갖고 있었으며, 장교를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도 많았다. 그

런데 상병 계급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내무반장을 집단 구타하거나 탈영하는 

자가 속출했다.

그리고 대내의 좌․우 대립은 신병 모집 당시 미 군정청의 방침에 따라 사상

검열 없이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배를 피해 좌

익세력들이 대거 입대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내에서는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우익간에 주도권 싸움이 심했다.1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이 바로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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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1946년 5월 23일 점심식사 직후에 발생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각 중대 

사병들이 연병장에 집합하자 하사관들이 지휘대에 올라가 영등포 근무중대의 장

교 2명이 차량과 보급품을 민간인에게 빼돌려 거액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들의 구속을 요구했다. 또 입대이래 품고 있던 불평불만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장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12)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대대주번사령 겸 선임중대장이던 정일권(丁一權) 정위

(正尉)가 사병들 앞에 나서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상관에게 건의하라

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교들에 대해 불만이 컸던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서 “너도 

물러가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마침 이날은 토요일이라 대대장 이하 장교들이 점심 식사 후 모두 외출한 상

태였다. 이에 경비대총사령관인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은 사태의 위급함을 

느끼고 일부 미군들을 출동시켜 대기시키는 동시에 사병들 앞에 나가 요구 사항

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사병대표들과 회담할 장소를 

약속한 후 해산시켰다. 그 후 사병 대표 5∼7명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베

로스 중령은 곧바로 이들을 경비대총사령부 안에 연금(軟禁)시켰다. 이렇게 되자 

하사관들은 교섭현장에 입회하고 있던 B중대장 정일권 정위와 대대부관 강문봉

(姜文奉) 부위(副尉)의 숙소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숙소의 전구를 깨는 등 7∼8시

간 동안 난동을 부린 후 자정을 넘어서 해산하였다.13) 

연병장에서의 데모주동자들과 지휘관 숙소에서 난동을 부린 주모자 및 폭행가

담자 20여명은 경비대사령부에 구금되어 미 제24군단의 가스 소령에 의해 조사

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대장 채병덕(蔡秉德) 참령(參領)은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건 다음날인 5월 24일 아침에 건

강이 나빠 자택에서 정양(靜養) 중이던 최경록 참위를 찾아가 “너희 A중대에서 

난동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대

대장은 사건의 전말을 몰랐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의 장교들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의심을 받았

다. 우선 제1대대 근무중대장이던 장석윤(張錫倫) 정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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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요사건이 근무중대 장교 2명의 횡령사건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중대 책임자였던 중대장이 의도적으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통위부 고문이던 이응준(李應俊)은 장석윤을 찾아가 

사건 수습을 적극 독려하였으나 장석윤은 입을 다문 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 출신의 대선배인 이응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석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석윤이 직접 소

요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장석윤의 행동

이 인사문제에 불만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제1대

대 창설 당시 장석윤은 이응준의 추천을 받아 초대 대대장에 내정되었으나 미군

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미군측은 일본군 소령 출신인 채병덕을 

제쳐놓고 예비역 중위였던 사람을 대대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렇듯 미군측의 반대에 부딪힌 장석윤은 일본 육사 후배인 

채병덕에게 밀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14) 

당일 보급중대의 주번사관이었던 유흥수(劉興守) 참위도 배후조종자로 주목받

았다. 유흥수 참위는 사병들의 연병장 데모 이후 대대장 이하 간부들이 3/4톤 차

량으로 퇴근하면서 대대부관인 강문봉 부위로부터 주번사령의 임무를 부여받았

다. 유흥수 참위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 진압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번사령이었다는 이유로 배후 조종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에 

유흥수는 “사건 주동자들이 좌익계로서 똑똑한 장교들을 배척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었다”고 회고하였다.15)

그리고 광복군 출신인 이성가(李成佳) 부위와 유해준(兪海濬) 부위도 만주군 

출신 장교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이러한 오해는 광복군측에서 일본군이나 만

주군 출신자들을 친일파로 낙인 찍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약점이 있으면 그

것을 내세워 일본군․만주군계를 축출하려고 기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6)

하지만 배후 세력으로 지목될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장교들도 있

었다. 당시 좌익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병주(李丙冑) 정위와 이상진(李尙振)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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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사건을 배후에서 직접 조종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

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그대로 중대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군내 최초의 하극상 사건인 제1연대 제1대대 소요 사건은 경비대사령부로 연

행된 20명의 사건 주동자 중 대부분 석방되고 핵심 인물로 분류된 하영수(河榮

壽), 위재설(魏在卨), 이광윤, 홍관표(洪官杓), 김동훈(金東勳) 등 5명만이 미군정재

판에 회부되어 2∼5년형을 선고받고 종결되었다.17)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대

대장 채병덕 참령은 보급부대장으로, 정일권 중대장은 제4연대 대대장으로 각각 

전출되었으며, 보급품을 부정처분한 2명의 장교는 파면되었다.18)

이와 같이 일부 하사관들의 구속과 지휘관들의 전출로 제1연대사건은 일단 종

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당국의 경비대 관련 정책과 경비대간

부들의 지휘 통솔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즉 미군정당

국의 ‘불편부당’ 방침은 경비대내로 좌익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경비

대내에서 좌․우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경비

대 간부들의 일본군대나 만주군대식 통솔방법은 대원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경비대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

후 군내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2) 경비사관학교 생도대장 폭행사건

경비사관학교 생도대장 폭행사건은 1946년 12월 4일 밤에 생도대장이면서 경

비사관학교 교장 대리를 겸하고 있던 이치업(李致業) 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취

침 중 사관후보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제2대 교장이었던 원용덕(元容德) 중령이 춘천

의 제8연대장으로 전임한 상태라 생도대장인 이치업 대위가 교장 직무 대리를 

겸하고, 김형일(金炯一) 대위가 A중대장, 오일균(吳一均) 대위가 B중대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간에 

군사교육의 경험, 연령, 그리고 학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간부



제1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415

들은 후보생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민간인 출신들의 경우에 정규 군사경

력이 없었을 뿐, 중학교 시절에 학도군사훈련(學徒軍事訓練)을 받았기 때문에 사

관학교에서의 교육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19)

이런 상황에서 경비사관학교의 교육방침은 후보생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후

보생들은 경비사관학교라는 이미지에서 한국군 장교로서의 교육과 한국적인 예

의범절을 기대하고 입교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관학교 수뇌부는 대

부분 교관 교육을 받지 않고 일본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후보생 

교육은 기합 위주의 일본군식 교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제식 

훈련, 99식․38식 소총의 취급법과 사격, 독도법, 분대와 소대전투 등으로 이루

어져 경험을 가진 후보생들에게는 진부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관후보생으로서의 

대우가 형편없었던 점도 후보생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특히 주․부식(主副食) 

문제로 인해 후보생들의 불만이 컸다. 1946년에는 홍수로 인한 수해와 농지개혁

의 미비점 등이 겹친 데다가 비료와 농기구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전례없는 큰 흉

작이 들었다. 일반가정에서조차 좀처럼 쌀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쌀의 타도반출(他道搬出)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부득

이 대용식(代用食)으로 고구마를 구입하여 식사 때마다 2∼3개씩 주었고 1주일에 

쌀밥 한두 번 먹기가 힘들었다. 20대의 청년들이 하루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고

구마 2∼3개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20)

이렇듯 식량사정의 어려움과 사관양성의 뚜렷한 이념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후

보생의 훈련과 생활을 담당하던 생도대장과 구대장(區隊長)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본군대의 통솔개념에 의거해 후보생을 통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

켰다. 후보생들의 경우, 나름대로 사관학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이념문제와 생도대장의 통솔에서 빚어진 갈

등이 일부 과격한 후보생들을 자극하여 급기야 한밤중에 생도대장을 습격하여 

얼굴을 뒤집어씌우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구타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1)

여기에는 5월의 제1연대, 6월의 제4연대, 10월의 제3연대에서 발생한 하극상사

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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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좌익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보이는 B중대장 오일균과 교관 조병건(趙炳乾) 

같은 사람들의 감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1949

년에 있었던 숙군 과정에서 제2기생이 무려 1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22)

생도대장 폭행에 가담한 생도들은 유유히 내무반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범인은 좀처럼 알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1주일쯤 지

난 뒤에 서모라는 후보생을 비롯해 5∼6명의 후보생이 가담했던 것으로 판명되

어 가담자는 퇴교 처분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23) 폭행 가담 후보생의 퇴교조

치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생도대장이 구타를 당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경비대가 처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

는 일례였다. 

3) 제2연대 부정사건

대전 주둔 제2연대의 공금횡령과 보급품 부정처분 사건은 남로당의 인민혁명

군사건과 더불어 남로당의 군내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대

장이 직접 관여한 이 사건은 광복군계와 일본군계의 암투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로당의 군내 활동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1947년 2월 29일 제5대 연대장으로 취임한 김종석(金鍾碩) 중령은 일본 육사 

56기생으로 일본군 대위 출신이었다. 광복 후 국군준비대에 가담하였다가 경비

대 창설과 함께 군에 들어와 군내 좌익 조직인 인민혁명군의 조사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군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보급품을 부정처분하여 남

로당의 군내 활동자금을 조달하였다.

당시 연대의 후방 주임 또한 좌익계인 이상진(李尙振) 소령이 담당하고 있었

다. 이상진은 후방 주임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식 조달 남품업자인 최원락(崔原

洛)과 공모하여 부정납품으로 생기는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였다. 또 그는 미군이 

공급하는 C레이션을 횡령 처분하여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이주하(李舟河)계에 

공작금으로 제공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연대장인 김종석의 지시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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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이었다.24) 

이러한 부정사건은 1947년 9월 22일 최덕신(崔德新) 소령이 후임 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최덕신 신임 연대장이 부정사실을 경비대총사령부

에 보고하자 경비대에서는 감찰총감(監察總監)인 오동기(吳東起) 대위에게 정식 

조사를 지시하였다.

오동기 대위는 대전, 공주, 유성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2,000만원이 넘는 공

금과 보급품이 부정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사건의 핵심 인

물인 연대 검수관, 본부중대장, 하사관 최수암(崔守岩), 그리고 납품업자 최원락

등은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심지어 김종석계의 본부중대장이 오동기 대위가 작

성한 사건조사서류를 훔치려고 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조사를 마친 오동기 대

위는 송호성(宋虎聲) 경비대총사령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의 구속을 건의하였으나 총사령관으로부터 재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오

동기 대위는 통위부장인 유동열(柳東悅)에게 보고하여 구속조사의 재가를 받고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을 제1연대 영창에 수감하였다.25)  

그런데 김종석과 이상진을 구속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오동기는 

행방불명된 납품업자 최원락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그의 형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이 자리에서 최원락의 형은 “자신의 동생이 도피중이라 함께 못 왔다”고 

하면서 사건 무마비조로 10만원의 돈을 건넸다. 오동기는 최원락의 형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위부장에게 보고하고 장물로 영치하였으나, 이것과 관련해 통위부

장 앞으로 투서가 계속 들어와 곤혹을 치렀다. 이런 와중에 경비대사령부 고문

관인 하우스만(James Hausman) 대위와 통위부 특별부대장인 채병덕 대령으로부터 

사건 무마 압력이 계속되었다.

사건 조사 또한 납품업자인 최원락의 증인심문 없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시일은 2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경찰이 최원락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남로당에 공작금으로 500만원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통위부에서는 경비대에서 사상범을 취급할 근거가 없다

는 미고문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원락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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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기는 사상조사가 아니라 부식납품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원락

의 신병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위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측에서도 통위부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최원락을 석방하였다.

부정사건의 핵심인물인 납품업자가 없는 가운데 군법회의가 개정되어 혐의자

들에게는 무죄가 언도되었다. 당시 관선변호인으로 총사령부 인사처장인 박진

경(朴珍景) 중령이 선임되었는데, 그는 오동기 대위를 파벌의식과 불평불만에 가

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프라이스(Terrill E. Price) 중령 또한 박진경 중령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은 무죄로 석방되어 오히려 각각 제5여

단 참모장과 제8연대 부연대장으로 영전하였다. 이에 오동기 대위는 분노에 못 

이겨 군복을 벗겠다고 하면서 제4연대 부연대장 발령 자체를 거부하다가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의 권고로 제14연대장에 부임하게 되었다.26)

이렇게 일단락된 제2연대 부정사건은 인민혁명군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인민혁명군사건은 김일광(金一光)27)과 이혁기(李赫基)28)를 중심으로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비밀군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경무부(警務部) 수사국(搜査

局)에 의해 1948년 2월 22일 일제히 검거된 사건이었다.

1947년 북한은 남로당과는 별도로 대남 특별공작 기관으로서 북로당남조선특

별정치위원회(北勞黨南朝鮮特別政治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1947년 5월 

북한에서 남파된 성시백(成始伯)이 반(反)박헌영파인 강진(姜進), 서중석(徐重錫), 

이정윤(李廷允)과 만나 조직한 기구였다. 이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비합법 군사조

직체로 청년특별지도부(靑年特別指導部)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 산하에 일명 

‘인민혁명군’이 있었다.29)

인민혁명군의 조직기반은 전 국군준비대 출신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원들

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직은 각 지방의 청년지도부 산하에 반(班)→분단(分團)→

단(團)의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5∼6명이 1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 반이 1개 

분단으로, 3개 분단이 1개 단으로, 3개 단이 1개 지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

로 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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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와 김일광의 만남은 1947년 9월 초순 남로당원인 박대식(朴大植)의 주선

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이혁기는 김일광으로부터 남한내 군 출신자와 국방 및 

해안경비대원을 포섭하여 비밀군사단체를 조직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이혁

기는 조직내의 교육을 담당하다가 외선(外線) 책임자가 되었으며, 김일광과 더불

어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들은 1948년 2월 15일 조직 개편을 실시해 김

일광이 최고책임자 겸 제1지구(대전 이북지역) 총책임자가 되고, 이혁기가 부책

임자 겸 제2지구(대전 이남지역)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때 강원도는 박용국(朴容

國), 경기도는 김철구(金哲九), 경상북도는 하재팔(河在八), 충청남도는 임모(林某), 

전라북도는 오영주(吳永柱)가 각각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제1지구 내선 책임자

로 조영원(趙永遠), 국방경비대 책임자로 최창률(崔昌律), 해안경비대 책임자로 이

조승(李祚承)이 각각 임명되었다.31) 이들에 의한 군내 프락치 활동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이밖에 이혁기는 이승조를 통해 부산, 목포의 각 경비대에도 연락망을 설치하

도록 계획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전(前) 국군준비대 출신이거나 사상적으로 교

<표 5－1>  좌익세력의 군내 조직건설 관련 주요 활동 

연    도 주요 내용

1947.  9 춘천연대 소속 최용국 소위를 포섭, 경비대내 세포조직 확대 지시

1947. 12

대전 제2연대 전주대대 소속 이문교 소위와 연대본부 하사관 남일주를 

제2연대 부정사건으로 도피 중이던 하사관 최수암과 교체하여 자금 확

보 지시

1947. 12
통위부 인사국 특무상사 김인중을 포섭, 통위부내 전 국군준비대 출신

자들을 규합하도록 지시

1948.  2

조영원과 최창률을 통해 경비사관학교와 각 경비대의 주요 인물들을 포

섭할 것을 지시하고, 대전연대의 최창근 중위(경비사관학교 제1기) 포섭

을 계획함

1948.  2. 21 영등포경비대 소속 하사관 이영을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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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던 통위부 인사국장 이영섭(李英燮), 통위부 군기대장 나학선(羅學善) 소

령, 통위부 하사관 윤기옥(尹起玉), 경비사관학교 민모(閔某) 소령, 인천파견경비

대 이모(李某) 소위, 태릉경비대 특무상사 박용식(朴容植), 수색파견대장 이원둔

(李源屯) 대위, 부산연대 김창봉(金昌鳳) 중위, 최상빈(崔相彬) 소위, 김포해안경비

대 연정(延禎) 대위, 청주연대 김용배(金容培) 대위, 대구연대 최창식(崔昌植) 대

위, 포항해안경비대 기지사령 이상렬(李相烈) 소령, 묵호해안경비대 기지사령 

김석범(金錫範) 소령 등을 포섭 가능한 인물로 지목하고 포섭 공작계획을 수립하

였다.32)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경무부(警務部) 수사국(搜査局)에 의해 발각되어 1948년 

2월 22일 관련자들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1948년 9월에 있

었던 이들의 1심공판에서 김일광과 이혁기는 징역 1년 6월, 권혁주․김철구․오

영주․박용국은 징역 1년, 남충렬․이강수는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되었다.33) 

4) 영암 군경 충돌사건

영암 군경 충돌사건은 1947년 6월 3일 전남 영암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 제1

대대와 영암 경찰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이었다. 광주 주둔 제4연대는 창설 

초기부터 대원들의 자질 문제 때문에 전국의 경비대 중에서 말썽이 많은 연대 

중의 하나로 꼽혔다.34) 

사건은 1947년 5월 초 한 경비대원의 친형이 좌익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광

양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이 부대내에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던 제4연대 대원들은 5월 11일(토요일) 외출을 나간 

대원들이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사찰계 형사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후 철수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도 보복 차원에서 그 다음주에 외출 나온 경비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외출 나갔던 경비대원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복귀하

자, 흥분한 제1대대 병사들이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경

찰서를 쑥 밭으로 만들었다.35) 

이 사건은 즉시 경찰에 의해 미군정에 보고되었으며, 경비대총사령부에서는 



제1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421

미군정 당국의 유감 표시에 따라 조암(趙岩) 소령을 즉각 해임하고 이한림(李翰

林) 소령을 연대장으로 발령(1947. 5. 21)하여 사건 수습을 지시하였다. 이한림 소

령은 광주로 부임한 즉시 광양 경찰과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보고 경비대와 

경찰간의 친선을 적극 도모한다는 데 약속하였다. 이로써 광양에서의 마찰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4연대와 경찰간의 반목은 오히려 커져만 

갔다.36)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6월 1일 영암경찰서 신북지서에서 제4연대 소속의 김

형남(金亨南) 하사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김희준(金熙濬) 중위와 군기

대장 정지웅(鄭址雄) 중위는 군기병 4명을 데리고 신북지서로 갔다. 이들이 신북

지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김형남 하사를 영암경찰서로 압송한 뒤였다. 

사건은 김형남 하사가 외박 후 부대복귀를 위해 신북지서 안에서 차를 기다리다

가 경찰관과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시비의 원인은 경찰이 무궁화 모양인 

경비대의 모표(帽標)를 사꾸라 같다고 비아냥거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김하사가 

먼저 경찰들을 공격하자 지서순경들이 본서에 경비대원의 경찰 폭행 사실을 보

고하고 본서에서 형사들이 출동해 김하사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죄목으로 

연행했다.

한편 지서밖에서 군기병들은 외출 사병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한 나머

지 보초를 서고 있던 순경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하였다. 당시 김중

위와 정중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암본서로 가게 되었다. 본

서에서는 경비대원들이 보초 순경을 구타하고 본서로 향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경계 근무를 강화한 상태였다.

일행은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경찰 간부들과 언쟁을 벌이

게 되었다. 경비대측의 원만한 해결 요구에 경찰측은 경비대가 경찰의 보조기관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결의 실마

리가 보이지 않자 김중위와 정중위는 귀대 길에 올랐다. 이때 경찰 10여명을 태

운 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300m 뒤에서 김중위 일행의 차가 달렸다. 차가 신북지

서 앞을 통과할 즈음에 갑자기 앞서가던 경찰이 공포를 쏘면서 김중위 일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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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사병들을 하차시켰다. 수적으로나 무장면에서 경비대를 

압도한 경찰은 군기대원들을 지서안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고 김중위와 정중

위를 지서장 앞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 경찰로부터 뭇매를 맞은 군기대 선

임하사관은 광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폭행 이유는 보초를 서고 있던 경

찰을 군기대원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이때만해도 김중위와 정중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때 도경찰청 미고문관이 통역관을 데리고 신북지서에 나타나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도 있었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선임하사

관이 운전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부대원들에게 전했다. 흥분한 300여명의 대

원들은 김은배(金恩培) 중사의 지휘하에 무기고를 열어 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차

량 7대를 이용해 출동했다. 제1대대장 최창언(崔昌彦) 대위가 급보를 받고 부대

에 들어와 장교들을 불러 심하게 꾸짖고 사태 수습을 위해 장교들도 출동할 것

을 지시했다. 연대장 이한림 소령도 밤중에 미고문관의 방문을 받고 함께 연대

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원들이 떠난 뒤였다. 

부대원들의 뒤를 따라간 장교들이 영암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비대가 경찰로부

터 사격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경비대원들은 경찰서 돌격을 감행했으나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춘 경찰의 저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경찰은 망루

에다 경기관총을 걸어 놓고 사격을 가하는 반면에 경비대원들은 99식 소총과 각

자 몇 발의 탄약만을 소지하고 있어서 교전은 경비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

황이었다. 

새벽에 현장에 도착한 이한림 연대장은 영암교회에서 부상병 상황과 사태 파

악에 나선 후 경찰과의 담판을 시도했다. 연대장은 우선 대원들의 사격을 중지

시키고 경찰서 앞 200m 지점까지 접근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경찰은 연대장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고 심지어 수류탄까지 투척해 연대장 

호위병들이 사상을 당함으로써 양자간의 사격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건은 6월 2일 10시경 이한림 연대장이 영암군수와 함께 서장을 만나 ‘유혈 

방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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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경비대측은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반면에 경찰측

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또 군기대원 3명이 경찰관 폭행죄로 군정재판에 회부됨

으로써 경비대는 사기가 저하된 반면에 경찰은 경비대를 더욱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비대사령부에서는 이한림 연대장에게 원만한 사건 

수습의 공로로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반면 사건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

되어 주번사령이었던 이관식(李寬植) 중위가 파면되고 대대 선임하사관 김인배 

상사가 병력 지휘책임, 최석기(崔錫基) 상사가 수송부 선임하사관으로서 차량을 

동원한 책임으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다.37)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에서의 군․

경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경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좌

익세력은 제4연대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이 사건은 제4연

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여수의 제14연대에도 영향을 미쳐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3. 제주 4⋅3사건

1) 사건의 배경

(1) 광복 후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조선총독부는 항복선언 직전에 패전 후의 치안문제와 정치범 석방, 일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내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접촉 대상 인

물로는 중도 좌파 성향의 여운형(呂運亨), 중도 우파 성향의 안재홍(安在鴻), 우파 

성향의 송진우(宋鎭禹)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여운형과 안재홍은 건국사업의 불간

섭 등 5개 조건을 달아 수락한 반면 송진우는 “일본이 연합군에 정권을 인도해 

줄 때까지 움직이면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424

에 따라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

이하 ‘건준’)’가 결성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건준이 결성된 것은 1945년 9월 10일이었다.38) 건준이 결성되

기 전에 이미 제주도에는 자치적으로 치안 및 행정․경제 조직의 결성이 착수되

었다. 청년학도단 결성을 필두로 보안대, 치안대, 자위대 등이 결성되었으며, 각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에서 복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

은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들 단체

들을 규합한 것이 건준이었다.39) 제주지방의 건준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

지․명망가들로 구성된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조직 내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대립하는 일이 크지 않았으며, 소문난 친일세력만 배제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는 추세였다.40)

제주도 건준은 9월 22일 제주농업학교에서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결성식을 

갖고 해체되었다. 제주도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9월 6일 중앙에서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이 설립되고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의 일환

이었다. 그러나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우파진영 인사들이 일

부 이탈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치안활동에 치중하였는데, 일

부 지역의 지서건물에는 지서 간판과 인민위원회 간판이 나란히 걸리기도 하

였다.41)

미군정 현지 지휘관들은 인민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초

기에는 ‘치안활동의 협력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42) 그러나 이러한 미

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1947년에 들어서면서 인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자 적대적인 관

계로 변하기 시작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5년 12월 9일 창설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제주

도위원회의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결성되었다.43)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창당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당원배가운동(黨員倍加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남로당

의 당원배가운동은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이하 ‘민전’)’, ‘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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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년동맹(朝鮮民主靑年同盟 :이하 ‘민청’)’, ‘부녀동맹(婦女同盟) ’등 외곽조직의 

결성․확대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또 이들 남로당원들은 인민위원회의 주요 직

책을 겸하면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주력하였다.44)

이와 같이 좌익 정당 및 단체가 활발하게 결성되어 활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익 정당 및 단체들의 조직 기반은 대단히 취약했다. 제주도의 우익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제주도본부’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제주도지부’가 있었으나 조직이 빈약하고 자금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1946년 7월 14일 김구(金九)가 제주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국독립당 제주도

지부의 세력이 조금 확대되었다.45) 하지만 남로당에 비해 세력은 절대적으로 열

세에 있었다. 특히 면․리 단위로 내려 갈수록 우익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미미

하였다.46) 이러한 현상은 우익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1947년 ‘3․1사건’ 이

후 좌익세력이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피해 지하로 스며들 때까지 지속되

었다.

제주도에서 좌익계가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경제사정의 악화

와 미군정 초기 행정체제의 미비로 인한 다소간의 사회 혼란을 남로당이 적극적

으로 이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광복 후 제주도의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이 되자 일

본․조선․만주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연관이 끊어지고 국내의 일본인 기술자들

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한국경제는 재생산 기반의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였다.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으로 인한 남․북간의 경제적 유대관계 단절은 이를 더

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위축은 육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도는 육지와의 경제적 연계까지도 일정정도 단절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 1947년도 제주도의 공업 생산량은 광복 전의 약 30%에 

불과하였다.47) 또한 제주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은 열악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수

확량이 매우 적었다. 특히 대흉작이 들었던 1946년의 경우, 도민들의 주요 식량

이었던 맥류(麥類)의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48) 여기

에 광복 후 약 55,000명에 달하는 해외귀환동포와 월남민의 급격한 증가,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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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곡수집정책 실시, 모리배의 매점매석행위 등은 제주도의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49) 

이렇듯 산업 전반에서의 상황 악화는 행정 부재 상태에서의 실업률 증가, 식

량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1946년 8월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 중 약 

8.3%인 23,080명이 실업자였다.50) 게다가 1946년에 접어들면서 제주도에는 천연

두와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51)

이러한 경제․사회 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행정 기능은 1947년

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비록 미 제59군정중대(軍政中隊)가 1945년 11월 

9일 제주도에 도착해 행정 기능 복원에 주력했지만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한 관계로 행정체제가 정비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했다.52)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8월 1일 제주

도(濟州島)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된 이후였다.53) 제주도(濟州島)가 

<표 5－2>  미 제59군정중대 병력 

년 / 월 장    교 사    병

1945년  9월  9 35

1945년 12월  7 40

1946년 12월  9 59

1947년  1월   9 57

1947년  3월 10 48

1947년  5월  7 32

1947년  7월  9 41

1947년  9월  7 32

1947년 11월  8 18

1947년 12월  8 16

 

출처 : Hq. 59th MG Hq. & Hq. Company, “Letter of Transmittal”; “Unit History for Calandar Year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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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한미군 지휘계통

극동사령부

미 24군단 사령부

전 술 부 대 주한미군정청

제7사단 제40사단 제6사단 군정단 군정중대

제

17

연

대

제

32

연

대

제

184

연

대

제

160

연

대

제

185

연

대

제

108

연

대

포

병

대

제

20

연

대

제

63

연

대

제

1

연

대

8개 32개

<표 5－4>  제59군정중대 지휘체계

주한미군정장관

전라남도

군정도지사

제
33
군
정
중
대

제
69
군
정
중
대

제
61
군
정
중
대

제
59
군
정
중
대

제
45
군
정
중
대

제
53
군
정
중
대

제
55
군
정
중
대

(광주) (광주/순천) (광주/장흥) (제주) (해남) (광주) (목포)

도(道)로 승격됨에 따라 주한미군정청은 8월 1일부로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을 제주도지사에 임명하고, 박경훈(朴景勳)을 한국인 도지사로 임명하였다. 

또 제주도군정청 각 국(局)과 과(課)의 책임자도 임명하였다54) 나아가 194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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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미군정청은 미군정청의 한국인화정책(Koreanization Policy)에 의거해 도지사

를 한국인으로 교체하고, 군정부대장을 수석민정관(首席民政官), 즉 고문으로 후

퇴시켰다.55) 이와 더불어 미 군정청은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조직의 확대에도 관

심을 기울였다. 광복 당시 101명(일본인 50명, 한국인 51명)이었던 제주도의 경찰

관 수는 1947년 1월 현재 345명으로 증가하였다.56)

이러한 행정체제의 정립 과정에서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소위 ‘3․1사건’

은 제주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2) 제주도 좌익세력의 활동과 경찰의 대응

1947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이

하 ‘미소공위’)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어

려워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미 한국 문제에서 

세계 문제, 남․북한 문제에서 동․서간 문제로 변전되어 가는 냉전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3․1절 제28주년 기념일이 다가오

자 남로당은 3․1절 기념일을 무기휴회에 들어간 미소공위의 재개투쟁과 결부시

켰다.57)

당시 좌익세력은 1946년 이른바 ‘9월 총파업’과 ‘대구 10․1 폭동’을 계기로 

많은 조직 군중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로당 중앙에서는 ‘미소공

위의 재개’와 ‘조직 정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3․1운동 제28주년 기념일

을 기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각 지방당에 투쟁 준

비를 지시하였다.58) 이때 남로당은 3․1절 기념투쟁의 목표로 ‘모스크바 3상회의

의 총체적 지지’, ‘미소공위의 재개’, ‘친일파․민족반역자 청산’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구호 이외에 남로당은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 ‘북

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59)

남로당 중앙의 투쟁 방침과 지시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1

절 기념투쟁’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2월 16일 남로당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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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의로 각 읍․면 인민위원회 및 조선민주청년동맹(朝鮮民主靑年同盟) 등

에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이 하달되었다.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에는 

기념투쟁준비위원회의 조직 방침 및 투쟁 방향, 투쟁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60)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1947년 2월 17일에 ‘3․1기

념투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결성식은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제주

읍(濟州邑) 일도리(一徒里) 김두훈(金斗壎)의 집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安世勳)을 비롯하여 약 30여명이 모여 치렀다.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이틀 후인 2월 19일 오후 1시경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약 25명이 김두훈

의 집에 모여 3․1절 당일 군중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을 목표

로 하여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하였다.61) 

한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하에 3․1절기념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시 제주감찰청에서는 2월 21일 좌익계의 수뇌이며 3․1기

념투쟁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인 안세훈 외 5인을 초치해 상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3․1절 기념집회를 각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시위는 절대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와 함

께 제주감찰청에서는 관하 각서(各暑)와 좌․우익 각 단체 및 각 요소에 다음 사

항을 게시하였다.

○ 각 관공서, 기타 각종 단체의 기념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 가두행렬, 데모행위를 전적으로 금함.

○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리․동, 주민은 읍․면 단위로 하고, 타 리․동․읍․

면 거주자의 참가를 금함.

○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감행할 시는 필히 집회허가원을 당국

에 제출할 것.62)

이상 4개 항목을 경고․통첩함과 동시에 강인수(姜仁秀) 감찰청장이 도내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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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좌담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3․1절 행사를 치르도록 설득하였다. 또 이

와는 별도로 미군정당국은 제주도의 정규경찰력 345명만으로는 사태 악화 때 수

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월 23일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응원경찰관 

100명(각 50명)을 제주도로 파견하여 사태진전에 대비하였다.63) 

미군정과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1947년 2월 25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당일 오전에 결성식을 가진 민전 제주도위원회의 의장단을 제주도군정청에 보내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주도 미군정청 경찰고문관 패트릿치 대위를 만나 

집회 허가를 요청하였다.64) 이에 대해 2월 28일 제주도 미군정청은 3․1기념 투

쟁위원회 대표 안세훈 외 수명을 재차 초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 군정관 

스타우트 소령은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며 행사는 제주서비행장(濟州西飛行場)

에서 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다.65) 하지만 3․1기념투쟁위원회는 3월 1일 오전 

10시 기념식을 갖고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투쟁에 참가한 인원은 

25,000명 정도였는데, 이중 남로당․민전․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등 좌익

단체에서 동원한 인원이 17,000명이었고 기타 군중이 8,000명이었다.66) 그런데 

오후 2시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의 발포 상황을 놓고 

“시위대가 경찰관 내지 경찰관서를 공격해 오려고 해 자체방위상 발포하였다”는 

경찰측 주장과 “평화적인 군중 내지 관람군중을 향하여 발포하였다”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67)

이 사건은 당시 제주도를 관할하던 미 제6사단은 물론 미 제24군단까지도 주

목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미군은 경찰의 진상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거쳐 3

월 20일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결론지었다. ‘3․1사건’은 첫째 제주

도 미 군정청의 불법집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지도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둘째 시위 과정에서 기마경찰에 의

한 어린이 부상자 발생과 이에 따른 시위자들의 경찰서 습격 위협, 그리고 “정

신적으로 긴장되고 공산주의자가 지배한 조선민주청년동맹의 잠재적 잔인성을 

경험한 응원경찰대”의 적극적인 시위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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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1사건’은 경찰이 가해를 하고 민간인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민심수습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기회를 이용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반(反)미군정․경찰 투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산하 

단체에 “이번 사건에 발포한 것을 포착하고 적대심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민중이 

지금 무조건으로 공포심을 가진 것을 해소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

하는 한편, 투쟁방침으로 “각 외곽단체 및 양심적 유지로 하여금 피해자와 부상

자에게 물질 또는 정신적인 위로를 하도록 부추기고, 강동효(姜東孝) 서장 및 악

질 경관을 극형에 처하도록 선전하는 동시에 삐라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주도 전역에는 ‘경찰은 인민을 죽였다’라는 내용의 전

단이 살포되었다.69)

1947년 3월 7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각 읍․면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

쟁에 대하여｣라는 지령문을 하달하고 당내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투쟁위원

회’를,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면․리․

구에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70) 

이러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3월 10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에는 

행정기관, 학교, 회사, 은행, 교통․통신기관 등 약 160개 단체, 40,000여명이 참

가하여 제주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연일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71) 도

내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각 직장은 전부 총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파업사항

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청을 비롯한 23개 기관 516명

○ 제주농업학교를 비롯한 13개교 교직원․학생 3,999명

○ 제주북국민학교를 비롯한 92개교 35,861명

○ 제주우체국을 비롯한 8개 우체국 136명

○ 제주여객 및 남진운수를 비롯한 7개 업체 121명

○ 남전 출장소를 비롯한 15개 단체 542명7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총파업은 3월 14일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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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문을 계기로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6일간의 제주도 시찰

을 마치고 조병옥 경무부장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는 경찰의 

증원병력과 식량이 도착하였으며, 독립촉성청년동맹을 비롯한 우익계가 질서 정

립을 위해 나섰다. 그 결과 4월 8일에는 각급 치안책임자를 비롯하여 지역 유지

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민합동수습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한달 가까이 끌어

온 공백 끝에 4월 15일경부터는 파업의 주동자 중 이미 잠적해 버린 몇 사람을 

제외하고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73)

그러나 이것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하는 투쟁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

은 아니었다. 3․1투쟁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당

원확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직확대에 주력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

투쟁 이후 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검거됨에 따라 조직이 다소 와해되는 국면

을 맞게 되지만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면서 조직의 재건․확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미소공위가 개

최되는 동안에 좌․우익 정당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온건정책을 취하였기 때

문에 남로당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당원5배가운동(黨員 5倍加運動)’을 전개하

였다.74)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였는

데, 1948년 초에 제주도의 남로당원수는 약 5,000∼6,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미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500∼700명의 남로당 핵심 인자들이 감언이설을 동원한 ‘당원확장운동’을 전

개하여 약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을 남로당에 가입시키고, 이들을 자신들의 투쟁

에 동원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75)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1사건과 3․10총파업 사태이후 조직 강화와 

더불어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태세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노선 

전환으로 6월 6일에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원들로부터 경찰관 3명이 테러를 당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76)

이에 경찰은 제주도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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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제주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대진(吳大進), 김택수(金澤銖) 등이 일

본으로 도피하고, 민전 제주도위원회 의장으로 3․1사건을 주도한 안세훈이 목

포를 경유해 서울로 탈출하였다가 월북하는 등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인

물들이 대거 제주도를 탈출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는 1947년 8월에 조직을 군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기도 함)’를 창설하였다.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에 김달삼

(金達三), 특별경비대장(기동대장)에 이덕구(李德九)가 임명됨으로써 남로당 제주

도위원회는 젊은층의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누르고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인민유격대사령부 예하에는 전투부대 25부대와 직속부대 25부대가, 그리고 

각 읍․면 단위로 1∼2개의 유격중대와 자위대가 각각 편성되었다. 인민유격대

는 한라산에 본부를 설치하고 북제주군 환경면 샛별오름 하단의 들판에 훈련장

을 설치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77)

2) 4⋅3사건의 발생과 초기 경찰 및 군의 대응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한라산 정상과 주

요고지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인민유격대 

및 자위대원 350명은 도내 16개 경찰지서 중 외도, 구엄, 애월, 한림, 대정, 남원, 

성산, 세화, 함덕, 조천, 삼양, 화북 등 12개 지서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관, 

서북청년단원, 대동청년단원, 독립촉성국민회 소속 회원 등 우익인사들과 그 가

족들을 살해하면서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갔다. 제주도는 사회질서

가 무너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갈피

를 잡지 못하는 사태로 빠져들게 되었다.78)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던 김달삼이 1948년 8월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

대표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인민유격대는 “45회 이상의 지서습격 및 

야외전투를 통해 5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는 한편, 다

수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무장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79) 이들 인민유격대

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각 부락마다 ‘투쟁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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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제주도 인민유격대 계도(系圖)80)

남로당전남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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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1948년 4월 10일자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의 ｢포

고문｣에는 당시 인민유격대가 지향했던 투쟁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

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야 단선단정을 죽엄으로써 반대하고 매국적

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UN조선위원단(朝鮮委員團)을 국외로 모라내

고 양군(兩軍)을 동시철퇴시켜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

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一. 인민해방군의 목적 달성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할여는 극악반동 분

자는 엄벌에 처함. 

一.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야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一. 친일파 민족반역 도배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찰관, 대청원(大靑員)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一. 전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 

우(右)와 여(如)히 전인민에게 포고함. 

4283년 4월 10일 인민해방군 제5연대”81)

제주도에서 대규모 무장폭동이 발생하자, 4월 5일 경찰에서는 경무부 공안국

장 김정호(金正晧) 경무관을 제주도로 보내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도 경찰국

에서 1개 중대씩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였다.82) 당시 경찰

에서는 제주도 출신 경찰관들이 인민유격대와 지연 및 혈연 등으로 얽혀져 진압

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 본토경찰관들을 증원시켰다. 이

와 더불어 대정․성성(城成)지서를 경찰서로 승격시켜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대정경찰서, 성산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확대․정비했다.83) 그러나 인민유격대

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경찰로는 많은 희생자만 발생할 뿐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의 초기대응작전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국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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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총사령부에서는 4월 17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에 진압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84)

당시 제주도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85) 제9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은 사건의 발

생 원인을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폭발 정도로 파악하고 상부

의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립태세를 유지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사건의 전

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86) 더욱이 부산 주둔 제5연대로부터 4월 10일 증

파된 제2대대장 오일균(吳一均) 소령은 약 1개월간 정비, 교육만을 실시하고 경

찰의 출동 요청이나 주민들의 제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장병들에게 공공연히 

경찰을 비난하고 경․민간의 충돌사건에 경비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하

였다.87) 이 무렵 제9연대내에는 이미 남로당의 세포조직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

으며, 오일균 소령 또한 남로당원이었다.88)

이런 상황에서 경비대총사령부로부터 진압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제9연대장 김

익렬 중령은 ‘제1단계 인민유격대와 주민의 분리, 제2단계 인민유격대 소탕작전 

전개’라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압작전에 임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병력 출

동에도 불구하고 제9연대는 인민유격대와 접촉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연대내 

남로당원인 오일균 소령과 문상길 중위가 조종하는 좌익계 하사관들이 작전계획을 

<표 5－6>  제9연대 편성

<1948. 4. 3∼5. 14>

연대장 :중령 김익렬
(1947. 9 - 1948. 5. 5)

연대장 :중령 박진경
(1948. 5. 6 - 5. 14)

9

본  부 1 2

 대대장 :대위 이세호 대대장 :소령 오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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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1>  제주 4․3사건 발발시 경비대 및 인민유격대 배치도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438

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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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유격대에게 사전 누출시켰기 때문이었다.89)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에서 5․10선거를 열흘 앞둔 4월 30일 제9연대장은 오일

균의 계략에 말려들어 이윤락 중위와 함께 대정면(大靜面) 구억리(九億里)에서 인

민유격대 총사령관인 김달삼과 협상회합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

를 거둔 것은 없었으나 김익렬 연대장은 “무기를 버리고 하산하는 자는 생명과 

생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김달삼이 이를 전면 거부하지 않아 평화적 해결

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월 3일 소위 ‘위장귀순사건’으로 평

화적 해결의 기대는 무산되었다.90) 이를 계기로 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제9연대

장에서 해임되고, ‘좌익’이라는 오해까지 받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함께 

동행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는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되었다. 그러나 회합 

성사를 주도한 남로당원 오일균 소령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보직만이 변경

되었다.91)

3) 군의 단계별 진압작전

(1) 제11연대의 작전(1948. 5. 15∼7. 23)

1948년 5월 5일 오전 7시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은 안재홍 민정장관, 조

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진압작전을 위

한 최고 수뇌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柳海辰) 제주도지사,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 최천(崔天) 제주경찰감찰청

장, 딘 장군 전속통역관 등 모두 9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제9연

대장과 경무부장간에 싸움이 벌어져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는 중단

되었다.92) 이튿날 경비대총사령부는 진압작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목적으

로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였다. 박진경 

중령은 일본군 학병출신으로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한라산에 구축한 동굴진지의 구조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더

불어 경비대총사령부는 5월 1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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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부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돌담을 쌓고 낮

에만 농사일을 하게 했다.

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경비대총사령부는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제

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함으로써 제11연대를 3개 대대 규모로 대폭 증

강하고 박진경 중령으로 하여금 이 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93)

제11연대장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도 처음에는 김달삼과 만나 투항을 권고하고

자 했다. 그러나 김달삼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제11연대의 토벌작전이 본격화되

었다. 제11연대장은 모슬포에 집결되어 있던 연대병력을 대대 및 중대 단위로 

한림, 성산포에 분산 배치하여 경비와 소탕작전을 병행하기로 계획했다. 제11연

대는 경찰과 더불어 서쪽으로 애월, 한림, 한경을 공략하고, 동쪽으로 구좌, 성산

을 소탕했다. 또한 한라산 전면 소탕전을 펴 포위망을 좁힌 결과 수백명을 사살

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11연대는 이러한 강경책과 더불어 온건책도 병행하였다. 

좌익 조직이 약한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 선무공작으로 민심이 인민유격대와 

합류하는 것을 막았고, 군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 주위에는 돌로 방벽을 

쌓도록 했다. 그리고 민보단을 조직해 

인민유격대의 내습에 대비했다.94)

제11연대의 강력한 소탕작전에 직면

한 무장대는 적극적인 교전을 벌이는 

한편, 군내의 당세포로 하여금 연대장을 

암살하게 하였다. 1948년 6월 18일 연대

장의 대령 진급 축하연이 있던 날 밤에 

연회장에서 돌아와 영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박진경 대령이 남로당원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하사관에 의해 암

살되었다.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은 국

군이 토벌작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또한 군내 좌익계 색출을 위한 숙

군(肅軍)작업의 시초가 되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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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제11연대 편성

<1948. 5. 15>

11
 연대장 :중령 박진경

 부연대장 :소령 송요찬

본 부 1 2 3

S-1 :대위 최갑중

S-2 :소위 박용운

S-3 :대위 임부택

S-4 :대위 백선진

헌병대장 :중위 이풍

대대장 :소령 오일균 대대장 :소령 김도영 대장 :소령 고근홍

박진경 대령의 후임으로 제11연대장에 임명된 최경록 중령은 전임연대장의 살

해범 체포에 전력을 기울여 7월 초순 문상길 일당을 체포하였다. 살해범이 체포

된 뒤 제11연대는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작전개념하에서 

토벌작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제11연대는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폐허

화된 지역의 주민과 선무공작으로 하산한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경찰위주로 실시되던 토벌작전을 경비대가 주도하는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경비대는 인민유격대의 주력이 있는 내륙지역의 소탕작전을 담당하고 경찰

은 인구가 조밀한 해안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11연대가 계속

해서 적극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하게 되자, 인민유격대는 투쟁방향을 장기항전으

로 전환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면서 유격활동을 

일체 중지하기에 이르렀다.96)

이 무렵 인민유격대는 점점 수세에 몰려 곤경에 빠지게 됐다. 주민 부락과 연

계가 완전히 두절된 인민유격대는 자연굴, 방공호, 잣밭, 숲속, 풀막, 우물집, 흙

집 등에서 비바람을 피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부락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

으나 7월에 접어들어 식량보급마저 끊어져 아사(餓死) 지경에 빠지게 됐다. 특히 

비상계엄령 아래에서 부락민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경비망을 확대,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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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결과 산속에 있는 인민유격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유격대는 

종래의 지구별 지휘부로 국군의 토벌공세를 피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서 점차 산

악지대로 옮기게 되었다.97)

이렇듯 인민유격대의 활동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자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7월 24일 제11연대(연대본부 및 1개 대대)를 수원으로 복귀시키고 제9연

대를 재편성하여 제1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98)

(2) 제9연대의 재편성과 토벌작전(1948. 7. 23∼12. 29)

경비대사령부는 제11연대가 복귀함에 따라 제5연대의 1개 대대, 제6연대의 1

개 대대로 제9연대를 재편성하고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이던 송요찬(宋堯

讚) 중령을 임명하였다.99)

재편성된 제9연대는 8월 한달 동안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고 9월 초부터 

제11연대의 작전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당시 인민유격

대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사방의 능선을 따라 동으로는 어승생악－관음사－송당－

당오름－신촌 경계선, 그리고 어승생악－산천당－오라－월평－노형 경계선, 서쪽

으로는 성판악－웅악－산방산－창산－모록밭－남송악 경계선 등으로 활동무대를

<표 5－8>  재편 제9연대 편성

9
연대장 :중령 송요찬

부연대장 :소령 서종철

본 부
1 2 3

 (제주비행장)

S-1 : 준위 최세인

S-2 : 대위 탁성록

S-3 : 대위 한영주

S-4 : 대위 김정무

 (제주읍)

대대장 :대위 이세호

 (성산포)

대대장 :대위 김창봉

 (모슬포)

대대장 :대위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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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혔다. 이처럼 대열을 정비하고 전술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한라산의 자연조건

은 장기화하면 할수록 인민유격대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국군이 해안선을 봉쇄하

고 주민과의 연계만 두절시키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한라

산 봉우리는 수목이 거의 없어 압축할 경우 자연동굴이 많다 하더라도 숨을 곳

이 마땅치 않았다. 특히 주민들은 한정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나마 토착적

이며 혈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군경에 의한 당조직 파괴와 인적 추적 및 검거

가 유리하였다. 더욱이 군경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자 인민유격대는 좌익계 주민

들과의 연계가 두절되고 식량과 무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자조달이 매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인민유격대의 수를 줄이는 한편 일부를 

하산시켜 부락과 산속에 있는 인민유격대와의 연계를 맺게 하여 소위 ‘식량생산

확보투쟁’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100)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남부지역에 할당된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도 대표로는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달삼을 비롯해 고진희, 강규찬, 문등봉, 이정숙, 안세훈 등이 참가했다.101)

김달삼의 해주인민대표자대회 참가로 인민유격대는 이덕구가 이끌게 되었으

며, 1948년 10월 1일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해 또다시 기습 폭동을 일으켰다. 10

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함덕, 조천, 서귀포, 모슬포, 남원면 일대의 지서가 습격

을 받았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인민유격대의 활동이 재개되고 이로 인한 혼란상

태가 계속되자 경비대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여단

장 김상겸(金相鎌)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한 지 10일만에 제5여

단 소속 여수 주둔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지휘 책임을 물어 파면되

고,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후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작전개념은 대대별로 작전책임지역을 할당하여 지역경비

와 토벌작전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부대배치는 제1대대가 중앙지역인 제주

읍에, 제2대대가 동쪽지역인 성산포에, 제3대대가 서쪽지역인 모슬포에 각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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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중대별로 전술책임지역을 할당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

격대의 출현 규모에 따라 중대 단독 또는 대대 단위로 작전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인민유격대는 제14연대 반란사건에 크게 고무되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로 인해 작전의 주도권을 잃은 경비대는 오히려 수

세로 몰리게 되어 방어태세를 강화하면서 제14연대 반란군의 제주도 침투에 대

비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해안 봉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102)

이 작전기간 중 제9연대는 일부병력을 제14연대 반란군으로 가장해 조천지구에

상륙시켜 이에 동조하는 무장대를 소탕하려는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작전 

계획은 제주읍에서 동쪽으로 10㎞ 떨어진 조천지구의 인민유격대를 토벌하기 위

해 수립되었는데, 이근양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의 일부병력이 해상에서 제14

연대 반란군으로 가장해 상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작전계획이 경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대내에 침투한 좌익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 8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03) 

연대내의 좌익세포 검거가 있은 후 제9연대는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하산을 

권고하는 포고문을 살포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104) 

<표 5－9>  제주도경비사령부 편성

<1948. 10. 11 현재>

제  주  도

경비사령부
사령관 :대령 김삼겸(제5여단장)

9 중령 :송요찬 해군함정 제주경찰

본 부 1 2 3

부연대장 :대위 서종철     (제주읍)

대대장 :소령 이세호

    (성산포)

대대장 :  대위 김창봉

    (모슬포)

대대장 :  대위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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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작전 현황

일    시 작    전    상    황

1948. 10. 30.
제주읍을 기습하기 위해 제주 서쪽 10㎞ 지점에 위치한 고성에 집결

중인 인민유격대를 군․경 합동작전으로 소탕하여 200여명 생포

1948. 11.  2.

한림에 주둔하던 제2대대 제6중대가 유격대로부터 습격을 받아 중대

장 이하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연대에서는 제5중대를 

긴급 출동시켜 유격대의 집결지를 포위 공격해 100여명 사살

1948. 11.  3.
경찰토벌대가 남제주군 중문면 어두운 마루에서 유격대의 매복 공격을 

받아 경찰관 8명이 죽고, 민가 30여 채가 전소됨. 무장대 사살은 3명

1948. 11.  6∼7. 서귀포를 점령하려는 유격대의 공격 저지

1948. 11.  7. 남로당내에 침투한 첩보원의 제보로 지하조직 적발

1948. 12. 28.

무장대 100여명이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마을을 습격하여 월동 식량

과 의류를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운 뒤 도주함. 급보를 받고 출

동한 경찰토벌대가 도주하는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

이 시기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작전을 정리하면 <표 5－10>과 같다.

제9연대와 경찰의 효율적인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인민유격대의 활동은 끈질

기게 지속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최후의 소탕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1948년 12

월 29일 대전에 주둔하던 제2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제9연대와 임무교대 시

켰다.105)

(3) 제2연대의 토벌작전(1948. 12. 29∼1949. 2. 28)

제9연대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은 제2연대는 연대본부를 제주비행장에 위치시키

고 제1대대를 남쪽 서귀포에, 제3대대를 북쪽 오동리에,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제주읍에 각각 배치하여 필요시 신속히 증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

렵 계속적인 소탕작전으로 인민유격대는 상당수가 귀순하거나 사살되어 표면적

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106) 정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제주도에 발

령했던 계엄령을 1948년 12월 31일부로 해제하였다.107) 그러나 표면상 활동을 중

단했을 뿐 당시 제주도 내의 인민유격대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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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제2연대 편성

<1948. 12. 29>

2 연대장 :대령 함병선

본  부 1 2 3

    (제주읍)

부연대장 :소령 장호진

    (서귀포)

대대장 :대위 허욱

    (제주읍)

대대장 :소령 이석봉

    (오동리)

대대장 :소령 정준철

이덕구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는 부대 교체기의 경계 소홀을 틈타 제2연

대가 제주도에 도착한지 3일 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1949년 1월 1일, 제주

읍 남쪽 한라산 기슭의 오동리 화엄사에 주둔하고 있던 제3대대가 인민유격대 

주력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아 제3대대원 7명이 전사하였다. 제2연대장은 제3대

대를 기습한 인민유격대의 규모를 1개 대대로 판단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1

월 4일부터 해군함정과 항공대의 경비행기를 지원받아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 각 대대는 한라산을 포위하고 지역수색을 전개하였으나 지형 미숙

으로 인해 인민유격대의 은거지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108) 

오히려 1월 8일에는 인민유격대가 심야에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

고 심양지서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토벌부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도민들이 토벌부대에 

선뜻 협력할 마음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109)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주민들이 한라산일대의 동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토벌작전보다는 선무공작을 통해 민심

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제주도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군․경의 계속된 토벌작전으로 인해 해안에서 한라산쪽으로 4∼8㎞ 이내의 마을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락이 폐허가 된 상태였다. 때문에 주거지를 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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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폭포 앞에서 제2연대 제2대대원들의 기념촬영

민들은 인민유격대를 따라 산중으로 들어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토벌부대의 선무공작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에서 내려와 정

착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산속에 남아 있었다. 제2연대는 이들 주민들

을 인민유격대와 분리시키기 위해 갱생원(피난민 집단수용소)을 설치하고 적극적

인 주민 선무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에서 내려온 주민이 1,500명에 달하였다. 연

대는 이들을 갱생원에 수용하여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한편 포로가 된 인민유격

대도 처형하지 않고 사상계몽을 통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갱생시켰으며, 양민으

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 조치하였다.110)

이 밖에도 제2연대는 주민홍보를 위해 제주읍, 모슬포, 성산포, 한림 등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연대는 인민유

격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새로 도입된 대전차포, 박격포, 중기관총, 로켓포, 소총 

등의 신예무기 전시와 화력시범을 통해 인민유격대의 귀순을 종용하였다. 귀순

한 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를 배급하고 1주일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제2연대장

의 민심수습대책이 주효하여 군부대를 믿고 의지하게 되자 산중에 남아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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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유격대의 선도에 힘을 쓰고 있는 군관

난민도 인민유격대가 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을 지어 하산하였

다. 난민들이 늘어나 갱생원만으로는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제2연대는 

중산간 부락을 재건해 함명리(咸明里)와 같은 ‘재건부락’을 만들기도 했다.111)

한편, 제2연대는 잔여 인민유격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로 1949년 1월 31

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을 사살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해군, 항공대의 지원을 받아 2월말까지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112)

(4)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2∼5. 15)

제9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지형파악도 하기 전에 기습을 받았던 제2연대는 

1949년 1∼2월 선무공작으로 산에 올라간 주민들 상당수가 하산함으로써 귀순할 

사람은 대부분 귀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3월 초

부터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육군본부는 봄이 되어 한라산의 초

목이 무성해 지기 시작하면 토벌작전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해동과 동시에 

인민유격대를 소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에 유재흥 대령이 

지휘하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전투사령부에는 제2연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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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편성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유재흥 대령
참모장 :함병선 대령(제2연대장)
※참모는 제2연대 참모가 겸무

2 독립 1 해군함정 제주경찰

연대장 대령 함병선       (유격)
대대장 :소령 김용주

본 부 1 2 3

대대장 :대위 허욱 대대장 :소령 이석봉 대대장 :정준철

해 대유격전 전담부대인 독립제1대대(대대장 김용주 소령)가 배속되었다.113)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먼저 선무공작을 전개하여 인민유격대와 주민을 분리

시킨 후에 토벌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개념에 의거해 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제

1단계 작전인 선무심리전은 제2연대가 펼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었는데, 도

내의 지도급 청년들로 선무공작대를 편성해 산으로 올려 보내 하산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하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수용소를 추가

로 설치하고 제주도청의 협조 하에 구호미와 의류품들을 분배하였으며, 생활자

금도 2배로 늘려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귀순전단을 살포

하는 등 적극적인 선무공작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1단계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 후에 제2단계 소

탕작전이 전개되었다. 제2연대를 주축으로 한 토벌부대는 각 대대별로 작전지역

을 할당하여 책임지역 내에 인민유격대가 출현하면 각 대대가 그 규모에 따라 

중대, 대대별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L-4, L-5 비행기가 사제 폭탄과 수

류탄을 투하하고 해군 함정이 대전차포로 한라산에 위협을 가했다.114) 그리고 

해안지역의 부락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마을마다 15∼16세의 주민들로 민보단을 

편성하여 낮에는 농민을 보호하고 밤에는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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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하였다.

유재흥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은 효율적인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하에 민보단 1개 소대(25명)와 경찰 1개 분

대, 군 1개 분대로 구성된 민․관․군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민보단 소대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면사무소와 군청 직원, 청년단 간부들을 대상으

로 1개월간에 걸쳐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필요시 소집하여 소탕작전에 

참여시켰다. 이들 혼성부대는 인민유격대에게 매우 위협적인 부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2연대 제1대대의 정수정 상사가 지휘하는 혼성부대는 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조직책 김민성을 비롯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간부들을 사살하고 

각종 무기들을 노획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115)

1949년 3월에 창설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본격적인 토벌작전 개시 후 약 

2월 반만에 전투사령부를 해체해도 될 만큼 큰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제주도

의 무장대 조직은 거의 와해되어 제기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49년 5

월 18일부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116) 제2연대는 8월 13일 제주도경

비임무를 독립제1대대(대대장 소령 김용주)에 인계한 후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제주도전투사령부의 해체는 사실상 제주4․3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후에도 독립제1대대(1949. 8. 13∼12. 28)와 해병대사령부(1949. 12. 28∼

1950. 6. 25)의 소탕작전이 있었지만, 작전의 성격은 인민유격대의 소탕보다는 민

심을 수습하여 도민들의 재기를 돕는 대민활동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작전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있기 전까지 지속되었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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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1. 여순 10⋅19사건

1) 사건의 발생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여수에서 창설되었다. 창설 요원으로는 당시 광주

에 주둔하던 제4연대의 1개 대대가 차출되었으며, 초대 연대장은 제4연대 제1대

대장이던 이영순(李永純) 소령이었다. 연대 주둔지는 일제 말 일본해군항공기지

가 있었던 여수 신월리였다. 제14연대 창설요원으로 차출된 1개 대대 병력 가운

데는 제4연대의 이른바 문제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비사관학교 3기

생인 김지회(金智會), 홍순석(洪淳錫) 중위와 제4연대 1기생인 지창수, 정낙현 상

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118)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는 곧 신병모집에 착수했다. 다른 연대에서도 그렇듯 

제14연대의 신병모집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온사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자는 무조건 입대시켰다. 게다가 제14연대로 차출된 김지회 중위

가 제1대대 제1중대장을, 홍순석 중위가 순천파견대장을 각각 맡았으며, 지창수 

상사가 인사처 선임하사, 정낙현 상사가 정보처 선임하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당시 남로당에서는 국방경비대내에 자파(自派) 세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활발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3∼4월의 미군정보고서에는 “경상북도와 전라

남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국방경비대 침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비

대가 남한에서 권력 탈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9) 군내 침투를 위해 남로당은 각 시․군당에 사병 추천을 지시하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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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병들은 연대 공작을 담당하는 도당 파견 조직원을 통해 각 대대, 중대, 소

대에 배치했다.120)

제14연대의 경우에는 전남도당(全南道黨) 군사부에서 지도원이 파견되어 있었

고 연대 내에 당의 오르그(조직지도원)가 침투하여 조직의 확대․강화에 주력하

였다. 당 오르그는 연대내의 군조직책인 연대인사계 지창수와 유기적이고 밀접

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당(道黨)에서 추천한 청년들의 입대와 배치, 우익

계 청년들의 입대 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부 과장이었던 박춘석(朴春錫)의 증언에 의하면, 제14연대

의 좌익계 사병 침투 방법은 <표 5－13>과 같다.121)

다른 연대와 마찬가지로 제14연대의 경우도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장

교와 사병간의 마찰, 일부 장교들의 부정에 대한 불만 등이 존재하였다. 이에 반

해 낮은 대우, 수직적 상승기회의 결여 등으로 불만을 가진 사병들은 자신들과 

지연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병들의 군 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인사계 하사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22)

이런 가운데 1948년 6월 18일에 발생한 제주도 주둔 제11연대장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경비대내에서는 좌익 성향의 장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

<표 5－13>  제14연대 남로당 조직 건설 과정

도당 군사부 제14연대 오르그

지시하달 전달

시․군당 군사부 연대본부 인사계

배치명단보고

대    대

리        당 중    대

모집
소    대

입   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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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제14연대의 경우도 연대장이던 오동기 소령이 1948년 10월 1일 ‘혁명의

용군(革命義勇軍) 사건’으로 구속되자 연대 전체가 심한 혼란상태에 빠졌다. 특히 

제14연대내 남로당 관련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

월 15일 제14연대에는 육군총사령부로부터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를 조속히 

편성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대 참모부에서는 극비리에 1개 대대

를 편성하였는데, 남로당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남로당 제14연대 

조직책이었던 연대 본부의 인사 담당 선임하사관 지창수는 이러한 사실을 남로

당 관련 하사관들에게 전하고 15∼16일 밤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책회의에

서 남로당 관련 하사관들은 ‘일단 제주도로 가서 총부리를 돌리자’는 방안과 ‘출

동을 거부하고 영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방안, ‘제주도로 가는 도중 선상(船

上)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선상 반란 쪽으로 잠정 결론

을 내렸다.123)  

10월 19일 연대는 07 : 00에 여수우체국 일반전보로 하달된 “19일 20 : 00를 기

해 LST를 출항하라”는 육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LST 선적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연대장 박승훈 중령과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은 출항전문 

지시가 여수우체국을 통해 일반전보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기밀이 누설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서 출항 예정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124) 

이 무렵 연대내 반란 주모자들도 반란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선

상 반란에서 영내 반란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125) 

영내 반란으로 계획을 수정한 반란 주모자 지창수 상사는 이날 저녁에 열릴 

예정이던 출동부대 환송식을 이용해 봉기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환송식을 

이용한 봉기 계획은 장병들의 이목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날의 환

송식은 19 : 00경에 끝났고, 연대장 이하 지휘부는 먼저 항구쪽으로 가서 화물의 

탑재를 감독하였다.126) 그리고 출동부대인 제1대대는 수송 요원을 제외하고 전 

병력이 대대 막사 옆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환송회식에 참가했

던 장교들은 회식이 끝난 후 출동 부대 장교와 야간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내․외 숙소로 돌아갔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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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월리 제14연대 주둔지

연대 내에 총소리와 비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영내 출발시간인 21 : 00

보다 1시간 전인 20 : 00경이었다. 출동 대대의 사병들은 출동 예정 시간이 앞당

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연병장에 집합하여 소총 지급을 기다렸다. 사병들

은 곧 김일영 대대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단상에 나타난 것은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였다. 연대내의 무기고와 탄약고는 이미 남로당 관련 병사 

40여명에게 탈취된 상태였다.128)

단상에 오른 지창수 상사는 “경찰이 우리를 습격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됐

다. 최대한 실탄을 나눠 갖고 응전태세를 갖추자. 동족을 살상키 위한 제주도 파

병에는 절대 반대한다. 경찰을 타도하고 남북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궐기하

자. 실은 지금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 우

리는 지금부터 인민해방군이 된다. 조국 통일을 위해 미국의 괴뢰들을 쳐부수자. 

제국주의 앞잡이인 장교들도 모두 죽이자”라고 외쳤다.129) 이를 반대한 3명의 하

사관은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이후 총성과 나팔소리에 놀란 제2대대와 제3대대 

사병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나오다 경찰이 공격해 왔다는 지창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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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항의 LST에서 점검과 부대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연대장과 부연대장

은 23 : 00경 연대수송장교의 보고를 받고서야 반란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연대장 박승훈 중령은 반란보고를 받고 사태 파악을 위해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과 정보주임 김래수 중위를 귀대 조치시키고, 자신은 제14연대 제1

대대의 제주도 출항을 환송하기 위해 여수에 머물고 있던 제5여단 참모장 오덕

준(吳德俊) 중령을 찾아가 사건 발생을 보고하였다. 연대장과 제5여단 참모장은 

즉시 연대로 향했으나 반란군들의 기세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서 

연대를 빠져나와 여수항에서 해군경비정을 타고 목포로 갔다. 목포에 도착한 참

모장 오덕준 중령은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연대장은 제5여단사

령부가 있던 광주로 갔다.

이에 앞서 사태 파악을 위해 먼저 연대로 갔던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과 정보

주임 김래수 중위는 연대에 도착한 직후 반란군들의 공격을 받아 김래수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희권 소령만이 사태 수습을 시도하다 불가능하자 여수 시

내로 빠져나왔다. 이휘권 소령은 즉시 헌병파견대에 들러 제14연대 순천파견대(2

개 중대 규모) 선임중대장인 홍순석 중위에게 전화로 즉각 출동할 것을 명령하

였다. 그러나 순천지구 반란의 주모자였던 홍순석 중위는 항명하였다.130)

연대병력을 반란군으로 조성하는데 성공한 지창수는 자신이 ‘해방군’의 연대

장임을 선언하고 반란군의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여기서 남로당의 고급당원이

며 장교인 김지회가 반란군을 지휘하지 않고 하사관인 연대조직책 지창수가 지

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당시 지창수와 당 오르그는 김지회를 사

살하려고까지 했다. 이는 사병과 장교조직이 이원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나

타난 것이었다. 즉, 남로당 중앙에서 관리하는 ‘장교그룹’과 도당에서 관리하는 

‘사병그룹’이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누가 당원인지 서로 알지 못했기 때문

이었다.131) 

이렇듯 제14여대의 반란사건은 김지회를 비롯한 장교그룹이 아니라 지창수를 

비롯한 하사관 그룹의 주도하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 하사관들은 연대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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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병장에 집결하자 무장한 세포들을 연병장 주변에 배치하고 선동 연설과 반대

하는 하사관들을 현장에서 총살하는 위협을 섞어 삽시간에 좌익 반란군으로 탈

바꿈시켰다. 지창수는 특히 병사들의 반(反)경찰 감정을 교묘히 자극했다.132) 제

14연대 병사들은 연대내의 반경 분위기, 총성과 비명, 선동 연설, 곳곳에 박혀 

있던 좌익 세포들의 맞장단 등이 한데 뒤섞여 빚어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

내 반란 동조자로 변했던 것이다.133)

2) 반란군의 여수⋅순천 점령

지창수 상사의 지휘하에 약 3,000명의 반란군이 여수 시내로 향한 것은 20일 

01 : 00경이었다. 반란군은 미리 연락을 받고 영내에 들어와 있던 민애청(民愛靑) 

소속의 서종현(徐鍾鉉)을 비롯한 23명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다.134) 여수 시내

로 들어선 반란군은 봉산(鳳山)지서 출장소를 공격한 것으로 경찰과의 접전을 시

작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약 200명으로 저지선을 쳤으나 02 : 00경 경찰의 저지

선이 무너지면서 시내 곳곳에서는 반란군의 ‘경찰 섬멸전’이 아침까지 계속 됐

다.135) 05 : 30경 반란군들은 시내 주요 기관들을 점령하고 처음으로 인공기를 내

거는 한편 좌익 청년단체와 좌익계 학생들을 동원해 경찰, 국군 장교, 우익 인사 

등에 대한 검거와 테러 활동을 본격화하였다.136) 20일 오전에 여수를 완전히 장

악한 반란군은 09 : 30경 1개 대대 병력만을 여수에 잔류시킨 채 2개 대대 규모

의 주력이 열차를 이용해 순천으로 북상했다.137)  

여수에서는 오전 10시 읍사무소에 인민위원회와 보안서가 설치되었고 오후 3

시에 중앙동 광장에서 ‘인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인민대회는 “한 집에 꼭 

한 사람씩은 나와야지 안나오면 큰일 난다”는 붉은 완장을 찬 좌익계 청년들의 

강요에 못 이겨 따라온 1,000여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지창수 상사의 사회

로 진행되었다. 남로당 여수지구당 위원장 이용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안서

장으로 내정된 유목윤의 격려사, 지창수의 인사말, 민주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등 

단체 대표들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인민대회에서는 이용기, 유목윤, 박

채영, 문성휘, 김귀영, 송욱 등 6인이 의장단에 선출되었고, 혁명과업 6개항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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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전경

의문이 채택되었다.138) 이 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지하에 숨어 있던 민애청, 민

청, 학생동맹, 여성동맹, 합동노조, 교원노조, 철도노조 등 좌익단체 청년들 600

여명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해 무기를 들고 경찰과 우익인사들의 체

포와 재산몰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내에는 긴장과 공포분위기가 확산되었다.139) 

한편, 순천에서는 20일 새벽에 여수 철도경찰서의 여자교환수로부터 순천경찰

서에 제14연대의 반란 사실이 전해짐으로써 경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었다. 그

러나 당시 순천경찰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으며, 순천의 각

급 기관장과 유지들도 단순한 군경충돌사건 정도로 인식하였다. 이는 20일 09 : 00

경 순천의 각급 기관장과 유지들이 순천 시내의 승주(昇州)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술과 안주를 군인들에게 제공해 군․경․민의 화해를 도모하자”라

고 결론을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다.140)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0 : 30경 반란군이 순천역에 도착하면서 여지없이 무너

졌다. 09 : 30경 열차 6개의 차량에 분승하여 여수역을 출발한 반란군은 10 : 30경 

순천에 도착하였는데, 순천에는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가 북상중인 

반란군의 주력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천에 도착한 반란군은 홍순석 부대와 

합류해 3개 방면에서 순천을 압박해 들어왔다. 반란군의 공격으로 삼가리방면의 

경찰소대가 일격에 격파되고 10여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순천경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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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은 순천교 제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광주에서 출동한 제4연대 선발 파견 

중대가 순천교－역전에 이르는 도로와 남초등학교－시청에 이르는 도로에 배치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경간에는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과 군의 연락 책임을 맡았던 남초등학교장 김경호의 증언에 의하면, “군인

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태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협의해 경찰과 청

년단도 개별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각각 분산됨으로

써 반란군과의 교전은 종료되었고, 15 : 00경에 순천은 완전히 반란군 수중에 들

어가게 되었다.141)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4연대 선발 파견중대의 좌

익계 하사관들이 중대장과 반대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42)

반란군 주력은 순천이 점령되자 3개 방면으로 병력을 분산하여 학구(鶴口), 광

양(光陽), 벌교(筏橋)로 진공하면서 경찰서와 지서를 파괴하고 경찰관들을 살해했

다. 반란군들은 21일 새벽 순천경찰서 관내 별양(別良)지서, 벌교서 관내 조성지

서를 점령하고 창성지서에서는 약 30명의 경찰관을 나체로 총살하기도 했다.143)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광양, 남원, 구례, 보성의 경찰서들이 반란군의 수중에 들

어갔다.144) 정부에서 여수․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작전을 본격화한 

22일, 반란군 세력은 서쪽으로 보성, 동쪽으로 광양, 북쪽으로 구례․곡성까지 

뻗쳐 있었다. 

3) 국군의 여⋅순지구 탈환작전

제14연대의 반란 소식이 육군총사령부에 전달된 것은 20일 01 : 00가 넘어서였

다. 철도경찰대의 경비 전화망을 통해 올라온 반란의 급보를 접한 이범석 국방

장관은 09 : 00에 국방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범석 장관을 

비롯해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부장, 백선엽(白善燁) 정보국장, 로버츠

(William Roberts) 군사고문단장, 참모총장 고문관 하우스만 대위, 정보국 고문관 

리드(John Reed) 대위 등이었다. 사태 파악도 안된 상황이라 별다른 결론 없이 이

범석 장관은 채병덕 총장에게 “조사단을 인솔해 현지로 내려가 사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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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부

장, 백선엽 정보국장, 하우스만 대위, 리드 대위, 통역장교 고정훈(高貞勳) 중위로 

구성된 조사반이 미군 특별기편으로 즉시 광주로 갔다. 채병덕 참모총장과 정일

권 참모부장은 현황 파악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진압군을 편성하는 한편 38

선 경계 강화 조치를 취했다.14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의 제14연대 반란은 중앙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어서 38선 경비 병력

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용 병력을 진압작전에 투입하였다. 21일 육군총사령부

는 광주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송호성 준장을 진압군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한편 제2여단(여단장 원용덕 대령) 예하의 제12연대(군산)와 제2연대(대전), 제5

여단(여단장 김백일 대령) 예하의 제3연대(전주)와 제4연대(광주)를 진압부대로 

순천방면에 급파했다.146)

진압군에 편성된 부대들이 순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광주 주둔 제4연

대에서는 20일 01 : 30경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반란 소식을 듣고 부연대장 박기병

(朴基丙) 소령의 신속한 대응 조치가 있었다. 당시 광주의 제5여단장 김상겸 대

령은 제주도 경비사령관으로 나가 있었고, 참모장 오덕준 중령은 여수 제14연대

의 출동을 보기 위해 여수출장 중이었으며,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도 서울에 출

장 중이었다. 이에 따라 부연대장이 미 고문관과 협의해 1개 중대를 순천에 투

반란군 토벌을 위해 출동

하는 진압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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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다. 그러나 선발 중대는 학구를 경유해 순천으로 진격하라는 부연대장의 명

령과는 달리 보성과 벌교를 경유해 10 : 00에야 순천에 도착하였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선발 중대는 이미 하사관들의 반란에 의해 장교들이 피살되고 반란군과 

합류한 상태였다.147)

각 진압부대가 순천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은 반란군이 순천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였다. 진압작전은 순천에서 광주로 향하는 북상로(北上路)와 백운산․지리산

으로 향하는 도주로(逃走路)를 차단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협공으로 여수반도 일

대를 압박해 들어간다는 개념이었다. 진압부대 주력은 학구로 모여들었다. 학구

는 화순 경유 광주, 남원, 하동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반군의 북상이 예상

되는 지점이었다. 제4연대 1개 대대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제3연대의 1개 대

대와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뒤를 이었다.148)

순천 탈환작전은 학구 공방전으로 막이 올랐다. 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宋錫

夏) 소령이 지휘하는 제3연대와 제12연대의 여단하사관교육대원, 조재미(趙在美) 

대위가 지휘하는 제3연대 제2대대,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이 지휘하는 제4연대 

1개 대대가 반란군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반란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서 조기 진압이 어려웠다. 이때 20일 군산에서 광주로 이동해 순천으로 향하던 

제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白仁燁) 소령이 지휘하는 제12연대 예하 제2대대(대대

장 김희준 대위)와 제3대대(대대장 이우성 대위)가 학구부근에서 진압군과 반란

군의 공방전을 목격하고 하차해 합동공격을 벌려 반란군을 소탕하였다. 이 공격

으로 반란군 일부가 투항하고 주력은 광양 방면으로 퇴각했다. 순천의 관문인 

학구를 완전히 장악한 진압부대는 제4연대를 학구에 주둔시키고, 제3연대와 제

12연대가 순천으로 향해 16 : 00경 순천 외곽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149) 

순천 진공 계획은 순천과 광양으로 분리되는 삼가리(강청리)에서 동천강을 경

계로 제12연대 제2대대가 봉화산 하단부를, 제3대대가 가곡동고지와 남봉산고지

로 진출하고 제3연대의 제2대대가 조공으로 외곽고지를 차단하면서 축차적으로 

전진을 한다는 것이었다.150) 제3연대와 제12연대는 21일 날이 밝으면서 일제히 

시가지 소탕전에 들어갔다. 또한 대전 주둔의 제2연대 제1대대(대대장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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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2>  국군의 호남지구 반란진압작전(1948. 10. 19∼194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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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가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의 지휘하에 20일 남원초등학교에 제2여단사령부

를 설치하고 21일 소탕전에 참가했다. 약 2개 대대 병력으로 추산되던 반란군의 

주력은 이미 시내를 빠져나간 상태였고 경찰 무기나 죽창으로 조잡하게 무장한 

좌익 학생이나 각종 좌익단체 단원들의 저항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순천은 완전히 진압군 수중에 들어왔다.151) 

순천을 장악한 진압군은 제12연대의 2개 대대를 비롯해 제4연대의 1개 대대, 

제3연대의 1개 대대, 제2연대의 1개 대대 등 총 5개 대대 규모였으며, 수색대의 

장갑부대와 전투사령부가 포함되었다. 이들 진압군은 곳곳에서 게릴라식의 기습

을 벌이는 좌익 무장 단원들의 기도를 차단하며 치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152)

진압군은 우선 주민들을 남초등학교에 소집해 놓고 반란군 잔당과 좌익 부역

자들을 색출했다. 3일간의 인공 기간 동안 순천에서 행해진 좌익계의 만행은 여

수에서보다도 더 심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진압군이나 피해를 입은 우익계의 감

정은 크게 격앙되어 있었다. 곳곳에서 즉결 처형이 잇따르고 한동안 살벌한 분

위기가 순천을 지배했다.153) 긴장의 분위기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

다. 22일 밤 순천군청에 위치하던 전투사령부에서 헌병보초가 너무나 긴장하여 

고양이가 담 넘어 가는 것을 보고 무장대로 착각해 사격을 가하고 이것이 도화

선이 되어 경찰서와 군청 등에 배치된 우군간에 23일 04 : 00까지 사격전이 벌어

지기도 했다.154)

한편, 진압군의 본격적인 순천 공격이 있기 전에 순천을 빠져나간 반란군 주

력은 광양을 거쳐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유격전 태세를 갖추었다. 이 같

은 반란군의 전략은 남로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유격전 근거지를 물

색하기 위해 산악 지형을 정찰하고 있던 이현상(李鉉相)은 반란의 갑작스런 소식

을 듣고 순천에 들어가 홍순석을 총사령관, 김지회를 부사령관으로 하는 반란군 

지휘 체계를 새로 갖추고 최대한 신속히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여 장기적인 무장

투쟁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던 것이다.155) 

전투사령부는 순천을 완전히 회복시킨 후 여수탈환작전과 각 지역으로 분산된 

반란군의 소탕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획득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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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성 있는 작전을 계획하지 못한 채 단지 광양방면과 여수방면으로 진공한다

는 것만을 결정했다. 우선 전투사령부는 22일 제4연대의 일부병력을 광양에 투

입해 적정을 수집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날(22일) 정부에

서는 여수와 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告)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156)

최초의 광양 공격은 뜻밖에도 순천에 주둔하던 부대가 아니라 진주를 경유해 

강동방면에서 반란군의 퇴로를 차단하던 마산 주둔의 제15연대 소속의 1개 소대

였다. 당시 제15연대는 연대장 최남근(崔楠根) 중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가 강동

방면에서 반란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중 제1소대와 제4

소대가 광양 공격에 차출되었다. 그러나 제4소대는 소대장을 비롯해 대원의 대부

분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각자 부대를 이탈해 흩어져 버렸다.157) 이에 문중섭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만이 23일 아침에 독자적으로 광양 공격을 개시했다.158)

순천 방향에서는 23일 김희준 대위가 지휘하는 제12연대 제2대대가 차량을 이

용해 광양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제12연대 제2대대는 광양에 먼저 

진입한 문중섭 소위의 부대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교전은 문중섭 소위의 부

대를 반란군으로 착각한 제12연대 제2대대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함으로써 벌

어졌지만 곧이어 태극기와 철모의 백선(白線) 표식이 확인됨으로써 쌍방간의 피

해 없이 종료되었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여수탈환작전을 위해 곧바로 순천에 

복귀했다. 그러나 24일 반란군들이 광양에 진입한 부대가 소수임을 알고 이를 

역습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전투사령부에서는 제4연

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을 지휘관으로 2개 중대를 광양에 투입하였다. 이후 광

양은 완전히 진압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박기병 부대는 여수공격을 위해 26일 

순천에 복귀하였다.159)

광양 공격과 더불어 전투사령부에서는 24일 제1차 여수탈환 작전을 개시하였

다. 제3연대의 1개 대대와 서울서 파견된 강필원(姜珌遠) 대위 지휘하의 장갑차 

20대를 동원해 송호성 전투사령관이 진두지휘하여 여수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진압군은 여수 입구 장군봉(將軍峰) 부근에서 반란군들의 기습을 받고 급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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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여기서 반란군의 사격으로 제1호 장갑차에 타고 있던 송호성 사령관이 차

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고 고막이 상해 순천으로 후송 당했다. 이날의 공격은 

“반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수를 탈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창피냐”는 정부측

의 채근과 송사령관의 개인적 공명심이 결합해 빚어진 무모한 작전이었다.160) 

제1차 여수 탈환 공격이 실패하자 전투사령부에서는 백운산방면의 반란군 주

력을 추격하던 제12연대를 25일 순천으로 전진시켜 26일 아침 차량으로 여수방

면에 투입하였다. 제2차 공격에는 해군의 충무공호를 비롯해 7척의 경비정이 동

원되었으며, 부산 주둔 제5연대의 1개 대대병력의 여수 상륙작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순천방면의 진압군 부대는 미평 방면에 집결해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주공이 되어 시가지 동측을 담당하고, 제3연대 1개 대대가 옹호부대로서 종고산

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2연대의 일부병력이 제2여단군수참모인 함병선 

소령의 지휘하에 예비대로서 해안방면을 경계하면서 시가지로 진격하도록 계획

되었다.

한편, 진압군의 제1차 공격 이후 반란군의 주력은 24일 야음을 이용해 여수에

서 탈출하기 시작하였고 25일에는 시민들도 앞으로 닥쳐올 반란군과 진압군간의 

결전을 피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압군은 26일 15 : 00

에 구봉산, 장군봉, 종고산 등 외곽고지를 점령하고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 공격

을 개시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기갑연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시내로 돌입하

였고 포위부대는 포위망을 축소시키면서 민가와 시민들을 수색하는 작업에 착수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에는 이미 반란군의 주력이 시내에서 빠져 나

갔으며, 해상 탈출을 기도하던 선박들도 해군경비정의 봉쇄로 성공을 거두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내에는 좌익계 학생들과 단체원들만이 날뛰고 있

었을 뿐 조직적인 저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압군의 여수 시가지 소탕전은 27일 새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세진 

중위가 지휘하는 장갑차 12대가 시가지에 돌입하였으며 제12연대와 제3연대, 제

2연대의 각 대대가 소탕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산에서 해군 LST로 27일 여수 

신항 앞바다에 도착한 제5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는 반란군의 사격으



제2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465

로 부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5연대 제1대대는 부두로부터 500m 

떨어진 해상에서 81㎜ 박격포 2문으로 부두를 향해 공격하였다. 하지만 선상에

서 조준기도 없는 박격포로 수십 발의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아군 포격에 의해 

제12연대 소속 제5중대장과 안성수 하사가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5연대 제1대대는 부두의 반란군들이 완전히 소탕된 이후에 무혈 상륙하여 제

12연대의 후속 소탕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3연대 1개 대대가 종고산 방면에서 

시가지 소탕전을 전개하였으며, 제4연대가 광양방면에서 급거 여수탈환작전에 

참가하였다. 제4연대의 경우 박기병 소령이 여수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

나 광주지역의 사태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광주로 복귀하고 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 소령이 여수지구 후방사령관이 되었다.161)

반란 9일째인 27일 오후 여수는 완전히 진압군에 장악되었으나 그 상처는 의

외로 컸다. 작전지휘체계와 통신망의 미비, 지휘능력과 전투기술의 미숙, 인접부

대와의 협조 부재 등으로 포위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압부대는 

각개 종대별(縱隊別)로 여수로 진입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수에 잔류하던 반

란군은 진압군이 들어오기 전인 24일 밤에 이미 대부분의 병력이 시내를 빠져나

가 김지회․홍순석 부대와 합류한 상태였다. 이러한 진압부대의 작전상 오류는

여수를 탈환하고 있는 진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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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회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던 정부가 정치적인 돌

파구로서 군사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조속한 시가지 점령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

문이다.162) 이러한 조급한 작전은 시가지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상당수의 민

간인 희생자들을 낳기도 했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좌익 혐의가 드러나지 않

았던 일부 시민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163)

참모총장의 미 고문관이었던 하우스만이 회고하듯이 국군의 여순 탈환작전은 

지나친 ‘속도전’이었다. 정부 수립 2개월에 겨우 군대 형태만 갖춘 한국군으로서

는 여수․순천의 신속한 탈환이란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여순 

탈환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반란군들이 산속으로 스며들 퇴로를 열어

줘 이후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가 되는 지리산 게릴라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

었다.164) 

4) 국군의 호남⋅지리산지구 토벌작전

1948년 10월 27일 진압군이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사건 9일만에 반란은 일단 

진압되었지만 상당수의 반란군 잔여병력이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게릴라 활동

을 위한 근거지를 형성하였다. 이에 육군총사령부는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

란군 토벌사령부 예하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

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전투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였

다. 북지구전투사령부(北地區戰鬪司令部)는 남원에 사령부를 두고 제2여단장인 

원용덕 대령의 지휘하에 제2연대와 제3연대, 그리고 제6연대의 1개 대대 및 제

15연대의 1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지구전투사령부(南地區戰鬪司令

部)는 순천에 사령부를 두고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의 지휘하에 제4연대와 제12

연대의 2개 대대 및 제15연대의 1개 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당시 남․북지구

전투사령부의 전투지경선은 섬진강－구례－압록－삼지－담양－고창을 연하는 선

에 결정되었다.165)

지리산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개념은 소위 4F전술, 즉 ‘찾아서－고정시킨 후－

싸워서－끝낸다(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는 것이었으며, 작전은 제12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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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호남방면전투사령부 편성

××
호남방면전투사령부

× ×
북지구전투사령부 남지구전투사령부

ꠁꠁꠁ ꠁꠁꠁ ꠁꠁ ꠁꠁ ꠁꠁꠁ ꠁꠁ ꠁꠁ ꠁꠁ

2 3 ? 6  ? 15 4 ? 12  ? 12  ? 15

주축이 되었다. 제12연대는 순천를 경유해 구례로 이동하여 반란군 주력인 김지

회 부대를 포위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166) 그러나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제12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반란군 토벌작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대 정비를 위해 11월 1일 군산 원대로 복귀하였다. 그 대신 군산에 잔

류하던 제1대대(대대장 허암 대위)가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의 지휘하에 구례로 

이동하여 반란군 토벌작전을 수행했다.167)

그러나 11월 4일 북부지구사령관 원용덕 대령이 소집한 지휘관회의에 참석하

기 위해 남원으로 향하던 백인기 연대장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68) 당시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은 헌병 1개 분대와 함께 15 : 30에 구례에서 남원으로 

출발하였는데, 16 : 00경 구례 동북방 15㎞ 지점에 위치한 산동지서 부근에서 반

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헌병들이 죽거나 모두 도망쳐버려 연

대장 혼자 남게 되자 백인기 중령은 한 농가에서 권총으로 자결하였다.169) 백인

기 중령 일행이 반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은 통신시설을 반란군들이 점

거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원사령부에서는 구례경찰서를 경유해서 제12연대에 

작전회의 소집을 전달하였는데, 산동지서를 점령하고 있던 반군들이 이 사실을 

도청했던 것이다.170)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이 연대장 대리로서 연대를 지

휘하게 되었다. 부연대장이 구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제12연대는 김지회 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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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기 제12연대장 등 전몰 장병의 영령 11위가 군산시에 있는 제12연대 본부로 옮겨지고 있다.

부터 3일 동안 피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장병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11월 8일 04 : 00경 김지회 부대 주력이 야음을 틈타 구례초등학교 앞산

인 봉성산(170m)에 배치된 1개 중대(중대장 이동호 중위)를 기습한 후 초등학교

에 주둔하고 있던 제12연대 본부를 포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반란군의 기습 

공격을 받자 부연대장은 약간 당황하였지만 반란군들의 사격술이 미숙하다는 것

을 직감하고 중화기중대장 송호림 중위로 하여금 81㎜ 박격포 8문으로 봉성산에 

화력을 집중하게 하는 한편 각 소총중대를 진두지휘하여 반격을 감행했다. 반란

군들은 박격포의 집중사격과 각 중대의 공격이 강화되자 05 : 00경 일제히 퇴각

하였다. 제12연대의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반란군은 40여명의 피해를 내고 도주

하였다.171)

구례 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김지회 부대는 지리산으로 퇴각하여 입산 후 전술

을 장기항전으로 바꾸고 병력을 분산시켰다. 즉 일부는 백운산에 근거지를 정하

였고, 일부는 태석봉․둔철산․정수산․감악산 일대에, 나머지는 달궁․장안산․

덕유산․천마산․칠봉․삼도봉을 연하여 유격근거지를 형성하였다. 반란군들은 

근거지를 전전하면서 구례, 곡성, 광양, 무주, 장수, 남원, 거창, 산청, 함양, 진주, 



제2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469

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의 만행을 자행함으

로써 전남․북과 경남 일부지역에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지역의 

민간인들은 낮에는 대한민국 치하에 살고 밤에는 반란군들의 치하에서 생활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172)

1948년 10월 30일 남북지구로 분할하여 반란군 토벌작전을 지휘하던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는 1949년 3월 1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로 강

화되었다. 광주에 사령부를 둔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에 원용덕 준장이 

임명되었으며, 예하에 제20연대, 제15연대 1개 대대, 제3연대 1개 대대를 배속하

였다.

남원에 사령부를 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에 정일권 준장이 임명되

었으며, 예하에 제3연대 1개 대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9연대 1개 대대, 제19연

대 1개 대대, 독립유격대대를 배속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반란군 소탕작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제1

단계로 사령부는 3월 초순 작전부대를 남원․구례․화개장․하동․진주․산청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1주일간에 걸쳐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산악

지역의 추위를 피하거나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야산지대로 하산한 반란군들을 

지리산으로 쫓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야산 주변의 수색작전을 중심으로 전개

<표 5－15>  호남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호남지구전투사령부

ꠁꠁꠁ

20

(광주)

ꠁꠁ ꠁꠁ ꠁꠁ ꠁꠁ ꠁꠁ

1 2 3 2 3 2 15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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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ꠁ ꠁꠁ

3 9 5 19 독립1

(남원) (화개장) (함양) (진주)

ꠁꠁꠁ ꠁꠁ ꠁꠁ ꠁꠁ

3 3 3 ?

되었다. 제1단계 작전기간 중에는 소규모의 접전밖에 없었지만 화개장 전투에서 

제9연대 제3대대가 김지회 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의 제2단계 작전은 1949년 3월 11일부터 전개한 작전으

로 야산지대에 산재한 반란군들을 지리산 일대로 몰아넣은 다음 이들을 격멸한 

다는 작전개념이었다. 작전부대는 노고단․반야봉․천왕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맥의 남과 북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반란군의 은거지를 집중 수색하였

다. 이에 따라 반란군들은 근거지를 버리고 분산하여 함양․안의․거창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진압부대는 이들을 추격해 북상하였으나 접촉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지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과 

참모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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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작전은 3월 16일부터 실시되었다. 진압부대는 거창․함양 등지로 이

동하여 반란군의 색출, 소탕하는데 중점을 둔 작전을 전개했다. 지리산 북동쪽 

40㎞ 지점의 거창에 진압부대의 거점을 둔 제3연대 제3대대(대대장 한웅진 대위)

는 매일같이 산청․안의․위천 방면에 병력을 투입하여 수색을 반복하였다. 대

대장은 수시로 대대병력을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탐색활동을 계속하기도 하

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타지역을 담당한 대대 또한 이와 엇비

슷한 정황 속에서 작전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73)

한편, 김지회와 홍순석은 3월 21일 지리산에 은거하던 게릴라 500여명을 이끌

고 덕유산으로 이동하였다. 그 중의 일부병력이 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부락을 

점령하였으며, 22일에는 목재운반 차량 2대를 강탈하였다. 이들 중 60명은 국군

으로 가장하고 강탈한 트럭 2대를 이용해 24일 위천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거창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창 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대담성

도 보였다. 홍순석은 “우리는 국군 제3연대의 선발병력이다. 지금 덕유산의 반란

군 토벌을 마치고 거창으로 이동 중에 있다. 현재 우리는 위천지서에 있는데 주

력부대 500명이 거창에 들어갈 것이니 식사와 숙소를 1시간 안으로 준비하고, 차

량 8대를 징발하여 20분 내로 위천에 보내라. 그리고 차량인솔은 경찰서장이 직

접 하라”고 명령조로 요구하였다.

당시 거창에는 제3연대 제3대대 본부가 있었으나 산청 방면에서 수색작전을 

펴고 있었다. 거창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 경위는 대대본부에 와서 통화 내용을 

알려주고 위천지서에 있는 부대의 정체확인을 요청하였다. 때마침 작전을 마치

고 귀대한 대대장(한웅진 대위)은 정보장교(김철순 중위)와 함께 거창경찰서로 가 

위천지서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 통화 결과 대대장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반란군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3대대 본부에는 경비 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출동이 불가능하여 경찰과 함께 거창 방어에 주력할 수밖에 없

었다. 이날 밤 제10중대가 수색작전을 마치고 복귀하자 대대장은 중대를 직접 

지휘해 위천으로 출발했으나 반란군들은 이미 위천지서를 떠난 상태였다. 제3대

대는 계속 반란군들을 추격해 우마차에 약탈품을 싣고 가는 반란군 일부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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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여명을 사살하고 수명을 생포하였다. 이때 생포한 반란군을 심문한 결과 

김지회, 홍순석 부대가 덕유산으로 입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74)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즉시 예하 전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군․경 합동

으로 덕유산을 포위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포위작전에는 제3연대 제1대

대, 제3대대, 제5연대 제3대대, 제9연대 제3대대, 그리고 독립제1대대(일명 서울

유격대) 등 5개 대대와 경찰부대가 참가하였다. 3월 28일 밤 분산되어 있던 각 

대대와 경찰부대는 함양에 집결하여 다음날 밤 덕유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

였다. 30일 정일권 전투사령관은 작전부대를 진두지휘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란군들은 토벌작전이 시작된 후 2차에 걸쳐 거

창을 습격하기도 했다. 전투사령부에서는 반란군의 거창 습격이 토벌부대의 관

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양동이며, 이들은 반드시 괘관산에서 잠시 휴식한 후 지

리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75)

3월 29일 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덕유산을 포위하려고 부대를 배치하고 

있을 때, 현지주민으로부터 안의 근방에 반란군들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받았다. 

제3연대 제3대대는 안의에 출동하여 이들을 추격한 끝에 90여명을 사살하고 반

란군 주력이 괘관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전투사령부는 지체없

이 괘관산 포위를 계획하고 주력부대를 이동시켰다.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거

창에서 함양으로 이동하여 괘관산에서 지리산으로 연결된 통로의 길목인 남원군 

운봉면 피바위고개를 차단하였다.

4월 4일 토벌부대는 괘관산을 포위․압축하여 천정동에서 반란군의 숙영지에 

박격포를 동원한 공격을 가했으며, 다음날에도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 반란군에

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전투에서 지휘체계가 와해될 만큼 큰 타격을 받은 반

란군들은 이후부터 중대․대대 단위의 작전행동을 하지 않고 소규모 병력으로 

흩어져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괘관산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지리산지구전투사

령부는 김지회․홍순석 일당이 지리산으로 잠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을 계속 추적해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176)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4월 9일 03 : 00에 반선리 부락 청년단장이 “지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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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3>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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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회, 홍순석을 사살하고 상금을 받는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과 한웅진 소령

지리산지구전투부대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표창장

제16연대 제1대대의 4용사 합동 장례식(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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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군 30여명이 와서 술과 밥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대장이 직접 

본부요원 60명과 함께 출동하여 반란군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홍순석을 비롯

해 정치부장, 후방부장 등 17명이 사살되었으며, 반란군 문화부장 외 7명이 포

로로 잡혔다. 그리고 김지회는 부상을 당하여 도주하다가 반선리 부근에서 죽

었다.177) 

1949년 4월 1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정일권 준장은 김지회 일당을 섬멸함

으로써 서울로 복귀하는 동시에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동 지구사령관에 임명

되어 계속 잔당의 토벌작전에 임하였다. 1949년 9월 28일에는 김백일 대령이 지

휘권을 인수하여 잔당들을 거의 섬멸함으로써 1950년 1월 25일 지리산지구 전투

사령부는 해체되었고 1950년 2월 5일에는 호남일대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해제

되었다. 그러나 호남 및 경남 일부지역에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이현상을 중

심으로 한 인민유격대가 활동하면서 북한군의 남침을 기대하고 있었다.

2. 제6연대내 반란사건

1) 제1차 반란사건(1948. 11. 2)

대구 주둔 제6연대는 창설이래 5명의 연대장 가운데 김종석, 최남근 등 2명이 

좌익 관련 장교였으며,178) 사병들 또한 소위 ‘대구폭동사건(1946. 10. 1)’의 관련

자들이 대거 도피처로 삼아 입대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1개 대대가 제주도 토벌부대로 출동하였고, 8월 14일에 추가로 

350명이 출동함으로써 연대병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

서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1개 대대가 다시 연대장 김종갑(金鍾甲) 중령 지

휘하에 함양방면으로 반란군 진압차 출동함에 따라 연대에는 본부요원들만이 잔

류하게 되었다. 연대본부는 부연대장 최경만(崔慶滿) 소령이 지휘하였고 헌병대

장인 김진위(金振暐) 대위가 정보주임대리를 겸하고 있었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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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6연대에는 남로당의 군조직책으로 연대인사계 곽종진(郭鍾振) 특무상사

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정보과 선임하사관 이정택(李正澤) 일등상사가 곽종진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곽종진과 이정택은 제14연대 반란의 ‘호응투쟁(呼應鬪爭)’으

로 연대내의 반란을 계획하였다. 11월 2일 이정택 일등상사는 헌병대장인 김진

위 대위에게 곽종진 특무상사가 남로당 세포 책임자임을 계획적으로 밀고(密告)

하였다.180) 이에 김진위 대위는 보좌관인 조장필(趙章弼) 소위에게 곽종진 상사

를 헌병대로 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 00경 조장필 소위는 이정택 상사와 함

께 짚차를 타고 연대본부 인사과에 도착해 곽종진 상사를 찾아 헌병대까지 임의

동행(任意同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무렵 본부 사병들은 병기고 밖에서 기관

총과 기타 무기들을 손질하고 있었다.181) 

곽종진 상사는 조장필 소위에게 모자를 쓰고 나올 테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하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조장필 소위는 곽상사가 나오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짚차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차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짚차에는 수송

관(輸送官) 이갑(李甲) 소위와 이정택 상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야전점퍼에 45구

경 권총을 숨기고 사무실에서 나온 곽종진 상사는 곧바로 배후에서 조장필 소위

와 이갑 소위를 저격해 사살하였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이정택 상사가 “여․순

반란군들이 대구에 쳐들어 왔다”고 외치면서 본부 사병들을 탄약고 앞에 집합시

켰다.182)

사병들이 집합하자 이정택 상사는 평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던 하사관 10

여명을 불러내 권총으로 사살하였다. 이때 부연대장과 군수주임 등 장교들은 한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태를 목격하였다. 부연대장 최경만 소령은 단신으로 연대

를 탈출해 연대 앞에 기지를 두고 있던 미 제1연대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시내에 위치한 연대헌병대에서는 반란 사실을 듣고 헌병대장 김진위 대위

가 헌병 40여명을 이끌고 연대본부로 향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연대본부 100m 

전방에 도달했을 때 제3대대 소속의 배상수 중사를 비롯해 10여명이 정문에 차

를 세워놓고 기관총 사격을 가해 헌병 6명이 죽고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183)

반란군은 헌병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과 박격포 공격을 가한 후 3/4차량과 



제2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477

GMC차량 5대에 분승해 영문(營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때 최경만 소령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미군들이 기관총 사격을 가하자 반란군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반란군 중 상당수는 연대 안으로 되돌아갔지만 40∼

50명은 연대를 탈출해 김천방면으로 도주했다.184) 이들 반란군들은 소수의 지방 

좌익세력과 합류해 칠곡군(漆谷郡)의 동명(東明), 가산(加山) 지서를 습격하고 김

천에 파견되어 김천－왜관의 철도경비를 맡고 있던 1개 중대와 합류를 시도했

다. 그러나 김천파견대가 오히려 반란군을 공격함에 따라 이들은 그대로 퇴각해 

팔공산(八公山)으로 들어갔다.185)

한편 연대 안으로 되돌아갔던 반란 동조자들은 헌병대에 무장 해제되었다. 그

리고 다음날인 11월 3일 반란 진압을 위해 청주 주둔 제7연대(연대장 심언봉 중

령) 제2대대(대대장 박광혁 소령)가 대구에 투입되었다. 04 : 00에 대구에 도착한 

제7연대 제2대대는 연대내 경비를 위해 2개 중대를 배치하고, 제6중대(중대장 김

재강 중위)를 제6연대 김천파견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 김천으로 보냈다. 다소간

의 충돌이 예상되었지만 김천파견대는 순순히 무장해제에 응하고 대원들 모두가 

대구의 연대본부로 호송되었다.186) 

제1차 반란사건 이후 제6연대에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다. 숙군은 

부산의 제3여단 참모장 이영순(李永純) 중령의 지휘하에 법무장교 황필용(黃弼用) 

조병일(趙炳日)․황철신(黃哲信), 헌병대위 김진위, 신철(申澈) 대위 등이 헌병 1개 

소대를 동원해 이루어졌다. 헌병대는 400여명의 장병을 조사해 112명을 구속하였

는데, 이들 중 6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고 나머지는 유기형을 언도 받았다.187)

2) 제2차 반란사건(1948. 12. 6)

제1차 사건을 계기로 연대본부와 제2, 제3대대는 숙군이 진행되었지만 지리산

지구에 출동중인 연대 하사관교육대와 제1대대의 2개 중대에는 아직 숙군 작업

이 미치지 못했다. 이에 숙군당국(肅軍當局)에서는 토벌부대도 일단 복귀시켜 조

사를 실시하고자 지리산지구의 제3연대 제3대대 병력으로 제1대대의 무장을 해

제시켜 비무장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1대대가 무장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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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함으로써 계획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고, 타부대를 통한 무장해제를 계속 강행

할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부에서는 제1대대장에게 

실탄만을 회수해 복귀하도록 명령했다.188)

제1대대장 차갑준 대위는 함양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실탄 회수를 지시했으나 

대대내의 좌익분자들이 항명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189) 대대장은 즉시 

경비통신을 이용해 실탄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연대본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대본부에서는 대대장 책임하에 복귀하라는 명령만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은 고

령에 도착해 또다시 연대본부에 실탄회수가 이루어지 않았으니 연대 병력이 출

동해 실력으로 회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대본부에서는 이마저 병력이 없

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90)

12월 6일 16 : 00에 복귀부대가 달성군(達城郡) 월배(月背) 부근의 성당지(城塘

池)에 이르렀을 때 17대의 차량 중 후미차량 7대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

고 대대장은 행군을 멈추게 한 후 후미차량(後尾車輛) 확인에 나섰다. 한참 후에 

라이트를 켜고 후미차량이 서서히 달려왔는데, 이것이 반란의 신호였다. 대대 인

사계 이동백(李東伯) 상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좌익계 병사들이 각기 흩어져 앞차

에 승차한 조익학(趙翊鶴) 중위와 정주석(鄭柱錫) 소위를 사살하였다. 이어서 이

동백 상사는 전원하차를 명령하고 탄약을 싣고 있던 제4번 차에 가서 실탄을 분

배받으라고 하였다.191)

함양을 출발하기 전에 이동백 상사는 복귀 후 숙군될 것을 예상하고 대대내 

좌익계 사병들과 대구 근교 월배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192) 이동백 

상사는 대원들에게 “우리는 연대에 돌아가면 모두 숙군된다. 우리는 죽으러 들

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이에 하사관교육대

의 하사관 28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가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분

산하여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연대부대로 복귀하였다.193)

한편 반란 사실을 접한 연대본부에서는 헌병대와 특별경찰대 100여명을 현장

에 파견하고, 1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 반란군을 추격하게 했다. 반란군 토벌부대

는 12월 7일 02 : 00에 낙동강을 도하하는 반란군을 포착하고 사격을 가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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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으로 인해 타격을 주지 못했다. 반란군들은 유기시체(遺棄屍體) 1구와 자동

소총 1정을 버리고 달성군 하빈면(河濱面) 신동(新洞)을 거쳐 팔공산으로 들어

갔다.194) 

3) 제3차 반란사건(1949. 1. 30.)

제3차 반란은 포항 교외 조천비행장 경비를 맡고 있던 제4중대(중대장 이영삼 

중위)가 원대 복귀 명령을 받고 임무 교대를 위해 잔무를 정리하고 있던 1949년 

1월 30일에 발생했다.195)

제4중대 재무대(財務隊) 선임하사관이 주도한 제3차 반란은 연대본부 연락병이 

극비로 되어 있던 중대 교체의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1월 30일 

저녁 재무대 선임하사관은 이영삼 중대장을 계획적으로 요정에 유인해 만취시킨 

후 혼자 중대로 돌아와 좌익계 병사들을 규합해 재무관 겸 소대장인 백달현(白

達鉉) 소위와 하사관 1명을 사살하였다. 이들 반란군은 포항지구의 일부 좌익세

력과 제1차 반란시 도주한 병사들을 대내로 진입시켜 무기고를 점령하는 동시에 

전 중대원에게 동조할 것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반란사건과 대

대적인 숙군 선풍을 듣고 있던 대원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렇듯 중대원

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자 약 30명의 반란군은 부근의 산악지대로 달아났

다.196) 당시 반란군들은 중기관총 1정, 경기관총 5정, 다수의 소총과 실탄 500발

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7)

3차에 걸친 반란사건을 거치면서 제6연대 장병들은 무조건 구속되어 한차례 

이상씩의 조사를 받았으며 좌익 혐의자들은 숙군되었다. 숙군이 일단락되자 제6

연대는 1949년 4월 15일 반란연대의 오명을 남기고 해체되어 제22연대로 개칭되

었다.198)

결론적으로 제6연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란사건은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의 

여파로써 발생했으며, 2, 3차 반란은 본격화된 숙군 바람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

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좌익세력들의 탈출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연대에

서 발생한 세 차례의 반란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팔공산으로 입산한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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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들이 1946년 10월에 발생한 대구폭동 이후 일찌감치 산악 근거지를 마련했던 

대구 지역 야산대와 합류해 팔공산 일대를 유격전 근거지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팔공산지구의 게릴라들은 세력면에서 지리산지구에 비해 보잘 것 없었지만 전략 

요충지인 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199)

3. 숙군(肅軍)과 군의 재정비

1) 숙군의 배경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미군정청 군사국(軍事局)차장 아고(Reamer Argo) 대령은 

군사국 고문이었던 이응준의 신원조사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내의 파벌 경계와 

정보기구의 활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각 연대별로 진행된 모병과

정에서 좌익계 사설군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대거 입대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200) 부산 제5연대의 경우, 국군준비대 부산지대 부위원장 오덕준(吳德俊)이 

장교로 임관할 때 그의 부하들도 사병으로 입대하였으며,201) 대구 제6연대에서

는 국군준비대 경북지부 간부였던 하재팔(河在八)이 창설 요원으로 부임하면서 

과거 그의 부하들도 함께 입대하였다.202) 이밖에도 경찰의 수배나 탄압을 피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1946년 ‘대구 10월 폭동’ 이후 대

구 제6연대에는 경비대를 은신처로 생각한 수배자들이 대거 입대했다.203)

미군정은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국방경비대원들의 정치참여를 제

한하고 그들에게 국내 치안확보에 전력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미군

정의 정책은 좌․우의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인들이 정부보다는 자신들

이 지지하는 정당에 충성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조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

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군대 창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인들의 

정치이념을 변형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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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편부당’이 군대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04)

그러나 미군정의 ‘불편부당․정치적 중립’과는 상반되게 좌익 성향의 세력들

이 국방경비대에 참여하였다. 제1연대 장교였던 이병주(李炳冑), 이상진(李尙振)을 

비롯한 제1연대 대원들은 공산주의자 회합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인민당의 김세

용(金世鎔)도 국방경비대내에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1947년 9월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서 각종 사건을 일으

키는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숙군을 전개했다. 이미 이전부터 미군 방첩대는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를 감시하고 있었다. 미군정 방첩대에서는 각 지역 지

부에 담당 지역의 국방경비대와 남로당과의 관계를 감시하고, 국방경비대의 좌

익 수(數)와 범위를 측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방경비대에서 좌익 세력

이 확대되면 좌익에 의한 소위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경비대를 동원

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205)

1947년 10월 송호성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은 군내의 사상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남조선 상태로 봐선 어느 기관에든지 그거 없는 데는 없을 

줄 내 안단 말야. 경비대에라구 내 부인 못하지요. 허나 덮어놓고 그거라고 모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단 말야. 장삼이사(張三李四)하지 말구선 어디에 어떤 

놈이라고 꼬집어보란 말야. 그렇지는 못하구서 그걸 보는 것은 사람을 그걸루 

맨드는 거나 다름없단 말야.”206)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경비대내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추방’, 나아가 

5․10총선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대대적인 군내 좌

익 세력 척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숙군의 전개과정

1948년 6월 18일 제주도 주둔 제11연대 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은 숙

군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경비대에서는 전군 차원의 사상검

열을 실시했다. 1948년 8월 16일자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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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동안에 전복행위의 혐의가 있는 국방경비대원들의 검거와 조사가 이

루어졌다. 부산 부근에서는 11명의 국방경비대 장교가 전복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석방될 것이다. 제10연대에서는 68명이 

체포되었다. 제1연대는 지난주의 85명 이외에 4명이 더 체포되었고, 제15연대는 

102명을 체포하였다. 다른 연대의 보고는 완료되지 않았다.”207) 이외에도 광주의 

제4연대에서는 8월 15일 기념행사를 앞두고 불온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죄목으로 

하사관들이 구속되었다.

당시 새로 취임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장병들의 사상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하는 군대가 되

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역설하였다.208) 

숙군은 정부수립 직후 정부의 핵심 현안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진행 속도

가 빨랐다. 주한미대사는 미 국무성에 “9월 이래로 육군 정보국원들은 육군에서 

공산주의자들로 의심되는 대략 1,600명을 체포하였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09) 또 1948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이범석 국방장관은 숙군에 관한 질

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군은 사상․명령․계통 등 전부가 일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위반되는 군의 존재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는 공산

분자가 군에 침입하여 단순한 청년 군인을 유혹하여 이에 감축시킨 것이다. 그

러므로 군 당국은 건전한 숙군을 위하여 정권 이양과 동시에 숙군을 단행하여 

지금까지 5∼600명에 가까운 장병의 불순분자를 면제한 것이다”210)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숙군이 확대되자 임시군사고문단장은 이범석 국

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복행위로 처벌된 군인들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군 당

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조사업무를 담당할 요원들에 대

한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48년 7월 1일부로 통위부에서는 

국방경비대 정보국에 김점곤(金點坤) 대위를 비롯한 총 24명을 발령하였다.211) 

그리고 주한 미군 제24군단 G-2에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주한미군 방첩대의 

임무를 계승할 군 방첩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9월 일군의 국군 장교

와 사관후보생들에게 1개월의 특무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하라는 명령이 하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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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0명의 장교와 장교후보생들이 9월 20일 시작된 6주 과정의 특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212) 이들에게는 교육이 끝난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가서 각 부대의 

방첩대 지부를 조직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13) 또한 이 시기에 국방경비대에

서는 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채취를 실시했다. 미 군정청의 한 자

료에 의하면, 1948년 8월 1일 이후 경찰의 협조아래 지문채취작업이 빠르게 진

행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초순까지 국방경비대원 중 약 절반 

가량에 대한 지문채취작업이 완료되었다.214)

1948년 여순 10․19사건은 숙군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 10월 

22일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거나 혹은 선동하는 

분자에게 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대대적인 숙군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0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공

작하여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분자들을 단호하게 숙청하

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11월 21일 기자회견

에서 숙군 문제에 대해 “우선 사상이 불순한 장병의 국군은 물론, 물질적으로 

좌우되는 불순분자도 적발할 것”이라고 말하며, 숙군의 철저한 진행을 예고하

였다.215)

숙군의 필요성은 당시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던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여순 

10․19사건 직후 열린 국회 수습대책회의에서 이청천 의원은 국군이 공산주의자

들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국방부 책임자들을 질책하며 군대내의 숙청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216)

여순 10․19사건 직후 육군에서는 대대적인 숙군을 전개하였다. 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백선엽 육군 정보국장은 송호성 총사령관의 참모장으로 진압작전에 참

여하였다. 이때 광주의 제4연대에서 반란군에 합류하는 자가 나타나고, 다른 연

대에도 토벌에 소극적인 자가 나타나자 백선엽 정보국장은 육군 정보국 소속의 

조사반을 광주로 소환하여 숙군을 전개하였다. 빈철현(賓哲顯) 대위를 반장으로 

한 조사반은 단기간에 약 1,000명을 조사하여 남로당 계열 150명을 적발하였다.217) 

이와는 별도로 11월 17일까지 제1여단사령부 관할하의 경기도 주둔 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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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분자로 약 600명이 검거되었으며, 11월 27일까지 숙군으로 약 100여명의 장

교와 약 1,000여명의 병사가 구금 취조를 받았다.218)

1949년 3월 3일 채병덕 참모총장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숙군

이 일단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사상

과 우수한 장비임은 재언을 불필요한 바인데 과거 3년간 군정의 지도 불충분으

로 공산분자의 잠입이 없지 않아 상당히 세포망이 조직됐었으나 여순반란 사건

이래 그 숙청에 착수하여 반란에 직접 참가한 자 이외의 장교 326명, 사병 1,170

명, 합계 1,496명을 숙청하였다. 특히 이재복, 이용수, 김영식과 김종석, 최남근, 

오일균 소령 등을 체포함에 따라 세포망이 완연히 드러났으므로 숙청은 완전하

였다. 그러나 공산사상의 침입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도 없지 않을 것임에 비추

어 본관은 남북통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의 관건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며 

한편 미소양국의 세기적 알륵(謁勒)이 해결됨으로서 문제는 더욱 신속한 해결을 

볼 것임을 부언한다.”219)

그러나 그 후에도 숙군은 계속되었다. 1949년 4월 7일 육군에서는 “좌익활동

으로 의심되는 108명의 장교와 560명의 사병이 체포되지 않았고, 이 용의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220) 특히, 1949년 5월 4∼5일 제8연대 2개 대대의 월북사건 이후 숙군은 

계속되었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국

방군이 금후로는 여사한 반란이 없도록 숙군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취하겠다”221)고 하여 숙군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3) 숙군의 결과

대대적인 숙군 작업은 1949년 7월에 일단 막을 내렸다. 이 시기까지 숙군의 

결과 총 4,749명의 장병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군 병력의 약 5%에 해

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 숙군 대상자의 처리는, 반란 주모자와 적극적인 활동

자, 폭력․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좌익 경력은 있으나 소극적

인 가담자들은 정상을 참작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재판 결과 90% 정도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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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대를 시키는 선에서 형을 면했고 나머지는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에 처해

졌다.222)

그런데 위와 같이 대대적인 숙군은 1949년 7월에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소규

모의 숙군 작업은 계속 되었다. 1949년 8월 5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서울 주둔 

부대에서는 총 163명(장교 28, 하사관 73, 사병 62)이 공산주의자로 체포․구금되

었다. 1949년 9월 육군 기갑연대에서는 숙군 계획에 따라 6명의 장교를 체포하

였다. 또한 1950년 2월 16일에는 1949년 9월이래 은밀한 수사의 결과로 군에 침

투한 북한 간첩망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육군 58명, 공군 12명, 해군 5명 등 

75명이 간첩으로 보고되어 이중 육군 49명과 공군 7명이 체포되었다.223)

한편 숙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군내의 좌익 조직은 전군에 걸

친 세포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은 난관이 많았다. 우선 명단

에 나타난 계보에 의하여 당사자를 검거하고 이어서 연루자를 각 부대별로 색출 

구속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사상적인 문제라 증거를 보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

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확보의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고문행위가 이루

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동기생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숙군 대상자와 술자리를 함

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224)

숙군의 총 지휘자였던 백선엽 정보국장이 회고하듯이 상부의 성화에 시달리며 

시작된 숙군의 칼날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냈는지 분명한 평가를 내

리기는 어렵다.225)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대적인 숙군 작업의 결과 군내의 좌

익 세력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한국전쟁시 국군의 성공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숙군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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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한 유격대의 남파와 국군의 토벌작전

1. 남로당의 유격투쟁 목표

정부 수립 이후 남로당은 투쟁전술을 무장유격투쟁으로 전환하고 1949년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노선변화는 남한내의 

각종 좌익사건을 계기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입법되고, 1949년 10월 

남로당에 대한 불법화조치가 취해지면서 활동영역이 축소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226) 이 시기부터 남로당은 북로당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하위 부서간의 

위치에 서게 되어 종전의 단독투쟁노선에서 점차 평양노선의 한 하급단위로서의 

역할로 그 지위가 전락되어 갔다.227) 

이에 따라 남로당은 자신의 존립기반이 남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남로당은 국군의 

병력 분산을 통해 38선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북한군이 남침할 경

우 제2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을 투쟁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 정권은 남로당의 혁명역량을 단지 보조적인 가치로 밖

에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1948년 7월 ‘남북노동당연합중앙위원회’의 구성, 1949

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조국전선’)의 창설, 1949년 7월 1일 남

로당과 북로당의 ‘조선로동당’으로의 통합 등 일련의 기구 창설 및 통합을 통해 

완전히 평양주도의 권력 체계가 확립되었다.228) 이로써 대남(對南) 공작의 중심

은 완전히 북으로 전이되어 갔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이후 대남투쟁노선의 일환으로 

유격투쟁은 남로당계의 주요 투쟁수단이 되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소위 ‘평화통

일노선’과 ‘무력통일노선’의 배합배치에 따른 조치였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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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선의 결성과 남․북 노동당의 합당 후인 1949년 7월초 남로당계는 ‘남

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여 정

치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남로당계는 1949년 9

월 25일을 기해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호응투쟁’으

로 소위 ‘7월 공세’와 ‘9월 공세’를 감행하였다. 남로당은 이 투쟁 과정에서 세포 

중 열성 당원들을 무장시켜 유격 거점으로 입산하게 하였고 지방당의 조직을 군

사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남한의 정권 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

방 조직에 시달하기까지 하였으며, 도당의 일부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독립된 ‘지

리산전구’를 설치하여 유격거점으로 개편하였다.230) 또 각 도에는 1∼2개의 ‘해

방지구(解放地區)’를 설치하여 북한군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확보하도록 결정하

고 북한정권에 무장투쟁을 위해 필요한 무기와 탄약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

나 북한정권은 38선 접경인 오대산지구에 일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였을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31) 

이 시기 무력투쟁의 특징은 외견상 남․북 노동당의 합작 형태를 띠었지만 내

면적으로는 남․북 노동당의 주도권 쟁탈전이 대단히 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다. 북로당은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즉 전쟁 역량의 축적에 무게 중

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무장투쟁을 단지 무력 통일 투쟁노선의 일

익 또는 단순한 한 단계 정도로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로당은 

남한 혁명 투쟁의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남․

북 노동당간에는 외견상의 결속․협동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갈등․괴리 관계가 

심화되었던 것이다.232) 

당시 남로당은 김삼룡, 이주하가 당 조직을 지도하던 이른바 ‘서울지도부’만이 

남한에 존재할 뿐 박헌영을 비롯한 대부분의 당 수뇌들은 월북한 상태였다. 북

한정권은 이들 월북한 남로당 수뇌부들을 권력에서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위험

하고 귀찮은 식객 정도로 취급해 멀리 해주에 집결시켜 놓았다. 사실상 모든 주

도권을 박탈당한 남로당 계열의 불안, 불평과 초조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북한 내의 남로당계가 자파(自派)의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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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한에서 괄목할만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내의 남로당계는 남한에서의 투쟁성과가 바로 북한에서 자신들

의 입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정권

의 물리적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남로당

은 북한정권이 남침전쟁을 결심하게 하기 위해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이미 남한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권력층에 납득시

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장투쟁이었던 것이다.

결국 남로당은 남한내의 무장투쟁을 북로당계 세력과 동등 내지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로당은 남한에서 희

망이 없이 지루한 투쟁을 전개하던 유격대나 당원들에게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결정적 시기’의 도래와 ‘북

한군의 남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남로당은 현실적으

로 당내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

개할 수밖에 없었다.233)

2. 유격대의 조직

‘인민유격대’는 남․북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결정한 후인 1949년 7월

에 조직되었다. 인민유격대가 조직된 것은 이전까지 남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유격투쟁’을 조직적이며 좀더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민

유격대는 각 지구별로 3개 병단(兵團)이 편성되었는데, 오대산지구를 제1병단, 지

리산지구를 제2병단, 태백산지구를 제3병단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

도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하에 ‘중앙당 14호실’로 통칭하는 ‘대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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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사업지도부(對南遊擊事業指導部)’가 설치되었다. 대남정치공작은 조선노동당 중

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헌영과 제2비서 이승엽(李承燁) 등이 전담하였다.234)

이로써 산발적이었던 각 지역 단위 유격투쟁은 첫째 북로당의 주도하에, 둘째 

남한내의 한정된 지역 투쟁으로부터 남북 투쟁 국면의 한 부분으로, 셋째 투쟁

의 기본 성격이 남북정권간의 대결로 발전하여 갔다. 따라서 이 단계의 무장투

쟁은 통일된 지도하에서 통합되고 통제된 조직 체계를 갖추려고 한 것이 특징이

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제 양상은 반드시 계통적이고 조직

적인 투쟁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특히 직업적 유격부대인 3개 

병단과 지역 조직인 도당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격부대와 도

당 소속 유격대간에는 반목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는 당내 파벌분쟁

과 남․북 노동당간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격대의 지휘계통과 조직, 편성, 

인적배치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235) 

실제로 1949년 11월경부터 1950년 6월까지 ‘서울지도부’, 유격병단, 도당간에는 

통신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적절한 통합 지휘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북한에 있던 

<표 5－17>  인민유격대 지휘체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헌영

제 2비서 :이승엽

중앙당 14호실

(대남유격사업지도부)

실장 :조두원(조일명)

강동정치학원

제1병단

(오대산지구)

제2병단

(지리산지구)

제3병단

(태백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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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수뇌부와 남한의 남로당원들 사이에는 지역적인 장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휘는 남한 정세와 현지 감각이 완

전히 무시된 채 하향일변도였다. 따라서 당초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그들의 

유격투쟁은 산만하고 비조직적인 것이 되어 협동에 의한 통합된 성과나 정치와 

군사의 배합과 상호협력의 상승효과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236)

이러한 지휘계통상의 문제점은 조직과 편성면에서도 나타났다. 남로당은 3개 

병단을 중심으로 세 개의 유격전구(遊擊戰區)를 편성하는 방안 이외에 각 도당별

로 무장대를 편성해 활동하도록 지시했다.237) 1949년 7월 ‘조국전선’의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서’를 전달받은 남로당 서울지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지시’

를 하달하였다. “결정적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

여 각 지방당은 정권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1∼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

쳐서 무기를 준비하라.”238)

이 지시에 따라 각 도당에서는 기존의 ‘야산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해방지구

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도당 유격대는 순군사적인 직업적 유격대와는 달

리 당조직의 정치적 토대를 기반으로 책임지역 내에서 정치 우선 투쟁을 전개하

는 반정치적(半政治的)․반군사적(半軍事的) 조직체였다. 만약 산악 거점의 병단

과 야산 지대의 도당 유격대가 전자의 군사력과 후자의 정치적 조직력을 배합하

여 융통성 있게 기동적인 협동 작전을 감행하였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감당

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상호협력 부족으로 

인해 남한 전역에 대한 정군(政軍) 배합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39)

병단이나 도당유격대를 불문하고 이들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이른바 

‘해방지구’의 설치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해방지구’ 건설은 유격전에서 가장 중

요한 당면목표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확고한 기반

을 갖춘 해방지구를 설치하지 못했다. 비록 그들은 일부 산악지대를 거점화했지

만 소수의 농가만이 산재하고 인구가 희박해 인적자원의 충당조차 어려웠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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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국군과 경찰의 기동공간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유격거점에 대한 공격이 수

시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해방지구 건설의 꿈’은 점차 요원해져 갔다.240)

한편, 남로당은 무장투쟁 단계에서 병단과 지방 유격대 이외에 도시의 당조직

을 무장투쟁조직으로 개편하여 극한투쟁을 강행하였다. 1949년 9월 서울시 당원

들은 6,000여개의 사제 수류탄까지 준비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폭동

의 결과 “정치적으로 전당(全黨)의 85%의 비중과 권력을 가졌으며 조직적으로 

전당의 60%의 세력을 갖고 있던 서울시당”의 약화와 붕괴를 초래하여 남로당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241)

남로당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무장투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 

정권은 남로당에 대한 지원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남로

당에서 조직한 자생적 유격대의 역할보다 북한 지역에서 훈련되고 장비된 기성

무장부대의 남파에 보다 큰 의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유격대 남파와 토벌작전

북한은 소위 ‘민주기지론’의 차원에서 남한의 ‘적화(赤化)’를 위해 군사력 증강

과 병행하여 유격대를 계획적으로 양성 남파하였다. 인민유격대의 양성은 1948

년 1월에 설치된 강동정치학원에서 담당하였으며, 강동정치학원에서 양성된 유

격대원들은 남파되기 직전 양양 인민유격대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았다.242)

인민유격대는 여순 10․19사건으로 진압부대가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후방경비가 허술해지고 남한 사회가 혼란해지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

다. 인민유격대는 제1차로 약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양양－오대산지구로 침

투하였다.243) 이들은 산맥을 따라 평창(平昌)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泰岐山)까

지 남하하였으나 국군토벌대에 의해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병력은 충청북도 제

천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제1차 인민유격대 침투가 봉쇄되자 194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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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 400명의 유격대를 재차 오대산으로 침투시켰는데, 1차 침투와 마찬가지

로 대부분이 섬멸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세번째로 약 200명의 유격대가 오대

산까지 침투하였으나 토벌대에 쫓겨 사살되고 나머지 30여명만이 중봉산(中峰山)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3차에 걸친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4차로 김달삼(金達三) 부대 약 300명

을 1949년 8월 4일 일월산(日月山)으로 침투시켰는데, 이 부대는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경상북도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후 동해여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토벌되었

다. 이후 철원지구에 근거지를 둔 유격대가 1949년 8월 12일 선발대 15명을 용

문산까지 남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본대 40여명이 1949년 8월 15일 명

지산을 거쳐 용문산으로 침투하였으나 군경토벌대에 포착되어 20여명이 사살되

고 나머지 병력은 도주하였다. 이렇게 계속 비정규군의 침투작전이 실패로 돌아

가자, 북한은 제7차로 1949년 8월 17일 당시 강동정치학원장이던 이호제(李昊濟)

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약 360명을 태백산으로 남파시켰다. 이들도 대부

분 토벌되었으나 100여명이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여 경상북도 일원에서 활동하

였다.

이후에도 1949년 9월 28일 약 50명의 유격대가 양양군 금옥치리(錦玉峙里)로 

침투하였으나 국군에 의해 저지되어 북상 도주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유격대가 영일군 지경리로 해상 침투하여 보현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였다. 이후 유격대의 침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차로 1950년 3월 28일 

양양․인제․양구에서 대기 중이던 김상호, 김무현 부대 약 700명이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정예부대였으나 역시 토벌

작전으로 소탕되었다.244)

북한의 인민유격대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400명 가량이 침투하였으나 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2,000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400여명의 유격대만이 잔존한 것으로 나

타났다.245) 미국은 1950년 3∼4월간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성공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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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4>  북한 인민유격대 남파경로(1948. 11∼1950. 3)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494

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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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북한의 인민유격대 남침 상황

구분 침투지역 침투
일시 병  력 활동상황 및 결과 비  고

제1차
양양－

오대산지구

1948.

11. 14
180명

양양에 침투 오대산맥을 타고 평

창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까지 

남하. 대부분 소탕되고 나머지는 

제천 방면으로 도주

강동정치학원 

1차 수료생으

로 구성

제2차 오대산지구
1949. 

6. 1
약 400명

오대산으로 침투, 아군의 공격을 

받고 대부분 섬멸됨. 나머지는 태

백산으로 북상하던 지방 유격대와 

합세,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

제3차 오대산지구
1949.

7. 6
약 200명

대부분 섬멸 당하고 약 30명만이 

중봉산 방면으로 도피

제4차
일월산, 

지경리

1949. 

8. 4

김달삼

외 300명

김달삼부대 약 300명이 일월산으

로 침투하였으나 전진이 좌절되자 

지경리로 이동, 보현산 일대의 게

릴라와 통합 유격전 전개

김달삼(제주

도 인민유격

대 총사령관)

제5차
철원지구－

용문산

1949. 

8. 12

선발대 

15명

침투로 변경, 철원에 근거지를 두

고 명지산 부근으로 침투기도, 선

발대 15명이 명지산을 거쳐 용문

산까지 침투

제6차
명지산－

용문산

1949. 

8. 15
약 40명

5차의 본대로서 명지산을 거쳐 용

문산까지 침투, 아군은 약 20명 사

살, 나머지 약 20명은 매봉산을 거

쳐 월북

제7차
태백산－

경북일대

1949. 

9. 28
약 360명

이호제가 지휘하는 인민유격대가 

태백산에 침투, 대부분 섬멸되고 

약 100명만이 분산 도피 중 보현

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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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침투지역 침투
일시 병력 활동상황 및 결과 비고

제8차 금옥치리
1949. 

9. 28
약 50명

북한군 38경비대의 엄호하에 침투, 

대부분 섬멸당함

남에서 패주 

월북한 일부 

유격대의 재

남파

제9차
경북 지경리 

일대

1949.

11. 6
약 100명

해로로 침투 보현산부근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여 병력보충 및 세

력확장을 기도하였으나 실패

제10차
홍천지구 

오대산 일대

1950. 

3. 28
약 700명

김무현부대, 양양－양구－인제 부

근서 대기중 침투, 강력한 화력과 

무력으로 침공, 아군의 토벌작전은 

1개월만에 김무현을 비롯하여 완

전 소탕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주말 국군은 3월 25일경 오대산 지역으로 침투한 600명 

이상의 게릴라를 토벌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이틀간 게릴라 70명을 사살

하고 지도급 인사 김무현 등을 포함해 24명을 체포하였다. 같은 기간 강릉지역

에서 38도선을 넘어 침투한 대규모 부대도 격퇴하였으며, 남으로 침투해 온 600

명 이상의 게릴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토벌되었다. 현재 38도선 북쪽에 500여명

의 게릴라들이 주둔 중에 있다”고 평가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246) 

그러나 국군은 게릴라 토벌작전에 전방사단의 일부와 후방의 3개 사단 등 총 

4개 사단 규모와 경찰병력 일부를 투입하여 대비정규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

데, 그 결과 38도선의 방어력과 후방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247)

인민유격대의 남파는 북한군이 특히 강조한 배합전술(配合戰術)을 실현하기 위

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배합전술은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

역에서 비정규전에 의한 또 다른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

여 적의 동원 및 증원을 방해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전의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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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적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정규군의 남침을 앞두고 제2전

선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이 소탕됨으로써 본래 의도한 

배합전술의 목표달성은 실패하였지만 국군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남침전략에

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248)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498

제 4 절  38도선상의 국지 도발

1. 38도선 경비 상황

정부수립 초기 한반도의 국제환경은 냉전의 성격과 그 변화로 크게 영향을 받

고 있었으며, 남․북한의 갈등은 미․소의 후원하에 체제강화와 군사적인 경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38도선 경계선에서 분쟁이 발발할 소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말로 거슬러 올라가 미․소군이 38도선 일대에 초소를 설치한 데 연

유한다. 38도선 부근에 초소가 설치된 이후부터 미․소군이 38도선에서 철수하

기까지의 분쟁은 대체로 미군과 소군, 미군과 북한의 38경비대, 남․북한 청년단

체 대원들의 충돌이나, 경계초소를 사이에 둔 경찰간의 총격전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249)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38도선 접경지에서 약탈․납치․보복 등 이질적 체제에

서 오는 대항의식과 경쟁심․적대감이 가열되자, 이에 국군은 북한의 게릴라 침

투와 민간인의 월경을 봉쇄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였다.250) 북쪽에서는 이미 38

도선 경비를 맡고 있던 북한 주둔 소련군이 1948년 10월 12일을 전후하여 철수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경비대가 그 경비를 인수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251) 

이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직후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특별경

비단을 38도선에 배치하여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였고,252) 또 주한미군이 1948년 

말까지 대부분 철수하면서 한국 군․경이 부분적으로 초소를 인수하기 시작하

였다.253)

38도선 충돌은 1949년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 격화되었다. 대부분 경찰간

의 소규모 충돌이었지만, 일부의 경우 보병대대 규모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

우도 있었다.254) 충돌이 격화된 것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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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55)

이 무렵 국군과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가 빈약하였기 때문에 전투는 크

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북한군의 경우 38도선에 2개의 경비여단을 배치하고 있

었는데, 이들은 주로 소총으로 무장하였으며 그나마 개인당 3∼10발의 실탄을 

지급하고 있었다.256) 국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38선 충돌과 관련해 소련 정부는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티코프에게 한국의 

38도선 경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257)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게릴라 침투는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전투를 의미하

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258) 나아가 이승만 대통

령은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합해야 

공산주의를 격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응준 참모총장은 ‘북에서 침습

(侵襲)하면 정당방위로서 대항할 따름’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259) 당시 한국정

부는 북한의 공세를 위기로써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문제로써 인식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의 반대입장에 있던 한국정부는 

1949년 4월 12일 철군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주한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와 

협의하여 군사원조를 통해 국군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철수에 동의하였다.260) 

그러나 4월 18일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 와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등 외신을 통해 철수설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정부는 내부적으로 이에 

동요되지 않도록 여론을 안정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철수 이후 힘의 불균형을 우

려하여 집중적으로 미국에 안보공약을 요구하였다.261) 이승만 대통령은 철수설 

보도 직후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던 남침 위기감에 대해 만일 북한이 남침

하면 강경한 입장으로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침위기설과 강경한 

대북 입장이 집중적으로 표명되던 1949년 5월초 개성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였다. 특히 무초에 의하면, 개성전투는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이었

다고 평가될 만큼 크게 격화되었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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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옹진지구 

1) 개성지구

개성지구에서의 충돌은 송악산(488고지)과 292고지로 집중되었다. 송악산은 개

성 시가지를 감제하는 주요 고지이며 292고지는 송악산의 동측을 감제하는 고지

였다. 이 지역의 방어를 맡은 제11연대(최경록 중령)는 문산에 본부를 두고 제2

대대(김종훈 대위)가 청단, 연안, 배천, 송악산 일대에 배치되어 진지구축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는 신병교육, 제3대대는 제5연대에 배속되어 파견 중에 

있었다.

개성부근 전투는 1949년 5월 4일 개성 북서쪽의 292고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투의 발단은 국군이 북한군의 진전에 진지를 구축하자 북한군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대대는 이날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292고지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유엔고지, 비둘기

고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개성이 위협에 처하자 제11연대장은 즉시 문산에서 교

육 중인 제1대대의 제3, 제4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하는 동시에 연안방면으로 교

육수료를 앞두고 행군훈련을 나간 하사관교육대(김영목 대위)를 개성으로 복귀시

켜 반격태세를 준비하였다. 다음날 미명 연대장은 제2대대의 제7중대와 제1대대

의 제3, 제4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켜 정면을 공격하도록 하고, 하사관교육대는 

신관지서 후방에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문산의 제11연대에 배치되어 있

던 포병중대(한광선 중위)의 105㎜포 5문과 영등포의 제6포병대대 15문, 57㎜ 대

전차포 2개 중대가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 정면을 공격하던 제2대대는 급경사

로 인한 지형의 불리로 많은 인명 손실을 내면서 11 : 30경 7부 능선에서 공격이 

돈좌되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비둘기고지, 유엔고지, 292고지에는 

유개 특화점 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손실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연

대에서는 타개책을 논의하였다. 북한군의 특화점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사관교육

대로 특공대를 투입할 것을 결정하였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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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5>  개성지구 작전(1949. 5. 4∼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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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로 자원한 용사들이 12 : 00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비둘기고지로 분진하

였다. 북한군이 각 토치카에서 기관총으로 치열한 사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목표

지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각 특공대원들은 14 : 00 지정된 특화점으로 

박격포탄을 들고 돌입하여 장렬하게 자폭함으로써 마침내 북한군의 특화점을 파

괴하는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후속한 하교대 병력이 14 : 00 비둘기고지를 탈환하

였으며,264) 뒤이어 292고지도 무난히 탈환하였다.

송악산 일대의 침공에 뒤이어 북한군은 배천지구에 대한 탐색전을 전개했다. 

금천 방면에서 남하한 북한군 대대병력은 38선 남방 장대동(場垈洞) 후방의 210

고지와 비봉산(202고지) 하단의 103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정찰공격을 가하였다.

5월 17일 북한군 1개 소대 병력이 103고지에서 봉수동(鳳樹洞)에 내습하자 이

를 격퇴하였으나 18일에는 중대병력이 양정지서를 점령하고 19일에는 배천읍을 

점령하였다. 당시 국군은 제11연대 제2대대의 제5중대(배덕진 중위)가 연안에, 제

7중대(이긍하 대위)가 배천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군의 정찰공격이 있자 제7중대장은 제5중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연안지역 경비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대장(최경록 대령)의 만류에 부딪혀 

제5중대의 출동이 잠시 보류되었다. 하지만 제5중대 배덕진 중대장은 사지에 빠

져 있는 제7중대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1개 소대만을 연안에 잔류시킨 

채 배천으로 급진하여 반격전에 가담하였다.265)

한편 개성의 대대본부에서도 대대장 우병욱(禹炳旭) 소령이 직접 지휘하는 1개 

중대가 도착하여 19일 북한군을 치악산(雉岳山) 북방으로 격퇴시켰다.

5․4전투와 배천전투 이후 개성 부근 전투는 크게 비화되기 시작하였다.266) 6

월 9일, 292고지의 국군은 북한군의 반격을 한 차례 물리쳤으나, 24일경 다시 북

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이에 제1사단장 김석

원 준장은 제11연대 제1대대에 개성 동북방의 송악산(488고지)을 공격하라고 명

령하였다. 송악산은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475고지와 불과 200m 거리에 불과하

며, 개성시내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였다. 공격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송악산의 

특화점에서 사격하는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무릅쓰고 접근하여 동고지를 점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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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6>  배천지구 작전(1949. 5. 17∼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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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성공하였다. 이 고지의 공격전을 지원화력이 불가능하여 보병의 돌격전 외에

는 방도가 없었다. 북한군의 특화점은 105㎜포로는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부대의 희생도 클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1연대 제1대대

는 북한군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공

방전은 반복되어 결국 제11연대는 송악산의 하단 등대고지와 비둘기고지를 확보

한 채 사격전을 반복하였다.267)

개성전투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선제공격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들

은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월 하순

에 열린 국군 지휘관회의에서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국가나 군을 모욕해서

는 안되며 북괴가 38도선을 넘어 침범해오면 그것을 상회하는 무력과 빈도로 보

복하여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보복할 것을 표명

하였다.268) 

개성부근에서의 전투가 크게 확산되었던 것은 5월 4일∼5일 발생한 국군 제8

연대 제1대대(표무원 소령)․제2대대(강태무 소령) 등 2개 대대의 집단 월북사건

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당시 좌익 혐의를 받고 있던 강․표 소령은 숙

군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훈련을 위장하여 38도선으로 접근한 뒤 대대

를 이끌고 월북하였다.269) 이 무렵 국군 제8연대(김형일 중령)는 제6여단에 배속

되어 본부를 춘천에 두고 있었으며, 제1대대가 춘천에, 제2대대가 홍천에, 제3대

대가 제6여단 직할 유격대대로 개편되어 영월에 배치되어 남파된 북한유격대의 

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5월 4일 야간행군 훈련차 13 : 00에 대대 

병력 455명이 춘천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였으며, 19 : 00 38교인 모진교를 건너 38

도선을 넘어 북한경비대가 배치된 말고개에 이르렀다. 월북과정에서 제1중대장 

김관식 중위는 표 소령을 따랐으며, 제2, 3중대장 최동섭, 한정희 중위는 월북에 

반대하여 탈출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절반은 결사적으로 탈출하여 부대에 복

귀하고 절반은 월북을 택하였다.270) 

한편 제2대대는 홍천 북방 상남지구에서 진지구축을 전개하고 있었다. 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5월 4일 오후 3개 중대를 지휘(제7중대는 신병교육중대로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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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남에서 현리로 이동하였다. 강 소령은 38도선에서의 전투를 가장하여 부

대를 이끌고 월북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북에 반대한 제8중대는 탈출하여 복귀

하였고, 제5, 6중대도 50∼60명이 탈출하였다.271)

이러한 국군의 집단월북 사건은 북한에게는 대단한 호기가 온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 김일성이 북한인민군 창설 1주년 연설에서 국군은 여순 10․19사건, 

강․표 월북사건, 해군함정 월북사건 등으로 거의 붕괴직전에 있다고 선전할 만

큼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남조선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인민유격대와 경비대들에게서만 타격을 받

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부단한 동요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려

수에서의 소위 국방군 제14련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또 춘천대대와 홍천대대가 

의거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부대에 편입되었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소위 해군

함정들도 의거하여 북반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매국노 리승만 도당들이 근로인민들의 자제들을 강제징모하여 

군대에 편입시키고 동족상쟁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조선청년들이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을 위하여 동족상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

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거행동이 부단히 일어날 것입니다.”272) 

강․표 소령은 월북 후 북한의 여러 지역의 환영집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혁

명적 열기’를 강조하고 반 이승만 성토연설을 하였으며 월북자 모두는 북한군에 

다시 편입되었다.273) 강․표 월북사건은 북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응준 참

모총장이 경질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 옹진지구

개성전투는 다시 북한의 옹진지역 공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옹진전투는 1949

년 5월 21일 북한군의 국사봉(國師峰)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23일 국군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북한군의 공격은 당시 국군의 전술과 사기를 시험한 전력탐

색전으로 평가되었다. 28일 북한군 1개 대대가 공격을 재개하자 국군 제12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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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5－7>  옹진지구 작전(1949. 5. 21∼194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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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대령) 2개 대대가 인천에서 선편으로 증원됨으로써 이 전투는 연대급 규

모의 작전으로 크게 격화되었다. 강대령이 수동지구에서 국사봉과 두락산에 대

한 탈환작전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31일에 38도선 

이남 두락산을 점령한 북한군은 38이남 5㎞ 일대인 옹진군의 서경리․남교정․

염불리․원초리․오남리 등 5개 리를 장악하였다.274)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기

마대까지 동원하였고, 6월 4일에는 2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화력, 장비면에

서 우세를 보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6월 5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탈환하도록 하였는데,275) 사령관에 전 제6여단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이 

임명되었으며 참모장에는 제12연대장 강영훈(姜英勳) 대령이 보임되었다. 동시에 

제12연대는 제3대대를 옹진지구에 증원하였고 제13연대 제2대대(고근홍 중령), 

독립제1대대(일면 38부대, 김용주 소령), 57㎜ 대전차포 1개 중대(6문)와 제18연대 

제1대대(한신 소령)를 동사령부에 배속시켰다.

한편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옹진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해 1개 대대로 하여금 6

월 7일 옹진 이북 10㎞ 태탄지역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독립제1대대는 

제12연대의 일부 병력이 계명산(38이북 2,000m)을 점령 확보한 후에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단독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조는 전진하면서 04 : 00 

목표지점 남방 500m까지 접근하였다. 북한군은 국군이 38도선 이북에 침공한 예

가 없었기 때문에 경계가 소홀하였고 또한 침투부대는 북한군으로 가장함으로써 

무난히 목표지역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유격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만

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과 교전에 들어가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동부대는 전사자 22명 부상자 50여명의 피해를 입으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

었다.276)

한편 옹진지구전투사령부는 6월 10일까지 두락산을 제외한 옹진지역의 피탈된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3일 두락산과 국사봉 탈환에는 실패하였

다. 두락산 탈환전에 투입되었던 제13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말미암아 동 고지의 탈환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12연대에 임무를 인계하고 철

수하였다. 25일까지 남북간에는 은파산을 놓고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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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장 최석 중령은 까치산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은파산(283)을 확보하여야

만 적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2대대(안문일 대위)로 하여금 은파산

을 공격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동 부대는 은파산 동남방에 위치한 153고지를 

미명에 공격 점령하여 옹진에 이르는 주도로와 철도선의 감제고지를 확보하고 

은파산을 공격하여 무난히 점령하였다. 결국 옹진지역 전투는 7월 초 일단락되

었으며, 총참모장이 유엔한국위원단과 함께 옹진을 순회한 후 전선에서의 우위

권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277) 

그러나 1949년 7월 하순 38도선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투의 시발은 7월 20일 국군이 점령한 개성 북방 292고

지를 북한군이 다시 공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북한군이 이 고지를 장악하자 제

1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25일 제11연대로 송악산과 292고지를 공격하여 재점령하

였다.278) 그러나 이틀 후 북한의 반격으로 다시 물러났으며, 8월초까지 일진일퇴

의 공방전이 거듭되었다.

이 전투는 1949년 8월 4일 북한군의 옹진공격으로 연이어 확대되었다. 개성지

역 전투가 옹진지역 전투로 확산된 것은 지난 5월 전투와 거의 유사하였다. 북

한군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국군 제18연대 2개 중대를 전멸시키고 은파산을 점

령하였다.279) 국군은 이 전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으며 방어작전에 

실패한 제18연대장 최석 대령이 파직되었다. 

북한의 옹진공격이 있던 8월 초, 채병덕 총참모장은 국민들의 내부적인 위기

감과 동요를 고려하여 “전선에 이상이 없으며, 적진을 완전 봉쇄하였다”고 발표

하였지만,280) 내부적으로는 옹진지구의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8월 5일 김백일 대

령을 옹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재임명하고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에게 반격명령

을 하달하였다. 옹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김백일 대령은 국군 내에서 가

장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지휘관 중의 하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저항이 종

식되자 여기에 투입되었던 제2연대를 곧바로 옹진으로 파견하였다.

최고지휘부인 육군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38도선 지역에서의 충돌이 곧바로 서

울과 평양의 대결로 직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현지부대의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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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직접 최고 군 수뇌부에서 결정하고 대응하는 수준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였다.281) 육군본부의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도 있

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게 약세를 보이지 않으려는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국군 옹진지구전투사령부는 다시 제2연대로 8일 대대적인 재반격을 가하여 옹

진지역의 북한군을 몰아내고 원진지를 회복하였다.282) 옹진지구사의 재투입으로 

간신히 옹진지역의 전세를 만회하긴 하였지만 국군은 그 동안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다.

1949년 9∼10월간 한국정부는 북한의 소위 ‘9월 공세설’에 대비해 38도선 일

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조치 상황에 돌입했지만 소규모의 몇몇 교전을 제

외하고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49년 10월 14일 다시 2개 

대대병력으로 옹진지구 은파산을 공격하여 유린하였다.283) 북한의 의도는 은파

산이 옹진－해주 일대의 주요한 감제고지이므로, 겨울에 우측전선과 관계유지를 

위해 그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284)

공격을 받은 다음날인 10월 15일 국군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가 대대적인 반

격을 개시하였으며,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은파산을 재장

악하는데 성공하였다.285) 은파산을 점령한 제2연대는 이후 소규모 전투와 포격

전을 반복하다가 11월 22일 다시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물러나게 되었다. 북한은 

11월 말의 은파산 전투 이후 연초부터 격전지였던 국사봉, 292고지, 은파산 등 

주요 고지를 모두 장악하였으며,286) 이러한 상황은 전쟁발발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4. 의정부-춘천지구

1) 의정부지구

춘천 주둔 제8연대의 강․표 대위의 월북사건과 계속되는 북한군의 산발적 침공

에 충격을 받은 제1연대(연대장 김종오 대령)는 기회만 있으면 북한군을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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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멸하고자 했다. 연대장 김종오 대령은 정보국 소속의 연대 정보주임인 김창룡 

대위와 논의 끝에 38선을 왕래하는 이중첩자에게 제1연대의 1개 중대가 1949년 

5월 8일 월북하겠으니 엄호병력을 연곡 방면에 대기시켜 달라고 통첩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강․표 소령의 월북사건이 있던 직후라 첩자가 제공한 첩보를 

그대로 믿고 평양의 정치보위부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엄호부대를 배치하고 보

도진이 대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김종오 대령은 1개 중대를 차량화하여 사직리방면에서 월북하는 양 기만하고 

2개 중대는 국망봉 하단 능선을 우회 침투하여 심재부락에서 북한군의 엄호병력

을 차단하고 1개 소대가 만가대 부근에 매복하여 기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은 연대장의 단독 계획으로 상부에 건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5월 7일 20 : 00에 2개 중대는 경장비로 국망봉에 침투 우회하였는데 야간훈련

의 미숙과 방향유지의 곤란으로 인해 얕게 우회하다가 03 : 00에 북한군에게 발

견되어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 무렵 사직리에서는 1개 중대가 차량의 라이트를 

명멸시키면서 월북하는 양 행동을 하고 있었고 북한군측에서도 신호를 하여 서

로 무언의 협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38선 북방 3㎞ 지점에서 교전이 전개됨으로써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

아갔다. 연대장은 무전으로 침투부대에 후퇴명령을 내렸는데 3명이 전사하고 수

명의 부상자를 내고서 05 : 00에 복귀하였다. 한편 만가대에 매복 중이던 1개 소

대(최영두 소위)는 교신 불능으로 후퇴를 하지 못하고 보리밭에 음폐하고 있었는

데 날이 밝기 시작하자 북한군측이 퇴각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위의 1개 소대는 최소위의 판단하에 200m 거리에서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여 북한군 1개 중대병력을 섬멸하였다. 이 공격으로 최소위의 소대는 104명

을 사살하고 13명을 생포하였으며 총기 100여정, 기관총 1정을 노획하였다.287)

2) 춘천지구

38경비 제1여단 오백룡 지휘하의 대대병력이 인제에서 남하하여 관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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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1949년 8월 6일 02 : 00에 음양동 후방의 248고지 일대에 82㎜ 박격포의 

집중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하여 왔다. 북한군은 구만리의 682

고지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신남 및 262고지 일대에 제압사격을 가하였다.

춘천주둔의 제7연대는 홍천지구의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대위)를 출동시켜 반

격케 하였는데 이곳에는 1개 소대와 경계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8월 7일 제1

대대는 682고지를 공격 점령하였고 8일에는 704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704

고지 우전방의 600고지는 7차에 걸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8월 15일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16일에는 원주주둔

의 제8연대(이춘경 중령)가 출동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장 유재흥 대령의 

직접 지휘하에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지형이 급경사라 실패를 거듭

하였다. 20일에야 제3대대가 공격을 하여 제11중대(장석록 중위)의 박영극 소위

의 소대가 600고지를 점령하였다.

고지전투에서 제7, 제8연대의 희생이 많았지만 적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북

한군은 옹진지구, 개성지구 등지에서의 침공과 병행하여 제7연대의 전력을 탐지

하는 동시에 소양강을 연한 38선상의 감제고지를 확보하려고 기도하였으나 결국 

15일만에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하였다.288)

3. 강릉지구

북한의 38경비 제1여단 예하의 경비대대가 양양에 본부를 두고 38선 이남에 

수시로 침공하여 주민의 농우 약탈, 우익 단원 납치, 부락 방화 등을 자행하였

다. 동부지역을 방어하는 제10연대는 오대산방면의 소위 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정면 26㎞에 걸친 경비구역에는 간격이 많았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의 38경비대 1개 병력이 서림방면으로 침공하고 1개 중

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을 남하, 천교리로 침공하였다. 제10연대장 백남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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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연대에 배속된 105㎜ M3 곡사포 2문을 노재현 대위 지휘하에 38선에 급파

하였다.

노대위는 인구리 북방의 해안선에서 기사문리의 적 해군파견대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였는데 포경이 없어서 직경조준으로 5발을 발사해 건물을 파괴하였

다. 이 포격은 38이북지역에 대한 최초의 105㎜포격이었다.

이 포격사건을 탐지한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이를 중대시하고 직접 조사를 하

여 육군본부 참모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포병단장 장은산 중령이 

정당방위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미 고문단측에서는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조치했다.

한편, 양양에는 인민유격대를 재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설치되어 이미 제3차에 

걸쳐 유격대가 남파되었다. 강릉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대장 송요찬 중령

은 양양의 소위 인민유격대 훈련소를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분쇄하려고 결

심하였다.

1949년 7월 3일 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는 제1대대장 고

백규 소령을 불러 7월 4일 양양을 공격해 북한군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

하였다. 7월 4일 고백규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처음으로 보급된 M1소총을 

장비하고 09 : 00시에 양양 남대천 부근의 8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양양에서 후퇴한 북한군은 어선에 분승하여 해상으로 침투하고 일부병

력이 우회하여 협공을 가하여 왔다. 후퇴명령을 받지 못한 제1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서 분산하여 각개 후퇴함으로써 상당한 인원, 병기손실을 초래하

였다.

양양 공격사건은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중대시하고 진상조사를 하

여 사문(査問)에 회부하였다. 격론이 벌어진 끝에 남파 유격대 근거지를 파괴하

고자 했다는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얻었지만 지휘체계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연대장이 해임되었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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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 p. 255.

11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위의 책, p. 256.

117)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  제1부, 1953, pp. 21-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

쟁사 1, p. 662. 

118) 전남일보사, 광복30년 , 1975, p. 18. 제14연대의 기간이 된 제4연대 1개 대대의 대대장 안영길

(安永吉) 대위도 좌익계로서 후에 숙군(肅軍)의 대상이 되었다.

1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3. 3, 4. 8.

120)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부 과장이었던 박춘석(朴春錫)의 증언.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p. 104 재인용.

121) 金點坤, 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 博英社, 1983, p. 195.

12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p. 105. 

123) 이태, 여수병란  (상), 청산, 1994, pp. 157-158. 

12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19일 아침 연대장 박승훈 중령은 출항과 관련한 

행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7 : 00∼19 : 00 출동부대 환송회, 21 : 00 영문(營門) 출발, 

22 : 00 출항. 

125) 이태, 앞의 책, pp. 161-162.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127) 백선엽, 실록 지리산 , 고려원, 1992, p. 151.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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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1대대 작전교육관 전용인(田溶寅) 소위의 증언.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53 재인용.

1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3-454.

131) 반란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지회는 사병 당원들에게 자신이 남로당원이며, 지리산에 가면 그 사

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였지만 사병 당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당시 김지회의 

신분을 확인해 준 사람은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었다. 이현상은 10월 21일∼22일 사이 순천

의 반란군 지휘본부에 나타나 김지회 등 중앙당 파견 장교들을 찾았다. 그러나 김지회와 홍순

석 이외에 남로당원 장교들은 이미 반란 주도 하사관들에 의해 사살된 뒤였다. 이현상은 사건 

발생에 대해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인 유격전을 위해 반란군을 인근 산악지대

로 이동시켰다(이태, 앞의 책, pp. 250-251; 김점곤, 앞의 책, p. 197; 백선엽, 앞의 책, p. 169).

132) 당시 병사들과 경찰간의 알력은 곳곳에서 소규모 유혈 충돌로 번질 정도로 극심했다. 14연대에

서도 9월 말경 구례에서 휴가병과 경찰의 충돌 사건으로 연대 사병들의 반경 감정이 한껏 고조

되어 있었다.

133)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p. 155-156.

134)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비평사, 1991, p. 255. 

135)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62.

136) 김계유, 앞의 글, p. 255.

137) 벡선엽, 앞의 책, p.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5.

138) 김계유, 앞의 글, pp. 256-261. 여수인민위원회가 내세운 혁명과업 6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위원회가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셋째, 대한민국 분쇄를 맹세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한다. 다섯째, 경찰관․친일파․모리간상배․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서북청년단․대동청년

단․민족청년당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단한다. 여섯째,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

혁을 실시한다.

139) 김계유, 위의 글, pp. 262-263.

140) 백선엽, 앞의 책, p. 166.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6-457.

142) 백선엽, 앞의 책, p. 168.

143) 백선엽, 위의 책, p. 168.

144) 구례와 보성은 반란군이 도착하기 전에 지방 좌익세력에 의해 경찰서가 점령되었다. 

145) 백선엽, 군과 나 , 대륙출판사, 1989, p. 340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p. 164-165. 

146)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 한국문원, 1995, p. 174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9. 진압작전사령부의 편성은 전투사령관  송호성 준장, 제2여

단장 원용덕 대령,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 비행대대장 김정렬(L형연락기 10대) 대위, 수색대장 

강필원(장갑차) 대위, 제4연대(3개 대대) 연대장 이성가 중령, 제3연대(2개 대대) 연대장 함준호 

중령, 제6연대(1개 대대) 연대장 김종갑 중령, 제15연대(1개 대대) 연대장 최남근 중령, 제12연대

(3개 대대) 연대장 백인기 중령 등이었다.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8-459.

148)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72.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62.

150) 제2연대는 20일 수색대의 장갑부대가 남원에 도착하여 장갑부대와 함께 순천 진공작전에 참여

했다.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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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64. 

153)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p. 180-181.

1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64.

155)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69.

156) 서울신문 , 1948. 10. 23.

157) 당시 제4소대장은 부하들에게 “소대장은 소대를 위한 소대장이기 때문에 좌우익을 논하지 않는

다. 소대장은 너희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대원들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전

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4소대가 광양읍 약 200m 앞까지 도달했을 때 소대원은 

4∼5명밖에 남지 않았다. 제4소대는 광양 공격을 포기하고 소대장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 버

렸다.

1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65.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66.

160)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85.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66-471.

162) 당시 정부에서는 여수․순천이 탈환되기 전에 이미 점령하였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작전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김점곤, 앞의 책, p. 199).

163)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p. 186-187.

164)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 p. 179.

1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 p. 77. 

166)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앞의 책, p. 184. 전투사령부에서는 구례를 출발하여 화엄사, 노고단, 심

원, 와울리, 삼정리, 신흥을 거쳐 화개장으로 빠져 나오는 작전을 3일간에 실시하라고 명령하였

다. 이 작전에는 제3, 제4, 제5, 제15연대가 외곽지대를 포위하고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타격부

대로 선정이 되었다. 

167) 10월 29일 제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은 제2대대(대대장 김희준)와 제3대대(대대장 이우성)

를 지휘하여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향하였다. 와울리에서 하루를 숙영하고 31일에는 삼정리를 

경유하여 11월 1일에 화개장으로 빠져 나왔지만 반란군의 행적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다(국방

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74-475).

168) 10월 30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남부, 북부로 구분하여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을 남부지구사

령관에,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을 북부지구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169) 백인기 대령은 전라북도 전주출신으로서 학병으로 출정하여 일본 육군방공학교를 거쳐 광복 후 

귀국하여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3월 23일에 참위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제3연대 대

대장을 거쳐 1948년 5월 1일 군산에서 창설된 제12연대의 초대연대장으로 보직되었고, 자결 당

시 25세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p. 476).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77.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 pp. 78-79.

172)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p. 186-187.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 대비정규전사 , pp. 80-84.

1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79-480.

1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 pp. 87-88.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88-89.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81-482.

178) 1946년 2월 18일 창설된 제6대는 김영환(金英煥)－최남근(崔楠根)－김종석(金鍾碩)－심언봉(沈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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俸)－최남근(崔楠根)－김종갑(金鍾甲) 등이 연대장을 맡았으며, 좌익계로 분류되는 최남근과 김

종석이 약 20개월간 부대를 지휘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 pp. 349-351).

17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 p. 219. 나머지 1개 대대 또한 2개 중대 병력이 포항, 영천, 

김천 등지의 지역 경비를 위해 파견되어 있던 상태였다. 

180) 김남식, 남로당연구 , 1984, p. 390; 육군본부, 창군전사 , pp. 520-521.

181) 육군정보참모부, 공비연혁 , p. 219.

182)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 1948. 12. 8.

183) 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22.

184)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198.

185) 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22. 팔공산으로 입산한 곽종진과 이정택은 그 후 태백산지구 전투사

령부의 게릴라 토벌작전 때에 사살되었다. 

186) 김천파견대의 무장해제 당시 중대장 안경준(安慶峻) 중위는 겁을 먹고 도망갔다가 후에 자수하

였다. 또한 김천파견대와 더불어 영천파견대도 무장 해제되었다. 그 후 제7연대 제2대대는 부산 

주둔 제5연대 1개 대대(대대장 배정호 대위)가 대구로 증원되자 임무를 제5연대에 인계하고 청

주로 복귀하였다(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22).

187) 국제신문 , 1948. 11. 6.

188) 당시 제6연대 제1대대(2개 중대)와 하사관교육대는 대대장 차갑준(車甲俊) 대위 지휘하에 지리

산 함양방면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34).

189) 대부분의 병사들은 실탄을 반납하였지만 일부 좌익계 병사들이 실탄 반납을 거부함으로써 대대

내의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장교들의 통솔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190) 육군본부정보참모부, 공비연혁 , p. 221.  

191) 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34.

192) 이동백 상사를 비롯한 좌익계 사병들이 월배를 반란지로 택한 것은 대구 출신으로 지리에 밝았

다는 점과 거사 후 팔공산으로 입산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92-493.

194) 세계일보 , 1948. 12. 8 ;육군본부, 창군전사 , p. 524.

195) 백선엽, 실록 지리산 , p. 201. 제4중대의 임무교대는 숙군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차 제3중대와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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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북한⋅소련⋅중공의 군사회담 

1. 전략회담과 군사지원

1) 북⋅중⋅소 군사대표자 회의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한 1948년 12월 중순 모스크바에서는 소련 국

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 원수의 주재 아래 5명의 소련군 장성과 중공, 

북한의 군사대표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회담

이 개최되고 있었다.

이 회담에는 소련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함에 따라 북한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불가닌이 북한 및 중공 군사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이루어진 회의였

다. 이 날 회의는 소련측 대표로는 극동군사령관 말리노프스키(Malinovsky) 원수, 

지상군사령관 코네프(Konev) 원수, 바실레프스키(Vasilebvsky) 원수, 해병대사령관 

골로우코(Golouko) 제독, 제1부수상 마렌코프(G. M Malenkov) 등이었고, 이 외에 

소련군 기술병과 대표들도 참석하였고, 북한 및 중공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3국 군사대표들은 18개월 내에 북한군을 남한 침략에 충분하게끔 

증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군사협정에 합의하는 

한편 소련군 특별사절단의 파견 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였다.1)

1)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편성한다. 

2) 돌격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중공은 한인계 중공군 20,000∼25,000명을 입북시

켜 북한군의 기간요원으로 제공한다. 

3) 돌격사단 외 8개 전투사단과 8개 예비사단을 편성한다. 

4) 기갑부대는 소련이 제공하는 500대의 전차로 2개의 기갑사단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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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군은 국제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까지 당분간 보류한다. 

6) 상기 항을 강력히 추진 감독하기 위하여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을 평양에 파

견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철군 완료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북한군

을 14개 보병사단과 2개 기갑사단으로 편성 강화하고, 그것도 18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더구나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특별군사사절단까지 

파견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목표설정은 소련의 한

반도 정책과 유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지만 남침을 위한 전쟁동원

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단계에서의 계획은 북한군 증강계획 자체

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2)

회담의 결정에 따라 초대 주북한 소련대사로 임명(1948. 10. 8일)된 스티코프 

대장을 단장으로 5명의 장성과 12명의 대령 그리고 20명 가량의 중령․소령․대

위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군사사절단이 12월말에 북한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파

견된 소련군 장군들 대부분이 기갑분야 전문가였다. 기계화부대 전술가인 카투

코프(Katukov) 대장, 쿠바노프(Kubanov) 중장, 정보전문가 자카로프(Zakalov), 코로

테예프(Koroteyev) 장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포괄적으로 북한군 및 중국 공산군내 한인부대에 대한 평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경제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북한군 증강계획, 

스미르노프(Smirnov) 소장이 이끄는 소련 군사고문단을 보강하는 것 등이었다. 그

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직접적인 임무는 모스크바 결정을 18개월 안에 완수하는

데 있으며 돌격사단 및 전투사단의 편성, 전차부대의 장비, 훈련, 연료문제의 해

결, 공군부대의 지원, 합동기동연습 등이었다.3)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중 독일전에서 전차부대의 활약에 의한 전과가 컸기 때

문에 소련 군사사절단도 북한군의 전차부대를 강력하게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사절단은 북한으로 오는 도중에 하얼빈에서 조․중 실무진과 만났

다. 북한측에서는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스크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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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회의에서 논의된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 소속 한인 2만∼2만 5천명의 병력

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가능성을 길림성의 마량도(Malingdao) 장군과 논의하였

다. 이 때 마 장군의 견해는 이곳에 2만∼2만5천명의 한인부대를 보유하고 있으

나 아직도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강력한 저항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인부대를 1949년 3월 이전에 북한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피력하

였다.4)

또한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부 군사혁명위원회에서도 이 조선민족부대의 

파북(派北) 문제를 포함하여 조․중 군사동맹에 관해 평양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

려 주었다. 그리고 소련 군사사절단의 쿠바노프(Kubanov) 중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인부대의 시범훈련을 길림에서 참관한 결과, 보병 및 포병의 기량은 대단히 

우수하였으나 기갑부대의 훈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150명 규모

의 기술병 차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5)

이어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 사절단은 조․소 공식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모스크바 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

에 북한측은 부수상 홍명희(洪命憙)가 참석하였다. 특히 북한은 모스크바 전략회

의의 결정사항 가운데 공군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당분간 편성하지 않는다

는 사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공군 확장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일 

공군 확장이 여의치 못하면 중공과 협의하여 약 1,000대의 항공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불가능하면 스웨덴, 스위스, 체코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협상 실무책임자인 쿠바노프 중장

은 공군에 관한 문제는 김일성 수상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타

협안을 제시하여 1차 회의를 종료하였다. 1차 회의 후 소련 특별 군사사절단은 

항공기 지원문제에 관해서 소련 외상 몰르토프(Molotov)와 사전 협의한 후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소련은 추가로 150대의 항공

기를 북한에 지원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제2차 회의는 북한의 요청대로 진행되었다.

비류조프 장군의 전문에 의하면, 동년 2월 4일 스티코프 대사가 요청한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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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250만발, TT-3용 탄약 320만발, 82㎜ 박격포탄 1만 5천발, 소총 1,500정, 자동

소총 1,200정, 권총 400정, 중기관총 100정, 82㎜ 박격포 40문 등을 적재한 태평

양함대 소속 함정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로미코(Gromiko)는 스티코프의 

요청을 고려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박으로 5톤의 장비와 탄약을 발송하며, 

나머지 장비는 운송선이 허용되면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6)

이후 이 군사사절단은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수송되는 

군수물자의 수송 및 인수방법과 절차, 유류의 저장시설과 정유시설의 신설, 추가

적인 돌격 및 예비사단의 편성과 훈련, 중공으로부터의 조선인 부대의 파북(派

北) 조치 등 제반 문제를 추진하면서 북한군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전차 공급문제에 관해서는 사절단의 간부인 쿠바노프 중장이 처리하였으며, 

소련은 본래 모스크바 결정에서 500대의 전차를 공급하여 2개 기갑사단을 편성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지형이 산악지대와 하천이 많다는 이유로 전차전

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여 500대에서 그 반수로 줄였다. 소련군사사절단은 

전차부대를 무력남침의 주력부대로 육성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연료문제의 해

결책도 아울러 강구하였다.

전차부대를 비롯해서 싸마호트, 모터지크, 자동차수송부대와 해군의 선박 및 

공군의 항공기 운용은 연료문제 해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강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 공군은 1949년 4월 20일 현재 스티코프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에는 

전투기를 보유한 연대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지난 7개월간 80명 피교육자 중 8

명의 조종사만을 양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조종사 양성은 훈련기(Ty-2)기 

미보유 및 비행연료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이 보유한 300톤의 비행

연료는 소연방 대외무역성(對外貿易省)에서 구입했으나 B-70, B-74, B-78의 혼합

연료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북한관계자에 따르면, 소 연방 대외무역성은 현재까

지 쓸만한 비행연료를 공급하지 않았다.7) 

당시 소련은 태평양을 향한 연안지방에 정유공장과 유류 저장소가 없었고, 블

라디보스토크 군수창에도 연료가 고갈되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이 사절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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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산에 정유공장과 수송관을 설치하고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정유능력이 연 10만

톤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스티코프는 북한군 소요

연료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 천길호 부근에 또 하나의 정유공장을 신설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로 그 일대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역청탄을 액화하여 정

유하였다. 연 생산량은 12만 5,000톤이었고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정유원료인 역

청탄 채굴에 수많은 북한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목표량 돌파에 혈안이 되

었다. 그리하여 1950년 초순까지 북한군의 기계화부대에 사용될 유류는 어느 정

도 확보되었으나 그래도 충분치 못하여 동년 4월초에 외국석유회사에서 10만톤

을 수입하여 망산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에 의하여 

연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공격력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련군 총참모부는 현지의 스티코프 지원요청에 즉각적으로 응

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휘권은 고문

단장(스미르노프 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북한 소련대사인 스티코프에게 있

었다.8) 총참모부의 지시로 2월 9일 태평양함대 비행 부사령관인 세르빈 소장은 

원산(元山)에 도착해 소련 전투비행연대 배치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모스크바는 김일성의 요청을 수용해 소련군 철수 후 북한에 잔류할 군사고문

을 포함한 소련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규모와 체류방식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

였다. 1949년 2월 24일 소련 내각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 무력성은 북한군 고문관, 여순항 해군기지 문제, 해상과 항공교통, 고문과 대사

관의 연락 확보를 위한 소련군의 인원과 기자재의 잔류문제, 그리고 북한 잔류

인원의 소․북 국경선 통과방식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북한

군의 군사고문 자격으로 복무중인 236명의 소련장군과 군관의 잔류요청을 충

족시킬 것, b) 북한군 고문으로 잔류하는 소련 장군과 군관에게 현지통화로 받

는 급여액과 입북 전 최종직책에 의거 수령한 급여액(직책, 군 계급과 복무연

한에 따른 급여액) 사이의 차액을 소련 무력성 예산에서 소련통화로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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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내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잔류

시킬 것 a) 청진항 :어뢰정 24척, 대형 어선 7척, 소형 어선 8척, 소해정 6척, 

초계정 6척, 보조함 7척, 수로연구용 선박 3척, b) 원산항 :수로연구용 선박 2

척, c) 나진항 :해안구조선 6척, 총 3,530명의 군인과 264명의 군무원을 잔류시

킬 것.

3. 북한영공 항로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시 전까지 다음과 같이 잔류시킬 것. a) 

청진, 함흥, 평양의 기술제공 그룹, b) 나남의 통신 및 방송국 작업그룹, c) 평

양의 전신국, d) 평양의 소련국가안정성 고주파 송수신소, 총 326명 인원을 잔

류시킬 것.

4. 소련 무력성 예산으로 본 결정의 2, 3항에 열거된 인원을 부양할 것.

5. 소련 무력성 기준에 의거해 소련으로 소환 전까지 북한의 소련병원 복무를 위

해 잔류한 180명의 군인과 군무원에게 모든 식량공급을 보장할 의무를 소련 

무력성에 부여할 것.

6. 1946년 6월 10일 No. 1206-497 소련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비준 받은 훈령에 

따른 소－북한 국경선 통과방식을 유지할 것. 본 결정을 근거로 북한에 위치한 

소련 무력성 인원이 북한과 소련사이를 다니도록 통행증을 교부할 권리를 조

선인민군 총 군사고문과 청진해군기지 사령관에게 부여할 것.

7. 주북한 소련특명 전권대사 스티코프 동지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조선정부와 

합의하도록 임무 부여할 것. 즉, 북한 내 기존 최소생계비와 담당직책을 고려

하여 소련고문에 대한 현지 통화로의 급여지급 규모 문제, 북한 내 근무처 도

착과 파견근무를 마치고 소련으로 귀국할 경우에 수당 증액 문제, 그들에게 조

선 정부예산으로 이들 지출 변제와 함께 식량, 주택, 공공요금을 무료 보장과 

또한 북한에 해상 및 항공 교통의 확보를 위한 인원과 기자재 잔류와 본 결정

에 의거 북한에 복무요원들의 소북 국경선 통과절차 문제 등9)

이로써 소련군 철수 후 잔류한 주북한 군사고문단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결정

되었다. 군사고문의 편제인원이 236명(장군과 장교)으로 확정되었고, 7항도 특기

할 만하다. 소련 군사고문의 현지급여와 식량배급, 주택, 공공요금 등 체재비용

을 과거 일부 분담과 달리 북한정부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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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방식의 전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련과 북한정부 모두 종전까지 일회성 

단기과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소련요인에서 탈피해 북한군에 상시적인 소련요

인으로 군사고문단이 필요하다는데 공식 합의했다.

스티코프 대장은 1949년 4월 20일 북한군 전투준비태세를 심히 우려하며 군사

고문단장의 교체와 사단장 고문관 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북한군 전

력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다음날 모스크바에서 

스티코프에게 “스탈린 동지의 지시에 의거, 북한군 군사고문단장은 당신이다. 스

미르노프 소장은 빠른 시일내 교체될 것이다”라는 지시문이 하달되었다.10)

2) 북⋅중⋅소 비밀 군사회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3월 5일 김일성－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을 계

기로 급진전되었다. 김일성은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소련방문을 요

청했고 동년 1월 17일 스티코프가 스탈린의 동의의사를 전하였다.

1949년 3월 3일, 북한 정부 사절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김일성은 박헌영

(朴憲永) 부수상겸 외상, 홍명희(洪命憙) 부수상, 정준택(鄭準澤) 국가계획위원장, 

장시우(張時雨) 상업상, 백남운(白南雲) 교육상, 김정계(金廷桂) 체신상, 김일(金一) 

민족보위성 부상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인솔하여 회담에 참석하였다. 3월 4일 

김일성과 몰로토프, 비진스키, 멘쉬코프 및 스티코프 등과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3월 5일에는 김일성이 스탈린과 만났다. 

3월 5일 회담에서 소련 국가안전성(KGB) 소속 소련한인 김이노켄치도 배석하

였다. 그는 정치고문 발라샤노프 대좌 휘하에서 근무하다 소군 철수 후 평양주

재 소련대사관 통역관 그룹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사절단과 같이 모스크바를 방

문했다. 그는 소련측 통역으로 참여한 후 현재 공개된 대화록을 스티코프와 함

께 작성한 장본인이다.11) 

김일성 일행이 스탈린을 방문한 시점은 동서 냉전의 격화로 어제의 연합국 전

우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베를린․터키․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는 공산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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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김일성은 스탈린과 통일문제, 경제협력과 무역, 1949∼50년도 무

역협정,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전쟁준비와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해 광범하게 협의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중 남북 통일문제, 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12)

통일문제에 있어 양자는 김일성이 제기한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방안’에 원칙

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 김일성보다 우위

에 있는 스탈린은 그 방안에 관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와 남한의 도발

을 유도한 후 소위 다시 받아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당시로서는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위 ‘반격’(反擊) 시

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스탈린은 선제공격의 경우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직 남한에는 미군이 주

둔하고 있음과 미․소간에는 38도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한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 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

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당시 선제공격은 시기상조로서 군사력을 강화할 단계이며 무력침공은 남

한의 도발을 다시 받아치는 형식을 빌리라는 것이었다. 경제지원에 있어서는 북

한이 수립한 경제부흥발전계획 지원을 위해 약 2억 루블(4,000만 달러)의 차관제

공,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에 합의하였는데,13) 이 금액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주로 전쟁준비에 필요한 북한군의 무기 및 장비를 구입하였다.

스탈린이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남한의 군사력이 60,000명이라는 김일성의 설명에 가소롭다는 듯

이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국군 내에 공산 세포조직을 침투시켰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박헌영이 침투해 있으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자,14) 지금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남한에서 북으로의 침투도 경계하라고 강조

하였다. 한국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무부에 심어놓은 북한 첩자에 

의해 소상하게 파악되고 있었으며, 그 정보 분석을 토대로 북한은 남한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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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평가하고 있었다.15) 

이어서 스탈린은 북한의 해군과 공군지원, 소련 군사학교에 위탁교육 실시 등

을 약속하였다.16) 3월 12일의 김일성․불가닌 회담에서는 북한군의 지상군 창설 

및 증설에 따른 무기 공급, 해군창설에 필요한 소해정과 전투함, 해군고문관, 그

리고 항공력 증강을 위한 훈련용 항공기의 공급을 약속받았으며, 특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청진(淸津)의 소련 해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17)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 쉬체멘코 대장, 하를라모프 해군중장, 슬라빈 중장, 미

하일로프 소장과 스티코프 대사, 박헌영과 문일(文日)이 배석했다. 소련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상군, 해․공군 그리고 내무성과 경찰부대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군사기술을 북한에 공급할 것을 보장했다.

그 내용은 6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부대 편성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추

가 원조, 7개 기동보안대대 편성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 원조, 공군의 충분한 훈

련 후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등 추가 원조, 120명의 특별군사

고문단을 1949년 5월 20일까지 파견, 10억원에 해당되는 물자지원 등이었다. 회

담과정에서 일부 최신 소련 전투기와 해군함정을 비롯해 각종 무기 세부목록이 

검토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련 군사교육기관에서의 북한군 간부 교육계획

에 합의하고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문제를 논의했다는 대목이다.18) 

스탈린은 3월 12일 회담 논의사항을 김일성, 박헌영과 별도로 만나 결정하였

다. 스탈린 집무실내 방문객 일지에 따르면, 3월 14일 북한 정부사절단 가운데 

김일성과 박헌영, 문일이 스티코프와 함께 재차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회담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3월 5일 회담보다 길었으며, 이 자리에서 남침 문제

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19)

그 다음 3월 17일에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골격으로 ‘전쟁지원의 성격, 소련

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소협정(朝蘇

協定)’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들간에는 ‘경제․문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을 뿐이었다.20) 그러나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왔

는데, 이번에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의 중점이 전쟁지



제 6 장  북한의 남침준비

542

원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회담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무력남침에 의한 통일방

안에 합의를 보고 소련이 그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증강지원 약속을 했다는 점

에서 한국전쟁 모의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의 소련방문 때 그를 수행했던 교육상 백남운은 그의 책에서 상당히 상

세하게 방문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월 17일 조인을 마친 후 있었

던 축하연에서 스탈린이 당시 소련군 참모총장이었던 쉬체멘코와 해군사령관 우

마세프, 공군사령관 베르시닌 등을 소개한 것을 들면서, 이는 북한이 유사시 소

련의 군사원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스탈린이 우회적으로 시사

한 것이었다.21)

그 직후 북한은 조․소 협정에 따라 1949년 5월 1일에 1차년도 분으로 소총․

전차․야포 등 장비와 함정, 항공기 그리고 탄약, 무전기 등 각종 전쟁물자 110

여 종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는 6월 4일에 승인되었다.

스티코프 대사는 5월 3일 김일성의 서한을 모스크바에 전달하면서 “김일성의 

요청은 북한측이 2개 전차연대(각 전차 33대)와 자주포대대(SU-76 16문)로 편성된 

기존의 전차여단과 별도로 전차사단, 기동보병연대 외 모터싸이클 대대를 창설

하고자 하며, 각 보병사단에 별도의 탱크연대(각 탱크 33대)와 자주포대를 소속

시키고 24문의 ZIS-3 대포로 편성된 포병연대, 폭격기와 전투기(각 43대)로 편

성된 비행사단을 창설하고자 한다”는 김일성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메모를 첨부

했다.22)

북한측은 장비지원에 대한 비용지불로 김일성이 불가닌에게 보낸 서한에 명기

된 대로, 금년 9∼10월까지 소련에 정미 쌀 3만톤을 공급할 것을 제시하였다.23) 

<표 6－1>에 의하면, 소련이 제1차로 지원한 것이 주로 기갑 장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소협정에 의한 지원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장비가 입

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1949년 8월 1일 현재 북한 전차보

유는 33대로 집계되었으나 9월 소군의 지원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었는데, 그것

은 조소협정에 따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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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조․소 협정에 의한 1차년도 지원 장비(1949. 6. 4 승인)24)

장  비     종  류 수    량

공군 장비

일류신-10 30대

일류신 연습기-10 4대

야크-9 30대

야크-11 6대

야크-18 24대

PO-2 4대

예비모터 AM-42 6대

낙하산 250개

예비부품가격 35만 루블

기갑 장비

전차 T-34 87대

자주포 SU-76 102대

장갑차 BA-64 57대

사이드카 M-72 122대

예비부품가격 20만 루블

소총 및 포병 화기

7.62㎜ 소총 10,000정 

7.62㎜ 저격소총 1,000정

7.62㎜ 카빈소총 4,000정

45㎜ 대전차포 48문 

76㎜ ZIS-3야포 73문

122㎜ 야포 18문

1949년 8월 현재 북한군 장비는 45㎜ 대전차포 192정, 76.2㎜ 야포 45문, 120

㎜ 야포 18문, 120㎜ 박격포 119문, 37㎜ 고사포 46문, 85㎜ 고사포 12문, 전차 

T-34 64대, 자주포 SU-76 16대, 장갑차-67 2대, 전투기 YAK-9 24대, 지상공격기 

IL-10 24대, YAK & YIL 18대, YAK-18 8대 등이었다.25) 또한 소련 각료회의 결정

에 따라 공급받을 총 무기와 장비는 T-34 전차 87대, CY-76 102대, 장갑차-67 57

대, IL-10 30대, YAK-9 30대, YAK-18 16대, YIL 및 YAK 10대 등이었다.

북한군 출신 최태환에 의하면, 1949년 8월 13일 흥남 부두를 통해 소련의 경

기관총, 탄약, 무전기, 모터싸이클, 탱크, 군용차량 등에 이르는 엄청난 군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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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입되었고 이는 새로이 편성되는 부대를 위해 필요한 물자들이었다고 하였

다.26) 동년 9월 시점 북한 병력도 80,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중공군 의용군

이 대거 입북한 결과였다.

따라서 1949년 9월 현재 북한은 육․해․공 병력 97,500명, 경비대 병력 42,000

명, 전차 64대, 장갑차 59대, 비행기 75대 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949년 말까

지 소련으로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많은 장비를 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련제 전차도 북한에 제공되었는데 당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것은 

T-34였다. 전차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전투장비여서 육체적으로나 기술면에서 

단기간 내에 조종법을 숙지할 수 있는 병사들을 차출해야만 했다. 그렇게 차출

된 북한 병사들은 전차 조종법과 사격법을 주로 익히게 되었다. 전차와 함께 포

병훈련에도 주력했다. 76㎜․122㎜․152㎜ 구경의 소련제 포는 조작이 매우 복

잡했다. 조종사의 훈련이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45명이 호롤리스크 

특수비행학교에서, 45명이 치칼로프 군사비행학교에서, 30명이 이르쿠츠크 비행

기술학교에서 각각 훈련과정을 거쳤다. 

소련전문가들은 만주의 북한 비행학교에서 조종사 양성에 참여했다. 창군 초

부터 군사고문단의 간부양성에 힘쓴 결과 군관학교를 통해 많은 간부들이 새로

이 배출되었다. 1950년 1월 1일 현재 북한 소재 각급 군사교육기관에서 총 4,150

명이 훈련받고 있었고, 이 교육과정은 군사고문의 지원하에 소련식의 교육과정

을 그대로 따라 진행되었다.27)

한편 북한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자, 1949년 8월 12일과 14일 김일성

은 일시 귀국한 스티코프 대사에게 대남선제공격을 준비해야겠다고 주장하고 나

섰다. 그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38도선 무력도발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우세가 입증되었으며, 게다가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남한이 거부

하고 있으므로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인민봉기가 뒤따를 것이며, 만일 대남 공격을 하지 않

으면 인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특히 남한정부가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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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근에 일종의 마지노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북

한군의 반격기회가 상실될 것이므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8)

소련 대사가 1949년 3월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 논의된 스탈린의 지령을 

상기시키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은 38도선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역’ 건

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의 결행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상황판단 후에나 가능

할 것이라는 소련측의 답변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옹진반도 점령계획을 제시하

였다.29)

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옹진반도를 점령함으로

써 전선을 120㎞나 축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군의 전력과 사기를 판단하여 

사기가 저하된 경우에는 남침으로 치닫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나 북의 능력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련의 판단과 반대에 부딪혀 

이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30) 

이때 소련은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였으며, 남한 내에서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

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령하였다.31) 김일성과 박헌영은 

해방구 설치와 옹진반도 점령계획에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망하였지만 남한에서

의 빨치산 투쟁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도할 요원을 증파하였다.32)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

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소련중앙 인민위원회는 

스티코프에게 옹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몇 차례 주의를 하달하였다.33) 이 시점까지 스탈린은 북한에게 공세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정세를 관망하면서 유리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북한 내부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한편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50년 2월 17일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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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동안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수뇌들과 회담을 가지고 ‘중․소 우호동맹상

호협정’, ‘장춘 철도․여순,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 등을 체결하고 귀국하

였다.34) 

1949년 10월 1일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승

리였다. 4억 5,000만명이라는 방대한 인구와 대지가 모택동의 손에 들어갔다. 소

련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실제로 중공의 거대한 전략적 제반요구를 침략정책

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택동을 스탈린의 제70회 생일에 초청하였다.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1950년 1월 21일에는 주은래 일행이 

합세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약 1개월간에 걸친 회의 끝에 1950년 2월 14일 중․소 30년간의 우

호동맹과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크레믈린은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소

양국은 “일본 또는 그와 협력하는(미국을 지칭) 직접 또는 직접적인 침략에 있어 

그 침략의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투쟁의 첫 포석으로 중․소의 동맹을 평가함에 

있어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

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위대한 우호에 의해서 용기

를 얻었고, 더욱 이승만 도당의 전멸과 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세력을 국외로 

축출하는데 승리할 자신을 얻었다”고 대 남한침략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2월 14일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소련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 장춘철도, 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소련정부가 소

련에서의 공업 및 철도시설여부에 대한 대가지불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장기경제차관을 부여하는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중․소 동맹에 

의하면 아세아에서의 공산세력 확대에 있어 주요한 장애가 될 일본, 한국 및 그

의 배후자인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동방위란 미명하에 침략의도를 엄폐한 

조약이었다.

여기에서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체류한 2개월간에 극동정세 문제가 토의 결정

되었고, 스탈린은 세계 공산투쟁을 위해 모택동을 아시아의 신생 국가군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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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버마,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적화를 분담시켰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

하의 양국간 결속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화를 위한 역할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

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북⋅소⋅중의 비밀회담과 전쟁 결정

김일성은 중공이 내전에 승리하여 정권을 수립하게 되자 “이제 남조선 해방의 

차례”라고 하며 중공과 소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1950년 

1월 17일 외상 박헌영 주재 만찬에서 선제공격에 관한 소련의 승인을 얻기 위해 

스티코프 대사와 참사관들에게 스탈린과의 회담을 주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 인민은 나를 믿고 있으므로 우리의 군사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 빨치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남한 인민은 우리에게 좋은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나

는 최근 아주 고심하고 있으며 밤잠을 못 이루며 통일문제를 생각한다. 북침시 

남침은 불필요하며, 이승만이 북침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 공격행동을 허락받

기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35)

김일성은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1949년 3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남조선이 

먼저 공격할 경우 반격할 것을 승인 받았지만, 이승만이 침략을 기도하지 않아 

반격을 시행할 기회가 없어, 남조선 인민의 해방과 국가통일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민군의 선제공격 행동에 관한 토의를 갖고 허락을 받고자 스탈린과 면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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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탈린과의 면담이 어려우면 모스크바

에서 돌아오는 모택동과 면담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중국내전이 끝나면 그

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모든 문제

에 관한 지시를 받아 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북한이 소련의 ‘북침시에만 반격 허용’이라는 제

한적 공세허용을 받은 이후부터 남한이 북침(北侵)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기대의 내면에는 대남 전력에 자신감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무렵 소련도 내부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이를 중공과 

협의하고 있었다. 즉, 스탈린은 스티코프에게 “모택동 동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군사력과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도울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통보했다”고 하였다.36) 

결국 스탈린은 1월 30일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방문요청을 

수락하였다. 바로 이 시점이 스탈린이 가시적으로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한 관심

을 보인 태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동년 2월 4일 스티코프를 

방문하여 3개 보병사단을 새로 편성해 총 10개 사단 증강 문제를 놓고 조언을 

구했다. 스티코프는 이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자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할 중대

한 문제라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장비와 보급물자 충당방안으

로 스탈린에게 1951년 용도의 소련 차관 전용이 가능할지를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2월 9일 신속히 평양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스티코프에게 “김

일성을 찾아가 구두로 추가 3개 사단편성에 착수할 수 있으며, 1951년도 차관을 

1950년에 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통보하였다.

이것은 1949년 9월 24일 소련 정치국 결정으로 남한에 대한 여하한 군사도발

의 금지를 지시한 후 몇 개월 사이에 소련지도부, 특히 스탈린의 인식전환은 크

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런 인식전환으로 향후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도 적극적이

고 체계적이며 기민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군 총참모부와 군사고

문단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전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었다.

1950년 2월 23일에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Vassyliev) 중장이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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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수석군사고문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도착으로 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직을 인계하였다.37) 바실리에프 중장 예하의 새로운 고문단은 

전쟁계획 수립과 북한군 운용을 위해 투입된 것이었다.38) 군사고문단장과 함께 

그의 직속기구인 고문단 본부요원과 총참모부 담당 고문 십여 명이 선발대로 도

착했다.39) 스티코프 대사는 “바실리에프 중장이 도착해 북한군 군사고문단장 직

무수행에 착수했다. 각 군의 참모부와 부대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내가 

군사고문단장직에서 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확인해 주길 요청한다”40)라는 전문

을 본국에 전달하였다.

실로 1949년 4월 스티코프가 임시로 군사고문단장를 겸직한 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군 지휘관 인사교체였다. 바실리에프는 도착즉시 전쟁 사전 

정비작업에 주력하였다. 그의 임명은 지금까지 훈련위주의 고문에서 작전과 실

전 위주의 고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북한군의 증강을 감

독하고 지원하던 고문단의 역할이 본격적인 군사작전 지도가 바뀌었다. 이들 새

로운 참모지휘그룹의 입북은 스탈린의 동의, 무기 및 장비의 지원과 함께 한국

전쟁 발발에 소련의 개입정도를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요소이다.41)

바실리에프는 이후 소련고문의 활동과 역할을 조정 지휘하였다. 고문단의 임

무와 역할은 시기별로 훈련 증강 작전 혹은 전투에 대한 비중은 상이하였다. 그

러나 군사고문단은 다양한 군관들의 총체적 집단을 의미한다. 240∼250명을 기

준으로 볼 때 여기에는 총참모부 중앙부서 담당 작전참모고문, 각 병종부대나 

사단 여단 경우에 따라 연대 대대고문, 군사학교나 아카데미 담당고문, 북한군 

지휘부의 사상 동향을 정탐하는 정치고문 등으로 편성되었다. 물론 5월에는 소

수의 총참모부 소속 작전고문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6월에는 짜여진 작전에 

따라 전쟁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병종부대 사령부, 사단, 여단본부에서의 고문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42) 

바실리에프의 임명은 원래 1950년 2월 훨씬 이전인 1949년 12월 7일에 결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착 당시 소수의 선발대만 대동했다. 이런 점에서 작전

참모 및 전투지휘 그룹의 입북은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



제 6 장  북한의 남침준비

550

한 핵심요소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 극비리에 모스크바의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그는 스티코프 대사의 주선으로 평양을 떠나 비밀리에 스

탈린을 방문하여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

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 선제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한 것이었

다. 다시 말하여 전쟁의 남침전략은 1950년 4월 김일성과 만나 확정된 것이었다. 

스탈린 집무실 방문객 일지에는 1950년 4월 10일 한차례 김일성, 박헌영, 문일

(文日)이 스티코프와 함께 회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러시아 외교

사 에 스탈린 남침전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국제정세가 바뀌어 한국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

도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국제적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더 이상 전

쟁을 치를 필요로부터 해방된 데다, 이제 한국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

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중략) 

소련이 핵 열강이 된 정세변화까지 가세해 미국내에는 한국문제에 개입치 않으려

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여건은 북경이 한국에서

의 해방전쟁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이어 스탈린은 북한군대의 질과 양 모두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했

다. 또한 “공격세부계획이 반드시 요구된다. 작전은 3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제1단계에서 38도선 지역내 부대를 집결시킨다. 그 다음 북한정부는 새로운 

평화통일 제의를 발표한다. 서울이 이를 거부할 것이므로 바로 그때 공격하면 된

다. 옹진반도 타격 구상은 옳다. 계획에 동의한다. 누가 최초로 전투 혹은 군사행

동을 시작했는지 진실을 엄폐하는데 유용하다. 남측의 반격이 있은 후 전선을 확

장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전쟁은 반드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이 제정

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제기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

이 직접 관여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동양의 사정에 정통한 모택동을 믿

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빨치산이 공격을 지원해 주

며 20만 당원이 남한정부에 맞선 봉기에 참여할 것임을 단언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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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 시점에 스탈린이 변화된 국제정세를 고려해 남

침전략과 최초의 작전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스탈린의 

남침 구상은 38도선 부근으로 부대집결, 북한정부의 새로운 평화통일 제의와 남

한정부의 거부, 옹진반도 타격과 남한군의 반격에 이은 전격전 돌입과 같이 3단

계였다.

스탈린의 최초의 작전구상에서 핵심은 “적이 제정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전격전”이었다. 전격전은 초전 3일 이내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부대로 

적의 제1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으로 진격해 적을 양단시켜 적의 전력 대부

분을 궤멸시킬 정도로 화력과 기동력, 파괴력을 일시에 조직적으로 폭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전차나 야포, 공군이 잘 무장되고 압도적 우세와 더불어 한 치

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고도로 세밀한 초기 공격세부계획이 필수적이었다.44)

모스크바회담에서의 북․소 비밀정상회담 직후 소련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수뇌

와 가진 회담에서 공군력의 지원을 강조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항공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반면 지형을 고려하여 전차를 1개 사단으로 축소 조정

하는 등 김일성․스탈린 회담의 합의사항을 현지실정에 부합되게 조정하면서 이

의 이행에 착수하였다.45) 

이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

의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46) 스탈린은 김일성과 만나 남침계획에 대해 

동의했음에도 모택동의 동의와 위의 양자간의 약정의 확인 후로 최종승인을 미

룬 것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 일행은 4월 25일에 귀환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약정대로 도착 즉시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姜健)에게 여

름까지(즉 5월말까지) 전격전을 위한 북한군 총동원태세 완비와 남침작전 세부계

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장 쉬쩨멘코를 

통해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에게 북한군에 이어 상응하는 참여를 하도록 지시했

다. 결과적으로 그 약정은 대체로 시간표대로 준수되었다.

김일성 일행의 방소 직전인 1950년 3월 27일자 프라우다 지에 의하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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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상 박헌영은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제를 ‘북조선에서의 평화적 민주건설, 남

조선에서의 대중 내 정치활동 및 식민지 수탈자에 대한 무장투쟁 － 이것은 통

일독립민주건설의 수립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로당의 무력통일정책에 편승하고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쟁을 강요하고 있었다.47)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김일성은 1950년 5월 13일 북경으로 모택동을 방

문하였다. 이날 저녁 늦게 북한 지도자들은, 스탈린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현 국

제환경이 과거와는 다르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모택

동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음을 설명하자, 모(毛)는 동 문제에 관

하여 스탈린 자신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48) 모택동의 요

청을 받은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한 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로포프(스탈린의 가명) 동지와 그의 측근들은 현 

국제상황이 변하였으므로 남북한 통일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중국동지와 북한 동지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약 북한측과 중국측이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일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어 두어야 함. 회담내용에 

관한 사항은 북한측에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임.49)

모스크바의 메시지를 받은 모택동은 5월 15일 김일성 및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수립했

다고 언급하였다.50) 

제1단계 :군사력을 준비하고 이를 증강함

제2단계 :평화적 통일에 관한 대남 제의

제3단계 :남한측의 평화통일 제의 거부 후 전투행위 개시 

모택동은 한국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계획에 찬성하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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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전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수불가결하며 각개 병사와 사령관들에게 구체

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북한군이 신속히 행

동해야 하며 중요한 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되며 병

력은 적군을 섬멸하는데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군 참전문제에 

관하여 김(金)은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미국이 2∼3만의 일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

키지 못할 것이며 이 경우 북한군은 더욱 맹렬히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택동도 2∼3만의 일본군이 참전하는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일본의 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택동은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공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하였다. 모는 중국

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남쪽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면 북한을 충분히 도울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시점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

정함으로써 그 작전이 양국간 공동의 과제가 되었으므로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미 모택동은 주중 북한대사 이주연(李周淵)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통일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영토를 위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었다.51)

1950년 7월 주은래가 중국 주재 소련대사 로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이 회담에

서 모택동은 미군의 직접참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金)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

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일성 일행은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52)



제 6 장  북한의 남침준비

554

제 2 절  전시동원체제로의 전환

1. 인력 동원

북한의 동원체제 기반은 이미 소련 군정(軍政)시기부터 시작된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학생 및 청소년 조직을 통합하도록 하

였으며, 지식인과 문화인들로 하여금 선전전과 문화전(文化戰)에 나서도록 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은 누구

나 공산당 예하조직에 편입되어 인민증을 교부받아 인민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는 하나의 당에 의한 획일적인 지휘아래 놓이게 되었다.

북한 정권은 1949년 초부터는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군 병력 충원제도를 지원

에서 징병으로 바꾸고 북한의 고급중학(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도에는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병력보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제2보충 병력을 확보하는 등 거국적으로 

전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53)

북한 인민에 대한 군사훈련은 1948년까지는 만 17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남성

을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다가 1949년 

초부터는 한 주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여 다가올 군 확장과 

총동원에 대비하였다.

군 입대자에 대한 징집연령은 1948년 말까지는 만 18세로부터 22세까지 매년 

2만 명씩 소위 ‘자원입대제’로서 적령자를 보충해 왔으나 소련군 철수 이후 1949

년부터 북한군의 급격한 확장으로 군 징집인원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입대

자로 채우지 못하자 반 강제로, 그리고 1949년 여름부터는 징집으로 방침을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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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녀학생의 군사훈련 모습

북한의 징집제도는 민족보위성에서 징집 소요인원을 각 도․시․군 인민위원

회(人民委員會)에 할당하면 각 도․시․군에서는 노동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

함한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는 ‘모병위원회’를 구성하여 18세부터 22세까지의 적

령자를 선발하였다. 각 마을마다 이들 징집대상자를 포함한 공개 집회를 개최하

게 하고, 이 곳에서 모병 선전원을 등장시켜 “조국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행동이며,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더 없는 영광입니까!”라고 선전하였다. 징집에 불응하는 자

는 마을주민(당원)들로부터 비공개적인 협박을 받아 입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7월부터는 상기 징집제도로도 군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각 지역 경

찰력과 당 인민위원회를 이용하여 강제로 소요인원을 충원하였다.

1949년 이후 고급중학 이상의 모든 학교에는 장교를 배치하여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전 인민을 1949년 여름까지 신체검

사를 완료하는 등 북한 인민이 병력동원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의 고급 당원이나 정부 관리, 선생, 의사, 기술자들은 북한 인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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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긴요한 존재라는 구실에서 징집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남침 직후인 1950년 7월 1일 전시총동원령(戰時總動員令)이 선포되자 

징집에서 제외되었던 이들까지도 모두 징집되었고, 또 징집연령은 낮아져서 17

세부터 30세까지는 군에 입대시키고 31세부터 50세까지는 군 노무자 및 군수산

업 공장으로 동원하였다. 

2. 물자 동원

김일성(金日成)은 북한 전 인민으로 하여금 전쟁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1949년 7월 15일에는 북한군과 그 가족을 원호한다는 기치아래 조국보

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였다.54) 이들은 이른바 조국

보위사업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공산당의 후원단체로서 북한군 가족의 원호55)

와 더불어 비행기․전차․함정 등 북한군의 현대화 장비를 위하여 기금헌납운동

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56)

이 후원회는 도․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도부를 설치하고 리 단위까지 조직

에 편성하였다. 1949년 8월말 각 도․시․군․면에 이르기까지 2만 5천여개의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되었고, 북한 전국에 걸쳐 269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

다고 발표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목적이 전쟁준비에 있었음은 다음의 김일성의 언급에 

잘  드러나고 있다. 1949년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 1주년에 관한 연설에서 김일

성은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과 경비대 보안대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며,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의 전사, 하사, 군관들의 가족들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며, 물심

양면으로 인민군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일

성은 조국보위후원회로 하여금 군인가족 지원으로부터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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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심양면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전쟁준비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당시 조국보위후원회가 중요하게 추진하였던 사업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로 대별된다.57)

첫째,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선전사업이었다. 전 북한 인민에 대한 선전사

업으로, 북한 인민은 남한의 인민들을 구원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대의 무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선전사업을 전개했다. 1949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 자신이 북한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남조선에서 소위 국

방군을 강화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야기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중략) 침

략자들의 침습을 방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장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략)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중략) 전체 인민들은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

오심과 경각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설은 전쟁 분위

기를 고조시키는 선전사업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군의 강화 지원사업으로 비행기, 전차, 함정 구입을 위한 기금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평양시 상인들은 1949년 11월 4일 비행기 

17대와 현금 55만원을 헌금했다. 같은 해 12월말에 총 모금액은 2억 8천 백여만

원에 이르렀고, 또 12월말부터는 ‘애국채’(愛國債)라는 것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조국보위후원회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인민들에게 구입하도록 하여 이 자금으로 

북한군 장비의 현대화 및 군수공업의 자립성 강화에 투자하였다. 

셋째, 농민들을 이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소위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곡

식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였다. 1949년 말까지 총 4만 8천 4백여 가마가 헌납

되었다. 이렇게 헌납된 ‘애국미’는 전쟁에 대비한 군량미 확보는 물론 군사장비 

구입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군대에 아들을 보낸 후방 군인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援護事業 :내

각결정 제45호)을 선전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직 북한군에 입대하지 않은 장정들

에 대하여 군에 입대하도록 유혹하였다.58) 당시 북한에 있어서 북한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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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애국채 및 애국미 헌납 현황(1949년 12월말 현재)59)

구  분
도  별

헌    금(애국채) 양    곡(애국미)

평  양  시  8,343,8000 226

평 안 남 도  46,613,000 10,926

함 경 남 도  45,510,000 8,739

함 경 북 도  28,272,000 1,893

평 안 북 도  25,320,000 11,248

강  원  도  27,466,000 5,327

황  해  도  19,978,000 7,494

자  강  도   3,764,000 2,611

직 접 헌 납    712,000 -

합     계 281,073,000 48,464

대우는 예외적으로서 병사들의 식사는 일반 직장의 간부급 식사보다 훨씬 좋았

고, 북한군 소좌(소령)의 봉급은 2,300∼2,400원 정도로 정부의 국장이나 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전쟁을 1년 앞둔 군 확장과 사기

를 위한 북한당국의 계획된 선전적 조치였다.

다섯째, 직장 및 농촌 단위로 17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들을 모아 ‘청년훈련

대’를 조직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이들을 통제, 지도하여 군사훈련과 체력단

련을 실시, 장차 군사동원에 대비하였다.60)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강화는 물론이고, 군사동원체제를 운용하고 선전사업을 

실시하였고, 1950년 3월이 되자 남한에서 북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38선으로부터 5㎞ 이내의 주민을 모두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등 전쟁준

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민족지도자 조만식(曺晩植)과 공산주의자 김삼룡(金三龍), 이주하

(李朱河) 등을 교환하자는 방안도 제시해 왔으며, 전쟁 직전인 6월 19일 다시 남

한 국회가 동의한다면 국회에 의한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전하였

다. 그러나 그것은 남한이 평화제의를 거부하였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전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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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2일 다발총 생산 기념 국가시험 사격대회

에서의 기념 촬영. 우로부터 최용건, 김책, 김일, 김일성, 

강건

의 제2단계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61)

한편 북한정권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사회의 조직화, 경제개혁의 실시와 

군수산업의 육성, 계획경제의 시행을 거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장하기 위해 1949년 4월 세계평화옹호대회에 참가하여 군비경쟁 및 전쟁예산

증액 반대를 주장하였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사장비와 군수품의 자체 생

산에 주력하여 1946년부터 이미 군수산업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무기 생산에 박

차를 가하고 있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라는 내각을 구성한 후 

같은 해 8월 10일 ‘주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에 대비하여 북한 전역에 건설했던 군수공장(육군조병창 등)을 모두 국유화하여, 

정비하기 시작하였다.62)

이는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 공산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북

한을 남한에 대한 ‘민주기지’(民主基地)를 축성해야 된다고 선언한 것과 맥을 같

이 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전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것을 결심하고, 

1946년에 포병기술훈련소라는 병기 기술자 양성소를 설립하였다.63) 이어서 평양 

교외에 위치한 평천에 첫 병기공장을 세우고 이듬해인 1948년 3월에 기관단총

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고 전문 분

야별로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권총, 

박격포 등 여러 가지 화기와 탄약․

포탄․수류탄 등도 생산하였다. 1948

년 12월 12일에는 기관단총(일명 다

발총)에 대한 국가 시험사격 행사가 

김일성의 참석하에 대대적으로 거행

되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책(金策 :부수

상 겸 산업상), 최용건(崔庸健 :민족

보위상), 강건(姜健 :총참모장), 김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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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민보성 부상 겸 문화훈련국장) 등에게 무기를 수여하고 기념촬영까지 하였

다. 이때 김일성은 박격포와 수류탄 그리고 소총탄과 포탄 등도 생산하는 새로

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1949년 2월에는 평천 공장을 

제65호 공장으로 확장 발전시켜 전쟁 전에 이미 소화기와 탄약 등을 생산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1949년에는 원산조선소(元山造船所)에서 자체 생산한 경비함의 진수식을 가졌

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남포조선소에서도 같은 종류의 경비함을 생산하였다. 

1949년 8월 30일에는 원산조선소에서 북한 최고의 철제경비정(경비함 제41호)을 

제작 진수시키고 ‘로동호’라고 명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소리가 작고 

속도가 빠른 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64) 

이어서 남포조선소에서도 ‘경비함 제51호’를 제작, 진수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 농업용이기는 하나 ‘트랙터’를 1948년 5

월에 자체 생산함으로써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전차 

생산의 모체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여 무기 및 군

수품 자체 생산에 착수하여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1950년에 접어들어 북한은 전쟁준비를 위한 병력 및 장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 1950년 중 무기를 원조해 달라는 요청 메시지

를 스티코프에게 전하였고, 그는 김일성의 메시지를 1950년 1월 7일 모스크바에 

전달하였다.65) 이 요청은 수락되었고 차후 북한은 소련의 차관형식을 통한 1억 

3천만 루불 어치의 추가 장비․탄약․기자재 등에 대한 상환을 1950년 말까지 

금 9톤(53,662,900 루블), 은 40톤(4,887,600 루블), 모나자이트 정광 15,000톤

(79,500,000 루블) 등 비금속철(非金屬鐵)로 갚기로 하였다.

이어 김일성은 2월 4일 지상군을 10개 사단으로 증편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소련에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이것의 골자는 “첫째, 공채발행에 대한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한다. 둘째, 보충적으로 3개 사단 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 셋째, 1951년분 차관을 1950년에 이용하는데 대한 요청을 제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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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쟁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소련제 T-34전차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조․소 군사비밀협정’(朝蘇軍事秘密協定)에 따라 지원될 

군사장비 및 훈련용 기동장비와 일부의 경장비 및 중장비가 지원되고 있었으나, 

대량의 기동장비(전차 및 자주포 등)와 중장비와 항공기 등의 대대적인 지원은 

전쟁개시 3개월 전부터 본격화되었다. 

1950년 4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비밀방문을 계기로 촉진되어 4∼5월에 청진(淸

津)항에는 T-34 전차․SU-76 자주포, 수백문의 박격포․곡사포․고사포, 무전기 

등 통신장비, 도하장비 등의 공병장비, 탄약 등 하역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각종 

전쟁 물자를 실은 소련선박이 입항(入港)하였다.67) 5월 29일 김일성은 스티코프 

대사에게 4월 모스크바 회담시 합의된 무기와 장비가 이미 대부분 북한에 도착했

음을 통보하였다.68)

이러한 사실은 북한 수상실 직속 무력후방위원회(武力後方委員會 :위원장 김

책)에서 책임지도관이었던 소련계 한인 이황룡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

는 소련에 보낸 무기원조요청 계획서 작성에 참여했으며, 1950년 3월초부터 4월

초 사이 한 차례에 15만톤씩 모두 네 차례 60만톤의 85㎜ 고사포, 76㎜ 직사포, 

105㎜ 직사포, 전차, 수뢰어뢰, 어뢰정 9척, 공병기재, 포탄 등 각종 무기가 소련

에서 반입되어 38선 전방에 배치되었다고 하였다.69)

이때 반입된 무기는 100대의 T-34 전차, 60대의 자주포, 60대의 IL-10 항공기를 

비롯한 중무기가 대부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막대한 수량의 유

탄포, 대포, 박격포, 대전

차포, 기관총과 소총, 자

동차, 모터사이클, 폭약, 

기술장비, 통신자재, 군사

부품, 의약품, 유류, 말, 

수레 등이 반입되었다.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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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의 차관이나 현물상환 형태인 유상판매(有償販賣)였다. 예컨대 1950년 3

월 북한정부는 북한군의 무장과 증강을 위해 소련정부에 1억 2천∼1억 3천만 루

블 상당의 군사기술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당해년도 금 9톤, 은 40톤, 

모나즈석 농축광 1만5천톤 등 1억 3천 8백 5만 5백 루블 어치를 소련에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사고문의 현지급여 및 숙박 음식 등 체제비도 북한측이 전

담했다. 또한 전쟁 중 소련 군사학교에 파견된 조종사, 통신 등의 북한 수련생의 

훈련비도 모스크바 계좌를 통해 정식 지불되었다.70)

물론 훗날 계수를 마친 결과 북한의 미지불 채무액이 상당히 남게 된 것도 사

실이다. 하지만 국제 프롤레타리아 정신에 입각한 무조건적인 원조 선전과 실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해군과 공군도 새로 무장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유능한 군사고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50년 3월 8일 

스티코프 대사는 장교 54명을 북한 해군 고문으로 파견할 것도 요청해 놓고 있

었다.

스티코프가 요청한 북한군 해군함대 고문 인원규정안에 따른 주요 직책과 계

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함대본부는 모두 13명으로 함대사령관 고문

(해군소장), 함대 참모장 고문(대좌), 작전국장고문(중좌), 전투준비국장 고문(중좌), 

공병국장 고문(중좌), 재정국장 고문(대좌), 좌타함장 고문(소좌), 포병함장 고문

(소좌), 기계함장 고문(소좌), 함대사령관 고문 비서(소위), 기밀업무책임자(준사관), 

운전사(준사관)이며 이외에 문화교육국장 고문(대좌), 선전선동국장 고문(중좌), 문

화교육전진기지소장 고문(중좌) 등이다. 1950년 2월 소련정부의 유일한 중앙군사 

기구인 무력성은 각각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양분되었다. 동년 3월의 북한 해군

함대 고문단 파견과 관리는 이때부터 소련 해군성이 직접 담당하였다.

소련에서 지원되는 무기수송은 해상과 육로 수송망이 이용되었는데, 해상수송

은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민간 상선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나진․청진․원산항에 

하역하였고, 당시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나진과 청진) 병력이 동원되었

다. 하역된 전차를 비롯한 자주포와 각종 포 및 중화기, 통신기재, 공병 도하장

비 등 각종 장비를 다시 열차로 각 부대 또는 계획된 38선 지역으로 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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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수송은 만주철도를 이용하여 도문(圖們)에서 남양(함경북도), 안동(중국)에

서 신의주로, 또 하나의 수송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홍의(함경북도)로 수송되

었다. 이 때 무기의 인수인계는 당시 북한군 부총참모장 최인 소장과 소련 특별

군사사절단의 쿠바노프 장군과 카투코프 장군 사이에서 이루어졌다.71)

유류문제는 본격적인 기동장비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추진되었다. 즉, 1949년 

초부터 특별군사사절단의 코로테예프 장군과 스티코프 대사는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가 사용할 유류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한 결과, 소련으로부터 원유수송이 용

이한 원산 부근에 정유능력 연산 10만톤의 정유공장을 건설하였고, 역시 원유수

송을 고려하여 함흥항으로부터 수송이 용이한 장진호 부근 지하에 12만 4천톤의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1950년 초까지 이들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연료만으로 북한군이 사용할 양이 

비축되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1950년 4월 초 루마니아의 앵글로 더취 

회사로부터 휘발유 10만톤을 수입하여 저장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한 유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항공기는 몇 차례로 나누어 은밀히 지원하였고, 전쟁이 임박

한 1950년 6월 18일에는 IL-10형 폭격기 60대를 소련 조종사들이 직접 연포비행

장까지 수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체 생산한 소화기와 탄약, 소련에서 지원 받은 전투기를 

비롯한 기동장비와 중장비 그리고 전쟁동안 사용할 비축 유류 문제까지 해결함

으로써 남침전쟁을 수행할 모든 준비는 1950년 5월말까지 완료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인력동원 체제를 마련하고 또 경제건설에 우선하

여 군수산업에 여러 기술을 동원하여 국가 총동원체제를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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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장 평화공세와 전쟁계획

1. 북한군의 군사훈련과 남침회의

1) 북한군의 군사훈련

북한군의 각 부대는 1948년 전까지는 각 부대 단위별로 기초 군사훈련을 완성

하였고, 소련군이 철수한 후 특별 군사사절단이 도착하면서부터 주로 공격전투

에 중점을 둔 부대전투훈련이 시작되었다. 1949년 7월 전반기까지는 사단 또는 

여단별로 훈련이 실시되어 오다가 1949년 7월부터는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국

장 김웅 소장)에서 통제하는 대부대 훈련이 실시되었다.

1949년 7월 초순, 북한군 창설 후 최초의 민족보위성 주관의 ‘전차 및 포병을 

동반하는 보병 사단 공격에 대한 지휘관 및 참모의 야전훈련’이라는 ‘군단급 지

휘조 야외기동훈련’을 평양 남방 중화로부터 황주 사이의 구릉지대에서 실시되

었다.

이 훈련에는 각 부서의 소련 고문관 10여명과 총참모장 강건 중장, 포병 사령

관 무정(武亭) 중장, 문화 부사령관 김일(金日) 중장, 전투훈련국장 김웅(金雄) 소

장 등 고급군관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군단장에는 강건 총참모장이, 군단 참모

장으로 김광협(金光俠) 소장이 임명되었다. 사단 단위의 전투를 상정한 시나리오

에 따라 사단의 상급기관인 군단에서 사단의 작전을 지도할 지휘관 및 참모활동

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야외에서 각 제대 지휘부를 기동시키고 사단의 진출에 

따라 군단사령부도 이동하면서 상황처리를 해 나가는 훈련이 실시되었다.

당시 북한군에는 군단 편성이 없었을 시기였음에 비추어 군단 지휘훈련을 시

도한 것은 장차 전쟁시 10개 사단이 넘는 부대를 지휘할 것에 대비하여 중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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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기구로 군단을 편성할 것을 고려한 시험적 훈련의 의미를 띤 것이었다. 이 훈

련에 직접 참가한 전투훈련국장 김웅 소장과 김광협 소장이 1950년 6월 10일 새

로 편성되는 제1, 제2군단의 초대 군단장으로 각각 임명된다.72) 제105전차여단은 

1949년 8월부터 야외기동훈련으로 전환하여 화력과 기동, 충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1949년 9월 전군 기동연습시에는 최우수 부대로 선발

되기도 하였다. 

한편 소련 군사고문단은 1949년 늦가을부터 각 사단과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들이 파견된 지 약 1년을 경과하면서 육성해 놓

은 북한군의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데 있었다. 첫 단계는 각 부대별로 전투

훈련을 실시하였고 다음 단계로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의 작전계획에 의하여 합

동훈련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9년 12월 소련 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지휘하에 실시된 훈련은 중공

군에서 입북되어 신편 제5사단과 제6사단에 대한 ‘보병사단 공격 훈련연습’이 

민족보위성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이 훈련을 위해 김웅(金雄) 소장을 단장으로

해방 4주년 기념식

사열중인 북한군

(194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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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약 50명의 훈련강평단(講評團)을 구성하였고 소련 군사고문관들도 참여하

였다.73) 

신의주에서 실시된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 훈련은 2일간 실시되었는데, 

첫 날은 사단사령부에서 훈련부대의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강평단에서 훈련사

단에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작전국 작전과장 이학구 대좌는, “공격전투

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 방면으로 이동하다 공격하는 전

투, 적과 대치상태에서 공격하는 전투, 적의 진지방어에 대한 공격전투, 도하공

격인데, 제6사단의 공격은 ‘대치상태로부터의 공격전투’를 상정하여 훈련해야 한

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6사단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오후 10시경

에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공격개시는 다음날 조기 공격으로 실시

되었으며, 강평단은 사단지휘부와 함께 신의주 남방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하

여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았고, 사단은 

오후 늦게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훈련이 종료되었다. 훈련결과에 대한 강평은 19

시부터 사단사령부에서 실시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제6사단의 훈련결

과에 대한 평가는, “전투경험이 많은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작전의 조직적 계

획성과 군사이론 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강평단장인 김웅 전투훈련국장은, “타 사단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훈련 성

적을 보여준 제6사단에 대해서 더 없는 기쁨과 만족을 표해 마지않으며, 특히 

신속성과 열성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지휘, 그

리고 각 병과간의 협동작전에 있어서는 다소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미비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현대전에 있어서 작전계획과, 협동작

전의 불완전이란 패배로 연결되는 최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평하였다.

그는 이어서, “우리 인민군은 소련군의 가장 근대화된 군사과학과 경험, 그리

고 군사 제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세계 어느 군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군대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리고 창군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인민해방군은 초창기 모택동의 십육자 전법인 게릴라 전법으로 전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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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근대무기로 무장한 장개석군과 전투할 때는 비교적 고도의 군사이론인 ‘군

사 10원칙’에 입각하였다. 이처럼 군관 동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진 

군사과학지식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선진 군사지식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이 강평에서 남침 직전 북한 북한군대가 적용하는 군사교리와 훈련 수준, 그

리고 고급장교의 수준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즉, 중공군에서 국민당군과 몇 년

간의 전투경험을 가진 제6사단(전 중공군 166사단)병사들의 훈련 상태는 소련 고

문단이나 강평단의 강평처럼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급장교들의 작전계획 

능력이나 전투지휘 능력, 제반 협동작전 능력 면에서는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북한군이 적용했었던 전술은 전적으로 기초적인 소련군 전술

에 의존하고 있었고, 일부 연안파 출신들은 모택동의 유격전술과 군사 10원칙에 

의한 중공군 전술은 다소 익숙하였지만 현대전에 대한 소련군 대부대전술은 미

처 체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74)

북한군 제6사단에 대한 강평이 끝난 후 곧 이어서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

군 제5사단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사단공격 훈련연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5, 6사단에 대한 별도의 사단공격 훈련연습은 중공으로부터 입북된 사단의 훈

련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각 사단의 공격훈련시 부여한 ‘적과 

대치상태에서의 공격’, 또는 강력한 ‘방어진지에 대한 공격’이라는 훈련 임무는 

남침을 고려한 공격훈련이었다.

훈련을 통해 대체로 조선의용군 출신 등 한인부대인 제5․제6․제12사단․제4

사단 18연대 등 5만여명의 병력은 부대 검열시 일반 전투훈련, 즉 사격, 소대공

격, 백병전 등의 전술을 포함하여 결함이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시기 

실전이 없는 사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75)

한편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2사단은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대공포 

훈련과 정찰훈련, 각개전투부터 대대전투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제1사단은 함평(함남 북청부근) 중심으로 도로파괴와 지형정찰연습 등에 주력하였

다. 북한군 공병부대는 동년 2월 평양북방의 ‘간리’(평양북방 15.6㎞ 지점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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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을 앞두고 

군사훈련 중인 

북한군의 모습

하고 있고, 1949년 봄 공병연대가 창설된 곳)에서 축성지대의 돌파훈련을 실시하

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대동강 상류에서 실전적인 도하작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월말에는 ‘적진 돌입과 적 배후에의 침투’라는 합동연습을 실시하였다. 이 

연습에 참가한 부대는 2개 보병사단과 전차부대 및 기계화된 1개 보병사단이었다.

훈련내용은 진지전면에 설치된 장애물과 지뢰를 제거하고 적의 영구진지(방카)

를 폭파하기 위하여 공병으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의 강

력한 축성진지를 돌파하게끔 하는 훈련이었다. 이를 위해서 각 사단(당시 5개 사

단)의 공병대대에서 1개 소대씩 차출하여 3일간 훈련시켜 귀대시킨 후, 사단별로 

전 공병에게 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훈련성과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소련 고문관들도 그들이 육성한 북한군 전술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축성진지 돌파 훈련에 이어서 공병연대는 평양 북방 대동강 상류에 있는 북차

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련군 공병연대에 비하면 기자재 면에서 1/10 정

도로 빈약하였지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도하장비를 총동원하여 최초의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비록 좋은 기상 조건과 대안에 상대가 없는 상

황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부교를 만들어 전차나 포를 도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 훈련에서 1일 1개 사단 정도는 도하시킬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

었다. 도하장비는 그 후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1개 세트가 도착하여 다소 보

완되었다.

한편 195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민족보위성에서는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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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소련 공산당사, 유물론, 마르크스 자본론, 대조국전투 등) 외에 총참모부 소

속의 상급군관 약 40명을 대상으로 ｢특별군사문제연구반｣을 편성하여 4일간에 

걸쳐 강의 및 토의가 실시되었는데 모두 남한의 지리와 군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모두 상급부대의 참모장교들에게 남한 지역의 지형 분석과 남침용 작

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로 남한의 지형, 산맥, 하천, 도로, 철도망, 교량 등 특히 한강과 임진강에 

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부, 평택, 수원 등의 

지리를 연구 검토하였다. 당시 훈련에 사용된 지도는 소련에서 제작된 1/25,000

의 군사작전지도였다.

1950년 3월까지는 대부대 야외기동훈련을 일단락 하고, 1950년 4월부터 소련

에서 긴급 수송된 각종 장비를 수령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시사와 시운전 등

을 실시하면서, 동계간에 실시한 대부대 훈련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

대별로 보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은 무력남침을 위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육성하였고 이와 동시

에 소련 군사당국자들은 소련의 영웅칭호의 소유자이고 야전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Vassyliev) 중장을 새로 군사고문단장에 임명하여 남침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2) 남침회의

북한에서 평화옹호투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남침을 앞두고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수뇌들과 통일문제에 관

해 토론하자고 제기하였다. 이에 1950년 5월 17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소위 ‘조

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한 회의’라는 위장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76) 

여기에는 김일성을 위시하여 부수상겸 외상 박헌영, 민족보위상 겸 북한군 총

사령관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민족보위부상 겸 북한군 문화부사령관 김일, 북

한군 포병부사령관 무정, 문화선전상 허정숙, 북한군 참모장 강건, 그리고 각 사

단장(전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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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물론 평화적 통일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무력침공

을 위한 예비회의 성격이었다. 여기에서 박일우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기에게 무력통일을 맡겨준다면 내무성 군대(내무성 예하의 

38경비여단과 기타 경비대)만으로 20일 내에 부산까지 함락시키겠다고 장담하였

으며, 무정도 “우리 북한군은 강합니다. 전차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함정

도 있습니다. 침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토론에 최용건은 

“그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을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무력침공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발언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여러 사람이 발언하였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무력수단에 의한 통일

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었다. 이러한 발언을 주도한 사람은 주로 현직 사단장들

이었다. 허정숙도 빠지지 않고 자기도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전제하

고 “무력침공은 내무성 군대나 인민군 어느 한쪽만이 할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합

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일성이 회의를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화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무력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시기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

지 모르겠지만 모든 군사관계자들은 무력통일의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이 회의

가 끝나는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끝까지 평화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전쟁 직전 어느 시점까지 무력침공계획을 철저

히 비밀리에 진행시키기 위한 위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 앞서 김일성은 이미 1949년 12월 18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2차 전

원회의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정세가 더 이상 통일을 지연시킬 수 없고 또 그

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해방 5주년을 맞는 1950년 8월 15

일에 남북한을 망라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77) 

박헌영으로서도 소련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남한의 전

면침공 주장에 동조하여 자기의 입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남북노동

당 합당당시 남한에 잔존하는 남로당 세력이 20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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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남노당 간부들이 북에 가서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이 남로

당 20만명이라는 과장보고 때문이었다. 그것은 북한에서 전면전쟁을 개시하고 

남한각지에서 남로당지지 세력이 들고일어나 궐기하면 2주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박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한 부분이 있었다. 

김일성은 1950년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라고 하면서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를 외치면서 전쟁구상을 구체화 하였다.78)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위장평화공세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

북한은 정권을 수립한 이후 이를 혁명의 근거지로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남북한의 정치세력을 정비한다

는 것이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일성은 앞으로의 남

침을 위해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그는 정치적 실권을 자기파(빨치산파)

에 집중시키는 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것은 결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

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결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제의는 먼저 1949년 5월 12일 남로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근

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전국노동조합평의회 등 8

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기되었다. 즉, 이들은 “전조선적 민족통일전

선을 결성”을 역설하고 “미군철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

로 일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79)

이에 지지를 표명한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다시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

를 구성할 것과 1차 회의를 5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남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였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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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는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제의대로 1차로 평양에

서 5월 25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이 참

여하였으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허헌․홍명희․김달현․이

영 등이 선출되었으며, 이어 6월 7일 2차 회의에서 결성안이 결정되었다.81) 2차

에 걸친 준비회의에 이어 조국전선결성대회는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

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의 71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 704명이 선출되

었고 그 중 676명이 참석하였다.82)

조국전선의 공식적인 창설대회는 6월말에 열렸으나 이미 6월초부터 북한의 매

체들은 조국전선의 창설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평화적 통일방책 선언서지지 

궐기대회가 계속되었는데, 그 예로 함경북도만의 경우 1개월간에 3,500여회, 39

만여명이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원

한다’는 선전을 대내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좌익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월북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80여명이 월북하였다. 그 밖에 남로당

을 비롯한 정당․사회 대표들은 1948년이래 북한 정권에 참여 중이거나 활동 중

이었다.83)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문제는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 보고, 조

국전선 계획에 관한 보고, 조국전선의 조선인민에 대한 관심표명, 위원회의 보

고, 중앙위원 선출 등이었다.84) 준비위원장 김두봉은 개회사에서 투쟁목표로 ‘미

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남한정부를 타도하고 국토완정(國土完整)과 통일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41명의 주석을 선출하였다.85)

조국전선결성대회는 27일 강령 초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위원회 의장단으로 김

두봉․허헌․김달현․이영․유영준․정노식․이극로 등을, 조국전선 중앙상무위

원으로, 김일성․김두봉․허헌․박헌영 등 27명을 선출하였다. 중앙위원회 위원

으로 김일성․김두봉 등 99명이 구성되었다.86) 조국전선 의결기관으로 조국전선

대회․중앙위원회․중앙확대위원회․상무위원회․의장단회의가 중심이었으며, 의

결사항은 지방의 각도 위원회와 시군 위원회를 통해 하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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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선은 미군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철수, 조국통일, 민주개혁 강화, 인민공

화국 절대지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열세 가지의 기본강령을 발표하였

다.87) 조국전선이 제시한 강령은 미군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철수, 조국의 반역자 

반대, 조국통일, 민주개혁 강화, 인민공화국 지지 협조, 반제노선 등이 중요한 실

천 강령이었다. 즉, 조국전선은 북한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

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목표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결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조국전선은 결성대회의 보고에서 “어느 당과 단체이고 조국전선에 참가하였다

고 해서 자기들의 독자적 활동에 있어 조국전선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하였지만,88) 강령에서 나타나듯이 조국전선에 참가한 정당 사

회단체는 북한 정부를 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국전선의 결성은 남북한의 모든 진보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북한 

정권 지도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강령은 

직접적으로 북한정부의 정강 실현과 연결되어 그것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대남 제의는 한국정부에게 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국전선은 결성 당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한국정부에 제시하

였다.89) 이 제의의 요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우리인민 자체로 실천, 주

한미군 철퇴, 유엔 한국위원단 철수, 남북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 동시실시, 평화

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

하에 선거 실시 등에 있다.

물론 전술적 의미였지만, 이 제의는 남북한 정부와 기관들이 선거준비를 지원

하되, 결과에 따라 기존 정부는 해체하고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북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민족반역자의 배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4월 최

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반동매국노들의 정권타도’를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제안이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

하면서 대외정당성을 얻기 위한 전술적 고려였다.

북한 정치지도자들은 남한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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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양면적인 목적을 갖고 있

었다. 당시 북한이 자체 내에서는 북한에서 80%, 남한에서 70%의 득표를 통한 

좌파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음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90) 또 김구와 김규식 세력을 조국전선 내에 끌어들이지 못하더라도 평화적 

통일과 협상이라는 틀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보다 쉬운 일일 것이므로 북한 지도

부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91)

조국전선이 결성된 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공세를 대대적

으로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

는 길에 들어섰다. 당시 북한이 남파한 유격대는 1948월 11월 4일∼1950년 3월 

28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400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중 2천여명이 사살 

또는 생포된 것으로 나타났다.92) 

이와 같이 북한이 각 정당 사회단체를 결합하여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것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국전선의 결성은 북한의 평화통일 제안과 남한의 거부로 이어지는 결과인 대

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무력통일을 위한 대내 명분확보 및 전시 동원체제 강화

를 위한 이중의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김일성은 조국전선 결성식에서부터 그 후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표명하고, 또 

1949년 8월 북한정부가 조국전선의 선언서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평화적 통

일방책을 실현함에 있어 제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온갖 협조를 다하여 줄 것이

라고 약속한 바 있다.93)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 김일성은 박헌영

과 함께 평화통일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력통일론을 견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 확보뿐 아니라 소련으로부터의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조국전선의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일만한 세

력들이 월북했거나 아니면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다. 

또한 조국전선이 북한정권 절대 지지 강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 그 실현가능성

이 애초부터 고려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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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선 호소문 지지운동에 대하여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었다. 북

노당 인제군당 회의록에 의하면,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면에 33명을 파

견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출판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94)

한편 북한군은 1950년 3월 중순부터 38선에서 북방 5㎞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는 모든 주민들에게 후방에 소개(疏開)하도록 명령하였다(단, 38선 경계 주민 제

외). 이리하여 동 지역의 가옥에는 부대와 유격대들이 점령하였다. 그 목적은 빈

틈없는 전쟁준비로서 남한의 정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술이었다.

또한 그들은 38선에 배치된 한국군에게 심리적인 선전 전단(삐라)을 항공기로 

살포하였다. 그러던 중 항공기 1대가 동년 3월말 황해도 평산군 누천리(平山郡 

漏川里)에 기관고장으로 추락한 적이 있었다. 기체 내에 남아 있던 많은 전단에

는 “친애하는 국방군 장병들에게! 미제에게 과감히 항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평양방송도 대남 방송시간을 이용하여 국군 장병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총과 군수품을 사용하여 누구를 타도하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야

말로 인민의 악독한 적인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여 당신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

제자매를 위하여 그 무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속히 무기를 가지

고 빨치산부대나 인민부대로 넘어오라! 그리하여 매국노를 타도하기 위한 애국

적 투쟁에 참가하라!” 등의 선전공세에 주력하였다.

북한 부수상겸 외상인 박헌영도 남노당의 재건사업을 위하여 4월 24일 월북 

당원을 소집하여 그들이 미구에 남침시 남한 내에서의 무장봉기와 지하당 복구

사업 계획을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중업(李重業)을 남파시켜 모든 준

비를 지령하였다.95) 

한편 국내적으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북한은 농민조합연맹, 여성동맹, 민

주청년동맹 등으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소위 비행기와 전차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금품을 모금하는 강권을 발동시켰다. 그밖에도 평양방적공장 건설, 신안주 관개

공사, 평양역사 건축 등의 구실 하에 15억원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여 노동당 

전 당원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수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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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위 북한군대를 위한 <육류성출대금(肉類誠出代金)>이라 하여 인민대

중들에게서 현금을 수탈하고 그밖에 재봉틀을 비롯하여 무명버선, 도토리 등에 

이르기까지 강제 공출케 하였다. 이러한 공출물자와 무기수송으로 차량은 통제

되고 여행도 통제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남조선 

이승만의 군대들이 북조선에 쳐들어온다”고 기만선전하고 이에 대한 대비라고 

연막전술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2) 전쟁은폐를 위한 위장평화 제안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3차 UN총회(제87차회의, 1948. 12)에서 채택한 

통한(統韓) 원칙의 지지를 거듭 표명하자, 1950년 신년사에서 남한 ‘해방’과 무력 

통일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은 무력통일 방안을 강조하면서 공격개시 직전까지 사단급 기동훈련을 실

시하는 등 최종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귀국 

후 전쟁계획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군을 38선 지역으로 전투 배치하기 시작하였

다. 북한은 남한침략에 관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갖추는 한편, 대한민국의 6월 

위기설 분위기를 이용하여 전쟁 은폐를 위한 평화적인 연막공세를 취하였다.

전쟁의 직접적인 빌미와 명분이 없는 가운데서 무력침략을 하면 국제적인 여

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결원칙에 위한 남북한 총선거 제안으로 

연막을 치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사전에 대한민국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전선은 전쟁 직전에 실시된 남한의 5․30선거와 그 결

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선거전부터 무소속과 중간파후보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

로 예측되었기 때문이었다. 5․30선거에는 무소속후보들이 대거 등록하였으며, 

이들의 득표는 예상대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이 당선되었다.96) 또 중간

파 인사로 김규식․조소앙․여운홍․장건상․원세훈․안재홍이 출마하여 이들 

가운데 조소앙․원세훈․장건상 등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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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은 서울 성북에서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을 

전국 최다득표로 눌러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민족자주연맹의 원세훈이 윤치영

과, 장건상이 경찰국장 출신 김국태과 대결하여 당선되었다. 중간파의 후보들이 

조국전선에서 주장한 소위 민족반역자라고 지칭한 후보들을 꺾고 당선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6월 3일 평양방송을 통해 “530만의 북한인민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치하에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서명하였다”고 방송하였

다. 이러한 평화통일에 대한 공세는 대한민국의 5․30총선거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에 대한 결과가 무소속이 과반수(정원 210명중 130명)를 차지하자 이를 남한국

민들의 반정부적 징후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국전선은 6월 5일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어 7일 다시 거의 1

년 만에 중앙확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화통일을 제의하는 호소문 등을 결정하였

다. 이들은 “한국국민들의 통일을 갈망하는 정서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지난해 6

월에 조국전선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안을 제시한 바 조선인민이 불원간 역사적

인 제5차 해방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동 제안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 그 책임이 남한측에 있다”고 비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방해하는 자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이승만 도당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조국전선의 통일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조

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할 목적으로”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97)

이 호소문에서는 1949년 6월 결성 당시 평화통일 제의와는 격차가 있음이 발

견된다. 이때의 주장이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이승만 등 9명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한 국회와의 타협 가능

성을 일정하게 열어 놓고 있다는 데 그 차이가 있었다.98) 

이들의 계속된 방송(6. 7∼8)에서 “3인의 북한대표가 대한민국의 정당사회단체

의 지도자 및 유엔한국위원단에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10일 10 :

00시부터 17 : 00시까지 38선 북방의 여현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다. “1년 반 동안 유엔한국위

원단은 38선을 제거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토의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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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북한 인민들과 접촉할 것을 기도하여 왔다. 이 임무수행에 있어 위원단 

의장으로서 나는 1950년 5월 1일 한국인 전체에 호소하여 통일달성에 협조해 주

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단은 귀측이 파견한다는 대표와 접촉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게일라드 위원단 사무국장대리가 6월 10일 16 : 00시에 여현역에서 

귀측대표와 회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위의 희구를 직접 전달할 것이니 회견

할 용의가 있는가를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방송하였다. 

10일 유엔한국위원단 대표 게일라드 사무국장 대리는 여현에서 북한대표와 접

촉하여 호소문을 받았다. 북한측의 대표 3명(이인규․김태홍․김재창)은 호소문

을 전달하고 38선을 월경(越境)하여 남하하다가 한국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후

송되었다. 

이날 평양방송에서는 돌연히 조만식(1946. 1. 1부터 감금)과 노동당 남한총책 

김삼룡 및 이주하(1950. 3 서울에서 체포)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에 감금

되어 있는 민족지도자 조만식 부자(父子)와 대한민국에 체포된 남노당의 지하공

작 지도책 거물인 김삼룡, 이주하를 38선상에서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북한측의 상투적인 선전수단이라고 하지만 성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절차 일체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일임하였고 위원단에서는 이것을 신중

이 고려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6월 19일 밤, 서울중앙방송을 통하여 

조만식을 개성까지 보내면 건강을 진단한 후에 김․이 양인을 이북으로 보내겠

다고 하고 6월 22일까지 회답을 하라는 요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이후 북한으로

부터 아무런 회답 없이 묵살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통일을 위해서 UN의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가 행해져야 한

다고 경고했다. 동일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의 제

안에 호응하는 자는 매국도당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저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북괴가 이 제안을 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가 지난 4월 7일에 북한에게 명한 것이다. 전 국민

은 이 점에 깊은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99)

이와 같은 북한의 첫 시도는 대한민국의 거부로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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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들은 제2단계의 공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대담하게 3인의 조국전선 특

파원을 서울에 파견하여 조국전선의 6월 7일부 호소문을 남한의 반이승만과 반

김성수계 정치인들에게 일일이 수교할 뜻을 표명했다. 동 특파원은 6월 11일 오

전 10시를 기해 38선을 월경 남하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한국경찰에 즉각 체포되

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같은 날 저녁 서울방송은 이 사실을 보도했으니 이로써 

북한은 또 하나의 선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약 1주에 걸친 악에 찬 비난과 욕

설은 마침내 이들 특파원의 구명을 위해 무력의 사용도 고려해야 하겠다는 그들

의 의사를 표시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6월 16일 아침 이승만 대통령은 UN감시하에 이북도 선거를 실시한

다면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라도 포섭할 용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니 남북협상이니 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 다만 UN감

시하에 어떤 날을 작정해서 선거를 하겠다면 10만명에 대하여 한 사람씩 100명

이든 80명이든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면 선출된 사람이 김일성, 박헌

영, 허헌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고 포섭할 용의가 있다. 이리하여 남북통일이 

외국의 간섭 없이 UN승인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머지 2년 동안 대통령임기를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바

이다. 최근 이북에서 조만식 선생을 남으로 보내는 대신 경찰에 체포된 김삼룡, 

이주하를 대신 보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만약 진실로 그들이 1주일 내로 조만

식 선생과 그 수행원 한 사람을 남으로 보내 준다면 우리는 전기 두 사람을 살

려서 보낼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김삼룡, 이주하에 대한 

취조를 1주일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 

이 무렵 6월 13일 소위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위협적인 언

사와 미구에 전개될 무력침공에 대한 돌파구의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을 감행하

였다. 조국전선은 허헌의 보고를 통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한 조소앙․여운홍․원

세훈 등이 5․30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표명하도록 촉구하였다.100) 

조국전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두봉)에 평화통일 대책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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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상임위원회는 그 가능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0년 6월 19일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8개항으로 된 북한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서를 제시했다.101) 

이 결정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 국회를 단일 입법기관으로 연합하고, 

입법기관은 공화국의 헌법과 공화국 정부를 구성하며, 입법기관 총선실시를 주

장하고, 그 실천조건으로 민족반역자 체포 등의 조국전선확대중앙위원회 호소문

의 내용보다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소위 민족반역자들

을 대표자협의에서 단순히 제외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체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남한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간 통일문제에 관한 협의의 주체를 ‘국

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6월 21일 자기 대표단을 서울로 파송한다든지 혹

은 남조선 국회 대표단을 평양에서 접견하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듯이 국회와

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무렵 북한 내부에서는 남

한 국회가 조국전선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고 있었

다.102)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상임위원회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회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김두봉은 6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평화적 통일을 위해 조국전선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남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북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103)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통일방안을 제시한 때에 맞추어 북한군 총사령부는 공격부

대의 이동과 동시에 극비리에 남침명령을 차례로 해당부대에 하달하고 있었

다.104) 그러나 남침이 개시된 다음날인 26일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장 김두봉

의 명의로 군사위원회 조직 강령에서, “남조선 이승만 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이 

38선 이북 전 지역에 대한 불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국내에 조성된 비상한 정

세와 관련하여 또는 동족상잔의 내란을 일으킨 이승만 매국역도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105) 조국전선에서도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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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지시에 의한 동족상잔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106)

따라서 조국전선은 결의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6월 19일 

다시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다면 국회에 의한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제의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남한의 평화제의 거부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전쟁계획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남북인사교환 제의에 대해 6월 22일 밤에 대북 방송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위와 아울러 24일 여현에서 교환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조만식을 구하기 위해 방송을 

통해 다시 26일 14 : 00시∼16 : 00시 38선 이남 1㎞ 철로선 즉 여현 역에서 3㎞이

남 지점을 교환 장소로 정해서 교환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음모로 보고 어떠한 수단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 6월에 들어와서 불과 2주 사이에 두 차례의 평화통

일 제의와 조만식 교환제의 등을 연발하는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북한이 

제의한 1949년 6월 30일의 ‘평화적 통일방책선언서’를 발표한지 불과 보름 만에 

김일성은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여 온 국민이 전쟁준비에 참여

하도록 독려하는가 하면, 1950년 6월 7일의 ‘평화적 통일호소문’을 제의한지 3일 

후이고, 또 조만식과 교환하자고 제의한 6월 10일과 바로 같은 날 북한군 참모

총장 강건은 비밀군사 작전회의를 소집하여 6월 23일까지 전투개시를 할 수 있

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남한의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의 이목을 ‘전국 선거 실시 

호소문’이니 ‘남북 인민교환’이니 하는 위장된 평화적 통일방책 제의로 기만하여 

남한 침공계획을 위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제적 위장평화공세

(1) 소련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세계대전 후 소련의 적화정책에 대하여 미국은 봉쇄정책(封鎖政策)으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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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 경제원조와 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

에 부닥친 소련은 각국 공산당을 동원하여 세계적인 일대 선전공세를 전개하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침략적 군비를 대폭 확장하고, 대외적으로 평화정책을 소

리높이 외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각국 공산당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동원하여 평화옹

호와 전쟁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25일 폴란드 브로츨라프

(Vrozlav)시에서 공산주의 문화인들을 규합하여 세계평화옹호문화인대회를 열게 

하고 프랑스 파리(Paris)에 본부를 두는 평화옹호문화인 국제연락위원회를 조직하

였다.107)

이리하여 동위원회를 통하여 소위 평화옹호세계대회의 소집을 호소케 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1949년 3월 갑자기 대회를 조직하여 이를 지지한다는 선언

을 발표하였고, 동년 4월에 파리 및 프라하(Prague)에서 열린 평화옹호세계대회 

등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음에는 1950년 3월 중순에 스웨

덴(Sweden)의 스톡홀름(Stokholm) 평화대회를 소집하고 원자무기의 사용금지와 군

비축소를 제의하였고 원자무기를 사용한 나라(미국)를 전범으로 규정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북한정권은 서명운동에 가장 먼저 참가하여 조선평화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

고 북한민중들에게 동 대회의 평화호소문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 1950년 4

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지방의 평화옹호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북한전역에서는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들은 북한민중들에게 “당신은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원하십니까?”라는 설문을 배부하여 그 답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여 명분

을 얻고자 하였다. 약 2개월간의 서명운동을 끝낸 5월말 현재로 570만명이 서명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자는 남녀성인과 아동, 유아까지도 포함시켜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북한 인구를 900만으로 추정할 때 이와 같은 

북한의 기만은 앞으로 남한을 침략하는데 있어 구실과 명분을 찾는데 있었던 것

이다.

소련은 극동의 중국, 한국, 인도 등지의 공산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고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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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국제기구를 마비시킴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UN의 위신

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북한의 남침과 중공의 대만침공으로 야기될 국제적 분

쟁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을 불법화시키며 기술적인 도피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들을 차례로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련대표 말리크(Malik)는 돌연 중화

민국 정부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는 회의에 같이 동석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들

의 관여 하에 의결된 여하한 결정도 무효임을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말

았다.108) 이에 대한 세계여론은 소련의 또 다른 정치적 술책으로 간주하고 중․소 

회담이 한참인 때에 중공에게 행해진 우호적 의사의 표시인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소련이 실제로 노린 효과는 그것이 아니었다. 소련은 고의적으로 유엔 

안보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극동에 있어서의 소련의 계획에 대한 외부에서의 

비난과 압력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 주안이 있었다. 소련이 1939년 12월 국제

연맹의 참석을 거부하고 핀란드를 공격한 것과 유엔 참석 거부와 남침과는 일맥

상통한 점이 있었다. 유엔기구에 파견된 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대표들을 1950년 

1월 16일을 기하여 순차적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현상

은 마침내는 워싱턴에 있는 13개국 극동위원회와 도쿄의 4개국 동맹위원회에까

지 확대되었다. 이 소동은 1950년 6월 1일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에서의 소련대표

의 퇴장을 고비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소련은 1950년 봄부터 북한, 미국,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 및 군

사전문가들을 순차적으로 모스크바로 소환시키고 있었다. 이들의 소환은 앞으로 

극동에서 전개될 새로운 침략에 대한 모종의 상호협조와 유익한 조언을 얻기 위

한 저의가 게재되어 있었다.

스티코프 대사는 4월초 대한민국 정부가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월 30일에 

실시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있자 곧 모스크바로 떠났다.109) 그간의 소련의 외교관

례로 보아 그의 귀국은 분명히 소련 국방성과 극동군사령부가 짜낸 남한침략에 

대한 군사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그것은 스티코프가 소련

에서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충고는 소련의 극동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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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의 저명한 소련의 극동전문가들이 동년 5년 중순을 기해 축차적으

로 소환되었다. 즉,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의하면 파니프스킨(Panyvshkin) 

주미 소련대사 겸 극동위원회 소련 수석대표는 동년 5월 12일에 미 국무차관 웨

브(Webb)를 방문하고 동 16일에 귀국하게 되었다고 통보했다.110) 같은 날 16일 

그는 워싱턴을 떠남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자기 주치의의 권고에 의해

서 약 2개월간 본국에 가서 요양할 목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여행의 목적이 정

무연락에 있지 않다고 위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 남침으로 인하여 제기될 

미국이 소련에 대한 항의를 둔화시키자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보다 약 10일 후 뉴욕타임스 지는 동경에 상주하고 있는 4대국 동맹위원회

의 소련대표인 데레프양코프(Derevyankov) 중장이 그의 수석보좌관인 키스렌코프

(Kislenkov) 소장을 포함한 약 50명의 주일소련대표부 직원을 인솔하여 돌연 5월 

27일 요꼬하마를 떠나면서 이스포리쉬프코프(Espolyshivkov) 소장을 임시대표로 정

했다고 보도했다.111)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 동경에서는 어수선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나 수일 후 데레프양코프의 공보비서인 세르겐코프(Sergenkov)는 아

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데레프양코프 장군은 휴

가 차 떠났다. 아마 2, 3개월 걸릴 것이다.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의 

주일 사명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아직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

았기 때문에 장군은 휴가를 마치면 곧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레프양코프 중장이 소련의 극동정보망의 총책임자이며 주일소련대표

부가 그 본산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대규모 소환은 그저 평범한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소환은 남침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에 

주류하고 있는 소련의 주요 이사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요직에 

있는 자들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의 소련체류 기일을 정하고 모스크바로 귀환했

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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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공산당의 동향

중국본토가 적화되자 일본공산당의 기본노선인 평화혁명에 대한 외부 공산권

에서의 비판의 소리는 날로 격증되었다. 때마침 1950년 초 모스크바에서 중․소 

회담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소련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

하기 시작하였다. 즉, 코민포름(Cominform)의 기관지는 ‘원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

를 위하여’(For a Lasting Peace and for a people’s Democracy)라는 기사에서 발표하

고 초점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돌렸다. 일본공산당을 비판하여 폭력전술로 노선

을 바꿀 것을 성토한 것이었다.112)

즉, 1950년 1월 6일자 ‘일본정세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의 코민포름 불리틴의 

논설은 종전 후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전략을 마르

크스․레닌주의의 일본화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그의 전술을 반마르크스, 

반사회주의적 이론이라고 공격했다.113) 이 보도가 외신을 타고 동경에서 발표되

었을 때는 너무나도 돌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노사카와 그의 국내파는 당황

의 빛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관한 일본 공산당의 의견은 전혀 믿을 수 없

는 일이라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따라서 일본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적하여 

공산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적(우익계)의 모략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 비판이 재차 모스크바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고 1월 11일에는 주일소

련대표가 코민포름 기관지 동 사설의 원문을 일본공산당에 인도하게 되자 당내 

국내파는 처음으로 초조한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114) 그 다음날 이 문제토의를 

위해 일본공산당은 정치국회의를 소집했으나 국내파와 국제파가 심각한 대립을 

보여 결국 다수파인 국내파(노사카는 국내파의 2인자임)의 의견대로 동 비판을 

재차 부정하고 일본공산당의 특수성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일본 공산당의 결의에 대한 외부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이었다. 이

러한 반응은 모스크바가 아닌 북경 인민일보는 1950년 1월 17일자 논설 ‘일본인

민 해방의 길’에서 나타났다.115) 동 논설은 1월 6일부 코민포름 기관지의 논설을 

지지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공산당에게 중국인민이 걸어온 길을 택하라고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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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 두 차례의 비판을 받은 다음 국내파도 극동을 싸고도는 국제 정

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동년 1월 25일에 개최된 월례중앙위원회의에서는 이 

두 차례에 걸친 비판을 긍정하고 노사카는 소위 자기비판을 통해서 국제공산주

의운동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함으로써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이다.116) 여기

서 일반의 관심은 무엇이 노사카와 그의 국내파로 하여금 모스크바와 북경의 지

령에 복종케 하였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

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카가 자기비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중요

한 사명이 일본공산당에게 부여되었다는 점과 코민포름 비판이 시간적으로 볼 

때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남침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

에 행해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즉, 소련은 북한이 남침에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 일본에서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심산아래 그 중심역할을 일본공산당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공산당은 1950년 1월 25일 이후 합법에서 비합법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현저하

게 그 조직을 전환하게 되었다.117)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도처에서는 공산당

의 지령에 의한 좌익계 학생의 데모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테러가 성행하여 마치 

무력투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공산당은 동년 5월 18일에 이르러 새로운 당헌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전환한 제1단계 과정을 완료했다. ‘혁명에 있어서의 일본공산당의 기본

적 의무’라는 ‘1950년 논제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소위 ‘사랑 받는 공산당’은 무

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적 공산당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서 일본공산당의 

폭력투쟁은 5월 이후 지하로 숨어들게 되고 그중 정치국원이며 조총련(朝總聯) 

김천해(金天海)는 6월 15일 북한으로 도피하여 전쟁 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118) 

5월 하순경에는 벌써 일본공산당은 새 이념에 부합되는 새 조직의 구축을 완

료했다. 소련의 극동정보책임자인 데레프양코프 중장이 모스크바로 떠난 지 3일

만에 일본공산당은 공공연하게 미군에 도전했다. 그들은 5월 30일 궁성 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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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한 “공산당을 수호하고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시위행사에서 조

총련을 포함한 공산폭도들이 4명의 미군헌병에게 투석전을 벌린 결과 8명의 공

산폭도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 점령하에 최초의 불상사였다. 왜 공산주의

자들은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점에서 그 동기에 관한 의문이 

있다. 시기상으로 보아 이 사건은 소련이나 중공에 대하여 일본공산당이 그 임

전태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로서 판단된다.

이 5․30소동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은 즉시 일본공산

당의 합법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참모회의를 마친 맥아더 장군은 일본수상 요시

다 시게루(吉田茂)에게 보낸 그의 서한에서 7명의 일본공산당 정치국원을 포함한 

24명의 중앙위원을 공직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익일인 6월 7일

에는 17명의 적기(赤旗 :일본공산당 기관지) 간부들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 내리기 수 일전에 이들 모두는 이미 지하로 잠입하고 특히 일

본공산당 서기장 도쿠다 큐이치(德田球一)는 데레프양코프 중장이 일본을 떠날 

때 그와 동행하였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공산당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수반하여 

구 조련계의 동향도 매우 활발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1950년 4월부터 북한은 이

들에게 빈번히 지령과 실천요강을 수교하더니 마침내 남침을 10일 앞둔 6월 15

일에 이르러 구 조총련이 재건되어 조국방위위원회(祖國防衛委員會)라는 간판으

로 재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부터 북한과 조총련 간에는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3. 전시 편성과 남침 작전계획

1) 북한군의 전시 편성

북한군은 1950년 3월∼6월에 3개의 민청훈련소를 주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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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단(제10․13․15사단)을 편성함으로써 모두 전투준비를 갖춘 10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119) 뿐만 아니라 이때 도입된 전차로 독립전차연대를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북한군의 기갑능력은 1개 여단과 1개 연대로 증강되었고, 총 240

여대의 T-34를 보유하게 되었다.120)

이렇게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훈련되고 소련에서 공급한 장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쟁 직전까지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로 성장하였다. 전쟁 

직전 북한군의 사단 창설현황과 편성을 정리하면 <표 6－3>과 <표 6－4>와 

같다.

위와 같이 북한정권의 수립이후 북한군 보병사단은 제5․제6․12사단 외에도 

중공군이나 소련군에서 입국한 병력들이 보충되었다. 그런데 이들 전체 병력중 

1/3 가량이 전투 유경험자들이었으며, 북한사단의 편제 인원은 11,000명이었다. 

<표 6－3>  북한군 사단의 증편(1948. 10∼50. 6)121)

부  대 사령부 지휘관 창설시기 창설 경위 예속 부대

제 4사단 진남포
이권무

(李權武)
1948 .10 총사령부 직할부대 제16․17․18연대

제 5사단 나남
마상철

(馬相哲)
1949 .8 중공 제164사 제10․11․12연대

제 6사단 신의주
방호산

(方虎山)
1949. 10 중공 제166사 제13․14․15연대

제12사단 원  산
전  우

(全宇)
1950. 5 중공 제15사 제20․31․32연대

제10사단 숙  천
이익성

(李益成)
19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와 평남 병력

제25․27연대․제

107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최용진

(崔勇進)
19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 병력 제19․21․23연대

제15사단 화  천
박성철

(朴成哲)
19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북 병력 제45․49․50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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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전쟁 직전 북한군 전투편성(1950. 6. 24일 현재)

민족보위성

××× ×× ×× ×××

1 10 13  2

×× ×× ×× ×× × ×× ×× ×× ××

1 3 4 6 105 2 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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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증편된 북한군 7개 사단은 예하 3개 연대의 완편 사단으로서 소련제 82㎜ /

122㎜ 박격포, 76.2㎜ / 122㎜ 야포, 45㎜ 대전차포, SU-76 자주포 장비되었다. 다음의 

표는 전쟁 직전 당시 한국군 정보국이 북한군 병력과 장비를 판단한 것이다.122)

<표 6－5>와 <표 6－6>과 같이 당시 국군은 북한군 병력 및 장비에 대해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한

국군에 비해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월등한 공격력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소련군 장교 및 고문관들에 의해 훈련되고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장

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전쟁직전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

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로 증강하였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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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북한군 병력 판단(1950. 6. 25일 현재)

구    분 부  대  명 규    모

민족보위성

직속

인민군

육  군

보병 10개 사단 120,880

전차 8,800

122㎜ 야포연대 1,300

고사포연대 1,200

모타지크 연대(603) 3,500

기계화보병연대(206) 3,000

공병여단 2,500

통신연대 1,000

제1군관학교 1,500

제2군관학교 2,500

유격대 2,500

계 148,680

공  군
공군 2,000

계 2,000

해  군

기지 2,100

육전대 9,000

해안포 2,600

계 13,700

합    계 164,380

내무성

직속

경비대

38경비대 22,600

철도보안대 2,600

조․만 국경경비대 2,800

각도 보안대 2,800

중앙경비연대 2,000

평양시 보안대 1,200

계 34,000

총      계 19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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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북한군 장비 판단(1950. 6. 24일 현재)123)

대전
차포

야  포 박격포 고사포 기  갑
항
공
기

경
비
정45㎜ 122㎜ 76.2㎜ 120㎜ 82㎜ 85㎜ 37㎜ T-34 SU76㎜

장
갑
차

육

군

보병 10개 사단 480 120 360 180 890 - - - 176 -

전차 - - - - 36 - - 242 - -

122포연대 - 36 - - - - - - - -

고사포연대 - - - - - 12 24 - - -

모타지크연대 16 - - 16 - - - - - 54

기계화보병 연대 12 - 4 6 27 - - - - -

제1군관학교 6 4 4 6 9 - - - - -

제2군관학교 - - - - 18 - - - - -

소계 514 160 368 208 980 12 24 242 176 54

38경비대 36 12 12 18 162 - - - - -

합  계 550 172 380 226 1,142 12 24 242 176 54

공

군
공군 - - - - - - - - - - 211 -

해

군

기지 - - - - - - - - - - - 30

육전대 36 - 12 18 81 - - - - - - -

해안포 - - 72 - - - - - - - - -

계 36 - 84 18 81 - - - - - - -

총계 586 172 464 244 1,223 12 24 242 176 54 211 30

따라서 그 수적인 측면에서 북한군은 2단계에 걸쳐 급격히 팽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제1단계는 1948년 후반부터 1949년 8월 사이 약 2배가, 제2단계인 

1949년 후반부터 1950년 3월까지는 약 50% 가량 각각 증강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병력과 비교해 보면 1949년까지 대체로 비슷한 수를 유지하다

가 전쟁 직전에 접어들면 198,380명까지 증강시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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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비 면에서 북한은 1949년 8월 무렵부터 남한에 비해 우

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장비를 지원 받음

으로써 월등한 전력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쟁 직전 육․해․공군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강시켰다.

<표 6－7>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1950년 6월)

61m×4

45m×2 82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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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총 8개 사단 중 5개 사단만이 1개 포병대대씩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3개 사단은 그나마 포병대대가 없는 사단이었다. 또 4개 사단은 3개 보병연대 

편성이나 나머지 4개 사단은 2개 보병연대 편성이다. 여기에 비하면 북한군 사

단은 모두 3개 보병연대에 1개 포병연대(4개 포병대대)를 가진 완편 사단이다.

그러므로 포병연대를 포함하여 북한군은 총 40개 연대인데 비해 한국군은 총 

22개 연대규모로 열세하였다.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곡사포는 8분의 1(1：8.2), 

박격포는 2분의 1(1：2.4)로 열세하였고, 다만 적의 전차도 파괴 못하는 대전차포

(57㎜ RR, 2.36˝RKT)는 북한군보다 4배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군은 국군에 없는 1개 전차여단과 1개 전차연대의 전차부대와 모터찌

크연대와 같은 기동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군에 단 한 대도 없는 전차 258

대와 자주포 176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항공기에 있어서도 국군이 연습기 22대

를 보유했을 뿐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데 비해 전투기 170대를 보

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남북한의 사단 편성과 주요 화력장비를 

비교해 보면 같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전투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국군과 북한군 사단의 보병대대 수(각 9개 대대)는 동일하나 장비면

에서 거의 절반 수준이고, 포병에 있어서는 포병대대 수와 포병장비 수 그리고 

포병사거리에서까지 국군이 절대적으로 열세하였다. 그러므로 보병사단의 수만

을 가지고 피아의 전투력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실제 전력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남침 작전계획 

(1) 남침의 기본전략

김일성과 스탈린이 모택동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

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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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

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124)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북한군 참모부

가 바실리에프 예하의 고문단과 함께 수립한 남침 공격계획을 승인하였다.125) 

남한이 6월 11일 ‘조국전선’측이 제의한 평화통일안을 거부하게 되자, 다음날 북

한군은 계획대로 6월 12일 38선 이북 10∼15㎞ 지역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스티코프 대사는 6월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모스

크바에 보고하였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작전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연막전

술’로 6월 16일 남한 국회에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전하였다.126)

한편,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이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문제였다.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

고 특히 핵무기 개발에서 뒤져 있는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대결

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단독으로서는 미군에 대항

하여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 

미 점령군의 철수를 사전에 촉구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가 미국

의 태평양방위선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나,127) 남침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해 김일성과 스탈린이 심사숙고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스탈

린이 “소련이 원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참전하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128) 

김일성은 비록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남침을 최종 결심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은 미국의 참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이승만 도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든 행동을 모든 인민은 예리하게 감시해야 

하며 경계심을 고조시켜야 한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국참전에 관한 

우려는 주로 스탈린이 제기한 것이다. 모택동의 입장도 “미국이 남한과 같은 작

은 나라때문에 3차대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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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129)

다시 말하여 남침전략의 기본은 미국의 지원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서 서울을 점령하여 승리를 굳히고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는 것이었다. 북한

군의 국군에 대한 상대적 우세, 미군의 대한반도 전략적 가치 저평가, 미군이 비

교적 취약하고 광범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정복이 무리가 없는 안전한 모험으로 평가하

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뒤에 북한은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북한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

는데 있다.130)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도 “남조선인민은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일격

을 가하기만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 인민의 권력이 승리할 것”이라며 인민봉기

론(人民蜂起論)을 들어 전쟁 조기종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131) 유성철(兪成哲)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지도부는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잠복해 

있는 20만 남로당 당원이 봉기하여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

언장담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

면 끝나는 것으로 오판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북한군 부총참모장과 정찰국장

을 역임한 바 있는 이상조(李相朝)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132)

박헌영의 주장은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부추긴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동시에 

후에 그가 숙청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133) 따라서 남침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북한군의 공격과 더불어 남노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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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김일성은 남침 

다음날 방송을 통하여 ‘남한인민’의 봉기를 촉구하였다.134)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군의 남침 후 고대하던 인민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후에, “미국 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은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

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건의 폭동도 없었다. 만일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단 몇 

천명이라도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까지 해방시켰을 것이고 미국 놈들

은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35) 이는 당시 김일성이 인민봉기에 얼

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방증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고 그 후 선거를 

거쳐 동년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속

전속결 작전계획은 1950년 6월 10일 제3사단장 김광협(12일부 제2군단장)이 북한

군 장교들에게 “이번 작전은 2주일이면 충분히 끝마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달한 지시문에서 확인된다.136)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작전 소요시간은 2주일 정도였으

며 북한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

월 22일경 스탈린은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 암호전문의 교신은 바람직하지 못하

므로 차후 일체의 암호전문을 교신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양과 

소련 외무성간에는 1950년 말까지 교신이 중단되고 있었다.137)

이와 같이 북한군은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남침시 배합전술을 구사하기 위

해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남파하고, 전쟁을 개시한 후 3일 이내에 서울을 점령하

며, 또 인민봉기에 의해 한국정부가 전복되면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속전속결

로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통일 인민정부를 수립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2) 선제타격작전계획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0년 4월부터는 소련에서 도입된 신형장비의 조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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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부대훈련에서 나타난 결점을 보충하는 북한군의 부대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한 바 있었고,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소련 군사고문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가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소위 선제타격작전계

획(先制打擊作戰計劃)을 완성하였다. 이 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

었고,138) 마지막으로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139)

북한지도부는 이에 따라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김일성

은 공격개시일이 더 늦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남쪽에 누설

될 수 있으며, 7월에는 장마로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5월말을 선호하

였고 고문관들을 설득하여 6월로 결정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이 계획은 6월 16

일에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도 받았다.140) 이와 같이 북한의 남침계획

은 ‘김일성․스탈린․모택동’간 긴밀한 협의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으

며, 공격개시일을 일요일로 계획한 것은 한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을 예상하여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었다. 

김일성과 소련군사

고문단과의 남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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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이들 문서의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고문관이 

주동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증거이다. 당시 북한군총사령부 간부들의 군

사경력으로서는 전쟁계획을 세우기에 부족한 반면, 고문관들은 소련군 작전 전

<상황도 6－1>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는 러시아 군역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상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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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6－2>  북한군 남침계획(선제타격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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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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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었다. 유성철은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하에 소련군 출신인 포병사령관, 

공병국장 등과 함께 극비리에 이를 한글로 옮겼다.141) 이로써 드디어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이 완성된 것이었다. 

이 계획은 전투명령서․부대이동계획․병참보급계획․기만계획으로 구성된 공

격계획이었다.142) 김일성의 작전방침에 따라 그들의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3일내에 서울 부

근의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한 후 그 전과를 확대하며 남해안까지 진출한다

는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 

정보계획은 6월 20일 소련군 군사고문단 작전팀이 북한군 각 사단에 발령한 

계획이며 노어로 작성된 군사극비 문서였으며 다음 3단계로 계획되었다. 

제1단계 :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서 3일내에 서울을 점령한다. 서

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한다. 

제2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한다. 

제3단계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서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한다.143) 

위의 3단계 작전단계와 이에 따른 정보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요약하면 <표 

6－8>과 같이 정리된다.144) 

<표 6－8>에 의하면,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제1단계 작전은 인민군의 지상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고,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

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 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

원주－삼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145)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자체의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여단

(－)의 지원 하에 철원－포천－의정부 축선과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제6사단(－1)과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의 지원하에 금천－개성－문산 축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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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단계별 작전목표

작전단계 작전지역 정보계획 목표

제1단계

방어선 돌파 및 주력섬멸

38도선 방어선에서 서울(수원)

－원주－삼척선까지

－전방 방어체계

－서울 방어조직

－예비대 투입

제2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

서울(수원)－원주－삼척선에서 

군산－대구－포항(경주)선까지 

－후방 방어진지

－사단의 전방이동

－증원부대 및 물자 유입

제3단계

소탕작전 및 남해안으로 전개

군산－대구－포항(경주)선에서 

부산－여수－목포선까지

－접근로상의 방어조직

－항구의 작업활동

－항구의 방어대책

구화리－고랑포－문산 축선으로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제6사단 일부로 옹진반도 

및 김포반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2군단은 주력인 제2사단과 제12사단을 화천－춘천－가평 방향과 양구－홍천

－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투입하고, 제5사단을 양양에서 강릉-삼척으로 진출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를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

륙시켜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 3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에 이어 실시되나, 전략계획 자체가 서울이 점

령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전과확대로 들어가 예비부대를 

격파하며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이어 제3단계로 전환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고 부산－마산－여수－목포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146) 

이때 제1군단은 서울 점령 후 재편성을 거쳐 서부축선과 중부축선으로 진격하

여 목포-여수 방면으로 진출하고, 제2군단은 동부축선과 동해안 방향으로 진격하

여 마산-부산방면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147)

또한 제2, 3단계 작전은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미 지원

군의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부대배치를 끝낸다는 전략에 따라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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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정보계획(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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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에 중점을 두어 제1단계 작전과는 달리 군단간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개의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전략 종심’으로 깊숙이 진입하도록 

하였다. 

실제에 있어 제1단계작전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계획목표도 달성하였

으나 제2, 3단계 작전은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박헌영 등 남

로당계가 주장했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군의 저항도 완강하였으며 

미 지원군도 신속히 전개하는 등 상황이 그들의 전략 판단과는 대단히 다른 양

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군의 남침계획은 국군의 주력을 한강선 이북에서 포위 

섬멸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제1단계 작전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한강 이남지

역으로의 진격을 위한 후속계획 및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는 

그들이 남한 내 좌익세력의 능력을 과신한 때문으로, 일단 공격을 개시한 후 서

울을 단시일 안에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각 지역의 남로당 세력들이 총 봉기하

게 될 것이므로 한강선 이남지역이 거의 무혈로 점령되리라고 낙관하였던 것이

다. 또한 북한은 국군의 끈질긴 저항과 대다수 남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과소평

가한 점도 있다. 

서울 점령의 의의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고 또 예상보다 손쉽게 서울을 탈취

한 사실에 도취된 북한 수뇌부는, 서울 점령 후 만 3일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군

으로 하여금 재편성 및 지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허용하였다. 물론 초전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후이므로 다음 단

계의 작전을 위하여 휴식 및 재편성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승리를 자

축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더욱 드높인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승기를 놓친 셈이 되었다.

끝으로 남침계획상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책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148) 이것은 물론 군사적인 차원을 넘은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 수뇌부와 이 전쟁을 정책결정의 차원에

서 지도한 소련 당국은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아예 개입을 하지 않거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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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므로 

그 안에 충분히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예상

밖으로 신속히 개입하여 미 지원군을 조속히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

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극동의 ‘한 작은 분쟁’을 복잡한 국제전쟁으로 변모시킴

으로써 세계전략상 소련의 적화팽창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거둔 국제정치상의 가장 큰 성과, 즉 역으로 소련

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받은 타격은 서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집단 안전보장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미국을 맹주로 하는 군사

동맹으로 결속시켰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유럽에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게 버티

고 있게 됨으로써 소련의 적화팽창 의도에 크나 큰 손실을 입혔던 것이다. 소련

은 세계전략상 2차적인 중요성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그들의 영

향권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유럽지역

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김일성 

집단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던 소련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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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투배치와 전투명령 하달

1. 지휘체제

북한은 1950년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군사문제연구반’에서 남

한의 정치, 경제, 지형, 도로, 철로 등을 분석하였고, 국군의 편성․장비․배치 

그리고 창설과 증편과정 등 전쟁지도를 위하여 비밀리에 국군에 관해 집중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도하에 동년 5월말 작전계획이 완

성되자 조선전선을 통한 평화제의를 집중시키는 한편 작전이행을 위한 전쟁지

도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들은 동년 6월 10일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실에서 여단 및 사단장이 참석한 

비밀작전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주제는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 명령’의 하달

이었으나, 비밀유지를 위해 이를 사단급 부대의 기동연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

였다. 부대이동은 작전개념에 따라 2개의 공격제대 형성을 목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때 군단사령부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6월 10일에 김웅 중장(민족보위성 훈련국장)을 군단장으로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 6월 12일에 김광협 중장(북한군 제3사단장)을 군단장

으로 제2군단사령부를 창설하였다.150) 다음으로 그들은 이 양개 군단을 지휘할 

야전군사령부급의 이른바 전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김책(부수상)이 사령관에 임

명되고 참모장에는 총참모장 강건이 임명되었다. 유성철에 의하면 전선사령관은 

김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총참모장 강건이 전쟁을 지휘했고, 강건은 브야츠크의 

제88특별독립여단 제4대대장 시절에 군사전술에 탁월한 솜씨를 가졌던 인물로 

소련군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였다.151)

전선사령관에는 그 서열이나 위치상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임명되는 것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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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나 그는 남침에 반대함은 물론, 소련 고문단에 의한 북한군의 전쟁준비에도 

반대하는 등 김일성과 견해 차이를 보여 사령관에 임명되지 않았다. 미군 정보

분석에 의하면, “최용건은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남 침

략을 반대하였다. 그는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 온 소련의 새로운 군사고문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그는 앞의 고문관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바실리에

프 고문단장을 비롯한 새로운 고문관들과의 관계는 냉랭했다. 그래서 바실리에

프는 그을 배제하고 직접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였다.152) 

조선전사 에는 “전선사령부는 전선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하였으며 

이로써 김일성의 지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고 전반적 전선에 대한 

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53) 여기에는 7월 5

일에, 즉 전쟁발발 후에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 전 6월 20일경에 설치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개전 당시 전선사령부는 평양에 가까운 서포(西浦) 천연동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일제시대 일본군 화약창고로 사용했던 이 동굴 안에서 전선

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황보고를 받고 있었다. 25일 09 : 00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동굴 안에는 순간 ‘와’ 하는 함성이 터졌고 우리는 서

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였다.154)

이와 같이 군의 야전지휘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은 전쟁준비의 최종단계로서 국

가의 3권을 직접 장악함은 물론, 군통수권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군

사위원장에 올랐다. 조선전사 에서는 그가 6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에서 제정한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사위원장에 추대되

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전쟁발발 다음날에 결정한 것으로 발표한 

것이지 사실은 전쟁 전에 모두 짜여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55)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정령에 의하면, “국군의 38도선 이북에 대한 불의의 

침공으로 조성된 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엉뚱하게 둘러대고 위원장 김일성, 위원 박헌영․홍명희․김책․최

용건․박일우․정준택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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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집중시켰으며, 전체 인민들과 일체 주권기관․정당 및 사회단체, 군사기

관들이 이 위원회의 결정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 내각의 각 성․국들을 비롯하여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

의 각급 조직들이 모두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었다. 그는 군사위원장으로서 정

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구와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모든 역량

을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목표로 조직하고 동원하도록 조치하였다.156)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법률에 따라 7월 4일자로 김일성을 북한군 최고사령

관에 임명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실제로는 전쟁 전에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157) 그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위원회의 명에 의거 평

시 민족보위상 지휘하에 있던 참모기구와 각 군부대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됨은 

물론, 사회안전성 관하의 준 군사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 통수

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내각수상에다 군사위원장, 나아가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겸함으

로써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위원회 위원장－총사령관－전선사령관－군단장

－사단장에 이르는 전시 전쟁지도 및 지휘체제를 완전하게 갖추어 전쟁에 임하

였다.158) 이것 만으로서도 북한이 사전에 전쟁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2. 전투 배치 

1950년 3월부터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이어 5월 중순부터는 남침을 위한 본

격적인 부대정비와 이동이 개시되었다. 모란봉극장의 회의(1950. 5. 16)가 개최된 

직후 북한의 민족보위성과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전쟁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예를 들어, 1950년 5월 23일에 제371부대에서 예하부대에 하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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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전투훈련계획에 의하면,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0년 7월 15일에 

종결을 짓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59) 

민족보위성에서는 매일 고위 군 수뇌부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민족보위상 

최용건, 북한군총참모장 강건 등의 사무실과 중요한 국, 과, 그리고 소련 군사고

문단 사무실에는 외인 출입금지라는 표식이 붙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

전선의 6월 8일부 제의를 거부하던 날(6월 10일) 민족보위성은 전방 사단장과 여

단장을 갑자기 평양으로 소집하여 비밀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

는 대기동 작전훈련을 가장한 무력남침의 비상태세를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참모장 강건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구두로 명령하였다. 

우리 인민군은 지금까지 사단단위까지의 전투연습을 해 왔으나 금번 전투사단

을 총동원하여 기동연습을 하게 되었다. 본 연습에는 모든 기본부대는 물론 병기

의 일체와 전장비가 시위될 것이다. 그리고 본 기동연습은 다소 오래 걸릴지 모

르나 2주일이면 족할 것이다. 특히 본 연습은 극비리에 거행되는 만큼 누구에게

도 말하지 말 것이며 가족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명심하여 비밀을 지켜라.160) 

여기에서 부대이동이 2주간의 훈련이라면 가족에게까지도 비밀을 유지하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신편 양개 군단의 통제하에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 38도선에는 내무성 관할의 제1경비여단

(간성), 제7경비여단(시변리), 제3경비여단(죽천)이 경비 임무를 수행해 왔고 민족

보위성 예하의 전투사단들은 후방의 각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년 6월 8일에 하달된 명령에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술훈련을 실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체 군무자들은 오늘 긴박한 조국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

식하고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고장무기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포와 자동차에 대한 정상적

인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전투준비에 특별

한 관심을 돌릴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6월 25일, 26일에 실시하는 중대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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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전투배치

사격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이

미 하달한 명령 제0108호에 의

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을 명령

하고 있다.

또한 무정이 부대장으로 있

던 제531부대(민보성 포병훈련

국)에서는 6월 8일 다음과 같이 

지령하고 있다. 즉, “각 사단 및 

여단 참모부에서 1950년도 내의 

전투훈련 진행에 있어서 극히 

필요한 물자 즉 현금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전투훈련용 물자

들에 한하여 세세한 예산서와 

설명서를 1950년 6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령한다”라고 하

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보병

전투훈령 강령 2부(동기훈련 2단계, 하기훈련 제1․2․3단계)를 분배하였고, 이를 

1950년 6월 20일까지 제581부대 기밀실에서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61)

한편 제466부대가 남포에서 6월 15일에 하달한 명령－철도 수송에 관하여－에 

의하면, “현하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하에서 우리 부대는 금번 보위성에서 실

시하는 대연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철도이동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사단은 1950년 6월 11일경부터 공격출발

진지로 이동을 개시하였으며,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하여 20일만인 7월 15일에

는 모든 작전을 끝낼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2) 이 명령에 따라 6월 

11일부터 북한군은 2개의 군단으로 재편성되었다. 제1군단장에는 전 보위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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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6－3>  북한군의 전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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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인 김웅 소장이, 동 제2군단장에는 제3사단장인 김광협 소장이 각각 취임하

여 참모를 대동하고 6월 12일에 약 2주일 계속될 최종적인 대기동 작전훈련을 

지휘하기 위해 임지로 향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장인 김광협(金光俠) 소장은 그의 참모들에게 동 기동훈련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지금껏 사단단위의 전투훈련을 하여 왔다. 

그러나 금반 실시되는 대기동작전은 전 사단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될 것이며, 종

래의 훈련과 같이 지휘관들의 많은 결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기동작

전만은 누구 할 것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성과 있게 끝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민족보위성은 또한 가장 신임이 두텁고 유능한 소련계 한인으로 알려진 재정

부상 김찬, 교육부상 남일(南日), 당 조직부장 김열을 각각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찬에게는 신편 제2군단의 정치위원, 남일과 김열은 군과 민의 긴밀한 협조를 

조정하는 주요 직책을 맡겼다. 

대기동 작전훈련 명령을 받은 북한군 각 사단은 전쟁 지휘체제의 구축과 동시

에 남침준비의 마지막 단계의 작전개념에 따라 이동을 개시하였다.163) 비밀리에 

침략을 계획한 북한군의 지도부로서는 공격부대의 전개로 인하여 그 기도가 노

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단급 부대의 약 2주간에 걸친 대기동 연습

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부대전개를 위장하였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방 10∼15㎞ 지역으

로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주둔지가 38도선 가까운 부대는 도보로, 먼 부대는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사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였다.164) 그리

고 지원부대도 피(被)지원부대 전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

는 해상침투 준비를 하였다. 이동은 6월 23일까지 명령대로 완료되었으며 이로

써 북한군은 작전계획대로 2개 군단으로 재편성이 완료되고 공격개시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최종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6사단은 사리원(沙里院) 지역에서 기차로 이

동, 1950년 6월 18일에는 금천 동남쪽 6㎞ 750고지, 국사동, 개성동북 18㎞ 와룡

대(현 장풍)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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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 포대가 서해 연안에서 예성강까지를 경비하고 있던 제2경비여단 지역에 투

입되었다. 제1보병사단은 6월 17일 구화리 북방 4㎞ 고야동, 개성 동북 구화리에 

집결하였다.165)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6월 19일 평강을 출발하여 운천리로 이동

하여 6월 23일 야미리, 산정리 지역에 재배치되었다. 제4사단은 6월 22일 진남포

(鎭南浦)를 출발하여 평양과 남천을 거쳐 연천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사단은 6월 

21일 돌고개(석현), 선곡리, 신망리 지역에 집결하였다. 최강부대로 알려진 제105

전차여단은 이미 109전차연대가 평양에서 남천으로, 제203전차연대는 철원으로 

각각 이동하여 동 6월 22일에는 38선 접경 깊숙이 진출하고 있었다. 이로써 중

부지역과 의정부 정면을 주공방향으로 계획한 북한군은 전투훈련과 장비가 충분

한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내에서도 최강부대인 제203전차연대를 이 방

면에 배치하였다.

제12사단은 1950년 4월 15일 중공군 제20사단과 중국각처에 산재하고 있던 중

공군출신 한인 약 10,000명을 모집하여 극비리에 북한으로 이동한 후 원산에서 

개편된 부대이다. 동 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 동부 산악지역인 인제 서방 14㎞ 대목리, 선수리 지역에 1개 포병연대를, 

그리고 사단 예하의 나머지 부대를 인제와 고사리에 집결시켰다. 제2사단은 함

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동하였고, 6월 17일 춘천 서북 추곡리, 화천 북서 장촌리, 춘천 북서 

원천리 등지로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

착하였다. 양양에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

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166) 동 사단은 중공군에서 편입된 사단으로서 전투경험이 많

은 사단이었다. 

한편 회령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대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동해안지역 간성으로 이동하였다. 동 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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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이동 상황(1950. 6)167)

부대 주둔지 도착지    부대 주둔지   도착지

제1군단 금천 제2군단 화천

제6사단 사리원 계정 제2사단 원산 화천

제14연대 남천점 해주․죽천 제12사단 원산 양구

제1사단 남포 구화리 제5사단 나남 양양

제4사단 평강 연천 제15사단 회령 화천

제3사단 신의주 운천 독립전차연대 나남 인제

제13사단 평양 금천 제12MTSP연대 길주 양양

제105전차연대 평양 연천 제766부대 회령 원산, 간성

제203전차연대 평양 남천 제549부대 갑산 성진

제10사단은 군예비로서 숙천에 주둔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동 부대의 주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강릉부근에 상

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일대는 이미 주둔하고 있던 38경비 제1여단 등 도합 3개 사단과 1개 유

격부대가 전투를 위하여 전개를 완료하였다. 

서부지역에서는 제1사단이 6월 23일 남천에서 고랑포 남방에 위치한 구화리

로, 제6사단 1개 연대는 동일 사리원에서 개성 정면 계정으로 이동하고 제6사단

(－)은 해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옹진 정면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0, 

제13, 제15의 3개 예비사단은 후방지역을 담당케 하였다. 내무성 소속인 38경비

보안대를 남침직후에 북한군 제7, 제8사단으로 개편 증강되어 민족보위성 예하

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비밀회의를 가진 6월 10일부터 동 23일 사이에 7개 보병

사단과 1개 전차부대가 훈련을 가장하여 전개함으로써 남침을 위한 준비가 완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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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투명령의 하달 

남침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계획대로 진전되자 민족보위성은 소련 군사고문관

들이 노어로 작성한 전투명령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전선사령부에 하달하였다. 

1950년 6월 18일 각 사단장 앞으로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Reconnaissance No. 1)

는 공격 직전 국군의 주력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

찰행동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명령은 공격부대 정면의 적(국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이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이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

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되었다.168)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 중 대표적으로 북한군 제4사단과 제2사단 것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표 6－10>, <표 6－11>과 같다. 

주공을 담당한 북한군 제4사단장에게 하달된 동 정찰명령 제1호의 내용은 남

침 개시 전에 국군의 배치상황을 정찰하고, 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작

전지도를 작성키 위하여 정찰행동을 할 것과 공격개시 후에는 서울로 통하는 방

어선에서 국군의 저항중심지를 정찰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4

<표 6－10>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169) 

수 신 : 제4사단 참모장 
1. 적 보병 제1사단 제1연대가 임진강-538고지까지 방어하고 있다. 우전방은 적 제1사단 

제13연대가, 좌전방은 적 제7사단 제9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실시하여 공격개시 전날밤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 진지 및 관측소 위치, 화력체계, 적 주력의 위

치, 포진지 및 구경, 대전차포의 배치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정찰대

를 추가로 편성․파견하여 의정부-서울로 이르는 각 접근로상의 저항진지를 파악하고 

예비대를 공격하라. 서울 부근으로 진출하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시내에 집중된 적

의 부대와 시가방어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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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정찰명령(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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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170)

수 신 : 제2사단 참모장 
1. 적 제6사단 제7연대가 590-621고지를 방어하고 있다. 그 동쪽으로는 적 제19연대가 병

행하여 방어하고 있다. 적의 경계진지는 38도선 근처의 고지에 연하여 있고, 주저항선 

전단은 이로부터 1∼l.5㎞ 후방 590고지-313고지(중략) 가지리선에 연해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통하여 공격개시 전날 밤까지 적 주

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중략)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적 예비대의 투입을 관찰하고, 부대의 철수 개시와 방향을 파악한

다. 전방부대가 사암리에 도달하면(중략) 방향으로 정찰대를 파견하여 부대의 출현과 

서울－춘천 철로와 도로상의 이동상황을 파악한다. 전방부대가 고현리, 강촌리에 도달

하면 서울로 이르는 도로에 강력한 기동정찰대를 파견하여 한강 남쪽 제방까지 진출

해 그곳의 적정과 서울로 이르는 도로상의 적정을 파악한다. 부대가 한강에 도달하면 

정찰을 통하여 서울－수원－이천 도로상의 이동과 곡수(?), 수원, 이천 부근의 적 활동

을 파악한다.

사단은 그 목표를 서울에 두고 제2사단은 춘천-서울 도로를 따라 한강을 건너 

이천, 수원 방향으로의 진출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찰명령에 이어 부대기동이 완료될 무렵 북한군의 공격부대에 대한 준비된 6

월 22일 전투명령 제1호가 하달되었다.171) 북한은 그들의 남한 공격의 구실을 만

들기 위한 최종적 시도로 소위 조국전선이 그간의 경위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북한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이 한국정부에 의

하여 묵살되자 북한은 최근 2주일 동안에 일어난 몇 가지 결과를 가지고 전쟁발

발에 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침공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6월 22일, 평양에 있는 소련 군사고

문단은 민족보위성에 명하여 전투명령 제1호를 전방 사단장에게 하달하여 1950

년 6월 23일 12 : 00시까지 그들이 이른바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

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예하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성철의 증언

에 따르면 선제타격작전계획에는 전투명령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획된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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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작전의 정보계획이 1950년 6월 20일자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북한군에 대한 

공격작전 명령은 적어도 정보계획보다 늦지 않게 하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제2군단 공병소좌 주영복이 6월 19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공병국

장실에서 박길남 국장으로부터 <전투명령> 제1호 공병부록(노어)를 받아 한글

로 번역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총참모부 전투명령은 6월 19일에 하달된 것

으로 추측된다.172) 총참모부가 하달한 북한군 전투명령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

지만 이보다 2일 후인 6월 22일에 하달한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한글 필사본)

이 1950년 7월 16일 대전부근에서 노획되고, 역시 동일 부로 하달된 제2사단 전

투명령이 노획되었다.

제4사단의 전투명령 제1호는 사단이 서울 공격의 주공부대로서 1950년 6월 23

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격을 지원할 각 부대에 대한 임

무도 상세히 기술되어 공격작전에 필요한 신호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

면 <표 6－12>와 같다. 

이 전투명령에서 “제4사단은 군단 정면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적의 방어선

을 돌파한다”, “우익에는 제1사단, 좌익에는 제3사단이 병행 공격한다”함으로써, 

<표 6－12>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173)

 1. 아군의 방어 정면에는 적(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방어한다. 

 2.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광동－아장동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

하며, 최초 마지리, 535고지를 점령하고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의정부, 서울 방

향으로 진격한다. 

 3. 우익에는 제1보사가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3보사가 공격한다. 

 9. 포병 공격준비사격은 30분간이며(후략)

10. 항공대는 적의 군사시설, 도로를 파괴하며 예비대의 집결을 불허한다. 

11. 반항공 대책은(중략) 적기 내습시 보병무기의 30%를 동원한다. 

12. 반전차 화기로써 반전차 대책을 강구한다. 

13. 지휘소는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 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14. 기본신호. 공격 개시－폭풍(전화), 244(무전), 돌격 개시－녹색신호탄, 224(무전)



제4절  전투배치와 전투명령 하달

619

비록 군단예하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4사단이 군단과 더

불어, 그리고 군단의 주공으로서 좌우 인접사단과 병행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한글 필사본)는 사단이 1950년 6월 22일까지 공격준비

를 완료하고 특별명령에 따라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

며 그 날 내로 춘천을 점령한 후, 가평방향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표 

6-13>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 전투명령에서 북한군 제3사단은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보사와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4사단과 제2사단 전투

명령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없더라도 그들은 전 전선에서 

전면남침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이들 명령상의 기동계

획이 전술한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작전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그 개념의 정확성

도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투명령을 하달하던 무렵 북한전역에 걸쳐 연일 대대적인 강제

데모를 강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정부의 요인들을 즉시 체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통일을 실현

<표 6－13>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174)

1. 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은 882고지, 송암리, 모진교, 마평리간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최근임무로써 

신당리(중략) 도자골을 점령하고 최후임무로써 춘천을 당일 내로 점령한 후 가평 강

촌 방향으로 진출한다. 

3. 우익에는 제3보사가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12보사가 홍천－원주, 횡성

－여주 방향으로 공격한다. 

4. 제6연대(주공)를 우, 제4연대를 좌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하며 제17연대

는 주공을 후속한다. 

8. 포병은 1950년 6월 22일 24:00까지 사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 준비사격 시간은 30분이다. 

9.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며 교량으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한다. 

제2보사 사단장 이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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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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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을 외치는 연극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 상임위원회의 서기인 강양욱은 

남침 1일 전인 6월 24일에 발표한 그의 담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그는 “부패하고 반동적인 분자가 여하한 수법을 취하든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조

선인민으로부터 봉쇄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 제안에 호응하는 인

민의 외침을 억압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침의 날이 목전에 다가

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시사하였다.175)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증거를 열거하지 않아도 1950년 6월

의 전쟁은 계획적 남침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들의 공간사인 조선전사 에서 주

장하는 논리가 기만적이고 허구적임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북한이 전쟁을 남

한의 ‘북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1950년 6월 25

일 새벽 김일성이 내각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동지들! 매국역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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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의 군대가 오늘 이른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라고 공표한 것이었다.176)

이 성명이 발표된 후 줄곧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미제와 이승만 도당은 1950

년 6월 25일 드디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

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177)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민족의 비극이 남침에 의해 일어났음은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정찰명령과 

전투명령을 하달한 상황에서 6월 21일 최종적으로 스탈린에게 “6월 25일 전 전

선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알렸고, 스탈린은 당일 “김일성의 의견에 동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178) 

스탈린은 공격직전 주북한 소련대사관의 암호전문도 기밀유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일체의 암호전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

라 북한군에 배속되어 남침준비에 참여했던 소련 군사고문단 약 150여명은 공격

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후방으로 잠적하였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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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방체제와 운용

1. 국군의 지휘체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통수 및 군정․군령에 관한 법규는 1948년 7

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制憲憲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부

직제령, 공군본부직제령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들 법규에 의하면, 대한

민국의 국군 통수체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부 장관, 국군참모총장, 육․

해․공군 총참모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통령의 통수(統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헌법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

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 통수권 행사에 

대해서는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자

(統帥者)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發)

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 

또한 국군조직법 제4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고국방

위원회(最高國防委員會)와 그 소속의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국방자원관리위원

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위임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

다. 먼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掌

理)”하도록 규정하면서 군정권만을 언급하고 있다.4) 그러나 국군조직법에는 “국

방부 장관이 군정을 장리(掌理)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

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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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 승 만(1875∼1965)

       

제2대 국방부장관

신 성 모(1891∼1960)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기 위해 국방부 편제에 미국의 합참

의장에 해당하는 국군참모총장(國軍參謀總長)과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군참모총장은 현재의 합동참모의장과 같은 직책으로, 각군 

총참모장을 통해 각군에 대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에 그 권한

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6) 국군참모총장의 임무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하며 일체

의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것이었다.7) 

국군조직법에는 국군참모총장이 각 군에 대한 군령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연합참모회의(聯合參謀會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연합참모회의는 육․해군의 작전, 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 최고의 합의기구였다. 연합참모회의는 의장인 국군참모총장을 비롯

하여, 그 밑에 국군참모차장, 육․해군 총참모장 및 참모부장(參謀副長), 국방부 

항공국장․제1국장․제3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육․해군 장교로 

구성되었다.8)

육․해군 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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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하도록 국군조직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군은 국군조직법 제23조에 규

정된 “본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육군에서 독립하였다.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

令部)는 1949년 대통령령 제254호로 공포된 ｢공군본부직제령｣에 따라 공군으로 

새로이 발족되었다.9) 공군의 독립으로 국군은 육․해군의 2군 체제에서 육․

해․공군의 3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앞서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해병

대가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에 의거 창설되었다.10) 

6․25전쟁 당시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75세의 재미 독립운

동가 출신이었다. 그는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4년 임기 중 절

반인 2년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대

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 외교활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루

만(Harry S. Truman) 대통령처럼 전쟁에 직접 참전한 적도 없었다. 대통령의 군사 

보좌관인 국방부 장관은 한국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초대 이범석(李範奭) 장관에 

이어 1949년 3월 21일에 영국 선장(船長)출신의 신성모(申性模) 장관이 임명되었

다. 신성모 장관은 비록 중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근무한 적

이 있으나,11) 군대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 광복될 때까지 상선 

선장으로 주로 해양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경험이나 군사지식이 부

족하였다. 전쟁 발발 1개월 전인 1950년 5월 17일에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장경

근(張璟根)도 법조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 전무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표 7－1>과 같다. 

<표 7－1>  6․25전쟁 당시 대통령 및 국방장관 현황

직  책 이  름 나이 임명일자 재직기간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75세 1948. 7. 20 23개월

국방부
장관 신성모(申性模) 59세 1949. 3. 21 15개월

차관 장경근(張景根) 39세 1950. 5. 17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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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총참모장
소장  채 병 덕

해군 총참모장

소장  손 원 일

공군 총참모장

준장  김 정 렬

해병대사령관

대령  신 현 준

6․25전쟁 발발 당시 각군 총참모장으로는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육군

소장을 비롯하여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해군소장,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金貞烈) 공군준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해병대 

사령관에는 신현준(申鉉俊) 해병대령이 보직되어 있었다. 이들 중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임기 2개월을 맞이하고 있었고, 해․공군 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

은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21개월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파악은 마친 상태였

다. 이를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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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金弘壹)  장군

        

김석원(金錫源) 장군

6․25전쟁 당시 한국 육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급 장교들은 대부분 미 군

정하의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거나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임관 형식을 거쳐 임관한 

일본군⋅광복군․중국군 출신의 군사경력자들이었다. 이들 군사경력자들은 대부

분이 전투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중국군 소장 출신인 김홍일

(金弘壹) 장군과 일본군 대좌(大佐) 출신인 김석원(金錫源) 장군이 대대장 이상 전

투 지휘관을 역임하였다.12) 

그렇지만 국군은 건군 과정에서 좌익들이 군내에 침투하여 일으킨 제주4⋅3

사건, 여순 10⋅19사건시 제14연대반란사건, 제6연대 반란사건, 그리고 북한이 

남파한 소위 인민유격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전투지휘 경험을 쌓게 되었다. 

<표 7－2>  6⋅25전쟁 당시 각 군 총참모장/해병대사령관

직  책 이  름 나이 보직일 재직기간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35세 1950.  4. 10  2개월

해군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42세 1948.  9. 5 21개월

공군총참모장 김정렬(金貞烈) 33세 1949. 10. 1  9개월

해병대사령관 신현준(申鉉俊) 35세 1949.  2. 1 1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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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과 

참모일동

(앞줄 중앙, 정일권 사령관)

정일권(丁一權) 준장과 김백일(金白一) 대령은 1949년 3월과 9월에 지리산지구전

투사령관으로, 유재흥(劉載興) 대령은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이성가(李成

佳)13) 대령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원용덕(元容德) 대령은 호남지구전투사

령관으로, 백선엽(白善燁) 대령은 여순 10⋅19사건 및 38도선 국지도발시 정보국

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정황분석을 통하여 장차 작전에 기여하였고, 그 후 

제5사단장으로 부임해서는 공비토벌 과정에서 전투지휘를 경험하게 되었다. 6이

형근(李亨根) 장군도 초대 제8사단장으로 재직시 오대산 및 태백산 지역으로 침

투한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었다.

또한 송요찬(宋堯讚), 함병선(咸炳善), 신현준(申鉉俊), 김성은(金聖恩), 백인엽(白

仁燁), 송호림(宋虎林), 김점곤(金點坤), 고근홍(高根弘), 함준호(咸俊鎬), 김용배(金

容培), 공국진(孔國鎭) 등은 연대장 및 고급사령부 참모로서 공비토벌 과정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투지휘를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렇듯 전쟁 이전 공비토벌 과정에서 6․25전쟁의 주역들이 경험했던 실병(實

兵) 지휘를 통한 전투경험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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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조직의 개편과 운용

정부수립 이후 국방조직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국방기구를 편성

해 나감으로써 국방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초대 이범석(李範奭)14) 국방부장관은 

신생 대한민국의 열악한 안보 환경 및 예정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여 미국 

중심의 자유우방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연합국방을 국방목표로 정하고 추진하

였다.

이범석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육군을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하였다. 그는 

첩보수집과 검찰기능의 전담기구로 국방부 내에 특수공작국(特殊工作局)인 제4국

을 설치하는 한편 육군수색학교, 호림부대, 그리고 보국부대 등 대북 첩보 및 대

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운용하였다.15)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령령인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근거하여 예비군인 호국군

(護國軍)을 창설하여 운용하였다. 호국군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병력 

확보 차원에서 창설된 예비군으로 1949년 1월 현재 총 10개 연대 약 20,000명

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16)

여순 10․19사건시 제14연대 반란사건과 대구의 제6연대 반란사건을 경험한 

이범석 장관은 미 군정기 미국의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에 따라 군내에 침투한 

좌익세력을 발본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군(肅軍)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는 6․25

전쟁시 부대단위 집단 투항 등의 국가안보의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17) 이범석 장관은 군 내부의 사상통일과 반공정신을 함

양할 목적으로 정훈공작(政訓工作)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948년 11월 29

일 정훈공작을 담당하는 제2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정훈(政訓)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이범석 장관은 그 동안 자숙(自肅)하고 있거나, 귀국이 늦어 군

대에 들어오지 못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군사경력자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그는 

“국군을 육성함에 있어서, 장교의 질은 일본 육사를 앞서야 하고, 정신면에서는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며, 나아가 강병 육성의 장래는 학도병 출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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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려 있다”18)고 말함으로써 군사경력자들을 영입하였다. 이들로는 육군사관

학교 제7기 특별의 정래혁(丁來赫)․유병현(柳炳賢)․유양수(柳陽洙)․이주일(李周

一)․장경순(張坰淳)․조문환․김관오(金冠五)․김국주(金國柱)․방희․장흥(張興), 

김묵(金黙) 등이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제8기 특별의 안춘생(安椿生)․이준식․김

석원․권준․백홍석․유승열(劉升烈)․오광선․박임항 등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

임관 형식을 빌어 뒤늦게 귀국한 김홍일(金弘壹)․이종찬․신응균․이형석․이용

문․김응조․박창암 등 일본군 및 광복군 출신의 군 원로들을 끌어들여 군 간부

의 질적 향상을 제고시켰다.

1949년 3월 21일 이범석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신성모 국방장

관은 군대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19) 신성모 장관이 취임한 시기는 안보

환경 면에서 미군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호남지방에서는 반란군 및 공비 토벌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었다. 신성모 장관은 재임기간 공군의 독립, 

육군의 8개 사단 체제 편성, 남한 각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산게릴라 토벌을 

통한 치안확보,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계 불순분자의 일소, 군기․사상통일을 통

한 반공태세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 1일 설치된 육군 참모학교와 보

병학교 등 군사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해외군사교육기관에 장교들을 파견함으로

써 새로운 군사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20)

그러나 신성모 장관 재임기간 동안 국군참모총장과 연합참모회의 폐지, 특수

공작을 위해 이범석 장관이 설치했던 국방부 제4국의 폐지는 전쟁 발발 이전 대

북 첩보 및 공작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국방부 제4국의 폐지는 특수부

대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국군참모총장제 폐지는 합동참모의장의 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6․25전쟁 초기 육․해․공군의 효율적인 지휘에 불합리한 요인을 남겼

다.21) 예비군인 호국군을 해체시킴으로써 유사시 즉응(卽應) 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호국군을 대체하여 새로 설치

된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도 6․25전쟁 발발 2개월 전에야 비로소 조직편성을 

완료하게 됨으로써 예비전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22)

호국군 해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징역제를 실시하기 위해 194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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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에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는 국군

의 병력 수가 미국이 정한 6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집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징집을 위한 모병기구로 설치되었던 병사구사령부는 

육군 8개 사단에서 3년 복무를 마친 만기 제대자 2,000명을 재 소집하여 보충한 

뒤, 전쟁 3개월 전인 1950년 3월 14일 해체되기에 이르렀다.23)

이렇듯 신성모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면서 전력증강을 

이루어 나갔으나, 대북 첩보전담 기구인 국방부 제4국 해체를 비롯하여 국군참

모총장제와 예비군인 호국군 등을 폐지함으로써 개전 초기 육군총참모장에게 지

휘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미확보로 예비전력 즉응화(卽應化)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방조직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전쟁지도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국방자문 

및 군사기구들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국방기구를 원용

하여 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방기구들인 최고국방위원

회(最高國防委員會)를 비롯하여 국방자원관리위원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최고국방위원회 소속의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그리고 성격이 모호한 군사참의

원(軍事參議院) 등은 아예 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휘구조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아 전쟁 초기 

육군총참모장에게 많은 지휘부담을 주었다. 국군의 편성과 조직은 전투에 적합

한 편제가 아니라 평시 부대관리에 적합한 부대구조였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전쟁지도본부에 해당되는 민족보위성(民族保衛

省)과 전술최고단위인 군단사령부(軍團司令部)간에 전선사령부(前線司令部)를 설

치하여 작전통제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비해 국군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국군

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사단이라는 지휘구조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결과 

육군본부가 중간 사령부인 군단도 없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8개 사단을 통제하

는 것은 지휘의 폭이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작전통제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듯 전쟁 당시 국군은 전쟁 전반을 지도하고 통제할 공식적인 국방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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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일사불란한 전쟁지도를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결심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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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군의 방어계획

1. 기본 계획

국군 방어계획은 1949년 12월 27일 육군본부 정보국(情報局)에서 작성한 ｢1949

년 말 종합정보보고｣에 의거하여 1950년 1월말 경 그 시안(試案)이 수립되었다. 

육군본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인 1949년 8월 북한이 남침준비를 위한 구체적

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각 사단에 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

였다. 1949년 11월에는 각 사단장과 작전참모, 그리고 미 수석고문관이 참석한 

합동 평가회의를 갖고, 이 계획과 1949년도 육군본부 정보국이 작성한 연말정보

보고서를 기초로 육군본부와 참모학교에서 방어계획의 시안을 수립하게 되었다.24)

국군방어계획은 “1950년 춘계에 적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고 평가한 육군본부 정보국의 1949년 말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서둘러 1950년 3월 25일 국군 방어계획인 ｢육군본부 작전

명령 제38호｣를 확정하고,25) 예하 부대에 국군방어계획을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26)

국군방어계획은 신태영(申泰英) 육군총참모장의 지시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

문봉(姜文奉) 대령이 주동이 되어 작성한 국군의 기본방어계획으로서,27) 부록까

지 구비한 비교적 완벽을 기한 작전계획이었다.28) 이 계획에는 “해군과 공군작

전계획에 따라…”의 내용으로 보아 해군과 공군도 기본방어계획에 따라 자체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의 각 사단은 1950년 3월 말경 육군본부로부터 국군방어계획을 수령하였

다.29) 각 사단은 이를 기초로 1950년 5월초 사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사

단의 방어계획은 방어선 점령을 위한 기본계획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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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육군총참모장

소장  신태영(申泰英)

        

육군본부 작전국장

대령  강문봉(姜文奉)

계획, 장벽계획, 역습계획 등과 같은 지원계획은 작성 중에 있었다.30)

국군방어계획은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

하고, 의정부 지구에 방어중점을 두고 방어지대를 편성하였다.31) 방어 목표는 이 

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적의 주공을 진지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38도선 확보를 위한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

획하였다. 첫째, 옹진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

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

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

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후방지역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시 역습부대로 운용

되도록 계획하였다. 후방지역 경계는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여 관할 지역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32)

그러나 38도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큰 강을 

이용하여 지연전(遲延戰)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연전은 최초 한강

(漢江)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강선(漢江線), 대전선(大田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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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7－1>  국군 방어계획(후방사단 전방전개 및 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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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선(洛東江線)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33) <상황도 

7－1>은 국군방어계획을 도식화한 것이다.

육군본부의 작전국은 이러한 단계별 철수작전에 수반되는 교량 및 도로 파괴

계획 등 공병부록(工兵附錄)을 작성하여 방어계획에 포함시켰다.34) 당시 미 군사

고문단측에서는 38선의 방어계획이나 적 침공시의 철수작전, 또는 공세이전시의 

작전계획 등에 관해서는 이를 지도한 바 없었고, 모든 계획은 한국군이 독자적

으로 수립하였다.35)

2. 전방부대 작전 계획

육본작전명령 제38호 작성된 국군방어계획은, “방어중점을 의정부 지역에 두

고서 제일선의 전방방어지대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전방 사단을 제일선부

대와 예비대 등 2개의 방어제대로 편성하여 전방방어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

여 적의 공격을 저지 격퇴한다”는 개념이었다.36)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 사단

은 적의 공격시 38도 선상의 경계진지 전투지대, 주저항선 전투지대, 최후저항선 

전투지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전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37)

제1단계에 해당하는 초기작전시 실시하는 경계진지전투간에는 38도선 경계진

지 선에서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지연전투는 주

저항 진지 정면의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며 주저항선까지 전진(轉進)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후방예비사단인 제2보병․제3보병․제5보병사단의 전방지역으로의 

집결과 동시에 옹진지역의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와 동해안의 제8보병사

단은 작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견제공격을 취하고 적절히 유격전을 감

행하여 적의 동서(東西) 측방을 위협하도록 계획되었다.38)

제2단계 작전인 주저항선 전투간에는 주진지선에서 전 화력의 집중 및 철저한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지 전방에서 격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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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이 아군 방어진지에 침투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선에

서 적을 고착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전선이 너무 확장되어 전투지도상 불리

한 경우에는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예비진지 방어선으로 점차 이동하도록 계획하

였다.39)

제3단계 작전인 최후저항선, 즉 예비진지 전투간에는 전군이 예비진지 방어선

에서 전 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으로써 적의 전력을 철저히 분쇄 격파하여 이 선

을 최후까지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부대는 좌로부터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 제1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그리고 

동해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8보병사단 등 4개 사단 및 1개 연대가 맡고 있었다.40)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보병연대는 주 전투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옹진지구 정면에서 철저한 방어전투의 전개 및 유격전을 실시하여 적

의 서측방을 위협하도록 임무를 받았다.41)

육군 제1보병사단은 방어 중점을 문산(汶山) 정면에 지향하고 적의 공격을 

보․포의 전투력으로 철저히 소모시켜 진지전방에서 적을 격멸하도록 계획하였

다. 특히 제1사단은 적 주공의 진출로인 국군 제7사단 전방지역에 화력을 집중

시켜 적의 주공정면의 전투에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42)

육군 제7보병사단은 방어의 중점을 적의 주공의 접근로로 판단되는 의정부 정

면에 지향하고, 전차를 동반하는 적의 공격을 보병과 포병의 긴밀한 협동과 전

투력으로 진지전방에서 격멸하도록 계획되었다.43)

육군 제6보병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 및 방어전투

를 전개하며 예상되는 적 주력의 동측방에 대한 위협을 견제하고, 제7보병사단 

우전방에 대한 화력지원의 실시로 주작전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계

획되었다.44)

육군 제8보병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과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특히 동해안으로부터 상륙을 기도하는 적에 대해 수제선에서 철저히 

격멸하도록 계획되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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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어계획은 전쟁 발발 불과 3개월 전에 육군본부에서 수립되어 

각 사단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사단 방어계획의 수립은 전쟁 1개월을 앞두고 수

립된 실정이었다. 그 결과 각 전방 사단은 미흡하나마 자체 방어계획은 수립되

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휘소훈련과 기동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한 번

도 실시해 보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사단간의 협동작전

이나 육군 차원의 작계시행훈련(作計施行訓練) 같은 사단기동훈련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후방부대 작전계획

육본작전명령 제38호 작성된 국군방어계획에는 후방지역 사단을 비롯하여 경

찰 및 청년방위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 당시 육군의 후방 사단

으로는 서울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충남 대전의 제2보병사단, 전남 광주의 제5

보병사단, 경북 대구의 제3보병사단, 그리고 서울의 육군본부 직할 독립기갑연대

가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지구의 방어를 준비하면서, 

필요시 전방의 제1보병․7보병사단을 증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제2보병․3보병․

5보병사단은 신속히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 주변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었다. 

충남 대전에 위치한 제2보병사단은 춘천－의정부 부근에, 경북 대구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은 의정부－문산 부근에, 전남 광주에 위치한 제5보병사단은 문산－

의정부 부근에 증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의명(依命) 공세이전(攻勢移轉)할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46) 이들 후방예비사단의 증원이후 부대배치는 <상황도 7－

1>과 같다.

육군본부 직할 독립기갑연대는 경원선의 철원 이남지역에 중점을 두고 수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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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하면서 서울 동남 반경 32㎞ 지역에 대한 수색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포병학교 교도연대는 수도방어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

치한 제7보병사단과 경기도 문산 지역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 주진지 전방에 대

한 화력지원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제1공병단은 수도방어계획에 협력하는 동시

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1․7보병사단 방어전투시 지원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47)

국군방어계획에는 후방경계를 위한 공비토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 22개 대대를 편성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국가주요

시설은 원칙적으로 경찰․청년방위대․대한청년단 등이 경비하도록 하였다. 해

안선 경비는 해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해군본부의 해안선 방어계획에 의거 한

강하구․군산․포항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해안선방어진을 구성하여 해군지휘

하에 특별경찰대․해안청년방위대로 하여금 해안 감시 및 경비를 실시하도록 계

획하였다. 대공경계는 공군이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공군본부는 대공계획에 의

거 대공감시부대를 편성하도록 계획하였고, 육군의 각급 부대도 별도 대공부대

를 편성하여 중요지역을 방어하도록 계획하였다.48)

그러나 이러한 방어계획은 전쟁 발발 3개월 전에 수립되어 예하부대에 하달된 

관계로 시기적으로 이를 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그 당시 국방예산 및 

공비토벌 등 국방 환경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단 한번도 실시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4. 방어계획 평가

육군방어계획으로 통칭되는 육본작전명령 제38호는 전쟁 불과 3개월 전에 완

성되어 배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실정이었다. 이는 육

군본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전방사단들이 1950년 5월에야 비로소 불완전한 사

단방어계획을 수립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격작전계획인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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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작전계획(PSOP : Preemptive Strike Operation Plan)｣이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치밀하게 작성됨으로써 작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수집계획, 각종 통제

계획, 그리고 신호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통합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49)

국군 방어계획은 38도선 고수와 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

여 어느 지역과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지상이나 해상으로부터 

증원병력이 투입되어 전투력이 증강되면 공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50)

국군의 방어계획은 38도선을 고수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방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이를 수복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예비진지를 최후 저지선

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이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군의 주공이 의정부 

지역을 거쳐 서울로 향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 수뇌부는 

옹진반도의 제17연대로 하여금 개성 지역 제1사단의 서측방을 보호하고, 의명(依

命) 해주(海州)를 점령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제1보병사단은 문산 정면을 방어

하면서 우측에 위치한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여 양 개 

사단의 접경지역이 돌파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으며, 의정부 지역의 제7보병사단

은 정면에서 북한군의 주공을 격멸하도록 계획하였고, 춘천 지역의 제6사단도 

횡격실 산악지대의 지형상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군을 격파․견제함으로써 의정

부 지역에서의 전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동해안의 제8사단은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하면서 이를 격멸하고, 동해안에 상륙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차단하도록 

계획되었다.

수도경비사령부를 포함한 후방사단은 38도 선상에 배치된 전방 사단을 지원하

는 개념이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명에 의하여 제7보병사단과 제1보병사단을 지

원하고, 대전의 제2보병사단과 광주의 제5보병사단은 제7보병사단을, 그리고 대

구의 제3보병사단은 제1보병사단을 증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때 후방사단들이 

담당해 온 공비토벌은 경찰, 해안경비는 해군, 그리고 해병은 소집될 육군병력과 

더불어 후방지역의 경계와 작전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51)

이와 같이 국군은 8개 사단 중 4개 사단만을 38도 선상에 배치하였고, 이들 

사단들도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부대를 종심(縱深)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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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38도선 상의 방어는커녕 38선을 관통하고 있는 주

요 도로에 대한 통제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서울 북방의 서부 지역

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은 사단 정면을 전부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초기부터 개성(開城)을 포기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

다. 국군 제1사단 우측 지역의 의정부(議政府)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7사

단, 춘천(春川) 및 홍천(洪川)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옹진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는 이 지역을 포기하고 해상을 이용

하여 인천으로 철수하도록 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52)

이처럼 국군의 방어계획은 선제공격에 따른 북진을 위한 공격계획이 아니라, 

북한군이 공격을 했을 때 이를 현 전선에서 고착 견제하는 수세적인 지역고수 

방어개념이었다. 또한 국군 방어계획은 육군 각 전투병과가 작전을 통합하여 전

투를 수행하는 협동방어작전 계획이나, 각군의 전력을 통합시킨 합동방어계획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방어한다는 개별적이고 막연한 계획이었다.53)

1949년 및 1950년 대북 정보판단에 나타난 북한군이 전력상 절대 우위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방 3개 사단의 전방 투입이라는 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없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이 없는 관계로 

실전에서는 효과적인 병력 투입에 많은 제한과 문제점을 낳게 하였다. 그 결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연대의 투입은 24∼48시간, 후방 예비사단은 최소 48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전쟁 초기 즉응 전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54)

38도선의 경계진지 상에서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차후 후퇴작전이 보

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지 한강선-대전선-낙동강선 이라는 3단계의 행정적 의

미의 후퇴작전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운 면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

의 주공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방면에 전투력 배비

(配備)를 비롯한 장벽계획 등의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연대

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던 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



제3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651

제 3 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국군이 38도선의 경계임무를 시작된 것은 1949년 1월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38도선은 지형을 고려치 않고 1945년 8월 미․소가 

인위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선상에는 12개의 강과 75개 이상의 샛강, 181

개의 작은 우마차로, 104개의 지방도로, 15개의 전천후 도로, 8개의 상급 고속도

로, 6개의 남북간 철로가 단절되었고, 옹진반도가 고립되었고, 개성의 일부가 소

련군의 점령지역으로 편입되었다.55)

국군은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1949년 1월 12

일부터 15일까지 군사적으로 경계에 불리한 38도선 경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

수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국군이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한 것은 북한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

되었다. 북한은 1947년 7월 38도선 경계임무를 위해 38경비대를 조직하고 1948

년 10월 12일 소련군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인수받은 후, 그 병력을 대폭 증원하

여 전쟁 발발 당시에는 3개 경비여단으로 증강하였다. 북한의 3개 경비여단은 

38도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미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미군 철수 후

에 있을 국군 배치에 사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56)

그러나 1949년 1월 12일부터 38도선 경비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국군은 처

음 군․경 합동으로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제1사단은 38도선 방어임무를 

미군 철수 이전부터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1948년 1월 초순 사단의 

전신인 제1여단이 주한미군과 개성 부근의 38도 분계선 초소에서 연합근무를 실

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단은 1949년 1월 미군 철수 이후부터 38도선

에 대한 경계임무에 들어갔다.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에 대한 경계임무는 4개 보병사단 및 1개 독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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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책임지역을 할당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은 총 8개 보병사단 21개 

보병연대 및 1개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로 편제된 

4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 제1사단은 개성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1․12․13연대, 그리고 제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7사단은 

의정부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9․25연대,57) 그리고 제8포병대

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6사단은 춘천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

에 제2․7․19연대, 그리고 제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8사단은 

동해안 강릉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0․21연대, 그리고 제18포병대

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독립 제17연대는 38도선의 옹진반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2․3보병대대와 제7포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표 7－3>

은 전쟁직전 육군부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후방 예비사단으로는 4개 사단이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사령부를 서울에 

두고서 예하에 제3․8․18연대가 있었다. 제2사단은 사령부를 대전에 두고서 예

하에 제5․16연대가 있었다. 제3사단은 사령부를 대구에 두고서 예하에 제22․

23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제5사단은 사령부를 광주에 두고서 예하에 제15․20연대 

<표 7－3>  전쟁직전 육군 전투부대 현황58) 

구분 부대 명칭 예하 부대

전

방

부

대

옹진반도 독립제17연대 제1․2․3보병대대, 제7포병대대

개성지구 제1보병사단 제11․12․13연대, 제6포병대대, 공병대대

동두천 지구 제7보병사단 제1․9․25연대, 제8포병대대, 공병대대

춘천/원주지구 제6보병사단 제2․7․19연대, 제16포병대대, 공병대대

주문진/강릉지구 제8보병사단 제10․21연대, 제18포병대대, 공병대대

후

방

부

대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 제3․8․18연대, 육본직할 독립기갑연대

중부지구 제2보병사단 제5․16연대, 공병대

영남지구 제3보병사단 제22․23연대, 보국대대, 공병대

호남지구 제5보병사단 제15․20연대, 제1독립대대, 공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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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독립대대가 있었다. 이들 후방 사단들은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토벌을 위한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59) <상황도 7－2>는 

6․25전쟁직전 국군의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도 7－2>  전쟁직전 국군 부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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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보병 21개 연대 63개 대대 중 실제로 38도선 전방지역

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는 12개 연대 36개 대대 중 8개 연대 13개 대대였다. 다

른 4개 연대 23개 대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서울－원주－삼척을 연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후방지역에는 9개 연대 27개 대대 중 22개 대대는 후방지역 경계 및 교육훈련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개 대대, 즉 제16연대 제1대대, 제25연대 제1대대, 제22

연대 제2대대, 제15연대 제2대대, 제20연대 제2대대는 남한지역에 침투한 공비토

벌작전을 위해 태백산․일월산․보현산․지리산․덕유산 등 남부 각 지방에 분

산 배치되어 있었다.60)

이러한 부대배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배치는 북한의 전면 공격을 무시

한 배치였다. 후방에 배치된 4개 사단은 공비토벌 및 치안유지에 적합한 부대배

치였고, 38도 선상에 배치된 전방 4개 사단 및 1개 연대는 북한군의 국지도발 

및 소규모 국경 충돌에 적합한 부대 편성 및 배치였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인식한 것과 비슷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전면적인 군사공격이 아니라 게릴라 부대를 중심으로 한 

침투전술이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61)

1. 전방 방어부대의 배치와 임무 

1)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

옹진반도를 책임지역으로 방어하고 있던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始興)에서 창설되어, 다음 해인 1949년 6월 20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로 예

속됨과 동시에 서울 용산 삼각지(현 전쟁기념관)로 이동하여 수도서울의 방위 임

무를 수행하였다. 제17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경기 옹진(甕津) 반도로 이동하

여 은파산(銀波山) 전투에 참전한 후,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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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옹진지구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날 부로 수도경비사령부 예속에서 벗

어나 육군본부의 작전지휘를 받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연대로 예속이 변경되었다.62)

옹진반도는 방어정면이 45㎞에 달하였는데, 그 광정면을 제17독립연대인 1개 

연대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어정면은 통상 사단 방어정면 10㎞에 

비하여 약 4.5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옹진반도는 38도선 분계선을 중심

으로 그 북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527m)을 비롯하여 계명산

(279m), 은파산(283m)이 위치해 있었고, 그 남쪽에는 두락산, 421고지, 충무고지, 

녹달산, 까치산(鵲山, 350m) 등이 있었다.

제17연대는 옹진반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지대, 주저항선, 최후저

항선과 같은 종심 깊은 방어지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제17연대는 38

도 분계선 남쪽의 두락산－412고지－충무고지－녹달산－까치산－초동을 연결하

는 방어선이 주저항선이자 최후저항선이었다.63)

옹진반도는 38도선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차단되어 교통을 해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옹진반도 

중앙부인 옹진광산에 배치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제17연대장은 1948년 11월 20

일 초대 연대장인 백인엽(白仁燁) 대령이 계속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1

대대장은 김희태(金禧泰) 소령, 제2대대장은 송호림(宋虎林) 소령, 제3대대장은 오

익경(吳益慶) 소령이었다. <상황도 7－3>은 제17연대의 방어계획이다.

육군본부의 옹진 방어계획을 보면 장차 전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에 대처하도록 계획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 시에는 북한

군에게 손실을 가하면서 38도 분계선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북

한군이 국부적으로 38도 분계선 이남으로 침공할 시에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면서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을 지탱하는 것이었다. 제3

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전면 공격을 할 때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하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64) 즉, 작산(鵲山)지대를 확보

함으로써 강령(康翎)을 장악하고 최후의 경우에는 부포(釜浦)항을 사수하여 증원

병력을 기다려 적을 반격하거나 또는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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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병력을 인천방면으로 해상 철수하는 것이었다.65)

2) 제1보병사단

개성－문산－고량포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제1보병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

1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된 부대로, 초대 사단장에는 제1여단장이던 김석원 준장

이 사단장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4일 송악산(松嶽山) 전

투를 치른 후, 그 해 6월 1일 수색(水色)에 위치한 제13연대를 문산(汶山)으로 이

동시켜 개성 우측지역의 38도선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그 후 사단은 1950년 4

월 12일을 기하여 인천(仁川)에 주둔한 제12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38도선 지역을 인수시킴과 동시에 개성(開城)에 위치한 제11연대를 사단사

령부가 있는 수색으로 이동시켜 사단 예비로 조치하였다.66) 전쟁 발발 당시 사

단장은 1950년 4월 20일 부임한 백선엽(白善燁) 대령이었다.

이렇듯 제1사단이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48년 1월 초순 제1

사단의 전신인 제1여단이 주한미군과 개성 부근의 38도 분계선 초소에서 연합근

무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그 결과 제1사단은 38도선 전방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11월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개성 일대 38도 분계선을 인수한 이래 1950년 

4월 2일 제12연대와 진지를 교대할 때까지 1년 5개월 동안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방어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중심지인 개성은 바로 그 북쪽의 

감제고지(瞰制高地)인 송악산(488m) 때문에 국군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8도선 경계지대는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으로 방어의 입장에 있는 제1사단에

게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사단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송악산 남사

면의 38도 분계선 일대에 방어진지룰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1949년 5월 4일 

북한군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 송악산 전투로 발전되었다.67)

이렇듯 제1사단 지역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전쟁 

발발 2개월 전에 사단장으로 부임해온 백선엽(白善燁) 대령은 작전지역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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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병력, 적정 등을 고려하여 약 90㎞에 이르는 광정면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개념에서 정규전에 대비하는 방어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는 문산－봉일천－서울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

는 방어편성이었다.68) 

제1사단의 방어정면은 청단－연안－개성－고랑포까지 90㎞에 달했다. 이 정면 

역시 연안(延安)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불리하므로, 청단, 배천(白川), 연안 부근에

는 경계부대 정도를 배치하여 적정을 수집케 하고 적의 침공시에는 백석포(白石

浦)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해군함정으로 문산 부근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개성방면은 상황에 의하여 예성강(禮成江) 철교를 파괴하는 동시에 남하하는 

적을 최대한으로 저지시키는 한편 장단(長湍) 예비방어선에서 제12연대는 예성강 

이남에서 철수하여온 경계부대와 합류하여 지연전을 하고 상황이 급할 때에는 진

봉산(進鳳山)에 집결한 후 여기서 영정포(領井浦)로 이동한 다음 다시 선박으로 

문산 부근에 상륙하여 우일선 부대인 제13연대 주력과 합류하여 사단 주저항선

인 문산－적성(積城)간의 임진강 남안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3연대는 고량포

(高良浦) 일대의 진지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임진강 이남의 좌일선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여 사단 예비대 및 증원부대의 지원을 받아 주저항선에서 적을 섬

멸한다는 계획이었다.69) 이 계획은 개성, 연백(延白), 청단 등의 주요 지구를 포

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백선엽 사단장은 육군본부로 출두하여 총참모장 채병덕 

장군의 승인을 받았다.70) 다음 <상황도 7－4>는 제1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이렇듯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적의 주공방향을 문산－봉일천－서울 축선 

방면으로 예측하고 제1사단 방어계획을 3선 개념에 의한 방어지대로 편성하였

다. 제1선은 38도선 분계선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의 접근로 및 침투로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에 소대 또는 분대단위 거점과 진지를 준비하여 전투전초 

임무와 주민통제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으로 임

진강 남쪽의 문산리－208고지－파평산－적성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북한군이 공

격하면 38도선 경계지대에 배치된 제1사단 병력을 철수한 뒤 임진강 철교를 폭

파하며,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때에는 사단 예비로써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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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방어

선이었다. 최후저항선은 원룡산－119고지(금촌 북방 3.4㎞)－151고지를 연결하는 

선이었다.

백선엽 사단장은 이러한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 1950년 5월초부터 6월 중순까

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학도호국단 1,000여명 이상을 동원하여 주저

항선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방어선은 개인호와 교통호는 무개호로 구

축되었고, 공용화기진지 및 관측소만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로 구축되었다. 그러

나 장벽자재가 지급되지 않아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다. 임진강 철

교 폭파계획은 준비되어 있었다.71)

제1사단은 2개 연대를 제1선에 배치하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전성

호(全盛鎬) 대령이 지휘하는 일선연대인 제12연대는 본부를 개성 남방 4㎞ 지점

인 강릉(康陵)에 두고 2개 대대가 65㎞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연대본부와 함께 있었다. 김익열(金益烈) 대령이 지휘하는 우일선 연대인 

제13연대는 25㎞ 정면에 1개 대대를 배치한 다음 연대본부를 문산에 두고 나머

지 2개 대대는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서울 근교의 수색(水色)

에 위치하였고, 최경록(崔慶祿) 대령이 지휘하는 예비연대인 제11연대는 사단사

령부 지역에서 정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3) 제7보병사단

의정부(議政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7보병사단은 원래 제7여단으로 창설되

었으나, 1949년 2월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그 해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

다가 그 해 6월에 제7사단으로 개칭되면서 의정부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

하게 되었다. 

제7사단은 최초 제1․3․9연대로 편성되었으나, 1950년 6월 1일 ｢육군본부 일

반명령 제43호｣에 의해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로 예속이 변경되었다가, 

그 해 6월 1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1950. 6. 13)｣에 따라 제2사단 제25연

대가 사단에 편입되었으나, 주둔지 관계로 전쟁 발발 때까지 신 주둔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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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7－5>  제7사단 방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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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7사단은 예비연대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사단장은 1950년 6월 부임한 유재흥(劉載興) 준장이었다.72)

국군 제7사단은 적의 주공 방향으로 판단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사단

의 방어정면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에 달했다. 사단은 1950년 5월 육군본

부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라 사단방어계획을 완성하고 주저항선에 방어진지를 구

축하였고, 6월 7일에는 유재흥(劉載興) 준장이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제7

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지역은 북한군이 남침을 자행할 경우 적의 주공이 지

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38도 분계선에 배치된 사단 중

에서 가장 좁은 방어정면을 부여하였다.

제7사단의 방어계획은 육군본부의 방어개념에 바탕을 둔 지역고수 개념으로 3

선 방어개념이었다. 제1선은 38도 분계선으로, 이 선 부근의 전술적 요지에 소대

단위 거점을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경고, 지연, 침투방지, 주민통제 및 보호, 

적정 수집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으로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상황 추이에 따라 대응하면서 이 선 전방 주요 접근로상에 가설된 모

든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 대화구 및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경우에는 사단의 가용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여 주저항선을 회

복하도록 하였다. 주저항선은 감악산－마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을 연결

하는 선이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할 방어선으로 군 예비부대가 역습할 수 있는 선이었다. 이 선은 불국

산－158고지－축석령을 연결하는 선이다.73) 다음 <상황도 7－5>는 제7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사단사령부는 의정부(議政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함준호(咸俊鎬) 대령이 지휘

하는 제1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써 동두천(東豆川)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

다. 연대 본부 및 제1대대는 의정부(議政府)에, 제2대대는 동두천에, 그리고 제3

대대는 의정부 북방 삼리(三里)에 위치하였다. 윤춘근(尹春根) 중령이 지휘하는 

우일선의 제9연대는 포천(抱川) 정면을 담당하여 연대본부와 제1․3대대는 의정

부북방 4㎞ 지점인 금오리(金梧里)에 위치해 있었고, 38선 경비를 담당한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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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포천에 대대본부를 두고 있었다.

본래 사단예비대인 제3연대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이 변경되고, 대신 충남 

온양(溫陽)에 주둔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의 제25연대가 배속되어 6월 15일까지 

주둔중인 금오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74) 수용시설 문제로 적 남침시까

지 부대를 이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7사단은 예비연대가 없는 가운데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7사단의 방어진지 준비는 인접사단과 마찬가지로 일반진지에 대해서는 교통

호와 산병호(散兵壕)는 구축되어 있었으나,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

다. 다만 만세교(萬世橋) 남방 4㎞ 지점에 대전차용 방어물로 철근 콘크리트 진

지 1개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75) 

4) 제6보병사단

중부지역의 요충지인 춘천(春川)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6보병사단은 1949년 

청주(淸州)에서 원주로 이동한 다음 현리(縣里)로부터 가평(加平), 즉 제7사단 우

측 협조점인 적목리로부터 제8사단의 좌측 협조점인 진흑동(鎭黑洞)에 이르기까

지 84㎞의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제6사단 사령부는 원주

(原州)에 위치해 있었고, 사단장은 학병 소위 출신인 김종오(金鍾五) 대령이었다.

임부택(林富澤) 중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춘천에 연대본부를 두고 화천(華川)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서 1949년 2월 20일 

제6사단에 예속되어 청주로부터 원주로 이동하여 2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다

음, 그해 5월 3일 현 진지인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춘천으로 이동한 후 제7연대

는 제8연대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수받아 제3대대와 제2대대를 전방에 두

고,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춘천에 배치하였다.

함병선(咸炳善)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홍천(洪川)에 연대본부를 두고 인

제(麟蹄)방면의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연대는 옹진의 은파산(銀

波山) 전투(1949. 8. 13∼11. 15)를 끝마치고 전쟁 발발 불과 5일전인 1950년 6월 

20일 홍천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예속되었다. 제2연대는 사단의 우일선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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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7－6>  제6사단 방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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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제1대대와 제3대대와 전방에 두고, 제2대대를 연대 예비로 당인리(唐仁里)

에 배치하였다.76) 따라서 제2연대는 지형도 잘 모르는 생소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민병권(閔丙權) 중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로서 사단사령부와 함께 

원주(原州)에 있었다. 제19연대는 남원(南原)지구공비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쟁 발발 45일전인 1950년 5월 1일 제6사단에 예속되어 원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6사단의 방어개념은 춘천에 방어중점을 두고 적이 공격하면 이를 진지전방

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제6사단은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

도록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방 2개 연대에는 사단 공

병 1개 중대씩을 각각 배속하였다. 다음 <상황도 7－6>은 제6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제7연대 방어지역인 화천(華川) 방면에서 춘천에 이르는 도로상에는 철근 콘크

리트로 만든 대전차 예비진지 3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중대마다 2∼3개소의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를 마련하고 호(壕)간에는 철조망을 치고 그 중간에는 대인

지뢰를 매설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면은 적의 조공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방

어상의 융통성과 주공방면의 작전추세에 호응하기 위하여 제2선 방어진지의 구

축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어진지는 종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77) 따라서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여 전쟁 발발 1개월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마쳤다.78)

그러나 제2연대 방어지역인 인제－홍천 정면에는 콘크리트 진지가 없었고, 통

나무로 쌓은 유개호를 제8연대로부터 인수받아 수축하였는데, 이곳에는 철조망

이나 대인지뢰가 없었고, 그렇다고 이를 새로 구축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

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79)

북한군의 남침시에는 38선의 경계지역에서 적극 저지하고 진지가 돌파시에는 

춘천과 인제방면에서 남하하는 적에 대하여 사단 예비대를 투입하여 견제하는 

동시에 좌일선인 가평(加平)－현리(縣里) 방면에도 예비병력을 배치하여 대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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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상황의 진전에 따라 사단은 공세이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

다. 진지는 38선상의 중요지점에 1개 중대씩 예비병력을 배치하고 일선 연대는 

각각 1개 대대의 예비(제2연대는 2개 대대의 예비대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5) 제8보병사단

강릉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에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제6사단 예하 제10연대와 제5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기간으로 하

여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었다.

제10연대는 38도선 경비를 담당하고, 제21연대는 삼척에 연대본부를 두고 공

비소탕 작전을 실시하였다. 1950년 3월 22일 제21연대는 김달삼(金達三)을 비롯

한 그 주력을 소탕하였고, 그 해 4월 9일에는 이호제(李昊濟) 부대를 섬멸하였다. 

제10연대도 김달삼과 이호제의 월북을 지원하기 위해 급히 남파된 김상호(金尙

昊)의 게릴라부대 300명을 청계동 계곡에서 토벌하였다.80)

제8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38도선 책임 경계지역은 제6사단 좌측 책

임지역인 진흑동(鎭黑洞)으로부터 동해안의 기사문리(基士文里)에 이르는 26㎞ 정

면을 제10연대가 단독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해 있었

고, 사단장은 제16연대장 겸 태백산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1950년 6월 10일 사

단장으로 부임한 이성가(李成佳) 대령이었다.

고근홍(高根弘) 중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38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10연대 제3대대는 그 동안 제1대대가 담당하고 있던 38도선 경비임무를 1950

년 6월 25일 이동하여 26일 진지를 교대하도록 지시받았다.81) 이 때 제3대대가 

부여받은 책임구역은 제6사단 협조점인 진흑동－우탄리－서림리－정족산(鼎足山)

에 이르는 12㎞의 정면이었다. 연대의 우일선 부대인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우측 

경계부대로서 책임 경계구역은 동해안으로부터 46고지－판교리－대치리－명지리

－연화동을 연하는 14㎞의 정면이었다. 제3대대와 38도선 경계임무를 교대할 제

1대대는 연대 예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전쟁발발로 제1대대

와 제3대대의 진지교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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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7－7>  제8사단 방어계획



제 7 장  국군의 방어태세

672

접이식



제3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673

제21연대장 김용배(金容培) 중령은 1950년 6월 10일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제21연대 본부는 삼척(三陟)에 주둔해 있었다. 연대는 8개월에 걸쳐 오대산 및 

태백산(太白山) 지구 일대에 남파된 공비토벌작전을 1950년 5월 일단락 짓게 되

었다. 그런데 북한의 기관총 게릴라부대가 다시 남파되자, 제21연대는 1950년 6

월 13일 제2대대를 진부리(珍富里)로 출동시키고 6월 20일 공비들을 거의 토벌하

였다. 이에 제1대대는 북평(北坪)에 위치하고, 제2대대 제5․8중대 및 제3대대 제

12중대는 삼척(三陟)에 이었다. 한편 제18포병대대는 1949년 10월 28일 사단에 

배속된 후 105㎜ 야포 15문을 장비한 채,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82)

제8사단의 방어계획에는 일반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83)

먼저 일반계획을 보면, 유사시 적을 38선상의 진지에서 저지하다가 진지가 돌

파되었을 때에는 중점을 동해안에 두고, 인구(仁邱)－어성전(漁城田)에서 적에게 

타격을 준 다음 이어서 연곡천(連谷川)변에 적을 유도하여 이 선에서 적을 격멸함

으로써 여하한 경우에도 강릉을 확보하여, 여기서 공세이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방어세부계획 상에는 부대편성 및 단계별 전투지도, 그리고 지원부대의 

임무 및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편성을 보면, 우일선에는 제10연대의 2개 대대를 전방, 1개 대

대를 예비로 하고, 105㎜ 곡사포․57㎜ 대전차포․공병의 각 1개 중대를 배속하

였다. 좌일선에는 제21연대의 제1대대와 사단 공병대대를 배치하고, 사단 예비부

대로는 제21연대 1개 대대를 두었다.

또한 전투지도는 각 전투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제1단계 경계진지 및 진지 전

방 전투, 제2단계 주문진 전투, 제3단계 주방어지대 전투, 제4단계 진내 전투(陣

內戰鬪)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제1단계 경계진지 전투간에는 화력의 집중 및 역습으로 적을 38도 선상에서 

저지하여 공세로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정족산(鼎足山)−서림

(西林)에서 공격해 오는 적을 역습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주문진 전투간에는 주문진의 외곽에 구축된 전초진지 앞으로 적을 유

인한 다음 주문진 수비대와 연곡천 주진지대의 병력으로 적을 포위 섬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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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제3단계 주방어지대 전투간에는 사단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한 후 

역습을 실시하여 적을 연곡천 연안선에서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 선에서 적을 고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광원리(廣院

里)에서 적을 섬멸 또는 저지하는 것이었다.

제4단계 진내 전투간에는 주진지 및 강릉 북방 산지(山地)에 구축한 외곽진지

에서 소모된 적 전력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강릉시를 최후까지 확보하는 것이었

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진부리(珍富里)에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84) 다음 

<상황도 7－7>는 제8사단 방어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전투간 제18포병대대는 우일선 부대에 배속되어 적의 접근저지, 아군의 반격

지원, 그리고 대포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병부대는 도로파괴, 장애물 

및 지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강릉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예비대인 

제21연대 1개 대대는 진부리로 이동시켜 좌일선 부대의 예비대로 하고,85) 배속

된 증원부대를 사단예비대로 하여 그 주력을 강릉에, 일부를 묵호(墨湖)에 위치

시켜 대기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사단 책임구역 및 후방지역의 경비는 경찰, 청년방위대, 학도호국단 등

을 동원하여 각 마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가주요 시설목표인 

발전소 및 수원지(水源池) 등에 대해서도 경계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86)

그러나 1개 연대를 결한 2개 연대로 창설된 사단은 26㎞에 이르는 38도선 경

비를 담당하여 계속적인 적의 도전을 받는 가운데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야 했

기 때문에 적의 남침에 대비한 병력의 집중이나 유기적인 제병(諸兵) 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가운데 전쟁을 맞이하였다.87) 이는 전방 사단 및 제

17연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사항이었다.

6) 전방 방어진지 구축 실태 

국군은 1949년 초 정부가 수립된 이후 주한미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임무를 

공식으로 인수받았다. 이 때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방어진지는 38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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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남북으로 왕래하는 인원이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경비초소 뿐이었다. 그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물도 콘센트 건물이 

전부였고, 방어진지는 하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이 미

군으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계받을 때, 전술용 방어진지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88)

북한이 소련군으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계받은 시기는 국군보다 훨씬 빨

랐다. 북한의 38경비대는 1947년 7월부터 소련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임무를 인

수받기 시작하였다. 38도선을 인수받은 북한군은 1949년 초 경비대를 3개 여단

으로 증편함과 동시에 38도선 일대의 전술 및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점령

하고 여기에 토치카 등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38도선 경계를 강화하였다.

국군은 이처럼 북한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38도선 경계임무를 인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보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진지를 구축공사를 시

작하였다. 그 결과 38도선 일대의 전초 진지 구축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령한 

북한의 38경비대의 방해로 인하여 쉽지가 않았다. 특히 양측이 38도선 일대에서 

서로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려는 과정에서 무력충돌로까지 번지게 된 

이후부터 북한의 견제를 받는 국군의 진지 구축공사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방해뿐만 아니라 38도선을 전담하는 별도의 경비부대

가 없는 관계로 부대의 증편 및 교체시기에 따라 경계부대가 다른 부대로 빈번

히 교체되었다. 그 때마다 38도선 경계는 물론이고 방어진지 구축 공사에도 차

질을 빚게 됨으로써 방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군의 38도선 일대에 대한 방어조직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전

쟁을 불과 3개월 앞둔 1950년 3월이었다. 국군이 1949년 5월부터 여단에서 사단

체제로 증편되면서 방어조직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1950년 3월에는 국군 방어계

획이 작성되고, 그 해 5월까지 전방 사단의 방어계획이 준비됨에 따라 방어편성

과 방어진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국방예산 부족 및 정부 지도층의 국

방인식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38도선에서의 무력도발, 후방지역에서 공비의 준동에 따라 작전소요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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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지공사 자재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전방 사단의 방어진지 공사는 원래 계획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각 사단별로 작전 책임지역 내 지역주민, 학

생, 대한청년단 등의 노력봉사에 힘입어 진지공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89)

그 당시 38도선 일대의 진지공사는 사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방어진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관측소와 공용화기 진지 등에만 콘크리트 및 통나무로 구

축된 유개호 진지가 있었다. 진지간에는 교통호로 연결되었고, 진지전방에는 철

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였다. 진지와 철조망 사이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또한 주저항선과 예비진지 사이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통호와 개인호 등을 

구축하였다. 이 지역에는 지뢰나 철조망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적의 전차

에 대비한 장애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차지뢰는 보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설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전차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책이 결여된 

채 국군은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90)

공병은 보병부대의 축성 및 장애물 공사를 지원하면서 임진교와 소양교 등 38

도선 일대의 전술적으로 중요한 교량에 대한 폭파 및 거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전방 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포병대대에서는 작전지역 내의 측지(測地)를 실시

하고 포병관측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유사시 각 포대별로 전방연대를 직접 지

원할 수 있도록 포병 진지를 선정해 두었다.91)

이렇듯 전쟁 직전 38도선 일대의 전방 방어진지에 대한 구축은 적의 곡사화기 

공격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자체 생존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선(線) 방어개념의 방어편성이어서 종심(縱深) 방어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적의 주요 접근로상에 북한군의 최신형 소련제 전차에 대응할 대전차 방어대책

이 전혀 없었다.

2. 후방 예비부대

6⋅25전쟁 발발 당시 후방예비사단은 4개 보병사단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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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북한의 주요 접근로로 판단되는 문산 및 의정부 축

선에 대한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전방 사단을 증원하는 것이었다. 

후방예비사단은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하여 제2보병사단․3보병사단․제5보병

사단이었다. 이들 예비사단은 평시에는 군 예비로 있다가 전쟁이 발발되면 전방 

사단에 대한 증원 및 의명(依命) 공세이전을 위한 역습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평시 서울에 주둔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의명 적의 주공 진출로인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92) 6․25전쟁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이종찬 대령

이었고, 예하 연대로는 제3연대, 제8연대, 제18연대가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 연

대장은 모두 육사 제1기 출신으로 제3연대장은 이상근(李尙根) 중령이었고, 제8

연대장은 서종철(徐鍾喆) 중령이었고, 제18연대장은 임충식(任忠植) 중령이었다.

제2사단․제3사단․제5사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신속히 서울로 집결하여 서울 

주변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침투를 적극 방지하는 동시에 제2사단은 춘천

－의정부지구에, 제3사단은 의정부－문산지구에, 제5사단은 문산－의정부지구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명 공세이전을 위한 역습을 실시하는 것이었다.93)

제2사단은 제5연대와 제16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단

장은 이형근 준장이었다. 사단사령부는 충남 대전에 위치해 있었고, 대전에는 박

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는 제5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문용채(文容彩) 대령

이 지휘하는 제16연대는 충북 청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원래 제2사단이었던 제

25연대는 전쟁 발발 10일전인 6월 15일부로 제7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었으나, 수

용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전쟁 발발 때까지도 계속 온양에 주둔해 있었

다. 제25연대장은 김병휘(金炳徽) 중령이었다. 제16연대 1대대와 제25연대 제2대

대는 태백산 지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출동해 있었다. 

제3사단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

단장은 유승열 대령이었다. 사단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해 있었고, 대구에는 강태

민(姜泰敏) 중령이 지휘하는 제22연대가 주둔해 있었다. 김종원(金宗元) 중령이 

지휘하는 제23연대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2연대 2대대는 보현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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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6⋅25전쟁 발발 당시 후방부대 지휘관 및 임무

부 대 명 예하부대 사단장/연대장 위치 임    무

수도경비사령부

사령부 대령 이종찬 서울

∙수도권 방어임무

∙의명 제1․7사단 증원

제3연대 중령 이상근

서울제8연대 중령 서종철

제18연대 중령 임충식

제2보병사단

사령부 준장 이형근 대전

∙후방지역 경계

∙의명 의정부지역 지원
제5연대

대령 백남권

(대리 중령 박기성)
대전

제16연대 대령 문용채 청주

제3보병사단

사령부 대령 유승열 대구
∙후방지역 경계

∙의명 의정부/문산지역 지원
제22연대 중령 강태민 대구

제23연대 중령 김종원 부산

제5보병사단

사령부 소장 이응준 광주
∙후방지역 경계

∙의명 의정부/문산지역 지원
제15연대 대령 최영희 전주

제20연대 대령 박기병 광주

독립기갑연대 연대본부 대령 유흥수 서울 ∙수도권 지역 수색임무

공비소탕을 위하여 출동해 있었다.

제5사단은 제15연대와 제20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

단장은 이응준 소장이었다. 사단사령부는 전남 광주에 위치해 있었고, 광주에는 

박기병(朴基丙) 중령이 지휘하는 제2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최영희(崔榮喜) 대

령이 지휘하는 제15연대는 전북 전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0연대 제2대대는 

지리산 지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출동해 있었고, 제15연대 제1대대는 덕유산 지

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각각 출동해 있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서울 서빙고에 위치해 있던 독립기갑연대(獨立

機甲聯隊)가 있었다. 유흥수(劉興洙) 대령이 지휘하는 독립기갑연대는 전시(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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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철원 이남지역에 대한 수색 및 서울 동남 반경 32㎞ 지역에 대한 수색 

임무를 부여받았다.94)

이렇듯 후방 사단에 대한 평시 및 전시 임무는 명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작전

계획 시행훈련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후방 예비사단은 대부분 건제를 무시한 채 전방지역에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

하게 됨으로써 실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병력⋅장비⋅교육훈련

6⋅25전쟁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

하였다. 이는 당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 면에서 근본적 취약점과 위협이 되었

다. 북한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직전의 총 병력이 198,380명에 달함으로

써 국군의 105,752명에 비하여 2 : 1로 우세하였다. 전방방어지역에서의 피아 병

력 비율은 아군 방어부대 병력을 적의 전개부대와 비교할 때, 주공방향인 철원

－의정부－서울 축선은 1 : 4.4이었고, 개성－문산－서울 축선은 1 : 2.2였다. 조공

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은 1 : 4.1이었고, 양양－강릉 축선은 1 : 2.5

로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하였다.95)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7－5>와 같다.

주공방향의 전투력 비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육군본부가 취한 일부

부대의 예․배속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1950년 6월 15일부로 서울 

서빙고에 위치한 제7사단의 예비연대인 제3연대를 서울의 수도경비사령부로 예

속변경하고, 온양에 위치한 제2사단 제25연대를 제7사단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명령대로 후방으로 이동을 해 버렸는데, 제25연대는 

주둔할 전방지역의 수용시설이 해결되지 않아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침

을 당하였다.96)

적의 남침위험도 경고된 상황에서 전방부대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시킨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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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예상 접근로별 피아 병력 비교

접근로
국군 북한군

비율
병력 부대 병력 부대

문산－서울 9,715명 제1사단 21,000명
1사단(11,000명), 6사단(-1)(8,000명), 

203전차연대(2,000명) 
1 : 2.2

의정부－서울

7,211명

(실병력 :

4,500명)

제7사단 32,000명

제3사단(11,000명), 제4사단(11,000명), 

제13사단(6,000명), 105전차여단(－1) 

(4,000명)

1 : 4.4

(1 : 7.1)

화천－춘천

인제－홍천
9,112명 제6사단 36,938명

제2사단(10,838명), 제12사단(12,000명), 

제15사단(11,000명), 독립전차연대

(1,100명), 제12MTSP(2,000명) 

1 : 4.1

양양－강릉 6,866명 제8사단 17,000명  
제5사단(11,000명), 제766부대(3,000명), 

제549부대(3,000명)
1 : 2.5

전술적으로 부대교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밖에 당시 1/3 병력이 외출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병력 비율은 이보다 훨씬 격차가 심하여 예로써 제7사단

의 경우는 1 : 7로 대단히 심각하였다.

무기와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 북한군

은 T-34전차 242대, 전투기를 주종으로 한 항공기 211대를 보유한데 비하여 국

군은 전차는 전무하였고 항공기도 연락용과 연습용을 합하여 22대 밖에 없어 비

교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

기를 공격할 대공화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편제상 보유한 57㎜ 대전차포나 2.36

인치 로켓은 성능이 약하여 정상적인 공격으로서는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군은 122㎜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552문의 곡사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105㎜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120㎜ 박격포를 포함

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81㎜ 박격포와 60㎜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당시 무기와 장비의 성능과 위력을 평가함에 있어 북한군의 장비는 남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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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대부분의 신형장비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미 전

투 예비량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대부분의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노후장비였다. 이들 노후장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및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들 부품이 도착되지 않아 병기장비의 

15%가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차량도 보병 8개 사단이 장비 및 편제표(T/E)상의 52%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는

데, 이들 차량마저도 노후 및 고장으로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였다.97) 전쟁 

발발 당시 육군 각 사단의 편제차량은 총 377대였는데 실제 보유차량은 52%에 

해당하는 196대에 불과하였다. 육군 중에서 8개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566대였고, 직할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약 1,200대였다. 그 결과 전쟁 발

생시 전후방부대를 막론하고 전투보다 병력과 탄약을 수송할 차량이 부족하여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그들의 치밀한 남침계획에 따라 전력증강과 병행하여,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1949년 전반까지 사단내 자체훈련을 완료하고, 이해 말부

터는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훈련국 통제하에 사단 단위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

면서 공격작전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었다.98)

북한의 이러한 완성도 높은 훈련에 반해 국군의 교육훈련 수준은 초보단계였

다. 국군이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시작한 것은 1948년 4월 12일 육군 

보병학교에서 각 여단으로부터 장교 13명을 소집하여 M-1소총, 카빈 소총 등 소

화기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였다. 소화기 교육훈련이 끝나자 다음에는 미군이 

인계한 기관총․박격포․2.36인치 로켓포․57㎜ 대전차포 등 중화기에 대한 교

육훈련을 서울과 대구에서 어렵게 실시하였다.99)

그러나 여순 10⋅19사건과 제6연대 반란사건 등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38도선에서의 적의 도발에 대응하고 정부수립 이후 북한군이 남파시킨 

인민유격대 토벌을 위한 대비정규작전에 출동함으로써 지휘체제상의 건제단위별

로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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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이러한 부대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50년 1월 초 ｢교육

각서 제1호｣를 하달하여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교육각서 제1호에 의하면, 8

개 사단의 모든 부대는 3월말까지 분대전술부터 대대전술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전방사단은 38도선에 배치된 경계부대까지도 교대해 가면서 훈련시키고, 후방사

단은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공비토벌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훈련은 현행 작전에 밀려 형식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100)

육군본부는 1950년 3월 14일 다시 ｢교육각서 제2호｣를 하달하였다. 교육각서 

제2호에 의하면, 각 사단은 그 해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완료한 후, 9월말까지 

연대전술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15일 현재, 

17개 대대와 5개 연대가 지휘소훈련을 마치었고, 14개 대대는 8일간의 기동훈련

을 마쳤으며, 6개 대대는 대전차 공격훈련을 끝마쳤다. 대대 전술훈련은 총 66개 

대대 중 제7사단이 6개 대대를, 제8사단이 1개 대대를,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가 

9개 대대를 완료함으로써 총 16개 대대가 대대 훈련을 끝마쳤다. 30개 대대는 

아직 중대훈련을 실시 중에 있었고, 17개 대대는 소대 훈련도 마치지 못한 상태

였다. 기타 3개 대대에서는 소대 훈련은 75% 마쳤으나, 중대훈련은 50%에 머물

렀다. 

따라서 66개 보병대대 중 24%에 불과한 16개 대대만이 기간 내에 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그 결과 육군본부는 1950년 7월말까지 대대훈련을, 10월말까지 

연대훈련을 마치도록 훈련기간을 연장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

다.101) 그러나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의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훈련을 실시하기도 전에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표 7－6>  6⋅25전쟁 직전 대대급 훈련 수준(1950. 6. 15 현재)

지휘소 훈련
기동훈련

대전차 
공격훈련

대대
전술훈련

중대
전술훈련

소대훈련
소대훈련 
미실시연대 대대

5개 연대 17개 대대 14개 대대 6개 대대 16개 대대 30개 대대 3개 대대 17개 대대



제3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683

4. 전쟁 직전 대비태세

1)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인사

195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군의 남침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4월 10일 제4대 

육군총참모장에 재임명된 채병덕 육군 소장은 두 번에 걸친 대규모의 군 고위급 

장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첫번째는 총참모장으로 취임한지 12일만인 1950년 4월 22일 단행하였다. 이 

인사에서는 육군본부 참모진과 일부 사단장급 지휘관이 포함되었다. 채병덕 총

참모장은 도미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 후임으로 제3사

단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을 작전참모부장에 임명하였다. 제5사단장으로 있던 백

선엽 대령을 제1사단장으로, 제1사단장으로 있던 유승렬 대령을 제3사단장으로, 

그리고 전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을 제5사단장에 임명하였다.

두번째는 총참모장으로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난 6월 10일에 실시하였다. 이 때

는 주로 사단장과 연대장 등 고급 지휘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제8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제2사단장으로, 제16연대장인 이성가 대령은 강릉의 제8사단장으

로, 제7사단장인 이준식(李俊植) 준장은 육사교장으로, 제2사단장인 유재흥 준장

은 의정부의 제7사단장으로, 제6사단장인 신상철 대령은 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제1연대장인 김종오(金鍾五) 대령은 원주의 제6사단장으로, 국방부 제1국장이던 

이종찬(李鍾贊) 대령은 서울의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인 

강문봉 대령은 도미유학차 대기로, 참모학교 부교장인 장창국 대령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 제15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헌병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1950년 6월 10일 인사이동 후 사단장 현황은 <표 7－7>과 같다.

그 결과 전방 38도선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4개 사단장과 육군 작전의 핵심 

직책인 작전교육국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교체되었다. 교체된 신임 사

단장들은 1950년 6월 10일자로 임명되었으나, 실제 부임일자는 이 보다 늦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 일선 사단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제1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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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전쟁 당시 육군 사단장 및 제17연대장(1950. 6. 25)

구  분 계급 성  명 연령 보직일 재직기간

수도경비사령관 대령 이종찬(李鍾贊) 34세 1950.  6. 15 10일

제1사단장 대령 백선엽(白善燁) 30세 1950.  4. 22 2개월

제2사단장 준장 이형근(李亨根) 30세 1950.  6. 10 15일

제3사단장 대령 유승열(劉升烈) 59세 1950.  3. 10 3개월

제5사단장 소장 이응준(李應俊) 60세 1950.  4. 22 2개월

제6사단장 대령 김종오(金鍾五) 29세 1950.  6. 10 15일

제7사단장 준장 유재흥(劉載興) 29세 1950.  6.  7 18일

제8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28세 1950.  6. 23 2일

제17연대장 대령 백인엽(白仁燁) 27세 1948. 11. 20 19개월

백선엽 대령도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외형적인 조건

을 고려했을 때 북한군의 기습적인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는 것

이 자명하다.

이렇듯 6월 10일의 인사이동은 이제까지 총참모장이 교체되면 상례로 했던 것

과는 달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6월 10일 인사는 그 시기와 규모로 보아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6월이면 4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이상 징후에 대비하여 계속된 

경계태세를 비롯하여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된 와중에 이런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전방 경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전쟁에 대비한 인사이동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사단장급 지휘관들의 경력을 분석해 볼 때,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교체된 사단장 중 제7사단장 유재

흥 준장과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이 제주도 및 태백산 지역 공비토벌사령관으로

서 전투지휘 경험이 있을 뿐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전투경험이 전혀 없었다.

또한 1947년 9월 이후부터 작전계통에서 근무하고 작전의 최고봉인 작전교육

국장에까지 오른 강문봉 대령을 위기설이 나도는 이 시기에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 대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조치였다. 결국 이 인사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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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직전 사단장 및 제17연대장

수도경비사령관

대령  이 종 찬

제1사단장

대령  백 선 엽

제2 사단장

준장  이 형 근

제3사단장

대령  유 승 렬

제5사단장

소장  이 응 준

제6사단장

대령  김 종 오

제7사단장

준장  유 재 흥

제8사단장

대령  이 성 가

제17연대장

대령  백 인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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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참모들은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채병덕 총참모장을 보좌하게 되었고, 전후

방으로 배치된 사단장들도 부대현황 및 지형 숙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쟁

을 맞이하게 되어 전투지휘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2) 전쟁직전의 대북 정보

1950년 5월 12일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과 정보국장 장도영

(張都暎) 대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임병직(林炳稷)과 유엔한국통일위원단과의 회견

에서 북한의 군사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중 전

쟁직전의 북한군에 관한 정보판단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38도선 일대에 3개 경비여단을 배치하고, 그 후

방 지역인 사리원(沙里院)에는 제6사단, 연천(連川)에는 제1사단, 철원(鐵原)에는 

제3사단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전차 1개 연대는 철원에, 다른 전차연대는 사리

원과 연천에 각각 배치하여 보병사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02)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50년 3월 4일 이후 보안대를 38선 일대에 집결

하여 38도 선상의 국군 방어진지에 침투활동을 전개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탐색

하고 있으며, 3,300명의 보안대가 1950년 3월 4일 이래 38도선 일대에 집결한 

후, 도처에서 국군 방어 진지에 대해 침투행동을 감행하여 국군을 분주케 하는 

동시에 경계능력을 탐색하고 있고, 북한의 정규군이 언제라도 임전(臨戰)할 태세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육군본부는 판단하였다.103)

육군본부 정보국은 자체 수집된 정보와 월남 귀순자,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귀순 조종사 이건순(李建舜) 중위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군 병력 및 장비

에 관한 최신 현황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상군 10개 사단을 비

롯하여 공군 1개 사단과 해군 2개 사단에 182,4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22㎜ 곡사포 120문을 비롯하여 각종 포 2,613문, 전차 173대, 장갑차 60대 

등의 현대화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949년도 연말 종합보고서에 비해 6개월 동안에 병력 80,000명, 박격포 

666문, 곡사포 293문, 자주포 176문, 전차 53대, 비행기 135대 등 인원 및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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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7－8>  전쟁직전 국군과 북한군의 대치상황(1950. 6. 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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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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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이 긴박한 적정에 자력으로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0년 5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이 피아의 

병력과 장비를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약 300㎞에 달하는 

38도선 방어시설의 강화로써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

나, 국회에서는 5월 30일 선거로 인하여 휴회 중이어서 처리되지도 못한 채 결

국 전쟁을 맞게 되었다.104) 이러한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경고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전개하였

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황도 7－8>은 

전쟁직전 국군과 북한군의 부대배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 5⋅6월의 비상경계령과 해제

1949년 봄부터 38도선상에서 시작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국민들에게 불안

감을 주었다. 그 대부분은 소규모 전투였으나 어떤 것은 포병까지 동원되어 많

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도 위협

적이었다. 다행히 국군 토벌군에 의해 공비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전쟁 

발발 전까지는 거의 전멸상태가 되었으나, 그들이 그 동안 한국 국민과 군에 미

친 위기의식은 상당하였다.

1949년 말부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 즉 북한군이 남침하리라는 풍

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 1950년 초에는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북한의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남

침은 시간문제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반복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도 “5∼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는가 하면,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책임자인 윌로우비(Charles A. Willooughby) 장군은 1950년 3월 10일 한국의 

첩보부대인 켈로(KLO)부대가 보낸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1950년 3월 또는 

4월, 늦어도 6월까지는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고 회고하였다.105)

이에 따라 5∼6월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1950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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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용된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과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공비들이 5월 1일의 노

동절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4월에서 6월에 적의 

동향과 국내정세를 고려하여 세 번에 걸친 경계 강화조치를 취하였다.106)

첫째,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1950년 4월 21일 북한군과 공비들이 5월 1

일 노동절(May-day)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육군

본부 작전명령 제57호｣를 하달하였다. 육본 작전명령 제57호에 의하면, “각 사단

장은 관내 경찰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관할지역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의 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

다. 즉, 4월 27일 12시부터 5월 3일 12시까지 대기태세를 발령하였고, 4월 29일 

24시부터 5월 2일 12시까지 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107)

둘째, 1950년 5월 8일 육군은 북한군과 남한내의 잔존 공비가 5월 30일 선거

의 혼란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 작전명

령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7호에 의하면, “각 

사단장은 비상소집 및 비상출동에 만전의 태세를 기하면서 관내 순찰 및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장은 관하 38도선 경비병력의 증

가와 경계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경

계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는 기간 중 장갑차 1

개 중대가 5월 17일 12 : 00시에 제1사단에 배속하여 경비를 강화하였고, 5월 28

일부터 6월 2일까지 포병 1개 포대를 개성에 파견하여 특별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1950년 5월 9일 12시부터 5월 27일 12시까지 대

기태세를 발령하였고, 5월 24일 12시부터 6월 2일 12시까지는 경계태세를 발령

하였다.108)

셋째,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북한의 1950년 6월 7일 남북한 선거제의, 6월 10

일 요인교환제의 등 강화되는 위장 평화공세가 남침흉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1950년 6월 11일 16 : 00시를 기하여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를 하달

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에 의하면,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

장은 관하의 비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수도경비사령관․제2사단장․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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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장․포병학교장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앞의 각 

부대장은 교통망은 물론 남북간 비밀도로 봉쇄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동

시에 정보수집 및 야간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109) 그러나 1950년 

6월 비상경계령이 실시되는 기간에도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자, 육군본부는 

6월 22일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다음날인 23일 24 : 00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하

였다. 

6월 11일부터 6월 23일, 이 기간은 북한군이 남침을 위한 공격 대기지점으로 

부대이동을 한 기간이었다. 그들 계획으로는 공격일자를 2일 앞두고 있었다. 적

은 공격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격 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는데, 전군

에 비상대기령을 내려도 부족할 시기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아무튼 그간 

45일이나 지속되던 오랫동안의 경계태세가 해제되자 다음날인 6월 24일 토요일

에는 부대가 외출 외박을 실시했고, 또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는 등 오

랫동안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일을 즐기려 하였다. 이리

하여 1/3에 해당되는 병력이 주말에 제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6월 24일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22∼23일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고 적의 활

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데 우려하고 있던 차, 의정부의 제7사단으로부터 “북한군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아측(我側)을 향하여 지형정찰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모든 첩보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면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쟁]는 이날이나 그 다음날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렸다.”110)

정보 실무자들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날 15 : 00시에 채병덕 총참모장을 위

시하여 일반참모들이 상황실에서 긴급회합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때 

<표 7－8>  경계태세 발령(1950. 4. 7∼6. 23)

구  분
노동절경계
(26일간)

해제
(7일간)

5.30총선경계
(25일간)

해제
(10일간)

평화공세경계
(13일간)

해제

대기태세 4. 7←→5. 3
5. 3←→5. 9

5. 9←→6. 2
6. 2←→6. 11 6. 11←→6. 23

6. 23.

24 : 00부경계태세 4. 29←→5. 2 5. 2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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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중위와 이영근(李永根) 중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상경계령 해제의 

즉각 중지, 즉시 휴가 및 외출중지, 아니면 최소한 2/3 병력의 영내대기를 건의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채병덕 총장은 정보국 첩보대원들을 서울 접근로 

상의 중요지역인 포천, 동두천, 개성 등지로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인 6월 25일 08 : 00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111) 이에 전투정보과 소속 

첩보부대장 김병계(金丙季) 소령은 6월 24일 밤 김경옥(金京沃) 대위와 김정숙(金

正淑) 대위를 팀장으로 한 2개의 첩보반을 편성하여 적의 주․조공 지역인 개성

과 동두천 북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첩보반은 적지에 침투하였으나 북

한군의 남침 공격으로 적중에 고립되었다가 전쟁 중 일부는 피난민과 함께 탈출

하였다.

그러나 전방 일선부대에서는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다음날인 6월 24일 토요일

을 기해 외출 및 외박, 그리고 휴가를 실시하였다. 오랜 비상근무가 끝난 후의 

분위기에다가 농번기라는 명분까지 겹쳐서 많은 장병들이 부대를 빠져나갔다. 

따라서 부대 내에 남아 있는 장병들의 수는 군의 복무규정과 육본의 요구범위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들마저도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리하여 북한군이 공격대기선에 집결을 끝마치고 기습공격을 위한 지형정찰

과 마지막 공격준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38도선을 비워두다시피 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채병덕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부분은 전쟁 발발 바로 전날 저녁에 열린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연

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떠나 서울로 가버렸으므로 전선의 지휘계통은 공

백상태가 되었다. 또한 백선엽 제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및 참모 47명은 

1950년 5월 8일부터 육군참모학교의 고급간부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전술적 교리

와 참모업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렇듯 6⋅25전쟁 전야의 국군의 방위태세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모든 면에

서 부족한 최악의 상황, 그 자체였다. 국군 방위태세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안보관계 국무위원 및 군 수뇌부로 구성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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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war cabinet)이나 전쟁지도부에 대한 편성 및 운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

지 않았다. 그 결과 전쟁 상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통합방위계획이나 이를 기

초로 한 국가차원의 동원 및 전쟁연습은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둘째, 국군 방어계획의 수립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시 일자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불과 3개월에 작성된 관계로 예하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를 이해

하고 부대에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고, 전방 사단에서는 방어계획에 

의거 적의 공격에 대비한 진지구축 등 충분한 방어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

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 전쟁 당일부터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한 육군총참모장의 

임무 및 지휘 폭이 너무 광범위했다. 그 결과 육군총참모장은 전선에서 일어나

고 있는 전투상황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육군총참모장은 전쟁 발발 후 국무회

의 비상회의․비상국회․군 원로회의․군 수뇌회의․국방수뇌회의 등 정부․국

회․국방부회의 참석, 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선 지도방문, 그리고 전국에 산재

해 있는 8개 사단에 대한 직접 지휘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그 임무가 너무 

많고 부담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총참모장은 자신의 고유임무인 전선 상황

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지휘 결심을 하여 전선의 각 부대에 지시해야 될 적시

절절한 지휘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넷째, 전쟁 불과 1개월 전에 단행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폭 인사, 주요 지휘관

의 교육파견, 전쟁 전야 재경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장교구락부 개관 축하 회

식 및 부대별 평균 1/3에 달하는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조치, 그리고 38도

선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방 사단 연대급 부대에 대한 전후방 교체는 가

장 중요한 개전 초동단계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연되거나 무시

됨으로써 초전 효율적인 즉응태세에 막대한 혼선을 불러왔다. 

다섯째, 육군 사단의 기동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입고 조치와 적 전차 및 항공

기에 대한 대응 수단 부재는 탄약 등 보급 지원에 차질을 가져 왔고, 전차를 앞

세운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

의 소련제 전차에 대한 공포증까지 수반함으로써 아군의 초기 작전에 막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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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혼란을 가져왔다. 

여섯째, 공비토벌로 인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미실시, 정확한 대북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의 정확한 남침 의도 및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안일하게 대처한 군 수뇌부의 판단 능력 결여가 전

쟁을 불러왔다. 이와 같이 전쟁 직전 국군이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모든 

결함 및 문제점이 전쟁 발발 당일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일대에서 전면 기습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 시작되

었다.



695

주 (註)
 1)  ｢大韓民國 制憲憲法 第61條｣(1948. 7. 17).

 2)  ｢國軍組織法 第3條｣(1948. 11. 30). 

 3)  國防部, 國防史  ꊱ, 1984, p. 449. 

 4)  ｢政府組織法 第17條｣(1948. 7. 17).

 5)  ｢國軍組織法 第5條｣(1948. 11. 30).

 6)  ｢國軍組織法 第7條｣(1948. 11. 30).

 7)  ｢國軍組織法 第9條｣(1948. 11. 30). 

 8)  ｢國防部職制令｣(大統領令 第375號, 1948년 12월 7일 공포) ; ｢國軍組織法 第39․40․41條｣(1948. 

11. 30).

 9) 國防部, 國防史  ꊱ, p. 159.

10) 國防部, 國防史  ꊱ, p. 160.

11) 許政, 許政 回顧錄 :내일을 위한 證言 (서울 :샘터, 1979), p. 40.

12) 김석원 장군은 1949년 제1사단장 재직시 일명 ‘명태사건’으로 인하여 채병덕 장군과 함께 예비

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채병덕 장군은 얼마 안 있어 병기행정본부장에 이어 1950년 4월 육군총참

모장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그러나 김석원 장군은 1950년 7월에야 비로소 수도사단장에 임명되

면서 현역으로 복귀하였다. 

13) 본래 이름은 이정일(李正一)이었으나, 1950년 8월초 현재의 이름인 이성가로 개명하였다(陸軍本

部, 이성가 장군 참전기 :永川 大會戰 , 1995, p. 180).

14) 이범석 장군은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하고 중국의 운남강무당(雲南講

武堂)을 졸업하였다. 그 후 한국독립군 사관양성소 교관을 거쳐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1946년 

귀국하여 민족청년단을 조직하였고,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1949년 3월 20일 신성모에게 국방장관을 인계하였다.

15) 國防部, 國防史  ꊱ, p. 131.

16)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1954, p. 163.

17) 國防部, 國防史  ꊱ, p. 146. 

1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ꊱ, p. 310.

19) 신성모는 경남 의령(宜寧)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런던 항해대학을 거쳐 영국

에서 상선선장을 하였다. 1948년 11월 귀국하여 12월에 내무장관에 이어, 1949년 3월 20일 국방

장관에 임명되었다. 1949년 4월 이범석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를 겸직하

였다.

20)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p. 164. 

21) 國防部, 國防史 , p. 156.

2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ꊱ, p. 313.

23) 國防弘報協會, 韓國動亂 (서울 :광명인쇄사, 1973), p. 203.

2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ꊱ, 1977, p. 197.

25) 육본작전명령 제38호는 총 120쪽으로 기본계획, 부대편성, 제일선부대, 후방부대, 대공경계, 해안

경비, 부록 및 부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부록으로는 군대구분, 작전도, 정보부록, 육군방어계

획, 공병부록, 통신부록이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육본작전명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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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8

한  국

※ 광    복

15일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여운형)

16일  조선공산당경성지구위원회 결성

17일  건준 중앙조직 완료

1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30일  국군준비대 결성(좌익)

북  한

 8일  경흥일대에 소련군 진공

10일  웅기  소련군점령

12일  나진⋅청진에 소련군 상륙

15∼17일  각 지방에서 자치위원회 결성

18일  소련군 원산에 상륙(선발대)

21일  1개 여단병력 원산에 상륙

22일  함흥에 소련군 진주

24일  평양에 소군사령부 설치

25일  조선민족함남집행위원회 발족

26일  ｢건준｣ 평남지부를 인민정치위원회로 개칭

27일  소련군 평양에 대부대 입성

30일  평북임시인민위원회 결성

국  제

 6일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탄 투하

 8일  소련군 대일 선전포고

 9일  나가사키(長埼)에 원자탄 투하

14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수락

15일  일본왕 무조건 항복 방송

17일  38선 분할점령안에 대한 스탈린 동의

1945.  9

한  국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대회위원회 조직

안재홍 조선민국당 결성

 2일  38선 분할점령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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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9

한  국

 4일  각 지방 인민원회 발족

 6일  인민공화국 수립을 건준에서 발표

 7일  미군 선견대 인천상륙⋅국민대회소집위원회 결성

 8일  미군 인천에 상륙

 9일  미군 서울에 진주 군정실시 선포

11일  하지 중장 시정방침 발표⋅아놀드 군정장관 취임

12일  박헌영 조선공산당 재건 발표

16일  한국민주당 결성⋅한국인 경찰관 모집

19일  미 군정청 명칭 공포

28일  미군 부산에 진주

북  한

 3일  진남포인민정치위원회 결성

 8일  해주인민위원회 발족

15일  강원도인민위원회 결성

16일  정치국에서 북한 정부수립요강 공표

27일  소작료 3⋅7제 실시

28일  현준혁 암살

국  제
 2일  미조리함상에서 일본항복 조인식

※ 맥아더사령부 38도선 분할점령(일반명령 제1호) 발표

1945. 10

한  국

 5일  미군정장관, 고문관에 한인 10명 임명⋅소작료 3분의 1제 실시

 8일  미군 목포에 진주

10일  아놀드 군정장관 인민공화국 부인 성명

11일  조선공산당 제1차 확대위원회 조직

12일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16일  이승만 귀국

20일  공산당 위조지폐 사용 개시

23일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회장 이승만)

24일  3당통합 성명(한민당⋅국민당⋅공산당)

26일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으로 탁치반대 성명

29일  군정장관 탁치는 군정당국의 의사 아님을 성명

북  한

 8일  5도(五道)임시 인민위원회 조직(대표 조만식)

12일  소련군 25군사령부의 명령서 공포

13일  북조선 공산당열성자대회 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14일  김일성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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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10

북  한

18일  김일성 가족위안회(평양대동관)

21일  각도별로 보안대조직(공산당원⋅민청원 진남포 2천명)

25일  항공대 창설(신의주)

28일  5도임시인민위원회를 5도행정국으로 개편

국  제 20일  미 국무성 극동부장 빈센트 신탁통치가능성 시사

1945. 11

한  국

 1일  박헌영⋅이승만 통일전선문제 요청

 5일  전국노동조합평의회 결성(전평)

 7일  이승만 인공입각 거부

12일  조선인민당 결성(여운형⋅장건상)

13일  미 군정청에 국방사령부 설치

23일  임정요인 제1진 귀국, 김구, 김규식 등 15명

27일  김구 주석 4대 당수와 요담

29일  19개 청년단체독촉중앙청년회 결성

북  한

 3일  북조선민주당 결성(조민당)

11일  조⋅소(朝蘇)문화협회 결성

18일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제1서기 김일성)

23일  신의주학생의거

26일  평양문화직업동맹 결성

30일  북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조선총국 결성

국  제 27일  하지 장군 미⋅소가 모스크바에서 38선 철폐협의 성명

1945. 12

한  국

 1일  임정요인 제2진 귀국

 5일  군사영어학교 설치

13일  신한민족당 결성(22개 정당 합동)

26일  이승만 반공 반탁노선 방송

28일  탁치반대 국민총궐기대회

29일  탁치반대투쟁위원회 결성

30일  송진우 피살

31일  탁치반대 시위 전국에 파급

북  한

 1일  조선공산당 평양시 당대회 각지 인민재판소 개정

13일  연안파－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 입북

19일  북조선 인민교원직업동맹결성 준비위원회 개최

24일  북조선 연극동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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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12

국  제

16일  모스크바 3상회의 개최

25일  소련은 탁치안,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27일  신탁통치안 의결, 회의  완료

28일  미⋅영⋅소 3상 모스크바 결정 동시 발표

1946.  1

한  국

 2∼3일  공산당 돌연 탁치반대 서울시민대회에서 지지 발표

 4일  김구 주석 비상국민회의 소집

 7일  전국학생탁치반대 시위

12일  탁치반대국민대회

15일  국방경비대 창설(제1연대 발족)

18일  학병동맹사건 발생

21일  사설군사단체 해체령

북  한

 1일  5도행정국위원회소집 소군사령부의 신탁지지 강요를 조만식 

거부

 5일  조만식 고려호텔에 감금

 6일  탁치지지 평양시민대회

16일  민청북부 조선위원회결성대회

23일  평남도 인민위원회 확대회의

25일  전국농민조합연맹 북조선총국 준비위원회 결성

26일  평남지구예술동맹 결성

28일  평남지구문학동맹 결성

31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

국  제

10일  런던에서 UN총회 제1회 개막

국부⋅중공 정치협상(중경)

15일  박헌영 신탁후 소연방편입 보도(뉴욕 타임스)

16일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1946.  2

한  국

 1∼2일  임정소집으로 각계대표 비상국민회의(좌익 불참)

 7일  미⋅소공위 소군대표 이탈

 8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4일  남조선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결성(미 군정자문기관)

의장 이승만⋅부의장 김규식⋅총리 김구 의원 15명

15∼16일  공산계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26일  3⋅1기념행사 통일 타협안 제의(언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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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2

북  한

 1일  평남지구예술연맹 결성(문학⋅연극⋅미술⋅음악)

 2일  평양시민교원동맹 결성

 5일  각지방 정당사회단체회의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각정당 사회단체 소집)

 9일  각부서 발표위원장 김일성

24일  조선민주당 제1회 대회(각도대표 190명 당수에 최용건)

26일  북조선농민대회

국  제

 5일  예비회담 개막

 6일  성명 제2호 발표

 9일  소(蘇) 5개년계획 발표

10일  미⋅영⋅소 3국에서 얄타협정문 발표

1946.  3

한  국

 1일  3⋅1절 기념(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공원)

 5일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

13일  문학가동맹에 대항하는 문필가협회 결성

15일  러취 군정장관 귀속농민에게 직매 성명

북  한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발표(인민위원회)

 8일  토지개혁세칙 발표

13일  함흥학생사건 발생

23일  김일성 25개 정강정책 발표

25일  예술총연맹결성대회 개최

30일  토지개혁종결 발표

국  제

20일  제1차 미⋅소공위 개최

23일  제2호 성명발표

25일  UN안전보장이사회(제1차)

30일  제3호 성명발표

1946.  4

한  국

 7일  대한노총 결성

18일  한국독립당개편(신민당⋅신한민족당 외 4당 통합)

25일  조선민주당 남한으로 이전

30일  군사영어학교 폐교

북  한

 1일  제5차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도 예산 채택

(11억 6,863만 2,036원)

14일  공업기술연맹결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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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4

국  제

 8일  제4호 성명발표

18일  제5호 성명발표

24일  제6호 성명발표

1946.  5

한  국

 1일  민전(民戰) 미⋅소공위 참가 결의

※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

 8일  하지 중장 공위결렬 경위 발표

12일  독립전취(戰取) 국민대회

15일  공산당 위조지폐사건 발표(정판사)

16일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 정간령

23일  38선 무조건 월경금지

25일  미군정 좌⋅우합작 알선

26일  공산당에 제재

27일  공산당 본부건물 명도령

(전단⋅출판물⋅포스터 등의 취재(取縡) 발포)

29일  미 군정법령 88호

북  한

 1일  노동절(기념식)

 8일  체육후생연맹결성

10일  건축가동맹결성

20일  토지소유권증명서교부에 관한 규칙 공포

23일  중앙예술공작단결성

25일  종합대학창립 준비위원회조직결정서 발표

국  제
 1일  제7호 성명발표

 6일  공위결렬

1946.  6

한  국

 3일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만의 자율정부수립 발언

11일  러취 군정장관 단독정부수립 반대 표명

14일  좌우합작회담 개시(허헌⋅김규식⋅원세훈⋅여운형)

18일  포스터⋅비라 등 단속중지 언명

22일  광복군 환국(이범석 장군 귀국)

25일  요인암살단 선견대 검거(북한밀파)

29일  민족통일 총본부 결성(김구⋅이승만 노선 불일치)

북  한

 3일  조선문화협회 특설도서관 개관

 6일  중앙정치간부학교 창립 결정

※  개천⋅신의주⋅정주⋅강계 보안훈련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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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6

북  한

※  중앙보안간부학교 창설

24일  노동법령 공포

26일  평양학원 제1기생 입교(4,800명)

27일 현물세법에 관한 결정서 발표

국  제 10일  이탈리아 공화제 선언

1946.  7

한  국

 4일  이관술 피검(위폐사건)

13일  입법기관설치 언명(하지 중장)

17일  좌우합작의 일일회담

22일  북한으로의 항행금지령

25일  좌⋅우합작위원회 정식회담 개시

29일  하지 중장 좌우합작통일 공작 지지성명

30일  위폐공판 방해사건(경찰 1명 사망)

31일  전국학생총연맹 결성

북  한

 8일  산업경제 협의회령 공포

 9일  종합대학⋅교육대학 설립 계획안 발표

13일  철도경비사령부 창설(13개 중대)

21일  보안간부 훈련학교 개교

22일  북조선 민족통일전선 결성

29일  공산당 신민당 합당연석 중앙확대위원회

30일  남녀평등 법령 공포

국  제
 2일  소련 서울영사관 철수

 4일  필리핀 독립선언

1946.  8
한  국

 3일  좌익당합당운동 개시(공산, 인민, 신민, 여운형)

26일  북한 밀파 요인암살단 검거

북  한

 5일  노동당 중앙당학교 제1회 졸업식

 6일  사무원직업동맹 중앙위원회 결성

 9일  공민증 발행 공포

18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

18일  산업국유화 법령공포

28일  북조선노동당 평양시당 결성대회

28일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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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9

한  국

 7일  박헌영 지명수배

 8일  이주하 체포

∙ 대한독립청년단 결성

∙ 미군정 한국인 부처장에게 행정권이양 성명발표

17일  수도경찰청 정식으로 사무개시

24일  서울주변 철도종업원 총파업

26일  출판노조 파업

28일  중앙전신국 파업

29일  대구 40개 공장 총파업⋅대구학생 데모

북  한

 1일  공민증 교부개시(통행⋅제한)

 5일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 개최

15일  김일성대학 개교식

25일  김일성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보고

1946. 10

한  국

 1일  경전파업⋅서울시내 학교맹휴

 4일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좌익의 음모로 5원칙 8대 원칙을 절충하여 

7대 원칙 합의 발표

12일  미군정법령 제118호로 과도입법의원에 관한 법령 공포

16일  경무부장 조병옥 피격

22일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 창설 절차 공포

북  한

 1일  개간령 공포

12일  조⋅소문화협회 제1차 전체회의

15일  여성동맹 국제연맹에 가입

국  제
17일  아놀드 소장, 미 대통령에 미⋅소공위 불능에 대한 보고

18일  미⋅소정부 공위속개요청 서한문 교환

1946. 11

한  국

 2일  민선입법위원 45명 결정발표

13일  경무총감 장택상 피격사건

14일  이주하 단식위독으로 출감

16일  제9연대 창설(총 9개 연대)

23일  남노당 결성(인민⋅신민⋅공산당 합당)

북  한
 3일  북한지역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5일  당선자 발표

국  제 17일  미 의회 2,500만 달러 대한차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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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2

한  국

 1일  미⋅소공위 속개 민중대회(사노당 주최)

 2일  이승만 박사 도미⋅민족청년훈련생 입소

 7일  과도입법의원관선의원 45명 발표

12일  과도입법의원 의장에 김규식 피선

13일  서북청년회 발족

북  한
 2일  북노당에서 건국사상 운동발표

10일  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 설치

1947.  1

한  국

15일  과도입법의원에서 반탁 결의

16일  우익단체 미⋅소공위공동협의 서명을 일제 취소하고 반탁 일

관을 표명

24일  하지 중장 입법의원 반탁결의 유감 표명

북  한

 1일  일제무기를 소련제로 대체

11일  임시인민위원회 제26차 위원회 개최

27일  조⋅중 인민친선교류대회

국  제

11일  하지 중장 미⋅소공위재개에 관한 양국 서한을 공개하고 재개 

요청

18일  마샬 국무장관 국공조정 실패

1947.  2

한  국

 5일  민정장관에 안재홍 임명

 7일  대한노총과 전평 영등포에서 충돌

14일  하지 중장 반탁운동의 비난성명과 동시에 귀미(歸美)

북  한

17∼20일  각 도⋅시⋅군 인민대회 개최 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위원

회로 개칭

22일  제1차 인민회의에서 제1차 인민경제계획 채택

국  제 10일  소 동구제국강화조약(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

1947.  3

한  국

 1일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좌⋅우 충돌 발생

10일  힐드링 국무차관보 ｢미국은 남한에 단독정부수립을 계획할 수

밖에 없다｣고 시사｣

북  한 11일  제28차 인민위원회 개최

국  제

10일  미⋅영⋅프⋅소 4개 외상 모스크바회의(미⋅소 대립 표면화)

12일  트루만 독트린 발표

19일  국부군 연안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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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4 한  국 21일  이승만 귀국⋅이청천 환국

북  한

 1일  국제직업연맹대표단장 일행 평양 도착

 5일  치스챠코프 대장 귀국, 후임에 코로토프 중장 임명

16일  노동간부양성소 개설

국  제 11일  마샬 국무장관 미⋅소공위 재개 요청

1947.  5

한  국

10일  한독당 전당대표자대회 개최

13일  여운형 혜화동에서 피습

21일  미⋅소공위 덕수궁에서 개막

24일  근로인민당 결성대회

북  한

 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5차 회의개최

 7일  김일성대학 연구원 개원

17일  인민집단군으로 재편 확대

27일  전장병에게 계급장 수여식

인민군 제115전차연대 창설(400명 입대훈련 개시)

국  제
21일  미⋅소공위 재개(제2차)

24일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호 발표

1947.  6
한  국

 3일  미 군정청 한국인기관을 남한과도정부로 개칭

21일  미군정의 한⋅미 양측 특별의정관으로 서재필 취임

북  한

14일  민전(民戰)산하 각 정당사회단체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의 소

위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인민의 요구 천명

19일  소련적십자 평양병원 개원

※ 북한 해안경비간부학교 신설

국  제

 7일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정당단체를 협정지지

를 서약하고 23일까지 신청하라고 언명

12일  마샬프랜 발표

26∼30일  미⋅소공위 서울⋅평양에서 각단체와 회의

1947.  7

한  국

 1일  서재필 귀국

 2일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특별조례법안 통과

12일  공위에 청원서제출(정당단체수 463, 남한 452, 북한 28단체)

19일  여운형 피습 사망

26일  서울시민 공위 소련대표 승용차에 투석



1. 연  표

711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7.  7

북  한

 1일  공위 평양합동회의 개최

※ 38경비대 조직

12일  인민위원회 42차 회의 개최

23일  인민위원회 43차 회의 개최

※ 수상보안대 신설

국  제
 4일  트루만 미 대통령 세계평화 4조건 제창

10일  미⋅소 2차공위(사실상 결렬)

1947.  8
한  국

※ 8⋅15를 기한 폭동을 준비하다가 남한일대에서 1,300여명의 피검, 

그 후부터 남한에서의 공산당의 합법활동은 사실상 끝남.

북  한  1일  인민경제계획의 상반기 실행결산 발표

국  제

11일  마샬 미 국무장관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공위속개를 종용하

는 서한

23일  몰로토프 모스크바협정 반대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회한

26일  라베트 미 국무차관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 제시

1947.  9

국  제

12일  중공군 총반공(總反攻)을 선언

17일  한국문제 UN총회에 정식상정 제의(마샬)

18일  UN총회에서 비신스키 소련대표 미국 제안을 반대, 1948년 1

월까지 미⋅소 양군 철퇴 주장

23일  한국문제 UN총회 의제 채택

1947. 10
한  국

19일  민주독립당 결성대회

30일  미 군정장관 러취 소장 퇴임 후임에 윌리엄 F. 딘 소장

국  제
 5일  코민포름 결성

20일  미⋅소공위 사무 정지

1947. 11
북  한

 1일  직맹(職盟) 각기관 선거개시

26일  중앙교육간부학교 개교

국  제

 8일  런던 4개국 외상 회담

14일  UN총회 한국 즉시독립과 한국임시위원단파견 결의안 가결

18일  UN 조선선거비용 53만 8천 달러 가결

1947. 12
한  국

 1일  9개 연대로 제1, 제2, 제3여단을 편성

 2일  장덕수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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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12
북  한

 1일  신화폐 발행과 구화폐 교환 법령 공포

20일  조선임시헌법 초안 통과

1948.  1

한  국

 1일  인민해방군사건 진상 발표

 2일  AMS형 함정 1척 인수

 8일  UN한국위원단 서울 도착

23일  UN한국위원단 38선 이북 입북거부 통보(소련)

북  한

 1일  흥남지구 인민공장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 발표

※ 38보안여단 본부설치(사리원에 설치)

 9일  김일성 UN한위 입북 거부

31일  동남아청년대회 참가 북한대표 인도향발

국  제
 1일  극동코민포름 제창(모택동)

 6일  로얄 미 육군장관 일본 방벽 연설

1948.  2

한  국

 4일  UN한위 의장에 메논 인도대표 취임

 6일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안 한위에 제출

 7일  공산당 2⋅7폭동 사건

10일  김구 ‘삼천동포에 읍소함’ 성명서 발표

14일  메논, 호세택 UN소총회에 보고차 도미

28일  하지 중장 UN총회 결의찬성 성명

북  한

 8일  조선인민군 창설 선포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인민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

10일  임시헌법초안 발표

29일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5기 졸업

국  제

12일  미 극동위원회 일본무장화 채택

19일  UN소총회에 메논 한국문제 보고

24일  UN소총회에 한국의 가능한 지역 선거 요청

25일  한국문제 토의

26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 결의(UN)

1948.  3

한  국

 1일  하지 중장 남한총선거 실시 발표

 9일  한독당 선거불참 결의

12일  UN한위 가능지역선거 가결(4대 2, 기권 2)

22일  미군정 적산농토(28만정보) 농민 불하 법령 제73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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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3

북  한

 9일  제25차 민전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 보고(남조선단독정부선거

를 반대하고 조선통일 방법을 모의)

14일  남한단선 및 소총회결정 반대 평양군중대회(김일성 광장에서)

23일  인민위원회의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국  제
17일  서구 5개국 동맹조약 조인(영⋅프⋅벨⋅네⋅룩셈부르크)

26일  미, 대소(對蘇) 수출 제한

1948.  4

한  국

 3일  제주도 4⋅3사건 발생

 6일  남북협상절차 연락원 이북행

 9일  선거인등록 성적발표(91%)

13일  남북연석회의 참석(남로당, 민주독립당, 전농, 여맹 평양도착)

27일  제4, 제5여단 신설

30일  남북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공동성명 발표

북  한
19일  평양에서 협상회의

21일  남북연석회의(제2일)

국  제 28일  한위 선거감시 결정

1948.  5

한  국

 5일  육군비행부대 창설

 6일  남북협상에서 귀경한 양 김씨 공동성명 발표

 7일  남북협상회의 미⋅소양군 철퇴요청서에 소군 정식 회한

10일  남한 총선거(UN한위 감시하)

31일  대한민국 의회 개원(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김동원)

북  한 14일  북한 남한송전을 중단

국  제
15일  이스라엘공화국 성립

22일  하지 중장, 코로토프 대장에 송전 요청

1948.  6
한  국

 1일  군정재판 폐지

25일  5⋅10총선거 합법적 승인(UN한위)

북  한
 7일 코로토프 대장 귀국, 후임에 미끄로프 소장 취임

10일  해양간부학교 개교

국  제
 2일  미 하원세출위 한국구제위 1억 7천만 달러 불지출 가결

22일  소 베를린 봉쇄

1948.  7

한  국

 1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7일  대한민국 헌법 선포

17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당선

북  한 10일  최고 인민회의대의원선거시행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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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8

한  국

15일  정부수립을 선포

16일  이범석 국방부장관 취임

26일  한⋅미군사잠정협정 성립

27일  주한미군사령관에 콜더 장군 보임

북  한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국  제 19일  중공의 화북민주연합정부 수립

1948.  9

한  국

 4일  항공군사령부 산하 비행부대 창설

 5일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 국군으로 편입

13일  한국정부 본격적 업무 개시

13일  육군항공사령부 비행부대 L-4로 최초 비행연습 실시

20일  미군 당분간 철퇴 않겠다고 성명

북  한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립을 선언

※ 조⋅만 국경비대대 편성

※ 철도보안대대를 철도보안여단으로 확대

국  제
19일  소 북한에서 철퇴하겠다고 성명

20일  미 남한에서 당분간 철병 않겠다고 성명

1948. 10

한  국

 2일  국회법 공포

19일  여순 10⋅19사건 발생(제14연대)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 선포

북  한

13일 소⋅북한간 외교관계를 설정, 대사 교환 경제관계 설정을 

표명

15일  몽고 수상겸 외상 호미⋅발산으로부터 북한, 몽고간 외교와 

경제관계 설정

※ 제4독립혼성여단 창설

21일  체코외상 크레멘씩쓰로부터 북한, 체코간 외교 및 경제관계 

설정을 표명

국  제 15일  소 북한정권을 정식 승인

1948. 11

한  국

 3일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14일  북한 남파유격대 180명 남한으로 침투

20일  제10∼제19연대 창설 완료(5월부터)

30일  국군조직법 공포

국  제 11일  트루만 대통령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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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2

한  국

 1일  국가보안법 공포

 9일  한미경제협정 조인

19일  대한청년단 결성

북  한

※ 보안간부학교를 제1군관학교로 개칭

 9일  박헌영 북한 외상 UN사무총장 및 제3차 총회의장에게 UN의 

북한대표단 배제 결정에 항의 성명서 전달

국  제

10일  UN 세계인권선언 채택

10일  한⋅미 경제원조협정

※ 모스크바에서 소⋅중⋅북한 전략회의

12일  UN총회 한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26일  소⋅북한에서 철퇴 완료했다고 발표

1949.  1

한  국

14일  제7여단 창설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15일  해군대학을 해군사관학교로 개편

27일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으로 개칭

북  한

※ 평양학원을 제2군관학교로 개칭

11일  북한주재 소 특명전권대사 스티코프 평양 도착

17일  북한 특명전권대사 모스크바 향발(주영하)

하얼빈에서 동북의용군 입북에 관한 회의

국  제

 1일  미 한국정부를 정식 승인

 3일  중화민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8일  영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30일  중공군 북경 입성

1949.  2

한  국

 1일  제21연대 창설

15일  육군항공군사령부 산하 여자항공교육대 창설

21일  반민특위 본격적 활동 개시

25일  호림부대 창설

북  한 13일  소련공청대회에 참가차 북한민청대표 모스크바 향발

국  제  6일  프랑스,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3

한  국

 1일  호남지구 및 지리산전투사령부 설치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창설

 4일  호국군 간부훈련소 창설

21일  국방장관에 신성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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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3

북  한

 2일  소련연맹대회참가를 위해 북한대표 모스크바 향발(김일성, 박

헌영, 홍명희, 정준택, 장시우, 백남운, 김정주)

17일  북한은 소련과 경제문화협정 조인

＊ 소련제 122밀리 곡사포 도입

＊ YAK IL 등 전폭기 100대 원조 결정

국  제
 3일  필리핀,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5일  스탈린⋅김일성 회담

1949.  4

한  국

10일  701함 미국에서 진해에 입항

15일  해병대 진해에서 발족

23일  한⋅일교역 조인식

북  한

 9일  파리평화옹호세계대회 참가차 대표단 출발

※ 유류 10만톤 망산에 저장

27일  조선문화협회 초청 중공동북문화인 대표단 도착

국  제

 4일  NATO조약 조인

13일  로마교황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1일  국민정부 광동으로 이동

28일  모택동⋅김일 회담

1949.  5

한  국

 1일  육군경리학교 창설

 5일  표무원⋅강태무 소령 월북사건

 7일  해군기지 설치령 공포

20일  육군정보학교 창설

북  한

 1일  철도보안여단을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개편

38경비보안 제3여단을 제3여단으로 증편

11일  북한군 38선에 내습 시작

16일  인민군 115전차연대를 제105전투여단으로 개편

25일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  제
12일  소 베를린 봉쇄 해제

27일  칠레,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6

한  국

북한 제2차 남파유격대 400명 침투

 5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8일  미군철퇴 발표

20일  수도경비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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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6

한  국

21일  농지개혁법 공포

25일  국군징계령 공포

26일  김구 피살

27일  육군본부항공부 창설

30일  육군참모학교 창설

북  한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2차 회의 개막

중순  남⋅북노동당 합당

25일  조통결성대회 개막(남북 민전 총통합)

2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29일  조국전선결성 경축 평양시민대회 개최

국  제
 8일  주한미군철퇴 발표

29일  주한미군철퇴 완료

1949.  7 한  국  5일  지방자치법 공포

북  한

 1일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7일  경제적⋅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비준서 교환

15일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23일  세계민청 및 대학생축전 참가 북한대표단 출발

25일  중공에 제166사단 입북

국  제

14일  볼리비아⋅쿠바,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5일  도미니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6일  브라질,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일  캐나다,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5일  네덜란드,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8

한  국

 4일  북한 제4차 남파유격대 침투(김달삼부대)

 6일  장개석 총통 내한

12일  병역법 공포

12일  북한 제5차 유격대 용문산에 침투

※ 제6차, 제7차 남파유격대 300명 경북에 침투

북  한

17일  소련평화옹호대회 허헌, 박정애 등 모스크바 향발

23일  중공군 제164사단 입북

25일  모란봉극장에서 남북조선연맹열성자대회 개최

국  제

12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3일  터키⋅아이티,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0일  니카라과,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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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9

한  국

 1일  각지구병사구사령부 창설

15일  육군보충대대 창설

25일  항공기 헌납운동 전개

28일  북한 제8차 침투

국  제

 4일  엘살바도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3일  트루만 대통령 소련의 원폭소유 확인을 공포

24일  이란,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10

한  국

 1일  공군독립 초대총참모장(김정열 대령)

15일  육군포병학교 창설

16일  남노당 등의 좌익제단체등록 취소

신성모 국방부장관, 미군사고문단에 전차요청, 거절당함.

북  한
 6일  중공과 외교관계 설정합의 하얼빈 협정

※ 제109전차연대, 제203전차연대 남천과 철원으로 각각 이동

국  제

 1일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언

 5일  에쿠아도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7일  독일 인민공화국 수립(동독)

21일  UN총회 UN한위의 소련군철수 확인불능 보고서 접수

21일  태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11
한  국

 1일  육군포로수용소 설치

북한 제9차유격대 보현산에 침투

북  한  6일  북한, 중공과 국교 수립

국  제  7일  국민당 정부 대북을 수도로 결정

1949. 12 한  국 27일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남침 준비에 대한 정보보고서 작성

북  한
＊ 비행연대를 사단으로 확장 전폭기 122대 보유

소련군의 군사원조로 대소형 35척의 소함정 보유

국  제

 8일  우루과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6일  모택동 스탈린 회담(1950. 2. 16까지)

17일  페루,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50.  1

한  국

 5일  미 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한⋅미 협정

12일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국⋅대만 제외 애치슨 발언

26일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소장, UN한국위원단에 북한군의 

침략계획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보고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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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
북  한

 1일  김일성 북한군에 통일을 위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신년사

30일  북한 월맹간 외교관계 설정

국  제
14일  호지명 월맹공화국 독립선언

31일  트루만 미 대통령 수폭제조 지령

1950.  2
한  국

 9일  한⋅미간 경제원조안 가결

27일  남한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김삼룡⋅이주하 검거

북  한 ※ 북한군 공병여단 만주간도에서 축성지대의 돌파훈련 실시

국  제 14일  중공⋅소련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의 조인

1950.  3

한  국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 해편

15일  건군기(T-6) 10대 도입

15일  지리산－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해편

북  한

※ 38선에서 5㎞ 이내 주거 주민들에게 후방 소개

20일  남노동계의 유격부대 남파

30일  김일성 모스크바 향발

국  제 31일  미 대외원조법 성립

1950.  4

한  국

10일  농지개혁 실시

백두산함 미국에서 입항

육군총참모장에 채병덕 소장(임명)

21일  국무총리서리에 신성모

국  제 초순 스탈린⋅김일성 회담(4. 25일 평양 복귀)

1950.  5

한  국

PC 구축함 도입

10일  신성모 국방부장관 북한군 38선에 대거 이동을 발표

11일  이대통령 미국원조로 남침방어 주장

12일  UN한국위원단에게 북한군 병력장비에 대한 설명

14일 건국기 명명식, 정일권 장군 미국유학에서 귀국명령(미 유학중) 

육군당국 국회에 긴급건의서 제출

30일  국회의원 선거

북  한

17일  모란봉극장에서 평화통일달성회의 미명하에 남침 토론회의

29일  선제타격작전계획 완성

30일  조선의용군 제15사단 원산에 입북하여 인민군 제12사단 편성

국  제 13일  모택동⋅김일성 회담(5. 16일 평양 복귀)



부  록

720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6

한  국

10일  국내 주요 지휘관 대거 인사이동

이대통령 UN감시하에 북한 선거 촉구

17일  덜레스 미국무성 고문 한국 방문

19일  제2대 국회개원(의장 신익희)

21일  정보국장 일선지휘관에게 경계 특별지시

23일  일선지구 비상경계 해제

24일  일선지구 장병 3분의 2 병력 외출

북  한

12일  북한군 38선으로 이동

18일  전투부대에 남침정찰명령 하달

18일  북한군총사령부 전 사단에 남침작전 명령 하달

19일  북한 조만식 조건부교환 제의 거부

20일  각사단장 전투명령시 제1호 작명 예하대에 하달

22일  사단 전투명령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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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루만 독트린(1947. 3. 12)1)

나는 이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미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현 사태의 일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

다. 지금 그리스에서 활동중인 미국 경제사절단이 보내온 예비 보고서와 그리스 주재 미

국 대사가 보내온 보고서는 그리스가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는 미국 국민과 의회가 그리스 정부의 호소를 못들은 체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리스의 생존 그 자체가 현재 무장된 수천명의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들은 여러 곳에서 특히 그리스의 북쪽 국경 지역에

서 그리스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명한 한 위원회가 현

재 북부 그리스 지역의 혼란스러운 사태와 그리스와 알바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

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소위 국경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리스 육군은 규모도 작

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허술하다. 그리스 전 영토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권위가 회복되

기 위해서는 그리스 육군에게 물자와 장비가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활적이고 자존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는 마땅히 원조

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어떤 형

태로든 구제 기금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

인 그리스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는 없다. 그 어떤 국가도 민주적인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1) “Truman Doctrin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47(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 176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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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정부도 [1947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가 없다. 영국 자신도 그리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

에서의 영국의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나 긴급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이나 그 산하 관련 기구들은 꼭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도 않다.

그리스의 이웃인 터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가 장차 독립적이고 경제적

으로 건실한 국가로 발전하는 문제는 그리스의 장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자유

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터키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

리스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터키는 그리스가 당했던 그러한 재난들은 없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과 영국은 터키에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쟁이래 터키는 민족적 통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터키의 민족적 통일 유지는 중동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영국정부는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터키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미국이 마땅히 그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

을 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영향들을 지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

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지와 생활양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자 했던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각 국가들이 압제 없이 평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유엔

의 창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유엔의 목적은 모든 회원국들의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들에게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강요

하려고 하는 침략적인 책동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주의적인 제도들과 그들의 민족적 통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 자유민들을 도와줄 의지가 없는 한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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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직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에 자유민에게 강요된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은 국제 평화의 토대를 헤치고 나아가 미국의 안전도 해친다는 사

실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이 세계의 많은 국가의 국민은 최근 그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전체주의적인 정권들

이 그들에게 강요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벌어지

고 있는 얄타협정에 위배되는 압제와 협박에 대하여 자주 항의해 왔다. 나는 또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다.

세계사에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생활양식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은 흔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삶의 형태 

중 하나는 다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제도, 대의 정부, 자유 선

거, 개인의 자유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특징지

워진다. 또 다른 형태의 삶은 다수에게 억지로 강요된 소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

으로 그것은 폭력과 억압, 언론의 통제, 비민주적인 선거 그리고 개인의 자유 억압 등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자유민들이 그

들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의 도움이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재정적 

원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세계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상도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의 헌장에 위배되는 압제와 같은 방법이나 혹은 정치적 침투와 같은 속임수

를 통한 현상의 변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자주 독립적인 국가들이 그들의 자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미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스의 생존과 보존이 한층 더 광범위한 정세와 관련시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문

제인가 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잠깐만 쳐다보아도 족한 일이다. 만약 그리스가 소수의 

무장된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웃인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며 매우 

심각할 것이다. 혼란과 무질서가 전체 중동지역을 휩쓸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부

터 복구의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강적과 대항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엄청난 희생에

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

다. 자유적인 제도들이 붕괴되고 독립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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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실망과 어쩌면 패배감이 자유와 독립의 유지를 위해 애

쓰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국민들 마음속에 곧장 파급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

면, 그 영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광범위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따라서 나는 1948년 6월 30일까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4억 달

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원조기금

에 추가해서 나는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또 제공된 재정원조와 물자원조의 사용을 감독

할 목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민간인과 군사관계 요원을 이들 국가

에게 파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한다. 나는 그리스와 터키의 

선발된 병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의회가 위임해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필요한 일용품과 군수품과 장비의 구입에 쓰이는 그러한 원조기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체주의적 정권의 씨앗은 빈곤과 궁핍에 의해서 더욱 더 잘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한 

씨앗들은 가난과 투쟁이라는 나쁜 토양에서 퍼져 나가고 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씨

앗들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인민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성장의 절정에 이르

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 세계의 자유민들은 그

들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

롭게 만들지도 모르며, 또한 미국의 복지를 분명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 사태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의회가 이러

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직시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2. 마샬 계획(Marshall Plan, 1947. 6. 5)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세계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지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

다. 한 가지 어려움은 사안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성격의 일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의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된 다량의 사실들이 오히려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사태의 정확한 평가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구나 이 

나라의 국민은 이 세계의 분쟁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

는 인민들의 곤란한 처지와 그로 인한 반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

의 노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반발이 그들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2. 조약 및 협정

725

유럽의 재건을 위해 필요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인명의 손실, 도시, 광

산, 그리고 철도의 현저한 파괴 등이 정확하게 조사⋅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

안 이와 같은 현저한 파괴는 아마도 전반적인 유럽 경제 구조의 혼란보다는 덜 심각하

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사정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전쟁에 대

비한 엄청난 군비와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은 국가경제의 모든 부

문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기계들은 파손되었거나 혹은 완전히 쓸모 없게 되어버렸다. 

전제적이고 파괴적인 나치의 지배하에서 거의 모든 기업은 사실상 독일의 전쟁도구로 

전환되었다. 오랫동안의 상업적인 관계, 민간단체,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해운회사는 자

본감소나 국유화를 위한 합병조치, 혹은 무조건 해체를 통해서 사라져 버렸다. 많은 국

가에게 있어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격심하게 떨어졌다. 전쟁동안에 유럽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유럽의 재건이 심각하게 지연되어 왔던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한층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해도 유럽의 경제구조

를 재건시키는 일은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이 명백하다.

이 문제의 한 측면에는 흥미롭고도 중대한 점이 있다. 농민은 항상 생활에 필요한 다

른 필수품들을 도시민과 교환하기 위하여 식량을 생산해왔다. 이러한 분업행위는 근대문

명의 기초이다. 지금 현재 [경제구조의]붕괴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산업계는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과 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들을 생산

하지 못하고 있다. 원료와 연료의 공급이 부족하며 기계도 부족하거나 낡아빠진 것들뿐

이다. 자작 농민들이나 소작농들은 그들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위하여 그들의 농산물을 파는 행위가 그들

에게는 이익이 없는 거래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많은 농지들을 경작하는 것

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목초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의복이나 다른 통상적인 문

명들의 부족을 느끼긴 하겠지만 한층 더 많은 곡물을 가축 사육에 사용하며, 그 자신과 

가족에게는 충분한 식량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

량과 연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그와 같은 필수품들을 국외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돈과 차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 재건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고갈시킨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생산품의 교환에 기초를 두고 있

는 근대적인 분업체제가 붕괴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내지 4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주로 미국으로부터지만, 식량과 다른 필수품

들을 유럽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현재 유럽의 지불 능력 문제보다는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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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

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정치

적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치료책은 악순환을 근절시키고 유럽인들이 자신들 국가들의 경제적 장래와 전체로서

의 유럽의 경제적 장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제조업자와 농민의 넓은 지

역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물들을 항상 가치가 있는 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

에 또한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계 전반에 미치는 사기 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인민들의 절망감의 결과로

서 초래되는 혼란의 가능성은 차지하고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필연적인 영향을 모두

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정상과 회복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 경제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안정도 확

실한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미국의 정책은 어떠한 국가나 교의에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와 가난과 절망과 그리고 무질서를 타파하는 것이다. 미국 정책의 목적

은 자유주의적인 제도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출현을 가능케 하

기 위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다시 소생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여러 위기들이 조성될 때마다 조금씩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믿는다. 장차 미국 정부가 제공하게 되는 어떠한 원조도 단순한 

일시적인 완화책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책의 성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럽경제의] 

재건과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방해하려고 책동하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영속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으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획책하는 국가들과 정당들과 혹은 단체들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사태의 완화와 유럽 세계가 재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한 노력을 배가하기 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들과 미국이 취할 어떠한 조치에

도 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맡아야 할 몫에 

대해 유럽의 제 국가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

한 일이다. 유럽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려

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효과적인 것도 못된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일인 

것이다. 솔선적인 발의가 유럽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역할은 

유럽[재건]계획을 기초하는 데에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미국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

고 판단하는 한 나중에 그러한 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공동의 

계획안으로 되어야 하며, 유럽 국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동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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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미국이 취하는 어떠한 조처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과 사용

할 구제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적 정열이나 편견

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통찰력과 역사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부과해 온 막중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감당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로 내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한 여

러 가지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어질 것이다.

3.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한⋅미협정(KMAG 협정)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은 다음에 규정한 조항하

에 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칭함)설치를 인가한다.

제 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대와 국립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국방조직 및 훈

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조언 및 원조하며, 또한 국방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

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군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

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군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해단의 국방성 인원수는 양 정부의 상호합의가 없는 한 장교 및 병원 도합 500명

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 국방군 장교 및 병원(兵員)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행한다.

제 2조  본 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결한다.

  ①일방의 정부에서 타방정부에서 사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할 때

  ②일방의 정부에서 해단의 철회가 동 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타방정부에

게 차 철회를 통보하여 해단이 철회될 때, 그러나 차시에는 본조 1항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 협정을 종결할 시에는 동단이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도 한국정부는 본 협정하

에서 발생하는 동 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 3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 제1조에 표시

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 공여하는데 있다. 해단은 

일국 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국방군부대에 대하여 조언과 원조를 공여한다.

제 4조  해단과 소속원은 주한미대사관 및 해단 계급의 동 관원에게 부여한 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대사관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 5조  해국단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하게 되는 의무를 인

수할 수 없으며 또는 인수케 할 수도 없다.

제 6조  해단의 전단원은 현실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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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한 특

별수당을 받는다. 이 특별수당을 위한 여하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한국통화로서 지불한

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해단 각 단원이 단의 직물을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기간에 선

하여 적용된다.

제 7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의 공용으로 또는 해단, 또는 동 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질, 비품, 공급품 및 기타 물품에 한하며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

품 및 그밖에 물품은 한국국산세, 소비세 및 기타 세관세, 부과금 또는 한국에서 미국

으로 제반 출시의 수출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8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단원 및 그 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지 공급품(식

료품 제외) 비품 및 역무 등을 위하여 주한미대사관의 지정된 대표에게 임시로 충분한 

한국통화를 공급한다. 동 통화중에는 해단 및 그 가족의 주거와 해단의 공용을 위한 

건물 및 사무소의 수리 및 유지에 필요한 통화 및 본 협정 제8조㉯과 제9조에 규정된 

한국인 고용비 및 교통비를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대한민국내에서 해단의 사무를 위한 여행을 함으로써 소

용하는 비용을 한국통화로 지불한다.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담시키

지 않고 해단원과 동 가족에게 적당한 주거와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및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거, 건물 및 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공용시설과 연

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해단의 사용을 위하여 공급한다.

모든 주거와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군 군사처에서 동양의 주거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여사한 비용발

생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을 것

을 양해된다.

제 9조  해단에 소요되는 한국인고용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동 비용에는 

대한민국대표 및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 의하여 때때로 결정되는 보수율에 의하여 현

지 고용된 통역, 서기, 노동자 및 사고용인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한 보수와 해단 

및 단원에 의하여 소요되는 한국내에서의 공급품 및 비품의 운송비가 포함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의무원과 동 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해단원과 그 가족

에 대하여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단원 또는 

그 가족중 위중한 환자를 한국내의 미국의료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 및 해단원 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연락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

여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 사단이 승인하는 단순히 군사적인 성질을 가진 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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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한민국정부공무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의 또는 양 정부간의 분류된 군사사정의 교환 또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분류규정에 따라서 동 정보를 

보전하여 동 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삼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를 재발표할 수 없다는 상호양해하에서만 행할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은 UN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UN사무국에 등록케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효력은 1949년 7월 1일에 소급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규정은 비준을 위하여 대한민국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양

해된다.

본 규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한국어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식대표자가 본 규정에 조인하였다.

미 국 대 표 존⋅J⋅무치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김 도 연

4. 미국의 대 ‘아시아’ 대책(抄錄)-애치슨 국방장관 연설문(1950. 1. 12 발표)
［전략］군사적 안전보장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일본의 패배와 무장해제에 의해 미국은 미국, 전태평양지역 및 일본의 안전보

장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일본의 군사적 방위를 담당하게 됐다. 일본에는 현재 미군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진주하고 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대신하여 발언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의 방위를 포기하거나 약체화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것, 그리

고 영구적 해결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어떤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방위는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반드시 유지할 결의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방위선은 얼류션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유구(오키나와)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은 

방위선의 요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유구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들은 적당한 시기에 유구열도를 유엔의 신탁통치 아래 

둘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유구열도는 태평양방위선의 일부이며 우리들은 이를 보

존치 않으면 된다.

방위선은 유구에서 필리핀 군도에 이어진다. 우리들의 대비관계, 대비방위관계는 양국

간의 협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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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협정은 종래 충실히 지켜져 왔는데 금후에도 충실히 수행될 것이다. 양국민은 

쓰디쓴 경험에 따라 양국은 당연한 국방상의 필요가 강하게 결합돼 있음을 배웠다. 우리

들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에 공격이 가해지는 것

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할 의사가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공격이 다가오

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고 있음을 부언해 둔다.

기타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구라 할지라도 이 지역을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보증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격이 있을 경우, 첫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공격을 받은 국민의 저항이

며, 다음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전문명세계가 유엔 헌장 아래서 맺은 약속이다. 유엔 헌

장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자기의 독립을 지키려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는 국민에

게는 무력한 신조가 아님을 보여 왔다. 그러나 태평양 내지 극동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군사적 고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임에 틀

림이 없으나 이밖에도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

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태평양지역에 있는 다수의 지역, 다수의 나라가 파괴행동 

및 침투행동을 당하기 쉬운데서 생기는 것이며, 이는 군사적 수단으로서는 저지될 수 없다.

침투행동을 당하기 쉽다는 것은 다수의 지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이들 정부가 

행정경험이 적고 또한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 또한 일부에

서는 경제적 곤란에서 기인한다. 경제적 곤란의 일부는 전쟁에서 직접 기인됐고, 일부는 

이번 대전의 간접적 결과로서, 즉 외부세계와의 무역중단에 장기간에 걸쳐 이들 지역에 

신용거래 및 경영기술을 공급해 온 협정의 중단 때문에 발생했다. 그 결과는 경제적 노

력의 혼란과 민중의 곤궁은 일본군의 점령 및 전후에는 소비에트 쪽에서 행하는 선전 

때문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것이 태평양지역에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이나 여기서 두개의 사실을 지적하고, 

이어서 이들 지역의 일부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려 한다. 제일의 사실은 북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과 기회는 남태평양지역에 관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북태평양의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직접의 책임을 지며 직접적인 행동의 기회를 지

닌다. 이 사실은 정도는 낮지만 한국에 관해서도 진실이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과거 직

접적 책임을 졌고 또한 행동했다. 현재 역시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큰 기회를 지니고 

있다.

［중략］ 한국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전진을 보며 군사점령을 끝내고 독립주권국가를 

수립시켰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승인됐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수립시키기 위해 원조를 공여했다. 우리들은 현재 이 나라가 확고한 기초를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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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원조를 계속하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 입법화 조처가 의회의 결정을 기다

리고 있다. 이런 원조를 중지해 버리라는 의견이나 이 나라의 건설을 중도에 그만두자는 

의견은 완전한 패배주의이며, 아시아에서의 우리들의 이해로 볼 때 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 우리들의 책임은 직접적이며, 우리의 기회는 명백하다. 이와는 반

대로 남쪽에서는 필리핀을 빼면 우리의 기회는 적고 우리의 책임은 아주 적다.［후략］

5.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문(1950. 1. 26)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UN헌장의 범주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

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적절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조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UN에 무력을 비치함과 또한 헌장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뢰할만한 보장하

에 보편적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조정함에 대하여 각 가맹국의 합의를 얻는데 공명정대

하게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을 제거하

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을 추진시키려고 미국정부는 미

국이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하여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

국이 이를 인수할 것을 규정하고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조  ①경제부흥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절대 필요하므로 우선 관행하여야 된다는 원

칙에 순응하여 각 정부는 원조공여정부가 허락하고 기구, 물자, 노력, 기타 군사원조를 

해 정부가 동의하는 약정 및 조건하에 상대방의 정부 혹은 기타 정부에게 제공 혹은 

계속 제공한다. 협정국 중 한쪽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UN헌장에 순응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1949년의 상호

방위원조법의 각 규정, 조건, 약정 및 종료규정과 금후 시행될 기타 미국법령에 의거

한다. 양국정부는 수시로 본항의 규정을 관행함에 필요한 상세한 조정에 관하여 협의

한다.

②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수취한 원조를 그 공여목적을 위하여 유효하

게 사용할 것과 미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원조공여목적 이외의 타목적을 위하여 

유용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③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설비⋅물자 내지 노력

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한국정부의 관원이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타 국가에 

이양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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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한국 서울에서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날인된 경제협

조협정 제8조가 본 협정 완료전에 실효될 시에는 대한민국은 본 협정에 유효한 기간 

내에는 합의한 조건과 약정에 의하여 미국이 자원결핍 또는 결핍가능으로 인하여 요

구하며 한국내에서 구득할 수 있는 원료품 및 반제품을 소정기간 중에 소정량을 생산

하여 미국정부에게 이를 이양하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양도의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내사용과 상업수출용에 필요한 적당한 양을 고려한다.

제 3조  ①각 정부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공표하

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②각 정부는 본협정에 의하여 상대방 정부가 제공한 군용품, 기술 또는 정보의 비밀

이 발로되거나 누설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정부 협의하에 안전보장방도를 취한다.

제 4조  양국정부는 일방이 요청할 시에는 본 협정하에 제공된 기구, 물자 또는 기술에 

관한 발명⋅가공⋅기술⋅정보 및 기타 법률이 보호하는 재산의 전매특허권과 유사한 

청구권에 대하여 적당한 조정을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 있어서 각 정부는 각 국민의 

전기요구와 그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바 본 협정국이 아닌 외국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공약을 협의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한다.

제 5조  대한민국정부는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본 협정에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

품⋅재산⋅자재 및 기구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세와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제 6조  ①양국정부는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정의 적용 및 본 협정에 의

하여 행한 운영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의한다.

②대한민국정부는 정식미국대표에게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조의 이용상태를 자

유로 또 충분히 시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제 7조  양국정부는 상호안전과 부흥 목적을 위하여 전력자재기구 및 가능한 범위내의 

기술자료 등의 수출에 관하여 유효한 통제를 행함에 상호관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양

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8조  ①본 협정은 쌍방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가 상대방으

로부터 본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②본 협정은 UN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UN사무총장에게 제출 등록한다. 본 협

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글과 영문, 2통을 작성한다. 한국문본과 영문

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상이가 있을 때에는 영문본법에 의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의 정식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각한다.

미 국 대 표 존⋅J⋅무치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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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령

1. 미군정법령 제23호(1945. 11. 13)

미 군정법령 제23호(1945. 11. 13)

  법령 제28호
  제 1조 국방사령부의 설치
  제 2조 군무국의 창설 및 육해군부의 설치
  제 3조 경찰군사기관의 금지
  제 4조 벌    칙
  제 5조 시행기일

 제 1조 조선의 종국(終局)의 독립을 준비하며, 세계국가에 오(伍)하야 조선의 주권과 
대권의 보호,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신속히 준비하며, 민간안녕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
에 대하여 민권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관의 보조 및 종교,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유지
하며, 필요한 육․해군의 소집․조직․훈련․준비를 시작하며, 국민의 정부혁명을 보호
키 위하여 자에 조선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함.
제 2조 조선정부 군무국을 정부의 국으로써 창설함. 군무국내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
치함. 현존 경무국과 군무국은 국방부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놓음.
제 3조 여하한 자와 단체라도 여하한 종류의 경찰, 육․해군 군사활동을 위한 소집․훈
련․조직․준비 및 경무․군무국의 관할에 속하는 행동을 행사치 못함.
제 4조  본령의 조규(條規)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에 의하여 처벌함.
제 5 조  본령은 1945년 11월 13일 오전 영시부터 유효함.

1945년 11월 13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命令에 의하여 朝鮮軍政長官 美陸軍少將 A. V. Arnold

 

2. 미군정법령 제86호

미군정법령 제86호

  朝鮮警備隊 및 朝鮮海岸警備隊

제 1조  국방부 개칭, 군무국의 폐지
조선정부의 국방부는 자(玆)에 국내경비부로 개칭함. 조선정부의 국내경비부의 군사국
은 자(玆)에 폐지한다. 1945년 11월 13일부 법령 제28호 제2조는 자에 폐지함.
제 2조  조선경비대
조선경비대가 자(玆)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
정부 예비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국가대행기관으로서 활동함. 조선경비대는 국내경
비부의 조선경비국 관리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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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조선해안경비대

조선해안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조선해안 해상의 근(近) 해안 

및 도서순찰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정부 해병단으로서 활동함. 조선해안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해안경비국 관할에 속함.

제 4조 조선경비대에 관한 규정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며, 이에 따라 상시 도처에서 조선경비대를 관

리하에 속함. 

제 5조 조선해안경비청에 관한 규정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고 이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를 관리함.

제 6조 유효기일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1946년 6월 15일

朝鮮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A. L. Lerch

3. 국방부 훈령 제1호

국방부 훈련 제1호(1948. 8. 16)

  본관이 금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아울러 대통령령에 의하여 겸직하게 되었다. 자에 

책임의 지중지대함을 실감하면서 군정 초부터 국군건립(國軍建立)을 목표로 묵묵히 분투

하여 온 전 장병이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보답코자 하는 보국지성(報國至誠)을 위하여 

천지신명의 가호를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취임초에 예하 관위학교(官衛學校) 부대실

정을 파악함에는 시일을 상수(尙需)하는 바이다. 오직 국군건설에 정진하는 장병제군의 

동심육력(同心戮力)을 확신하고 좌기 사항을 훈령하니 철저히 준수 실천해 줄 것을 요망

하는 바이다.

1. 금일부터 아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명예를 획득하

게 되었다. 이에 장병제군은 오직 근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

방군의 절요(切要)되는 시간을 엄수하며 직책을 극진하고 군기를 엄수하며 친애협

동(親愛協同)하는 국군의 미덕을 발양하라.

2. 미 군정이 결말되고 친정부수립되는 이 현 전환기에 제(際)하여 확고한 정신으로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더욱이 직책에 근면충실하라.

3. 국가신생지제(國家新生之際)인 만큼 쇄신한 정신으로 생기발랄한 청년국군(靑年國

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력과 예민한 협동력으로 정성단결하여 화평친

절히 전국민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전국민을 생명으

로 애호하라.

1948. 8. 16

국방부 장관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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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병훈

사 병 훈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 되자.

  진정한 군인이 되자면 군기가 엄정하여 상관의 명령에 충심으로 복종할 것이고, 상관

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화목단결(和睦團結)할 것이며, 각자 맡은 책임에 성심성의

(誠心誠意) 사력을 다하여 이것을 완수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신애를 받을 것이며, 공전(公戰)에 용감하고, 사투에 겁내며, 특히 음주폭행(飮酒暴行)을 

엄금할 것이며, 정직결백하여 부정행위가 절무할 것이며, 극렬 파괴분자를 단호 배격하

며, 그들의 모략 선동에 엄연 동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군인이라야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동포의 

옹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국군 3대 선서 및 국군 맹서

국군3대선서(國軍三大宣誓)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국군맹서(國軍盟誓)

1.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씻자.

6. 군인복무령

군인복무령(軍人服務令)

제 1조 본령은 군인이 복무에 관한 근본 기준을 명시하여 군기를 확립하며 헌신보국의 

군인정신을 앙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령에 있어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 군인, 군 교육기관의 생도 및 소집중의 호국

병역, 예비병역, 보충병역과 국민병역의 군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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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군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그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조 군인은 군기를 엄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성실히 법령을 군수하여

야 한다.

제 5조 군인은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애호하며, 화목, 단결하여야 한다.

제 6조 군인은 청렴검박하고, 무용을 숭상하여야 한다.

제 7조 군인은 낭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 분에 넘치는 부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군인은 신의를 고수하며,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9조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군인은 복장을 단정히 하며, 언동을 삼가야 한다.

제11조 군인은 그 직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군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인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본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없이 그 직장 및 근무지를 떠나지 못한다.

제14조 군인은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군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

한다.

제15조 군인은 직무에 관하여 위로 사례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또는 향응

을 받지 못한다.

제16조 군인은 그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다.

제17조 군인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제18조 본령은 군에 복무하는 군속에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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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군 정찰명령⋅전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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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군 제2사단 정찰명령(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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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군 제4사단 전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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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金雄)  240, 257, 564

김원봉  323

김윤근  334

김윤호  333

김은배(金恩培)  422

김응순(金應珣)  69

김응조(金應祚)  332, 638

김이노켄치  539

김익렬(金益烈)  317, 436, 662

김인배  423

김인중  419

김일(金一)  184, 185, 204, 206, 228, 231, 

245, 246, 268, 539, 564,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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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광(金一光)  418

김일병(金一秉)  335, 383

김일성(金日成)  23, 24, 32, 52, 73, 74, 75, 

76, 89, 170, 174, 177, 179, 180, 182, 

185, 186, 189, 190, 191, 196, 197, 204, 

205, 206, 207, 208, 225, 226, 227, 231, 

235, 239, 244, 246, 254, 264, 267, 506, 

535, 539, 556, 572

김일성대학  234

김일성－스탈린 회담  295

김일성정치대학  239

김일영  454

김재강  477

김재창  578

김점곤(金點坤)  482, 636

김정계(金廷桂)  539

김정렬(金貞烈)  321, 336, 358, 359, 360, 

367, 386, 634

김정주(金廷柱)  353, 395, 435

김종갑(金鍾甲)  317, 347, 351, 475

김종기  383

김종석(金鍾碩)  319, 348, 350, 416, 475

김종수(金鍾洙)  331

김종오(金鍾五)  327, 328, 375, 512, 666, 

683, 685

김종원(金宗元)  330, 464, 677

김종필  333, 692

김종환  331

김좌진(金佐鎭)  4

김준동  239

김준원(金俊元)  316

김중보(金重寶)  336

김증동  235

김지회(金智會)  451

김진위(金振暐)  331, 475, 477

김찬  612

김창규(金昌圭)  316, 321

김창룡  512

김창만(金昌滿)  228

김창봉(金昌鳳)  231, 259, 420

김책(金策)  235, 239, 240, 245, 264, 559, 

607

김천  477

김천파견대  477

김천해(金天海)  586

김철구(金哲九)  419, 420

김철순  471

김충남(金忠男)  335

김태홍  578

김택수(金澤銖)  433

김판규  332

김포  356

김포반도  602

김포해안경비대  420

김풍익  332

김학림(金鶴林)  330

김학원(金學洹)  332

김형남(金亨南)  421

김형일(金炯一)  317, 414, 505

김홍일(金弘壹)  332, 367, 369, 635, 638

김홍준  347

김화  164, 613

김희덕(金熙德)  331

김희준(金熙濬)  421, 460

까치산  509, 657

꼬뉴호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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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츠모프  172

꾸트라브체프  172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나가사키(長岐)  11

나남(羅南)  157, 158, 159, 160, 181, 232, 

236, 567, 613

나남훈련소  247

나진(羅津)  155, 156, 157, 562

나진항  538

나학선(羅學善)  420

낙동강  478

남교정  508

남대천  516

남로당 여수지구당  456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424, 430

남봉산  460

남북노동당연합중앙위원회  486

남북협상  40, 52, 579

남북협상파  57, 59

남상휘  383

남송악  442

남양  563

남원  433, 458, 460, 468

남원면  443, 448

남원사령부  467

남원초등학교  462

남일(南日)  612

남일주  419

남전출장소  431

남제주군  448

남조선  552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55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328

남조선노동당  37, 409, 410, 430, 486, 

570, 571

남조선민주여성동맹  571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433, 443

남조선인민유격대  487

남조선청우당  571

남지구전투사령부(南地區戰鬪司令部)  466

남진운수  431

남철(南鐵)  322, 330, 335

남초등학교  458

남충렬  420

남침계획(선제타격작전계획)  596, 597, 598, 

599, 601, 617, 619, 621, 649

남침위기설  499

남침전략  550

남침전쟁  488

남침회의  564

남포  610

남하  515

내무성  262, 297, 570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지  

12

네덜란드  133

노간  172

노고단  470

노동당중앙위원회  570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585

노재현(蘆載鉉)  331, 516

노형  442

녹달산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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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연맹  575

농지개혁  65, 67, 415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499, 584

니콜라이예프  165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다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  130

단독정부안  176

단동(丹東)  228

단천(端川)  232

달궁  468

담양  466

닷지 라인(Dodge Line)  68

당오름  442

당원배가운동(黨員倍加運動)  424, 432

대공경계  648

대구  348, 475, 601, 602, 652

대구연대  420

대구 10⋅1 폭동  428, 475, 480

대남 공작  486

대남선제공격  544

대남유격사업지도부(對南遊擊事業指導部)  

488

대남정치공작  489

대동청년단  54, 433

대련(大連)  13, 14, 189, 194

대만(臺灣)  194, 196, 199

대목리  613

대본영(大本營)  15, 27, 155

대북(大北)  195

대비정규전  496

대외무역성  536

대일공작반  11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  17, 158

대일전선통일동맹  50

대전  347, 416, 417, 602, 647, 652, 677

대정경찰서  435

대정면(大靜面)  433, 435, 439

대청원(大靑員)  435

대한국군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  

314, 315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58, 59, 60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4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 57, 425, 433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  322, 324

대한민국  59, 77, 476, 547

대한민국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  

314, 315, 319, 320

대한민국의정원(大韓民國議政院)  4

대한민국임시정부  4, 5, 10, 11, 28

대한제국(大韓帝國)  3

대한청년단  59, 60, 397, 648

덕유산  468, 471, 678

데레프양코프(Derevyankov)  584

도나우  147

도문(圖們)  160, 563

도서방위전략  107, 109

도용호(都容浩)  70

도쿠다 큐이치(德田球一)  587

도학리(島鶴里)  234

독립군(獨立軍)  4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  647, 652,678

독립신보  4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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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촉성청년동맹  432

독소전  146

독일  130, 131

돈(Don)  143

돌격사단  533

돌고개  613

동경만(東京灣)  15

동독  130

동두천  162, 601

동명(東明)  477

동북국(東北局)  202

동북국주조선판사처(東北局駐朝鮮辦事處)  

202

동북민주연군  194

동북의용군  182

동성회(同成會)  58

동아일보  45

동인회(同仁會)  58

동해여단  492

두락산  508, 657

두만강  17

두봅스키  153

둔철산  468

둘킨  172

드네프르  147

등대고지  505

딘 러스크(Dean Rusk)  12, 13

딘(William F. Dean)  439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라구치  169

라사노프  168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125

러시아 외교사  550

러시아혁명기념일  443

러일전쟁(露日戰爭)  3

러치(Archer L. Learch)  339

레닌그라드  143, 166, 167

레미스코  155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152, 153, 

164, 165, 166, 168, 169, 170, 171, 172, 

173

레베제프(Nikolai. G. Lebedev)  226

로동호  560

로마넨코(Andrei Alekseevich Romanenko)  

20, 21, 72, 152, 164, 165, 166, 169, 170, 

172, 227

로버츠(William L. Roberts)  125, 458

로스토프  137

로조프스키  152

로진스키  172

루마니아(Rumania)  130, 132, 143, 177

루소프  152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6, 7, 8, 9

룩셈부르크  133

리드  458

리스(L. W. Reese)  326

리오조약  133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마닐라  14

마량도(Malingdao)  535

마렌코프(G. M Malenkov)  533

마르모르쉬체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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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레닌주의  149, 585

마산  347, 463, 602

마상철(馬相哲)  588

마샬 플랜  101, 132, 133, 134

마샬(George Marshall)  38

마샬(John T. Marshall)  349, 350

마프모르쉬체인  168

만가대  512

만경대  238

만세교  666

만주  17, 18, 194, 205

만주군 출신  413

만주령  154

말고개  505

말리크(Malik)  583

맥고윈(Gordon McGowan)  355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14, 26, 27, 

28, 31, 94, 108, 109, 111, 121, 342

맥케이브(George E. McCabe)  355

맨스필드  439

메논(Crishna Menon)  42

메레츠코프(Meretskov, M.A.)  152, 160, 164, 

226

메르쿠로프(Merkulov)  176

메시코프  181

메클레르  153

멘쉬코프  539

모란봉극장  569

모리배  426

모병위원회  555

모스칼렌코  172

모스크바 3상회의  33, 74, 75, 175, 428

모스크바 전략회의  534

모스크바회담  182, 186, 190, 539

모스크바  15, 33, 182, 184, 187, 533, 539

모슬포  436, 440, 443, 447

모진교  505

모택동(毛澤東)  184, 185, 189, 190, 191, 

193, 195, 197, 203, 205, 206, 207, 208, 

228, 545

모터싸이클 대대  542

목포  419, 455, 601, 602

몰로토프(Molotov)  152, 153, 535, 539

몽골  177, 198

무력부(武力部)  141, 152

무력인민위원회  141, 142

무력통일  182, 183, 184, 188, 486, 487, 

540, 548, 552

무력후방위원회(武力後方委員會)  561

무르진  172

무장대  490

무장유격투쟁  462, 486, 487, 574

무정(武亭)  201, 202, 228, 239, 240, 245, 

268, 569

무주  468

무쵸(Muccio)  128, 388, 482, 499

묵호해안경비대  420

문등봉  443

문라이즈(MOONRISE)  106

문산(汶山)  500, 601, 602, 446, 648, 658, 

661, 677, 679, 680

문상길  436, 440

문석수  335

문성휘  456

문용채  677

문일(文日)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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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섭  332, 463

문형태(文亨泰)  331

문홍구  333

문화인 108인 성명  40

문화전(文化戰)  554

미 국무성  482

미 군정  49, 61

미 군정법령 제86호  339

미육군성  11

미 24군단 사령부  427

미 제24군단  430

미 제59군정중대(軍政中隊)  426

미 제6사단  430, 432

미 합동참모본부  24

미⋅소공동위원회  34, 35, 36, 37, 38, 39, 

40, 49, 50, 51, 53, 150, 166, 170, 175, 

176, 238, 240, 253, 339, 342, 344, 428

미곡수집정책  426

미국전략정보처(OSS)  11

미군 방첩대  481

미군정  409, 420, 430

미군정법령 제42호  346

미군정보고서  451

미군정재판  414

미군정청 군사국(軍事局)  480

미림비행장  238

미주리(Missouri)호  15

미평  464

미하일로프  541

민기식(閔機植)  317, 327, 328, 347, 378

민병권(閔丙權)  327, 669

민병증(閔丙曾)  320, 321, 353

민보단  440, 449

민보성  610

민스크(Minsk)  143

민애청(民愛靑)  456, 457

민영락(閔泳洛)  336

민정관리총국  21

민정부(民政府)  165

민족보위국  264

민족보위상  238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564, 565

민족보위성  177, 182, 262, 297, 555, 568, 

681

민족자주연맹  51

민주개혁  428, 573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58, 59, 60

민주기지(民主基地)  187, 278, 559

민주기지노선  487, 491

민주독립당  571

민주의원  34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34, 

37, 61, 424, 430, 571

민주청년동맹  456, 575

민중봉기  602

민청  425, 430

민청훈련소  278, 554, 587

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ㅂ

바가록  166

바라노비치(Baranovich)  143

바로스(Russell O. Barros)  349, 350

바르샤바조약군  143

바빌로프  153

바실레프스키(Vasilebvsky)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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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에프(Vassyliev)  191, 192, 548, 549, 

569

바실리예프스키(A. M. Vasilevsky)  17, 150

바이코프  152

바쿠(Baku)  143

박건웅(朴建雄)  41, 50

박경원(朴敬遠)  332

박광혁  477

박기병(朴基丙)  459, 678

박기성(朴基成)  331, 677

박길남  240, 268

박대식(朴大植)  419

박범집(朴範集)  321, 336, 359, 386

박병권(朴炳權)  327, 347

박성철(朴成哲)  240, 279, 588

박승도  334

박승철  239

박승환  318

박승훈(朴勝薰)  316, 332, 453

박시창(朴始昌)  331, 395

박영극  515

박영순(朴英順)  231, 239, 245, 246, 268

박영준(朴英俊)  333

박옥규(朴沃圭)  335, 383

박용국(朴容國)  419, 420

박용식(朴容植)  420

박우섭(朴禹燮)  231

박원석(朴元錫)  332, 336, 358

박일  188

박일우(朴一禹)  239, 245, 261, 569, 570, 

607

박임항(朴林恒)  333, 638

박정애(朴正愛)  227

박정인  332

박정희(朴正熙)  200, 330

박진경(朴珍景)  327, 350, 418, 439

박창암(朴蒼岩)  332, 638

박채영  456

박춘석(朴春錫)  452

박태준  332

박헌영(朴憲永)  73, 182, 196, 197, 206, 207, 

489, 539, 569, 572, 607

박현식  332

박효삼(朴孝三)  202, 239, 261

박훈일  261

박흥식  63

반란사건  455

반민법  63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62, 63, 64

반선리  472

반야봉  470

반제노선  573

반탁시위  74

반탁위원회  38

발가록  152

발라사노프  152, 173, 539

발사노프  164

발칸(Balkans)  90

방공포연대  273

방대산  492

방호산(方虎山)  588, 566

방희(方熙)  332, 638

배덕진  502

배상수  476

배천  500, 502, 661

배합전술(配合戰術)  496,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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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칠(白樂七)  231

백남권(白南權)  317, 515

백남운(白南雲) 교육상  539

백달현(白達鉉)  479

백두산호  384, 385

백석주(白石柱)  333

백선엽(白善燁)  324, 327, 328, 351, 375, 

458, 636, 658, 661, 662, 684, 685

백운산  460, 462, 464

백인기  467

백인엽(白仁燁)  327, 358, 460, 636, 657, 685

백해  147

백홍석(白洪錫)  316, 332, 343, 638

밴꼬프스키  228

뱀부계획(Bamboo Plan)  325, 344, 345, 347

버마  547

벌교(筏橋)  458, 460

베네룩스  133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  29, 31

베로스(Russel D. Barros)  412

베르나드(Lyle W. Bernard)  342

베르시닌  542

베를린 봉쇄  135

베를린(Berlin)  134, 539

베빈(E. Bevin)  133

베트남  198, 199

벨기에  133

변택주(邊宅周)  353

별양(別良)지서  458

병역법  361, 363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  393

보고타 회의  134

보급품 부정처분 사건  416

보로네즈(Voronezh)  143

보성  458, 460

보안간부훈련대대부  233, 245, 247, 251, 

253, 255, 267

보안대  169, 229, 230, 245, 424, 556

보안서  456

보안훈련소  230, 245, 246, 247

보자긴  189

보현산  492, 677

복계  164

복구위원회  424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12

본주(本州)  10

볼디래프  166, 168

볼프  166

봉산(鳳山)지서  456

봉성산  468

봉쇄정책(封鎖政策)  96, 132, 136, 581

봉수동(鳳樹洞)  502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  4

봉천  204

부녀동맹(婦女同盟)  425, 430

부루셀 조약기구  133, 134

부르체프  152

부산  347, 482, 601, 602

부양(阜陽)  11

부포  657

북․소 비밀정상회담  551

북경 인민일보  585

북경  197, 20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04, 134, 136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4

북로당  486,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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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로당남조선특별정치위원회(北勞黨南朝

鮮特別政治委員會)  418

북상면 황점부락  471

북상면  471

북오세티야  137

북위 38도선  11, 12, 14

북제주군  433

북조선 민주당  24

북조선공산당  24, 174, 205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69

북조선인민위원회  75, 76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  25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74, 231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234, 239, 243

북조선철도보안대  262

북지구전투사령부(北地區戰鬪司令部)  466

북한 유격대  486

북한 해군군관학교  292

북한경비대  498

북한군 전차여단  285

북한군 제1사단  268

북한군 증강계획  534

북한군의 전력증강  301

북한군총사령부  617

북한정권  487, 488, 559

북한주둔군사령관  300

북해도(北海島)  10

불가닌(Nicholai A. Bulganin)  183, 533

불가닌  152, 153, 542

불가리아(Bulgaria)  130

불편부당  414, 480

브가예프  172

브라운(Rothwell H. Brown)  432

브로츨라프(Vrozlav)시  582

브야츠크  606

블라디보스토크  536, 562

븨고르키  172

비류조프  168, 535

비류초프  153

비밀군사협정  533

비봉산  502

비상계엄령  441

비상국민회의  36

비신스키  152

비정규전  496

비진스키  539

빈센트(John C. Vincent)  33

빈철현(賓哲顯)  483

빨치산  237, 545

빨치산파  225, 571

뿔루힌  172

삐라르스키  172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421고지  657

4개국 회담  39

4개국 동맹위원회  583

4부정책조정위원회  119, 120

4F전술  466

사국(四國)  10

사단기동훈련  647

사로프  172

사리원(沙里院)  162, 232, 259, 612

사리원선  20

사병제일주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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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쉰  168

사상검열  481

사직리  512

사할린  15

사회민주당  41, 571

산동지서  467

산방산  442

산천당  442

산청  468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  429

3⋅1독립만세운동  4

3⋅1사건  425, 428

3⋅1사건 투쟁위원회  431

3⋅1절 기념투쟁  428

38경비여단  259, 260, 262, 499, 570

38도선  13, 14, 16, 17, 19, 20, 21, 24, 25, 

27, 28, 75, 77, 183, 186, 187, 189, 226, 

498

38선경비대  259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  14, 39, 119, 

344

삼가리  457

삼도봉  468

삼양  433

삼지  466

삼척  186, 187, 545, 601

상남지구  505

상무위원회  572

상삼봉(上三峰)  232

상해(上海)  4

상해임시정부  69

상호방위원조법  127

상호방위원조안  188

샛별오름  433

생도대장 폭행사건  414

샤닌  166

샤브신  240, 241

서경리  508

서귀포  443

서귀포경찰서  435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4

서림  673

서북청년단  433, 436

서상웅  320

서안(西安)  11

서울  25, 347, 348, 679

서울유격대  472

서울중앙방송  578

서울지도부  487, 489

서정철(徐廷哲)  331

서종철(徐鍾喆)  330, 677

서종현(徐鍾鉉)  456

서중석(徐重錫)  418

서철(徐哲)  246

서포(西浦)  607

석은태(石銀泰)  321, 352, 353

석주암(石柱岩)  331

선․만 국경경비대  263

선곡리  613

선무공작  440, 448

선무공작대  449

선무심리전  449

선수리  613

선전전  554

선제공격  540, 545

선제남침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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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작전계획(先制打擊作戰計劃)  

596, 597, 649

선천  161

선철군 총선론  40

섬진강  466

섭영진(聶榮臻)  205

성산  433, 440, 443, 447

성산경찰서  435

성성(城成)지서  435

성시백(成始伯)  418

성인회(成仁會)  58

성진(城津)  232

성판악  442

세계평화옹호대회  559

세르겐코프(Sergenkov)  584

세르빈  537

세묘노프  172

세화  433

소⋅만 국경선  17, 154

소년항공대  288

소련 과학아카데미  140

소련 국방성  583

소련 군사고문관  176, 178, 191, 192, 237, 

258, 299, 534, 596

소련 군사사절단  282, 533, 536

소련 극동군사령관  15, 17

소련 내각회의  538

소련 사절단  535

소련 정치국  548

소련군 총참모부  180, 548

소련군정  174, 226

소련민정부(蘇聯民政府)  72

소련파  227, 229, 238, 245

소로킨  153, 168

소병기(蘇炳基)  343

소비에트화  24, 75, 299

소요사건  411

소장파  58

소탕작전  436, 440, 462

소해(掃海)  158

소화전공(昭和電工)  234

속도전  466

손관도  332

손성겸(孫聖兼)  332

손원일(孫元一)  314, 315, 320, 334, 335, 

352, 353, 366, 367, 379, 383, 390, 634

손종준  239

솔로비예프  172

송당  442

송대후(宋大厚)  331

송석하(宋錫夏)  460

송성관(宋成寬)  70

송악산 지구  360, 500, 658

송요찬(宋堯讚)  327, 328, 352, 636, 683

송욱  456

송진우(宋鎭禹)  47, 423

송호림(宋虎林)  331, 468, 636, 657

송호성(宋虎聲)  331, 348, 349, 350, 367, 

396, 417

쇄국정책(鎖國政策)  3

수도경비사령부  647, 649, 662, 666, 677

수동지구  508

수상보안대  254, 286

수색  658, 662

수석민정관(首席民政官)  428

수술로프  15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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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39, 569, 601, 602

수타오포즈  154

수풍발전소  231

숙군(肅軍)  368, 416, 440

숙천 제2민청훈련소  588

순천 탈환작전  460

순천  161, 456

순천경찰서  457

순천교  458

순천군청  462

순천지구  455

순천파견대장  451

쉬체멘코  541, 542, 551

쉬킨  152

쉬페르닉(N. Shevernik)  178

쉭크(Lawrence E. Schick)  29, 325, 341, 344

슈티코프(T. F. Shtykov)  72, 77

스꾸바  172

스몰렌스크(Smolensk)  143

스미르노프(Smirnov)  246, 534, 537, 539

스베레주크  240

스웨덴(Sweden) 535, 582

스쿠스키  172

스타브로폴(Stavropol)  143

스타우트(Thurman A. Stout)  427, 430

스탈린(Joseph V. Stalin)  8

스탈린⋅모택동 회담  189, 190

스탈린  9, 76, 97, 132, 143, 152, 153, 

177, 179,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5, 206, 207, 208, 

240, 241, 539

스탈린그라드  137

스탈린－해리만 회담  154

스텝(Step)  143

스톡홀름(Stokholm)  582

스티코프(Terentii F. Shtykov)  35, 36, 152, 

153, 164, 165, 166, 168, 169, 170, 176, 

177, 181, 184, 186, 187, 188, 189, 226, 

240, 242, 254, 281, 301, 499, 534, 539

스팀슨(Henry S. Stimson)  11

슬라빈  541

습격기연대  294

승주(昇州)  457

시베리아  143

시변리  259

식량생산확보투쟁  443

식민지  44

신간회운동  50

신관지서  500

신남  515

신동(新洞)  479

신막  19, 162, 164

신망리  613

신민당  51

신북지서  421

신상철(申尙澈)  350, 351

신성모(申性模)  484, 632, 633

신성천(新成川)  232

신안주  575

신월리  451

신응균(申應均)  332, 638

신의주 사단  273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  588

신의주 항공대  288

신의주(新義州)  19, 22, 161, 228, 230

신의주치안유지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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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申翼熙)  55

신천  181

신철(申澈)  477

신촌 경계선  442

신탁통치  7, 8, 9, 32, 33, 37, 74, 411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  7

신탁통치이사회  583

신태영(申泰英)  316, 334, 371, 641, 642

신포(新浦)  232

신하균(申河均)  319

신학진  333

신한국위원단(新韓國委員團)  43

신현준(申鉉俊)  335, 367, 390, 391, 392, 

393, 634. 636

심양  203

심언봉(沈彦奉)  317, 477

심재부락  512

심태산  235

심흥선(沈興善)  331, 378

싸마호트  53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아가르코프  172

아고(Reamer Argo)  480

아놀드(Archibold V. Arnold)  29, 31, 35

아메리카기구 헌장  133

아베(阿部信行)  29

아오지  540

안길(安吉)  235, 239, 245, 246

안동(安東)  228, 563

안동준(安東濬)  315, 317, 332

안병기  334

안병범(安秉範)  316, 332

안성수  465

안세훈(安世勳)  429, 443

안악  162

안영(安英)  231

안영길(安永吉)  330

안의  470

안재홍(安在鴻)  47, 50, 320, 423, 439, 576

안철  245

안춘생(安椿生)  332, 638

안토노프  152

안호상  55

알레스카  188

알렉산드로프  152

알바니아(Albania)  130

애국미  557

애국채(愛國債)  557

애월  433, 440

애치슨(Dean G. Acheson)  109, 123

야산대  480, 490

얄타 협정  9

얄타 회담  10, 9

얄타(Yalta)  9

얌니고프  172

양구  492, 601, 602

양국장(兩局長)제도  31

양국진(楊國鎭)  327, 351

양근환(梁槿煥)  47

양덕(楊德)  232

양양  164, 181, 492, 613

양양－오대산지구  491

양양 인민유격대훈련소  491

양정지서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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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진  160

어성전  673

어승생악  442

엔도(遠藤陸作)  46

엘살바도르  43

여성동맹  456, 457, 575

여수  347, 443, 451, 601, 602

여수반도  460

여수우체국  453

여수지구 계엄사령관  465

여수지구 후방사령관  465

여수 철도경찰서  457

여수탈환작전  462

여수항  455

여순 10⋅19사건  122, 387, 391, 423, 635

여순(旅順)  13, 189

여순항  537

여운형(呂運亨)  46, 49, 50, 316, 423

여운홍  576

여의도기지(汝矣島基地)  359

여현수  335

연곡  512

연곡천  673

연길  154, 160

연안(延安)  227, 500, 502, 661

연안파  201, 238

연정(延禎)  420

연천  601

연포  181

연합국방  368, 369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14

연합군  423

연합참모회의  632, 638

연해주  151

연해주군관구  167

염불리  508

영국－소련 외상(外相)회의  130

영국  56, 131, 133

영국군 총사령부  5

영등포경비대  419

영암 군경 충돌사건  420

영암경찰서  421

영암교회  422

영암군수  422

영월  505

영정포  661

예관수(芮琯壽)  330

5⋅30선거  61

5도행정국(5道行政局)  24, 72, 74, 174

오광선(吳光鮮)  320, 332, 395, 638

오남리  508

오대산  487, 488, 492, 636, 673

오대진(吳大進)  433

오덕준(吳德俊)  327, 455, 480

오동기(吳東起)  417

오라  442

오르그(조직지도원)  452, 455

오백룡(吳白龍)  239, 245, 261, 512

오범식  335

오스트레일리아  43, 56

오스트리아  143

오영주(吳永柱)  419, 420

오원선  335

오윤경  334

오일균(吳一均)  327, 41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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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점석(吳占石)  336

오정방(吳正邦)  323

오진우  270

오키나와(沖繩)  12, 17, 25

오프태클  107

5․30총선거  577

온양  347, 397, 666

옹진  186, 187, 188, 545, 642

옹진군  508

옹진반도  360, 500, 506, 545, 602, 649, 650, 

652, 654, 657

옹진지구전투사령부  508

와룡대  612

왕익권(王益權)  314, 315, 317

왕청  160

왕홍경(王弘慶)  356

왜관  477

외도  433

요동반도(遼東半島)  13

요수석(饒潄石)  198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587

요코하마(橫濱)  27

우병규(禹炳圭)  330

우익 8원칙  50

우익정당  425

우크라이나  138

운봉면 피바위고개  472

울리아노프  172

웅기(雄基)  154, 155, 156, 157

웅악  442

워싱턴  26

워커(Walton H. Walker)  111

원산(元山)  160, 181, 232, 537, 613

원산조선소(元山造船所)  560

원산항  562

원세훈(元世勳)  41, 50, 60, 576

원용덕(元容德)  200, 324, 325, 327, 348, 349, 

350, 367, 459, 636

원자폭탄  10, 90

원주  601, 666, 669

원초리  508

원호사업(援護事業)  557

월례중앙위원회의  586

월배(月背)  478

월평  442

웨드마이어 사절단(Wedemeyer Mission)  

115, 118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26, 118

웨브(Webb)  584

위수사령부(衛戍司令部)  151, 163, 171, 

172

위싸리오노위츠  179

위장귀순사건  439

위장평화공세  571, 581

위재설(魏在卨)  414

위천지서  471

윌로우비(Charles A. Willooughby)  689

윌슨(Woodrow T. Wilson)  4

유격대  488

유격병단  489

유격전  490, 492, 508

유격전구(遊擊戰區)  490

유격전술  567

유고 경제봉쇄  134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130, 132, 177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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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柳東悅)  314, 315, 322, 341, 342, 

358, 361, 417

유렵경제협력기구(OEEC)  134

유목윤  456

유병봉  334

유병현(柳炳賢)  332, 638

유봉순  471

유성  417

유성철(兪成哲)  595, 606

유소기(劉少奇)  198

유승렬(劉承烈)  316, 332, 375, 395, 638, 

677, 685

유신  245, 268

유양수(柳陽洙)  332, 638

유엔  39, 41, 43, 56

유엔고지  5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83

유엔 총회  40, 76

유엔한국위원단  41, 51, 56, 203, 573, 57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41, 42, 54

유영준  572

유용구(劉龍九)  231

유원식(柳原植)  333

유재흥(劉載興)  327, 348, 351, 375, 448, 

515, 636, 665, 685

유학성  333

유해거  383

유해준(兪海濬)  325, 413, 439

유흥수(劉興守)  327, 413, 678

6⋅10만세운동  4

육군 정보국원  482

육군본부  365, 367, 370, 371, 445, 508, 50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  645, 64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  69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  69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  662

육군사관예비학교(陸軍士官豫備學校)  323

육군사관학교  328

육군수색학교  375, 376

육군예비사관학교(陸軍豫備士官學校)  322

육군조병창  559

육군종합학교  333

육군총사령부  370, 373, 453, 458, 459

육군항공부대  388

육군항공사관학교(陸軍航空士官學校)  

336, 337

육군항공사령부  385, 386, 387, 633

육남오  237

육류성출대금(肉類誠出代金)  576

육전대  291

윤공흠(尹公欽)  228, 260

윤기옥(尹起玉)  420

윤성민  333

윤응열(尹應烈)  336

윤치영  55, 577

윤치창(尹致昌)  320, 321

윤태일(尹泰日)  332

윤흥정  333

은파산  189, 508, 654, 657

을사조약  3

음양동  515

응원경찰대  430

의귀리  448

의병(義兵)  4

의용군  544

의장단회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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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510, 569, 601, 648, 650, 652, 662, 

665, 677, 680

이가르코프  172

이갑(李甲)  476

이갑록  336

이강수  420

이관식(李寬植)  423

이광수  63

이광윤  414

이권무(李權武)  588

이그나체프(Alexander Mateevich Ignatiev)  

152, 164, 166, 168, 169, 170

이극로  572

이근석(李根晳)  321, 336, 337, 358, 359, 

386

이긍하  502

이기건(李奇建)  332

이대영(李大永)  316, 333

이동근(李東根)  353

이동백(李東伯)  478

이동용(李東用)  335, 468

이든(Anthony Eden)  6

이란  130

이르쿠츠크 비행기술학교  544

이림  245

이맹기(李孟基)  334

이문교  419

이바노프  153, 168

이범석(李範奭)  55, 57, 365, 366, 367, 

369, 373, 393, 458, 633, 637, 638

이병문(李丙文)  335

이병주(李丙冑)  351, 413, 481

이병형  332

이봉출(李鳳出)  335

이상근(李尙根)  330, 677

이상렬(李相烈)  356, 357, 420

이상조(李相朝)  595

이상진(李尙振)  413, 416, 481

이상호  334

이선근(李瑄根)  332

이성가(李成佳)  325, 327, 375, 413, 459, 

636, 670, 683, 684, 685

이성호(李成浩)  335

이세호(李世鎬)  331

이수봉  335

이승만(李承晩)  9, 32, 35, 37, 40, 48, 50, 

51, 53, 55, 57, 58, 60, 61, 62, 64, 127, 

181, 196, 199, 206, 367, 369, 388, 390, 

463, 546, 632, 633

이승엽(李承燁)  489

이시영(李始榮)  55

이영  419, 572

이영근  692

이영무(李英茂)  321, 358, 359

이영삼  479

이영섭(李英燮)  420

이영순(李永純)  451, 477

이용(李龍)  332

이용기  456

이용문(李龍文)  332, 351, 638

이용수  484

이용운(李龍雲)  335

이우성  460

이원둔(李源屯)  420

이유필(李裕弼)  22, 69

이윤락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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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57

이응준(李應俊)  314, 315, 316, 325, 327, 

328, 344, 348, 350, 366, 367, 371, 375, 

413, 678, 683, 685

이익성(李益成)  261, 588

이인규  578

이재복  484

이재전  333

이정숙  443

이정윤(李廷允)  418

이정택(李正澤)  476

이조승(李祚承)  419

이종간  383

이종인  240

이종찬  332, 375, 638, 683, 685

이주연(李周淵)  227, 553

이주일(李周一)  332, 638

이주하(李舟河)  416, 558, 578

이준식(李俊植)  332, 638, 683

이중업(李重業)  575

이창정(李昌禎)  330

이청천(李靑天)  319, 483

이춘경  515

이치업(李致業)  316, 414

이탈리아  131, 132, 133

이한림(李翰林)  200, 324, 327, 378, 421, 

422

이항식(李恒植)  319

이혁기(李赫基)  314, 315, 318, 418

이현상(李鉉相)  462, 475

이형근(李亨根)  327, 329, 347, 349, 350, 

351, 361, 367, 375, 378, 677, 683, 685

이형석(李炯錫)  332, 638

이형택(李瀅澤)  69, 71

이호(李澔)  332

이호제(李昊濟)  492, 670

이희권(李喜權)  317, 453

이희성  333

이희정(李熙晶)  357, 384

이희준(李熙俊)  228

인공기  456

인구리  516, 673

인도  43, 547, 582

인도지나  546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34, 424, 573

인민군  454, 490, 556, 557

인민당  51

인민봉기  544

인민봉기론(人民蜂起論)  595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22, 23, 72, 75, 

169, 171, 173, 174, 226, 254, 373, 424, 

430, 433, 449, 488, 545, 555

인민의용군  457

인민정치위원회  22

인민집단군  171, 176, 238, 242, 253, 254, 

255, 257, 258, 269, 289

인민해방군(중공군)  433, 454, 535

인민헌법  76

인민혁명군사건  416, 418

인제  492, 512, 613

인천  25, 650, 658

인천파견경비대  420

일도리(一徒里)  429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  15, 

24, 150, 151

일본 육사  413,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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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  585

일본군  411, 607

일본해군항공기지  451

일월산(日月山)  492

일장기(日章旗)  29

임부택(林富澤)  330, 666

임선하(林善河)  317, 351, 378

임시인민위원회  559

임충식(任忠植)  330, 677

임표(林彪)  193, 195

입법의원  51

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자생적 군사단체  313, 409

자원입대제  554

자위대(自衛隊)  225, 424

자유신문  45

자주포대대  542

자카로프(Zakalov)  534

작전한계선  13, 14

장개석(蔣介石)  6, 41, 104, 118, 193, 206

장건상  60, 576

장경근(張璟根)  633

장경석(張庚石)  322, 332

장경순(張坰淳)  638

장고봉(張鼓峰)  17

장군봉(將軍峰)  463

장권  50

장대동(場垈洞)  502

장덕창(張德昌)  321, 336, 358, 359, 360, 

386

장도영(張都暎)  327, 328, 351, 686

장석륜(張錫倫)  327, 412

장성환(張盛煥)  336, 360

장수  468

장시우(張時雨)  226, 227, 539

장안산  468

장연  162

장은산  378, 516

장종식(張鍾植)  227, 240

장지량(張志良)  332, 336, 358

장지수(張志洙)  334

장창국(張昌國)  327, 347, 378, 351, 683

장철부(張哲夫)  332

장촌리  613

장교그룹  455

장춘 철도․여순, 대련에 관한 협정  546

장택상  55

장흥(張興)  638

재건부락  448

재미한족연합회  50

적목리  666

적성  661

적위대(赤衛隊)  162, 225, 227

적화정책  581

전격전  551

전국노동조합평의회  571

전남도당(全南道黨)  452

전명섭(全明燮)  336

전문욱(全文郁)  231

전복행위  482

전봉희  336

전선사령부  607

전성호(全盛鎬)  322, 333, 662

전시동원체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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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총동원령(戰時總動員令)  556

전우(全宇)  588

전투명령  618

전학준  240

정광호(鄭光鎬)  335

정군(政軍) 배합투쟁  490

정긍모(鄭兢謨)  315, 320, 321, 334, 335, 

352, 356, 353, 383

정낙현  451

정노식  572

정래혁(丁來赫)  327, 328, 638

정병주  333

정부의 정강  298

정부조직법  361, 631

정세진  464, 468

정수정  450

정승화(鄭昇和)  332

정읍  37

정일권(丁一權)  200, 324, 327, 328, 367, 

371, 412, 636

정족산  673

정주(定州)  161

정주석(鄭柱錫)  478

정준택(鄭準澤)  539, 607

정지웅(鄭址雄)  421

정찰명령  615

정치보위부  512

정태석  334

정훈국  368

제1경비여단  609

제1군관학교  242, 243

제1민청훈련소  278

제1보병사단  646, 649

제1사단  650, 652, 658, 677

제1차 세계대전  6

제2경보병사단  252

제2군관학교  238

제2민청훈련소  278

제2보병사단  647, 649, 666, 677

제2사단  652, 677

제2전선  496

제2차 세계대전  8, 534

제3경비여단(죽천)  609

제3군관학교  270

제3민청훈련소  279

제3보병사단  647, 649

제3사단  652, 677, 677

제3혼성여단  269

제4독립혼성여단  270, 275

제5보병사단  645, 647, 649, 677

제5사단  652, 678

제5호 공동성명  36

제5호 성명  37

제6보병사단  646, 666

제6사단  650, 652, 669

제7경비여단(시변리)  609

제7보병사단  646, 648, 649, 662

제7사단  261, 427, 652, 662, 665, 677

제8보병사단  645, 646

제8사단  261, 650, 652, 670

제9사단  261

제17기계화사단  276

제17연대  645, 646, 649, 652

제17전선군  155, 160

제59군정중대  427

제88특별독립여단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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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전차여단  283, 565

제549부대  602

제이콥스(J. Jacobs)  38

제주감찰청  429

제주경찰서  435

제주농업학교  424, 431

제주도 인민유격대  434

제주도(濟州島)  356, 425, 426

제주도경비사령부  443

제주도군정청  427, 430

제주도지사  427

제주도청  431, 449

제주북국민학교  431

제주비상경비사령부  435

제주서비행장(濟州西飛行場)  430

제주읍(濟州邑)  429, 443, 447

제천  491

제헌국회  42, 54, 55, 58

조⋅소(朝蘇) 국경  157, 160

조․소협정(朝蘇協定)  183, 541

조⋅중 우호동맹상호원조  191

조․소 공식회의(제1차 회의)  535

조․소 군사비밀협정(朝蘇軍事秘密協定)  

561

조․중 군사동맹  535

조개옥(趙介玉)  325

조국방위위원회(祖國防衛委員會)  587

조국보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  277, 556

조국전선 중앙상무위원  572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  571

조국전선대회  572

조국전선확대중앙위원회  580

조국통일민주주의민족전선  185, 186, 486, 

487, 490, 544, 571

조남철  335

조만식(曺晩植)  19, 22, 23, 69, 70, 71, 72, 

73, 74, 151, 161, 225, 227, 332, 558, 578

조병건(趙炳乾)  416

조병옥(趙炳玉)  126, 431, 577

조병일(趙炳日)  477

조선경비  358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  339, 340, 344, 345, 

347, 348, 349, 353, 363, 370, 385

조선경비대총사령부  361, 370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  328, 

340, 409

조선경찰예비대  345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34, 36, 47, 48, 

49, 424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74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71

조선공산당 황해지구위원회  69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  314, 315, 

318, 409

조선국군학교(朝鮮國軍學校)  322

조선국방경비대  340

조선국방사관학교  34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88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228

조선노동당  486, 555

조선민족부대  54, 535

조선민족 함경남도집행위원회  70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7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6, 77, 177, 557

조선민주청년동맹(朝鮮民主靑年同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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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429, 430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195, 200, 201, 

227, 228, 273, 277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47, 48, 

49, 571

조선인민군  176, 191, 254, 258, 264, 265, 

267, 54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군사문제연구반  

606

조선인민군총사령부  266

조선인민보  45

조선일보  45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  

314, 315, 316

조선총독부  30, 338, 423

조선통일방안  540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  314, 315, 316, 

409

조선항공협회  288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保國團)  321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  321, 352

조선해안경비대  339, 346, 363, 379, 385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  355, 356

조성지서  458

조성환(曺成煥)  37, 314, 315, 319, 320

조소앙(趙素昻)  37, 40, 48, 52, 576

조소향(趙小鄕)  231

조소협정  542

조암(趙岩)  421

조영원(趙永遠)  419

조익학(趙翊鶴)  478

조장필(趙章弼)  476

조재미(趙在美)  460

조정철  235

조천  433, 443, 444

조천비행장  479

조총련(朝總聯)  586

종고산  464

좌우합작  51

좌우합작운동  49, 50

좌우합작위원회  50, 51

좌익 5원칙  50

주덕(朱德)  184, 193

주문진  356, 516

주연(朱然)  231, 239, 245

주은래(周恩來)  184, 197, 198, 546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119, 122, 123, 

516

죽천  259, 261

중⋅소회담  188

중·소 우호동맹상호협정  546

중간노선  51

중간파  576

중공  533

중경 임시정부  34, 46, 49, 50, 200

중경(重慶)  4, 10

중공군 166사단  567

중국 국민당  535

중국 인민해방군  276, 535

중국공산정부  188

중국내전  136

중도  44

중봉산(中峰山)  492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189

중앙당 14호실  488

중앙보안간부학교  236, 240, 24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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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46, 247, 265

중앙위원회  572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學校)  

322, 323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92, 365, 631, 639

중앙직속병원  265

중앙집행위원회  559

중앙확대위원회  572

중일전쟁(中日戰爭)  5

중화인민공화국  43, 193, 196, 546, 559, 

582

쥬다노프  152, 153, 226

즈다노프(A. A. Zhdanov)  132

지경리  492

지리산  460, 462, 477, 480, 487, 488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469

지창수  451

진공작전  11

진남포 인민정치위원회  22

진남포(鎭南浦)  22, 161, 230, 234, 260, 

613

진종채  333

진주  468

진해  348, 354

진흑동  666, 670

집단군총사령부  259

징집제도  555

찔리코프  172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차갑준  478

차관협정  546

차규헌  333

차령  181

차수갑  334

참페니(Arthur S. Champeny)  342, 345

창산  442

창성지서  458

채명신(蔡命新)  332

채병덕(蔡秉德)  316, 328, 327, 343, 347, 

348, 361, 366, 367, 371, 386, 412, 578, 

634, 661, 683, 690, 690

채원개  348

채항석  333

처칠(Winston S. Churchill)  6, 97

천교리  515

천길호  537

천마산  468

천연두  426

천왕봉  470

천정동  472

천주원  333

철(鐵)의 장막(帳幕)  130

철군  40, 43

철도경비 제5여단  262

철도경비대(鐵道警備隊)  230, 232, 233, 245, 

246, 247, 262

철도경비사령부  233

철도경비훈련소  245

철도경찰대  458

철도노조  457

철도보안대  231, 232

철수  122, 89

철원  181, 260, 601, 613

철의 장막  133, 13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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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경비정  560

청년방위대  396, 398, 638, 642, 648, 674

청년특별지도부(靑年特別指導部)  418

청년학도단  424

청년훈련대  558

청단  500, 661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  4

청일전쟁(淸日戰爭)  3

청주연대  420

청진(淸津)  17, 155, 157, 158, 159, 160, 

181, 538, 541, 561, 562

체렌코프  172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130, 132, 

133, 177, 535

총독부  28, 30, 423

총동원령  554

총선거  54

최경덕(崔璟德)  227, 316, 327, 328, 412, 

441, 502, 662

최경만(崔慶萬)  351, 475

최고국방위원회  92, 365, 631, 639, 639

최고인민회의  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79

최남근(崔楠根)  327, 463

최남선  63

최대명(崔大明)  332

최덕신(崔德新)  331, 348, 417

최동섭  505

최동오  50

최린  63

최명학(崔明鶴)  70

최병열  239

최상빈(崔相彬)  420

최석(崔錫)  351, 509

최석기(崔錫基)  423

최수암  419

최영두  512

최영희(崔榮喜)  317, 328, 350, 352, 678

최용건(崔庸健)  164, 235, 238, 239, 240, 245, 

246, 263, 264, 268, 534, 559, 546, 569, 607

최용국  419

최용남(崔龍男)  357

최용덕(崔用德)  314, 315, 321, 336, 337, 

358, 359, 366, 386

최용진(崔勇進)  240, 278, 588

최원  246

최원락(崔原洛)  416

최인  563

최종윤  460

최주종(崔周鍾)  200, 324

최창근  419

최창덕(崔昌德)  231

최창률(崔昌律)  419

최창식(崔昌植)  420

최창언(崔昌彦)  200, 327, 422

최창익(崔昌益)  228

최천(崔天)  439

최충국(崔忠國)  239

최태환  264

최현  261

최홍극(崔弘極)  268, 245

최홍희  351

추격기연대  294

추곡리  613

축성진지  568

춘천  19, 505, 613, 650, 652, 666,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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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679, 680

충무고지  657

충무공호  464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17, 18, 19, 

20, 21, 22, 37, 70, 71, 73, 151, 152, 

154, 160, 161, 162, 164, 165, 166, 167, 

169, 172, 173, 176, 226, 229

치악산(雉岳山)  502

치안대(治安隊)  72, 225, 424

치안대총사령부(治安隊總司令部)  316

치칼로프 군사비행학교  544

친일파  61, 64, 413

7월 공세  487

칠곡군(漆谷郡)  477

칠봉  46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멘슈코프  16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6, 8, 10, 

33

카이로 회담  8

카잔(Kazan)  143

카투코프(Katukov)  534, 563

칼라쉬니코프  152, 153

케난(George F. Kennan)  101, 103

켄코부스키  166

코네프(Konev)  533

코로테예프(Koroteyev)  534, 563

코로트코프(G. P. Korotkov)  166, 168, 

176

코메콘(Comecon)  132

코민포름(Cominform)  132, 134, 585

코발료프  172, 185

코비젠코  166, 168

코스톨로프스키  164

코시긴(A. N. Kosigin)  137

콤소몰  149

쿠르차토프(I. V. Kurchatov)  140

쿠릴열도  15

쿠바노프(Kubanov)  534, 535, 536, 563

쿠반(Kuban)  143

퀴리노(Elpidio Quirino)  104

크라스노다르  137

크라스키노  157, 540

크레믈린  184, 541, 546

크림반도(Krym Peninsular)  9

키스렌코프(Kislenkov)  584

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

타브르(Tavr)  143

타스통신  140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34

태국  547

태기산(泰岐山)  491

태릉경비대  420

태백산  488, 492, 636, 673

태석봉  468

태탄지역  508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26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  15

태평양동맹(太平洋同盟)  104

태평양전쟁  5, 439

태평양함대  17, 151, 157, 536, 537

태프트－카츠라 비밀협정(TaftᐨKats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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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9

터키  43, 56, 130, 539

테헤란(Teheran)  8

테헤란 회담  8

토문  154

토지개혁  65

토해선  20

톰프슨(Loren B. Thompson)  342

통위부(統衛部)  322, 338, 339, 342, 343, 

347, 373, 413, 482

통위부장  417

통일정부  40

통제부직제령  381

투르케스탄(Turkestan)  143

트루만(Harry S. Truman)  14, 28, 93, 101, 

132, 133, 99

트리그브․리  254

특교대(特敎隊)  335

특별경비단  498

특별군사고문단  541

특별군사문제연구반  569

특별군사사절단  77, 178, 534

특설기지사령부(特設基地司令部)  355

티토(Tito)  133

티토주의자  134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파니프스킨(Panyvshkin)  584

파리(Paris)  582

파벌분쟁  489

파키스탄  547

팔공산(八公山)  477, 480

패트릿치  430

팬콥스키  166

펜코프스키  169

평강  19

평산군 누천리(平山郡 漏川里)  575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69, 70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19, 71

평안남도 치안유지위원회  69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  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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